


신년 시무식 거행

1월 4일, 공군본부 강당에서는 김두만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 및 전장병이 참석한 가 

운데 신년 시무식이 거행됐다.

이자리에서 김총장은 “기년도야말로 자주공군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 

한 해”라고 강조，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공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군” 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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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미 고 이 방에 대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 살 려 ， 안으로 자주 哥미의 자세상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매다. 이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자표로 삼는다.

성 살한 마음과 튼론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율 우恭 억 하 

yf-j 며, _ 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자를 守진외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 의 정 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룰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 

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 

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 

리에 따르는 해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 

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去 

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 9 6 8 년  1 2 월 5 일

사만위안 공군군악연주화 성황

공군 창설21주년율 기념하는 서울시민위안 공군군악연주희 가 지 난 12 

월 8일，시민회관에서 베물어 져 참석한 시민들의 열렬한 박牛 갈채를

받았으며， 군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1

AT-33 화력시범대회

공군 〇 0 사격장에서는 지난 11월 2일，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김두만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 운 데 「AT—33」 화력시범이 있었다.

〔축) 진급
1월 1일부로 중장 및 소장으로 영예의 진급올 한 〇 명의 장성들이 김 

두만참모총장에 게 진급신고를 하고있 다.

이 자리에 서 김총장은 이 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중책 완수에 더욱 정 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슨」미 하원의원 공본예방

1월 12일， 「월슨」 미하원의원이 방한인사차 공군본부로 김두만 참모 

총장을 예방했다/ "

〈사진 : 김 총 장 이 「윌슨」의원에게 기념패를 중정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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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 군 」지 에 는  군보안규정에 저축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앓 으 나 ，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최 

근 정부 기타 공공기 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 

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 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람니다.

공 군 # 부  정 훈  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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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를 향함: 우리의 자세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우리 는 근 대 사 회 화 의  3 대 요 건 으 로  첫 째 휴매 니 즘 ， 둘째 비 판정 신 , 세 

째 과학정신의 발 달 을  지 적 한 다 . ' I

70년 대 를  향 한  우리 의 목 표 가  근대 화라고 할 진 대 는  과원 우 리 가  앞에 

서 지 적 한  근 대 사 회 화 의  3대 요 건 을  어 느  정도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인가 

를  냉철히 반성해 볼 필 요 가  있다. I

일찌기 독일의 유명 한 철 학 가  “야 스 파 스 ’’는 서 구 사 회 는  근 대 화  되 었으 

나 인 도 나  동 양 사 회 는  아직도 전 근 대 사 회 를  탈피하지 못 했 거 나  ■工렇지 

않으면 점 차 적 으 로  근 대 화 를  향하여 전진  중에 있다고 평 가 한  적이 있다.

경 제 적 인 근대화에 앞서 정 신적 인 근 대 화 가  선행되 어 야 하겠 고 이 로부 

. 터 건 전 한  사회 의 근 대 화 가  이 루 어 진 다 는  것은 재 언 할  필 요 조 차  없 다.

민 주 주 의 를  지 향 하 는  현 대 사 회 에 서 는  각자의 타고난 선 (善 )한 능 력 을  

최대 한으로 발 휘 할  수  있도록 보 장 하 는  사회이어 야 할 것 이 다 . 서 떤 외 

국의 저 명한 “ 메 이 커 ’’의 경 영주의 경 영 목 표 가 『고용인 각자의 타 고 난 능  

력 을 최 대한으로 발 휘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 다 .』고 한  말을 들 었 을  

때 우리의 실 정 으 로 서 는  얼핏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 을  것 이 다 . 아마 

도 우 리 나 라  경영주에게 경 영 목 표 를  물 어 본 다 면  어떻게 적 은  자 본 으 로 ' 

최대한 의  이 윤 을  추 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목 표 를  둘것이 당 연 하 다 .

이 와같이 그  경 영 목표 의 차아"에 서 만 보더 라도 우리 사회 가 어 느정 도 근 

대화 되 었 는 가 를  알 아 보 는  좋은 척 도 (尺 度 )가  될 것 이 다 .

각 자 가  타 고 난  선 (善 )한  능력 을 최대 한으로 발휘시 킨다는 것은 다원적 

(多 元 的 )인  가 치 사 회 를  보 장 한 다 는  것 이 며 ，거기에는 피 동 적 이 고  소극척 

이 며 ，비 능률적 인 것 이 아니 라 자발적 이 고 능동적 이 며 ;* 적 극적 이 고 창 조 적，



ᄂ i
생 산 적 인  참여자세로서 임 한 다 는  전 후 자 간 (前 後 者 間 )의  크 나 큰  차 이 를  

발 견 할  수  있는 것 이 다 .
'

서구사회의 근 대 화 는  과학정 신에서 부터 도 래 한  것 이라고 한 다 . .

과학정 신은 첫째 합리적인 사 고 방 식 ， 둘째 객관적인 가치의 추 구 ， 세 I 

째 실증적인 평가에서 이 루 어 지 는  것이 라고 본 다 . It
우 라 가  무슨 일을 할 .때 무 엇 보 다 도  중 요 한 것 은  목적 보 다 는  그 목적 을 丨

i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또 는  어 면 이상을 실 현 하 고 자  하는  과정상1 \

있어서 단순한 기 분 이 나  감정에 치 우 치 거 나  권력에 호소하지 말고  무엇 I 

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 가 를  상대방에게 이해시 킴으로서 합리적인 사 고  j 

를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I

또 한  우 리 를  과 거 보 다 는  미래를 생 각 하 고 ， 보다 창 조 적 이 고  건설적 인  i 

앞 날 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의 추구에 노력을 아끼지 말 아 4  할 것 이 며 ， 

모 든  되 어지는 사 실 을  막 연 하 고  숙명적인 결과로 돌릴 것이 아 니 라  보다 

현실적인 실증에 입각하여 평가하는데서 부터 과학정 신이 도 래 되 는 것 이  

라고  본 다 .

낙 후 된  전근대적인 사 고 방 식 을  탈피하지 못 한  우리 가 시 f •히 본 받 아 야  

할  과 학 정 신 이 야 말 로  70년 대 를  향 한  우리의 참 다 운  자세의 지표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생기가 약 동 하 고  있다. 이 정 신적인 .변 환 (變  

換 )은  값싼 체념 이 우리 의 본 성 (本 性 )이  아님 을 일깨 워 주어 야 하 겠 고  

모든 퇴폐적인 원줄기 의 명 맥 을  과감히 끊어 버 릴 二  가 백 (氣 魄 )으 로  앞 

을  내다보며 자 세 를  가 누 고  중 단 없 는  전 진 을  계 속 할  때 머 지 않 은  장래 에 

한국의 근 대 화 가  이루어 질 것 이 다 .



굼 인 과. 인 격

유 광 렬
< 한국일보 논설위원>

군인의 생활이라고 일반 시민의 생활과 덜로 다를 것이 없다. 좋은 시민으로시:J고 

상한 인격을 배양하면 군인으로서도 좋은 군인이 되리라3 믿는다.

옛날 공자(孔子)라는 큰; 성 인 은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느니라= ( 君子不器)』：;라고 

하였다. 군자는 고상한 인격 자 이 요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S고상한 이는 

『어떤 국한(局限)된 인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의 본 뜻 은 『먼저 고상한 인격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합당하게 되는 것이니 

구태여 어떤 국한된 인격에 한정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인돗 하다.

이 말을 듣던 다른 제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 학식과 재주가 뛰이난 자공(子貢)에 

대 힘; 공자:의 견 해 (見解)를 물었다.

『자공은 어떠 한가요(賜也何如= 賜는 자공의 이름이 요 성(姓:)은 단목(端木)이 다)i  

공자는 대답하기를

『그는 호련(瑚璉) 의 그릇이니라(註. 호련의 그릇은 그때 제사에 쓰는 좋은 그릇이 

다)』

하였다. ^

이 납은 자공이 아무리 자기의 수 (首 ) 제자로 뛰어난 인물이지만『어면 숙한된 그 

릇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자유로이 쓰여질 인격은 못된다』고 말했다.

[I 자 공 은 『군자는 못된다』는 뜻이다. 、

또 『국한된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어디던지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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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인 격 이 요 ,『호련의 그릇』은 좋은 그릇이지만 어면 경우에 ' 국한되고 치중(置 

重)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胃 ’ ■ ‘

그러 면 필자는 어면 팬올 제언하고 싶으냐 하면 그• 두 가지 경 우에 맞을 수 있 

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일반논이요 다른 하나는 특수논(待殊論)인 것이다.

두 말 할 것 없이 군인은 .그 재직 f중에는 특수한 임무가 있다고 본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른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필자 자신이 군인생활을 

못 하였으므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엄격한 명령계통(命令系統), 회생정신으로 나 

라를 지키는 정신，일정한 시간에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것 둥을 상상(想 

像)하게 된다.

이러한 도먹의 실천은 군인사회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일반사회에서 그 도먹이 그 일정한 기간에 성취가 못 되어도 변동하고 

子칠 길이 있지반 군인으로서는 소 임 무를 실천 못하면 그 소속(所屬)한 부대에만 

재해('착害)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전체 에 재화(災禍)가 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인의 공(公)적 의무는 그 생활의 위에 쓴 도덕룰이 그대로 반영(反映)되 

는 것이다.

첫째는 봉종의 의무가 절대적인 것이다. 다른 일반사회에서도 복종의 의무는 강조 

되는 것이지만 군인에게는 이것이 다른 사회에 비할 바 아니다. 대체로 복종의 도먹 

은 일반으로도 사회의 질서유지의 기본(基本)이 되는 것이다. 사회 의 모돈 구조(構 

造)는 한 '개의 거대한 기계에 비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봉잡하고 미묘한 기계에 자기자신은 한 개의 치문(齒輪)과 같은 것이 

다. 만일 어떤 치륜 하나가 잘 돌아가지 못하면 그 치 륜의 파탄은 두 말할 것 없거 

니와 거대한 기계 전체가 그 기능:機饱 )을 발후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것은 누구를 위,하기 전에 먼저 '저•기 자신을 위하여，크게는 사회 전반을 위하여 

봉종의 도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

둘째는 질서존중의 생각이다. 질서는 그 기계의 크고 작은 모든 치륜이 제자리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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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끼어지고 놓여져서 한 개의 동력(動力)이 작용하는 것과 같이 그 수 천의 구조의 

4  부문이 제자리에 놓여지지 아니하면 그 기계는 그 기능이 약화(弱化)되거나 심하 

면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질서는 모든 기계의 부분이 제자리의 위치에 놓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유교(儒敎)의 중용(中庸)이란 책에는 이 질서와 비슷한 말로 중화(中和)를 말하였 

다.

『중화를 얻으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놓이고 만사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다(致中 

和，天地位焉，萬物育焉. ）』

고 하였다.

“그리스”의 옛.날 철학자들이 정의(正義)를 많이 말한데 대하여 근년에 작고한 영 

국 철학자 “버트란드 • 릿센”은 『자기로는 그들이 말한 정의를 확실히는 몰라도 질시 

인 것 같다』고 하였다.

질서를 지키 는데 대하여 유교에서 맹자C孟子)는 도덕 의 기본인 오륜(五倫〕을 말하 

는 중에,I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長幼有序).』

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데'서 또 말하기를

『어면 기관에 있으면 그 웃(上)사람의 말에 복종해야'하는 것이요 사생활에서는 

나이 더 먹는 이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요 세상을 바로 잡고 잘살게 하려면 도 

덕 높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朝廷莫如爵，鄕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이라고 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향리에서 사생활하는데는 나이 더 먹은 어른의 밀: 

을 존중해야겠지만 공(公)생활, 즉 기관에서 하는 생활에는 직위(職位) 높은 사람에 

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덕이 있어야 세상이 바로잡히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된다 

고 하였다.

다시 유교에서 도덕에 대한 것을 보면，

『도라는 것은 우리생활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생활과 관계 없이 동떨어진 것

은 도덕 이 아니라C道也者 不可須吏離也 可離非道也)

고 하였 고，아를 해석한 이는，



O S 인과 인격!

『날마다 하는 일에 당연히 행해야 할 길(日用事物當行之路)』

이라고 주석하였다. '

군인이 공적(公的)인 생활에서 훈련한 질서존중，책임 완수는 그대로 사회에 나斗 

서도 좋은 시민으로 사회의 일을 할 수 있올 것이4 .

필자는 이에 한 가지 강조할.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가정을 중심한 도덕과 널리: 

사회생활을 하는 도덕실천의 차이(差異)를，말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른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로 나가는 중이다. 종래 우• 

리의 도덕은 가정중심인 경향(傾向》T 농후(濃厚)하였었'다.

옛 글 에 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일백 가지 행실의 근원(孝，首行之源)』이라고. 

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도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사 

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 나가려’면 이 전보당는 칠싼 많은 사회적 접촉(接觸)이 있게" 

된다.

이 에는 가정중심 의 도덕과 그 경향이 다른 사회도덕 또는 공중도덕 에 더 많이 평’ 

소부터 교양과-훈련을 쌓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든지 아니하든지 세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계 사람아 

보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

공중도덕에 제일 필요한 것은 협력이다.

군인이 나라를 위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개의 국민을 위한 공중도먹인 동  

시에 큰 범우t로 보아 협력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책 임 완수나 질서 존중이 도덕의 기본원리라 하면 •협 력은 그것을 강롁 

히 실천에 옮기는 행동으로 동적(動的)인 것이다.

.흔히 세상사람들은 병영(兵營)도 한 개의 학교와 같다고 한다. 그 엄격한 명령계* 

통, 질서 지 키 는 생활，옳은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 는 희 생정 신은 훈련을 통하 

여 배워가지고 제대(除隊)되어 나오면 한 개의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의 효과를 평：가 

한 말이다. 그러나 개 중 (個 中 )에 는 『군인으로 있을 때는 특수사회에서 특수한 생 % 

올 한 것이요，사회에 나와서도 그래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도' 있는 모양이다.

•위세서 공자가 말한 호련이 그릇이 되는 것을 좋은 군인생활에 비 하여 『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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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된 그릇야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격을 제대한 후에 사회생활에까지 적용하 

게 되기를 바과는 것이타. +

끝으로 군인이라느니보다 군인중 일부의 탈선한 극소수의 사람에게 괴로운 말을 

한다면 몇해 전에 군인과 어느 지방경찰호과 충돌이 있어서 세론에 오른 일이 있었다.

군인이나 경찰관이 법 앞에는 평등한 것시니 이것을 대립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떤 편이 어떤 편에 굴복한다든지 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 앞에 복종하는 아름 

다운 도덕이 실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는 상반(相反)되는 말로 몇 해 •전에 전라도에서 홍수가 났올 때 어딴 군인이 

탁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인명 1〇 여명을 긴져 주었다. 너무도 고맙게 여기는 그 지방 

인사가 성명을 물 으 니 까 『나의 성명은 아실 것이 없다. 지나가던 어떤 군인이더라』 

고만 했디1고 그때 신문에 보도되었었다. 이 고상한 협력정신을 사람들은 다 몰라도 

종교적 말로 하면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다.

； 평양감사가 이 방C吏房)의 의견을 떠 보느라고 어느 날 대동강으로 끌고 나가서 

. 물에 떠 있는 오리를 보고

『저 오리는 십 리를 가든지 백리를 가든지 언제가 오리라고만 하니 무슨 이치 

인 가 ?』하고 물으니 j

: 『할미새는 어제 나도 할미새 오늘 나도 할미새라 하나 그 이치는 무엇입니 i

까 ? 』하고 이 방은 반문한다.

감사는 이거 맹 랑한 놈이라:i  생 각 하 고 서 『그럼 새 장구는 다 헤,어져도 새 장 j 

： 구라 하니 그건 무슨 이치 겠는가 ? 』

『그러면 사또께서는 북(鼓)은 동에 있으나 서 에 있으나 항상 북이라•고만'하는 j 

이치를아 시 겠 읍 니 까 ?』 *

『창(槍)으로 창(窓)을 찌르면 그_ 구멍을 창C槍)구멍이라 하겠는가? 창(窓)구 

' 멍이라 하겠는가 ? 』 이 방은’ 지지 않고 또 감사를 쳐 다 보 면 서 『그러면 눈오는 날 

에 눈(雪)이 눈(眼) 속에 들어가 눈물을 홀리니 그것을 눈(雪)물이라 하겠융니 

\ 까 ? 눈(限)물이라 하겠읍니까?』



선 우 진
< 전우신문 편집실장>

병 영 생 찰과 청 년의 의 기

19e2년 2월 23일，박 대통령각하께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의 훈시 한 귀걸을 

이 원고 앞 머리에서 다시금 되새겨 보므로 하여, 순결과 참신의 상징인 우리 공군 

의 임무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아로사!겨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공군의 전투력은 전쟁의 승대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며 한 번의 실패도 전국 전반에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에 있어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 하루를 게을리한다는 것 

은 군 전력 에 그만한 약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명 심하여 야 하며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암무인 것입니다.……

/  ’

박 대통령각하의 이 훈시 가운데서 우리들이 특히 명 심해야 할 것은 < 전시에 있 

어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 하루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이 귀절인 것이다.

우리들이 임전태세를 하루라도 게을리한다면 하루를 게을리한만큼의 증좌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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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재임전태세와 희纽 정신

전력 에 나타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가 연구하고, 난전하• 

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우리들이 연구하고，우리들이 노력하는 우리들의 배움터는 두 말할 나위도 없아 

우리들와 병영인. 것이다.

병영이란 곧 가정인 것이다.

가정에서' 입고， 먹고 거기에서 즐겁게 애기하고 거기에서 여러가지를 배우는 가운•

데 개개인의 전 인격은 육성되고1, 전 생활은 창조되고 뻗어가게 되는 곳이다.

자녀들의 순정도，모성의 사랑도, 어른의 인자함도，그 어면 것 하나라도 가정을'

떠나서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은 장래의 보다 강한 힘의 원동력을 키'

워주는 인간의 도장인 것이다. ••»
우리들의 병영생활이 내일의 보다 강한 전력을 배양해 주는 것도 실은 이 가정 장 

신의 발로에서이다.

병영의 선임자들이 부하를 자식이나 동생처럼 보살피고, 부하들은 상사를 어버 아 

，니: 형여럼 섬기는 그 분위기 속에서만이 순결과 참신의 공군 정신과 공군의 상징아 

한결 빛날 것이다: 4

하나의 순결한 목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운집한 보라매들이，내일의 확신을 

위한 하루하루가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 겠는가 ?

하루의 분망은 슬픔을 잊게 한 다 고 「바이런」이 갈파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 

는 것이다.

청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이며，하루는 다시 어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촌■ 

■ 각을 아껴 면려하라 !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도연명」이도 일찌가 

읊었던 것이 아니냐一 .

지나가는 시간을 잡아라.

시시각각을 선용하라.

인생은 짧은 여름이고，사람은 꽃이다.

그는 죽는다.

아아一  그의 죽음의 빠름이 여.......

라고 누가 한탄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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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태세

지난 11월 2일，북괴 김 일상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에 대한 투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김 일성은 욕피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북괴 인민들은 누구나 총기(銃器：)를 지니고 있으며 침략에 대비 하여 모두 총기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다.』

라고,.놈들의 본성을 털어놓고

『전 북괴 인민은 모두 무장되고 있으며 북괴 전체가 요새화(要塞化)되어 있 다 ,』

라고，이리의 독아를 갈았음올 공공연하게 말하고

T북괴 천역에 철웅성(鐵瓮城)을 구축했으며 대부분의 생산시설을 요새화 했다.』라 

고 떠벌였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북괴는 따년 12월에 전 인민을 무장화 했고, 전 지역의 

요새화 정책을 기본 군사 노선으로 채택한 후 1〇 년. 동안에 걸쳐 전쟁준비 에 광분해 

왔던 것이다.

지금 북피는 총 국민생산고 30억 달러의 24%에 해당하고 7억 달러 이 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국방비의 2배 이상이며 전. 세계 1백 20여개국 중 

총 국민생산고 대(對) 군사바 지출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것이 다.

• 지난 11월 4일 정 래혁 국방부장관은 기자 회견 석성•에서 북괴군의 전쟁준비 태세 

와  대남공작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린 바 있었다.

북괴군의 규모를 분석할 때，북피 정규군 총 병릭 心만 중 41만에 달하는 지상군 

은 T-54형 중전차 7백 50여 대와 9천 여문의 포, 2백 20여개(基)의 SAM 또는 S S  

미사일로 장비했으며 2만명의 병력을 가진 해군은 유도탄 적재 경비정 14척과 잠수함 

4척을 포함하여 2백 90여척의 함정으로 장비 돼 있고 공군은 미그一21을 위시한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 를 포함해서 7백 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 .

우리는 북괴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하여 조금도 놀라는 것은 절대』>- 

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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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놈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릴을 아낌없이 짜 내어，악랄하게 남침의 이회를 호 

시탐탐 노리고 있다는데 경악과 연민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

하나의 비밀(秘密)은 다음의 허위， 그리고 또 새로운 비밀을 낳아 배반(背反)의 

나락으로 산울림을 남기면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김 일성 도당들은 감히 알고나 있올 

는지……

그들이야 말로，

「얼마 남지 않은 물 속의 적은 고기는 먹음을 탐냄으로 하여, 언젠가는 그 마름을 

모르고，뒷간의 구더 기는 자리 다툼을 하는 것으로 하여 밖의 맑음을 모르고……J

따위의 적은 고기나 구더기 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놈들은 우리들의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영원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이 

다. .

우리는 놈들의 여하한 병력에도，또한 어떠한 무기에도 결단코 놀라지도 않을 것 

이며 또한 방심 도 있올 수 없는 것이다.

놈들은 59년 이후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를 창실하여 매일 2시간 이상 연 5백여 

시간의 각종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S년 초부터는 정규군과 협동하여 보 

전포(步戰砲) 협동훈련，화생 방훈련(化生放訓練)같은 연합훈련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 병력은 현재 1백40만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병력은 북괴5:의 편제에 맞도록 도(道)는 군단，시•군은 연대，이 • 동은 대대， 

각 직장 텄 부락은 중 • 소대로 •구분 편성했으며 총계 1백 40여개 사단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의 장비는 북피정규군과 같이 전원이 기본 보병화기인 아카부 47과 시모노 

프 소총으로 장비되어 있으며 총기관리，박격포，대전차포，사단포 .둥 공용화기는 

40%가 지급되어 있다. 그리고 해땅부터는 T -34형 전차까지를 지급하여 정규군과 

동일한 작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놈들의 정체(正體)를 이재 새삼스럽게 안 것도 아니지만，‘는들의 정체 

하나 하나를 안 것이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자기를 아는 것은 쉬운 설인 듯하나 교것도 표면을 아는 정도 

로는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 고' 진정을 알므로써 비 로소 인;다고 할 것이 

며 적을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니 실령 간첩，정찰 그 밖의 방법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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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고 하더라도 사람의 충성과 간악함올 구별하기 어렵고 말의 거짓과 을바름 

을 알기 어렵 고 일의 유무(有無)도 신용하기 어려‘후므로 이것올 적정(適正)하게 관 

단하여 적의 진정을 아는 것은 오직 전지(全智)의 장수가 아니고는 곤란한 일이라 

했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놈들의 나체(裸禮)룰 백일하에서 응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흔히들 사람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진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필요에 의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닐까一•

박 대통령 각하께서 하루를 게을리 한디:는 것은 하고 훈시하셨던 그 진의가 실

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루를 게을리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나•태(懶怠)가 자리잡고，하루를 게을리하는 

곳에 우리들의 후퇴가 점쳐진다면 어찌 ‘우리들의 시시각각을 무위하게 지나칠 수가 

있 겠 는기一-.

하루하루에 진실하고，하루하루에 연구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임전태세인 것 

이다.

하루는 일순(一瞬)의 연장이고 일생은 하루의 누적(累稹)인 것이다.

자고 일어나는 일，음식을 먹는 일，사지의 진퇴，오만가지 의 우리들 생활도 결국 

은 각 일각으로 행동하고 사색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은 단조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생은 장엄하고 의미 심장한 것이다.

희생정신

만인의 심령은 하나이기 때문에，그와 나의 반응(反應)은 소멸되고，그는 나의 사 

람이며 나는 그■의 형제이므로 나의 형제는 곧 나인 것이다라고 누가 말한 것을 기억 

하고 있다.

우리가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한，거기에는 약간의 말생이 늘 꼬리 

를 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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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간의 말생을 해소해 주는 묘약(妙藥)은 희생인 것이다.

사람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나를 교정 (矯正)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용 

(忍容 )해 야 될  것이 다.

어두운 때 생각나는 벗이 있다. 、

사탕발림의 벗이 아니고 진정한 벗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사탕발림의 벗이 많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기란 적 힘든 것이다. 

뼈 속에 사무치도록 고맙게 여겨지는 벗은 우리가 지난 고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고뇌의 짐(荷物)을 같이 젊어져 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사 람 은 「예수 • 크리스도」한 분이라고들 한다.

그「크리스도의 정 신을 잘 살려온 삶은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바친 독일 농업 

협동조합의 창 립 자 「프리드리 히 • 빌텔름，라이과이젠」이라고 한다.

이 「라이파이젠」이 즐겨한 연설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귀걸이 있기에 여기에 인용 

한다.

『저는 다른 이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 많은 빈곤 구제법 가운데서 꼭 한 줄만 뽑아 

내어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 겠읍니 다. 그 단 한 줄 밖에 안 되는 간단한 글월 속에 

는 나의 본 삶을 들여 이룩해 놓은 농업협동조합의 정 신이 숨쉬고 있 읍니다. 그리 

고 그 한 즐은 우리 삶의 목적 전부를 보여 주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읍니 

다. 그것은 <f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한 줄입니다.』

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 은 「라이파이 

젠」의 은 삶의 내용이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라고 일소에 부쳐 버 릴 사람도 있겠으나，사실 모든 이론을 떠 

나, .또 이 맛살을 찌 푸리고 큰 하품을 하 게 하는 학문적 괴 변들을 떠 나서 말한다면，I
이 한 줄의 진리로 충분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벗을 아끼고 존중하고，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고，자기 변두리에 

있는 모든 인갖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통한 봉사를 이룩해 나갈 때 그곳에는 가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는 것아다. •

이웃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 고 자기 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먼저 해 줄 수 .있 는



항재린천태세와 희생정신

•-런 마음一 . 이곳이 곧 협동조합이며, 회생정.신이 아닐까一 .

협동에는 그림자처럼 회생이 따르게 마련일 것이다.

우리들의 병영생활이 곧 협동생활이라면，우리들의 병영생활에는 희생정신이 반드 

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계급보다도，학문보다도，재산보다도，아니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기KL이 지 

니 고 있는 희생정신일 것이다.

미소는 길거리에 핀 장마■꽃이며 누구나도 아름다운 '회생으로 자기를 파산한 일은 

없을 것이다. -

상관을 위한，부하를 위한 우리들 '선배의 장하고도，눈물겨 운 회 생 정 신은 너무나 

도 많았고，또한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 곁건 김 병장이, 내 뒤의 이 하사가 때에 따라서는 형제육보다 및 배나 더 소 

중한 전우애 . 그•것은 오로지 희생정신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어.버이에게，형제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정을 전우에게 밝힘으로 하여, 그 전우 

로부터 진정한 조언(助言)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고마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았 

을 것이다.

나보다 훌륭한 벗을 얻으라고 옛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 러한 벗을 얻기란 그다지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동고동락의도병영생활에서 희생정신이 없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전우애가 없 

다면，우리들의 병영생활은 모래를 씹는 그러한.기분일 것이다.

죽음을 불사하는 보라매

사람이 처세(處世)하는데 있어서의 성공과 불성공，혹은 인격의 값어치를 올리고， 

을리지 못하는 것은 당초의 입지(立志) 여하로 결정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우리들은 타의에서든지, 자의에서든지 공군이 된 것이디•.

공군•으로 입지(立志)했다면: 공군답게 복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공군으로서 일생을 다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간에 인7소으로 선택되어 삶音 

= 위하는 이상은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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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삶과 죽음이 인간의 참 모습일까...... . • ᅳ

수양을 거듭하여 마음의 옥을 갈고 닦으면서 유구한 생명으로 삶과 죽음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눈 앞의 공명에만 집념하여 의리와 인정까지를 무시하는 공리 

일변도(功利一邊倒)로 달리는 주구(走狗:)의 삶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청루에서 술잔을 비우며 육체의 열락과 욕구의 탐익으로 허송하는 사 

람의 일생도 있을 것이며,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닦고 가다듬을 소신(所信)으로 시 

종 (如 終 하 여 ，사회 만상과, 그 고락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달인지사(達人志士)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천태 만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 .

동서의 성자(聖者)들이 입을 모아 삼계유일심(三界唯一心)이라 했지 않았던가一 .

삼계의 삼과 만상이 자기 마흠에 반영된 현상이어서 자기의 마음 이외에는 삼계가 

없다는 삼계 일심의 경지一.

앞의 임전태세에서 말한，

흔히들 사람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진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했 

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필요에 의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사는 것 ’ 

이 아닐까.......하고 밝힌 바가 있다.

필요에 의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사는 우리 군인이 일단 유사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같이 자기의 목숨을 회 생하는 그 숭고한 자세는 하나의 열 

반(涅槃) 일 것이다.

수도자가 몇 십년을 두고두고 각고한 끝에 얻어지는 하나의 진.리는，어떤 순간에 

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해탈의 경지一. 곧  군인이 죽음을 불사한다는 그 거룩하고 성스런 진리도 수 

년 동안의 각고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해탈에서일 것이다.

인간이 개(犬)의 일생처럼 기갈(飢渴)과 평안의 되풀이로 끝날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이 있는 것이지 개의 일생은 될 수 없 

는 것이 아니겠는가? ..

< 외씨를 심으면 외를 얻고，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는데 그물이 넓고 넓어

보이지는 않으나 새(漏)지는 않으리다.>



씹으면 씹을 수록 의미가 무궁무진한 가르침이 아닌가一.

1966년 10월 1일.

창군 제18주년 기 념 국군의 날에，박 대 통령각하께 서 하신 유시 가운데 

『여러분은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질 나라의 기둥입 니다.

여러분은 아시아 최강의 힘이요，자유 세계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

라고，군인'% 격찬한 바 있었다.

오늘날 북괴 도 당 이 「미그 21」을 위시하여 각종 전투기가 몇 천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하늘을 침범할 때에는 우리 공군 용사들이 그 전부를 격추시켜 줄 것이라 

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 야만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며，고]■유 세계 회망의 상징 이 될 것이다.'

하루를 게을리하지 않는 병영에 나라의 기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하루를 게을 

리하지 않는 병영에 자유 세계 희망의 상징은 더욱 더 빛날 것이다.

' 죽음을 불사하는 우리 의 공군 장병 에 게 끝으로 박 대 통령각하께 서 62년 2월 23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의 훈시 한 귀걸을 더 욱 강조하는 것은 주마가편(走馬加鞭) 

의 뜻에서다.

「오늘날 공군의 전투력 은 전쟁의 승패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1 

것이며 한번의 실패는 전국 전반에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에 있어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 하루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군 전력 에 그만한 약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 하여 야 하며 스스로 연구하고 발 . 

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

끝으로 공자C孔〒 0 의 •

< 착한 일 을 하는 사람에 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게는 하늘 

이 화를 준 다.〉

라는 가르침을 여 러분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항재린천태세와 희생정신



한 국 사회의 군 인  관

마 욱
- < 전우신문 취재부장>

우리 군대 사회를 가리켜. 일반 사회에서는 흔히 록수 사회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해서 우리 군대 사회의 조직 구성원의 이질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질성이란 우리는 적과 직접 싸워야 한다는 전투사명을 띠고 있다는 임무의. 

특수성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잘 못 생각하면 군인 사회를 특수; 사회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그 

이 질성을 과장하여 방종，다시 말해서 만용을 부리기가 쉬운 것이 다. 사실 군대사회 

의 구성원인 군인은 일반 사회위 정수층이 집 ,돼  있기 때문에'임무와 사명감에 투 

철하고 냉엄한 판단으로 격한 감수성을 자제하고 오직 그 특수 사회와 목적을 위해 

매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건군 22돌을 보낸 우리 군대 사회를 일반 사회가 어떻게.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떠 한 행동으로 이 나라의 국민된 도리를 다해 국가의 목표에 순응할 것인 

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디-.

군대 사회의 목 적 은  국 가 이 익 ，국민옹호

두 말할 것도 없이 일 반 사회 의 구성원이 든'특수 사회 의 구성원이 든 간에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일 원으로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싸우고 있는'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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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모두가 피가 통하는 인간인 것이다. 특수'사회의 군인도 국민이요 

면간인 것이다. .

인간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 바탕은 저 천체(天體)와 같다. 

그 천’체에 별이 있는가하면 구름이 있듯이 사나운 비 바람도 섞이고 보면 우리 인 . 

간에게도 희로애락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다.

그러한 회 로애'락은 일반 사회의 구성원이 건 득수 사희 구성원이 건 간에 다같이 느 

낄 수 있고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인간, 즉 하나의 우주로서의 천체가 집단을 

달리했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다른 것은 결코 아니다.‘ 、

다만 맡은 바 사명이 다른 것 뿐이 다.

사회 집단은 그 집단 구성원의 그 공동기익을 추구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 군대는 군 자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 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군대 사회의 号 수성일는지도 모 른 다 .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한다는 대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 성원들의 최선의 용사 활 동 기 라 면 『힘을 다 한다.』라는 노 

력 에 그치 지만 군인의 sj 선 방법 이 란 그런 것 이 '아니 다 .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다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밖도 없지만 끝내 

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 친 다 는 「애국」「애족J의 「충성」을 그 정신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전자를 소극적이라고 본다면 후4 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이 요 또 과감무비 하다 하 

겠다.

때문에 우리 군대 사회는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대명제 

가 앞서지 않고서는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군대는 오합지중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은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나아 

가서는、+라의 간성이요, 겨레의 '방패라는 것을 언제나. 가슴 속 깊이 새겨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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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는 군대 대에저의 복무 자세가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 ' 것 이 라 는  것을 명심해이: 

하겠다.

나라와 겨레를 잊은 군인은 안'일무사주의요，무책임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자가 될 

것이 면하다.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을 견지하고 우리의 기본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면 

군인 사회는 일반 사회의 지 탄을 받을 것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타와 이 민족의 안일 

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다.

바른 정신자세，바른 사명감만이 우리 사회의 힘이요 또 역량인 것이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군사력 이다. 다시 말해서 군대사회의 힘은 곧 이 나라의 국력 

인 것이다.

‘ 군사적 역량，그것은 또 국민 경제력의 척도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 수록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따라서 군사적 영향권도 그만 

큼 확대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이다.

현대의 국력 평가는 더욱그러한 것임을 •동서의 세계정세가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스

현대와 같은 국민 총력전 체제 아래 에서 는 군과 민의 협동체제 구현이 더 욱 절실 

히 요구되는 것이니만큼 군대와 국민，즉 일반 사회와 특수 사회는 본질적으로 분 

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존재해서는 현대의 세계 조류를 헤엄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엔 되 

겠다.
%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군대로서 특히 공군으로서의 간성이요，겨레의 방패로 국가 

의 이 익과 국민의 면익 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군 • 민의 유대 강화, 반공정 신이 그  바탕

우리 목적이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에 우리를 뚜렷이 부각시 

켜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데는 사회 즉, 국민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

그러 나 우리 군대 라 는  하나의 집 단 사회 에서 배 우고 닦는 모든 이 론과 기 술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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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치려는 적을 소탕하는데도 긴요한 것이지만 체득한 문명을 제대 이후 자기 

농촌에 전파시키는 중계자요 나아가서는 조국 근대화의 주역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주요한 자산이기 도 하다.

제대 후 도시와 농촌에 나가 사회의 기둥으로 일할 자신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군  

대 사회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우리들이 군대 사회를 벗어 날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기둥 

이 되어 아 나라 근대화의 끼수로 또는 향토 방위의 역군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을 소홀히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가 나갈 사회、가 우리를 어1 

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인이 보는 군대 생활이 점수 이하로 평가된다면 우리가 재 대되어도 사회는 유  

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적침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 내지 못했 

다면 우리는 부모 형제 나아가서는 처 자들에게 무어라고 할 것인가.

아들은 불효였고 아버지는 처자도 돌보지 못한 사나이로 낙인 찍힐 것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의 임 무는 중하고 사명은 뚜렷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몇몇 몰지각한 병사들의 근무지‘ 이 탈사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다. 평소엔 온순하고 다감하던 사람이 술을 과음하여 

일반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술을 마시기 우t하여 상사의 눈을 

속여 근무지를 이 탈하는 것 둥은 먼저 말한 군 본연의 임 무i와 자세를 망각한 소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초소 근무병이 자기가 지켜야 할 초소를 무단 이탈켰다는 사실은 군대 사회의 'if- 

율을 우丨 반했고 국민과 국가가 그•에게 맡긴 의무를 저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이다.  ̂ .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군인 사회에서 뿐민r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에는 정 열과 청 춘의 욕구가 작용할 때도 있으리라.

그러나 인간의 욕념(慾念) 이란 곤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병은 고치기 今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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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다. ,

이론(理論)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어려우나 욕구는 쉽다는 것이다.

식자우환이라고 해서 아는 것은 탈이 되지만 사물이 말생의 장본인이 될 덴 그 사 

물의 장애는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장애는 용이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이는 뭣을 말해 주는가 하면 술마시고 싶다든가 무엇을 갖고 싶다는 순간의 욕구 

는 본연의 임무를 되새길 때，또는 확고한 정신무장 위에선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갖고 싶은 것은 그 순간을 참으면 넘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론적인 차이는 언제까지나 의견의 대립을 견지하고 서로가 굴복하길 꺼리 

-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은 3 치기 어려운 병이다.

그것이 공산당이 가진 고질적 병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군대 사회에서왹 사소한 괴로움이나 복받치는 열 

정 이 자게( 自制)를 잃 어 사고를 저지 른다고 생 각할 때 우리 는 좀더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다.

원래 사람의 괴로움은 불같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흔히 사람의 괴로움을 열뇌 

、(熱惱)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뜨거우면 집어;간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지워진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할 때 뜨겁다 해서 그것을 

어디에고 집어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뜨거운 그 순간을 참아 넘기는, 뜨거워 괴 

로와하는 그_ 마음만을 제하:n 나면 몸은 항상 시원하고 고대광실에 앉은 기분인 것 

이다. • *

때문에 우리에전 I참고 견던다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인간에겐、대성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소원성취나 안도란 있을 

수  없다.

항상 불안과 초조가 있을 뿐이 다. ， ，

우리의 임무는 하늘에서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적의 침투를 막는 것이 우리의 기 

본  임무이며 또한 그것?ᅵ 우리에게 부과된 국가의 명령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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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는 하들을 지 키'는 것이 지 상명 령 인 것이 다. 그러한 지 상명령 을 위배 하고 ^  

인의i 안'일을 충족시키기 위해 탈선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숫자가 비록 한 병사의 소 

치라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국 민 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중 쳤기 때문 

에 한 사람이 군 전체의 .명예를 걸고 각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모 신문기자는 한국을 돌아•보고 쓴 글에 서,

『…세계에서 가장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둥쳐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었'다. 공산당

이야기라면 서로 말하기도 꺼리3  눈을 부릅뜨고 주먹올 쥐는 민족들이었다.』라고 

쓴 것을 읽은 적아 있다. 사실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산당과 싸려 이 길 수 없기 때문이 다. ' •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하고 투철한 반공정신을 바탕으로. 군과 

민의 유대를 강화시켜 야 하는 것이 다.

그 방범으로는 첫째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지틴: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

■ 막강 공군임 을 자부, 기술 닦고 솔선수범音

_장병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전비 를 갖추3  

보다 투철한 경계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돌이 켜 생 각하면 우리 공군은 1 9 ^ 4 「L — 4 」기 (연락기 ) 10대 인수로 향공대 로 

발족，49년 10월 1일 대통령 영단으로 1천6백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를 가지고 

. 공군으로 육 • 해군에 정립 된 이 래 6 • 25를 맞았다.

당시 도 공군 지휘부'는 북괴 의 군사력 을 정시 하고 그들의 남침 기도를 예 상하면서 

도 국가 재정의 빈곤, 우방 미국의 원조가 여의치 못해 그 목표하는 바를 달성치 못 

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불과 22대의 연습기를 기>지고 적과 겨누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병력 이라고 해 봐야 장교 1, 문관 1, 하사관 및 병을 합해 1천5백70명이 란 보잘 것 

없는 존재 였다.

' 그러했던 공군은 6 .25를 거 쳐 오늘어〗 이르는 동 안 「F— 5 A J 등 하늘의 요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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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랑하는「팬팀」기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은 눈부신 바 있다.

이는 오늘날 국방에서 공군의 중요성을 입 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공군 

장병들이 기술군c技術軍)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전기 연마에 주력했던 결과이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구사하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면 

신예무기도 한낱 몽둥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최신을 자량하는 과학 병기인 항공기를 우리 공군 조종사들 

' 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군 장병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임을 국 

민은 잘 알고 있다. 1

우리 공군은 기술군이다. 과학무기를 다루는 기술군임을 우리는 자부해야 하겠다.

그 자부를 우리는 자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과학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무기를 완전무결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겠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어떠한 기술이나 예비적 상식도 가져 보지 못했던 사람이 공군 

에 자원 입대, 또는 임관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자( ? ) 가 되어 공군의 한 모퉁이에서 

- 큰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마음 흐뭇함을 느끼게 되리라.

군에 들어와서 익히고 배운 지식이 사회의 그 어느 부면에서 습득한 지식보다 소 

중함을 우리는 이제 다시 태달아야 하겠다.

전기(戰技)는 곧 개인의 예지와 골격에 맺힌 침- 인간을 길러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 '

때문에 군은 청년들을 교 육 하 는 「청년학교」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7]' 어떠한 곳인 

가를 잘 안다. ,

나를 길러 준 부모가 계시고 나를 반길 처자가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 

로 듣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라는 특수 사회，다시 말해 광 의 의 「청년학교」에 들어와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는 신 문 이 나 「라디오_j보도를 통 해 ，일부 국민 가운데는 병역의 신성한 의무畏 

저버리고 기피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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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그들이 자기 의무를 망각하고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는 여 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책임 또한 중함을 깨닫지 않을수 없다.

군대에 몸을 담은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진실로 사명과 책 임 감에 입 각한 행동 

이었다면 뒤를 따를 그들이 한 사람의 국오도 없이 대오 정 연히 군문에 들어 올 것 

이 다. .

그러나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사회인의 눈에 띄었다면 그들의 생각은 

천태만상일 것이다.

더우기 사람의 마음이 란 일 없고 한가할 때 일 수록 흐려지 고 어두워 지 기 쉬운 것 

이다.

사회인이란 아무래도 군인들보다는 한가한 사람이다.

우리는 촌각의 여유가 있올 수 없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형님이나 

동생，나아가서는 아들의 군대 생활을 주시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민족의 방패 요 나라의 간성 인 우리들의 

위치며 거동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뒤를 따를 다음 세대의 본 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 

는 일이요，민족을 위한 일이요，내 부모 형제에게 사랑을 다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_

모두가 그러한 우리 군대라면 이 사회도 그 뒤를 따라 적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아야 하겠다.

「중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맡은 일을 성실히 완전무결하게 수행하 

는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에는 실전을 생각하고 정열을 다 할 것이고 적을 겨누면 훈련에서 얻 

어진 전기로 적을 무찌르면 되는 것이다.

전방에 근무하건 루방에 근무하건，하늘을 지키든 바다를 지키든가 국가가 우리 

각자에게 준 임 무를 다 하는데서 우리는 내 조국에 대한 영 광된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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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충렬적어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나라의 부름 

에 순응하지 않은 몰지각한 사회인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이 러한 뜻에서 필자는 우리 군인의 각성부터 촉구하고 싶다.

다음 우리 사회에 긴요한 것이 방공교육의 체계화다.

?•리는 이 땅에 서 공산당을 쳐 부시든外 몰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군.인이 되든 누가 사회인이 되건 관계할 바 없다.

그것은 일단 유사시 젊은 혈기의 집단인 군인이 민족의 방패로 앞에 서기는 하지, 

만 그 뒤는 군인 못지 않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체계는 5 .1 6혁명 이후 점차 체계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 불비한데外 

적지 않다. •

여기서 우리가 생각헌!야 할 것은 이 나라가 통일을 보기 이전에는 온 국맛의 군4  

가 된 기분이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반공에도대한 철저한 교号 이 필요하다/국민학. 

교，중•학교에서 공산당이 어떠한 것인가를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면 고둥학교，대학어了 

와서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공산당과 싸우는 길이라면 공부에 앞서야 한다는 굳은 와 

지，다시 말해서 승공사상으로 충렬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으로 충렬된 청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다면 군문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전진하는 대오에서 낙오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가난 때문에 마음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내일엔 반드시 행복이 ■온* 

다면 참고 견디어 나갈 것이다.

내일의 행봉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당장을 저버 릴 수도 없을 것이지만 구태여 

버 릴 필요도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당장의 괴로움을 견디고 나면 마옴은 언제나 안락하고 평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 

어서는 안 되겠다.

원래 옛부터 욕심이 많은 자는 금덩어리를 쥐어 주어도 옥 (玉 ：)을 얻지 못해 불평 

한다 했듯이 인간 바탕이 워낙 고A 르지 못하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도 대오에. 낄 수 없는 존재外 되고 _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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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말하고 싶은 것 이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경시하지 말아야 하궜다_

「나 하나 쯤이야」하는 것이 경거망동의 원인이 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 면 「나」를 군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개체로서 보잘 것 없Cf 

고 생작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는 개체로서의 국 민 이 므 로 「나」는 군* 

인인 동시에 국민이며 국민인 동시에 군인인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반공정신올7 체계화하는데 우리1 

가 선두적 역군이 되어 우리의 와무를 다 하는 길이 나라와’ 겨레에 충성하는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이다.

반공，승공의 정신적 밑 바탕이 없이는 내 조국을 지킬 수 없고 내 부모 형제를 

번영의 길로 인도할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조국근대화의 주역., 능  • 어촌 개발의 선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군대를 특히 공군1 •병을 과연 어떻게 보는가 하* 

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 ‘

먼저도_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현대는 총력전이라고 해서 군 • 민 협동체제 없이는• 

국가의 부흥이나 적침을 막아 낼 수 없다.

때문에 군대와 국민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서의 역사와 공산권 내의 군사조직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하나의 군사집단이 사병(私兵)으로 존재하七나 또는 당군(黨軍：)으로 전락되었을- 

때 얼마나 참혹한 민족적 비극이 벌어지 고 있으며 외세의 농락에 조정을 받고 있는 

가는 더 아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

봉건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병은 동족끼리의 혈투도 불사했으며，김 일성이 

란 개인에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입당한 공산괴피군이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까지도 

노예처 럼 취급한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일개인의 응립을 위하여 존재하는 군사 집단은 국가를 때 

한다는 인간 최고의 가치관념을 체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적안 

국민 의식이 거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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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 그볼은 자신의 지위를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찾으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당파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위해서는 외 세의 조정 

도  서슴치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것이 김 일성도당의 조직 생리가 전형적인 표본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세계 의 모든 국민들이 공산당을 가리켜 인류의 적 이 라고 규탄하는 것 

도 바로 이러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깍도에서 우리 군대를 볼 때 그• 생성 과정이 국민이라는 모체 속에서 태어 

나  국민왼 일원으로서 조국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알게 될 찼이다.

자유세계의 군대는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인은 국민의 자 

제로서 '형성된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군대와 사회의 연결점을 몇가지 예를 들면， _

첫째, 우리는 공군 생활에서의 교육이나 훈련에서 만지는 장바의 정밀성, 정확성， 

규정성 등을 사회생'활의 의식 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직접 작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확한 규정성은 먹는데, 입는데, 사치를 모르고，' 여유는 저 

축한다는 습관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집기에 대한 손질，보관을 그 어느 누구보 

다도 합리화하여야 되본 것이다.

두번째, 군인은 전투에서는 시행 착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체득한 군 

인은 제대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침착하고 치밀한 계획의 전제 아래 모든 일을 처 

리한다는 것이다. -

이는 시행착오 없는 생활화 관습，바로 그것이다.

무모한 계획, 무기력한 추진력,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몸에 배일 때 

는  사업의 성패와 공과 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세째로, 왕성한 책임 감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의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생활이나 공적 일에서 자기의 성실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끈덕 

진 노력, 도중에서 패할 줄 모르는 의지력이 합쳐 어'떠한 일을 밀과 나갔을 때 그것 

•이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마당에서 얻는 희열이란’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서 자기의 체임을 다 한다는 것은 역 시 「청년학교」로 불리우는 군 

대 사회의 단련이 무엇보다도 큰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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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정신적 기저(基 底 )에 는  언제나 긴장이 해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 든  일 

에 박력과 용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 發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평가하여 기권하거나，수행하다가도 벅참에 못이 겨 그만 

두는 정신력을 가지고는 살아 나갈 수 없는 것 이 다 .

적어도 군인정신은 그 밑바탕이 언제나 투철한 승공사상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 

이 다 .

그•것은 곧 사물을 판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요，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군대라는 조직 사회의 원리는 사회생활면에서 큰 영향력을주관있는것이다.
학

그동안 여러 분이 군에 서 배우과 닦은 기술을 사회는 기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알차게 보내야 하겠다. .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것은 절실한 것이다.

또 장병 여러분은 이 나라의 문명을 전파하는，다시 말해서 조국근대의 기수로써 

온 국민의 앞장에 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군대 생활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는 여 러 분을 본받으려 고 

기대하:피 있는 것이다.

。초일 두사주의에 빠졌고 책임감이 없고' 진취성이 없는 여러분이라면 사회는 냉 대 

와  멸시를 서슴치 않겠지만 여러분은 군이란 특수 사회에서 아니 청년들만의 집단인 

「청년학교」에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0ᅵ다.

조국근대화의 선도역자로서 기 대하는 것입 니다.

군에 체득한 모든  문명，기술, 정신자세를 본받자 하는 것 입 니 다 .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과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자산임 을 길이 인식 

하 고  사회 의 역군이 되겠읍니다.

우리는 군대란 특수 사회에서 귀중한 이 나라의 자산이 된 것을 자부에 그치 지 밀: 

고 사회에 나가 솔선 수범하는 길만이 군대 사회에 대한 보은(報恩)이 요 또 국민된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공군은 사회가 바라는 새 문명의 중계자요， 조국근대화의 역군이 

모인 사회라고 하겠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가 보는 군인관이 요，공군관이 기도 하 다 .



이 태 극

1 < 시조작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의 뜻은 옛 것을 익 

혀서 새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차의 말로서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것인데 그  원문은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 

以爲師矣）

라  있 어 「온고지신은 가히 스승이 된 다 」 

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갈 관 자 (갈 冠 子 )는  

「올 것을 알고자 하면 간 것을 살피 고 

옛 것을 알고자 하면 지금을 살 핀 다 .」 

욕지 래 자찰왕 욕지 고자찰금(欲知來者

广、、
____(수 )C 필 )_________________

、、， '、니 . I

강 I
察 往 欲 知 古 者 察 今 )」

고 부연하였고 관 자 (管 子 )도  

「지금을 의심하면 옛을 살피고 올 것 

을 모 르 면  간 것을 보라」 의금자찰지 

고 부지래자시지왕(疑今者察之古 不知 

來者視之往）

고 해명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 대한 상관성을 말한 것이 다.' 과거의 

계승이 현재요 미래인 것이요，현재의 연 

원(淵源)이 과거요 그 전개가 미래인 것 

이다. 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항상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왕왕 현재는 알 

면서 과거를 잊고 산다. 또 그것이 옳은 

지 도 모른다. 과거 잘 살았던 집 차 손 。} 

현재의 불우함에 울면서 과거만 회 상하 

여 연연(戀戀)해 한다면 그들에게는 현 

재 도 장래 도 회 망을 가지지 못하게 된 다 . 

회 망을 잃 은 자는 현 상유지 는커 녕 오히 

려 퇴보가 있고 멸망이 따를 뿐이다. 그 

러나 그 사람이 과거의 행복을 거울삼아 

현재의 불행을 타파하고 느력 진취한다 

면 그 는  다시 과거의 행복 이상의 행导  

한 장래를 이룩할 수  있지 않 겠 는 가 ?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대와 모 방  

의 습관을 지녀 와서 그런지 남의 것을 

무조건 흉내내고 또는 숭상하고 추종하 

는 경향에 살고 있다. 물론 후진지역의

고 

자
,

4
(温

故
知
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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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 )、_J 、、―/

사람은 어 느 나라나 마찬가지 지 만 요즈음 

우리 사회의 현 상 을  보면 참 으 로 한 심 한  

일면 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다. 일 상회 화 

에서도 외래어 투성 이 로 득의 양양하고 

일용생 활품에 서 도 미제나 일재 면 무조건 

환영한다. 남너평등이 지나쳐서 여성상’ 

위시대를 빚어내고 예의도덕관에서도 우 

리의 재래식은 거의 파기하다시피 되어 

버 탔다. 청소년을 존중하자는 나머지 존 

장이나 족친을 무시 반항하는 풍조를 자 

아내고 있다. 음악도 무용도 영화도 외 

국 흉내내기에 바쁘다.

그렇 다고 배 타나 국수주의 를 내 세 우 자 ， 

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늘의 세계 는 담 

을 높이 쌓고 철조망을 둘러 친 이웃 집 보 

다도 더 빨리 서로 얘기하고 알고 살게 

되어 있지 않 는 가 ? 더우기 과학문명은 

날로 발달되어 신비 의 광명 체 였던 달에 까 

지 다녀왔고 거미줄 이상으로 파급되어 

져 있는 전파의 힘은 세계 방방곡곡에 

서 일어나고 있는 모 든  사실들을 시시각 

각으로 상호 보도하고 있으니 어찌 옛날 

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겠는가 ? 그러나 

세계가 일가 이 상 으 로 가 까 워 졌 다  해도 

한 국가나 한 민족의 고유성마저 저버 릴 

수 는  없는 것이다. 저번 다녀간 세계 팬 

대 회 원 들 도 「서울 거리에 고층빌딩이 늘 

어 나고 자동차가 범 람해 졌다는 사실은

구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다」라 

고 하 0!  의 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들 

은 우리의 민속무용과 청자 백자와 경+

궁 풍경에 더욱 관심과 찬사가 많았다. 

우리는 과거 의 문화유산을 안고 그择 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킬 현재의 노력 의 불 

멸하는 지속이 있어야만 되겠다. 현실은 

너무나 지나친 현금주의와 개인주의로 

기울어 가고 있는성싶다. 「주고 받 는 」 

(Give and Take) 것이 생활의 전부 

같다. 그러나 우리의 선인들은 소 위 「이 

심전심」이었다. 마음과 마음의 결합에 ,

서 인정의 꽃이 피었고 사랑의 향기가 풍 

겼다. 예술도 인격의 반영이요 정신의 

개화이었다. 항공의 분야는 우리에겐 없 . 

었다. 그러나 항공의 지식을 얻고 그 기 

능을 연마하는 도정에서는과거 우리 선 

인들이 力■지고 살던 정신의 자제와 태도 

를 되찾아 가지는 데에서 더욱 ’정확하 

고도 치밀한 습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라 믿어진다.

오늘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옛 모습 

을 모르고 살아 간다. 앞으로의 한국은 

한국적 인 세 계 성 을 지 향하고 우리 의 옛 

것 중의 독특한 것을 되찾고 되살려서 그- 

것을 바탕으로 한 더욱 새롭고 훌륭한 

문화 예술과 과학기능을 창건하고 양皆 

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해도 저물어 가니 올해에 한 일을 

되돌아 봐야 되 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를 보낼 때마다 자신 

을 반성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자 

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먼저 자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통례라고나 할 

까.

올해는 뭐가 잘못되었으니 다음 해는 

이런 점은 이렇게 하 고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둥.

어른들은 어른들로서，학생은 학생들 

로서，어린이들은 어린이들로서의 제각 

기 제나름대로 회고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우리 는 해를 거듭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재평가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차츰 안정돼 

어 가는지 모 르 겠 다 .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반성해.온 것.

. 은 자기 를 위주로 하여 모든 입들을 생 

각해 왔던 것이다.

이 해를 보내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 는 국민학교에 입 학하여 많은 우 

화를 배워 왔다. 그 중에서 r토끼와 거북 

이」의 우화는 일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는다. 산 봉우리에 오른 거북이가 승 

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산 중턱에서 아직 

도 잠이 들고 있 는 •토끼 를 조소의 눈으 

로 흘겨 보는 그림 .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착실히 일해 나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나도 

이 우화의 의미를 아이들을 타이를 때마 

.다 가끔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성공 

하는 길이 교묘한 사기를 하는데 있고 

간사하게 법망을 뚫는데 있다고는 차 마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을 강조하는 이 우화는 대 • 

단한 이기주의자의 표현같기도 하다

여기에는 협동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 

문이다. 하기야 자신이 넘쳐 흘러서 도 

중에 잠을 자야만 되는 토끼 보다는 느렷

(수 ) (S )、一， V—，



1

아침 출근 때 열 두살， 열살， 다섯살

얼마나 개인주의의 슬픔인가. 서로 만난 

다는 것은 상거 래를 뜻하고 권력과 치부 

를 위해서는 양심을 저버 려야만 하는 

요즈음 사회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잘 수 없다는 사실에 

직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앞에 보이 

는 시험이니 취직이 니 하여 동분서 주하 

니 낭만적인 꿈인들 가질 수 .있으랴.

그러 나 우리는 •앞에서 말한 끼와 거 

북이 의 협동정신을 되살려 금니를 박은 

개는 잃어도 좋으니 양심과 꿈을 되찾아 

소아를 죽이 고 대 아를 위해 매진해야 되 

겠다. ,

이 것이 곧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명이 

라 하겠다.

느릿 걸어서라도 산봉우리에,기어.오르는 

수효가 더 많아야만 했기 때문일 것이 

다. 그렇지만 산 중턱에서 잠들어버 린 

토끼를 거북。가 깨우지 않고 혼자서 살 

금살금 목적지에 올라버 렸다는 것은 생 

존경쟁에서의 무서운 이기주의와 패자 

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거 북이와 토끼를 함께 경주를 시 킨 자체 

부터가 부당하지만 한참만에 뒤따라 온 

거 북이가 잠들어 있는 토끼 곁을 지나가 

다가

『얘，토끼야，경주를 하다가 잠만 자 

고 있 으면 어떻게 하니 ? 어서 일어나 

함께 뛰 자 .』

이렇게 하여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사 

이좋게 같이 일등을 했다고 하면 얼마 

나 좋겠는가. 토끼는 자기를 께 워 준 거 

북이의 정정 당당한 행동이 무척 고마워 

서 자기의 게으름을 스스로 나무라면서 

느린 거북이를 부축해 주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오는 기회와 영광을 남과 같 

이 누려보자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 사회에 있어서의+ 연대성 보다는 

생존경쟁에 있어서의 개인적 노력이 강 

조되어야 할 시대는 벌써 지났다.

하루 세 끼도 못 끓이는 서민층이 있 

는가 하면 개에게 금니를 박아 주어야 

지 직성이 풀리는 부유층도있다하니 이

，_、 广、

(수 )(필 )

생활
 잡감



，_、 广、、

(수 )(필 )
、니 、一，

짜리 아 이 들 이 『아빠 저 금 돈 !』하고 손 

을 제각기 내 미는 적 이 많은더丨 ，그 순서 

는 언제나 나이 순서와 정 반대이다.

임단 거절을 하고 돌아섰다가 주머니 

에서 삽원짜리 한 장씩을 꺼 내 나눠주고 

골목을 돌아서 면 그•나마 걸음이 조금 가 

법게 .느껴진다. 저금을 하든, 군것질을 

하 든  마음대 로이 겠지 만 아마 누구나 아 

버지인 경우엔 마찬가지로 이런 흐뭇한 

느낌I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 불과 든 30원. 그— 단위가 십원인데도 

봉급생활이고 보면 일단 거절부터 하려 

는  것이 당연하리라(그렇지 않은 사람이 

면 웃을 임 인지도 모르겠다. ).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아침에 집_ 문 

밖을 나서면 이 단위,는 십배，백배로 뛰 

게 되는 것이다. 합승 버스에시 친지를 

만나 같이 내리게 되면 앞 장 서 「잔 돈 」하 

며 요금을 내려 하는 것부터에서 차 한 

잔-같이 하게 될 때 서로 다투어 내려고 

하는 것까지 그렇다. 나 자신이 그렇 

게 행 동을 하면 시 도 집 밖에 서는 r그게 

'사 회 생활인데…」하고 쉽게 자위하고 만 

다. 점심 때 같이 나가 식사값을 치루는 

것이나，차 몇 잔 동료들과 같이 마시는 

것이나，담배를 사서 늘 절반 정도나 나 

눠 피는 것이나，.퇴근 때 「딱 한 잔 만 」 

하고 들어서선 몇 천원 단위까지 아무렇

지도 않게 술값을 긋고 마시는 행동이 

다반사로 이 루어지는 것이 모 두  그렇다.

다시 합승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시 애 

써 하루 생 활을 합리 화시 키 려 든다. 아 

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몇 십원어치를 

살 때，찬거리 얼마를 살 때 십원을 깎으 

려고 들었과면 밖에서의 나의 이 런 행동 

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혼자 회죽 웃 

어가며 어느새 어두어진 차창에 비춰진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다. 

아마도 이 것 이 서민생활 속의 소시 민다 

운 고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 만 이 런 

이 율배 반니 시 민생 활 속의 소사 민으로선 

하나의 멋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모순 

되는 생활태 도이 겠지 만， 남편의 입 장에 

선 오히려 평범한 정신건강책 일 수도 있 

는 것이다.

집 문밖과 안에시 이렇게 돈의 단위기 

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거리로 생각지 않은 것부터가 충실 

한 가장c家長)이 못 된다는 증 거 일 까 ?

정부가 새로 실시하는 이중곡가제로 

해서 생산자인 농민이 다소나마 생산비 

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나도 

가장의 책임을 느껴 이 세모에나'마 그 

격차를 현실화( ? )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본다.



(수 )(필 )、一， 、一，
疒■、 广、

공동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길게 누워 

생각해야 할 덴 ，그런 소시민의 멋 이라 

는 것이 또 한번 내게 회죽 웃음을 준 

다 . 생활비의 한달 가계가 어떤 형편이 

란 것을 한쪽 귀로 담아 한쪽 귀로 홀리 

는듯 듣고난 뒤에 남는 문제 一이 것이 한 

해 동안 계속되었다.

체면과 위신이란 것이 집. 밖에서는 

문'제 가 되 고 집 안에 서 는 성 립 안 된다는 

해석이 사실은 소시민을 괴롭히는 발단 

점인 것이다. 밖에서는 성린시켜야만 하 

고 양에서는 성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남편과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하 

나의 하선인 것이 분명하다.

이 런 위,선이 나만이 아닌 만인에게 그 

대 로 허 용되 고 있 기 때 문에 그것 은위;선 

이 아닌듯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잘난 척 」한 다 든 지 「아는 척 」한다는 

것은 비 웃음의 대상이 되어 도，「있 는 척 」 

하는 것 은 오히 려 r 사나이 다운 것」으로 

말하게 되는 사회라면 이건 확실하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I 왜 이렇게 되 었 을 까 ? 

아니라면 벌써 그 누구라도 이 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아직 듣 

고 읽은 적이 없다. 어째서 서구풍조에 

서 많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 면서 이 런

2 생활태도는 고치지 못하는 것인지 이상 

한 일이다： -

「없던」사람이 하루 아 침 에 「있는」사람 

이 되었다든가, 정당한 댓가로서 번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전

는 아닌 것이다. 집 안에서 쓰는 돈은 

내 돈이고 집 밖에서 쓰는 돈은 내* 돈 

이 아닌 것이라면 또 모른다. 자기 분수 

에 맞지 않는 생활태도를 구태여 자기스 

스로에게 강요하는 그• 위선이 퇴근길의 

소시민들을 비좁은 버스 안에서 우울하 

게 만드는 것 같다.

『직장생활(공동생활)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지 않 아 ? 』 이렇 게 말하면 서 도 

사실은 남편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 자인 안 할 

수가 없다.

「공금횡령，유용，착 복 」등등현 기사 

가 내 직장의 데스크에 들어올 때마다 

난 공연히 담배 한 개바를 더 피워 물게 

되는 것이다. 내 가 슴 속 을  한바퀴 돌아 

내뿜어지는 연기 속에서 난 이그러진 내 

모습을 한 번 더 ■二려 보게 된다.

지켜야 할 위신을 자기 위선으로 세워 

야 한다는 것 은 사실상의 회생이 다. 그— 

러나 이 못난 희생을 체면이란 것을 위 

해 감수해 나가는 남편;들의 오늘날 고심 

이 안타깝다. 아 내 들 이 여 「알 아 줘 야 」만



기 ( 其 ) .  2 9 . 삶

인간적 삶의 본질은 초 월 이 라 고 한 다 . 

그것은 즉 자기를 부정하거나 ’ 자신에게 

서 벗어나려는 행위 < 부정과 탈선의 끊 

임 없는 모 색 _>•아웃사 이 더 > 인데 적 응을 

거‘부했던 나에게 있어서 광인이란 그■것

방파제 없는 한국을 못 넘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민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남 

성들이 겪는 고민의 방파제가 점점 심해 

지는 물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것이다。 

새 풍조의 격랑을 버 리어야 하는 남편파* 

가장들에게 조용한 세모가 지나가길 나 

부터 바라고 싶다.

한다. 이 세모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꼭 

해야 할 선물이 있다면 알아 줘야 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또 한 해가 간 

다. 새로 오는 새해엔 이런 생활 서민의 

멋( ? ) 이 살아질 것 인 가 ? 、

3

사회생활을 한지 내겐 만 10년이 된다 . 

그러니外 이런 세모를 열 번 이상 보냈 

다. 가정을 가진지도 10년이 넘었다. 그 

러나 때로 가정생활에서 미처 못 느낀 

「산다는 것」의 보람을 친구나 선배, 동  

료들에게서 그 얼마나 흐뭇하게 느끼었 

던가. 그건 사실 차• 한 잔 같이 나눈 입 

김에서，점심 한 번 훈훈하게 같이 먹는 

자리에서、컬컬하게 다른 것 다 잊으며 

비우는 술잔에서 가고 온 정으로 이루어 

진 것 이 다. 나중에 돈을 치 룰 때 는 착잡 

해 도 우선 마시 고 먹고 할 때엔 소시 口i  

의 멋을 낼 대로 내고 즐긴 것이다. 그 

것마저 없다면 절 말 「생활전선」이란 신 

문기사용어가 전부이어야 할 것이 면하 

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고 내 

일 아니 새해에 다시 만나는 친구마다 

가 반가울 것이 다. 나만이 아니고 모두 

가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인 

의 현실생활 태도는 이 땅에시 받아들여 

지 지 않는지도 모른다. 아니 「나 먹 은 

것만 내가 낸다」는 계 산이 서구풍조에

(수 X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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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 )
、니 、■少

广、 广、

의 한 표 현 <실 명 개 념 〉 이었다. 그런 나 

는 광인 아 탈곡하 려는 인 간에 의 의지로 

고행을 해온 셈 이다. 그러므로 참회하고 

고해하는 순례자의 자세와 같이 나는 늘 

상 생각에 잠기고 그 생각올 정리해 왔다.

적어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알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됐기에 말이다.

기(其). 30. 목적

당신은 목적 이 있읍니까. 또한 당신은 

그  목적올 실현하고 있읍니까. 나는 잘 

보르겠읍니다. 나는 무엇을 어 떻게 해 봐 

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목적입 

니까. 그러나 나는 목적을 모른다고 방 

황하지만은 않읍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살며 끊임없이 목적을 추구하고 있읍니 

다. 그러므로 나 는  목적을 모르면서도 

목적을 갖게 되고 그 목적에 가까워지게 

살 고  있는 것입니다*.

기 (其 ). 31. 종교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선•미의 

정신을 배울 수 있 다. 그러 므로 종교는 

사 란 을  인간되게 하기 위한 한 수 단 이 고  

방법 이 지 그것 자체 가 목적 일 필요는 없 

는 것이다.

7l ( 其). 32. 인생

산 다는 것은 재 미있어야겠다. 인생에

대한 윤리적 태도보다 하나의 작품을 생 

각하고 열심히 살아 자기 인생을 만들어 

야겠다.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야겠다. 마 

음이 맑고 얼굴은 밝아야겠다. 마음이 

맑은 것은 참되고 착하며 얼굴이 밝은 

것은 슬기롭고 명랑한 .것이겠다.

아름다운 사람이 재미있게 사는 인생 

은 멋 있는 창작이어 야겠다. 바른 구상과 

좋은 솜씨로 정성을 들여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야 겠다.

기(其). 33. 성 실

현재 위치의 생활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충실함이 진보의 시초 

이 다.

기(其). 34. 사랑

당신은 왜 저를 시험하시렵 니까.

실험이 되고 만 「봐르」와의 계약, 우 

정일 수  밖에 없는 어느 여선생，그리고 

소유했어야 할 동 성 동 본 .......

긍 훌 (矜 恤 )히 살피소서， 당신 안에 있 

고 싶읍니다. 당신이시여， 당신은 왜 저 

를 버리지도 않으시나이까.

기(其). 3 5 .「아웃사이더」

참여를 부정하고 동화될 수 없는 본질



을 아웃사이 더라고 하면 나는 사실 아웃 

사이 더는 아니다. 또 그렇다고 인사이 더 

도 아니다. 내게는 인사이더의 생1활세계 

와 아웃사이더의 작품세계가 병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생각은 조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긴 하지만 내 의식 

세계세서 이것이 균등율 이루지 못 할 때  

나는 때때로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

기 ( 其 ) •  3 6 . 회  상

두 개의 철길이 나란히 변어있고 방금 

도 달려 온 저쪽 끝에서는 하나로 합쳐 

진다. 그리고 그■곳에 비는 내리고 나는 

점점 사라져 간다.

기 ( 其 ) .  37 . 취 사 ( 醉 辭 )

어느 요령없는 친구의 변.

그는 고둥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건축가 

가 되길 희망했다. 그의 성격이 그랬고' 

그의 소질이 그했지만 평장 수려'한 건물 

을 그도 설계해 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입시에 실패한 ■그는 몇해간의 낭 

인시절에 혁명이 일어나 급진적으로 변 

모하는 가운데 사회의 눈을 뜨게 돼 법 

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법학은 적어도 

그에 겐 재 미 없는 학문이 었 고 고시 를 준 

비할 여건이 돼 있지 않았으며 그•에게는 

. 법관이 . 되려는 욕망조차 없었다. 그런 

그는 행정학을 공부했고 문학이나 철학

( ? x i )
i

을 더 좋아했다.

그리하여 먼저 인간이 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그는 전문가 아닌 교양인으로 

대학을 마치고 입대하였으며 배운 이론 

에 실제 경험으로 능력 올 계발하고자 일 

선 행정 업무를 자원했고 이제 부대개 

편에 따라 후방기구를 인수( ? ) 한 그는 

본연의 행정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가 소속한 부대 는 그의 고향에 주둔하 

고 있으며 규모는 작아도 독립 예산으로 

공군  전 분야의 일을 담당하고 있디、 

그리 고 그 는 「실력 자 J라는 조소를 받 

아가며 부대를 위하여 쏘다니고 기획하 

고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바쁘고 피로한 생활 

을 감수하고 있지만 한 조직체의 운영이 

라는 이 작업에 대하여 그는 보람을 느 

끼고 있다. 그는 비행기를 탈자도，만질 

지도 모르는 공군이지만，또 그에 겐 얼 

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이지만 그는 행정

이 단순한 서어비 스가 아닌 무형의 가치
/

창조라는 훌륭한 생 산의 긍지，즉 Good 

Manager가 되기 위해 소신껏 일할 것 

이다. 그것은 곧 그■를 한 사람의 행정가 

로 양성하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그는 

이젠 더 운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기회를 그의 것으로 하여 유감없는 인생 

으로 하여 사회에 도전할 것이다. 그•러



이 상 옥

< 우석대 교수>

므로 그와 길은 결코 외도일 수 없으며 

낭비여서도 안 될 것이다.

내일도 분명 활주로 저쪽 바다에 지는 

낙조는 그 를  고독하게끈할 것6〗 다. 그러 

나 광인의 무상이 숙명일지라도 그는 

탈각올 재今할 것이다.

옛 것을 다시 복습하며 새로운 것을. 

알라는 말로써 경서(經書)에서 나왔다. 

예기 중용편(禮記 中庸篇) 속 에 「온고아 

지신 돈후이숭례」(溫故而知新，敦厚以崇 

禮 )라  하 여 옛  것을 생각하며 새 것을

广、 广、

(수 )(필 )

알고 돈후하여 예를 숭상하라는 말로 

되었다. 여기서는 예를 더욱 중요시 하 

는 경귀가 되겠다. 또한 논어에서는 온 

고지신하면 스승이 되겠다 하여 여기서 

는 사 도 (師道)를 말하노 있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유교적인 사회에 

서는 이 말이 가장 긴요한 말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데도 향상 필요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회를 봉건적이라 

하여 모 두  버리려고 하지만 역사가 있는 

민족은 항상 자기 조상들의 행적을 되풀
m

이 해 보고 때로는 옛 것을 알므로써 새 

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모 든  학문이 나 또는 발명은 별안'간 뛰 

어 나오는 것이.아 니 다 . 거기에는 옛날 

의 역사를 알므로써 새로운 시 대 를 관 망  

할 수 있다.

남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거나 모방해 

서는 참된 것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된 

다. 근래 우리의 사회는 과 연 「온과지 

신」하고 있는지 걱정스럽 다.

느여러가지 일을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서 

투효게.덤비었다가 대개 실패한다. 근래_ 

에는 가 끔 「남의 것을 표절한다」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표절은

온

고 

지 

신
(温

故
知
新
)



(?xi)、一/ V->

쉽다. 선진국의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 

이나 표절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꾸 모 

방함으로써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다.

글을 쓰는 사람도 남의 책만 보고 쓰 

다가는 자기의 새로운 사상이나 발표는 

되어가지 않고 전부 그곳으로 쓸리어 결 

국은 표절하고' 만다.

남의 나라의 유행가를 그•대로 번역만 

하여 가지고 창작이라고 내 놓는 것이라 

든지 또 남이 지 어놓은 책을 보고 요리 

조리 베、껴 먹 은 「드 라 마 J라든지 처음부터 

쟈기 의_ 주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 

해_ 가며 기교만 부리면 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때 여러 책을 보며 다 시 「온 고 」 

하고 연구해야만 새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지고잉 J코자 하는 자들 때 문 에 「온고 

지 신 」이 아주 망신만 당하고 만다.

학문의 길 은 「온고지신」이라 한다. 고 

전을 배움으로써 새것도 알아진다는 말 

이다.

지금 우리의 '「고전 」은 완전히 없어져 

간다. 옛사람들은 어려운 한문글자로서 

우리의 사상을 표래 놓았다. 이런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다 해도 그 것 은 꼭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세종은 우리나라의 아악을 다시 만들

고 악기도 중국에서 항상 들여올 수  없 

으니 우리 손으로 만들고자 하 "였다. 중 

국의 옛 암기 를 국산품으로 대체코자 한 

생 각이 다. 참으로 창조적 인 정 신에 서 나 

온 신끼원이라 하겠다.

악기는 음색 여운 둥 역러가지를살펴 

가며 만들어야 한다. 우선 경석(磬石)이 

라 하여 돌로 악가를 만들어 야 한다. 같 

은 돌이라도 그 지방의 석질 여하에 따 

라 소리가 달라진다. 이것을 만들기 위 

하여 세종은 음악을 잘 아는 박연을 시 

켜 각지의 돌을 갖다가 중국에서 전해 

내 려 온 「경석」을 그대로 만들라 하였다.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 보았다. 과연 

형체는 그대로 되어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소리는 각각 다르다. 아무리 석 

질이 같다 하여 도 만들어 내 놓고 보면 

다르다. 이것이 큰 고민이었다. 나중에 

는 남양에서 나오는 돌을 갖다가만들어 

보았다. 소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그래 

도 똑같지 는 않다. 또 다시 다듬고 깎고 

해서 만들어 보았다. 그■래 도 여전히 조  

금 다르다. 이 러 한 차이 를 없애 기 위/하여 

남양의 돌을 여러개 갖다가 _만들어 보 

았다.

나중에는 만드는 것도 귀 찮다. 또 쉬 

운 일이 아니다. 여러 번 시 험 조 로 만 든  

돌을 전부 놓고 최후로 심리하였다. 어



广、 ，，、

(수 )(필 )、 一Z

연 것이 든지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는 

악기 를 골라 만들게 하였다.

이제는 더 이 상 만들 수  없어 세 종은 

박연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

『경석의 소리를 구별한 사람은 너와

나 두 사 람  뿐이다. 어 찌 할 수 없 다 .

그대로 두자. 』_

이 리 하여 오늘날 내 려 오는 경 석은 송나 

라  본고장의 것과 조 금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 차이 를 아는 사람은 세 종과 

박연 뿐이 라고 하였 다.

이렇게 몇번이고•다시 만들어 국가의 

아악을 만들었'으니 그 - 악기는 과연 정중 

한 것이라 하겠다.

어떠한 것이든지 외국 것을 옮겨오는 

데 는 그만큼 힘 이 든다는 말이 다. 남은 

이와같이 심혈을 기울여 가며 만들어 놓 

은  것을 하루 아침에 슬쩍 해먹어 치우 

니 문화고 무엇이고 발달될 수  없다.

지금은 전날보다 무엇이든지 만들기 

쉬 운  시대이다. 여러 사람이 오랜 세월 

을 두고 만들었으므로 이 해하기 가 쉽 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신기한 것은 발명 

해 놓으면 뒷사람들은 아주 쉬움다. 그 

래 도 그것을 아주 자기 의 것으로 막드는 

데 는 또 여 러 해가 간다. 이 러 한 곳에 서 

는 옛 것을 알고 새것을 발견해야 하 

겠 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문화권 내에서 수  

천년 자라왔다. 그런 중 에도 아직도 우 

리의 손으로 된 한문화의 업적은 아주 

드물다. 신라가 번창하고 있을 때 당나 

라로 가는 우리 .의 유학생 은 그 수가' 수  

천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그 - 중에서 성 

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지금 남 

아 있는 것은 최 치 원 의 「계원필경집」뿐 

이 다. 、

최 치원은 아주 당나라 사람은 되지 

않았다. 귀국한 후 국가에 봉사한 일도 

있었으나 뜻에 맞지 않아 산속으로 블어 

가 여생을 호지부지 마치고 말았다. 위, 

대한 생 각은 펴보지 도 못하고 그•대로 며 

난 셈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 

겠다. 소위 청운의 뜻은 일장의 춘몽으 

로 화하고 말았다.

그•래 도 그•의 저서만은 남아있어 후인 

들에게 그의 시와 글의 일부만을 가르 . 

쳐 주고 있다. 쓸쓸한 일 말의 감회 를 거 

두지 못할 지 경이다. -

그 후의 많은 후생들이 「온고지신」을 

게 을리 하여 그의 후계 가가 아주 자취 를 

감추고 말았、다. 、

현대의 학문도 이와 같다. 우리의 유 

학생들이 선진 각국으로 나아가 새로운 

학문을 배 우며 그들과 어깨 를 나란히 하 

여 경쟁하고 있다. 그 수 도  수  천명 된



(수 )(필 )

다고 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몇 사단 

의 최 치원 같은 인물이 나올지 의심스 

럽 나.
' > \

「온고지신」은 공자의 말씀이 다. 옛 것 

을 찾아 아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곳에 스승된 사람의 보람이 있다고 하였 

다. 현대적인 모 든  과 학 에 4 는 우리도 

옛날에 .이 미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찾는 곳에 큰 뜻이 있다.

자고로 과거 의 L역 사 를  되 돌아보며 지 

난 일에 대하여 잘 하 였 으 면 그 것 은  배우 

고 또 그것을 모 범 으 로  하여 더 짝해 나

가라고 하 였 고 ，만일 잘못된 일 이 있으면 

이 것을 경계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잘못 

은=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항상 옛날 과거 

의 일에 대하여 더욱 더 충실히 알아야 

하겠다. 반만년의 문화를 가졌다고 자탕 

하지만 자랑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문화는 추상적이 

. 요 봉건적이고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때 

로 는 「자 조 」하 거 나 「자학」하는 수가 있 

다. 이것 역시 옛 것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말 이라 하겠다. 선인들의 

학문은 언제 나 그  근본이 었다. 이 근본

을 캐 내야만 알 수  있다.

시대는 바뀌어 모 든  여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치는 불변이라 하였다. 항상 

•그 시 대 와  조건을 맞추어 해석해 나가면 

올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문하 

는 길에 _ 대하여 공자는 학문하며 생각지 

않으면 망하고 또 이와 반대로 생각만 

하고 학문하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 

다. 일종의 좋은 격언이다.

「온고지 신 」이 란_ 말은 간단하지 만 그  

뜻은 아주 광대하다. 학문하는 길에 대 

하여 한 말만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행 

해 나가는 곳에 이 격언이 필요하다. 록 

히 공자는 이 말을 정치하는 사람을乂위 

하여 한 것이다. _

사람을 선도해 나가는 정치인들은 다 

욱 적절한 말이 다. 그뿐 아니라 남을 지 

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동양적인 격언은 새로운 세대로 되어 

갈 수록 더욱 필요해 진다고 한다. 이 것 

은 그 ?속에 많은 함축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다. 과학적 만능시대로 

되 어 가 「컴퓨터」에 의존해 가는 경향아 

있지만 그 것 은 「소스」가 잘못 들어가면 

「난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 러 나 「온 

고지 신」은 언제나 어디 서 든지 필요한 밀: 

이 다. 또한 이 를 행하려고 하는 곳에 더 

욱 큰 뜻이 있다.



온 들판에 곡식 이 누우레지 고 나무 위 

에 매달린 열매가 빨개'지면 내 어릴 때 

의 꿈이 가을볕과 함에 익던 운동회날을 

생 각한다.

당시 만 하더 라도 국민학교는 오늘같이 

그리 많지 못했다. 그•저 한 면에 불과 

몇 안 되었던 시절61 니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  없다. ,

그때의 운동대회는 일종 산골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아 주 었 다 .

일년 열 두달 숱한 명절이 많지만 이 

때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때는 다시 없 

다 . 말하자면 달력에 없는 이 색적인 명 

절이라고 할 까 ?

너무도 단조롭고 너무도 한가한 이 산

- (수 )(필 )、一/

골에 운동회날이 아이들 입에서 짝 퍼 

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저걸로 들뜬다.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이 날적V을 가 

슴에 새기고 열심히 일한다.

.막상 구경보다 술과 국밥과 그리운 사 

람이 자꾸만 머리 속에 아른거.려 연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

모든 약속은 이 날에 정해진다. 남의 

빚 갚음은 물론이요，혼담같은 것도 이 

날로 뒷거래되는 수도 있다.

뜰 앞에 아직 덜 익은 옥수수랑，감이 

랑, 밤이 랑，대추 둥은 이때를 놓치지 

않가 위하여 더 욱 색 깔이 달라진다.

•그■런가 하면 집만식구끼리 평소에 잘 

못 먹다가도 이 날을 두고 이 야기 하면 

절로 입맛이 돌아서기도 한다.

아이들도 이 무렵 쯤은 공부가 잘 안 

된 다 . 눈은 칠판에 가 있지만 마음만은 

늘 운동장에 가 있었으니 말해 무엇하 

겠 는가? 학교에서도 이 기미를 알아 차 

리고 오후엔 대대적인 연습을 시켰다.

성급한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 청 

군>  < 백군〉도 안 나누었는데 얼써 머 

리띠를 띠고 기세를 올린다.

운동회날을 며칠 앞두고 맹연습을 하 

는 날은 즐석 률이 백 퍼 씬 트다 • 평 소에 

배 가 아프던 아이 들도 신기하게 이 무렵 

은 다 앗게 마련이니까. •



(?xi)、_✓  、一，

또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이 운동연습 

을 핑계로 학교 갔다 오면 눙  하던 소꼴 

베 기，소먹 이 기 등은 당분간 면 제 받 는 다 . 

그래 서 이 때 가 아이 들에 겐 제 일 입 맛이 

달 때요，키가 또 제일 클 때다.

그러다가 운동회의 대목이 바싹 다가 

와 마지막 총 연습을 하는 날은 아이들 

의' 목소리도 제법 영글어 학교마을유 축 

제의 물결이 넘 친 다 . .

벌써 2，30리 떨어진 인근마을에선 노 

인들과 아이 들이 미 리 친척 집 을 찾아 학 

교 마을로 들어온다.

이 날만은 누,구집 할 것 없이 밤새도 

록 둥불을 밝혀 놓고 푸짐 한 전 야제를 지 

내는 것이었다.

드디어 운동회날一

아이들은 간밤 아름다운 꿈만 꾸다가 

새 벽같이 일 어 나서 아침 밥을 떤둥 만둥 

하고 동무들과 함에 학교로 간다. 학교 

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미리 몰려와 자리 

다툼하느라고 붕민다.
과

둥둥 북이 울리자 만국기 가 찬란한 아 

침바람에 자못 명쾌하기도 했다.

이날 온 동리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정 

이 없는 한 모두 여기로 몰려오기 때문 

에 마을은 텅텅 빈다.

다만 빈 집에 해바라기만 웃고 있고 

그•곁에 소가 누워 권태로운 하품을 토

하고 있을 뿐 이 다 .

해가 차츰 머리 위로 올 때면 학교 주 

변은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 어디서 사 

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비'켜설 곳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 니 

화단이 고 나무 위 고 어 디 빈 곳이 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더 구나 그— 비 좁은 틈바구니 에 서 떡 장 

수 ，과 일 장 수 ， 엿장수들이 한 몫 대목 

을 보기 우1하여 갖은 푸념을 떠 는 것도 

또한 가관이었다. 확실히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 서 온 길바닥엔 먹다 버 린 술한 

과일조각이 버 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푸짐 한 잔치 임 에 는 틀림 이 없다 .

< 청군 이겨리-, 백군 이겨라〉하고 서 

로 다투어 응원하는 소리，출발을 알리 

는 신호탄소리， 격 려하는 북소리， 나팔 

소리 등은 한때 조용한 산골마을을 뒤 흔 

들어 놓는다. 부모보다 먼저온 아이들은 

운동장에 서 , 게 임 을 하면 서도 부모의 소 

재를 파악뭇해 노상 두리번거리는 골도 

그렇지만 더 힘있게 달려보라고 짜증을 

섞어 격려하는 어느 부형의 목소리는 여 

간 우습지 않았다.

특하 운동회 날의 횽 취 는 점 심 시 간에 

있 다 . 점 심 시 간이 예 고되 고 한참 혼란한 

틈을 타 용케 식 구들을 만나 한쪽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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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벼슬이 높아진 친구가 새로 집 

을 마련해 옮겼 다면서> 꼭 놀러오기 를 부  

탁해 왔으므로 수련 한 포기 를 신축 기 

념으로 들고 방문한 일이 있다.

넓은 정원엔 잔디가 깔려 있고조출히 

상록수들도 세자리를 가려 알맞게 선 주 

택이 속칭 「도둑놈촌」의 호화저택들에 

비 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런대로 우리네의 

경제수준으로선 엇과 사치를 갖춘 아皆 

하고 쾌적한 생활터전이 아닐 수 없었 

다 .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 일 정 때 

면사무소의 고원으로 출발한 관직이 그

에 자리 를 잡고 점 심 을 먹 는 시 각은 ' 참 

으로 흐뭇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다. 눈이 닿는대로 무엇을 자꾸 

먹으려고 한다.

대개는 소화불량증에 걸려 하품을 싹 

싹 하게 마련이다.

이별 때 하얀 포장이 쳐져 있는 국밥 

집에선 으례 술꾼들의 주정이 일어나기 

도 한 다 . 주로 오후엔 지 역사회에 관련 

된 게임이 많이 진행된다.

특히 각 마을의 릴레이 경주는 정말 

볼만 하다 . 자기 마을의 영 예를 진 선수 

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도 

눈물겹지만 때로는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 다 . 그것은 가뜩이 나 뛰기 힘든 핫바 

지 에 한쪽 모로 비 스듬히 넘어져 뛰는 

모습은 웃기 는 것 일까 ? 을리는 것 일 

까 ? 이 리하여 산골마을은 움직이 는 물 

결 속에 안타까이 하루해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해가 서산에 폭 

삭 져야 끝나게 마련이다.

지금은 어면지 모르지 만 내 어 릴 때의 

운동회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진짜 순수한 가을의 미각을 딱 한 번 만 

끽하는 큰 축제였던 것이다.

장 

저 

의 

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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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무적 인 • 역 # 과 꾸준한 노력 과 성 

품으로 하여 오늘날의 벼슬자리가 보답 

되고 생활의 여유를 얻게 되었음은 당연 

한 귀결이 아닐 수 없지만 그들의 주택 

이 보여준 조화의 멋 을 앞에 두 고 ，인간 

에 있어 연륜에 감기는 식견의 발전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_ 

절로 마음 흐뭇할 수 있었다.

더우기 응접실엔 피아노에서 탁자 의 

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놓인 골동 미 

술 품과 아름다운 가구들이 정연한 배치 

는 높 은  문화의 향기가 감돌기까지 했

4.

벽에 걸린 한 폭의 그■림이나 서가에 

꽃힌 책 의 종별로도 그 방 주인의 교양 

과  생활 취미를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저 는  그의 전공분야와 성품까지도 척도 

.되는 것인데 이 집의 응접실과 뜰의 정 

돈된 장식 이 야 말로 주인 부부의 교양과 

고전에 대한 높은 안목이 증명되므로 그 

들의 고도한 정신의 발전상이 고맙기만 

•했다.

삼십여년의 적조랬던 세월에 서로 

셔어 온 생애를 얘기로 꽃을 피우다가 

화제가 골동품에 미치자 문득 주부가 내. 

게 묻기를 우리집 응접실에 놓인 청자 

기들의 값이 얼마만큼이나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덕수 

궁 미술관엔 때때로 가 보지만 그 값에 

대해선 전연 모르는 나 자신인만큼 얼 

마씩 이나 주 고  삿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그댁 주부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엇을 알기나 하느냐고…

바깥 사람의 지위가 지위이니만큼 옛 

날처 럼 초라하게 살 수도 없고 해서 집 

을 큰 것으로 넓히고 보니 장식이 문제 

라 정원은 정원사에게，응점실은 실내장 

식 가에 게 모 두  맡기 기 로 했는데 나무나 

골동，가 구  값 이 집 값과 맞먹 더 란 것 이 

었다.

아무 것도 생기지 않는 물건들에다 밑 

천을 털어 넣고 나니 여 간 바보짓을 한 

것 같지 않다고.......

그댁 주부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D 출 

판사의 젊은 친구 얘기를 회상했던 것이 

다.

요즈음 출판계 에는 내용이 좋은 책 보. 

다 장정히 호화로운 전집들이 많이 갈리 

는데 그것은 책을 읽기 위해 사는 사람 

보다 서재의 장식용으로 사 가는 사람 

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직위의 체면을 섬겨 부득이 응 접 실 고  

식에 밑천을 넣기는 했어도 그들을 감상



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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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즐거 움을 느실 수 없는 한 아무리 

값진 미술품들일지라도 한짝의 보석반 

지보다도 그 주 부 에  겐 멋 없는 것들이 

아니겠 는 가 ?

진실로 하나의 손때 묻은 가구나 장식 

품에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공 

의 인생을 맡고 느낄 수 있어 야 하는 것 

이 어 늘 ’요즘은 취미마저도 돈으로 가장 

하는 세월이고 보니 예술품이 예술적 감 

상의 대상이 아닌 돈자랑패들의 허영의 

이용물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서글프 

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자유당 시절，어느 장관댁에 .초 .  

청을 받아 갔던 일이 있었다.

화려한 응접실 정면 벽에 큼직한 동 

양화 한 폭이 걸려 있는데 그림의 내용 

이 저 요 (堯 )나 라  선비 허 유 (許 由 )와  소 

부 (巢 父 )가  영수(潁水)에 귀를 씻고 .송 

아지 를 상류로 몰고 가는 풍경을 담았던 

것이 다.

그 댁 의 전체 분위기와는 너 무나 먼 거 

리의 화폭 앞에서 나는 옛 성대의 높고 

바른 정치이상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청 

렴을 숭상하던 품격을 오늘의 사회상 위 

에 겹쳐 보면서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

요직에 앉아 권력을 누리기 에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댁 주인의 거실 

에 하필이면 청럼의 상징.인 허유와 소부 

의 귀 씻는 풍경이 걸려 있는 것이었을 

까 ?

진정 그 댁 .주인이 고결하기 청수같은 

옛 선비들의 자세를 흠모하여 그림을 걸 

어두었으리라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때 의  그•분의 위치가 아 니 었 던 가 ? 

어쩌면 영욕을 탐하는 육신과 고결을 이 

상하는 정신의 갈등을 그 그림 앞에서 

스스로 가늠하며 다스려 왔는지 도 모를 

일이다.

친구의 집 응접실 골동 가구들과 미술 

품의 조출한 향훈에 젖어 앉아 있으면서 

도 광각은 십 년 전 어느 장관댁 응정실 

에 걸려 있던 그림 위로 달리고 아직 인 

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옛날 붓으로 

베껴 쓴 책，한 권을 두고 천독 만독하 

면서까지 경서 읽기를 생명같이 숭상하 

던 선비들의 진리 탐구의 깊은 눈빛이 

오늘날 거리를 메운 서점 안에 산더미처 

럼 먼지 쌓인 책들 위로 겹쳐 떠 오르기 

만 했던 것이 다.



망 각과 

탈선행위

위 치 의 식의

김

丨 1 丨

위 치 의 식 (位 置 意 識 ) 이란 용어는 비교 

적 생소한 말이지 만, 매 우 재 미'있 는] 조 

어(造語)의 하나라고 생각된 다 .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지위;라든가" 또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의 성격을 똑바로 

인식했을 때 경험하는 일종의 심리상태 

(心 理狀態)를 위 치 의 식 이 라  정의 한다면, 

이 말은 사명 감 (使 命 感 ) 또는 책임 감(責

승  한

< 중앙일보 논설주간〉

任感)이라고 하는，인간만이 갖는 독특" 

한 심리상태요， 하나의 덕목(德 目 )이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덕목으로서의 사명감 내지 책 

임 감의 본질을 논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한정 해서 대 한민국 군인，그 중에도 특히 

대한민국 공군으로서의 위치의식이 무 

엇이며 그•것을 망각함으로써 빚어지는 

결 과에 해 서 몇 . 가지 사견 을 피 력 해 

보려고 한다.

2

위치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하 

기 위해 수학에서는 흔히 좌 표 (座 標 )라  

. 는  개념을 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 다 . 「그 래 프 」용지에 그어진 X 

죽 (軸 )과  Y죽을 중심 으로，이 를테 면 세 

개의 점(點)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가 

리키기 위해 좌표 a, b，.c, .......로 표 시 하 _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여기서 편의상 예컨대 공 군 참 모 총 강  

김 두만 대 장의 위 치 를 a，제 〇 전早비 행< 

단장 신 모 장군의 그것을 b， 공 군 전 투  

조종사 박 모 대령의 그것은 c, 공군가 

지 창 정 비주임 이 모 중위 의 그것을 <3, 

공군본부 근 무  사병 강 모 상 병  의 그 것 을

F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맨 

국이 라는 넓은 동질적 사회 안에서 는 그. 

밖의 다른 여러 국가기관(國家機關) 또. 

는 사 회기관(社會機關)과 마찬가지로 한  

법 또는 기타 범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퍼는 기관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요，그 

것들은 절대적 국시(絕 對的 國是)라 힐T 
수  있는 민주주의적 인 가치의 실현을 위 

해 존재한다는 점에서，이를테면 Y축 을  

중심으로. 병렬적 (並列的)으로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와같은 관계 를 도표로 그린다• 

면 대략 다음과 같은、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X A

B

C 

D 

E

는 따위이 다 . 그런데 수학이 라는 학문은 

이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사물의 존재양 

식을 가장 추상적(抽象的)인 논리적 관 

계로 종합 정리해서 기술하려는 학문이 

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좌표개념은 우리 

들이 지금 다루려고 하고 우'I치의식문제 

에 관한 사색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사사를 던져.준다는 것을 곧 대 달을 수 

있다.

대항민국 공군에 4 하는 모든 군인들

이 차지 하는 위치 a，b，c，d，.......를 「그래 ■

프 」용저에 그려 넣기 위해서는 그에 앞 

서 먼저 그러 한 좌표를 결정해’ 주는 요 

건으로서 굵은 줄로 X축과 Y 축을 그려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장교나 사병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공 군  군인 각자가 갖는 위치

a，b, c，d，.......  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그

근간으로서의 X축 과  Y 축이 어떤 것이 

며，또 그것은 상호간에 어면 관계 를 가 

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공군은 육 • 해 • 공 . 

해병대 등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의 일부 

로서 느것은 종적(縱 的 )으 로  위로는 참 

모총장으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사회집단이요， 

따라서 그들의 위효ᅵ 는 우선 X축을 중심 

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정해져 있다 할.

：： 시 나 • *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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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e 등으로 각각 표시한다고 하 면 ， 점 a，

b, c，d, e, .......등의 좌표는 모두 Y 축상의

.점 A에서 직각으로' 그어진 X 축에 대해 

•서 는 엄 격 한 상하관계 의 서열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

그렇 지 만 점 a，b，c, d, e, .......등의 위 치

를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Y 축 및 X 축상에 그어진 직선 하나만 

.의 •접점(接點)만을 가지고서는 불충분 

하 고 ，예컨대 같 은T 그 래프」위,에 표시 . 

.된 2/(국회 의 장 )，b" (고등법 원 판 사 )，f ’"  

(국민학교 교사) d" " (보건소 소 장) 등과 

■의 관련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위치의 확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렇

게 해 서 정 해 진 ?_，b, c, d, e, ......라는 좌표

를 그것만으로 필 요 • 또한 충분한 것으 

모  착각하여，같 은 「그 래프」상에 나타난 

그밖에 일체의 좌표들과의 관계를 사상 

(捨 象 )해 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우 

年상적인 .말 같지만，박 모 공군대령의 

•위치 c는 Y 축상의 공군이라는 점 A 와 

의 관계나， =느 서 열을 표시 하는 X 축상 

.의 점 c와의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外 니 라 ，같 은 「그 래 프 」상의 X 축 및 Y 

''축이 표시하는 무수한 점들， 예컨대 국 

-회 의 원 • 판 사 •  의 사 ，국민학교 교사 • 면 

시■무소 서기 둥둥 대한민可의 모든 국가 

•기 관 • 사회 기 관에 봉직 하고 있 는 사람들 

이 차지 하는 좌표와 연관해서 생 각했을

때면 비로소 정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위치의식，즉 군인의 사 

명 감이나 책임 감을 논하면서 흔히 저지 

르기 쉬운 과오는 二  운제를 군대 이외 

의 국가기관원이나 다른 일반 사회 집단 

성원의 위치문제와 유리시 켜 전혀 독랑 

적 인 차원에서 논의 하려 는 태 도 라 '할  수 

있는 것이며，또 한 가지 과 오는 전기한

a, b, c, d, e, .......등 대 한민국 군인 각자가

차지하는 좌표가 결정되기 위한 전제조 

건으로서 존계하는 X 축 및 Y 축의 의미 

를 흔히 망각하기 쉽다;는데 있다.

이 상에 서 필자가 지 적한 취지 를 요약 

한다면 군인 으로서 의 위치 의 식 을 제 고하 

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 ，의 창군 

이 념과 국가이념，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 

집단이 갖는 일반적 성 격으로서의 조직 

원 리 ，군대 사회 의 특유한 질서 의 식 둥이 

함께 고려 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대한민 

국 안에서 움직이는 뭇 사회집단의 하나 

로서의 군대가 다른 사회기관과의 사이 

에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를 깊이 생각 

하고 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다.이 제 

隹 가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필자의 의 

견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 Q I
L 스 j

해 방 직후인 19妨년 필 자 는 _ 대학생으



로서 국군창설 당시의 경비대사관학교와 

숨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때，필자가 

유숙하고 있던 학교 선배 K 모씨 집에는 

당시 K 중학교(오늘의 경기고교)를 갓 

졸업한 의아들 한 분이 있었 는데， 그는 

지원에 의해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곧 이 

어 육사교관이 되 었 다 . 젊은 육군 소위 

가 된 그는 미 군이 쓰 는 「인팬트리 • 마 

뉴엘 」(보1병 교본)을 가지 고 사관후보생들 

에 게 일반전술학을 강의 한다는 것 이 었는 

데 그때만 해도 우리 말 번역본이 없는 

때였었기 때문에 필자는 종종 그 원문 

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일을 돕게 됐었 

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 여: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은 이 러 한 사 

관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가 필자의 조그 

마한 도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 

는 사실보다도,그것을 가르치는 젊은 교 

관 김 소위의 봉장  또는 몸가짐에 대한 

남다른 집 착이었 다 . 육사에 입 교하기 전 

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학생들이 대체로 

다 그랫둣이 복 장  따위는 거의 관심이 

없던 그가 일단 국군 • 소위로 임 관하여 

교관으로 부임 한 이 후부터는 그 • 램도가 

180도 달라졌던 것이 다 . 매일 매일 아이 

론질을 해서 제복에 칼날같은 주름을 세 

우고 다니는 것은 물론，그 당시만 해도 

좀처 럼 구 할 수  없 던 「포마드」 둥 머

리기름 대용품으로 일본군대 재고품61 

보 혁 유 (保 革 油 = 가죽에 바르는 유지)를ᅳ 

머리에 발라, 단정한 용 모 를 갖 추 느 라 고  

애 를 쓰던 모습이 지 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이 와 같은 단정한 복 장 과  용 모 를  

유지하는 것이 사관(士官)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하였 

고，필자에 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 

고 생각되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이 

념 을 그의 • 공사생 활에 서 구체 화 시 키 려 는  

내적 충실(內的充實)에 대해서는 항상 

일종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듯한 인상 

을 맡았었 다 . 건군 초창기였던 당시，’그  

는. 수  년 내 에 대 위 까지 승진하였 으나 

1948년 불의의 사고로 죽었지 만 소위 임 

관에서부터 대위(죽은 뒤 소령으로 추  

서)승진에 이르기까지의 3년여' 대한만 

국군인으로서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내적 성장의 발자취는 지금까지도 잊？4 

지지 않는 퍽 인상적인 기 억 으로 남고 

있다* 、

그는 해 방 직후의 혼란기 를 통해서 丄  

. 당시의 일부 청년충들이 공통으로 느까 

기 시작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심 

화해 가는둣 했으며，군대 사회가 민주 

사회 에 서 차지 하는 위치 를 심 사숙고함이 

없이, 점斗 군대가 주동이 된 과격한 자  

회 개혁에의 집념에 사로잡혀 가 는 듯 했  

다 . 이 리 하여 필자의 눈에 비 친 그는•工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 위지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의 외혁적 행동；'패 턴 」에 있어서는 민주 

주 의 국 가  군대인 미국군대 장교의 단정 

■을 못에 익혀가는 한편, 그  내면적 정신 

세계에 있어서는 한국사회를 휩쓴 혼란 

에 빠져들어 왜정시대(倭政時代)의 전체 

주의적 군대 통솔의식과의 갈등을 皆내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듯 하였다.

이 이 야기는 국군의 초창기 내가 아는 

한  젊은 장교，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아득한 회고담에 불과하지 

만 ，오늘날 우리 군국의 위치의식을 문 

게 삼 는  이 마당에서도 필자의 머리를 떠 

나지 않는 상념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장병들이 힝•상 

주렷 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할 .가장 직 접 

적인 화치의식은 물론 상사와 부하, 즉 

통솔자와 피 통솔자 사이의 위계 질서 (位  

1階 秩 序)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각군 

<各軍) 사이의 연대의식(連帶意識:)일 것 

이 다 . 어느 나라의 군대를 막론하고 군 

대 사회의 명맥을 이 루 는 것 은 엄 격 한 상  

명하복(上命下服)의 군기임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민주주의국가의 군대와 그• 

렇지 않은 나라의 군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상명하복•의 질서유지가 전자 

에 있어서는 보다 큰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이념적 자각 아래 피차간 

'에 이 해斗 신뢰 를 가 죽으로해 서 이 루어 

겨는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의 건국이 념 또는 창군 목적과 

는 관계 없이 오직 상급자와 하급자 사 

이의 위압적 복종관계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방각한다.

' 그러므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국군장 

병의 위치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잠시 

도 잊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는 대 

한민국의 건국이념이요，국시인 민주주 

의적 가치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시 로 하여，장병 상하  사이 에 맺 어지 는 

위계 질서가 상호간의 우애와 신뢰를 기 

축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인 인간관계 그 

리고 옆으로는 각 군 (各 軍 )과  그•밖의 다 

른 사회 집’단과의 병렬 < ( 並列 的) 유대 관 

계 에 대한 투철한 자각 등 세 가지 라 할 

수 있다.

만일 군인의 원치의식，_ 즉 군인으로 

서의 특유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을 생 

각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핵심적 

인 요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행동은 필경 상급자의 지위를 내세 

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부하에게 강 

요하는 것 이 되 거 나，아니 면 사회 나 일 

반국민과의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하 

는 일종의 특권의식을 수 반 하고야 말 것 

이 다 . 이 런 경우，그는 제아무리 군인으 

로서의 외형적 용모가 단정하고， 제반 

군사기능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 자신의 내면 생 활에 있어서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는 항상 심리적 갈등을 금치 못할 것이 

요 ，그가 일 반사회 인과 섞 였을 경 우에 는 . 

걷잡을 수  없는 이화감(異和感) 때문에 

자칫 사고를 유발하기 쉬울 것이다. 앞 

서 필자가 국군창설 초창기에 사고로 죽 

은 고 (故 ) 김 대위의 죽음을 언급한 것 

도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이 빚은 비극 

이었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 4 I

대 한민국 국운의 창군이 념 은 헌법전문 

(憲 法 前 文 )과  동 제 4조 (구헌법 제 6 조 ) 

에 명 시된 바와 같 이 「정 의와 인 도와 동 

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 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수주의

적. 제게 도를 확립하여....... 안으로는 국 .

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는 항구적 인 세 계 평 화에 이 바지」할 목적 

아래 창군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군은 

의국에 대한 일 체 의 「침략적 전쟁을 부 

인 」할 뿐만 아 니 라 ,「국토방위의 숭고한 

위 무를 수 행 」하는 것만이 그 ■ 소임 인 것 

이다 , 따라서 이러한 국군의 조직과 편 

성의 원리는 이 헌법이 정 한 바  법률，즉 

국군  조직법 에 의해 얻격 히 부연되고; 있 

으 며 ， 이 가운데 서 공군장 병의 위치의 식 

의 근원이 미리 정립(定立)돼 있 다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 공굴은 국민이 누

구나 부담해 야 할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헌법져 요청에 따라 조 직  

된 국군의 일부로서 그 주 임 무가 기,타 

의 육 • 해군 • 해병대와는 달리 향공작전 

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 

적 목적 임 을 깨 닫지 않으면 안 될 것 이 

다 .

여기서 필자는 앞서 게재한 X 축， Y 

축을 중심으로 한 공군장병의 개별적임

좌표 a，b, c，d，e，.......둥에 대해서 다시 ■련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그 「그래 프 」

에 그려진 a，b，c，d，e，.......둥의 위치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편의상 위로는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사병에 이르기까지를 표시한 것이지만 

이 상하 질서를 표시하는 X 축의 정점에 

는 그■ 위로 각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이 

있고 또 그보다 위로  우리나라 헌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 다 는  것이다.

한편，동 「그•래프」의 Y 축 선상에 표시 

한 A '，A ，A " ,  B , C, D , E , F (육 군  • 공군 • 

해군 • 국회 • 법원 * 학교 • 병원 둥 ) 등도 

편의상 구분일 뿐 사실은 Y 축 선상에 

무 한 량 (。〇 으로 찍어질 점이 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 된 다 .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공군장병들이 

차지하고 있는 개별적 위치 는 그것을 대 

한민국 국 군  또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좁은 <아회에서의 직각적(直角的)인 상하 

질서 속에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종 

적으로는 丄  위계질서의 최고정점에 있 

는 헌법이념과，그리고 또 횡적으로는 

우리 국가 안에서 움직이는 모 든 사 회 집  

'단 및 국민 개개 인과의 관계 를 염 두에 두 

고서 비 로소 뚜렷한 좌표의 식 。] 선 수  있 

음을 깨 닫지 않으면 안 되 겠다는 것이다.

일부 군인들아 군대 내에서의 군기 이 

탈사고를 저질른다거나，군대 밖의 민간 

인 사회 에 대 해 서 을선 행 동을 감행했다 

면 그 궁극적인 원인은 요컨대 우리 국 

군장병 등이 가진 이와같은 좌표의 성격 

을 종적,횡적으로 넓게 검토하고 파악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 한 사회 집단에도 그 집 단에는 반 

드시 그들이 추구하려 는 기본적 인 목적 

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각 집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면구개발해 나가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사회집단의 경우에 

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은 앞서도 말 

한 바와 같이 외적의 침략에 대하여 국 

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을 보호,한다는 기본목적 이 신정 돼 있 고， 

그와같은 창군이 념의 구현을 위해 엄정 

하고、일사불란한 군기 를 통한 군인생활 

이 영위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이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위에서 말한 자기의 좌표를 망각하고，각 

종 군기이탈사고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위에서 말한 X 축과 Y 축을 따라 엄격하 

설■정된' 자기의 위치를 떠 났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탈선행위인 것이다.

군인에게는 물론 특히‘ 군인으로서 요 

구되는 몇 가지 득 유 한 「모 델 」이 있는 

것이다. 상사의 명에 대한 절대적인 봉 

종심，어떠 한 곤란과 위험 에도 불구하고 

주어 진 력 무를 수행 하려 는 의 지 력 과 용 

기， 전우와 동포를 위해서 또는 부대 전 

체 를 위 해 서 기 꺼 이 몸을 던지 려 는 희 생 

정신과 협동심 등이 필요할 것이요， 또  

적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기할 수  있는 

전투기량의 배양 등이 특히 요청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斗 

같은 군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는 기간은 

어디까지나'우리 국군이 조직편성되고 

존재 하는 근본목적 이 어 디 에 있 는가를 

넓고 큰 안목 아래서 투철하게 인식하고 

자기 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좌표가 이러 

한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부 인가에 대해 자랑스런 마음을 갖게 

해 주는 평소부터의 교육이라 할 수  있 

다 . 공군은 공군장병으로서의 목수성을 

고려 하면 서 우리 의 창군이념 에 대 한 이 

와같은 실천적 파악을 촉진시키 기 위해 

공군으로서의 독특한 정훈교육방법이 으 

색되어야 할 것이다.



「叫 고」중 심의 인 생 관

오 소 백
< 독서신문 주간〉

나는 인간은 역시 궁극에 가 서 는 「에고 

이 스 트 」라고 본다.

자기 이익을 팽개치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어찌 

됐건 실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건 역시 

이기주의와는 뚜렷이 구별돼야 할 줄 안 

다 .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저마다 

지니고 있으며 다른 뭣,과도 바꿀 수 없 

다는 뜻이 기 도 하 다 , 그러 나 개 인주의 가 

이 기주의 와 판이한 건 자기 의 이 익 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데 있 

다 . 개 인 주 의 는 「너와 나 J，「그와 나 」，

r 여러 사람과 나 」，「.......나와 너 의 조화丄

「그와 나의 이해」, 「나와 당신의 대화 j 

•를 의미한다.

「나 만善 위 해 」，「나는 나 . 너 는 너」， 

「그는 그 . 나은 나 」, 「나 ■ 이 외 는 모른 

다」는 것이 곧 아기주의라고 생_각한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 이기적인 것■울 

어떻게 남과 협조할 수  있도록 자제하느 

냐는 것이 문제 이다. 인간에게서 자제의 

힘이 없다면 그건 흔들흔들하는 허수아

비나 매 일반일 거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한 것이지 

이 가주.의 에 _ 바탕한 건 아니 라고 본 다 .나  

는 늘 「링컨」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함축 

성있게 이 해 하 2 있다.

『밟지 도 밟히지 도 않는 게 민주주의 근 

본 바 탕 이 다 .』 .

간결한 이 말이 주는 깊이는 천 가지 

만 가지의 이론보다도 실감적이 고 피부



「에고」중심의 인생관

S-도 할아들일 수  있다.

내 것을 내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 네 

것올 네 것으로 인정해 주 는  것도 마땅 

하다 . 그러나 네 것도 내 것이라고 나온 

다면 그건 이미 개인주의나 민주주의•뜻 

과는 딴판이 된 다 . 분명히 r에고」중심 이 

된 다 . 개인주의는 늘 「너와 나 」라는 연대 

의식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이 

없다면 그 개인주.의는 이미 닭아빠진게 

된 다 . 다시 말하면 나 개인은 사회 속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주를 곧 이기: 

주의로 오해하는 것 같다. 개인주의라는 

「개 인 」의 한 자 (漢 字 ) 낱말이 주는 이 미 

.지 때문인지도 모 른 다 . 개인주의는 낱 

개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 이다. 낱 개 

는 낱 개지만 다른 낱 개와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 물론 그 거래에 있어선 늘 1 

대 1의 자격을 지닌다.

낱 개와 다른 많은 낱 개들은 사회라 

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와 서로 대화하 

고 서로 돕고 서로 보강하며 서로의 생 

존 을 의지해 간 다 . 낱 개들은 일이 끝나 

면 역시 제 각기 낱 개의 자격으로 돌아 

간 다 . 이런 되풀야가 곧 인간생활이며 

사회생활이 아 닐 까 ? 이런 개인주의는 

자유주의(自由主義)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자 유 (自 由 )만  해도 무턱대고 

하는 자유가 아니다. 어디까지건 자율이

라는 자기 책임이 늘 붙어다니고 있는 

거다. 무질서한 건 자유가 아니라고 본 

다 . 그렇다고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 .

사회를 생각할 때一개인주의나 자유 

주의는 두인도 같은 데선 소용이 없을 

거다. 역시 사람들이 상대성과 상관성을 

띠는 데서 개인주의가 싹틀 게다. 무인 

도에서는 제멋대로 주의건 뒷이건 필요 

없을 거다.

「아이크」가 죽었을 때 나는 재미있는 

기사를 읽 었 다 .「아이크」는 두드러진 유 

언이 없었다. 다만 유언 비슷한건 있었 

다 . 죽기 며칠 전 가장 가까운 친구어】 

다 전한 말이 유언에 대 신하는 걸로 되 

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자녀 

를 사랑한다. . 그•리고 미국을 사랑한 

다 .』

참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말이다. 

이 러 한 「아이 크 」의 말은 정 말 비 범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다. 나타 

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가정이 앞섰다* 

이런 사고방식이 곧 민주추의적인 거다 

고 나는 생각한다. 또 개인주의로 생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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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죽 은 「드 골 」장군의 경우도 참 

재미있다.

『내가 죽거든 내 고향으로 보내다오. 

떠 들석한 국장같은 건 원치 않는다. 간 

소하고 겉치례 없는 가족장으로 해 다 

오 . 내 딸의 무덤 옆에 묻어다오. 묘 

비를 간소하게 이름과 연월일만 기록해 

다오. 무슨 찬사나 그 밖의 것은 아예 말 

아다오. 프랑스 건 외국에서 건 나를 위 

한 공훈인정，승진, 포 상 ， 훈장 수여를 

거부함을 미리 밝혀둔다. 프랑스의 3군 

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건 좋올지 모 

로겠다. 그러나 그들의 참석도 밴드，광 

과르 둥이 울리지 않는 주  간소한게 

좋 다 . 대 령 ，각료， 정부기관 대표들 

이 참석하는 것도 바라지 않 는 다 .』

「아이크」와 「드 골 」두장 군 의  임 종에서 

공통점을 보인 건 모 두  가정적이라는데. 

있다. 민주사회에서 뼈대가 굵어졌고 

민주사회의 상징적 두 지도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종말을 볼 때 우리는 민주주 

의며 개인주의며 자-꾼주의가 어떤 것인 

집를 여러모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드 골 」과 「아이크」의 경우， 二들의 

발언과 개인의 존엄성은 선명하게 그어 

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언젠가 전방의 사병아 후방을 돌아보 

고 방카로 돌아간 뒤의 감상을 들은 일 

이 있다 . 후방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사

병으로 하여금 됐인가 힘을 줘야 할텐태 

실정은 반드시 그렇지도 못했다는 것이 

었 다 . 후방의- 무질서와 사치， 소비성향 

둥은 사병의 눈에 뭣을 던져 주었을까.

외골수로만 흐르는 물량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 수단괴

방법올 분별없이 물질에 눈을 쓸리게 한  

흐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까 . 잘 살고 질: 

먹고 잘 입는 건 물론 좋 다 . 그러나 가 

기엔 보람이 있어야 하고, 분수가 있어 

야 한 다 . 또 거기엔 정상적인 거래가 있 

어야 하고 바른 질서가 있어야 한 다 . 도  

거기엔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하 고 따 뭇  

한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 뿐 만 ' 

아 니 다 . 거 기 엔 「너와 나 」의 협동정신斗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양식 이 통해 

야 한다.

골프가 어떻고 사냥이 어떻고 다 좋  

다 . 그러나 이 런 것들이 분수에 지나자 

게 될 때 사회어1 미치는 해독은 적지.•않 

을  것.같다. 또 때와 곳올 제대로 가려( 

내야 한다.

등교와 하교 때가 되면 학교 앞길에 

자가용차며 일부 공용차가 몰려드는 것 

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도 자 유고 

이것도 개인주의일까. 이 런 건 「에 고 」중  

심 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퇴 폐한 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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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생각할지도 모 른 다 . 말하자면 아무 

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 

가 더욱 한심스럽다. 여기서는 「너와 

. 나」의 개인주의가 없 고 「나만아 나다」는 

r에고」중심 이 전의 일방적 욕심만이 관 

을 친 다 . 우리보다 훨•싼 잘 사는 외국의 

특파기자 한 사람이 이 런 걸 정면으로 충 

고해 준 기사를 읽고 얼굴이 붉혀졌다. 

교통질서 만 해도 그 렇 다 . 신호둥을 지킬 

생각보다" 어떻게 교묘히 파해나갈 구멍 

만 생,각하는 것 같다.

■ 해외여행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유 

럽에서는 자동차들이 야간운행을 할 때 

■누가 뭐 라고 안 해도 자울적 으로 자동신 

호를 지킨단다. 신호등이 있 는 곳 에 서 는  

무 슨  일이 있어도 신호에 따른단다. 물 

른  야밤이니까 무인신호기가 교통질서를 

맡고 있다. 우리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 

까 . 교통순경이 없다면 야밤의 신호기 

쯤 은  문제도 안 될 거 다 . 문곗점은 여기 

세 있다. 교통신호를 지 킨다는 것이 누 

■〒 를 위한 것이 아 니 고 「나와 너丄  나아 

가 서 는  당신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안전 

을 위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으례 규칙을 지키 

게 되지 않을까.

이 뿐만 아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거 

리를 달리는 자동차가 속도위반을 하면 

그걸 본 행인은 가까이에 있는 콜박'스로

들어가 인근 교통경찰에 지체없이 고발 

한다. 속도위반은로 달리던 자동차는 얼 

마 못가서 교통경찰에 걸리게 된 다 . 물 

론 모략이라거 나 중상으로 콜박스를 이 

용 하 는 ,사 람 은  없다. 이쯤 시민들이 자 

기네들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니 감시의 .눈은 어디 

에나 깔려있는 셈이다. 그들은 공익을 

위;한 고발정신이 왕성하며 그것이 곧 「너 

와 나 丄 「당신네 자녀와 나의 자녀」를 

위한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밀:에 매이 유관신(沒有關心.)이란게 

있다. 내 알바 아니라는 뜻 이 다 . 어렇게 

보면 그럴사한 얘기같지.만 이건 丨 에고j 
중심 에 가까운 말이 다. 공익 에 관계되거 ' 

나 공동의 관심사가 될 때 이,런 메이유 

관'신이 야 말로 위험하기 이 룰데 없다.

공익은 명 백 히 「너와 나 」의 안전과 이 

익을 위한 거다. 내 안'전도 되고，네 안 

전도 되고 또 수많은 개인의 안전도 되 

는 거 다. 말하자면 고발정신이다. 민주 

사회에선 고발정신인 왕성해야 한 다 . 고 

발정신을 팽개치는 건 개인의 권리斗 이 

익 을 내 동 맹 아 '치 는 거 나  똑 같 다 . 버스 

공 해 (公害)문제만 해도 그 렇 다 . 시민들 

이 벙어리처럼 있을 때 공해문제는해결' 

되기 어렵다.

우리들은 고발하면一무슨 귀찮은 것으 

로 여기고 메이유관’신이 돼 버리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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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살기가 바쁜데 고발할 겨를아 있을 

소냐고 아예 S]면하기 일쑤다.

두형군 유피사건 뒤에 있은 진주 어 린 

.이 유괴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 린 이 유괴사건에 있 어 서 는 매 스콤의 

자각도 문제가 되 었 다 . 유괴된 어 린아를 

엔전하게 구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는 건 더 말할 나위丨 도 없다. 진주 어 린 

이 유피사건의 경우一어린아는범인한테 

유괴당해 가면서 버 스 속에서 살려 딜:라 

고 애 처롭게 외 쳤다. 버 스차■장도 이 광 

경 을 목격 했고 승객들도 목격 했으나 모 

두 들  외면하고 말 았 다 .「귀 찮다」，「나와 

관계 없다」一이러한 생각이 결국 어 린아 

를 무잠히 살해 당하게 만들었다. 시 민들 

의 고발정신은 엉 망이 었 다 .「나와 너 :！의 

연대의식은끊어져 있었다.

남의 어 린이 를 자기 어 린이 처 럼 대하 

지 않으려는 극 도 의 「에고」중심이 고발 

정신을 멍들게 했다. 만일 이 렇게들 나간 

다면 많은 어린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당 

할는지 누 구 도  예측할 수  없올 것이다. 

참 매마르고 서글픈 이 야기다. 어린이들 

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보호받올 권리가 

있다. 무럭무럭 구김살 없이 자라날 권 

리가 있다. 어른들은 어 린이 들을 보호할 . 

책임이 있다. 사회는 그들을 보호할 연 

대재임이 있다. 그러나 어 린 이 들 은 어 른

들의 외면 때문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 

다 . 어른들은 어 린이들을 무슨 도구나 

장난감이 나 부 속 물 처  럼 생각하는 낡은 

버릇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 

다』는 사고방식 이 아직 도 많은 어 른들의 

머리 속에 잠겨 있는 것 같 다 .

몇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은 잊을 

수 가  없다. 어면 까닭으로 한 가족이 자  

살한 사건이 있 다 ..실 상 가 족 들 이  함께 

자살한다는 말 도 모 순 이  있 다 . 나이 어1 

린 애 들까지 도 부 모 들 이  강제로 죽음으 

로;콜아넣는다는 건 일종의 학살이나 다 

름 없다.

지업적인 걸 따지는게 아 니 다 . 자살이 

란 타의에 의해서 이뤄지는게 아니기 때 

문 이 다 . 이런 경우도 r내 아들이 니까 내* 

마음대로」할 수  있다는 일방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어린이骨을 보 호 하기는커 

녕 죽음까지 강요한다는 건 어버이들의 

명백한 횡포가 아닐까.

부산 가족 자살사건의 경우 아버지는 

문을 모조리 잠그고. 불을 .질렀다.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식모소녀까지 방으로 

끌어들여 숨지게 ,했다. 물론 자살올 꾀 

하는 사람의 심 정이 정상일 수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 해 하면서 도 참을 수 가  없 

다 . 자기가족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들어 

가는 것 도 문 제 이 지 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에고」중심의 인생관

남의 자녀까지 도 글고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돈 것이 아 닐 까 ? 「내 식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 다 」는데서 뛰어넘 

어 「내가 쓰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 61 된 다 . 이 쯤이 면 「에 

고 」중심도 아무 것 도 ,아 나 다 . 상식 이 

전의 이 야기 에 속 한 다 . 생명의 존엄성이 

뭐고 모든게 파탄이 다 .

어던지 우리들은 어수룩하고 구멍 뚫 

린 곳이 많은 것 같 다 . 올바른 공익이 

뭣인지 갈광질광하고 있는 것은 아닐 

까 . 공익을 위 한  정당한 권리행사가끙뒷 

인지 잊고 있는 건 아 닐 까 . 권리를 버 린 

다는 건 스스로의 두덤 이나 함정을 만드 

는 어리석음이 아 닐 까 .

우리는 교과서대로 할 수  만은 없다. 

교과서가 사회정의와 정비 례해야 한다는 

데 는  거의 이견이 없올 것 같 다 . 어린이 

며 젊은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사 

회의 움직임이 너무 궁합이 맞지 않을 

때는 교과서마저도 불신하게 된 다 . ，교 

과 서 는  먼 후일까겨를 내다보는 거시적 

인데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 물론 오늘 

날의 세계며 사회의 변화 행포가 빠르다 

는  걸 생각하면서一

• 불신이 란 건 특별한데서 생기는게 아 

니 다 . 교실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 나타 

난 것이 양식의 선을 벗어나 붙뿔이 달 

릴 때 생기기도 한 다 .

건전한 양식이 통해야 한다는 건 너무 

도 당연한 밀이 아닐까. 막른 말로 바 꾼 _ 

다면 원칙의 선이 ■〒 렷이' 그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 기도 하 다 . 원칙의 선이 갈 

광질광해 지면 기증이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 다 . 제 2 차대전 때一 영국은 

엄청난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가면서도 

시민은 시민대로 질서를 지 켰고，국회는 

국회대로 질서를 겨켰던 것으로 알고 있 

다 . 저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영국시민들의 이같은 저력은 국민의 자 

+ 성도 굳건한 데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칙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굳 

센 데도 있었던 것이다.

원 칙 이 란 「너와 나 」, 나 아 가 서 는 모 든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서로 

의 상식적 공약이라고 해도 무 10 할 것 

같다 .

얼마 전에 있었던 징병기피사건만 해 

도 그 렇 다 . 어째서 이런게 공고로까지 

신문에 나와야 했을까. 공고에 나온 기 

피 자들은 적 어도 유력 ( ? )층의 자녀•들이 

었 다 . 해외여행이건 유학이건 긴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건 하나의 원칙이 흔들리 

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 다 .

국민의> 기본 의 무  중의 하나인 징병에 

있어서 이 런 무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 격 을 던 져  

준 것이다. 지도층이나 유력층의 자제들

—  6 0 —



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밖의 사람들은 어 

떻게 될 것인가. 원칙을 가장 잘 지켜 

모범이 돼야 할 층이 반 대 로 사 회 질 서 를  

무너뜨린 셈 이다. 그들이 입으로 뒷올 

부르짖건 실제 행동에 있어 •반비 례되는 

일을 저지른다는 건 결국 사회의 불신올 

가져으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신은 

장벽을 만들고，대화의 통로를 끊게 한 

다 . 원칙의 선이 침범당할 때 협력은 일 

그러지 고 「너와 나 」와 믿음은 사라진다.

「밟지도 밟히 지도 않는다」는 민주주의 

의 평범한 진리는 공수표로 변덕을 부리 

게 된 다 .

자기네 자녀들을 해외로 보낸 유력충 

의 사람들’이며 당사자들은 뭐라고 변명 

할 것 인 가  ? 그 들 은 영 하 의  추위 속올 

무릅쓰고 고지 의 방카를 지키는 병 사듬

을 어떻게 보고 있 는 가 ? 많은 사병들이 

전선을 지키고 있을 때 일부 유력 충의 

자녀들은 뒷을 하고 있었는가?

「너 와 나 」의 개 인주의 는 무너 지 고 극도  

의 「에 고 」중심으로 분열될 것이 아닌가. 

나는 애 국이라든가 그런 말을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헌법에 밝혀 

있는 국민의 기본책임만은 제대로 지켜 

야 하지 않을까 한디-. 이 게 바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아닐까.

、 「너와 나 」는 1대 1이 다 . 「당신네 자게 

와 우리 자제」의 관계도 1대 1의 연관적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서 '대화하고 돕고 

살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너와 나 」는 분명히 낱개이면서도 또 

분명이 연결되어 있다.

「에고」중심의 인생a

令  국 가 가  잘 되 는  것 은  결 국 은 :내 가  잘 되 는  것 이 며 . 민 족 이  잘  되 는  

것 도  결 국 은  내 가  잘 되 는  것 이 며 ， 국 가 를  위 해 세  내 가  희생;을* 하 고  

봉 사 를  하 는  것 은  크게 따 지 면  내 개 인 을  위해서 봉 사 하 는  것 이 고  

우리 자 손 을  위해서 희 생 하 는  것 입 니 다 .

♦  전 국민이 일치 단 결 해 서  만 약 에  북 괴 가  침 략 을  해 왔 을  때 에 는  전 

국 민 이 、총  권기 해서 조 국 을  수 호 하 겠 다 는  비 상 한  각 요 와  결 심 을  가  

지 고  우 리 가  현재 주 진 하 고  있 는  건 설 과  국 방 에  대해서 총 력 을  경 주  

해 나 간 다 면  우리 는 아 무  것 도  두려 워 할  것이 없 읍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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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과 사휘

— 그 행 동 양식 의 고찰 一

전쟁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군인이 있 

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는 역사시대에 일어난 

전쟁의 빈 도와 연수를 조사하여 인류역 

사의 과반수 이 상이 전쟁이었다고 결론 

지은 일이 있다.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 

에 서 재 검 토 할 필 요 가  있겠으나, 인류 

사회 에는 전쟁 이 많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다 .

일반며으로 말한다면 사회가 원시 내 

지 미개의 단계에 소급하면 소급할 수 

륵 전쟁 내지 투쟁이 경미 또는 소규모 

의 것이었으나 사회가 근대화 할 수 록  

더욱 가혹 또는 광범위해지고 있다.

인류사회가 군족， 씨족，부족의 단계 

를 거쳐 민족사회의 이름에 따라 전쟁은 

광범 위 해 지 고 가  열해 졌 다고. 볼 수 있 

다 .

또한 그에 따라 사회에 있어서의 군 

인의 필요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 다 .

또 사회가 협소，미개의 단계에서 점차 

광대한 민족，국민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자위공격，용 병 ，직업군인， 국민개병의 

단계를 밟게 되 었 다 .

한편 전쟁발ᅪ의 과정에서 본다면, 약 

탈과 방어，이민족에 대한 몰 이해， 이 

해 ，충돌 등 여 러가지 단계가 생 각 된 다 .

현대는 이해관계의 충돌파• 사상적 대 

립에 점차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국제적 긴장이 고조 

되어 있는 시기에 있어서의 군 이 0」 존 

재의의가 중차대함은 두 말할 .. 1 가' 

없는 것 이 다 .

그러 면 오늘날과 같은 전시 혹은 준전 

시에 있어서의 군인이 사회에 대해’서 갖 

추어야 할 바는 무 엇 인 가 ?

우선 군인의 사회적 지우ᅵ로부터 말한 

다면 일반적으로 눈인 뿐만 아니라 사람 

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람이 그 ■ 사회의



존립 발전에 대 해 서 어 떠 한 직 무를 수행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 다 .

전시하에 있어서의 군인의 직무 혹은 

기능은 사회의 존립 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사회의 성쇄를 결정하는 것이 곧 

군인인 것이다. •

' 그러므로 사회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 

게 되자 군인의 위치는 중요시되는 법 

이 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쟁이 단지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 아니프 만족과 민족， 

혹은 국민과 국민과의 싸움으로 변천1한 

시기에 있어서는 군인은 국민 전체와의 

통합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 다 .

전쟁이 근대화하기 때문에. 일선과 후 

.방과의 차이가 없어졌고， 국민 전체의 

총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쟁은 소기의 

목적을 덜•성하기 매우 곤란하다 r

즉 ，눈인과 국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 

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쟁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중요도가 높 

아진 군인은 자기 입장 내지 지위에 대 

하여 자각하고，국민의 지표가 되어 존 

경 애호의 대상이 되 도 록 항 시  유의하여 

행동하역 야 한 다 .

다음 유의할 점은 국방을 담당하는 군 

인은 항상 전력을 앙양할 처지에 있으므

로 승리를 버한 힘의 앙진은 정신면에 

있어서 존재 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 를 발 

견하게 된 다 . 그러한 새로운 가치가 곧 

전투력 을 고양시키는 것이 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 

기 도 하지 만，극히 그를 진투력 고양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혀한 인소로서 적 

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 .

일반적으로 적개심 내지 적에 대한 증 

오심은 전투력을 앙양시키는 인소가 된 

다 .

그런데' 증오심은 반 가치적 인 것, 즉 

적에 있어서의、악을 발견하면 발 견 할 수  

록 적에의 증오심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적보다 자 기 가 _ 가차'높은 존재라고 

의식하면 할 수 록  자 기 를 위 협 하 는  적 

에의 증오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악을 발견하괴, 자기의 

선을 자각하는 것은 증오심을 앙양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에 대한 지^기의 정상화 

가 성립 하여 악에 대한 선의 투쟁으로 

서 적에 대치하는 관계상 전쟁이 장기 

화하면 할 수 록  적에 대한 악과 자기에 

있어서의 선을 발견하는 태도를 강화하 

게. 된 다 .

이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 

나 그•의 결과로서 적에의 증오와 자기 

찬미를 상승 강화하여 냉 정한 객관적 태

★ 우리의 위치률 정확히 알자 ★



도를 상실하게 된 다 .

즉，적을 냉정히 또한 정 당히 관찰 흑 

은 평가하는 태 도를 잃고，그 위에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힘조차' 잃기 

쉬운 것이다.

' 그리하여 자‘기의 살을 무조건 정당시 

하고 적을 무조건 '얕잡게 되기 쉽다.

그 결과 객관성을 잃은 무모한 언행과 

행동이 사회 내부에 성행하게 된 다 .

그러 나 그러 한 일은 전쟁 에 불리한 결 

과를  가져옴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

S . 그러 한 태 도는 제 3자의 반감을 사 

서 적의 를 유발할 가능성 이 농후해 지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냉정한 태도를 잃지 말고 적 

을 알고 차기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자국민과 제 3국인의 시인과 동감 

을 얻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 다 .

또 한편 전쟁은 민족 혹은 국가가 대 

외적으_로 어떠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과되 는 

비 건설적 인 회 생과 전쟁 의 의의를 향상 

비교 검토하는 태도가 군인에게 필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

군대는 사회집단의 하나이기는 하나 

전쟁에 있어서는 사회집단 내부가 일치 

단결하여 대립 반목으로 소비되는 힘을 

절약하여 •그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전쟁

★ 우리의 뛰치曇 정확히 알자 ★

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더丨 1사회 내부 일 체의 힘올 의적과 

의 투쟁에 유효하게 사용하가 위f해서는 

사회 내지 사외집단 내부를 명령계통적 

으로 체통을 세우고， 상부명령에 사회 

성원 전원이 일사불란 그  명령에 봉 종  

하여 내부의 힘이 임 기 응변적 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

명령계통적으로 체통을 세운다는 것은 

명령자상 호 간 에  대립이 있어서 명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내 부질 서는 문란해져 서 전체 의 

단결 력 은 약화되 는 것 이디- .

이러한 결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는 

명령계통이 단일화 되어야 한 다 .

그■러므로 군대의 군기는 엄정하여야 

하며， 군인은 상부명령 에 절대 복종하여 

야 한다.

특히 군인은 전 • 평시를 막론하고 향 

상 승리에 필요한 정신적 인 요소를 평 

소로부터 함양하여 유사시에는 그•홀 최 

고도로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승리에 필요한 최고위 

의 정신적 덕은 무 엇 인 가 ?

그는 다름이 아나라 용감， 심용，과 

감， 강의의 덕 이 다 . 1

그러한 덕을 결핍한 군인은 여하히 지 

식이 있고 호인이라 할지라도 군인으로 

서는 충분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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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고대 이 집트에서는,용맹이 국 

민 최고의 덕이었으며, 로 마 에 있 어 서 는  

용맹, 애국이 최고의 가치였다.

또한 거기에는 전쟁에 용기 없는 자는 

가치 없는 자로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또 구라파 중세의 전란시를 보아도 기 

사들의 최고의 덕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 

워하지 않는다는 것아었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분명한 바와 같이 

생 명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는 무 

엇이 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 

한 것이다.

용기 없는 자가 어찌 잘 싸 울 수  있겠 

는가，그러므로 군인은■항상 용기 있는 

자라야 하며，평소 •그러한 요소를 함양 

하는데 전심하여 야 함은 논할 필요가 없 

으나，용기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자신，소박， 검소한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군사 I 련이 철저한 군인은 전투에 

자신이 생기고, 용 감 해 지 는 것 은  당연한 

이치이다.

군인은 그러한 정신적 요소를 견지함 

으로써 국민의 존경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군인에게 있어서는 상관과 하위자가 

서로 일 심 협 령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관 

에 대한 하위자의 복종이 강조됨과 동시 

에，하위자에 대한 상관의 은혜가 강조 

된 다 .

그러한 관계상 군인에 있어서는 신의_ 

충절， 은혜의 덕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 총력 전이라고 하는 현대 전에 있 

어서는 국민 전체의 생활영 역 내지 활 동  

영역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장에 관계 

없는 것이 없다시피 되어 있으므로 군  

인으로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연관성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책 임 완수

'—나라 사랑의 제 1 보一

다시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눈을 돌'려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여하히 수행해 

야 하며, 그 부여 된 바의 임 무완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일되는 것인가 하 

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 다 .

다 아다시피 군대는 국토방위_를 위해 

뭉친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이 다.

무릇 집단의 존립과 존속이 二  집 단을 

형 성하고 있는 구성원 각개의 유기적 상 

호작용에서 가능한 것과 같이，•군대라는 

하나의 힘의 집단의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집단이 지니는 목적 실현은 각개 장 

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유기 적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 다 . ‘

전쟁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과 집 

단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인 것이며，따 

라서 집단적 반 •§-으로 꾀하여 지는 투쟁



이라고 할 수 있으나，이는 결국 그 집 

단 내의 각 구성원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 전 

투에 있어서 승리를 기하기 위한 힘의 

축적은 모 든  각개 장병의 역 량의 제고로 

서 이 루어 지 는 것 이 며，«.군대 가 지 니 는 

바 국토방위 의 의 무와 이 에 따르는 책 임 

의 완수는 군대를 형성하耳 있는 각개 

장병 의 책 임 에 귀 결되 는 바이 며, 국가를 

보호하고 민족을 수호하는 애 숙적 행 동 

은 모 든  장병 개개인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전술한 테에제에 관하여 「군인의 길 」 

제 3 항은 우리 에 게 올바른 지 표를 제 시 

하여 주고 있다.

즉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 

■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 를 확립 한 다 .』라고 하고 적극적 책 임 

완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군대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있고，군 

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인은 아에 대 

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있다. ᅵ

군대가 지니는 임 무의 수행은 그 군대 

外 포괄하고 있는 각 개개 장병들의 책 

임 성 있 는 행 동에 의 하여 가능하여 진다 .

• 책 임 완수

책 임 이 란 각자가 맡은 바 임 무를 뭉쳐

★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

이 르는 것으로 책 임완수란 자기 의 맡은 

바 임무를 완전히 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 한 다 .

개 체 가 모 여 서 전 체 를 형 성 하고，개 체 

는 전체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개''체를 떠 난 전체를 생각할 수 없고 

전체를 떠난 개체를 반대로 생각할 수  

없다.

즉 개체는 전체에 의존하여 있는 것이 

며， 전체는 개체에 의존하여 있게 되는 

것 이 다 .

군대의 존립은 개체와 전체와의 유기 

적 상호작용과 전체 속의 개체와 개체와 

의 유기 적 상호작용속에서 가능하여 지 

는 것이니，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맡은 바 책임의 완수 

여부는 군대의 임무수행에 역동적(力動 

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지 많으 

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머리는 사고기

능을 다 하 고 ，눈은 시 각기능을 하 고 .......

각기 제 기 능을 다 하는 곳에서 그• 생 존 

이 가능하여 지 는 바와 같이 군대 도 위 

로는 지휘관으로부터 아래는 말단 보초 

로 .근무하는 사병 에 이 르기까지 각자에 

응분한 책임이 있고，책임과 책임과의 

종합된 결과에 의하여 임무수행이 가능 

하여지는 것이다.

군대의 책임에 있어서는 그 - 가치의 높



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질서의 차례나 

성능의 구별이 결코 가치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책임의 가치는 그 경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책임 스스로에 자기의 가치기11 

있는 것으호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사화  한 토막을 소개 한다.

서양사상 유 명 한 「볼베이」최 후 의'날 

불비 속에서 끝끝내 보초의 책임올 다 하
• f

다 그대로 화석 이 된 한 이 름 없는 로마 

의 병사가 구라파 군인의 귀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승리의 회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아데네의 한 병사가 

마라톤의 먼 길을 끝까지 달려 책임을 

다 하고 숨을 거 둔 군인정신은 아직까지 

마라톤 경 기 、속에 불멸의 빛과 생명을 

이 어 주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가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 

체가 망하게 되 고 ，나 하나가 책임을 성 

실히 함에 전체의 승리와 안전을 찾을 

수 있다 함을 향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 진 책임을 성 

실히 다 하고，나의 의무를 충실히 아행 

하는 것이 곧 내가 속해 있 는 군대 를 위 

하며，• 나아가서 나라작 겨 레 를 위 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솔선수범

그러 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 

임 그•것의 완수만으로 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속의 나에게는 선후배 관계 외에 

상관과 부하가 있으며，가까운 전우와 

동료가 있다.

이러한 종횡의 관계를 맺고 내일의 

병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 책임의 수행을 좀더 창의 

적으로 쉽게，빠르게， 의기롭게 사기가 

앙양된 가운데 이룩하게 하는 것아 바로 

나와 남의 솔선수범 에서 일 것이다.

부하가，후배가 나 보다 먼저 무엇이 든 

솔선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 

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능동적 인 행동은 단체 또는 조직 속에 

서 생활1을 하는 군인에게는 무엇보다 필 

요한 것이라 하겠다.

책 임 의 성질이 동일한 것 아 라 해서 자 

기 책임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에게 전 

가하고 남의 책임의 그늘에서 행동ᄊ•려 

고 하는 행위는 특히 단체행동에 있어서 

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이것을 전가시킨다면 그 • 결과와 여파는 

무서운 것이다.

★ 우리의 위치晉 정확히 알자 ★



★ 우리의 위치畳  정확히 알자 ★

이.러한 결과를 방지키 위해_ 지휘관 자 

신의 솔,선수범된 행동을 통한 감화가 특 

히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 휘관은 모 든  부하로 하여 

금 지휘에 따르게끔 자극하고 또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 사 

.례에 접하게 할 수 있도록 행동상의 수 

범자가 되어야 한다.

.병서 3략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1 '

『군정(병사용 우 물 〕을 아직 과지 못하 

면 상급자는 목마름을 이 르지 않고， 군 

막이 아직 완성되지 아거하면 상급자는 

피로함을 말하지 아니 한다.

군 취사가 아직 익 지 않았으면 상급자 

된 자 배고픈 것을 말하지 말고，추위 에 

가죽 옷을 입지 말고 여름에 부채를 쓰 

지 말며，비 가 와도 우산을 쓰지 말라.

이를 예장(禮將)이라 한 다 .』

남의 인격 을 존중하여야만 자기 의 인 

격 도 자연 존중을 받을 수 있음과 같이 

남에 앞서 스스로 행동함에 아름다운 기 

풍이 조성되는 것이곡，모 든  사람의 적 

극적 참여가 이루어져 전체 군의 사명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 명령과 복종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들어 알 

고 있는 명령과 봉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살펴 보자.

그리고 우리 군의 명령과 봉종은 왜 

엄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인가、?

첫째，군대는 국가방위와 민족수호를 

위 하여 ’ 있 고，위 로는 지 휘 관으로부터 이1 

래로는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계통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 

인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모든 개개의 장병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명령이. 존재케 되 며 ，나아가 

그 명령의 절대성아'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명령자는 집단적 행동으로 

써 군대 의 무를 다 하기 위 한 상기 한 바의 

명령에 봉종할 의무를 지게 되 는 、것이다.

『軍令 如山』이란 말이' 있다.

군대의 명령은 그 자체가 명령을 지휘 

관 개인의 자격으로서 발령하는 것을 초 

월하여 이것이 국가와 민족이 명령하는 

소이이기 때문이다.

여 기 에 바로 명 령 의 지 엄 성 이 있 는 것 

이다.

한편 명령에 있어서는 명쾌 과단한 판 

단과 신속한 조치가 따르는 명령이 어야 

하나，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소홀한 것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을 소홀히 했을 때 명 

령 에 대 한 도피 구실과 불이 행 의 상태 가 

결과로 따르게 되몌이 런 악형 식온 넘_리



★ 우리의 위치틀 정확히 알자 ★

과급•되어 큰 임에 부딪쳤을 경우 임무수 

행을 불능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쉽 

기•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 한 상굶 지휘 관도 부당한 

명령,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명령의 절대성을 부여키 위한 절 

대적인 조건인 것이며，어떠한 부하장병 

도 일단 명령', 지사가 내리면 절대 斗종 

할 의무가 있는 것 이 다 . ’

다음으로 지 휘관의 명령 은 곧 조국과 

민족의 명령이 다 .

동시에 나의 의 무 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내려지는 명령인 것이다.

따라서 명령이 일단 내리면 곧 살천에 

옮겨야 하며 이의 + 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아다.

요컨대, 군인은 조국을 위하여 있고 

민족을 위하여 있 으며，명령은 군인의 

이 런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 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집단 속의 나인 것이다.

군대는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따 

라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 다 .

나 하나의 책임의 결과가 전군，아니 

온 겨레의 안위를 좌우하게 됨을  굳게 

명심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丨 것。丨 바로 나와 나라 사 랑 의 「알파」 

요 「오 메 가 」인 것을 잊지 말자.

• 선력증강과

정 신무장강화

끝으로 그 •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 

으며 강조되어가고 있는 정신무장과 장 

병 개개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한 방향 

에서 정립 강화되어 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정신무장이란 두엇을 의미하 

는 것이며，또 정신무장은 왜 필요한 것 

이며 ， 두엇 때문에 정신무장은 그다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신은 물질 처 럼 

유행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물리 적 현상처 럼 아딴 공식 성 

을 부 여 할 수  없는 것이 정신의 영역이 

라고 하겠으므로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는 구한한 장폭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어쨌던 어떤 공식성을 부 여 할  수 없 는  

무형의 작용을 하는 것이 정신이라고 하
乂 .

겠으나 이 정신은 그때 그•때의 객관적 

여 건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 

이 다 .

이 것이 바로 정신이 나 약한 단점일 수 

도 있고 두 이 것아 강인한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우리의 위치률 정확히 알자 ★

즉 위대한 시 대 는  모두 신념의 시대였 

다 고  한다.

이 말은 바로 신 념 ，즉 정신적 자세 여 

하에 따라 시대의 양상아 좌우될 수  있 

다 는  것을 이른 것이다.

우리는 전쟁사를 통하여 처절한 전란 

을 공고한 정신적 자세로 말미암아 승리 

로 이 끌어 간 勞쾌한 사태들을 수  없이 

볼 수 있다.

$ 러한 정신사상의 사례들을 볼 때 정 

신무장의 소치는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 

우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것은 정신무장의 소치가 전 

쟁의 승패를 좌우 한 는  전력 으로 직결되 

는 것이 사 실 이 라 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정신무장의 소치는 그때의 객관적 여건， 

즉 정신적으로 강인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 다 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무장이 공고한 군대는 그 

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무엇 

보다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 . 가까운 예로，과거에 무적을 자랑했 

던 나치스 독일 의 군대나 제국주의 일본 

군이 왜 그토록 강대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할 때，물론 여러가지 원인을 들추 

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그 원인은 정신이 강인했기 때문이라 

는 .것은, 두 말할 필 요도 없둑 사실이 지

만 도대체 그 강인했던 정신의 원천은 

무엇이 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아 

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은 어 

떠한 역경 속에서도 임전무퇴하며，그럼 

으로써 신명까지 기꺼이 바치는 것 을 최  

대의 영예로 생각하여 그• 영예를 철지 

하게도 천황에게로 돌리기를 사양치 않 

았던 것이다.

이 와 같은 사고방식은 당시의 일본군 

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과도 같은 절 

대적인 신조로서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 

기 때문에 그들은 육탄이 되어 회생되 

더라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은 못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신무장 강화책은 

어 디 까지 나 비 인 도적이 며，윤리 성을 상 

실한 전근대적 방식이라고는 하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철저한 신념의 소유 여부 

가 정신의 강약을 좌우한다는 진리를 보 

여중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신무강 

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 전체적 요건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유와 

공산주의와 싸우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가 하는데‘’ 대 한 철저한 신조를 교도하여 

야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공산 적괴들과 엄 연하개



★ 우리의 뛰지麗 정확허 알자 ★

대치하고 있으며 , 6 /2 5  전란과 같은 앞 

날을 예측 할 수 없는 전란이 언제 어디 

서 야기될지 모 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대적 경각 

심에 투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른바 정 

신무장에 철저를 기I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러면 정신무장은 어떠한 분위기 속 

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지속시 

킬 수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정신무장은 쉽게 표현하 

여 내무생활로부터 파생되고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 전체의 분위기가 정기 

(正 氣 )를  조성할 수  있고, 복무의욕을 

북 돋아 줄  수 있는 명랑하고 안정된 분 

위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무엇 보다 중 요 한 상 하 간 의  단결심 

과 전우애 정신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 상하간의 단결심과 우애정신아 최 

고 지휘관으로부터 말단 사병에 이导 기 

까지 서로 인간적인 바탕 위에 교차되었

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신무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二 

그 러 므 로 ，여,기에 지휘관의 인격적 롱  

솔과 지휘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교도가 

보다 긴급하고 절실한 정신무장 :강화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언급치 않 을 수  

없다.

지휘관의 현명하고2 슬기로운 통솔아 

있음으로 자율적 인 군기확립이 형성되는 

동시에 공고한 정신무장도 기할 수 있 는  

것이다. f

정신무장에 대한 강화는 단지 구호로. 

떠들거나 벽의r 장식 물로":생 각하기 *■쉬운 

견물처럼 생각할 시기는 이 미 구세대에 

속하는:•이 야기다.

공산 괴 뢰군과 대치 하고 있는 현실에사 

승공통일의 성업을 완수하는• 그 날까자 

우리들의 '■■지상과제로서 확 립 되 어 야 ^할  

가장 절실하고도 긴급한 명제가 정신무 

장임을 깊이 명심하코 너 ，나 없이 모 두  

정신무장을 강화하는데 항시 끊임없는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빈 틈 없 는  임 전 태 세

북 괴 야 . 욕  분 쇄 하  자



군대 라 는  하나의 집 단이 _지 니 는 역 솬 

은 그 • 구성원을 결속시킬 수  있는 기구 

조직의 상태, 구성원의 심리적 동 향 , 구 

성원간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유지 등 여 

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 므로 지휘■관 

은 부대라는 하나의 집단현상의 연구에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니는 

성격，구성원간의 교호작용에 있어서 자 

칫하면 아늑한 인간관계가 결핍되기 쉬 

운 것이 상례이며，복잡미묘한 감정의 

「뉘앙스丄 로 얽혀 집단 자체의 역량을 감 

소시키는 예가 흔히 있다.

반면 지나친 인간성의 편중으로 말미 

암아 집단의 기강을 해치고，집단의 존 

립 자체 를 위태 로운 경 지 에 까지 몰아넣 는 

예 또한 적 지 않다.

그리하여 이 양자의 경우를 적당히 지 

양 조화시 켜 어느 편에도 편중됨이 없는 

방도를 택하여 하나의 목적하에 귀일시 

킴으로써 그  집단의 역 량의 확보를 가능 

케 하리라 보는데, 군인의 길’ 제 5향1은 

이 점에 대해 좋은 지표를 제시하여 주 

고 있다.

즉 「우리 는 존경과 신애 로  예절을 지 

키 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

고 생斗고락을 같이 한다 J라고 명 시하고 

집단생활 속에 있어서의 올바른 인간관 

계 의 유지 에 대해서 밝히 고  지 나치 게 

아늑한 인간관계 의 유지로 자칫하면 빠

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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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쉬운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지니지 않으면 안 될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하 「군인의 길 」제 5항을 들어 군대의 역 량을 최f고도로 발확할 '수 있게 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는 집단 내의 인간관계의 유지에 대해 언급코자 한 다 .

인화단결은 누가 누구에게 회생되거나 지배받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대국적 중심을 향하여 선에서 점으로 일체가 집결하는 이른바 원심에 응결 

하는데 그 궁극의 목표가 있으므로 인화단결은 차원을 달리한 자신의 복 지 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기저가 아닐 수  없다. t

그러나 인화단결은 계급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서로가 상부상조적 정신을 발휘하 

고 표현할 때 비로소 실현될 +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다 . ᅳ

고립된 독자적 생존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의 내용일 것 

이다. "

큰 사회는 큰 사회 대로,‘ 작은 사회는 작은 사회 대로의 사회 성 이 필수적으로 수반되 

는 것이 사회의 생리 그것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에 대한 욕구가 사회의 테두리가 넓으면 넓을 수록 보다 적극적으르 

보다 왕성하게 요구되는 것야다.

왜냐하면 작은 사회 이든 큰 사회이든 사회는 개개인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단체 

라고 하겠으므로 작은 사회는 작은 사회대로의 사회성이，큰 .사 회 는  큰 사대로의 사 

'회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더 군다나 사회의 테두리가 넓으면 넓을 수록 개개 인으로서 의 ‘각양각색의 독자적 

생리가 상호자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착잡한 양상을 띠우게 되므로 사회의 장폭이 

넓으면 넓을 수록 균형과 안정을 위한 사회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 

바 사회 규범인 것아다.

그러나 사회 규범에도 인위적인 통제로서 형성되는 규범과 자연발생적인 규범이 

있는데 전자는 곧 타율적인 규헉이며, 후자는 즉 자율적인 규범인 것이다.

. 대체로 현대 사회는 문명수준의 정도를 가릴 것 없이 타율적인 규범과 자율적인 

규범이 공히 병행되고 있으며, 문명수준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 수록 타율적인 규범

• 인화단결音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자세확립 •



• 인화a 결音 위한 올바른 안간관계와 자세확립 •

이 강행되고，문명수준의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규범으로 이 

향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성향이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사 회는 개개인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知성되는 것인만큼， 전술한 

바 자율적인 규범이든 타율적인 규범이든 하나의 규범적인 제도를 토대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 사회구조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술한 두 가지 형태의 규범은 본질적으로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기실은 두 가지 규범은 다같이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인 규범준수를 회구하 

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 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사회의 건전한 균형과 안정을 기도하는데 

있으며 또한 그 규범의[방편이 자율적인 것이든 타을적인 것이든 인간 개개인의 자  

발적인 준수에 의존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개개인의 자 발 적 인 규 범 준 수 를 L추구하는데 필요 불가결의 '요인은 무 

엇보다 개개인 상호간의 협화인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개개인 상호간의 협화 여부가 사회적 풍조를 형성하는 주요 여 

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 상호간의 협화 여부는 즉 사회성을 결정짓는 관건 

이기도 한 것이다.

소규모의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성에 있어서:아무리 조밀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 

도 그 — 집단과 단체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협화가 결여된다면 응분의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사회체제의 구조 역시 이와 같은 존재의 적용을 받게 된 다 .

물론 사회성의 형성요인을 광의의 시점에서 분석한다면, 정치체제와 경제적 환경 

에 :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불과 몇 식구 밖에 살지 아니 하는 가정에서도 은연중 관습적으로 행위상의 규범과 

질서가 서 있어 가정이라는 하나의 소집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1이다.

하물며 군대와 같이 다수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에 철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상하의 순서적 서열로서 그-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군대는 이로 인하여 지휘 一추 

종 ， 명령一복종의 관 계를 규정하고 그 조 직 체 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시 상급자와 하급자가 존재하게 되어 상급자는 상급자의 응분한 직'5"과 권'

기 정 고 ，하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응분한 직능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상이 한 직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집 단 전체 의 임 무수행을 위’,하는데 하나의 윤리 

가  세우)지는 것이니, 이렇게 하여.j세워진 윤리를 부정함은 군대라는 일사회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소집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하물며 군대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대집단에 질서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다.

그런데 가끔 기타 여러 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군이라■는 하나의 집.

단에 소속하고 있으면서도，이七의 상태만을 중시한 나머지 군이 지니는 질서를 두* « •
시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중시하고 지화一추종, 명령一导 종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일방적 

으 로  이를 강조한 나머지 비 인간적인 면으로 상하관계가 맺어지보록 하여서는 결코 

만 된다 .

한편 정치체제와 경제적 환경의 여건이 반드시 걸대성을 지니는 것은 아난 짓 

이 다. - *

도시 현실적으로 부十한 국가의 성장과정을 보더라도 애당초부터 정치체제나 경세 

적 환경이 건전하고 완비된 국가는 거의 드문 것이 다.

오히려 혼미한 정치체'제와 불비한 정치제도나 고르지 못한 경세석 빈곤 속에서 부 _ 

강한 이상적 복지국가로 성장한 예가 허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구미의 선진국들이 바로 이 와 같은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여건의 미비를 우롭쓰고，조건의 빈곤을 넘어서 그토록 부강한 봉지국가로 

번영한 사례는 정치체제나 경제적 환경이 자필 부강한 이상적 국가를 형성하는 우위 

의 요건이 아니며,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표본이 기도 한 

것이다. _

그■렇다면 건전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과연 이디에 있 을 까 ?

두 말할 것도 없이 사회구성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인 것이다.

개 인과 개 인의 导 합적 인 집 체가 즉 사회를 형 성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 성 의 발상적 

인자는 어디까기 나 개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다 .

따라서 개인의 사고, 행동은 곧 사회성을 결정짓는 단위가 되는 것이다. .

다만 수많은 각 개인의 사고 행동이 연쇄적 导 합체를 이 루는 가운데 다수에 s공통 

하는 사 고 ，행동의 주류가 스스로 정리되어 둥장하는데1 아■것이 이1 바 사회성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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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이와 같이 규명하여 볼 때， 각 개인의 사고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개인과 개인 상  

호간에 교차되는 매개적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귀결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 인과 개 인의 매개적 성향을 •순화시 키 고 건전한 풍조를 조성 시 키 는데 없 

어서는 안 될 것이 협화정신 곧 인화단결인 것이다.

그러나 협화정신 곧  인화단결은 스 스 로 .마 련 되 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어떠한 의 미에서는 인화단결이 안이하게 형‘성될 수  없는 까닭에 인화단결의 . 치수 

가 높이 평가되고 더 묵 더 절설한 욕구의 농도를 걸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본래 인화단결의 필요성은 평상시보다 비상적 사태 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 구  

되고 갈망되는 것이다.

■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개게인의 독자현으로서는 좀처럼 성취할 수 없는 어면 4  

상적 상황 아래 있을 때, 다수의 더 나아가서는 전체의 공통력 이 집중됨으로써 비 로  

소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협화정신 즉 인화단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 일 이 나 ，일본이 단기간 내에 전쟁 전의 상태나 수 준  

을 능가한 신흥국가로 번영한 주요원인의 하나는 전체국민의 협화정신이 있었기 때 

문'이라는 것올 보아도 협화정신이 그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가진다는 것을 수긍힐: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어떠한 당면된 난국을 급속하게 타개 극복하는데는 협동적인 인화단결 

의 역량이 절대적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ᄇ

그러면 인화단결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협화정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첩경은 과연 무엇일까 ?

협 화정 신이 란 결코 회 생 정 신을 의 미 하는 것 은 아니 다.

따라서 인화단결은 누가누구에게 희생되거나 지배받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국적 목표를 중심적으로 하여 일체가 집 결하는 것을 요구하 

는데 인화단결이 뜻하는 바 목적이 있는 것이다. '

그러니까 단결이나 협화의 묘는 유아독존적인 자기중심 의식을 피하고 상호간에 

겸읍함으로써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그 궁극의 목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화단결이란 결코 어렵게 여길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것인지도 모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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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여기는 그 자체는 타협올 거부하려는 자기 중심주의적 배타의식에서 파생 

되는 몰지각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는 선에서 점으로 집결하는 이른바 원심에 응결하는 자체가 곧 인화단결의 묘하  

고 하겠으며

인화단결의 양상은 그 속에 참여한 개개인의 소재를 보다 건전하게 다듬어 정•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인화단결은 하나의 대국적 목표를 중심점으로 하여 일체가 집결 

하는 것올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화단결은 어느 집단,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요망되는 명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란 본질적으로 강력한 통제력과 기동성,을 명맥으로 하고 있는 까 닭  

에 군대에 있어서는 명령계통의 확립, 즉 지휘권의 확립이 절대성을 지니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군대는 지휘권의 확립올 토대로 한 강력한 통제력과 기동성을 필요로 하기1 

때문에 엄격한 계급게도의 옹립이 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 

이 또한 다른 집단과 다른 군대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엄격한 계급제도의 옹립을 

통한 지对 권의 확립을 보다 건전하고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전에 각 개1 

인의 자발적 정신을 거점으로 한 인화단결이 가장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인 짓 

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조직력올 가진 군대라 하더라도，전체의 인화단결이 결여된 

여 있다면 그 제도와 조직력은 결코 올바른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 그  자체에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계급에도 거기에 상 당  

하는 책임과 덕망이 수반됨으로써 비로소 계급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자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계급의식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계급은 하급자에 대한 철저한 지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계급관념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그러 므로 상급자는 그 계급의 의의가 하 급 자 에 '대 한  지배적 존재라는데 있다는 관  

념을 갖기 이전에 하급자에 대한 일체의 보호자적 4 임과 선도의 덕성올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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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저I I 차적으로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다 .

물론 군대라는’ 하 ’4 의 집단아 지니는 성격상 자칫하면 상하의 관계가 비인간적인 

면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이러한 난점은 믿음과 사랑의 원리로서 지양시킴으로써 인 

간적인 것으로 되돌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되하고，하군자는 또한 상급자를 신되하고 뿐만 아니라 동급' 

자* 간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하는 호신의 기풍기 세워져 있는 곳에 또한 상급자는 하 

급 자 를  아끼 어2사랑하고，많하균자는 상급■자를 스스로 존경하는 곳에 마음의 두터운 

장 벽 은  무너져，아늑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자드와 같이 따뜻•한 저휘관의 사령•의 빛이 모든 부하들에게 비치었을 때, 그들의 

장자고 있던 심정은 일깨워 질 것이며，부하는 진정으로 감격한 나머지 명령에 절대 

导 종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명령솰■종이 !강요와 압력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히 지  아니 하고 자율 

적이고도 강력'한 것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 이 다 . 1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간적 덕성올 통해서 하군자를 통솔하고 지휘함으로써 하급 

자 는  스스로 상군자에.-;;대한 I의존싶을 품게 되 고 , 상급'자에 대한 복 종 과  아울러 상급 

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급의 상 하 를 '가 릴  것 없이 서로가 인간적 정본에 입각해서 상부상조 

적 '정 신 을  발휘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인화단’결이 형성되고 계급의 존엄성이 옹립되 

고 더 나아가서는 지휘、권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 다 .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협화나 단결이란 결코 자기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전체의 안정과 건전을 위한 대국적인 원심에 집결되는 것이 인화단결과 협화의 궁 

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화단결이란 글자 그대로 차원을 달리한 쟈신의 봉 지 와  

'안정을 모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 싶해야 할 것이다.

우 리 는 '어 느  군보다 국민의 신망과 신뢰를 두터 이 받고 .있는 정예군이라고 자처하 

며 또 이와 같은 사실을 타로부터 아무런 차기 없이 인정받고 있는 터 이 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명 예스러 운 평가를 영 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화단‘결을 통 

한 공고한 정신태세의 기반 위에 구축하지 1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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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2 I 二오 느소7가* I • 、ᄌ、，、一*、，、，、•사_，、一'一"

돌연 영''• 불 해협 상공에 새까맣게 나 

타난 나치스 독일 공 군  전폭기 대 편대 

에 단 3대의 영국 공군의 하리케인 기가 

용감히 응전함으로써 영국본토를 둘러 

싼 하늘의 공방전은 개시되었다.

조국의 위기 에 직 면 해 서 영국 국민이 

얼마나 용감하고 끈덕 지게 파웠던가 ?

여 기 당시의 생생한 전황과 그 배 경을 

더 듬어 조국과 자유와 평 화를 위 한 불굴 

의 투혼을 더듬어 본 다 .

제 2차 세계대전의 분 수 령 은 영 국 본 토  

공방전이 었다.

1940년 7월 부터 10월에 걸친 불과 ;L2 

주간의 싸움이 그 ■ 후의 전국 그리고 영 

국 과  전 세계의 운명을 바千어 놓은 전 

기가 되었던 것이다.

194〇 년 4월 덴마아크, 노르웨이에 침 

입한 나치 독입은 다음 달 5월에는 남쪽 

으로 전진하여 델기 에, 화란，룩셈부르 

크 3국을 침공하여 불란서로 진격을 개 

시하였 다 .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1〇 일 

에는 이태리가 참전하고 22일에는 불란 

서가 항복하였다.

유럽의 거의 전 지역이 독일군에게 석 

권되었’으며,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 

율 때라 나치 독일군의 중압은 총체적으 

로  영국에 향해져 독일군의 진격을 저 

지하는 것은 다만 영 • 불 간에 가로 놓 

여 있는 도버해협 뿐이 었다,.

실로 대영제국의 운명을 건 초비상전 

국이 었으며 그것은 또한 영국인들이 진 

가를 발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如년 7월 10일

오전 1시 40분

영국 공 군  제 32중대의 하리케인 전투 

기 6대는 고도 3천 미터에 서도 도버해협 

상공의 초계•선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 

었 다 . .

도버의 흰 언덕이 흐린 태양볕에 눈 

부시 게 빛 나던 이 날 계 기 가 가뜩 찬 좁 

은 조종석 안에서 파일롯트들은 분주하 

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

시계는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왼 쪽에 

는 영국，오른 쪽에는 불란서의 푸른 들 

판이 파노라마 처럼 털쳐 있는 것이 보 

였다.

좁은 해 협 한복펑: 쯤에 는 영 국 해 군의 

수송선단이 흰 항적을 남기며 대소 선박 

전 부 가  식 량과 보甘품을 만재 한 채 서 서 

히 북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6대 의 하리 케 인 전투기 는 비 와  구름에 

부딪쳐 편대가 이산되어 3대씩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구름을 뚫고 시 계 를 다시 유지 하자 선 

단 상공 도처에서 백색 탄막이 피어 오 

르고 있었다.

독일 공군의 공격이 분명하였다.

이 때 구축함은 대공포화의 포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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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그날까지 •

어 삽시간에 탄막이 창공에 번져 나갔다.

『적 편대 4시 방향 !

여섯 집단으로 내 습 .』

이렇게 최우익기가 보고해 왔다.

하리 케 인은 즉시 급강하， 공격 자세 로 

들어 갔다.

기 지 에 서 는 스피 드화이 어 전투기 와 하 

리케인 20대가 요격 차 떠 올랐•다.

그런데 해협 상공으로 달려 올라간 스 

피드화이어의 조종사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 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 었 다 .

독일 공군의 100대의 전폭 연합편대는 

3층으로 나뉘 어 져 완전히 영 국 수 송 선 단  

위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다.

최상층엔 멧사슈밋트기，

중층엔 쌍발 중전투기, 최하층엔 도루 

니에 폭격기가 날고 있자 않은가.

스피드화이어는 4〇 00미터 까지 상승하 

여 최상층에 있는 멧사슈밋트 보다도 

300미 터 높은 위 치 에 서 비 스듬히 내 리 곤 

지며 공격을 가 하였다. ^

이 때 기관총의 방아쇠는 잡아당긴채 

로  최하층의 도루니에 폭격기 군의 한복 

판을 뚫고 나가 해면에 달락 말락 한데 

까지 .강하하였다가 애기의 기수를 상승 

시킬 때는 탄창이 텅텅 비도록 총탄을 

혀부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시 총탄 보급차 기지르 돌아 

갈 때면 스피드화이어 꽁무니에 멧사승

미트가 많을 때는 한 대에 6대씩이나 달 

려 들곤 하였다.

프랑스가 항복하고 영 국의 싸움이 개 

시되기 까지 2주일 남짓한 사이에 독일 

공군은 휴양과 부대 재편성을 끝내고， 

프랑스와 멜기에의 각 전진기지에 전개 

를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배치된 독일 항공기는 2669대인 

데 , 독일 군으로서 유리하였던 것은광대 

한 지 역 에 산재 하는 많은 기 지 를 자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었다.

한편 영국측도 전략적으로 볼 때 잇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나 릴기 에서의 전투조건에 비 교 

해서 섬 나라인 영 국은 확실히 이질적인 

전쟁이었다.

도버 해 협 상공이 나 해 협 을 넘 어 서 영 

국 본토 상공에서 의 공중전의 불리를 독 

일 측도 의식은 하고 있었으나 날이 갈 

수록 이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군은 화란 항구에시 유럽 해안선 

을 끼고 북 프랑스에 있는 여러 항구에 

몇 백척이나.되는 대형선정을 이동시키 

고 있었다.

당켈크에서 부레스트 일대에 걸쳐，또 

부레스트에서 비스케만에 있는 여러 항구 

에 걸쳐서 아들 함정은 계속 집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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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그 날 까 지  •

그리고 다시 10척，12척 단위의 대형 

상선이 독일 해군의 엄호를 받으며 항구 

에서 항구로 은신을 해 가면서 도버해협 

쪽으로 하행하고 있었'다'

북은 함불크에서 남쪽은 부레스트에 

이르기까지 독일，네덜란드， 멜기，프랑 

스의 세 항구는 상당 수의 선박 집결이 

보이 고, 또한 놀체이 에서도 상륙용 주정 

의 준비 가 진행 되고 있었다.

독일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한 영 본토의 

방위는 정규군 만으로는 병력이 태반 부 

족하였다.

그래서 영 국민들은 본토  방위대 를 결 

성하여 시민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 

진 참여 하였던 것이었다.

휴양지 로서 법 석 대 던 해 안' 모래 바닥에 

는 지뢰가 묻혀지고 바다에는 지뢰가

부설되었다.

도로 위에는 엄체호가 축성되어 예상 

되는 독일의 상륙작전을 맞아 거족적으 

로 싸울 준비룰 단단히 하 였 다 .

영국의 신문들은 연 일 『어떻게 하면 

엽 총을 유용한 병 기로서 활 용할 수  있을 

까 ? 』를 해 설하고, 또 는 『어 떻 게 • 하면 

자동차의 볼 배아링을 총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보모 하 였 다 .

미국 틈프슨회사로 부터 자동단총이

매주 선편으로 들어 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

그것들은 우선 육군에 보급되고 본 토  

방위대에도 양 도 되 었 는 데  우선권은 군 

에 있었기 때문에 본 토  방위대의 무기는 

상당한 기간 통일되지 못하고 잡다하기 

짝아 없는 것아었다.

一〜〜고 금 소 담 _____________ ：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I ▲  공평 平사하게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자. 종이 에다 요령 을 써 보는 것도

좋다, 기 록은 체 계 를 세 워 주는 힘 〇 ) 있 다. 그리고 문제 를 능히 해 결할 수 

. 있다는 신념을 반드시 갖자. I

「아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 다 .」 I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패배의식에 몸과 마음이 쓸리면 떠 내려 가고 만 다 . I 

I 모든 생명이 빛을 향하둣 희망적 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자. j

I 희 망을 바라보고 희망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나 해결할 j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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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그날까지 *

7월 10일 아침〇 丨  되었다.

행운의 뉴스가 전해졌다.

각 신문은 1면에 특호활자로 다칼작전 

의 대 전과를 보도하여 런던 시민들을 

기쁘게 하여 주 었 다 .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 전함 리슈리호 

를 영 해군이 다칼형예서 격침시킨 뉴스 

였다. 이와같은 회 보와 함께 각 가정주 

부에게 호소하는 정부담화가 실려 있 

었다.

『주부 여러분，

항공기 생산성에 알미늄을 헌납해 주 

십 시 요 . 우리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냄 

비나 솟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냅 

니과.

우리는.여러분이 알미'늄제의 냄비，솟， 

주전자，진공소세기，그 밖에 무엇이나 

알미 늄제 품을 가지 고 계 시 면 지 체 말고 

부인 의용：군 지 방지부에 런납해 줄 것 을  

'바람니다』 ，

일반 대중은 이러한 담화를 읽고，또 

듣자마자 폐품 회수에서 부터 현재 사용 

중인 알미늄제품의 자진헌납에 적극 협 

력 하 였 다 .

비행기의 설계 및 생산을 항공기 생산 

성에게 에앗긴 영 공군성의 불만은 컸 다 . 

그러나 그와 같은 불만을 공군  최고 수 

뇌 가운데서 공적인 면에서 반영시키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노 것을 영국으로서

다행 한 일이넜다.

공군성의 수뇌는 별도로 하더라도 제' 

일선 지휘관들은 드디 어 이 혁 명에 찬와 

를 표하였다.

전투기 생 산 우선 방침 은 필 연적 으로 1牛 

른 기종 생산을 압박하는 것이 었으나 = 匕 

들은 전투기에 의한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 한다면 폭격 기 를 사용할 만한 전투는 

있을 수 도  없!다는 사실을 연일의 격심한 

공중전을 통해서 절감하였던 것이다.

전투기 대사령 관 r다우딩」대 장은 실로 

몸이 졸아 드는 것 같은 초조상에 휩싸 

여 있었다. '

프랑스가 항복한 이 상 ，독일 공군의 공  

격이 영 본토를 목표로 할 것은 명약관斗 

한 일이었다.

영국 전투기대는 당켈크 철수작전과 

프랑스 원조로 해서 전력 이 줄어 숫적으 

로는 독일 공격에 비 해 열세를 면치 못 

했다.

오늘 공격해 올지 내일 침공해 올지 

영 국민들은 독일 공군의 내습을 불안에 

찬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독 일 군  자신이1 휴양과 부대 재편 

성，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개를 위 한 시  

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영 국으로서 

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더 욱 「다우딩 j  대장에게는 커 다란 구  

원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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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켈크에서 7월 10일에 이르는 동안에 

비 교적 완만한 전굵의 추이，그리고 7월 

10일의 농격개기 부터 본격적 내습이 시 

작된 8월 13일 까지 의 소강상태 .둥이 어 

느 의미에서는 이 기간의 공중전이 영 전 

투기대로서는 절호의 실무교육 기간이 

되었던 것이다.

전투기 로서 의 공중전 에 서 는 적 기 를 자 

국  영토에 끌어들여 싸우는 것과적지에 

출격해 서 싸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 

는  것이 다.

그" 당시 의 공중전만 하더 라 도 자 국  영 

‘토  상공에서는 마음 껏 활약하다가도 틈 

을 보아서 탄환보급， 연료보급- 같은 것 

을  손쉽게 할 수 있었으며，조종사를 교 

체 시 키 고 ，새로 항공기를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 고. 가령 피 난하였다 하더 라도 조 

종사만 부상당하지 않으면 낙하산을 타 

고  귀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I 본격적인 공중전을 수반하지 않는 소 

규모의 전초전에서 영 국 공군은 이와• 같 

이 본국 영토 상공에서의 전투 이익을 

체 득하였다.

그럼으로써 수의 열세로 그다지 문제 

끼리가 안 되었으며，오히려 자기들의 역 

량에 대 한 자신을 더 욱 굳게 하였다.

최'전선에서 떨 어 진 곳 에 서 는  공습경 보 

의 싸이 랜도 듣지 못하고 적기 내습의 불

'성( 승리의 그날까지 •쓰 'V'--- -------

안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록 전쟁을 긴박 

하게 느끼지 않는 하루가 계속되었 다.

이 와 같은 소각상태 는 「헛틀러」가 영 국 

과의 강타를 은밀히 생 각하고 있었는데 

도 원인이 있었다.

물론 강화라고는 하더 라도 r 핫틀러」가 

구상한 엉뚱한 조건을 자의로 제시해서 

즉, 영 국 본토  공격 이 라는 출월을 하 지 . 

않고서 적당히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뱃 

장이 있었던 것이었다.

7월 19일，「헛哥러」는 군 수 뇌 의  새로 

운 인사를 발표하였다.

즉 ，「괴 링 j 은 공화국 원수로，r스파레」 

는 육군 원수로 각기 승진시켰다.

이들은 전쟁에서 눈부신 전공을 수립 

하는 것 으 로 서 「헛틀라」가 이 승진을 통 

해서 그들에게 표시한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세공권의 완전확보」.이 것 은  독일군 

수뇌에게 부여된 모号  기대를 요약한 말 

이었다.

■그러 나 「피 링」원 수 는 『우리 우수한 독 

일 공군은 9월로 예정된 영 본 토  상륙까 

지는 아' 목적을 달성할 것이 다 .』라고 자 

기 딴에는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 나 독일 육군이 나 해 군의 일선 지 

휘 관들 까 지 「괴 링」의 이 러 한 망상에 는 

모 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루일 해 군은 공 군  보다는 현 실적 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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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그날까지 •

과장적인 것도 아니어서 당켈크 이래의 

작전 지연이 향공전에서 조급히 승리를 

획득할 기회를 与 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 

고 보다 장기 에 걸친 작전준비 를 전력 을 

기울여 진행시키고 있었다.

『9월、15일을 영 본토 상륙작전의 DDay 

로  정 하고 모든' 준버 를 진행 시 키 라』 이 

와  같 은 「헛틀러 j 의 지상명령이 드디어 

떨어졌다.

이와 같이 해서 독일 공군은 해양의 

패자인 영국에 대해서 공전사 상 가장 

대담하고도 당돌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독일 공군은 비 행 기 도，파일롯트도 모 

두 도양작전으로서 는 설계 도，훈련 도 되 

어 있지 않는 영국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 뉴우스가 전 해 지 자 독 일 군 장 성 들  

사이에는 커다란 불안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러한 불안을 절감 

한 사 람 은 「엘하르트 미 루히 J 원 수 (육군) 

였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영국 

공군을 시찰하고 그 우수성을 직접 보았 

던 것아다.

그래서 그는 r 헛틀러」에게 독일 공군은 

영 국에 대한 전쟁 에 는 충분한 준비 가 되 

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더욱 독일 공군이 영 국에 대한 공격준

비가 완료되는 것은 빨라도 1942년 경 

이 될 것이라는 것 이 「미루히」의 주장이 

었'다.

그러 나 그 렇 던 「미 루 히 」원수도 구라파 

대륙에 서 의 전격 전이 눈부신 성 공을 거 

두 자 「헛틀러 J에 게 지체 말고 영 국 공격으 

로  옮겨 야 한다고 요구하기 에 이 르렀다.

제 1차 대전 ᅪ 무공을 세운 丨 미루히 j  

원수 마음 속에 싹트고 있었던 불안은 영 

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젊은 파일롯트 

들에게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아'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뻐기고 있었으며 

또한 실제 그  당시는 아직도 독일 공군 

의 황금시대이기도 하였다.

독일 공군의 파이롯트들은 불굴의 전 

사들이었다.

그들은 영국 공군의 예비전투기대 보 

다 훨씬 규율 있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저희들끼리 김- 

철같이 세고 굳세다고 떠 들어 댔다.

그러 나 •그•들은 너 무나도 융통성 이 없 

는 군인 기질에 가득차 있었으므로 사 고  

방식에 있어 서 유연성이 있는 영국의 예 

비역 사관들의 머리를 길게 깎고，군인 

정신과는 양립 할 것 같지 않는 장유주의 

신봉자들과 맞부믿쳤을 때는 불리한 압 

장에 서 있었다.

이 사실은 전쟁 에서 생존한 독일 인도 

아직껏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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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영국 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독일 공군의 사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 

었 다 .

독일 공군이 수  년에 걸쳐 비 밀리에 훈 

련을 쌓고 그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 다 

른 나라에 서 적 당히 . 어물어물 넘기느라 

고 애'를 쓴 독일의 노고는 결실을 거두 

었다고 할만 하 였 다 . '

영 국에 서 수 백 만의 실 업 자를 낸 채 문 

현협정에의 파멸의 길을 더듬고 있을 때 ‘ 

독일은 장래의 세계 정복을 꿈꾸어 착착 

공 군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었 다 . '

그 ᅪ 프랑스，화란, 룩셈불크，릴기， 

•풀웨이 , 덴막에서 방향을 바千어 영 국에 

덤벼든 독일 공군은 작은 모체에서 20년 

이라는 세월에 걸쳐 육성된 것6] 었다.

지난 날의 이와 같은 실례는 오늘날에 

도 일부 사람들에게 독일의 재군비 에 불 

안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1919년에 조인된 릴사이유 조약에 의 해 

서 제 1차대 전 시 의 독일 공군부대 는 해  

체되었던 것이다.

그러 나 릴사이유 조약은 독일 민간항 

공계의 장래 까지는 규제하지 못했다. 丨

그 당시 독일 항공의 장래에 대한 연 

합국의 유일와 거부권은 항공용 엔진, 항 

공가의 수 입 ，제작을 불과 6개월간 구속

하는 조항 뿐이었다.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서 장해된 6개 

월간의 침묵은 독일의 향공기 공업 에 서 

항공기 제작을 개시하는데 있어 서는 거 

의 아무런 장해도 되지 못했다.

그들 민간항공의 명칭은 도루니에，하 

잉켈，융카스，멧사슈미트 둥 흡 사 :1940 

_년에 영국과 인연이 깊게 된 독일 군용 

기 명부를 보는 $  처럼 느러서 있었다.

특히 멧사슈미트는 유명한데， 델사 

이 유 조약 이 후 동  사는 스포츠용 특종기 

제작에 전염하였다.

이것은 1925년에 출현한 저 유명한 멧 

사슈미트ᅳ109형 전투기의 모체가 되었 

다 .

독일 공군은 장래의 비 약을 은밀히 기 

약하면서 제 1보를 내디디기 시작하였 

다 . 전쟁에 학말려 들어간 영국은 델사 

이 유 조약 체 결 직후에 시 작된 이 와 같 

은 사회발전에 전혀 주의를 게을리 하였 

다 . 그 한 예는 얼핏 보기에 별로 의심 

할 여지가 없었던 독일 민간 향공구락부 

의 결성이 그것이다. .

이 구락부는 조약에 서명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불과 6개 월 후 에 「레사」대 

위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그런데 二乙때로 부터 20년 후 「래사」 

대위는 대장이 되 고 ，사색크스주를 휩쓴 

「켓센링크」휘하의 제 2항공함대를 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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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헛틀러 〗가 정권올 잡기 까지의 13년 

동안 항공기 공업의 전문가들은 항공기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

厂 헛틀러 J가 이 끄는 나치 스당은 이 무기 

로서 구라파를 자기들 마음대로 굴복시 

키려 하였다.

서서히 쌓아 올려은 독일항공기 전분 

가들의 노고는 이 때 독일 공군력 올 급진 

적으로 발전시 켰다.

이와 같뇽 전력 으로 제 1차대전의 승 

리자들은 힘의 입장에서 내려다 보려고 

한 나치스 정권의 사고방식 은 확실히 선 

경지명이 '있었다고 하겠다.

영국 전쟁이 개시되기 6년 전 ，전분가 

들 은 「헛틀러 J와  「괴 링 J에 게 영 업 주의 

사업으로서의 공 군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 당시 아직도 민간 항공회 사 사장이 . 

었 던 「미 루히」'원 수 가  항공성 차관에 취 

임함丄 로서 민간항공의 통합은 더욱 촉 

진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에서 이 루어진 위,험하 

기 짝이 없는 망난이 자식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영 국이 대 독 선전을 포고하기 5년 전 

민간 항공기에는 후일 영 국 개전 초기 에 

그ᅡ용되었던 형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그 최초의 것으로는 융카스 52형 폭격

기였다.

스데인 전쟁에서 활약한 바 있는 이 

융카스 52형 폭격 기는 만능 수송기로서 

둥장하였다.

丄 935년， 영국의 r다우딩 J 원수가 전폭 

기대 사령부로서 알려진 새로운 방위조 

직을 만들 것올 명 받기 1년 전에 독일 

공 군 은  공공연히 그 모습을 나타낸 것 

이었다.

독일 공군 4 령 관 에 는 「텔만 괴 링 J 이 

취임하였다. ;

스포츠기를 생산하고 있던 멧사슈미 

르 회사는 멧사令■머트 109형 전手기를 

독일 공군에 제공하였다.

바야흐로 공공연히 모습을 나타낸 독 

일 공군은 세계에 그 검은 그림자를 제 

시하여 차탄되고 드 디 어 「히 틀러」가 바 

란바와 같이 경외의 대상이 되 었 다 .

그리고 독일 공군의 능현은 스페인 내 

란의 피비린내 나는 씨•움터에서 처음으 

로  등장하는 투우사와도 같이 실지 시 험 

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영국 전쟁 이 개시되기 4년 전, 독일이 

스페인 내란에 개입한 것은 우리가이 야 

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 

었닭.

스츠카 급강하 폭격 기 기* 공지 협동작전 

을 실행에 옮긴 것이 곧 스페인 내란에 

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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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 뒤 194〇 년 4월 뮤즈강에 연 

한 프랑스군 진지에 공격하여 폰크라이 

스트로 하여금 전 겨상군을 도하작전에 

성공시킨 급 + 하 폭격 기에 의한 공 군 공  

격의 예행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었다.

뮤즈강 도하작전이 있은지 2개월 후 

독일 군은 이와 같은 싸움을 영 국과도 최 

후까지 관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 것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독일은 영 •불해협'i ： 다만 뮤즈강을 넓 
‘

힌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과오를 범 한 

것이다.

영국으로서는 다행히도 독일의 급강 

하 폭격기나 고속 중형 폭격기의 성공이 

기상이라는 훌륭한 비‘밀무기와 함께 전 

투기로서 결사적인 방공을 좁은 국 토위 

에 둘러칠 수 있는 섬 나라 영국에는 적 

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이 변화 많은 천후에 대 해서 독 

일 공군은 거의 경험한 바가 없었으며 

훈련도 또한 받은 바 없었다.

그  덕 분에 영 국 공군은 7월 한달 동안 

전투기 에 의 한 방공이 라는 해 군 국으로서 

.는  새로운 전투훈련에 몰두할 수가 있 

었다. .

그야말로 영국으로서는 그 이상의 행 

운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득한 상공을 전투기 엄호 아래 독임

폭격 기 대 편대가 영•불해협 을 건너 올 

때 이와 같은 대 편대의 목적은 선박을 

공격함과 더불어 선박을 엄호하고 있는 

영 국 전;투기를 격추시키 려는데 있었다.

' 그렇기 때문에 영국 측의 디렘마는적 

의 공격에 대하여 영국본토의 다른 방위‘ 

를  소홀히 하는 한이 .있드라도 전력 을 

기울여 대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항공 평의회에 의해서 전투기 부대에 부 

과된 첫째 임 무가 호송선단의 안전한 통 

행보장이나 호위여_ 아니고 항공기 공장 

의 우선방위에 있음을 생각하여 전투기 

나 조종사를 해협상공 전쟁에 내보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7월 10일에 이르는 며칠 동안에 [ 다우 

딩」원수가 지 휘 하는 방공전투기 대 는 전 

투기 I 5대 파일롯트 9명을 잃었다.

「다우딩 J 원수는 그의 지 화하에 있는 전 

투기 가 영 본 토 내 에  들어온 적기는공격 

한다고 하는 복래 의 임 무가 시 작되 기 전 

에는 조금씩이라도 소모되는 것유 두.려 

워 하였다.

해상에서 독일 공군에 용감이 도전하 

고 영 국 본토 상공에 서 본래 의 역 량을 충 

분히 발휘하기 전에 커다란 손해를 입는 

다는 것은 결코 그가 원하는 바는 아니 

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우군 

기 1대에 대하여 독일의 멧사승미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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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가 뒤를 쫓는 형편에서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와 같은 사령부의 견해에 

불만이 많았다.

전투가 시 작된 이 단계 에서 병 력 을 아 

끼는 방、침을 내 건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 

리가 아니었다.

기왕에 해상에서 해군함대끼리의 전투 

와 마찬가지로 독일 공군의 대 편대를 

•대함에 있어 영국도 대 편대 전투기로서 

이 에 대항. 하였다면，독일 공군은 해1상 

이나 연안지구에서 격파되었,  것이 아 

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은 영국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술상의 문제점 

을 건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영국 공군은 유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 

기 위해서 여러가지 곤경音 극导 해 가면 

서 훈련을 쌓아 갔다.

영국 공군이 너무나도 맹훈련을 쌓아 

가고 있음을 본 독일은 영 국으로서 는 천 

우신조의 이 2개월 사이에 반드시 영국 

이 공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올 정도 

였다.

그 당시 레이다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발견단계에 있었다.

어맷든 그 당시 레이다는 저공을 비행 

하는 비행기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 

며，고 공 ！: 날으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한 것이 었다.

s월로 접어 들었다.

영 국 본토 공격 준비 명 령 이 내린 독일 

공군은 그날이 오기만 고대하고 있었다.

『천후가 순조로우면 4일 후에 공격을 

개 시 하라 I 』

「괴링」은 S월 6일 이렇 게 명 령하였다.

S월 14일 까지 모든 영 국 공군 전투기 

룰 영국 남부에서 구축하라는 엄명이 

「겟 센 링 크 j와 「스 파래」에 내 려 졌다.

8월 한 달 동안 영 국 공군의 조종사들 

은 하루에 4 . 5회 씩 적 기 요격을 위해 이 

륙하였다.

독월이 호언한 대거 공습일 까지는 앞 

으로 5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적의 공 

격은 날로 격렴해 갔다.

대 낮에는 약 400대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_가 도버해협 상공에서 수송선단 

을 공격하였다. .

그* 뿐 아니라 날이 밝기 전 즉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적은 쾌속 어뢰정으로 수 

송선단에 공격을 가해 왔으나 피해는 경 

미한 것이 었다.

그러나 독일 공군의 목적은 수송선단 

의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해상에서의 공군전에 영 국 전투기들을 

유인해서 압도적인 수의 우세로 이를 무 

찌르려는데 있었다.

S월 6 일，영국 공군의 사기는 충천하 

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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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의 압도적인 수의 우세에도 불 

구하고 영국군이 용맹스럽게 싸워 독일 

공군의 손해는 상당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전황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전후 독일 공군의 기록문서가 발견 

되어서 비보소 판명된 것이다.

『독일의 대승리』

이러한 방송을 득일 국민은 똑똑히 들 

었으며,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이 공동 

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바*로운 예언은 적중하였 

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 드림에 있 어 

어째서 독일이 제공면을 확보하지 않으 

면 안 되었을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영국 전투기부대가 존재하는 

한 상룩작전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영국 

해군土로 부터 강대한 반격을 받을 것이 

라는 것이다.

다음 2일 간은 비 교적 평 온하였다. 영 

국 공군은 8월 S일에 선전한 부대에 보 

내온 위.문 축하편지로 해서 기쁨에 쌓여 

있었다.

S 월 12일，

일기가 밝아짐과 너 불 어 「다우딩」.원 

수의 준비기간의 제 2막은 끝났다. 

「다우딩 J 원수의. 방위 진에 대하여 제 1격 

이 가해 졌으나 원수는 이 공격에 끈기

있게 견디어 전력 보전에 힘써왔다.

독일 공군은 리1이다 경보망과 켄트주 

안의 만스론，호킨지，둥지에 있는 기지 

에 쇄도하여 왔다.

S월 I 2일 포스마쓰 군함과 레이 다 . 7\ 

지 가 공격 의 주 목표가 되었 다. ‘ 

시민들이 성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있 

올 때，

. 해군‘ 병 영 이나 함정 에 서 「넬슨」제 독의 

피 라는 람 주를 수병 들이 호기 있 게 마사 

고 있을 때，영국 전쟁에서 가장 가공 

할 만한 독일 공군의 내습경보가 울라 

퍼져 나갔다,

8월 12일 포스마쓰 군향을 휩쓴 독알 

공군의 급강하 폭격기 대의 공격은 맹 렬: 

을 극하였다.

융카스一S7， 융카스一88형은 항구포

부터 친입 하여 반복 급강하 폭격올 계今 

하였다.

그러나 독일 공군의 실제 전과는 별것 

이 아니었다.

급강하 폭격기 는 도버와 와이트 섬 사 

이에 있는 여섯 개의 기지에 공격을 가 

했으나 그 중 다섯 개는 봉구에 한 시간 

에서 다섯 시간. 남짓한 시같이 걸렸고 

한 개가 봉구불능의 손해를 입었을 뿐야 

다. 레이다씨:이트는 무방비 상태였가. 

때 문에 곧 바로 공격 을 받으면 견딜도리 

가 없었다.

— 9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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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싸이트의 작전실은 견고하게 되 

어 있었지만 레이다의 급소인 안테나는 

벌거벗은 채로 였다.

독일 공군의 공격은 S월 S일 이래 압 

력의 도를 더해 갔으나 전면 공격 일 (이 

글•데 이)은 악천후로 해서 지연되었다.

이것아 영국으로서는 두번째의 천우신 

조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제봉권을 잡거나 못잡거나 겨울철의 

영•불해협은 대규모의 상륙작전이란 생 

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 공군의 파일롯트들도 영 본토로의 

낮은 출격경험을 통해 영국의 기상이 예 

상 이 외로 변덕스러움을 너무도 잘 알게 

되 었 다 .

출격하기 좋은 날씨라고 먼저간 정칠: 

기 의 통보로 막상 공격 대가 출격 하면 느 

닷없이 폭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도중 

에서 돌아오기 일쑤였디:.

변신이 빨라 다루기 힘든 적이 바로 

명국 상공의 천기였 다 .

그•래서 독일군은 영국의 기상을 암호 

로  4B라고 하 였 다 . 즉 상대•방에게 있어 

4배 나 다루기 힘 들다는 얘 기 였 다 .

독일 군은 .기 상정 칠:기의 보고, U— 보 

트의 관측보고, 거기다 영국의 기상 암 

호보고를 해득하여 기상을 핀:단하고 있 

었 다 .

독일 제 2공군과 제 3공군의 참모들

은 영 본토  상공의 기상판단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작전발동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의 견이 었으나 시계 불량을 이 

유로 강경하게 작전중지를 요구하는 일 

파도 있었다.

그- 때문에 작전발동이 발령된 뒤 금 방  

중지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이때. 중지명령이 제 1선 부대 

에 하달되었을 때는 공격부대가 이 미 발 

진한 뒤 였다.

이 날식 공격목표는 영국의 남부지구 

로서 독일와 급강하 폭격 기 는 하늘을 뒤 

덮을 만큼 대 편대를 지어 침입해 왔 다 .

독일 공 군아 즐겨 사용한 전법에 원형 

진이라는게 있었다.

이것은 제 1차대전 중  서부전선에서 

쓰여진 전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I

즉 적을 아방의 원형진에 끄집어 들여 

녹초가 되도록 지치게 만드는 전법인 것 

이다.

독일 공군기들은 고공에서 아침 안개 

를 연막삼아 해도 뜨기 전에 템즈 강변 

에 다 달 았 다 .

독일기 들은 방향을 똑바로 잡은채 목 

표로 진격하였다. . ,

이 스트 쳐 치 의 해 안사령 부가 적 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제 2의 독일 편대는 필싼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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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루기들의 요격을 받았다. 즉 템즈 

강구 앞에서 마침 선 단호 우T에 임 하고 있 

던 노스 월드 기지의 1 개 중대 가 급보를 

받고 달려 왔으며 크로이든 기지의 하리 

케 인 1 개 중대가 시간을'대서 달려‘왔 다 .

이렇게 해서 격렬한 공중전이 한참 벌 

어지고 있는데，서쪽에서 돌연 독일 별 

동  편대가 들아 닥쳤다.

그것은■전폭연합으로 된 2개 편대로서 

각기 팬볼의 비행기 공장과 오디함의 공 

군기지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이' 들. 적 편대에 사씨 스 상공에 서 스피 

드  화이1어 1 개 중대가 뚫고 들어 갔다. 

독일이 이 날 목표로 한 것은 영 국 남부 

지구의 방왼선을 테스트 하려는데 있었 

다. 이 날 방위선을 탐색 당한다는 면에 

서 볼 때4  영국 전투기들의 요격상은 

그다지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영국 공군의 손실은 날이 갈 수록 증 

대되어 갔다.

8월 8일에서 18일 까지 만 10일간 183 

대를 공중전에서 잃고，30여 대를 지상에 

서 과 피되었다. y
항공기 생 산 상 「비 바브룻크」경은 매주 

1W대 이상의 비행기를 제조하고 또 수 

리해서 임선거지에 배치시켰다.

'■■ 그러나 보급 대수는 손실 대수를 딸아 

가지 못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 

일롯트였다.

조종.사를 기계 만들듯이 할 수도 없 

었 고，그•렇 다 고 훈 련 교 육  중의 조종사外 

제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국아 

용서치를 않았다.

전투사령 관 인 「다우딩 J 대 장은 독일 공 

군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8월 13 

일에서 3일 후 과일롯트 보충을 위해 斗  

감한 조치 를 취하였다.

그것은 터두니 없는 노릇이라고 할 만

그러 나 이 와  같은 결단이 영 국을 구하 

였던 것이다.

「다우딩」대장은 해군함대，항공기，공 

군 폭격 기 대， 연인?방위 대 에 게 파일 롯트 

차출을 요구하였다.

그들  대부분의 조종은 한 몫을 하지 만 

전투조종사로서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 나 그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이’ 

위난에 대처시 킬 수도 없는 노릇이 었 다 . 

「다우딩」대장과 제 11사 단 의 「파 크 』소 

장 은 「비 바브릇크」경의 본을 따서 필요 

한 일을 전화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그렇 지 않으면 급한 불물 끌 수가 

없었다.

「다 우딩」대 장 과 「파 크 」소장은113일 

밤 지때없이 런던에 전화를 걸었다.

런던에서 전화를 받은 r비 바브릇크」경 

의 답변은 두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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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는 비 행기 보급을 확 약 하 였 다 .「비 

바브릇크」경이 비행기 보급 대수가 몇 

대라고 약속하면 반드시 기한까지。도착 

하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파일룻트는 손쉽게 보충되지 

가 않았다.

「다우딩」대장은 공군성에 멎 번이고 

전화를 걸었으나 동  참모부는 이에 그다 

지 신경을 쓰려 하지 않았다.

공군성 참모부는•적의 상륙작전을 예 

상하고 폭격 기 ..파일 롯트를 최대한 확보 

하려는 심산이었다.

그 래 서 「다우딩 J 대장의 요청은 들어지 

질 않았고，이래서 서방은 타협하지 않 

으면 안 되었다.

「다우딩」' 대장은 폭격기 대 에서 20명， 

공지협동 비행대에시 33명의 파일릇트를 

확보하여 놓았다. 이 들 폭격기 조종사들 

은 불과 6일 간의 속성훈련을 마치 고 방 

공 최일선에 나가게 되었다.

8월 I 5일, 이 날 독일 공군은 무려 영 

국에 1,786회나 공습을 감행하였다.

붙과 하早 동안에 이 만한 공격 을 가해 

은  것은 전 전쟁기간올 통해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독일 공군은 동부전선의 몇 개 부대를 

매놓고는 모 든  작전병 력 을 이 날 전투에 

투입하였다.

영국 공군에게는 이 미 낮이 익은 제 3

공군과 제 4공군，그 밖에 놀르웨이，덴 ， 

마아크에 주둔하고 있는 제 5공군 까지 

동원된 것이다. .

.이 날  날이 밝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적기가 정찰 차 날와 왔다.

그들은 판에 벅-은 둣 매일 그 시각에 

찾아 왔당. 이 날도. 전일과 마찬外지로 

별다른 기색을 찾아 봄 수가 없었다.

오전 11시 반 ，급강하 폭격기와 전투 

기 의 혼성부대 가’ 엔트주 해 안 상공에 그 

자태를 나타냈다.

적 의 급강하 폭격기 대는 매우 정확한 

폭격으로 호킨지 기지와 솜 기지를 맹타 

하여 48시 간 동안 작전불능 사태로 빠뜨 

렸다.

厂 파크 』소장이 지 휘 하는 제 11사단으로 」 

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

비행기에 몸을. 싣고 허둥지둥 이I■륙해 

서 한판 싸우고 돌아오면 또 적습이 있 

곤 하였다.

이 런 경우를 몇 번 되풀이 하였는지 

모 른 다 .

지상 근무자들도 마찬가지 였 다 .

눈이 돌 정도로 떳，다 내렸다 하는 틈을 

봐서 연료나 탄약보급을 하기에 이리 、 

뛰고 저리 뛰고 하 였 다 .

이제까지 비 교적 평온 하였던 북부영 

국에 까지 독일 공군의 손이 뻗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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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가 조금 지나서 였다.

영국 공군의 레아다는 휘스만 밖 ie 〇  

키로에 독일 편대가'접근해 오는 것을 

탐지 하였다.

이리하여 즉시 경보가 발령되어 제 13 

사단 제 72중대 의 스피 드 화이어 5 대 

7> 출격하였다.

이 때 레이다의 추정으로는 적 기 20대 

에 물과했다.

영 국 공군와 레 이 다는 상당히 정확히 

적기의 내습믈 켓취하였으나， 안타깝게 

도 그 당시 의 래이다의 정 도로는 내습해 

오는 적기의 대수까지 정확히 관 단 할 수  

는 없었다.

제 72중대의 스피트 화아어 전투기는 

예 상보다 엄 청 나게 많은 근 백 여 대 와 하 

잉켈-111 형 폭격기와 70대의 멧사슈미 

트-"llO 형 전투기 틈바구니에 끼어 들었 

다 . 5대의 스피트 화이 어는 삽시간에•적 

의 포화를 받아 검 은 연기 를 품으면서 

추락되었다.

그러나 이 분수 없는 공격으로 적의 

대 편대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 갈라진 틈새를 겨누어 이 번에는 제 

79중대와 뒤이어 제 .11 중대， 다시 혼쳐 

치 기지에서 응원 차 달려온 제 6〇 5중대, 

제 607중대의 각 전투기가 연달아 달려 

들 었 다 .

연달은 영국 전투기들의 대들기 전법

에 언제까지 상대하였다가는 돌아갈 엔 

료가 없어지기 때문에，멧사슈미트기들 

은 겨 당 히  기 회를 봐서 일제히 기수를 

돌려 공 I 니를 때기 시작하였다. 히

그 다음 날 부 라 아 스 • 노트에 내습한
/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지상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옥스포드 연습기 46대가 팬 

전히 녹아 버 렸다.

폭격 기 2대 가• 두 개의 격 납고에 직격  ̂

탄을 퍼부어 그 안에 있던 仍대의 비행1 

기가 완전 파괴된 것아다•

비 행 기 를 분산시 키 지 않은 것을 뼈 저 

리게 전감시킨 좋은 예가 되 었 다 .

「비 바부릇크」경이 옥스포드기 를 분 산  

시키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관제 

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옥스포드기는 목제기이기 때문에 습  

기가 차서 격 납고에 넣어 건조 중이 었 

읍 니 다 .』

S월 24일 밤，런던시 서단 어둠 속어了 

서 시 민들은 불길하고도 비 명과 같은 음 

향을 들었다.

공습경 보의 싸이 랜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런던 공습의 뉴스는 런던 시 민은 말할  

것도 없 거 니 와 「헛틀러」까지도 놀라게 

하였다.

그 이 유 는 「헛틀러」는 불과 수일 전 독  

일 공군의 일부가 런던 중심부에 가까운



크로이 든에 폭탄을 투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그 부대 지휘관을 견책처분한 직 

후였다.

그러 나 이 와 같은 과오가： 전국의 귀 측 

를 크게 변동시킨 결과가 되었다.

영국이 다음 날 81대의 폭격 기로 백 림 

야간 보복폭겨을 결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영 공군의 보봉출격은 전쟁이 시작
\

된 이레 최대 규모의 것이었다.

이 때 출격 폭격 대 원 들 은 『만약 목표가 

발견되지 않으면 폭탄을 투하하지 말고  

귀환토륵 하라』는 조심성 있는 배려에 

의한 지시를" 받고 있었다.

「헛틀러」는 독일 공군에 게 즉시 보복폭 

격을 연일연야 감 행 할 것 을  명령하였다.

이 아야기 에서는 많은 미묘한 _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 영국 전쟁을 둘러싼 

가정 만큼 취급하기 힘들고，많이 생각 

하게 하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

' 만약 독일 공군이 아 작전을 계속하였 

다면 ，그리고 만약 독일 공군의 보급이 

끊어 지지 않고，조종사의 사기 가유 지 되  

어 있었다고 한다면 영 국은 언제까지 견 

디어 냈을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에 처 한 「다우  

딩」대장은 지휘상에 있는 전투부대를  

부•气 이 분산 배치 시 켰 다.

그 리 고 「비바부릇크」경은 흡사 마법 

의 힘이 과도 밀린 것 처 럼 「다 우딩」대

장 앞으로 전투기를 보내 왔다.

이 러한 속성보급을 받은 영국 전투기 

대가 거둔 전 과 는 「독수리의 날 」이 지난  

직후 파일 대장이 말한 것 처럼 진짜 기 

적이었다.

「독수리의 날 」 부터 9월 6일에 걸쳐 

영 •불해협 을 건너 내습하는 독일 공군의 

격심한 공격에 내맡겨진 이들 기지호 반  

신불수에 가과운 타격을 받아, 기지전투  

기대의 후퇴도 불가피하다는 상황에 까  

지 빠져 있었다.

그리 고 독일 공군은 9월 7일 기 적 적으  

로 그 공격의 중심을 이들 전투기대 기 

지 로 부터 비 군사적 인 런던을 목표로 • 

공 격 의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독일 공군의 제공권 획득에 대한 k 전 

에 영 국 공군이 전술적 으로 취 약성 을 지 

닌 이들 기지에서 응전할 것을 결정하고  

더구나 독일 공군의 공격을 만신에 받은  

이들 여러 가지의 운명이 아 슬 아 슬 한 관  

국.에 독일 공군의 압력이 일전하여 광1꾸 

한 런던으로 향해 진 것z은 그야말호 영 국  

전쟁昔 통해서 최 대의 기적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기지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2주간  

만 더 계속되었다고 하면 제 11전투사단  

은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독수리 의 날 」에 서 6 째 되던 날 독 일  

의 「괴 링」원수는 공중전투를 런던에 서

--- ---------★ 승리의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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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국 본토로 넓힐 것을 명령하였다..

독일 공군이 노린것은 공습경보의 싸 

이 렌을 밤새도록 울리게 해시 영국사람 

들을 잠을 못 자게 하 고 ，항공기 공장의 

야근 공원들로 하여금 긴장 끝에 녹초가 

되도록 만들자는데 있었다.

' 또한 독일 공군의 야간폭격은 영국 방 

공조직의 가장 큰 약점을 노정시 켰다.

그것은 야간 전 투 기 와 、대공화력 의 문 

제였다.

야간 전투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4 일 간의 전투에서 독일 폭격기의 격추 

는 불과 4대에 불과했다.

이 시대의 고사'포라는 것은 거창한 소 

리에 비해서 성능은 형편없어 시민들에 

게 안도감 만을 줄 뿐이 었고， 야간 전투 

기만 하더라도 당시는 아직 수색용 레이 

다 설비가 없어 그저 만일의 행운을 바 

라고 날아 다닐 뿐 ，고사포가 그대 로 믿 

을 만한 현편이었다.

유일의 믿을 만한 길은 완전한 등화관 

제와 영국의 기상，■그•리고 야간폭격에는 

서투른 독일 공군의 기술 뿐이 었다.

그렇지만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의 라 

디오 • 비 콘 전파를 반사하는 신발명의 

방해장치를 완성함으로써 피해를 국한시 

킬 수 있었다.

독일 제 3공군의 야간공격이 활발해 

진 것은 런던 주변에 천개하고 있 는 「파

크 」소장지휘하의 제 11사단유 위기로 

몰아 넣었다.

독일 공군의 승파트 부대의 멧사슈미 

트. 199전투기 는 중폭격 기 뵨대의 활약으 

로 손이 놀게 되 어 「켓 세 링 2_」휘 하 인 제 

2공운 증원에 전전해 갔다 .

「켓 세링 크 」가 그들을 크게 환영 한 것 

은 말할 것도 없다.

「켓세링크」는 그야말로.폭격 기를 목적 

지까지 보내고 귀환하는 것은 물론 상한 

비행기가 있으면 해협 상공에 전투기 

망을 펴서 보호할 수 도  있 게 되 었다.

전투기 에 의 한 써 비 스는 이 것으로 완 

전한 것이 되 었 다 . ’

그러 나 r슈파르」지 휘하에 있는 전투기 

를 손에 넣은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켓세링크」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 

겼다.

멧사슈미트 n o 형 쌍발 중전투기의 성 

. 능의 결점이 그에게 가공할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것은 영 국 본토 상륙작전을 감행 한다 

면 맹렬한 공중작전을 어느 기간 계속하 

지 않으면 . 안 되 는데，멧 사슈미 트 110은 

빈약해서 연속적으로 쓰기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대작전에 써 먹기 위해서 제 1 

선용 전투기가 가까운 장래에 보급•될 가 

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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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일 측의 전사를 연구한 어느 

전문가는 영국이 결정적인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둔 전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라는 명 제 에 대 하여 참으로 이 사기 가 

그• 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날 서독 공군의 고급장교로 있는 

전 독일 공군의 파입롯트 한 사 람 은 『영 

국은 지리적으로 공군 공격 에 대해서 절 

호의 지리를 점 하고 있다』고 전제 하면 서 

다몸과 같이 말하고 있4 .

『맑은 날씨라고는 볼래야 볼 수 없는 

'그■ 악천후는 말할 것도 없고， 밭이 정연 

하게 구획되 어 있어 공중에서 언뜻 보기 

에는 똑 나행장만 같아 자연의 위장善 

잘 갖추고 있 었 다 .』

자연적인 악조건，영국 공군의 전투기, 

'영 국 본토에 흘어져 있는 래이다 둥둥만 

생 각 하더 라도 제공권을 잡을려 고한 독일 

■공군위 기도는 처음 부터 희망이 없는 

것이 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시독 공군에서는.다음과 같이 가르치 

고  있다. 죽， ’

「다우딩」대장은 과오를 범 하였다. 

그는 해안에 연한，그리고 독일 공군 

기지로 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남서 잉 

그랜드의 제 기 지 방위 에 몰두 하였다.

어째서 비교적 안전한 런던 후방의 기 

겨에서 대 편대로 런던 상공을 지키지를 

■않았을까 ?

그렇 게 하면 지민들에게 불안감을 덜 

어 .주 었 을  것이고 그•런 연후에 전투기 

대는 전쟁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 

가』

또 다음과 같은 논평도 있다.

『이들 후 방  공군기지는 독일 공군으로 

부터 결코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염려는 

없다.

왜냐 하면 독일 공군의 쌍발 폭격기는 

영국 상공작전에는 부적 당한 것이 었다•

더구나 단발 전투기는 항속거리ᄍ' 짧 

으며，쌍발 전투기는 성 능f ] 나쁘다.

영 국 공군  후방기 지를 철저 하게 지 킬 

수  있는 비행기는 그 당시 독일 공군에

전시 중이거나 전투를 통해서 영국 국 

민들이 영국 전쟁에서의 자랑은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나， 열세의 위치에시 적을 

무찔렀다고 하는 말하자면 f  거 인 골리 아 

드와 다 비드」의 신화적인 것에 있었다고 

밀: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7일 점심때쯤，

독일 공 군 은 「헛틀러」가 명령한 런던 

주간폭격의 준비를 서둘고 있었다.

그괴고 그날 오후 늦게 독일 공군은' 

런던 상공에 쇄도해 갔다.

목표는 템 스강 연안에 늘어서 있는 제 

유시 설과 왕립 병 기 창이 었다 .

이 런던 공격에는 폭격기가 연 6백 대

* 는 없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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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가 3백 대나 참가하였다.

런던에 도달하기 까지 그들은 거의 저 

항다운 저항을 겪지 않았다.

불 붙는 런던은 사람의 술수로는 도저 

히 '구제할 같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뿐 아니라 야간폭격에 대한 자위조  

치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9월의 하루 하루는 지 

나 갔 다 .---

9월 7일 이래 위기에 처한 런던을 구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전쟁 초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독특한 악천후와 어 

면 난경에서1  굴하지 않는 영국인들의 

용기와 적 응 능력이 었다. ᅮ

9월 11일 , 「파크」소장은 제 11일 전투  

기사단 지상관제관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대거 내습에 대처하는 전술에 관하 

여』라는 제목하의 지령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음 ’지령의 목적은 제 11사단의 

전투기 증대 를 가능한 한 항상 2 개 중  

대씩 한데 합쳐 서 최 대의 전투력 을 발 휘  

코자 하는데 있다.

1. 스피 드 화이 어 중대 는 적 전투기 대 

에 대처한다.

2. 하리케인 중대는 적$  폭격기 내지 

는 근접 엄호기에 대 처 한 다 .』

’아니 나 다 를 까 ，9월 I 5일 아침 독일 

공군은 해 협 대 안에 서 대 편 대 를 짜기 시

작하였다. \

그러나 시간아' 굉장히 오래 걸 렸 다 ，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영국 제 7사단에 속

하는 지상관제관은 눈 코 뜰새 없이 斗  

단예하에 있는 각 중대의 합작편성을 서 

물러 그것을 유리한 지점에 배치하였다

런던 후방에서는 가장 시간적으로 여 

유가 있었던 제 12전투기사단의 사령관  

「레이 • 마로리」가 빈틈없는 태세로 기다  

리고 있었다^

오전 11시，그 동안 독일 공군의 공격 

을 면한 영국의 레이다망은 불란시 연인: 

상 공 에 서 『공중 무적 함대』라고도 할만 한  

듬일 공군의 대 편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 

음을 켓취하였다.

영 국 전투기 17개 중대 는 지 체없이 떠 

올라 유리한 고도에 배치되었다.

항공기공장 방위는 언제나 최 우선 되 

어야할 임 무였다.

.독일 제 2공군의 제 1진을 맞이한 것 

은 도버해 협 상공의 초계 임 무를 맡은 스  

피 드 화이 어 전투기 대 였다.

이 요격 진에 잠시 후 메이 트 . 스톤 상  

공에 있던 하리케인 전투가대가 합류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편대는 그  

대로 전진을 게속하였다.

그 동안 다시 4 개 중대의 하리케안 

이 달려왔다.

지시대로의 편대로서 독일 공군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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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무적함대』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래도 독일 공군의 대 편대는 런던 상 

공에 도달하였다.

탄창이 열리면서 기분 나쁘게 번뜩이 

는 폭탄이 전통을 자랑하는 런던시에 마 

구 떨어졌다.

기수를. 들려 독일 편대들이 기로에 점 

어 들려고 할 때， 이 날 최대의， 아니 

영국 전쟁을 통해서 최대의 영 공군 반 

격이 시작되었다.

맨 처음 공격을 시작한 것이 제 12사 

단 전투기 60대 였다 .

조종사들은 영국에 망명하고 있던 폴 

랜드，카나다， 영 국 등의 혼성 전투부대 

로서 선풍과 같이 독일 편대에 덤벼든 

것이다.

기 수를 돌리 기 시 작한 독일 편대 는 이 

일격으로 간담아 서늘해 졌다 .

허둥지둥 간신히 편대를 유지하면서 

일제히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독일 공군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제 2진이 런던 상공에 도달 

하였을 때， 영국 공군의 방공 전투기대 

는 또 다시 태세를 왼비해서 멸적의 기 

도 황'성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런던의 전면에는 200대의 전투기대가 

각기 빈틈없는 편대를 짜 7]■지고 잔뜩 

버티고 있 었 다 . 、

그 한 복판으로 독일 편대를 뚫고 들  

어 왔 다 .

독일 폭격기들은 1대당 거의 3대 꼴의 

호위 전투기가 붙어 있었다.

9월 ie 일， 영국 공군성石 이날의 전과 

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去중전에서 격 추한 적 기 1S5대，그 중  

7 대는 지상포화로 격추』라고 발표하 

였다.

전후 독일 공군의 기록과 독일 공군장 

교에게 확인해서 정확히 징계'한 결과는 

56 대 였으나，그 당시 沉대 만이 라도 충분- 

한 전과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일요일 즉 9월 15일에 영 국 공군은 독 

일군의 영 본토  침공 가맹과，평화 교섭 

의 기틀을 끌어 올 리 려 는 「헛틀러」의 야 

■ 망을 완전히 절단시켰던 것 이 다 .

이 제 독일은 12 주간에 걸친 영 국과의 

전쟁에서 모 든  공군 병력을 동원할 대로 

동원한 것이었다.

그것도 그릴 것이’ 「헛틀러」를 위시한 

독일 수뇌들의 의견은 어쨌든 하루# 빨리 

영 국으로 하여 금 평 화교섭 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였다.

그 러 나 7월에 영 •■!：해협 상공에서 전개 

된 독일 공군력 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영 

국은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 지 않고 

교섭 유인에도 하등의 반응을 나타내자 

않았다.



★ 승리의 그날까지

그래서 8월에 독일 공군은 영국의 전 

寻 기 전력을 메려 부슬려'고 대들었으나  

오히 려 무참한 실패 만 맛 보았다.

그러다가 9월도 다 갈 무렵， 독일 공  

군은 런던 상공에서 강력한 영국 공군  

전투기의 저항을 받은 것이었 다 .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의 전개 는 「헛 

틀 러 」를 중대 한 디 렘마에 빠트렸 다 .

즉 ，영 국과의 전'쟁 이 끝나기 전에 소련 

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二  중의 전면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 었 다 .

. 그•렇게 된다면 앞 뒤로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불리한 결과로 될 가능성이 있 

었 다 .

「헛 틀 러 」는 영 국과의 전쟁 이 끝나면 계 

속해서 다음 해에는 모스크바로 노도와  

같 은  진군을 개시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10월에 접어들어 독일 공군은 영 국 본 

토의 용공기.공장에 집중공격을가해 왔 

다 . 이 공격은 영국으로서 유례없는 타 

격이였 다 .

탕던시에 대한 가차없는 보복공격 보 

다도 칠싼 깊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 

헉 한  최후의 만찌였다.

이 공격과 병행해서 독일의 자령인 뽀 

드에 '의한 해상 봉쇄 작전도 더 한충 강 

좌  되었다.

U— 뽀트의 해 상 봉쇄 강화로 영 국은 공

업 용 원료 수입 에 커 다란 위협 을 받았다 . 

그러 나 이 미 수입 되 고 저장된 재료로 지 

체없이 신품 비 행 기가 생산되었으며，수  

리 되 고 정 비 된 비 행 기 가 공장에 서 쏟아  

져 나 왔 다 .

독일이 이 것 을 절단시 키 기 는 이 미 때 

가 늦었던 것 이 다 .

더구나 영국은 전 항공기 공장을 분산  

시킬 계획을 벌써 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 이 다 .

「비바부릇크」경이 생산상에 취임한  

것은 그  해 5월 중순이 었다 .

그러 나 그때로 부터 그는  자기 직책 

을 통하여 조국에 눈부신 공헌을 하였 다 .

그의 책 임완수는 타협 을 허 용치 않는 

철저한 것이었다. ’

여러가지 면에서 눈부신 개선이 이투  

어져 나갔다 .

그■는 그때의 긴급한 요청을 분명히 계 

산하여 자기 임무의 분수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와 정비 례 해서 그는 미움과 다뭄질 

을 많이 하게 되 었 다 .

그 하나는 당시가 전성이였던 전투기 

용 부로닝 기관총을 20미 리 기 관포로 바 

꾸자는 그의 주장이 었 다 .

그러 나 기 관포를 장비 한 하리 케 인 형 전 

투기가 지체없이 전쟁에 흡입 된 것은 면 

목 약여 한 「비 바브릇크」경 의 즉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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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그날까지 •

주의를 웅변으로 말하는 좋은 예 였다.

어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 관포를 장비 한 하리 케 인 주익 부분만  

2백대분을 생산하였다.

다음은 동체 신품이 도착할 것을 기다 

릴 뿐이었'다.

•二러나 그는 기다리는 것을 거부하 

였다.

그는 이 미 생산되어 사용하고 있는 2 

백대의 하리케인 전투기에서 주익을 떼 

어 내도록 명령하였다.

즉 ，묵은 기체에 새로운 기관포를 장 

비한 주익을 달려는 것이었 다 .

이렇게 해서 예정 보다는 몇 주일이나  

빨리 기관포를 장비한 하리케인기는 전 

쟁에 투입될 수  있었다.

영 •독  전쟁은 10월 31일에 끝났다. 

그러 나 제 2차 대전의 규모는 점점 확대

될 징조를 보여주고 있었;으며，전 세겨T 

적 인 전쟁으로 한 걸옴 한 걸음 닥아가 

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 전쟁은 끝나고 영1 

국민들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위험은 사  

라 졌 다 . '

B B C 방송의 여섯 시 뉴스는 다시 경 

마 중계를 시작하였다.

대포에서는 전쟁과 공습의 참화를 밀: 

해 주는 온갖 처참한 잔해들을 말끔하 

치워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수상 [ 쳐 칠」은 이 전쟁 에 다음과* 

같은 찬사를 바쳤던 것이 다 . •

『이와 같은 제 기구의 정상에서 우리

튠卓丄 4 - 4 4 회 k A  4  4-7] 4  과 4 4 4  

^4 - 4 .4 -  슛는 슛。1 슛 육 .』

이렇게 해서 영국은 다시 살아 났다.

厂 〜、고 금 소 담--------------------------------------

； !

! ※ 성공어t 대한 욕심의 하나는 이기심인데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그 이기

우 ■ \
j 심에 걸리어 결코 성공하지 못 한다.

I 설사 조그만 성공은 거둘지 모르나 그나마 잠정적인 것이며 결코 지속하 j

j 지 못 한다. 대체로 승리의 조건은 정직，공정에 있지 이기심에는 없다.
(

\

\ < 칼 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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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약은 최 대  의 재 산

물자소비 에 있어서 물자를 와 끼고 이 

를  값지 게 사용해’야 한다함은 비 단 군대 

에 서 만이 적용되 는 분제가 아니 라 전 국 

민이 다 같이 실천에 옮겨야 필 범 국가 

적인 대 명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 외원 의존적 

■인 성격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 점차적인 외원의 삭감으로 인하여 

자•급자족적 경제성향으〔로 옮겨가는과정 

•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과아울러 

물 자  절약의 긴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상황 

은  군 대 에 서 도 그 영 향 이  미치게 되어 

바야흐로 군수물자의 선용과 절약이 시 

급 한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형편에 비추어 

볼  때，6〇 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하고 있 

다는 의미에서 군수물자의 절약은 필요 

불가결의 요건이 아닐 수  없을 것이 다.

본시 물자소비 에 대한 절약은 결코 물

김 성 태

자소비 의 억제를 의미 하는 것 은 아니 다.

다시 말하면 물자소비에 대한 절약이 

긴요하다고 하역 필요소비에 대한 억제 

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는 기능의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0ᅵ 있으므로 억제와 절약 

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아 

야 할 것이다.

그러 한 의 미‘에서 절약은 효율적 인 소 

비 를 뜻하는 반면에 :억 제는 소비 에 대한 

무조건적 제 약 을 의 미 할 수 도  없는 것 

이다 .

그•러므로 억제와 소비에 대한 올바른 

관단을 함으로써 절약이 목적하는 바 참 

뜻을 살리는데 유의하지 않으면 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자 절약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물차의 선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얼른 생각할 때，물자의 선 용 0】나 절 

약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물자가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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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세기되는 명제처 

럼 생각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물자의 선용이나 절약은 반드 

시 그러 한 환경과 _조건에. 정비 례되는 것 

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자가 풍부하면 풍부할 

수 록  물자에 대한 가치가 저하되는 것 

처럼 생각하기 일쑤이 지마는, 그러나 다 

른 의 미세 있어서는 물자가 풍부하면 풍 

부할  수록 물자에 대한 이용 가치관이 

보다 고차적이 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세계에서 부유@ 국 

가로 손꼽히는 미국의 경우를 볼 것 같 

으 면 ，그처럼 국민소득룰이 높고, 부유 

한 생 활을 하면서 도 그들은 매우 검 소 검 

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예는 비단 미국 뿐 아니 라 독 

일이나 영 국이나 그- 밖에 부유한 선진국 

가의 국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내 

고 있는 현상인 것이 다 .

이처럼 부유한 생활을 하는 선진 각국 

의 국민들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호화스 

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면 

서 도  실상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며 

소비의 절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 엇 일 까 ?

그들이 물자의 부족으로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일 까 ?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이 다 .

그들은 물자의 이용가치관에 있어서 

는랄만큼 타산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필요 이상의 소비 를 극도 

로 어제하고 필요부문의 소비만을 일삼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물자라도 효율적 

이 고 값지게 이용하므로 생활은 검 소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윤택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肀  있는 것 이 다 .

맹목적 인 소비 어제가 아니라 공리 적 

고 타산적인 안목으로 물자를 이용함으 

로써 물자의 가치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 것이 다 .

이제 논지를 우리들의 처지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엄연한 사실라 

것 같다.

우리의 처’지가 물자 면에 있어서 곤궁 

한 경우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자의 소 

비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낭빈적인 경향 

이 농후한 것이 다 .

정부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내핍생활 

을 강조하고 있는 소이도 우리들 자신이 

낭비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데 

서 바릇되고 있음을 숟아야 할 것이다.

< 절약은 최대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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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은 최대의 재 산 >

혹자는 말하기 를 국민소득률이 타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우리의 처지에 있어 

서 더 이상의 내핍생활이란 있을 수  있 

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히 우리의 생활자세를 과 

계쳐 볼 때 우리가 내평해야 될 여지는 

너무나 많이 있음을 쉽사리 살필 수  있 

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 

젯점에 있어서 생활자세를 시정하는 것 

이 무엇보다 선결문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아러한 문젯점에 입각해서 생각자: 때 

군대에 있어서의 소비절약은 더군다나 

긴요한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논급한 바와 같이 군사 국방 

비의 지출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는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 I 나타내고 있 

으므로 군사비의 규•모 여하가 우리나라 

국가 재정면을 크거'! 좌우하는 것은 재언 

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소비의 절약, 물자의 절용은 

무엇보다도 군대에서 터 비롯하여 솔 

선 시범되어야 마땅한 것 이 다 .

한 예를 든다면 장병 각자가 하루에 

단 1원에 해당하는 종이 한 장을 절약한

다고 치면, 하루에 총액 6〇 여‘만원이 절 

약되고 '이것을; 1개월 실천에 옮긴다 

면 1，800원이 절약되고， 1년 간이면 

놀립 게 도 2억 1，6〇 0만원이 라는 거 액 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 한 장의 종이를 절약하

는 결과가 국가 재정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물자절약의 필

요성을 더욱 걸감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자절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문젯점이 되는 것은 물자를 다

루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것이다.

왜 냐 하면 물자를 다루는 본거가 어 디

까지 나 인.간 개개'있이 며，한 사람 한 사

람의 각 개 인이 곧 물자소비 의 단 위 가 _ 
* \

되고 있기 때문에 물자절약의 효율성은 

숀 사용인의 심리적 태도에 전적으로 달 

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미군의 경우를 보면 중요한 물자에 그， 

물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

. 그  이 유는 그 물자의 가격을 표시함으 

로써 그 물자의 소중함을 았식；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취윰상의 조심성 •유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 다 .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방법은 우수 

광스럽 기 짝이 없는 부질없는 방법같이 

생 각 될 .수 도  있겠으나，. 그러나 귀중한 

물자에 대한 취급상의 조심성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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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와 같은 방법이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를 결코 부질없는 일이라고 웃어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자의 선용이 나 절약은 어 

디까지나 그• 물자를 취급하는 사용인의 

정중하고 진지한 자세 에 의해서 만 기 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가 본받 

아야 할 좋은 점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아물든 물자를 절 약 ,애 호 하 는  것은 누 

구에 게나 있 어야. 할 생 활자세 의 기 본인 

것이며，이는 더군다나 군대에 있어서 

절실히 요망되는 당면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바야흐로 .자주 자립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적알 총 

역 량 을 기 울 이 고 있 으 며 , 이를 위하여 

내핍과 물자절약에 매진하고 있는 것 

이 다 .

우리 는 국제 적 으로는 공산세 계 와 접 경 

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민족의 숙 

원인 국토통일을 성취해야만 하며，국 

내적으로는 산업 개발에 총력 을 경주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의 생활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과업에 당면하고 있는 우 

리들로서는 내집생활과 아울러 물자를 

애호 절용하는 것을 그 제알의적 요건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背★ 貪 ---- ---

< 절약은 최대의 재 산 >

이 와 같은 물자 선용의 ’ 정 신은 범 국민 

적으로 충만되 어야 하겠으나 국가 재 정 

상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시 

비’의 점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 

에서’ 우리들 각자의 물자  애 호정신과 절 

용 절약정신은 절대적인 요건으로 간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 다 .

우리는 여러가지 점에서 넉넉지 못 

하다.

그러나 이 넉넉지 못한 빈곤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빈곤을 의 미하는 것은 

아 니 다 .

우리에게도 보유할 수  있는 소지는 얼 

마든지 있다.

다만 부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들 각자의 마음가짐 에 달려 있을 뿐인 것 

이 다.

그•러므로 현재의 빈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하고 이 빈끈을 극복할 의향이 있다 

면 우리는 딩1면된 빈곤에 탄식하기 이전 

에 _하나의 물자, 한 개 의 물품이 라도 _아 

끼고, 값지게 사용함으로써 상업개발과 

자립 경제 진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의 여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절약은 최대의 수 입 이 며 ，절약은 최대 

의 재산이라는 말 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  

리 둘의 행 동 지 표가 될 수  있는 하나 

의 진리이며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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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지휘관리실一

1. 전통적인 통솔방침 방식의 

지양

2. 공동목표의 설정 

가. 정 병 강군

나. 엔전태세 확립

3. 목표 달성을 위한 지휘지침 

가. 기본지침

나. 운용지 침 

다. 행동지침 

라. 시 행지침

론

1. 전통적 인 통솔방침 방삭 

의 지양

일반적으로'목표와 '방침이 혼용되고 

있으나 공군이 딜: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핵심이 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신기 _ 

조 또는 방법의 선택 기준이라는 의미의 

지 침 ( 방침)을 좀더 광범 위 하게 제 시함으 

로싸 요는 목표 추구에 귀 일 시 키 려 는데 

있 다 . ,

물론 같은 목표라도 그 달성을 위한 

지침에 따라 업무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 ， 

임으로 지침의 중요성 또한 지 대 하 다 . 

이렇게 보면 지침아란 다분히 개성적인 

것으로서 리아더쉽의 인격적인 표현0j 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목표의 추구라는 차원에 

서 최고지卑丨 관이 제시하는 방향감각과 

역점을 살리면서 각급지휘관이 취할 수  

있는 독단 활용의 여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방침의 의도이다.

엄밀히 말해서 목표와 방침이 명확히 

干분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공동목표의 설정

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목 

표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이 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개발하고 정예 

화하여 그것이 결집한 힘으로 작용할 때 

외적 변화에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는 실

저
휘 

겨
침 

해
설

I
지
휘
각
서 

제

1 
호 

I.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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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 지침 胡설

질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위 5개년 계획상의 계획 목 표 (PO )나 연도별 운영계획상의 목표가 없는 바•

는 아니나 이를 좀더 보편화 시킨(비밀구분이 안 된 상 태 ) 내용의 객관적인 목표의 . 

식이 장병 개개인에게• 아필할 때 임무 수행면에서 좀더 구심력 있는 강한 군대가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ᅳ

가 . 정 병 강 군

정 병 이 란 「우수하고 강한 군사」를 말하며， 강 군 이 란 「싸우눅 힘이 강한 군대」를  

의 미한다.

첫째, 공군의 창병 이 일반적 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객 관성이 있는 타당한 말이다가 

왜냐하면 비 교적 경쟁룰이 높은 지 원제를 창군 아래 적용해 왔고 학력 으로나 신체 적 

으로 볼 때 대체로 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의 구성 요원이 각각 우수하니까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 나 한 편  생각하면 개개인이 우수하지만 그러 기 때문에 약한 군사로 전락할 가*

능성이 또한 얼마든지 있다는 면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군에 입 대한 동기 나 봉무자세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거나 이기적일 

때 개개인이 우수하다는 요인 때문에 오히려 강군의 요소에서 결격되게 마련인 것 

이다 .

즉 블루유니픔이 좋고 훈련이 심하지 않고 비 교적 취 미에 따라 공부할 수 있으니 

공군에서 병역의무 기간을 메꾸는 것이 Plus라는 견지에서 군복무를 하나의 수단으 

로만 생각하게 될 때 약졸이‘ 되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한 다 . 이는 비단 사병뿐만 아 

니라 장교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점이 없지 않올 것아다.

요는 공군에 봄 무 하 는  목적이 곧 강군으로 기여하는데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더구나 공군이 라는 일 군의 특성을 바로 이 해하고 유감없이 전력 화하는 일에 작극 

참 여 하 고 자  하는 자세로 엄정한 군기와 높은 사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강한 군대린: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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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나. 임전태세의 확립
. • • 돈  -

임 전 태 세 .확 립 이 란 「전쟁에 나아71■는 상태와 형세를 바 로 .잡 는 다 」는-费 마每彳 ... 彳 。V

현대전에 있어서 우리 공군이 치루어야 힐: 역할은 첫째 전쟁억제•력으로서의 효능 

이 있어야 하고 각종 공중작전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을 견지하는 일 

방 여하한 기습공격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고도의 임전태세를 바로 잡는데. 있음을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가한 장 비와 이를 다루는 국보적인 조종사와 각종 정비사 및 기술자들 

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선행 기간이I 길 뿐 아니 라 후방지 원과 기 지 건설 등에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 는 반면 적의 선제공격 을 허용했을 때 취약성이 크기 때문이 다 .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Rader Site를 비롯한 각 기지의 보안과 자 

체 방어 문계 등 고도의 임전태세를 유지하려 면 아직은 기본적 인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요는 공중경계태세를 물지틈없이 유지하면서 각종 장비를 운용하는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작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술전기를 연마해야 하는 것아며 일

차적으로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성취하는 가운데 비 로소 궁극적인 자주방공을 위한 

증강책도 실효성있게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아'다.

따라서 전술한 두 가지 목표는 싱^호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

3. 목표 달성을 위한 지휘지침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임 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 

도 향후 2，3년간 공군이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을 

지 적함으로써 힘 의 결속을 호소하고 과잉 의욕도 좋지만 군내의에 주 는  Im a g e 를 고 

려한 지각있는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부작용을 지양하려 했다 .

또한 이 모든  일의 시행 단계와 계획 집행 평가의 관리체계를 살릴 수  있는 인사 

군기의 쇄신책을 제 시 했 다 . '

가 . 기 본 지 침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공군의 임부와 역할에 대한 바른 아해를 촉구하고 

부대성격에 따라 창의적아고 발전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 전력올 기울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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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7 -r ... .’， :'Ĉ r ■? J- ‘〕、，h i-1' \ '< )'.' P  ! 人 v .r  -•■-
하거 위한'기본적인 지침이다. r . .. .

• •卜' ' ‘.V -、- -：-'："

： rc -i . -> 놔;. ᅳ 으 r사.-.。 부:?.冬 {크 v. f내 < 丨 니주 :M M ;-

① 공군헉 공격 적 특성을 고도로 유지한육. . , f 、 , ..................
기..'. 咚 ᅡ 一.-.' 세  : 느나.，-；「소 -M 구个 .■니묘-:/̂  卜 세

4 군의 특성올 한 마디■로， ..‘> [n .

즉 활동범위로 보아 공격적이며(멀리 있는 적지에七 행동가능) 기동성아 

통성아 있으며 속도가 빠 르 다 ，•

따라서 침투능력이 비 상하며 화력 운반 또한 가공할 만 하 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력올 화력화하려면 방공■경보망의 기능유지 출 동  및 재동시 

간의 단축, 조종사와 정비사의 상시 대기, 공격목표물의 연구, 전술 전기의 연마， 

기지보안，전력보호 둥 그 밖에도 의식주에 따르는 제반 지원업무가 원활히 움직여 

야 함 을 의 미 한 다 . ‘ ‘

I

② 제 작전능력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비 태세를 갖춘다.

공군의 공격적 특성을 살리는데 그칠 것아 아니라 실력행사에 들어갔을 때 그 실 

효,를 거둘 수  있는 확증이 가능해야 한 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공격적 특성을 자랑하는 적의 공군력으로부터 허를 찔려서는 

안 된 다 는 것 이 다 . (

그리고 대간첩작전에서 요구되는 협동작전시 결정적인 실력행사가 가능해야 한 다  

는 것이다.

(D 자주 방공 능력을 증진한다.

지금까지 북피의 공군력에 비해 아측이 열세임올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 

주 방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군력을 증강하는 각종 계획을 활발히 추진해야 함다  

는 것이다. ,

현재는 지원공군 세 력 (미 공군)에 의 해 이 GAP이 Cover되 고 있으나 정작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해를 입을 곳은 우리 국로이므로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우리 스스 

로의 힘을 기르고 자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 아 다 .

소우I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장비와 인질을 즉각 전력화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iv !•1 rr

章고V 융八 u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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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안보상의 공군의 역할(억제 력 공중우월에 의한 제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 

는  내외적 여건을 조성한 다 .

현대전의 특성은 공격이 방어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공군력에 의한 과피수단과 정밀공격의 과;■학회에 따른 공격의 절대우위성은 

방어개념의 성립을 끈란케 하고 있는 것아 사 실 아 다 .

따라서 북괴에 의한 공중위협을 고려하여 지위권 행시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 나  

가는  일에 어떠한 진 전 。I 있어야 하 겠 다 . 즉 목표지향적인 군대의 성립을 위한 전령' 

의 크기나 힘의 형 태를 재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

요는 여하한 ■기습공격도 이를 저지할 수  있 고 '살 아 남 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공 군  

을  증강하고자 하는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단시 일 내에 해 

결해 나가는 일이 병행되 i  야 공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바 된다는 것이 다 .

나 . 운 용 지  침

임무수행과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운용상 필요한 지침의 취지는 같은 일을 하더라 

도  역점을 머리에 두느냐어1 까라서 그 장래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중 요  

하다.

더구나 주한미군감축을 둘러싼 •국군 현대화 문제와 같은 국방상의 전환점에 처해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좀더 독자적인 실전•본위의 대비태세를 재정비 강화하는 단 

계라고 보아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현존전력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장비와 병력과 기술을L확  

보하되 효용과 능를을 기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내적인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내외로 강구하려는 것 이 다 .내

①  작전운용 체제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 략 전 술 개 념 을 조 정 하 고  기구개편， 

부대 재 전개 그 리 고  게 지원분야의 연구발전과 관리개선에 힘쓴다.

초격의 피해를 극소화히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욜 갖춤으로써 실질적 

인 전쟁억제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 .가능한 전략개념의 조 정 ， 기구 

개편, 부 대재전개 둥을 비롯하여 제지원분야의 연구 발전과 비용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개선에 힘쓰자는 것이/다.

— 110 一



-★头 도# 년#년# l i t *

<D 증강계획을 촉구하고 조종사 양성올 증대한다 .v  ‘ ’  • ' 卜 _V v 二 二

%촨낭時音■촉수하하 그' 선행:우 i 去.':i 려:하여 점기•척.인 조청을 '가하는 '노:%…_당장 

우숙와—%  홍 당 는  조종사:갛견에 '넜 라 ^ 인놘 :t  * 과4 킨다는 것이 4 .  •

그러려[며는 훈련비행'기의'확보을 비1롯한 조종장호후보션의:선발,-교육—,’ '임 ^

용 ：낳  kk  ±  •병M 유준조정'c r사 )' M i  기 라 고려 사항이 뉵 기 에 해:결되 ■어야 "함을

의며환육 p i . 야'' 본 세 夺  二교 에 . V  :;-나-.:. v V A  L 아 ,' —  '■ ■수:-

二러표 %읽 녀  의-' 눋호£운: 선행1¥■:는호할 ■수，小 :신숙여 ‘#-
' .< , -二 . .7" 1.、卜-0. ,••'/.〜•• r

발  둥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는 것 이 다 .'•… +_'1 _ 一 1’ 1 느

뉴 &'- [K삳 는-l {-. ：: P  ^  •(』〔-..:9 -너 / … -̂  p-'r -K f - K '' ^ .- .J;- .；■ [나- 바 :」:

<D 정신력에 ♦ 점 을  두어• 괴 낚 헤  :능%쑨 흉환휼 숭 장 하 휸  육“ )훈련에 임 

손자는 전략의 기본적 인 요소로서 정신력 (도 )을  말하고 크라우제 빗 추■늘 정신적. 요 

소 라  하여 '

가 . 지 휘 날 호 우 . 장 나 ，玉스 ... ' 수 「乂 ᅳ 二  ： -"-v

타•卜병幸 考 老 •!..•: ' 수  윤 ：.. .乂. 阿  i :•「'卜 、 A -：r- 게  노 ;.」두-:야... ■ •-누二

•타一광신혁七 :•냐- -：'- ' ■(놔-'.. .〔.' !■' 卜卞- 七、:-:.나: ^  근 .-，乂 . : . 구 : .-::: …

• 라 . 국민의 단결 둥을 지적하였리야.: - :(유 ' 아 广  는 匕  [ : 에  "  ■ 丫  

-관 던  나 휼 냐 去 도 '「진행과 : 있.어.과 네 숀  또:방자라 i 다자' :극 년 하

여？树 척「싶 소 처 적 r ’요소 가쏘데며 날:정척1:인놓 羊월.하-다본 항 을  말ᄒM  다 • ■卜 〜  

정신력과 유사한 표 현 으 로 #심 치 쇼 결 ;구 전 의  과 가  적개실 奋 却일체 성 둥。1 있다■: 

정신력이란 장 • 사병이 지휘관과 같은 뜻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장•사병이 장관과 더불어 뜻욜 불솨 % 每 4 丨 것은 ‘느의: :상관척 

■에 가장 가깝게 사고하고 행'동선다는‘ 귓을;석끼성:다、 ：,' '. '■ 1. ■"•

더 구나 강압에 의•한 -^a'| 하니과느과去奇으로 순옹하고자 할  때 에 바▲초

到 响 는  丨 잔평현•정천력4 과는 丨 '것과 년생丨 하호-존지i하는 것'이다. ' ;0fi- 

•예 컨대 오늘날 이스라엘 .눈대 의: 하 者 으 로 :.i 낫이 예찬되고.，2J 지"만 -fsj ..공군토 특 ’ 

히4 이 ᅳ점대 하 。:]：하;며 •매사에 된률과: 설잘숄〜쏜상하는 교육과 훈련을 평호•에 .쌓토록 

중 럼 音 …:두_ i 지하하려 는• 소위가 丨•여.기'어 1'.있:는 -것이'다^ 、' ᅳ ':

G )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공군에:'집결하게苷  군대羊의 사기를 ■향상시 :



★★★★ 지휘 지침 해설

키고 아울러 대외적인 시책을 강 구 한 다 /

궁극적으로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임으로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공군에 매력 

올 느끼고 일하기 위해 남고자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고 한편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군을 선망하고 지원 해오게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일선 조종사를 비롯한 직접 작전지원 요원들의 처우개선과 

기지촌 건설 둥 기본적인 작전 요구량 충당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대외적으로는 

CAP 운영에 대한 적극지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사상 앙양면에 힘쓰고 

민간 항공업계와의 유대 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이 일반으로부터 천시되거나 비 난을 받거나 냉담한 반응을 받게 될 때 

에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 병 들 을 、유 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 행 동 자 침

공군이 군내외에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문제가 못되지만，

그러나 '일을 제아무리 잘 해도 좋은 이 미지를 주지 못했을 때의 폐단을 아울러 피 

하는 것이 군부의 사기를 올리는 결과가 되며 더 잘 하고자 하는 격려가 됨으로 장 

병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민주군대의 강점은 국민과 군이. 밀착하여 있다는 감정에서 비 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요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군이라는 이미지는 장병 각자가 

국민들 마음 속에 심어줄 책임을 느끼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① 정예공군이라는 강한 이 미지를 내외에 과 시 한 다 .

승리의 역사는 정병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예가 허다하다. .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간 6일전쟁의 교훈이 그것이다.

특히 불과 25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두려 3배에 해당하는 아람측 공군력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켰던 이스라엘 공군의 위력은 높이 살 만 하 다 .

더 구나 오늘날 북괴의 공군력 이 상 대 적으로 우세 하게 평 가되는 상황하에 있는 우 

리 공군이 당면 한 방공상의 역 할도 수적 으로는 적 을지 모르나 실전에 서 이 겨 낼: 수 

있는 두뇌의 전쟁을 구사할 능력만 갖추어 나간다면 오만한 북괴의 망동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능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예를 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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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치 하에 있는 조종사들의 융통성 없는 획 일주의란 그 나름대로 사고능력상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예공군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전의에 音타는 정열을 우리 장병들이 소유 

할 때 그 4  같은 좋은 이 미지를 풍장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② 장병의 봉지를 향상하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일체감을 형성한다. ,

장병 의 복지향상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비 롯한 직접작전지 원 요원에게 우선권올 주

고자 하는 시책을 쓰고 있는 관계로 일반화되지 않은 감이 있으나 부대별로 각급 지

휘관이 해결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위한 제 시책이라든가 정서나 오락활동을 •타한
»

지원이 적절히 요구된다.

또한 일체감 조성의 방법으로는 각급 지휘관들이 먼저 부하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방향으로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각부대 간부들끼리의 단결올 선행시키는 일이라든지 때로는 사병들과 같은 병 

식 을 나누며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며 고된 근무현장을 살피는 둥의 동고동락올 몸소 

보여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③ 공군증강에 대한 거족적인 지원과 호응올 얻도록 한다. ,

공군증강에 대한 필요성은 현존전력이 주한 미공군의 지원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급하다는데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핵무기 를 비 롯한 공격 용무기는 계I속 미 공군력 으로 보완해 나간다 하더라 

도 독자적 인 자주국방개 념하에서의 삼군의 균형조정 상 공군의 증강이 불가결함을 공 

인할 수  있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비현대화 또는 기지건설에 따르는 제반 사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상부한 

국고지원 또는 인력지원면에 거족적인 호응과 관심을 돌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 따라서 행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편까지도 마련 

해야 하는 것이 다.

요컨대 공군의 증강이 란 거족적 인 문제임을 인식하게끔 공군척 모 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활 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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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 폭민에게 신뢰가을ᅳ줄유、있는 농군아’ 관라. ' 二  二 —:. .. ■, : ,.

우리가 바라는 또 하나의 공군의 이 미지는 국민에게 ’신과는을 주 도  일。1다 .:’ :
， • •，•. 二.' '  - :  •+. 二 - ,  • 그 :-一 '.X  .. - ' '  . r " . '  ； 二 ..-  ' ':：̂  •-厂

느허기 과해서는 4 미 명분화국。r 있는 눈인흣무두율을 거音삼아 —요는 이기적인
■ 、, '  . — 一 . 一二 ..二1..-:卜 ;二二： :: -

또는 개인 중심적인 소아에서''탈피하여…국'눈의 아현과 斗명을 자각하되 %재 우리공

군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 시하고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극 추진하는 

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이 과.선 縣 해 # .하 겠 다 느 나 ^  : : 근 를 : 사 - ：. ?

뿐 만 . 아니라 엄정한1'정채적. 중 립 니 자 카 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며 국가斗

국화에게 .충성을」다 .하.역야 함단...;: 선 - 사..'나，/ 十 못 .. / e  -V -y::.

피 록 환육업 두의느범위나 :내 용은- 다a 과라도 져 향하는: 목훈•는 쓿•일 ■하뜨:받 서 로 도  느 

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상을-쌀-휘하토록 힘써 

야-면::.소기 왕-' '신뒤 룰'. 얻 ♦ '수 .있 다 :SL 요아야:- 할 것여. 다 :.」=_ ᅳ义  ' V ；： /■'：- .드

.라 . _시'행•지 침

끝으로 전술한 저丨 . 지 침을 여 하히 실천에 옮과느수에 대 한 I시 간예획적 성격 을 띠운I
것이 시행지침이다.

현 총;2■님이 지후丨  통솔.하시고-또.하는..기 잘 은 ，과  이-르는 시간 ■우I

에느있:는. 것-。丨 호로:목革설정氣 따:르•.는 모 든  피 침에 대 *.. 구현도二달계'..룰;..설정하여 i  

도있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취•지어_다 . —■수；- ᅳ」.-

① 운영.목표' 달성을 위 한' 모든  _겨) 획 4- 7〇 표토—를 손며 단계，난년도를 집 행 단 계 ，72 

년 도를 별:천단겨〗 호 역점을 두고 실시하되-완전무결운동을 병행해 나 간 다 .

여기서는 신임 총장님의 시간적인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서 70년도를 준비단계，71 

년 도 를 、집행단4 ，쳐년토를 할전단계로 누분하여…’역점+을 두고 일해 달라는 내용이 다 .

즉- 명확한 목표설슛에 따르4  주요 지침이 체시4 슛으므로 창조적 직무담당자라 

할 •수 났는 지휘4 리"청은—전•체목표에 부합되는 부대별 또는 1분야별그목표를 지향케 

하되 나아가서는 개별목표를 설정히:여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가게끔 하라는 것이다.

한편 청상적 안-업무0̂  대해서는 완전무%운동을 적 용하여 최종적으로는 Zero를 목 

표함으로써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_ 목표달성에 노력 하게 하는 한편 차차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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噙  ★★★ 지 휘 지 침 해 설

개선올 유지하게끔 완전무결올 기하자는 것이 다 .

⑤ 공본 참모부는 각종 현행계획의 보완 또는 신규계획 수 립 4■로 적기에 시달하고 

통제한다 (PLAN의 개 념 ).

계획부서인 공본 참모부급에서는， j

첫째, 현행계획의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기 지침에 일치시키는 일방 신 

규로 발생한 일을 연구 검토하여 결정된 것을 시 달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또한 모 든  일은 시기를 잘 고려하여 적기에 행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전략적으로 작전운영체제를 강화하는 일이라든지 부대개편 또는 이동 둥에 대한 

'’ 시효를 알맞게 거두라는 것이다.

③ 예하부대는 특성에 맞는 자체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본그 지휘지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 한 구체 적 인 과업 을 수행 한다 (DO의 개 념 ) .

한편 예하부대의 경우는 각 부대 별 임 두성질에 따라 수립 된 연도별 자체목표를 추 

구하되 본 지휘지침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좋 은 , 

성과를 거두라는 것이다.

예컨대 군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 나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헌신적인 직업 의식，충성심，개성의 일체성:그리고'회생정신과 같이 잘 훈련되고 

책임성있는 정예군의 징표라 할 수 있는 불변의 원리들을 존중하는r기초 위에시 모 

든 과업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 미 한다. 또한c인습적이 고 관료적 인 틀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전력화를 기하는 일에 힘을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 ▲ • ~ *

④ 결적분석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사문제와 직결되게끔 운영한다 (SEE의 개념'). 

목표에 의 한 지휘관리가 실적주의적 인 의도에서 온 것인 이 상 최 종 작 으 로 ，어떠한

형식에서든 업적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사면에 영향을 미치께끔.-하는 인사 

군기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지괴관이나 참모 역시 .직속부하의 목 

표 달성올 為 조해야 하지만 최후에는 달성한 성과에 대한 평 가를 소속장이 직절: 내

— 115 —



★★★★ 지휘 지침 해설

리 고 인사문제에 직 결하게끔 운영함으로써 요는 공동목표 달성에 귀 일 하게끔 전력 을 

다하자는 것이다. • '

4 . 결 _  론

결론적으로 한국의 안보의 군사적 측면이라는 시점에서 싫으나 좋으나 주한 미군 

이 점차 감축되어 나가는 과정에 처하여 상대적 인 북소！에 의한 위협 증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 공군이 차지하고 있는 현 전력으로 보아 「정 병 

강 군 」과 「임전태세 확 립 」이 초미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다 .

또한 현대전의 특성이 공격의 절대 우위성을 공인하고 있는데 비추어 우리 공군의 

현존전력 으로 보아 북괴 공군력에 의한 기습공격을 여하히 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최선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일방 보다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쟁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 공군 지원세 력 에 •의 존하는 현실을 부인할 길은 없으나 그러 나 우리의 잠 

재 능력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적시적절한 증강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_ 또한 군사력의 역할을 전쟁 억 제력 에 두는 기본 원리를 적 용해 나 간 다  하더라도 

자위권 행사에 중분한 능력 을 보유하려 는 수준에서 3군의 불균형 을 시 정하는 방향으 

로라도 공군증강 문제는 기필코 달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유능 

한 공군.정예공군의 이미지를 살리게끔 보다 알찬 전진이 있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 

이 다 .

흔히 우리는 군기면에 미온적이라는 외부로부터의 평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불과 1개 사단 남짓한 병력을 가지고 수  10개의 군소 부대로 세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각급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기술군으로서 임무가 다양하고 직종.이 전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정 

도가 매우 깊으므로 동일 개 념 으 통 솔 하 기  어 려운 대상이 되어 왔으나 본 지 침이 

하달됨으로써 좀더 개념을 통일하는 일에 간부급이 힘을 기울이고 정신자세를 전환 

하여 전장병 이 같은 목표를 향해 자기 할 바를 찾아서 다 하는 적극적 인 전진을 이 

룩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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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연구자료〉

미 可군 참 모 총 장 「웨 스트 • 모어 랜드」 

대장은 지난 JLO월 13일 와싱턴에서 개최 

된 미 육군협회 연례 오찬 석상에서의 

연설을 •해 『육군은 징병제를 완화하여 

지원병제를 채택하기 위한 작업을 지시 

발았으며 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행정부와 의회, 그리 

고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병세를 폐지해 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문겟점들이 있을 것이 라고 그는 

말했다.

★ 丄 5〇 만이 넘는 현 병력 수 준 을 어 떻  

게 보다 소수의 정병 수 준 으 로  바꿀 것 

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

★ 만약 이 미 실무경험을 쌓고 능력 을 

갖춘 一 그 중에는 2년 이 상의 실전경험 

을 쌓은 자들도 있는一 상 당  수의 장 •사  

병들을 제대시킴으로써 현 병력을 감축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신병 을 유치하는 

데 심히 어렵게 될 것이다.

★ 반면에 젊은 하사관과 초급장교들 

에게 장기적인 진급의 기회가 부여되지

지 원 병 제 재 먹 에 선 행 되 는 「제 군 제」

口丨 육군참모善장「웨스트.모어랜드」대장 연설문 요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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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병제 채 택 에 선행되는 4■제문제 J> ,  든 ' ᄊ 岜

않는다면 군은 유능한 젊은 리더들을 잃게 되고 *또 우리 의 바람직한 지원자들에게도 I

군 생활에 每!한 

서는 적절난 승진의

:献 을  약 또 힐 夢 임 호 론  ^  ^  m
인의 기회하 •놓어翁야 한다. ' J

「워1 费 요 렇 t f  원  f 增 垵 营 S 柒 삐 서 와  ■마찬

가지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질적으로 우수한 장병들이 요구되며，이는 가장 우  

선적. 아고.’_중요한' 기 본과.脅라고::넣:해31，

471-^ 현에 C동시적•으호::i i 력을 집중함호로과 성취작 수 :있 다 고  1한다,

-첫 짜 ; :군 立워층에- 있는 우파^^ 모든 정유과丨 창직력‘  동 된 하 H m 신적으

요 、집 중 적 ■ 노 략 ' 을 . : : : : 丨 丨 ; : ;
二士* 나% :-X . -~£r

，'둘 째 ;:. —::군 ' 생활：에 :，있:어..: 볼펠요한 .겨•국이 나 좋지 丨 많■은호면 ■_ 제옮 C 묫! # 야  蠢 다 . 그

러나 '贫 신 4 먼 ，직 업 의.식，충성 선，，깨音의 일체 성，분 리 ;도  聋 생 智신母 : 丨 헤  훈련
〇  r〇  " 그 'K 디

되고 책 임 성 있는 정예군의 징표라:할" 불변의 원 ^ ：될  계욕 읍지 藝 나，:. ■이 다 .

: 우라는’ 수 많 양 生 전 과 '고 차 적 인 련 을  지향하는 젊은兹 들4  ■ 넣 군 #  설반 조차 

는 그 들아 받아볼일，:수 쟁  필•&성에 .외 한 것。H :유단養히 :Sz•들을 .냄 돌1 는 ：령것을 '당  

.리화할 목,좌碍 따른 것；이-. 마나라는 차 실을 확 신 토 '# 년 다 〇  故 i  t
:匕: ； T *• 上' - 외  广  技

-： -제 째 :: 째  장적 인- ■뒷바침이： 있中丨 :3 香다. 급여를 中 할 :  것莫로3  4^1 이 는

힘불고 또 민간인으로 대체키 어려운::.보병, ■포병，.■기 쳔 분 如 ] 声 •선3 으투 角용되어  

야-할.것이-며，월 남 전 수 행 상 ?참 바 자 출 을  유예해 看 추 1  歲 제 슛 해 결 ，4  기!i 시 설 와 - 

:유지::보수乘현대-적인，병동와 건 축 을 .：위한 비용。r摩 • 眷 _■  - 삶 £

!0
的

또한 예천대 .될리潑터 .모 ■ 梅 。I ' 잔 디 ^ 깎는洋녿쟁 래이4 、거:출지•'이丨  접시룬
M i：j  院 •년 , ；

닦는 둥 '잡 역 을 하 지 .; 않;도록 민 관 姐 용 계 약 을  체 餐 할 ,:비'용生 攝요舍다口 ：..

캉며1째스: 시 .민*과.일.업체이산화^ 교육录  넣 언鼻계옳丨 독과考향ᄌ)지가 필:

!> ᄌ S
• 요하다•今 .논 —:、. 一 .:.:시  上. ：;.: '.:' ...+

군아- 일반오로'부면U 천시되 거 나- 바 난을 받거 나 병 담항 4 응奇 받게 4  대에는 필! 

為 'S 하는-/장병들臺:봐 _ 丨 丨 丨 i 丨 농 ;

만약 군 导 手각;..:대차'다하를」불문하프 기피되는 :경향이 았거나: 재%이: 변4 치 못한- 

..마나.치를 것안라苹생)각.될:제 또 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공동사회로부터 적극적안 

::臂■니士지':못할: :태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 업 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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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병제 채택에 선 행 되 는 「제[문제」>

성취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면 중에서 첫째와 둘째점은 즉각적이고 정력적인 우리의 노력과 젊은 

이들이 군 생활에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 

으나 나머지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사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위의-두 가지 점을 육군이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 이미 지휘관들에게 「쓸데 

없는 일거 리를 만들어 내는」 따위는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즉 보다 많은 시간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열 둥을 피할 것.

★ 소요시간에 상당하는 성과를 거두자 못하는 비현실적인 훈련을 피할 것

★ 주중에 동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라면 토요일 오전일과에서 피할 것.

한편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 성공적인 모병과 그들의 교육진행 과정체계의 확립 '

★ 어면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개인 지향적으로 행해지는 개성적 인 교육을 보완함으

로써 군 기술을 개선 ᄏ

★ 부양가족을 위한 광범하고 공평한 장학금 제도의 설치

★ 세탁이 나 구때사업과 같이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한 제반 서 비 스의 개선

또한 그는 장병들의 자기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말 

했 다 . '

교육이 란 개인에게는 물론 군과 국가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군이 부 

가적 인 교육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상당히 중 요한 것 

이 며 이 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t •一군은 17개 주에 있는 두 개의 대학과 20개의 분교와 11개의 특수교육학교에 900 

이상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 다 . ᄉ

당 회계 연도 말까지는 매일 6, 700 학급과 3도이)0명 이상의 서 비스맨을 쓰게 될 것 

이 며 , 이 과정들은 광범 위한 학술적인 과제 뿐만 아니 라 실제 적 인 생 업 면도 취f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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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병제 채택에 선 행 되 는 「제문제.丨 〉

고  이의 대부분은 민간직업으로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

70회계연도에 있어서는 육군 일반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55,000명이 고둥학교를\마 

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였으며，500명 이상이 학사 또는 그_ 이상의 학위 

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초급에서 대학에 이르는 군 지원 교육기 회를 이수한 200,000명 

의 일부인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 간 중에 필수적 인 정신요건을 갖추지 못한 3,800명 

이상이 입 대하여 군이 요구하는 최 저한도의 수준에 도달키 위한 기 초 교 육 을 :받 았 다 .

• 또 이와 같은 광범한 교육개선책으로 2,000명 이상의 장교가 육군 고등교육기관이 

나 학위과정에 입과되■어 있 다 .一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병들의 교육수준과 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이 

와  같은 교육기 회를 더 욱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웨스트 • 모 어 랜 드 」장군은

• ★ 현역과 예비 역에 소집 또는 재义 집 될 병력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자기와 육군 

장 관  레저에게 직접 보고할 담당관으로 한 '고 위 장 성 을  임 명하고

★ 군은 모병의 규모와 수준을 향상시 키 기 위 한 노력 을 계 속할 것이며

★ 군 료위 장교들은 휘하 장병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군복무가 

매력 적 이 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우수한 병력음 확 V 토룩 할 책임 이 부 

여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이란 젊은이의 조직체로서 평균 연령은 23세에 미달하고 %  이상이 

3년 이 하의 단기 봉 무 를  하는데，

I우리는 기존의 제 도를 고수하 려 '하 지  않는 것이며 더 이상 생산적 이고 유용하지 

못할 때에는 기꺼이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군의 모 든  정책과 집행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다 

전승을 보장하는 정수라 할 군의 질서와 교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신성불가 

침한 것은 없다.

다만 질서와 교리가 침해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충용스런 육 

군을 보장해 온 제 원칙들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mmandar Digest 70. 10. 17일只]>)

•지휘관리실一 •

—* 工2〇  —



차량범죄발생과 우리의 각오

중령

1. 서 설

20세기에 있어서의 과학의 발달과 산 

업 의 발전은 급진적 인 교통량의 격 증을 

가지 고 오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 

가는 달리는 흉기라고 까지 호칭되고 있 

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군에 있어서는 

병력과 각종 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하 

여 차량은 필요불가결한 장 비로 되고 있 

으나 이의 남용으로 인하여 인명의 사상 

과 군용물의 손실은 물론 이 에 따른 민 

간 피해자들이 당 군에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법 원에 민 

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 

금 이 .막 대 한  실정에 있으며 군법회와처

허 왕

리결과를 보더라도 당 군 각종 범죄 가운 

데 서 군무이 탈범 다음으로 다수를 점 ■하 

고 있는 것이 교통범죄로 되고 있다. 따* 

라서 이 같은 교통범 죄 의 근걸을 위 하여 

는 二L 사고원인이 근본적으로 파헤쳐 져 

• 야 할 것이 나 과학적 인 수사의 미 비 로. 

아직도 제대로 깊이 분석되지 못하고 있 

음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 라 아니 _ 할  

수 없다. 거기다 이에 대한 형사처분皆 

살펴 보더라도 그 양형 의 기준이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 정도인가- 

에 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의 다소 

에 대부音 좌우되고 있다 할 것이며 극  

단한 예로 차량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실: 

인을 감행하였다고 하여 도 과실범으로. 

처리 될 가능성마저 많은 것이 다 . 아에' 

최 근 3년 간에 군법 회 의 에 서 처 리 한 차 량  

범 죄 통계 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일 반적 인. 

원 인분석 과 대 책 을 살펴 보고자 한 다 .

2. 차량범죄의 현황

가. 차량범죄의 걔皆

차량범죄란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인간 또는 물건의 충돌접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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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범죄 발생과 우리의 각 오 〇 〇

빌생되는 범 죄 라고 말 할 수가 있 겠으며 

그 대부분아 과실범 인 점에 특색이 있다 

고  하겠다.

나, 차량범죄의 범죄 구성비율

당 군  군법회의에서 처리한 범죄별 구 

성 비 율을 보면 그" 수우丨 를 점하고 있는

에서 처 리한 범죄 건수 247건에 군무이 탈 

범이 132건으로서 전체 범죄의 53%를 점 

하고 있으며 68년도에는 총 240건 중  군 

무이 탈범 이 139건으로서 53% ，69년도에 

는 총 2없건 중 군무이탈범이 134건으 

로서 53%로 압도적 다수를 점 하고 있으 

며 그 다음이 차.량범죄인 바 그- 건수斗

것 이 군무이탈범 으로 해년도에〃군법회 의 범 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 다 .

차량범죄 범죄구성 ti\m

、、、 、、 、 범죄 
년도 、、、、

、、
총 범죄 건수 차량범죄 건수 차량범죄 구성비율

67 247 45 18%

68 240 39 16%

69 252 /  39 邱

다. 차량범죄 피해 유형

차량범죄의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상

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아 사망이 고 재
\

물 손괴가 가장 적다. 재물사고가 가장

적은 이유는 사소한 접촉사고는 군법회 

의 까지 회부되지 않거나 입건되기 전에 

미리 이를 수습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겠 

다고 보겠는 바 丄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차량범죄 피해 현황

해 유형 

년 도 ^ ^ \
사 망 상 해 재물 손괴 계

67 18 23 4 45

68 12 25 2 39

69 14 • 2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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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차 량 범 죄  계 급 별  현 황

다음 차량사고를 계 급릴로 살펴 보면 

병급 가운데는 고참격 인 병장이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이 상등병，1등병 등의 순 

으로 되 어 있어 사고 발생은 운전미숙 보 

다 주의 의무 태만에 도 큰 원인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차량범죄 계급별 현황

: 、、\ 、、 계급 
년도 \ \

대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1 병 2 병
. 계

67 1 1 14 11 14 4 45

68 1 15 11 10 2 39

69 1 4 3 13 12 5 1 39

口요. 차 량 범 죄  처 벌 별  현 황  .

차량범 죄에 대 한 처 버 결과를 살펴 보면

집행유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실형。f 

며 벌금괴- 형집행 면제 및 선고유예의 순 

으로 되어 있다.

차량범죄 군법회의 처벌별 현황

종류
년도

벌 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 실 형 집행면제 계

67 3 1 20 15 6 45

68 3 1 14 18 3 39

69 7 16 16 39

바- 차 랑 범 죄 로  인 한  국 가 배 상  끝으로 차량범죄로 인하여 민간인에
/

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금  지 급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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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지급현황

국가배상 심의회 법 원 계

67 7,068.711 7, 068, 711

68 8 ,243,930 20,837,664 29, 081,594

69 6,127, 066 丄 1，381, 414 17, 508, 480

3. 차량범죄의 원인

차 #범 죄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은 

아직도 완전두결하게 나 와  있지 못하므 

로 전체적 인 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본 

다면 차량범죄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 실 ， 

피해자의 과 실 ，차량 고 장  등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인 이외에 도로 

조건， 인구밀도 둥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겠다. 당 군 차 량 사 고 의  대부분 

이 짚차사고인 바 미 • 영국에 있어서는 

차 량 내 용 (耐 用 )년 도 를  2년, 일본에 있어 

서 는 6년임 에 비 하면 당 군은 10년 이 상 

의 노후차량에다 부;속 지원도 제대로 되 

지 못하고 있 는 . 것 을 운  영 한다는 것 자 

체가 살인차량'을 운 영 하 고  있다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닐 것 이 다 . 따라서 노후차 

량의 교체는 극히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교통범죄 발생원인을 세부적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卜 운전자의 과살

차字을 운전하는 자는 추상적 인 의 이 

에서 도로교통 및 적재상황에 따라서 공  

중에 게 위 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적 정한 속도와 방법으로서 차량皆 

운전할 주의 의 무가 있는 것이 다 . 그러므 

로 도로 폭의 넓 고, 좁음, 교차로，철도 

선 횡 단，장애 물 유무，위.험 한 곳의 유 무  

등의 도로상황，교통량의 많고 적음，통• 

행 인，차량의 유무 등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 아래서 상당한 한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 두가 과하여 지는 바 그 대부분이 

도로교통법，동  시행령，. 기라 관계법규 

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바 이 러한 법 

적 주의 의 무는 운전자로시 위; 해 방지 를 

위;하여 요구되 는 최소 한도의 분량으로서 

이 외에도 조리상 사회통념상 요청되는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 

의무 중 운전 중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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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 무는 전방 주시와 완전한 속도진 

로관계 의 법 규 준수로서 이 와 같은 세 가 

지 주의 의무가 모든  경우에 있 어서 차량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행동의 핵심인t 

동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r 뉴앙스」를 가지고 조직되 어 있기 때문 

에 二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 주의 의 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에는 신 

중 침착한 태도로써 임 해야 될 것이 며 그 

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탈 

것 이 다 .

나. 안전속도 위반 사고

공중(公衆)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속 

도를 구체 적 경 우에 따라 제한하여 야 될 

것이고 도로 교통법 시행 령 제 8조에는 제 

한속도가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군 차량에 대 하여 는 사고예 방과 그 노후 

된 점에 비 추어 매 시간당 40킬로미 터 

이 내로 까지 속도제한을 하고 있으나 운 

전병들이 아직도 경험이 미숙하고 현기 

왕성 한 젊은이 들이 란 점과 군았이 기 때 

문에 교통경찰■관의 제지와 단속을 제대 

로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이 용하여 많은 

과 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아다. 아 

무리 복잡한 서울 길이라도 최대 속도를 

40킬로미 터 이 하로 줄이 고 ，필요 시 는 더 

욱 속도를 주린다는 마음의 자세만 제대 

로  가지고 있다면 차량범 죄 의 과반수는

충분히 예 방아 되리라고 생 각되므로 과 

속이야 말로 가장 사고발생의 요인을 많 

이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겠다.

다. 음주운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도로 교통법 제 39조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사고의 발생 

은 음주나 수면 둥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주로 운전병들의 일시적 방 

심 에 서 나온 부주의 인 것으로 그• 위 험 도 

는 다른 사고 보다 높은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는 것이다. 、

라. 수면운전

과로 시 의 운전도 도로 교통법 제 40조 

에 금지 하고 있음에 도 불국하고 당 군 실 

정을 보건데 운전병 의 절대 수 부 족 과 차  

량의 과용 및 운전병들의 정신적 인 이 완 

둥으로 수면운전타가 여 러 건의 큰 사 

고 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 억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타개 되어야 할 크다란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口 대 행 운 전

당 군 실정을 보건대 면허증을 소지하 

고  있는 자도 군에 입대할 당시는 경험 

이 미숙하여 실제 운전하는 것을 볼 때 

많은 불안감을 금할 수 없는데 하물며 

면허 증도 없는, 자가 단순한 호기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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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운전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 생 한 」것 

도 더러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바. 피해자의 과실

차량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는 피해자 

가 토리 어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이르키 

게. 하는 수도 꽤 많다 . 그 내용은 보행 

자가 황■단로 아닌 곳을 건너거나 15세 

미만의 미성년이나 노인 층이 교통법에 

의하여 농지되 어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려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는 건수도 

꽤 많다.

人卜 차량 고장

차량ᅪ 정비불량，기계장치의 노후화 

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도 극히 많은 

실정 에 있는 바 이는 운전수나 정비 담 

당자들의 정비태만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실제 나쁜 곳을 알고도 부속품 

지원은 안되고 차량은 운행치 않을 수 

없는 딱한 경우가 허다한 바 이러한 점 

은 운전병이나 정비 담당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4. 차량범죄에 관한 대책 =

가. 일반 주의사항 교육

각 부대 수송대장은 운전병들이 운전 

이 에 유의 하여 야 할 일반 주의 사행을 철

나. 과속 방지

군용차량의 특수성을 이용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 

며,

다. 사용자의 감독 철저

차량 운행시 차량사고의 책임은 사용 

관의 평소 감시 태만에 있다는 것도 철저 

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라. 운전 미숙자의 장거리 운행

금지

장거리 운행에는 운전이 미숙한 병들 

은 운전시키지 말 것이며，

ah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차량사고의 근원임을 깊 

이 인식시킬 것이며，사용관이나 수송대 

장은 운전병 이 자유로이 차 를 몰 고  다니 

는 일이 없도록 항시 감독 확안 할 것이 

요망된다.

바. 병급 운전병에 대한 철저한

교 육 실 시

병들 중에도 비교적 계급이 높은 병장 

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은 자 

기 운전기 술의 과신 등으로 인한 주의 태 

만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것 같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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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 하여 는 운전 자체 보다 정신면에 더 

욱 철저한 교육이 요망되고, 이와 반면 

에 병장이 아닌 병급들의 사고는 기 술 의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된 다 고  생각 되므 

로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한 이들에 대한 

목별 운전교육도 필요하다 하 겠 다 .

人卜 처발의 김화

(1) 차량 사고예 방이란 견지에서 입건 

되 면 반드시 처 벌하고 불문 처 리 하는 사 

례가 전두토록 할 것이 요망되며

(2) 벌금형의 활용

차량사고가 징계위원회에 회 부되 는 

경우 운전병 부족 둥의 이유로 그 처벌 

이 너 무도 가벼워 실효를 걷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극히 경미한 사고 이외는 일단 기소하여 

사안에 따라 벌 금형을 광범 위하게 활용 

해봄이 타당하다.

(3：/ 중한 차량범죄의 엄 벌

사망 또는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거 

나 군용물 피해가 10,000원 이상 되는 사 

건은 이 미 지시된대로 구 속 처  리토록 할 

것임은 더 만•할 필요도 없다 .

(4) 찬량구류의 강화

그리고 개정된 규정대로 위반차량에 

대한 구류를 강화함도 사고예 방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 각 된 다 .

5. 교통범죄에 대한 우리 

의 각오

음식물이 있는 곳에 부패균이 따르듯 

이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죄.가 

있 기 마련 이며 역 사상 범죄 가 없는 완전 

한 사회란 일찍미 존재 해 본일이 없다.

우리 공군은 확실히 이 시점에서 차량 

범죄에 대한 과거의 관념을 일소해야 하• 

겠다. 과거 에는 중과실로 인명을 사상 

(死 傷 )하 여 도  운전병만 불과 몇 달 형만 

살리면 되 고 ，살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 

에 젖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관  

념으로 취중운전， 수면운전， 과속운전 

을 함은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 (未  

必的 故 意 )가  있는 군인들의 방약무인 _ 

한 범행이라고 국민들이 비 난하여도 변 

명의 여지가 없는 바이며 그런 정신으로 

그리고 사고가 날 것을 보통인이 예측 

할 수 있는 상태와 방법으로 운행하여 

과실치사케 함은 도덕적으로는 살인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것이 며 

이 것을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각 지휘'관 

과 전 장병 의 책 임 또한 이 에 못지 않다 

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총장님의 특면 

으로 차량'관계 담당 해 당부서 에서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심하고 있는 이때 

전 장^병은 이 취지를 깊이 명심하여 사• 

고방지에 최대의 노렸을 경주 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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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_례

T 민정건의 방향

중 위

1. 서 론

민족 중흥이란 저개발.국가나 또는,개 

발  국가라 하더라도 외세의 침략 또는 

전쟁 등으로 황폐 하고, 국내적으로는 정 

치 ， 경제，'사 회 ，문화가 안정되지 못하 

고 ，국제척 인 지위가 향상되지 못 한데에 

저 국가의 부강과 정치의 안정，국제 무 

대의 활로를 개척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문화적， 기타-의 부를 누리고자 

하 는  것을 민족중흥이라 할 수 있다.

_ 그리고 국민정신이라 함은 그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말함인데， 민족성이 란 

역사적인 배경，지리적인 배경， 정치적 

경제적인 환경 등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 것 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개 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민족성 

과  그 민족의 흥망 성쇄는 밀접한 상관 

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성 

을  가지고 있으며，민촉성이 국민정신

흥 종 도

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며，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 

으며 우리의 국민 정신은 어떠한 방향으 

로 이숄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 

기로 하자.

2. 본 론

가. 한국민의 민족성과 그 장

단점

우린 어 릴 때부터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의 유구한 역 사와  전통을 이 어 받은 문화 

민족이며，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단일 

민족이며，백의 민족이며，문명국으로서 

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이 야기를 들어 왔 

다 . 그런데 왜 오늘날에 있어서 반민:년 

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송두리채 외래 

문명에 억눌리고， 정치적인 약소국， 경 

제적인 저개발국 둥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 ?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근대 사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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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현대사회에서 서구의 선진국 들 

에게 뒤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성 

에 어딴 결 함 이 러 서  ᅩ亡 여의치 못한 

환경에;:처하여 있고舌믈 알 수  있는 것 

이 다 .

ᄐ누구나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알 수 있 

지만，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조 

그마한 반도를 우리들의 조국으로 하여 

우리 선조들은:살아 왔 다 . -

비 록 땅은 좁지 만， 자연적 인 환경은 

세계의 어느 나라 보다도 아름답고, 비 

옥하며，살기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인 것 

이 다 .

우리 민족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주위엔 거대한 대국들이 있 

어 항상 조그닿고，살기좋은 금수강산 

에 침을 흘려 틈만 있으면 괴롭혀 왔고 

억 눌러 왔고，우린 또 그들에 게 시 달려 

왔고 ，싸워도 보고, 받들어도 왔다.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단군의 자손들은 단군의 뜻과는 다소 를 

리게 우리들의 민족성을 형성하여 왔고 

또  타의 에 의 해 서 형 성된 민족성 은 오늘 

날의 우리들을 낙早하게 만 들 어 ' 버'렸지 

만 ，우리 민족성의 장단점을 살펴 앞으 

로의 좌표로 삼았으면 한 다 .

(1 ) 우리 민족성 의 단점

■ 역사책 첫장을 넘기면 첫머리부터 우

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며, 홍익 인간이며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있 다 .

더우기 우리 조상인 단군은 환인一*환 

웅一단군을 앗'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그  

하늘나라 사람이 우리의 땅을 고르고, 

사람을 다스리고，국가를 키우고 하였으 

니, 우리 민족은 하늘에 의해 선택된 선 

민임은 말 할 것도 없 다 .

그런데 왜 ■땅에서 태 어 난 「예수 J는 하  

느님처럼 받들고 하늘이 택해준: 단군은 

도외시하고 있 는 가 ? 이 런 것은 종교적 

인 I문제 이 기 는 하나 대 체 로 우리 민족은 

주체의식이 약하고，(1) 사대주의의 모 

화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 

엇 이 겠 는 가 ? 역사적으로 살펴 보아도 

고려 말기 친명파의 거 두 「이 성계」가 

위화도회군시 들어놓은 명 목 중 에 「이소 

사 대 」론을 펴서 사대주의 사 상 을 주 장 하  

고 ，이 씨조선 500년 동안 거의 친명 ，친 

청，친러，친일로 이어지는 사대주의 사 

상은 깨어질 줄을 몰랐던 것이 아 닌 가 ?

그것은 지리적인 배경， 정치적， 문화 

적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과 국제 무대에- 

있어서 약소국적인 위치를 강대국에 붙 

어 더 부살이 로 행 세 할 려'는 생각이었 고, 

공자，맹 자 사상 둥을 천리 로 알던 조상 

들의 (2) 봉건적이고，배타적인 사상이 

우리들을 낙후하게 만든 것이다.

조선 말기 . 국제적으로는 서구의 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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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산업혁명을 이루고，인권， 민권 

운동이 성공되고， 봉건제후들로부터 벗 

어나 자유사상이 커지며，국내 보다는 국 

제무대로 눈을 돌려 세계로 향하여 있을 

때，우리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굳게 닫 

혀진 문을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문을 열 

었고， 열린 문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 

오는 외래의 문화，문명， 과 학 ， 정치， 

사 회 ，경제의 변혁과 민주，자유， 인권 

등으로 미처 우리들 자신의 주변을 돌아 

볼 틈도 없이 서구의 문화세계와 융합 

하여지고 말았으니，내 것만 알고，대국 

만을 섬기던 생활， 외부와는 격리된 속 

에서 논，밭에서 땅만 파먹고 살던 우리 

조상들의 봉건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은 

우리들의 역사를 5〇 년 이상이나 낙후하 

게 만든 것이다. 그 뿐 인 가 ?

. 공리공론의 유학사상에서 비롯된 사 

대사상과 배타주의는 암적인 사색 당파 

를 낳아 역사를 그르친 일들。] 무릇 기 

하인가 ? •

또 있다 .

(3) 지극히 형식적인 사상과 (4) 권 

위주의 사상 말 이 다 .

어느 나라，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계 

급의식은 있었-다. 그러나 공 ， 맹으로 

끊아터진 우리 땅의 계급의식은 더욱 심 

하여 진취성 있고 ， 국위를 떨칠 수 있는 

군사력에 대한 비중을 약하게 두고, 당

〇  민족중홍과 국민정신의 방향 〇

쟁 을 일삼는 문인의 횡 포는 [국가를 丨 남 

주었으며， 양반과 고관의 지위에 앉은 

자 들 은 「테니스」마저 상놈을 사서 시키 

던 지독한 권위 주의，썩 어빠진 권위주의 

가 문제였으며，국가의 경제적인、부를 누 

리게 하고 강대국으로 키워질 수 있는 

상공인을 천시여겨 학대하던 사상은乂결 

국 우리를 저개발국，심지어는 한 때  미 

개발국으로 까지 떨어뜨리는 역사에 오 

점을 남기 지 아니 하였는가 ?

또한 이땅의 초창기 또는 몇 몇 명 왕 

때의 몇 섬 년씩을 제외하곤 남의 나라 눈 

치 보기 에 바빴고, 갖다 바치 기 에 바뻤: 

고, 심지 어는 국호까지도 지 어 달라는 

굴욕적 인 저자세와 (5) 소극적 인 성격 

은 참으로 비 참하였다. 잔인 무도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도둑놈들에 게 형 님 

국이라고，아버지 f 나라라고 하던 옛 산 

조 들 ，살기 위한 투쟁과 온 국민이 돌뜰 

뭉쳐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 는 인간의지 의 무한대 를 조금도 이 용  

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불편한 대로 목숨 

만의 보전을 애 써 구걸하던 그 소극적 

성격이 바로 민족의 단점이 아 니 고 무 엇  

인 가 ? 그리고도 또 중요한게 있 다 . 

(6) 사리 사욕과 이 기 주의 적 인 사상 이 다 .

이기적인 사상도 국가간에 있어서 우  

리 민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상이라면 쌍 

수 쌍족을 들어 환영할 것이나，주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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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움켜쥔 선탄들로 부터 개인의 사리사 

욕에 광분한 것이었으며, 99원을 가진 

자가 1원을 가진 자를  도와줄 생 각은 아 

니하고，그- 1원을 매앗아 1W원을 채울 

려는 생각으로 권.력층과 무식한 백성과 

는 그 얼마나 큰 원성과 격 리 속에서 살 

아야 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 . 이렇게 우리들의 산조、가 살아온데 

서 나두람을 받아야 할 것은 수 없이 많 

지만 또 몇 가지 점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있다.

(2 ) 우리 민족성 의 장점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살 

아오는 동 #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역 

사적인 업적과 인물들이 나왔으며, 위대 

한 문화적 인 유산도 남겼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으로 (1) 예의범절이 있는 나라다. 국 

가적으로 볼 덴 결국 사대사상과 통할 

수 있기도 하나, 개인적으로 볼 덴 서로 

의 존경과 이 해를 가지며，국가에 대한 

충성，부모에 대한 효도，친구 간의 우 

정 등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사치와 

허 영을*떠 난 (2) 순박성과 착함은 어느 

민족에 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농촌의 풍경이나 도회지의 풍경도 울 

타리 없이 살던 우리들 선조 .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낭만적 이고，조 

용하며，자연 그•대로의 생활을 즐기던 

모습은 평'화 •工 것이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문명의 이기 들을 만 

들고, 국가적인 자랑거리를 만들어 낸

(3) 창의 성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다.

세계 에 서 가장 훌륭한 말과 글을 만들 

었으며，팔만대장경，고려자기, 금속활 

자며，측우기，거북선，화포，첨성대 둥 

과학기 구 ，병기，문화예 술품 둥 우리 민 

족의 독특하고, 특 이 한 〔독창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외국의 침략 

속에 서도 자주독립 을 생 각홈!•던 (이 자 

주정신은 피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내 

는 죽음을 택 하던 여 러 선군들에 게 서 얼 

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 민족성이 민족 중 #에  미친 

영향

우리 민족성의 단점에서도 지적한 바

와  같이 계급의식 에 의 해서 가장 회생된

계급이 천인들인데，천 인 들 이 란 .주 로 경

제건설에 주축이 될 수 있는 상 ，공인들

인 것이다. 상 ，공인이라고 하면 2차 산

업과 3차 산업 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1

차산업인 농업, 임 업 보다 실질적인， 경
» '

제 적 인 부와 국제 관계 에 있 어 서 로 공업 

과 상업으로 선진대 열에 설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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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된 있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천인이라 명 

하고，.. 이 들을 천대했다는 것은 국가건설 

이 나，사회 복지， 경 제 건 설■을 여 제 한 것 

으로 만년이 가도 땅이나 파먹고 원시적 

인 상태에서 헤 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서구의 열강국인 영국, 스페인， 플투 

칼 등은 상업 위주로 세계•룰 들아다니면 

서 정치， 경제의 주 도 권 을 장 악 하 고 ，해 

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며，독일 둥 

은 공 업  국으로서 기계문명을 발달시 켜 

세계' 공업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정치， 

경제，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일등국이 

되지 않 았 는 가 ?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다.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의 삼국 

시 대 엔 그들에 게 모 든  문화와 문명의 이 

기 를 가르쳐 주고，그들을 왜돔이라 하 

여 몽매한 민족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ᅪ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 과학화된 생활 

이 되었을 때，그■들은 세계의 강국이요 

또 우리 들은 그들의 지 배 를 받지 않았 

른 가 ?

이렇게 선진국이나 미개국이 나를 막론;

. 하고，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먼저 눈이 

뜬 민족은 세계의 부를 누리고 있으며， 

아무리 민족이 거대하고， 국토가 넓다 

하더라도 생활에 과학화를 갖지 못한 나

〇  민족중흥과 국민정신의 방향 〇

라는 아 직 까지 도 허 덕 이 지 않는가 ?

이것은 비단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계급제도의 회생 만으로 보는 것 보단 

위정자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웠과， 사회 

의 변천에 두감각했던 까닭이 아니겠는 

가 ?

19세 기 는 세 계 가 모두 과학기 술을 발 

달시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쇄국정책으 

로 서구의 과학기술을 배척했으며，외 국 

과의 관계 는 오직 청나라 만에 의존했던 

것이 아 니 었 던 가 ? 이때 우리도 서구에 

눈을 돌리 어 그들의 과학기 술을 받아들 

이었다면 우리들의 민족중흥도 보다 빨 

리 이루어지지 않 았 겠 는 가 ? 이때까지만 

해도 희생 하 고  양보해 줄 수 있다.

2하 세 계 대 전 이 끝나고 패 전국이 나 令  

전국이나를 막론하고，모두가 정치，경' 

제 적 인 문제 로 허 덕 일 때 우리 민족이 

다소 통일되고，단결만 되 었'다면 6 . 25 

의 쓰라린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패 전 국U  독일이나 일본처럼 세계의 문 

명국으로 발전하지 않 았 겠 는 가 ?

독일의 경우를 보아도 분단된 국 가 ， 

■二들도 자의 에 의한 분단이 아닌 것 처 

럼 우리 들도 자의 에 의한 분단이 아니 

다 . 그리 고  비 록 6 • 25의 쓰라린 상처 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정신적 인 문 

제가 우선 중요한 것이었다.

폐'허 의 황망 속에 서 우리 도 잘 살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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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염원이 있었다면， 안일무사주의 

적으로는 남들이 그냥 가져다 주는 사탕 

과 과자와 초콜렛 에만 맛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부터라도 소비 

적 인 생 각 보다는 오늘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내 일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하 

여 용약 건설의 대열에 섰어야 했을 것 

이다. 6 . 25가 적질러 준 민족의 비극과 

공산당의 만행으로 항상 반공, 반일，승 

공 ， 방첩 만을 부르짖고，실질적으로 그 

들올 이길 수 있는 경제건선에 눈을 돌 

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개발 

국의 수렁이로 쓸어넣은 것이 아니고 무 

엇인가 ? 근래엔 다소 좋아졌지만 항상 

하늘만 쳐 다보고 지내는 우리 나라의 사 

람들이 조금만 머리를 돌렸다면 가뮴에 

대 한 원망과 홍수에 대 한 쓰라린 상처 는 

받지 않았어도 좋았올 것이다.

매년 콩 심은데 콩 나는 것 처럼 씨를 

뿌리고，’ 낱알만 받아 먹던 습관이 자연 

을 이기지 못한 몽매를 낳지 않 았 는 가 ?

일전에 내한했던 이스라엘의 모 장관 

은 한국의 농업 방법에 대한 평을 부탁 

받고， 한강 줄기 로 밀려 내려 가는 저 물 

즐기를 왜 그냥 보내는가 하는 의아심을 

표했다 한다.

자고로 자연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고대 중국은. 황하를 지 배 하면 황제 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

이스라엘도 그 모진 사막에서 지금처 

럼 잘 살고 있는 것도 자연을 지 배 하 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시 련을 이긴 민족 

은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민족은 시 

련을 두려'워 했고, 어떻게 하면 꼼짝 않 

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불노소득적 인 

생각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했으며, 공익을 위한 개인의 회 생 정 

신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6ᅵ기적6】며， 

나태했었고，『내가 차마 땅 파고 지게 

지는 임 올 어떻 게 해』하는 썩어빠진 체 

면이 밥을 굶고，냉수를 마신 뒤 의젓하 

게 앉아서 이를 쑤시는 가였은 모습을 

판들지 않았겠는가? 우리 민족에게 지 

나친 체면만 없었더라면 반만년의 역사 

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가 

과학 운명 이 발달한 서구의 선진국들을 

숨가쁘게 뒤 따라 가는 오늘날과 같은 고  

역은 치르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 아니 겠 

는 가 ?

외국와 예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오 

늘어了 이 르기 까지 를 살펴 보아도 안다.

그네들은 철 혈 재 상 「비 스마르크」에 의 

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히틀러」가 

주창한 독입 민족 지 상주의 에 힘 입 어 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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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을 통일 하였기 때 문에 2차 세 계 대 전에

■二처럼 강력 한 힘을 보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패 전한 독일 이 지 만., 패 전 

후  그■네들의 정신력과 건설의욕.은 참으 

로  위대한 민족임을 보여 주었'다. 그것 

은  외국으로 부터 의 원조에도 소비 제들 

보 다 는  건설제품을 필요로 하고，소비품 

이라면 차라리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정신상태，그것은 국내 생 산력 을 키 우고, 

중소기 업 을 육성 하려 는 강력 한 정 신력: 이 

모인 것이다. 물론 독일민족은 세계 어 

느  나라 사람들보다 검 소하고, 부지 런하 

고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란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 것이고，전후 그들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절약했는 가를 예 

를  들자면，담배를 피우게 될 때， 성냥 

개비 하나를 절약하기 위해서 혼자 있을 

덴 담배불을 붙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 

이 모인 뒤라야 담배불을 붙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야기 가 4 닌가 ?

그- 뿐 인 가 ?

영국의 예를 들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외교관이나 고관대작들이 외국에. 

나아가거나 또는 영국에 갈 1€  영국 제 

품의 去륭한 양복을 입고，그네들 나라 

에 가서 보니 그•들은 상상 외 의 검 소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떨어진 곳은’ 가죽 

으로 기워입고 있는 모습을 보 았 다 고 한  

다 . 우리도 그들처럼 좋은 것은 수출하

고 ，나쁜 것은 국내에서 소비할 줄 아는 

국민이 될 때，국가는 좀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

덴마아크의 경우를 살펴 보 자 .

1차 대전 후 비옥한 남부를 프러시아 

에 게 때 앗기 고  허덕 이는 국민에 게 『밖에 

서 잃은 땅은 안에서 찾자』라는 구호 아 

래 황페한 국토를 개 척 한 「달가스」의 경 

우가 있다. 그는 혹독한 북서풍과 눈보 

라를 강인한 나무를 심어 모든 천'재를 

이기고，자연을'지배하지 않 았 는 가 ?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지배하고，이용 

한 덴마아크의 경 우와 우리 를 비 교하면， 

우리는 한 그 루 의  나 무 를 심 기 는  커녕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꺾어가고，베어 

가서 가듬과 홍수로 부터 의 제약에 시 달 

리고，스스로 자연의 횡포에 말려들지 

아 니 하였는가?

또 있다. 중동의 이소라엘을 보자*

황폐한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부를 

누리는 그들을 보 라 .

물 한 모금 귀한 사막을 비 옥한 농토 

로 만들기 위해 호수로부터 강을 파서 

사막에 물을 대는 그 인내와 노력을 !

이렇게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 고 ，우 

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 자 .

봄 ，여름，가 을 ，겨울의 아름다운 금 

수강산에 사는 우리 민족은 수시로 바뀌 

는 계절，자연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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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규칙적인 사 계 절 을 장  

기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고，또 자 

연을 정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런대 왜 우리는 자연을 정봉하지 못 

하 고 ， 있는가 ? 그것은 우리 민족이 너 

무나도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주 위 를 개  

척하고，발전시키지 못했으며， 허영과 

사치 성 때 문에 절약과 검 소한 생 활을 할 

수  없었고, 인내심과 투쟁력 이 없기 때 

문에 자연과 맞닥뜨려 싸우지 못했으며,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 한 현실에서 부터 탈피하지 못 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 아니 겠는가 ?

라. 국민의 자각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기 후가 변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 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 처럼 우리도 오랜 동면에서 깨 

어나 눈을 뜨기 시작했다. :

우물 안의 개구리 가 바깥세 상을 보면 

우물 밖이 더 넓다는 것을 아는 것 처럼 

우리도 아젠 이 대로 머무를 수  없으며， 

또 이 대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서 늦게나마 우리는 국민정 

신의 개조문제가 나오고, 국토의 개발 

문 제 가  나오고，국제 사회에서의 처우 

문제가 나와서 활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 닌 가 ? 우리는 이제 풍우한설에 

깎여 바래버린 돌더미를 새로이 꺾•고, 

다듬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의 안정을 찾으며，국토의 효율적 이용 

으로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국 

토의 종합 개발을 실시하며， 네델란드 

이상으로 간척지를 개발하여 지도의 모 

양을 바꾸고，지 하자원，수산자원을 개 

발하고，나무를 심고，자'연을 연구하여 

자연과 투쟁하고 있으며, 상 • 공민을 천 

시 하던 습관을 씻고，누구나가 상 • 공업 

에 종사하여 국가건설과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절약과 저 

축의 필요성을 역설，민간자본을 형성 

하고，검소한 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너 

와 내 가 아닌 우리 들로 공동운명 체 로서 의

인'식이 높아 가고，개인을 위한 것 보다
丨 •

공익을 위한 회생 정신이 높아져 남에게 

기 대고만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남을 도와 

주'며 살고 있는 현실이 오지 않았는가 ?

이렇게 회망적인 오늘이 오 고 ，내일이 

온다고 해서 우리 는 방심 할 수  없는 것 

이며，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강하고，실질적 인 국민정신을 

가져야 함은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우린 어면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〇  민吾중홍과 국민정신의 방향 〇

— 135 —



〇  인족중喜과 국민정신의 방향 〇

3. 결 론

가. 민족 중흥을 위한 군 

인 정 신의 방향

근래 우리 정 부에서 는 3자 운 동 을 벌  이 

고  있다. 3자운동이란 자조정신， 자린 

경제，자주국방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러 

한  운동은 어떠한 특정인들 만이 하는 

것 이 아니 라 ，전국민 전체가 혼 연  일체 가 

되어서 하자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S  앞으로의 국가 건 

■설과 세계 선진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1) 주제으！식의 확립이다

『나를 확대한 것이 곧 국가다. 그러므 

로  국가의 일이란 곧 나의 일임을 깨 달 

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대통령 의 말 

씀처럼 국민은 모두가 국가의 일원으로 

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하며 

확고한 민족정신의 함양과 국가관을 확 

립 하여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의 뜻에 I의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며，우리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올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역■사중 너 

무나도 많은 시간동안 사대사상에 물들 

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의타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새로운 국가

건설과 발전의 도약단계 에서 새로이 국 

민정신의 재. 무장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종주국으로서 의 피 동적 인 행 동 

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체 성을 가지 

고 ，스스로를 위해 일하며 살아감은 민 

족중흥을 다짐함이 아니 겠는가 ?

(2) 금정적인 자세冊 가져야겠다.

. 과거 좋지 못한 상호 불 신 과 『내 가 아 

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二리고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부정해 버리던 사고방 

식을 버리고，자기가 인정 받고져 하는 

것 처럼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개인을 

인정하는 것처럼 전체를 인정하며，어면 

일 이 라 도 『할 수 없다』는 생 각 보 다 『하 

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 지고， 어두 

운면 만을 보는 것 보단 밝은 면을 보 

면서 살아 갈 때 우리들의 내일은 밝은 

서광이 비치지 아 니 하 겠 는 가 ?

(3) 창의성의 개발이 a .

우리 민족의 머리는 세계 어느 민족 보 

다도 우수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 

진 바 있다.

세계 최’초를 헤아리는 과 학 기 구 의  발 

명 등은 이 미 알려'진 것이 다 . 그런데 지 

금에 斗서는 고도의 과학 문명이 판치 

고  있는 서구의 것을 모방이나 하고 그 

대로 수수 받기에 •굵급한 것은 무엇 때 

문 인 가 ? 우리는 좋은 우리 민족의 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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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절히, 개발하고， 이용하며 선진 외 

국의 것을 우리 민족에 맞도록 개량하거 

나 새로운 과학 문 명 을 ，발전시켜 과학을 

생활화 시킬 수 있도록 민족의 창의 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성실해야 한다.

동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 북이 의 경주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침 착하고， 끈 

기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 무엇 

이던지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적 인 추세나 국제적 인 장단에 춤 

만을 추게 된다면 우리는 실속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더 계획적이고 

섬.세 하며，우리 들 개 성 에 맞는 환경 에 로 

서로가 동화되어 성실한 삶을 영 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검소, 근면, 절약

인간의 본능 자체에 허영 심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무조건 검소한 생활 만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살려고 

할 때 어면 병적인 상태가 나타나가 마 

련1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 

기 의 처지를 알아 능력 에 맞도록 살아야 

할 것이며，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을 덴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 한 자기 회 생 과 노 

력 으로 남보다 더 노력 하 고 ，노력 한 댓

가를 적절히 절약할 때 우리들의 생활은 

여 유를 갖게 되고，또 밝은 내 일을 기 약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 겠는가 ?

(6 )  포용력量 가지는 것이다.

기분이 언잖다고 해서 때리고， 부수 

고 ，배척하고，시기하고，질早하고， 모 

함하는 악습을 버리고，한 민족，한 국 

민으로서 따뜻한 동포애 를 발휘하며，모 

두가 공동운명체 임을 자각하.여 서로가 

돕고， 이해하여 즐거운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이웃사촌은 먼 친척보다 좋다 

고 하던 말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집과 집 사이엔 담벽을 쌓고，거기 다가 

철조망을 두르고，1년이 지 나도 이웃집 

과 인사 한 번 없이 지 내는 각박한 마음 

으로는 도저히 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서로7V 생활의 차 이 ，사고의 차 이 ，습 

관의 차이가 있지만，이러한 것을 서로 

기' 이 해하여 주고，받을 때 우리는 웃고 

살 수  있는 것이며，진정한 사회의 발전 

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이상 장점은 

더 욱 장려하고， 단점은 빨리 시 정하여 

민족이 갈 바를 알아 참다운 국민의 정 

신적 인 지 주를 설정하고，정진하게 되 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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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춘 송
<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 미국과 아시아의 릴 연 관 계 〉

미국은 20세기 에 들어와서 동 남 「아시 

아 」지역에 세 차례에 걸쳐 군대를 보내 

어 개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

첫 번은 2차대전중 진주만을 공격한 일 

본 과  싸우기 위해서 '파병했고, 두번째는 

2차대전이 끝난 후 3년되는 1950년 발 

발한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북괴와 

다우기 위해서였고，세번째는 61년부터 

시작된 월남전쟁에서 월남을 도와 공산 

군을 격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세 개의 대전쟁에서 

모 두  수 십만명의 생명을 잃고 68년 「닉 

슨 」대통령 이 취임한 후 소 위 「닉슨•독트 

린」에 의 해 점차 월남을 비 롯해 서 한국， 

일본，「필리핀」，태.국 등 「아시아」의 모 든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적 

어 도 72년까지 는 형 식 적 인 숫자•의 병 력 

만 남기 고 거의 전면 철군을 단행하면서 

군사 • 경제 원조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여태까지 . 미국의 원조에 의존 

해 오던 동남아제 국은 이 와 같은 추세 에 

대처, 전후 20여 년 동안 굳어온 대 미 일 

변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절박한 입장에 놓이 게 됐4 .

< 초 기 「아시 아 」 정 책 〉

미국은 2차대전 종전 직후 수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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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미 외교정책 추이一

1•아시아」지역에서 서방식민지제국의 부 

활  ！r 지지 한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일 

체 삼가해 오면서 합법 적 인 민족주의 국 

가의 건설을 지지했다.

1946딴 미 국 은 「필리핀」에 주권을 이 

양했으며 동남아의 신생국들인 「버어 

마 丄 「인 도 丄 「파키스탄」, 「세일론」 둥 

의 독납을 누구보다도 빨리 승인했다. 

또 한  미 국은 그•의 영 향력과 유엔을 통해 

r 인도네 시 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화란과 

r 인도네 시아」간의 전쟁종결에 노력하여 

r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원했고 태국과 

r 프랑스」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노 력 했 다 .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점을 

r 아시아」보다는 전 후 「유럽」의 재건에 

중점을 두 고 「트 루 만 .독 트 린 」• 「마살」계 

획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 ) 구성 둥 

의 단계를 거치면서 소련봉쇄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그 러 나 「아시아」대륙에 중공이 수립되 

어 「버 어 마 丄 「라 오스」，「베트납」 둥과 

국경을 접하고 침략적，호전적 정책을취 

하고 있 다는 징조가 물어 남에 .따라 그리 

고  서구 식민 지배에 j  벗 어난 지 역에 공 

산주의자들의 좌파혁명 이 이 지역의 민주 

독립국가건설■에 큰 위협이 됨에 따라 미 

국은 솔선하여 중공, 소련 의 팽창그리 

고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을 막기 위

해 강력 한 반공십자군으로 전면에 둥장 

그 이후 동 남 「아시아」는 미 • 중공 간의 

•항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 다 .

1950딴 터진 한국동란은 미 국 의 「아시 

아 」정찌에 큰 영향올 주 었 다 . 이 전쟁으 

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성과 

자유국가에 주는 위협을 자신의 이익의 

위협이라고 생각한 미국은 즉각 군대를 

파 견 ，3년간에 걸쳐 북피 와 중 공 군 과 직  

접 싸움으로써 미국의 이해관계.가_ 있는 

지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단호하게 과 

울 결의를 실 증 했 다 .

이 후 마 국 은 「유럽 」과 마 찬 가 지 로 「아 

시아」에 큰 관심올 가지고 대 공산진영 

봉쇄를 위한 적극정책을 추 진 했 다 .「아이 

젠하워」대통령 재임시 미국은 53년 「덜 

레 스」국무장관의 석권 정책 (Ro ll Back 

Policy)을  강력히 실시하여 소련을 비 

롯한 공산주의 진영의 내부 붕괴를 조  

장하는 대 소 적극정책을 감행하기 위해 

소런을 둘러싼 미국 전초기 지로부터 미[ 

국을 비 롯 한 「유럽」 자유민주주의의 자  

유 의식을 고취하였다. 롤백정책에 의 

한 대소 군사력 우위와 자유진영의 단합 

을ᄇ촉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전쟁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살려 소련과 중공을 

둘러씽: 세계 각 지역에 지역적인 집단안 

전보장체 제 를 확립 하였다 

「아시아丄  태평양지역에 _있어 그 첫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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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서 미국은 한국전이 한창 장행되고 

있 는  51년 「오스트레 일리 아 丄 「뉴우지일 

란 드 」와  3국 안전보장조약(ANZUS)을 

체 결 했고 54년 동남!' 아시 아」즈약기 千 

( SEATO)를 구성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 

해 한 국 ,「필리핀」， 일본 둥 각기 상호 

안전보장의 쌍무조약을 체결했다.

이와같이 50년대 미국의 동남아정책은 

공산국가 특히 소련과의 대전을 예상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집단적 인 

군사체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왔 

다

<：월남전과 미국의 개 입 〉

6〇 년대에 들면서부터 간접침 략에 의한 

게 릴 라 전 쟁 을 「인도차이나」특히 월남에 

서 강화하여 내부로부터의 전봉을 기도 

하 였 다 . 따라서 소 • 중공과의 직접 대결 

을 예상했던 집단안보체제는 이 국지전 

에서는 사실상 힘을 쓸 수  없 었 다 .「도 

미노」이론에 의 한 인 접국의 계 속적 인 공 

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월남을 내버 려 

들  수  없는 입장에I 놓이게 됐다.

월남 내의 공 산 게 릴 라 들 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 성 ， 테러행위를 자행 

하자 61년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파견하 

여 월남정부군을 지 원 했 다 .

그러.나 월남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64년 8월 「통 킹 」만 사건이 었다.

월맹은 제 7함 대 소 속 【구 축 함 「매록스J 

호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에 정식 도전하 

였으며 미국의회는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 해 「존 슨 」대통령에게 월남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주 었 다 .

이 비'상대 권에 의 해 미 국은 65년 초 부  

터 대규모병 력 을 투입하고 북폭을 단행 

하는 둥 본격적 인 월남전에 돌입했고 따 

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점은 서구로 

부 터 「아시아」지 역에 놓이게 되 었 다 .

그후 e9년 6월 「닉슨」대통령 이 「광 」도 

에 서 「닉 슨 •독 트 린 」을 발표할 때 까지 53 

만 4천 4백명,의 미군이 월남에서 싸 웠 다 .

< 「닉슨 • 독트린」〉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이 「광」도 선 언 (「닉슨•둑트 

린」)의 내용은 ① 앞 으 로 는 「아시아」국 

가가 외 침 (外 侵 )을 받더 라도 미 지 상군은 

투입치 않는다 ② 「아시아」국가의 내환 

에 는 미 국이 개 입 하지 않 는 다 ③  미 국은 

근본적 으로 태 평 양국가임 을 강조한다 

④ 미 국 은 . r 아시아」에 무상경제원조를 

줄 이 고 「아시아」각국이 자립 경제를 딜: 

성하는데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등 4 가지로 요 약 할 수 있 다 .

「닉슨•독트린」이 보 여 주 는 「닉슨」외교 

의 기 본 은 「아시아」에 중점을 두었던 종  

래 의 「존 슨 」행 정부의 정 책 에 서 「유럽 _1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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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점을 옮 겨 「아시아」에서는 점진적 

으 로  손을 떼려는 것이다.

「닉 슨」대 통령 은 6S년 대 통령 선거 에 서 

도 이와같은 내용의 발언을 되풀이했고 

취임 후 월남에서의 명예로운 철군을 통 

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줄 。】 려 시 도했다.

물론 이 와같은 미 국의 외 교정 책전환은 

50년대의 미 • 소 양극화에 의한 냉전체 

제에서 60년 대 「아시아」， 「아프리카」지 

역 의 제3세 력 등장에 의 한 역 관계(力關 

係)의 다원화와 동서 화해 무드에 따 라협 

상의 시대로 들어온 시대적 변천의 소산 

이 라 고 '할  수 있 으 며 「닉슨」대통령도 취 

임 사 에 서 『대결의 시대에서 협상의 시대 

로 』라는 말로 상황의 변화斗 정책 변경을 

잘 성명 해 주 었 다 .

그러 나 미국이 해 외공약을 줄이 지 않 

을  수  없었던 배경에는 보다 심•각한 미 

국  내의 문제들이 있 다 .

첫째，경제적 인 문 제 다 . 미 국 은 2차대 

전 후부터 67년 말 까 지 「마살」계 획을 비 

롯하여 세계의 경제부홍■，저개발국원王를 

위해 1천 1백 5예달•러의 대외원조를 제 

공해 왔으며 월남을 비 롯 한 「인도차이 나」 

에 있어서의 전 비 (戰 費 )만 해 도  69년에 

23억달■러에 달했다.

게 다가 미 국의 국제수지가 해마다 적 

자 를  내기 시작하여 금의 유출이 계속되

어 j 달러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른 바 「달러위기」에 봉 착 했 다 .

또한 미 국은 국내 의 _ 재 정 수요가 역 사 

상 가장 많이 필요한 때 에 당면했다. 경 

기의 후퇴， 도시개발，주 택 ， 공해문제 

둥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원조와 군사비 

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 었 다 . 「닉슨」대 

통령은 기년 회계 연도에 국방비를 70년 

회계연도보다 58억■달러를 .삭감한 7백 

해억달러로 책정했다. 이러한 국방비 삭 

감 은 「닉슨」대통령 의 해외파견군의 전비 

가* 전적으로 이 국방비에 의존하기 때 문' 

에 해외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불가피하 

게 만들고 있 다 .

둘째，월남전의 악화이다. 월남전 에 

있어서 의 미군 전사자수는 66년 매주 96 

명이었던 것이 년 평 균  ' 1백 80명으로 

2배가 늘었■으며 68년에 2백 S0명으로 증 

가한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월남전이 실 

제로 격하된 11월 초에도 매주 2백 새명 

이 사망했으며 아년부터 현재까지의 미 

군사망자수는 4만 3천 9백 59명에 달 

한 다 . 이와같은' 전사자 숫자의 증가는 

당초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공산군의 공 

세 를 쉽 게 막을 수 있 을 것 이 리•는 예 상 

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베트콩 및 월맹군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을 뜻 한 다 .

세째，미국 국민들의 반 전 (反 戰 )사 상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 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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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이 해 가 ，직접 위 

협당하지 않는 한 외국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 다 . 특히 병역과[직접 관 

계가 깊 은 젊은층 및 학생들은 월남전 

반대를 부르짖고 대규모 반전데모를!: 벌 

였 다 . 해 년  10월 미 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 전 데 모 에 는  수 백만이 참가하였고 지 

난 5월 미 군 의 「캄 보 디 아 」진격 :후  벌어 

진 데모로 인해 대 학생 4명 이 죽 고 전 국  

대 학이 무기휴업 에 들어가는 둥 심 각한 

사태 를 빚 어냈다.

이와같이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 반발 

에 쫓긴 미국은 「닉 슨 •독 트 린 」에 의해 

철군을 감행하면서 월남전의 평화해결을 

일 충  강화했다.

< 월님- 미군철수 상 황 〉

69년 54만 3천 4백명으로 피크에 달했 

던 주월 미 군병 력은 이 후 4차례U 감축으 

로  지 난 10월 38만 4천명으로 I 6만명이 

감축됐고 예정된 목표연도인 71년k5월까 

지는 개만 4천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4 ； 

「닉 슨 」대 통령 은 지 난 5차 철군계 획 을 

발표하면서 71년 6월 이후 미군 철수는 

월맹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 바 

와  같이 월 남 전 이 ，계 속 되 는  한 15만 내 

지 20만명은 그 대로 남아있을 것이 예상 

되며 철군계획에 중 대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국 내의 여론, 월남전투능

탁，평화협상진전， 평정계획진전사항皆 

들 수 있 다 . 1 

이와같은 감축계획은 월남 및 「아시 

아 」에 국한된£문제’가 아니라，미 국은 이 

미 NATO를 지원키 위해 서독 둥 구라 

파지 역 에 파견한 30만명 의 미 군 중 내 년 

까지 10만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2만명을 내.년 6월까지, 그 리고 

태 국 • 「필리 핀 」에 서 상당한 숫자를 철수 

하고  72년:.「오끼나와」기 지 를  일본에 반 

均:키로 되어 있 다 .

지난 9월 말까지 극동지역의 미군병력 

수는 육군 40만 ,해 군  및 해병대 35만명， 

공 군  17만명 둥 모 두  92만명으로 35만 

6천명이 월남에 있 다 . 그 외에 한국에 

5만 5천여 명，태 국에 4만 2천명，일본에:

4만 9천 명 ，[ 필리 핀 J에 3만명 그리고 나머 

지 는 「오끼나와」，「광 」，제 7함대 둥에 배 

치되어 있으며 극동지역 미 군 병력 은 전 

미 병력 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 명예로운 철수를 위한 협 상 〉

월남전이 군사적으로 해결될 가망성이 

없고 미 국내ᄂ사정에 얽힌 미 외 교정책이 

해외 불개입이란 노선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월남분쟁의 해결방식은 정 

치적인 해결 즉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공산측은 이미 69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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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리 」에서 월남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평화회담을 벌여 왔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월남서 

의 명예로운 철수를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 이 었 다 .「닉슨」대통령은 지 

난 2월 대의회(對議會)보고서 가운더丨 『협 

상이 전쟁의 급속한 해결의 최선의 희 망 

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 또한 우리가 월남에서 어떤 기지나 

군사적 인 유대 도 구하지 않고 있으며 만 

약 월남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월남 

의 중립 이 든 통일이 든 동의 할 용의 가 있 

다』고  말하고 69년 4월 월남평화조건으 

로 제시 한 모든  비 월날군의 상호적 인 철 

수와 국제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위해 협 

상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월남평화협 

상에 대 한 미 국의 기 본적 인 태 도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동시 미 국 은 「닉 슨 •독 ▲ 린 」이 시 

사하는 바와 같이 월남의 안보에 있 어 

월남 스스로 책 임 을 질 수 있는 기 반조성 

을 위해 월남군의 강화ᅪ 월남화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하한 형태의 선거에 

대비키 위해 현 월남정부의 입장향상에 

노력했 다 . 지난 4월 31일 미 군의 「캄보 

디아」진 격 은 「닉슨•독트린」이 일 년 도 못

철 수 는 「닉슨•독 트 린 」의 단계적 실현과 

평화협상을 위한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미 국 은 「캄보 디 아 」진격을 월남에서의 

미 군철수를 위 한 측면 적 인 안전확보책 으 

로 이용했으며 또한 월 남 전 을 「인도차 

이 나」전쟁으로 확장함으로써 월남협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유도하려는 속셈 이었 

다 . 그 증 좌 로 .「닉 슨 」대 통령 은 「캄보디 

아 」작전을 끝마친 6월 30일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작전이 평화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미 군철수를 촉진시 켜주/는데 성공 

적이었다고 주 장 하 고 「인도차이나」전의 

협 상해결을 위 해 「과 리 」평화회 담의 수석 

대표를 노련한 외 교 관 인 「부르스」를 임 

명，협상노력 을 강화했고 지난 10월 다 

시 평화 5개항을 제시하고 인지(印支) 

전의 즉각휴전과 인지 3국의 현 분쟁을 

다루는 인지평화회의 둥을 요구함으로써 

「파리」평화회의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 

셨다 .

따라서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월 남 전 을 「인도차이나」사태 의 하나로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현 월 남 정 부 는 「과 리 」평화회담과 

미'국측 태 도에 못마땅하게 생 각하고 있 _ 

다 .

앞으로 미국은 평화협상의 진전을 하

되 어 중대한 위기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해 월남정부지도자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인상을 주었으나 곧 취해진 작전상황과 안 된 다 .「닉슨」은 대 의 회 보고서 에 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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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나의 과게는 월남정부에게 월남국민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또 한 「라오스」의 계 

속적인 중립을 보장할 타협적인 해결을 

결과할 수 있눅 참된 협상에 우리와 함 

께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말 

한 것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준 다 .

< 「닉 슨号  • 트린」의 장 래 〉

최근 중공의 영향력과 국제적인 위치 

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 다 . 금 년 들 어 「카 

나다」， 丨 태리」적 도 「기 니 」둥이 중공 

을 승인했고 앞으로 구 공 시 (歐 共 市 ) 및 

나토가맹국 그 리 고 「칠 레 」，「볼리비아」 

등 미 주국가들이 중공을 승인하고 국교 

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 공 의 「유엔 」 

가입 도 가까운 장래 에 실현될 것으로 전 

해졌다.

또한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 

본의 영향력 증대는 장 차 「아시아」지역 

의 세력관계를 종래의 미 •소 의  양극체 

제 에 미 • 소 • 중 공 • 일의 4각체제로 전 

환시킬 것이 예상된다.

「닉 슨 •독트린」은 이 미 이와같은 중공과 

일본의 늘어나는 역할을 전재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 미국은 지난  봄 대중공무역 

규제 완화와 언론인 여행자의 중공입국 

A  승인하는 조치 를 취했으며 지 난 1丄 월 

내 일 「필립 스 」 주 「유 엔 」 미 대 사 는 「유 

엔 J의 중국대표권 문 제 토 의 에 서 『중공이

동남「아시아J에 있어서익 미 외교정책

국제 사회 에 서 건설적 역할을 하 게되 는 

데 다른 나라 못지 •않게 관심을 가 지고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중공을 승인하거 

나 「유엔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 다 .

이 와같은 미 국의 움직 임 은 7억 5천만 

의 인구를 가지 고 있으며 '핵 적재 대륙간 

유도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 

렸으며 외 부 적 으 로 는 「아 시 아 丄 「아프리 

카」의 공산 및 좌경국가를 군사적 및 경 

세적으로 돕고 있는 중공의 영향력을 어 

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 한 표면 적 인 이 유 뒤 에 는 중공, 소 

분쟁을 이 용 하 여 「아시아」에 진들하는 

소련을 막기 위한 적중혼란책 이라는 의 

도가 도사리고 있다 .

소련은 인 도 斗 「파키스탄」 둥에 무기 

를 공급하고 있 으며 애년에 는 소련 해 군 

이 인도향구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소련 

함정 이 r말레 이 지 아」 영 해에 까지 진입 하 

기로 하는 한 편 「싱가돌」, 「인도네 시 아 」 

둥에 경세진출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과 

는 「시 베리 아 」개 발을 위 해 공동투자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군사적 잡출과 중공의 견 제 를 위 해  

소련은 자유국가를 포함한 새 로 운 「아시 

아 」집단안보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구상은 69년 7월 「브레 즈네 프」소 련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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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제1서기 에 의 해 당 대회 연설에 서 밝 

혀 졌 으 며 「필리핀」，「인도네시아」 둥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중 공 은 「동남아시 아」족 히 「인도 

차 이 나 」 3국 라 오 스 •캄 보 디 아 •월 남  

의 공산주의자 소위 인민해방전선의 공 

산활동을 적극지원하여 이 지역의 공산 

주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있 다 . 또한 지 

난 4월 7일 중공수상 주 ^은래가 북괴를 

방문하는 둥 적극외교를 벌임으로써 공 

산국가들의 친중공노선을 굳게 했다.

앞 으 로 「아시 아」에 대 한 미 국의 역 할 

을 줄 이 려 는 「닉슨•독트린」에 변경이 없 

는 한 중공과 소련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 

아질 가능성이 많다.

작년 U 월 「사 또 」 일본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 일 양국 지 도자들은 미 

국이 빠진 후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 

행，「아시아」 방위체제 를 주도할 것에 

합의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은 

「인도차이 나」전쟁 이 끝난 후 「아시 아」특 

히 월남봉구를. 떠 맡아 미 국의 부담을 줄

X X

시 는  반면 군사적인 진출의 7卞망성도 

크다.

결국 금후 「아시 아」지 역 에 있 어서의 

「닉슨•독트린」의 적용은 월남전을 비롯 

한 「아시아」의 비미국화와 일본의 대행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 

기 위해 작년 6월 「닉슨」대 통 령 은 「필리 

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파키 

스 탄 」등 5개국을 순방하고 지난 여름 

「애 그뉴」부통령 이 한국을 비 롯한 자유중 

국，태국，；월남을 방 문 하 면 서 「닉슨•득트 

린」실천과 미 군철수를 우려하고 있는 국 

가 들을 설득시 키 려 는 노력 을 강화했다 .

여태까지 미국의 개입으로 이해를 가 

지고 있었던 국가들에게는 미국의 후퇴 

가 중대한 위협 이 됨을 잘 알고 있는 미 

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대「아시아」방위공 

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장 

비현대 화 둥  군사원조를 약속하고 있 다 .

그 러 나 「아시아」국가로서는 이 지역에 

서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처해야 할 

독자적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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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공문제의 새물결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고립을 가져왔 

던 문화 대 혁 명(6? 〜 G9)시절 이래 침 묵해 

오던 중공은 70년에 들어서면서 소위 패 

기에 찬 외교활동을 벌 려 「카나다」(10월 

13일 ) 와 「이탈리아」(11월 6일)로 부터 

승인을 받는 수확을 올렷다.

_ 이 로써 중공을 슨인한 나라 수는 모두 

50여개 국이 되 었 다 ..

중공은 문력 (文革)기 간 중 47명 의 해 

외 주재 대사들 가운데 1명만 남 기 고 모  

두. 본국으로 소환했다가 69년 제 9차 전 

국대표대회 이후 2S명의 대사들을 임지 

로 귀임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수정주 

의」룰 이 른바 무력 으로 타도해 야 한다는 

종래 의 무력 강경입변도의 외교노선에서 

우호관계 유지와 경제원조 등의 상당히 

누그러진 유연외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크게 눈에 된다는 관측들이다.

조반외교 (造 反 外 交 = 소련식 수정주의 외

교노선 을 혹독히 비 난한 모 택 동 ， 임 표 

의 강경외교노선)가 수 정 주 의 ，타도를 내 

세우고 있지만，많은 경우에 있어 중공 

은 실 리 적  인 목적에서 r 이 데 올로기」를 

넘어 수정주의 국가들과 외교를 맺기 

시 작했다.

그동안 중공은 「앙드레 • 베 땅꾸르」 

「프랑스」계 획지 역 개발장관을 융숭히 맞 

아 들였으며，「탄자니아」，「잠비 아 」，「루 

口}•니아」，「수단」그 리 고 「브라자빌」，「콩 

고 」의 각료급 대루들을 영접했다.

특 히 「탄자니아」와 「잠비 아 」 두 나라 

와 는 「잠비아」수도를 깃 점 으 로 「탄자니 

아 」를 거쳐 해안에 이르는 전장 1천 6백 

Km , 4억「달러」어 치 의 . 철도건설을 위 한 

협정을 맺었다.

또 「수단」과는 두역협정을 맺었다. 이 

러한 일련 의 유 연 외 교 공 세 는 「유엔 j가입 

에의 거보를 꿈꾸는데 있다.

「카나다」의 중공 승인 방식 이 란 새 로운 

승인형 태를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 다._

이 방식 은 분달국가의 어 느 쪽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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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다른 쪽의 지 위 룰 묵시 적 (默示 

6잇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 

이 틀림 없으며，앞으로 중공 승인 및 분 

단국가의 승인에 많이 원 용(拨 用)될 것 

.으로 내다 보인다.

지금까지 중공을 승인한 55개 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으며， 자유중국정 

부 와 는  어떠 한 관계 를 유지했는가를 살 

펴보면 대개 6가지로 나타나 있다.

중공은 1949년 10월 1일 정권수립 이 

래 외 국과의 외 교관계 수립 에 대 한 기 본 • 

태도로 자유중국과의 관계단절을 명시적 

인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 나 일부 서 방국가는 자유중국과 

단교하지 않고도 승인，수교를 했는데 

그  갖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중공 성립 직후 무조건 승인==소련 

■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취한 형 

태 . eo년 전후 잇따라 독립 한 좌 경 「아프 

리 카 」의 「브라자빌」，「콩 고 」，「기니아丄  

f 탄자니아」등이 이 방식대로 수교했다. 

(그러 나，「유고 j는 19i 9년 중공정권성 립 

후 분  승인을 통고했지만，중공이 이에 

회 답을 보내지 않아 국교관계 는 55년 까 

지 실현되지 못 했 었 다 .)

⑤ 자유중국 단교 후 승인= 「스웨스丄  

r 놀웨이」，「덴마아크 j , 「스위스」가 취 

한 것 ..

③ 자유중국과 외교관계 를 가졌던 나

라가 이미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중 

공과 외교관계 수립 의 희 망을 밝혔을 때 

중공이 이를 받아들인 형식 ( 「파키스탄 J， 

「실 론 」)과  중공이 상대방 국가의 대만 단 

교를, 인 정하고 외 교관계 수립 협 상이 개 

시에 동의한' 형 식 (「네덜란드」)도 있- 

었다.

④  r 프랑스」방식 =丨  프랑스」가 중공을 

승인할 때 대만관계 를 ■그•대 로 두든 있었 

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며，서 방즉으로 

선 가장 유리한 것. f 프랑스」중공 공 동  

성명에는 대만정부의 지위나 영토권 주 

장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D 영 국방식 = 「프랑스」방식과 비 슷하 

나 차이 점 은 「프랑스」가 자유중국에 의 해 • 

단교됐음에 견주어 앙국은 지금도 대만 

께 영 사관을 두고 있다는 승인 후 의 、사 

실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⑥ 「카나다」방식 = 「카나다」는 중공을 

승_인하면서，중 공 의 『대만에 대한 주권』 

에 대 해 『단지 유의한다』고 성명하여 완 

전히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태 도를 취하여 새로운 중공승인 방식을 

남겼고，곧 이 어 「이탈리아」가 이 방식 

을 본 받 았 다 .

중공외교는 이제 미 • 소 (美 蘇 ) 양국화 

체제에 도 전 ，보다 강한 국제적 발언권 

을 가지는 정치적 대국이 되고자 하는 

발돋움으로 해석될 수 있음과 아울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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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미 • 소에 접근, 평화공존을 찾고자 

하는 것은 미 • 소 협조에 고립된 처지에 

서 빠져 나오려는 것이고 또한 미 • 소를 

서로 견제시켜 자신의 국제 이 지 위 를 확  

보하려 는 속셈 인 것으로 지적된다금

2. 중공과 일본의 접근

중공과 일본은 아직 외교관계가 수립 

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일본의 .이른바 

정경분리(政經分離)정책에 따라 1950년 

초 부터 광범위한 통상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접촉은 20여년 간이나 계속되어 

오고  있는 터 이다.

이 절음발이식 중 공 • 일본관계 를 정 상  

화 시키려는 움직임 이 중공 쪽에서 더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도 

이에 맞장구를 치는 세력이 점차 늘 고  

있어 앞으로 극동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훈고 올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十「연의교로 세계 각처에 그의 촉각을 

펼쳐 오고 있는 중공은 70년 丄 0월 26일 

주 은 래 (周 恩 來 )를  통 해 『중공과 일본아 

수교(修交)하면 중 공은 일본과 불가침조 

약을 체결 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나 

타냈다.

주 (周 )는  중공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 

사절단에게 이같이 제의했다고 보도 

됐다.

이 어 일 본 여 당인 자민 당( 自 民黨〕안 의

온건파 의원들은 일본과 중공과의 관채 

를 개선，결국에 가서는 서로의 외교관: 

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 였 다 . 이같은 움직임은 이들이 회 의를 

열 고 「일 • 중공 국교회봉 축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새로 이뤄잘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의 이러한 중공과+ 

일본의 접근시도는 많은 관심을 모 으 고  

있다.

중공과 일본은 서로의 접근이 불가파 

함을-전제로 상대방의 진심을 타진 하 는  

「제스쳐 J를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중공의 일본에 대한 일련의 외교공세* 

는 일본에 대한 새 로운 양상을 띄우면서i 

이 른 바 「경제 대 국_丨 으로 자라 언제든지,

「군사 대 국_丨 으로 바필 수 있 는  잠재 역 랑" 

을 가지게 된 일본에 대해 • 과거의 피罐 

의식 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일종의 공 포  

심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皆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것은 어 디 까지 일본의 힘皆  

너 무  크게 평가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해도, 중공이 노리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등의 「제스쳐」는  

또 한 「아시 아 」에서 의 미국에 대 신한 일본 

의 나타남에 관심 을; 쏟고 앞으로의 야 

국, 일본관계에 왜기 를 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구석도 남기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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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과 일본의 접근공작은 어떠 한 형 

태로든지 간에 우리 한반도 안보에 연결 

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

중공은 70년 11월 일  이른바 평화공 

존 5개 원칙 에 따라 어 느 나라와도 기꺼 

이 외교관계 설치협상을 갖겠다는 중공 

정권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어 쨌든, 중공과 일본의 접근시도는 양 

성화 될 조징이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 

다.

1962년 말 중공과 일본은 그 때 까지 행 

해오던 통상거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 

로 통상거래 를 맺 었 는 데 ，이른바 각서무 

역이 그 것이다.

이 각서 무역은 결국에 가선 중공과 일 

본이 공식적으로 경제 정치관계를 수립 

하는 한 방법이라고 규정되었다.

이 각서무역의 의의는 이 각서무역협 

정 체 결 이 전의 통상거 래 는 모 두  개 인기 

업에 의한 사적 인 접촉이었던 것이 정부 

의 공식 뒷받침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그 현저한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 태도 변화에 대해 세 

계는 돈벌이를 위해선 국가 신의마저 저 

버릴 수 있 는 「이커노익 •에니덜」(경제香 

물 )이 라 고  일본을 비 난했다.

경제접촉 만으로 중공 일본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통상거래 

는 계속하면서도, 중공은 일본을 정치적 

으 로  혹독하게 미워해 왔다.

I 9e7년 「사또」일본 수상이 자유 중 국  

과 「워싱톤」을 방문 했을 때 중공의 알 

본 비 난은 절정에 달했다.

일본이 방위산업을 늘 이 고 ，자 위 대 를  

마구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중 공  

은 옛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라고 맹 열히 공격했다.

중공과 일본은 마치 고양이와 개 사야 

같지만， 서로가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무역거래를 해 오면서_ 점촉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서로가 국교를 수립하려고 때 

쓸 것이다. 、 1

「닉슨」집권 이래 이 른 바 「닉 슨 •독 트  

린」에 따라 미 국 은 「아 시 아 」에서의 개입+ 

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틈을 탄 중공과 일본의 상호접근 

움직임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마 

국 개입은 적어질 수록 중:공과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상 대 적 으 로  

커질 가능성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공은 이미 핵두기' 

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또한 방 

위 력 강화를 앞세운 군비 확충에 열을 务  

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자  

주국방을 확립하면서，중 공 • 일본의 점 

근을 철저히 경계해야 함이 절대로 필 요

—  149 —



- 學제익 중공과 극동정세 •

하다.

3. 중공과 북괴의 재 밀착

중 •소  이념분쟁에서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에 공명，중공과 소원한 관계에 있 

■던 북괴는 7〇 년에 들어 중공과 다시 가 

•까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년 부터 악화되기 시작，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 이래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친근해지고 있다고 7〇 년 3월 5일 「뉴욕. 

타 임 즈 」가 보도했다.

이들에게 우의의 정신을 불어 넣은 요 

‘51•은 일본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 인 적 대 

의식과 자꾸 늘어나는 일본 군사력에 대 

한 그들의 우려라고 둘이 됐다.

' 70년 4월 5일 중공의 주 은래는 북괴 

'방문，소위 유대 강화를 강조했다.

그등안 중공 * 북피관계는 문혁 이전의 

'•중 • 소 이 념 논쟁과 관련 ，중공의 소련에 

때 한 비 난으로 벌 어 지 게 되 었 고 ，문혁 중 

세 는  홍위병들에 의한 김 일성에 대한 

*인신공격을 실은 대자보(大字報)까지 둥 

장한 것으로 전해 졌 었 다 .

이 악화된 관계 를 청 산한 것은 미국이 

f  아시 아 j에 서 손을 메 기 시 작하면 서 i 이 

예까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일본에 넘겨질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에 

서 ，한국동란 중에 맺 어진 중 공  • 북피혈 

맹관계가 다시 부활됐기 때문이라는 해

석이 일반적이다.

중공과 북괴 의 재 밀착은 한반도 긴장 

에. 더욱 위험스런 요인이 될 것이다.

북괴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 

했을 때，중공은 북괴를 여러가지로 도 

왔고，마침내는 패주한 북괴를 구하기 

위해 그의 병력을 파견하였었'다.

전통적 으로 결속해 온 이 들 중공 • 북 

괴 관계 의 공고화는 일본 군사력팽창과 

더불어 극동정세 의 매놓을 수 없는 핵 심 

이 되어 가 고  있 다 . f

소련은 수정주의를 채택，공존시대의 

협상으로 기 울어 져, 2차전 때 의 적 국이 

었던 r 서도이 취 」와도 불가침조약을 맺는 

등 동서화해 의 분위기 를 조성하는 반면 

에，중공은 여전히 무력혁명을 통한 공 

산 적화를 부르짖고 있는 실 정 이 다 .

북괴가 이러한 중공과 다시 밀접한 단 

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음미되어야 겠다.

복 괴가 중공의 후원을 입어，「아시아」 

군사력 의 중추로 다시 얼굴을 내미는 일 

본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무력 

침략조성을 다시 보일 때，극동은 불안 

의 와중으로 휩싸일 것이며，한반도에서 

의 '위 기 가 v 폭발점을 향해 줄달음질 칠 

것이다.

어쨌든，중공 • 북괴의 재 밀착 현상은 

평화공존시대에 커다란' 불안이며，아무 

래도 반갑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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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소 우今경 정의 현황 와
t

«
% •빼

심 승 택

(한 국 일 보  과학부)

인간이 광활한 우주에 정식 도전, 

무인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워 올 

린지도 어언 13년이 되었다.

I 957년 1월 4일 인류 최초의 무인 

인 공 위 성 「스프트니크 J 1호가 소련에 

의 해 쏘아 올려 진 후 그동안 불꽃 튀 

기 듯 치열했던 미소의 우주탐험 경쟁 

도 1969년 7월 16일 발사한 미 국의 

「아볼로 J11 호가 사상 최초로 신비의 

달을 탐험하고 돌아 오는  극적인 성공 

을 거두자 이제’ 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감마저 없지 않다.

돈을 물쓰듯 우주개발분야에 투자하 

던 미국이 소련에 앞서서 인간의 달.탐 

험에 성공한 후 이제 그 이상 직접적 

으로 인류에게 어면 이득을 가져다 주 

지 않는 우 주 공 간 에 「달러」를 날려 보 

낼 수 없다는 여론과 월남전쟁 흑 

백 인종문제，공해문제 둥으로 해서 

우주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제하는가 

하면 관심을 기 울이 지 않게 되 었고 소 

련은 소 련 대 로 달  탐험의 영광을 미국 

에 매앗기 고  허 탈감에 빠져 있 는 것

같이 화려한 우주 비행이 잠잠하여 졌 

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꿈을 안겨다 

주었고 또 자신을 불러 일으켰던 미 • 

소의 우주탐험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척되어 갈 것인가. ,

최근 우주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L적 

어진 것만은사실 이 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무인인공위 

성 「스프트니크」1호가 세계 최초로 

지구궤도에 올려 놓아지자 당시 사람 

들은 사람이 만든 달이 지구 주위 를 

빙 글빙 글 돌고 있 다는 생 각에 현기 증 

을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열광했다- 

이와같은 우 주 의 . 현기증과 열광은 

1969 7월 16일 미국이 발사한 3인승 

유 인 우 주 선 「아돌로」11호가 달을 탐험 

하고 돌아오는 극적 인 우주 모험 에 

「피크」를 이루었다.

『이 것은 한 인간에 있어서는 작은 

한 발자욱이지만 인류를 위해선 거대 

한 발자욱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달 

에서 남긴 최초의 달 사 람 「닐 • 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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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 트 롱 」 이후 1969년 11월 내일 제 2번 

I 주 자 「아돌로」내 호 가  달을 탐 방하고 

I 돌아 오 자  달 탐험 은 별로즈대단한 것 

]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우주로 

i 부터의 인간의 관심이 둔갑해 진 것이 

I 다0 .

i ■그러 든 것 이 지 난 4월 12일 달호 향 

j 해 발사된 .「아돌로」13호가 우주공간 

I그에 서 불의 의 대 사고를맞게 되자 홀어 

j 졌던 인류의 관심을 잠시 나마 우주의 

j 「아폴로」13호로 불러 들였으나 아폴 

i 로 J13호가 아슬아슬한 여 러 죽음의 고  

i 비 를 넘어 지구로 무사히 귀 환하게 되 

ᅮ 자 미국의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인 것 

j 이 되었다.

j 3인승 유 인 우 주 선 「아 를로」호를 발

j 사 ， 달을 탐방하고 돌아오는데 드는 

i 든은 두려 3억 5천 만 「달러」(약  1천 5 

j  억원 ).

] 이와같이 많은 돈을 우주 공간에 뿌

I 려, 실제로 얻어 갖고 오는 것이 무엇 

1 이 냐는 것 이 다.

i 그것도 귀중한 생명의 위험을 무롭 

I 쓰고 말이다.

j 한 둠 변 달을 s i간이 직접 탐험했 

1 으면 되었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I 는 것이다. 그 이상의 I 것은 무인。vL공 

i 위성을 갖고도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미국은，월님•전쟁을 위해 많 I 

은 전비 를 지출해야 했 고  흑백인종문 j 

제와 심각해져만 가는 공해문제，사회 I 

복지사업 등을 위한 자루을 마련하기 j 

에 바빠야 했다. j

이와같은 미국 내외적인 여러 문제 i 

로 해서 미국의 우주개발분야 예산은 I 

계속 대폭 삭감되어만 갔다.

1965년 미 항공우주국(NASA ) 예산 j 

이 52억「달러」에 달하던 것 이 19기년 j

분은 33억「달러」로 급격히 떨어져 나 I 

갔다. \'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해서 NA  i 

SA는 웅 대 한  우주개발 계획을 대폭 |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었다 J  

「아晉로」11호에서 20호까지 10개의 | 

달 탐험 우주선을 띄워 올릴 예 정 이 었 던 j 

NASA는 이 미 1개 를 취 소 했 는 가  하면 j 

경 우에 따라서 는 앞으로 3。 를 더 ' 취 丨 

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I 

실정이다. ’ I

미 '국 은 「아 폴 로 J14호까지는 인간이 j 

달에 머 무르는 시 간을 조금씩 늘려 11 丨 

호와 12호가 행한 것과 같이 달표면 j 

「샘들」을 채취하고 딜:표면을 관찰하며 i 

월진계，자력계， 방사능 측정기의 기 j 

기 를 달에 실치，달 자료를수집하는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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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한다-.

I 5호부터는 달표면에서 굴릴 수 있 

는 차량을 갖고 가서 16킬로미 터 범 위 

를 자유로 돌아 다니 역 달을 보다 자 

세히 조사하게 된다 .

미국은 또한 1972년부터 「포스트 

• 아플로」(아돌로 이후)계 획에 의해 

지구궤도에 12 〜 20명이 30일 이상 장 

시 간 머 물 수 있 는 우주정 차장을 만들 

고 19S0년대 엔 이 를 발판으로 화성 에 

인간을 보내려는 계획을 마련한바 있 

다.

이와함께 미국은 1972년부터는 목성 

을 탐정하기 위해 무인 인공위성을 발 

사할 계획을 다고 있었다.

그리 고 「포스트 • 아 폴로」계 획과 함 

께 달엔 지구인의 기지가 건설될 것이 

전망되었다.

달 기 지는 1970년대 15〜 30일간 달에 

머 물며 전체 를 관측할 소규모의 천문 

대 가 설치된다.

19S0 년대엔 지구에서 보급물자의 지 

원을 받아 달에 인간이 나무를 수 있 

는 반영구 시설■이 건설된다.

1990년대에는 달에서 인간이 살아가 

는데 필요한 물 ，' 산소 둥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소규모 영구시설이 갖추어

간이 달에 영주할 수 있는 「호텔」이 

들어 서 고 ， 달 관광이 수지 를 놋추게 될 

것이란 것이 미국의 의욕찬 우주계획 

을 놓고 I우주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달 개척 전망이었다. 이들의 설명을 빌 

면 인간이 들어실 위치는 달의 북극과 

남극이 될 것이라는 것.

197〇 년대에 달에 이미 건설되기 시 

작할 달 기 지 는 먼 저 천체 를 관측할 

천문대와 지구의 태풍과 한발, 그날 

그날의 일기 를 정확히 장기 예보해 줄 

관상 대 를 비 롯하여 특수금속 처 리 를 

위 한 '연 구 소 ，생활의 조건을 밝혀낼 

생물학 및 의학연구소가 들어서게 된 

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소엔 30일 정도 머물며 우 

주와 지구를 관측하고 과학적 인 실험 

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달 기 지 의 규 모 가 ’점 점 확장, 

인간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구로부터 지원받，게 될 우주기지가 

19S0년대에 건설될 우주기 지다.

1야0년대엔 인간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물과 산소 둡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이들 

공장은 규모가 차차' 커 져 서 기 2천년 . 

경 엔 「클로델라」같은 식 물 을 길 러  내서

◊  미 • 소 우주경쟁익 현황 ◊ ……

지고 이렇게 해서 서기 2천년 경엔 인 땅을 만들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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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서 얻어내게 될 것이다.

서 기 2천년，21세 기 에 들어 서 면 이 

렇게 해서 달은 지금 지구의 남극과 

북극지 방에 나가 활동하는 과학자 7백 

여명을 뛰어 넘는 약 1천 여명이 활 

약하게 될 것이‘ 고  미 국 「마살」 유 

인 우 주 선 「센 터」소 장 인 「폰 • 브라운」 

박사는 전망했다.

그것이 미 국의 우주개발분야예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이와같은 화려한 

꿈은 모 두  현실적으로 깨 진 것 같다. 

현재 NASA는 한때 42만명까지 고용 

하고 있던 직원을 14만 5천명선으로 

줄였는가 하면 NASA와 계약을 맺고 

있던 많은 하청업체들이 일거리가 없 

어진 NASA에 그 대 로 I늘•어붙어 있을 

수가 없어 전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이론학자들이 해직되어 직장을 

잃는 사태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I

우주선을 정확한 길로 안내해 줄 고 

급기술자들로 1백 75명 으로부터 1백 

처명의 최저선으로 감원되었다.

그•런가 하면 금년 10월로 예정되었 

던 「아폴로」I 4호의 발사를 일단 12월 

로 연기 했다가 다시 생기년 1월 말로 

연기해 버렸다.

「아 폴로」I 4호 발사의 연기 에 는 물 론  

그렬 만한 이유가 있다.

◊  미 • 소 우주경쟁익 현황 ◊  ........

미국의 유인우주 계획은 사고의 원 

인이 밝혀지고•이 에 대한 대책 이 서지 

않는한 다음의 유인우주선 발사는 있 

을 수 없다는 것이 ’NASA의 기본원 

칙으로 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장을 일 으 킨 「아돌로」13호 

가 우주선 제작상의 결함으로 해서 일 

어났기 때문에 자연 우주선의 개 조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러면 상당한 시간 

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 다. 1 

유인우주선 분야에서 미국이 이와같 

은 어 려 움을 안고 있는가 하면 동시 에 

이 미 발표했던 대 우주순방계 획 을 포함 

한 태양계 혹성탐험에 있어서도 상당 

한 계획의 취소 및 연기가 예상되고 

있다.

미 국 은 「애 그뉴」 부통령 을 비 롯한 

소위 원회의 권고에 따라 1%9년 말 미 

「닉슨」대통령은 유인우주비행 계속 

우주정거장건설，화성의 유인비행 대 

신 무 인 인 공 위 성 을  통한 정할 계속 

등의 의욕에 찬 우주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i

이 에 따르면 미 국 은 「아 돌로」19호까 

지 달 탐험을 계속한 뒤 오972년 「아폴 

로 」응용계 획 으로 실험적인 우주정 거 

장을 발사하고 1975년에는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우주정거장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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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다. 이와 함께 지 상과 우주정 거 장 

을 연결하는 우주「버 스」(스매 이 스 샤 

틀 」를 개발하고 1976년에 시 험 발사한 

다.

미국은 화성정복이 12년의 오랜 기 

간과 6백 40억 달러 의 예 산，수 십 만명 

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平렷 

한 목표를 내 세 우지 못했으나 그 대신 

무인 인공위성을 통해서 태,양계 혹성 

의 탐험을 계속 할 것을 다짐했었다.

=L 결!과 I 975년 화성에 연착륙하는 

「바이 킹」인공위 성 2개 를 발사한다 (당  

초는 1972년 계획丄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한 개의 무 

인 인공위 성을 이용 목성 • 토성 • 천왕 

성 • 해왕성 • 명왕성 둥 다섯 개의 태 

양에 혹성을 관측하는 대 우주순방계획 

(그랜드 두어)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한편 딜: 정 斧 경'쟁에서 미 국에 패배 

한 소련은 그동안 네 개의 유인「소유 

즈 」우주선과 잇 따 른 「코스모스」무인 

인공위성 발사로 우주정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69년 10월 11일 「소유즈」6호에 이 

어 12일에 7호 13일에는 8호를 발사하 

2 여 세 유인우주선이 서로 접근， 초보

••… ◊ a 丨 • 소 우주경쟁익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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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마 우주정거장 건설물 시도했 I
' !

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최초로 우 

주 공간에서 실시한 우주용접의 실현 

이다.

금년에 접 어들어 소련은 6월 2일 2 

인 승 유 인 우 주 선 「소유즈」9호를 발사 

하여 약 18일간에 걸친 세 계 최 장시 간 

의 우주비 행 기록을 세웠다.

이 전까지 의 장기비 행 기 록은 1에5 

년_ 12월에 발사된 미 국 의 「제 미 니」7 

호에 의한 약 I 4일간이었다.

이와 함께 소련은 계 속적 으로 다목 

적 무.인 인 공 위 성 「코스모스」를 쏘아 

올렸다.

소련은 미 국이 소련에 앞서 유인 달 

탐험올 이룩하자 유인 달 탐험은 지나 

친 모험 이며 따라서 소련은 달 탐험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外같은 선언은 무인 인공위 성을 통 

해 태양계 혹성 탐험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도 했다.

모 든  우주탐험 계획이 그렇듯 소련 

이 과양계 혹성 탐험 을 비 롯한 그밖의 

어떤 우주계획이 모 두  비 밀의 장막에 

둘러싸여 어떠한 속셈을 하고 있는 지 

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 국어) 앞질 

러 무인 인공위(성 의 금성 연 착 륙 을 했  

둣이 그밖의 혹성에.서도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 겠다.

이와같은 소련의 야심 은 최근에 나 

타난 미 •소의 인공위성 발 사 수 를 비 교  

검토하면 쉽 게 들어 날 수 있겠다.

「아돌로」11호의 인간 달 착륙을 정점 

으로 =L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미 국과는 대조적으호 소련의 최 근의 

우주선 발사 수는 대단히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에서는 1950 

년대 후반의 쓰라린 기억들, 다시 말 

해 서 「미 사일」의 r 캡」이나 선수를 친 

인공위:성발사로 해서 「스프.트니크 」외 

교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할 정도의 

국제 정치면 에서 겪었 던 갖 가지 :불행 

이 다시 닥쳐 올 가능성이 있다고들 걱 

정할 정도다.

이와같은 예측을 낳게 한 것 은 1966 

년부터 1969x4  사이 에 미 소가 발사—한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의 총 숫자를 비 

교하고 二L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엿 

볼 수 있겠다.

미국의 r제 미니」계획이 한 창 이 던 19 

66년 미국은 74개의 우주선을 띄워 올 

렸으나 소련은 불 과  M 개 밖에 미치지 

못했다.

미 국은 소련을 거의 배에 가깝게 앞

◊  a丨 • 소 우주 경쟁익 현황 ◊ ........

지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야년에 들어서면서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해 미국은 62개， 소련은 66개로 

소련 이 1958년 이태 처음 우주선 발사 

숫자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1968년 미국의 우주예산이 삭감되면서 

미 국은 그해에 50개， 소련은 74개로 

폭이 심해졌다.

이와같은 경향은 1969년에 더욱 심해 

져 미국 41개，소련 70개로 더 큰 차 

를 나타낸 것 이 다.

지난 4년동안 미 국은 총 2백 54개， 

소련은 2백 17개를 띄워 올려 그 차 

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숫자 보다도 앞에서 지적 

했듯이 그ᅳ 경향이다. ,

NASA^- 1966^ 3bH， 1967^d 2왜  

1如8년 22개，1969년 24개로 발사 수 

가 각각 줄어들고 군사 위 성 마저 I% 6 

년 35개 가 발사된 후 계 속 줄어들고 있 

는 실정이다.

미국방성 방우I 연구 책 임 자 「존포스 

터」씨는 상원우주항공분과 위 원회 에 서 

소련은 미 국을 앞지르기 에 혈안이 되 

어 있고 가능한 분야에는 최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의 우주 

계 획 은 광범 위 하며 특히 군사위 성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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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배가 넘게 발사되고 있다. 

작년에 심한 곤경에 처했던 소련은 이 

문제를 극복했으며 느들의 노력 이 줄 

어들 징조는 조금도 없다고 증언，미 

국의 우주계획에 깊은 우려 를 표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련은 사실상 그들이 쏘 

아올린 인공위성 숫자에 해당할 만큼 

커다란 업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러나 소련은 지구 ，도룰 선회하 

는 우주선 분야 에선 미 국을 될 싼 앞지 

르고 있음이 분명함을 미루어 생각할 

때 「스 프 트니크」1호와 같은 성 과 를 또  

한번 꿈꾸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생 각을 고쳐 잡아 또 한 번의 미 •소 우 

주개 발경 쟁 이 벌 어 지 게 되 겠 지 만 실 제 

로 미 국은 우주개발의 예산 삭감이 잠 

정조치 이 지 계 속적 으로 . 우주개 발분야 

의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게 될 것이 

다.

그것은 인공위 성을 이 용한 기 술응용 

우!■성， 다시 말해서 통신위성 같은계획 

은 실제 적 으로 커 다란 이 익 을 지 상에 

떨어뜨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 S월 미 국을 비 롯 영 국 • 프랑

스 • 카 나 다 • 서 독 • 일 본 등 I 9 개국 대胃 

표가 한 자리에 모여 통신위,성 이용에 I1 

관한 국제 간의 협약을 체결， 탄생한 유 

국제상업통신위성기 구 (압 텔 세 트 =1以 [ 

TELSET) 는 I % 8년 7월 현재의 결 율 

산•을: 보면 연합투자액은 1억 3백만 ! 

「달러」에 이르렀고 위 원 국 들 은 이 익 금  

에서 3천: 3백 만 「달러」씩의 이익 분배 

를 받았다. I

미국을 대표하는 통 신 위 성 회 사 「콤 유 

새트」의 전망에 따르면 우주통신위성 『 

은 당분간 연간 약 50「퍼 씬트」씩 의 이 丨‘ 

익 증가를 보게 될 것으로 낙관하고 I: 

있다.

이와같은.인공통신위성 이용의 성과 ᅮ 

에 따라 미 • 소는 자연 응용기 술위 성 ;r 

개발에 새로운 관심을 보여 보다 성능 i. 

이 우수한 .것을 개발하기에 힘을 기울 I 

이고 있다- I

응용기 술위성은 통신위 성 말고도 현 i 

재 기상위성，항해위성，천문위성 둥이 i 

활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 

통해서 지구의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丨: 

지 구자원개 발위 성 (ERTS)을 실용화할 i ' 

예 정 이 다.

미 항공우주국은 금년 안으로 지 구자 j 

원개발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 놓을 1 

계 획을 짜고 있는데 이 지•〒 .자원개 발 I

……… ◊  미 • 소 우주경쟁익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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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 성은 3대 의 「컬러 TV카매라」，1대 의

j 적외 선 분광주사장치 와 「컴 퓨터」를 갖 

i ' 고 올라 바다斗 육지 의 석 유 를 포 함 하  

V 는 각종 광물자원， 바다의 고기 떼의 

i 종류와 양 및 이동상태 농작물의 작황 

；； 은 물론 공해원을 포착 수록했다가 지 

] 구국 상공을 통과할 때 정보를 정확하 

j 게 알려 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구 자원개발위 성은 이 밖에 교통량 

] 의 측 정 ，1반티미 터 정도의 오 차 를 갖  

j 는 정밀한 지도작성, 하천 호수의 흐르 

I 는 양 측정，지하수의 매장지대 발견，

I 자연재해정보 등 광범위하게 이용할 

； 예정이다.

j 미 국이 195S년 1월 31일 「익스프로 

] 러 」1호 인공위 성 을 지 구궤 도에 올려 놓 

] 은 이후 12년 S개월 동안 통.신 • 기 상 

] 둥 실용위 성 계 획 을 성 공시 켜ᄉ 왔지 만 

] 지 구 자 원 개 발 위 성  만 큼 .이 용 가 치 가  

i 크고 실용적인 것도 없다.

I 지 구 자면개 발위 성 은 현재 TRW회 사

] 및 「재 너 릴」전기 회 사에 의 해 2개 가 개 

1 발되고 있 는데 소요될 경 비 는 약 1억 〜

] 2억 「달러」로 보 교  있다. 

i . 그러나 지도측정 한 가지 만으로도 

I 연간 약 1억 5천 만 「달러」가 절약되는 

I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 

I 다.

……O  미 • 소 우주경쟁의 현황 〇  … …-

미 항 공 우 주 국 의 「폰 * 브 라운」박사는 

지 '〒  자원개발위 성을 잘만 이 용하게 되 

면 연간 약8백 30억丨 「달러」의 엄청난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바야흐로 우주에 쏟은 막대한 . 早자 

가 열매를 맺기 시작，지상으로 그 이 

익을 떨어뜨려 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이와같은 실용위 성 말고도 미 

소는 상대 방의 전력을 탐지해 내기 위' 

한 군사위 성을 오래 전부터 계 속 쏘아 

올려왔다. •

앞으로도 계속 쏘아 올려 질 군사위 

성 은 보다 정 밀 하과 임 무가 방 대 해 질 

것이다.

미 사일기 지 의 탐험 은 물론 군사이 동  

모 든  통신의 수 록 을  비 롯해 서 종국엔 

인공위성을 통해 적 의 「미사일」을 격 

추하고‘ 또 「미 사 일 」을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물론 우주개발을 군사적 인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국제협 약이 되 

어 있지만 우주개발자체나 군사적인 

면 과  밀1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만큼 

이와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만은 생 

각할 수  없는 일이다.

소 련 이 대형 우주정 차장을 지 斤 궤 도 

에 설치하려는 움직임 도 다분히 군사 

적 인 면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서방 

의 우주 및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긴 하나 앞으로의 미 •소 

우주개발경 쟁 은 당분간 놀랄만한 진전 

은 单 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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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의 「아시 아」필 순계 획

—  • 해 롤 란  논 문 을  중심 으 로  • 一

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미국처럼 군사 외1교정책을 한 나라는 없읍니다. 2차 대전으 

로  기 진맥진한 동맹 국(영 국，프랑스，소련 둥 )은  물론 구적 국 (舊 敵 國 ) (독 일 ， 일본 

등)에까지 원조를 해 주 었읍니다. 그 원조의 덕택으로 이들 나라는 공산주의자의 위 

■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며, 또 경세적으로도 재기 (再 起 )했 읍 니 다 . 그 

결과  미국이 얻은 것은 무 엇 입 니 까 ? 세계적인 반미C反 美)감정과 국내' 발 언 입 니 다 . 

만약 공산주의의 위협이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또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자기 

의 힘 으로 대항할 능력 이 있다면, 나아가서 이 들 나라가 공산화 되더 라도 미국의 안 

전과 번영이 장기에 걸쳐 보장된다면 미국은 벌써 옛날에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정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대 미국의 고민이 있었읍니다.

월남전은 적어도 전략적으로는. 전혀 그릇된 전쟁이었읍니다. 어딴 경우에도 전쟁 

을  길게 끌어서 이로울 것은 없읍니다. 하물.며 만'리이국의 원정박전에 있어서는 더 

욱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이 전략의 원칙에 어근난 전쟁을 한 결 

과 는  마침내 그 「아시아」전략을 근본적으로 바干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한 반미 용정의 대두보다도 국내 의 반 전 (反 戰 ), 염전(厭戰)기 분이 

칠싼 비 중이 크다고 생 각됩 니 다 . 「닉 슨 ，독트린」은 말하자면 이 러 한 모 순 을  해 소 하 

려는 것이며 정치적, 전략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 니 다 . ’

S 『닉슨」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67년 가을 미 국 의 「아 시 아 」에 있어서 

의 장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그 것 을 『월남 이 후 의 「아 시아」』란 제목의. 논 

문 으 로 「포린 • 어페어즈」지에 발표 했읍니다. 이 논문은 미 국 의 「아 시 아 」정책에 관 

한 여러가지 측면에 언급•하고 있지만 촛점은 안전보장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읍니다. 

「닉 슨 은  이 논 문 에 서 「월남전이 남긴 유산의 하나는 미국 자신이 앞 으로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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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丨 국익「아시아」철수 계 费 >

똑 같 은  개입을 폭길은 기빈에 서서 척髮이 히는 슛올 극도로 기피히는 태도로 니타 

날 것은 거의:,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읍니咔 .

이 것시 그 뒤 「닉슨 • 독 트 린 」으로 발전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 '!으  

로  공개된 것이 이 논문이었쉽니다. r닉슨」은 二  뒤 대'！령이 척어 이러한 생와■을 

l i 6S년 월 의 「광」섬 키자회견에서 설명행으며， 지난 도월 — 의회에 «보낸 외교교서 속  

에서 가장  명확히 설명히고 있픕니다. 이 교 서 에 서 「다슨 」대• ! 령 은 「아 시아」정책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점을 강조했읍니다.

①  미국은 그 모든 조약상의 공약을 지킬 것이 다.

©  어느 핵 보유국이 우리의\동맹국의 자유나 그 '생존이 우리의 인전보징과 그 지 

역 전체의 안전보장의 시 활 적 (死 活 的 :으 로  중요히디고 우리가 생각하는 니라의[자유 

를 위협 하 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방패를 게공할 것이다. "

©  그  밖의 형태의 넣릭이 있는 경무엔 원조가 요청육고 그것이 .적절하다면 우리 

는  군 사 ，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4 리는 지우K 自橛 :를 위한 인원공•급이 

라 는  제 일 의 적 (第一義的〕인 책임은 직접 위협을 빈는 니리가 •부담할 것을 기대할 

것 이 다 .

한국이 이 러 한 「닉슨 • 독 트 린 _의 예외가 될 수 없디면 지난 ■■•월 힌국조야(勒野;에 

커 다란 충격을 주었던 주한 미군의 김축 *!고 는  마 명 히 「예.상된 중격-이 어야 f  으며， 

6뎐년 3월 의 「포커스 • 레 티 나 」자전은 비로 주한 미군김축 내지는 찰수에 대비한 일 

단 유사시의 대량 공수작전이 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닉슨 • 독트린 J에 된한 이야기 (이 글의 서•론이-되겠퓸니다민•:는 이종하고 •본론(本 

論 )으 로  넘어 가겠읍니다.

극 동 통 으 로  일려진 미 국 의 「지널리스트 리처드 •헤 1 란 」씨는 일본 시시•틈신시(時 

事 筵 儇 社 ) 발행의 영문 계긴지 Frc-ific Ccirrrunity I f •월호에 기 고 한 『미국괴-「아시 

아 」一 개년대를 위한 제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아시아__로부'터의: 미군£ 및: 미균기 

지 철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읍니다.

①  미■국은 앞으로 5년 이내에 r아 시 아 」지역으로'부터 지싱•부대와 벽상기지에기 있는 

공군부대 의 전 병력을 철수시 킬 것이다.

■ ② 미국의 지상*부대 및 •공 균 부 대 는 「광 」，「마리아나」균도 및 「귀엔，U 신락뜁치령 

에 걸쳐있는 서태평양 방위 ᅦ지군(基地群)까지 후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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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 잔류하는 미군은 소수의 군사고문 병참전문가 및 연락장교에 국한 

될 것이다.

④ 미국 해군부대는 계속 서태평양의 국제 수역에서의 작전올. 계속하고 일본，「필 

리핀」，「싱가포르」에 있는 제 기 지를 사용할 것이다.

⑥ 월남 및 「라 오 스 」로부터는 1972년 말까지 미군을 철수시킨다. 그 밖에 인접국 

(膦 接 國 )은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거나 더욱 증강할 수도 있다. ■

⑥ 한국에 있는 미군은 1972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다,

⑦  태국에 있는 미군은 1야3년 6월 또는 동년 말(||年末)까지 철수할 것이다.

⑧ 대만(臺崗)에 있는 미군의 소부대는 1973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다.

®  1974년 미 국 ,「필 리핀」간의 기지협정이 폐기될 것이다. .

⑩ 일본에 si는 주요 기지는 한국에서 월남에 이르는 군사행동의 병참지원에 중요 

하며 내 74년 ‘ 말까지 사용될 것이 다 .

⑪ 「오끼나와」에 있는 기 지 군 (基 地 群 )은  1975년 말까지는 철거될 것이다.

이 「아시아」로부터 의 미군 및 미군기 지 철수계획의 丨 청사진」은 물론 공식 적인 것 

은 아니며 한 「저년리스트」의 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분이 우리 의 주 

목을 끄는 것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 표 된 「닉슨 • 독 트린」의 노선에 따라 구상되고 

있는데다가 이 논 문 에 는 「해 롤란」제안에 대 한 「아시아」각국의 반응올 타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 리 만큼 그 내 용 이 「닉슨」정 부 의 「아시아」철수 

계 획 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재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다도 이 논문이 재 시 한 「아시아」로부터의 미군 및 미군 기 지철수의 청서■진이 

이미 현실적으로 일부 실증되었으며 또 실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 히 「|필리핀」에 

서 는 「해롤란」씨가 그의 논문 속에서 예견(豫見)하고 있는 사실이 그뒤 실제로 일어 

났읍니다. 미국 국방성이 지난 7월 하 순 「필리핀」에 있는 미군의 현 병력 2만 7천 명 

올 8천6백 명 감축하여 1만8천 4백명으로 줄이되 그중 6천 명은 현 회계 년도에 철수시 

킨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롤란」논문의 내용 일부를 다음에 소개하겠읍니다.

『(전 략 ) 미국은 1972년 말까지는 전체 미군올 월남으로부터 철수시 킨다고 발표 

한 다 . 월남화 계 워은 이미 이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러한 최 종 기 한을 설정한 

다면 월남정부는 좋든 싫든간에 정계 (政 界 )와  군부는 앞으로 2년 안에 질서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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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 것을 독촉 당하게 된다. 이 것은 과거 5년 간에 미국이 투입한 막대한 군  

사 ， 정치， 경제원조를 가산하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충분히 여유있는 기 한 (期 限 ) 

이다.

월남으로부터 의 전면철수는 월맹과 •「베트콩」을 협 상으로 끌어 들이 기 위한 시 도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만약 공산측이 미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면 그것은 환영 

.된다. 그러 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 국은 철수하고, 남과 '북이 그들 사이 의 차이를 

전장( 戰場)이 든 협상 r 테 이 볼」에 서든 어느 쪽으로든 해 결 하도록 맡길 뿐이 다 . 미국 

이 이미 직 접 전쟁 참가국이 아닌 이 상 「파 리 」회담의 미 국 대 표단은 철수하고, 따 

라서 그• 뒤의 협상은 어떤 것이든 월남 자신의 것이 된 다 .「사 아 공 」에 대한' 미국의 

군 사 ，경제원조는 계 속  제공되지만 그것은 r하노이」에 대한 중공과 소련의 원조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된 다 (중 략 ).

「라오스」에서는 미 국의 준군사 요 원 C準軍事要員)이 玉972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 

다 . 「와싱턴」의 역대정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들 요원의 임무는 월남전과 직결 

되어있 다 .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손을 떼는데 따 라 「라 오 스 _j로부터도 손을 메고 분 

쟁의 수습을 r라 오 스 」인과 그 인접국에 맡길 것이다.

태국에서는 미 군 은 「인도차이나」제국에 있어서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고 있 다 . 이 

미군은 그 활동을 완료하고 기 지가 불필요해 지는 대 로 1973년 6월 내지 연말까지는 

후퇴할 것이다. ‘

일단 동 남 「아 시아」의 본토에서 떠 나면 미군은 이 미 「인도차이나」에서의 작전지원 

을 | | 해 「필 리핀」에 기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 J의 

경제관계 의 대부분을 지 배 하고 반 식 민겨] 적 관계 의 상징 이 되고  있 는 「로델 • 랑그레」 

협 정이 1974년에 실효하게 되어 있 다 .「필리핀」의 「내 서날리즘」에 미루어 이 협 정은 

갱신(更新)되지 않을 것이다. 이 .협정의 실 효 (失 効 )는 「필리핀」의 미군기지 반대의 

고 조 (高 潮 )와 더불어 1974년을 미국이 철수하고 그 리 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서 발족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것이다.

북쪽에서는 미군은 1972년 말까지는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이 것은 결국 미군 

이 r유 엔 」의 깃발아래 한국에 22년간 주둔했음을 뜻 한 다 . 한국에 마7군을 붙잡아 둘 

군사적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한 국 은 「아시아」의 소 국 (小 國 ) 가운데 가장 우수한 육 

군을 길러 냈다. 그리고 중공과 소련 이 손을 뻗치지 않는 한 자기 힘으로 북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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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 . 한국은 공군의 증강과 지상 

군의 약간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군의 감축에 따라 이러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줘야 한 다 .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면 아마도 미국장성을 

사령관으로 하 는 「유 엔 」군 사령 부는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 다 (중 략 ).

대 만(台灣)은 타국에 비 해 비 교적 소규모의 미 군 수비 대는 내저년 말까지는 철 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월남전의 관련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원은 완료될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에 공여된 훈련과 장비 에 비 추어 자유중국군은 중공으로부터 의 통상 

무기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의 대 기지는 한국에서 월남에 이르는 군사작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보급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이들 기지는 1974년 말까지 계속 사 

용되어야 한 다 . 일본 기 지 는 「아시아」제국에 있는 기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가 

때문에 이 것을 전부 폐쇄하려면 아마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오 

래 걸리면 일본이 통상무기에 의한 일본의 방위를 완전«1 담당할 수 있备  때까지 

자 위 대 (自 衛 隊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핵섬’기지로 마지막으로 철거되는 것 은 「오끼나와」의 거대한 시설이 될 것 

이다. 미국은 1975년 말까지는 여기서 철수할 것이다. 미국은 까다로운 행정상 숯 

재 정상의 세목에 합의가 이루어지 면 1972년 중 에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것에 

동의했 다 . 그러나 미국은 단계적 철수가 완료될 _ 때까지 「오끼나와」기 지 를 「아시 

아 」의 기 타지 역으로부터 의 후퇴 를 준비 하고 관리 하는 주요 보급지구로 사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 재 「오끼나와」에 있는 방대한 무기 ， 탄약을 수용하는 새 

로운 시설을 다른 장소에 만들려면 5년이 걸 린 다 /

이상 포괄적인 제안의 주 안 (主眼)은 미군이 r아시아 1로부터 후퇴하는 것 이 지 「아 

시 아 」를 포기하는 것은 아 니 다 (중 쫙 ).

둘째， 이 제 안 은 「아 시 아 』전역에 걸친 반 미 (反 美 ) 丨 내셔날리즘 j 의 구체적 목표를 

제거해 줄 것이다. 외국 군대의 주둔에 아무리 타탁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쌍방 

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스스로의 주권하의 영토에 오랜 

기간 외국 군 대 가 _존재 하 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 나라는 없 다 (중 략 ).

중공의 눈에는 미군의 후퇴는 외부로부터의 커다란 위협이라는 외관(外觀)이 제 

거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미국 전략군(戰略軍)의 지원을 받 는 「아 시아」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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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안전보장 체제는 있을 수 있는 중공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있어 지금까지斗 같 

은 정도의 방위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 맹 은  공 

격 적 이 기 보다는 오히 려 방위 적 인 것으로 비 칠 것 이 다 . 따라서 . 북평 (北 平 )으 로  하여 

금  미 국과 중공의 여 러 이 웃 나라에 의 적 의 (敵 意 )를  완화시 키 게 될 것 이 다 (후 략 ) .

이 상 「해 롤란」논문에 서 우리 는 다분히 비 현실적 이 며 안 이 (安 易 )한  판단 내 지 평 

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 첫째는 미군의 철수가 자극이 되 어 「아 시 아 」국 

가들 자신에 의 한 집 단 안전보장 체제 의 조직 이 촉진되고 자 력( 自 力)에 의한 「침투 

공 작 」의 방지 및 이와 싸우는 전 의 (戰 意 )가  고취되리라는 판 단 입 니 다 . 이 논 문 은 「아 

시 아 」국가들에게는 미군이 철수하면 자기 힘으로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고  보고 그 한 예로서 한국이 지 난 20년 동안에 북괴 의 무력침릭네 대항할 수 있 는 

충분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러 나 한국의 경우는 어 쨌든 

r 아시아_丨 의 여러 나라는 지리적 조건 뿐 아니라 정치, 경제，문화 등 모 든  면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가 진 「아 시 아 j 제국에 

대해 미군의 철수에 따‘르는 동일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민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물 론 「아시아」인이 스스로를 지킨다는 정신 

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 요합니나. 군사면에 

서의 자립은 건전한 경'제적 기반 $ 이는 달 성 할 '수  없 읍 니 다 .「아 시 아 j 에서 지금 당 

장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 뿐 입 니 다 .「아 시아」의 집단적 인 자 조 (自 助 )도  강대 

국과 직접 결부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미 군 의 「아시아」로 부터의 철수는 중공의 눈에는 커다란 위협이 제거된 것 

으로 비치게 되어 이 것이 미 국 이 나 「아시아 j  저】국에 대한 중공의 직 의 (敵 意 )를  감 

소시켜 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안 이 (安 易 )한  평가는 지난 20년동안 중공의 

위협을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 는 「아시아」국가들은 물론 미국 내의 지 각있는 

인사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미 군 이 「아 시 아 」로부터 철수한다고 해 서 「아시아」제국에 대한 중공의 위협이 현 

재 보다 감소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 말입 니 다. 물론 중 공 의 「아시 아 」정책 속에는 

미군의 r아시아」주둔에 따르는 위협에 대항하려는 요소도 적지 않겠지만 그것이 전 

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에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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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노리는 첫은 바 로 「아시아」지역을 지배하는 것이며,미군의 존재가 이러한 

중공의 목적 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 군 의 『아시아」주둔을 비 난해 온 것이 오 히 려 1 

진 상 (眞相) 이기 때 문 입 니 다 .「해를란」씨는 본 말 (本 末 )을  전도(顚 倒 )하 고  있는 것 

이 분명합니나. 현재 중공이 미 군의 존재를 중공에 대한 위협 이라고 비난하고 있으

니까 미군을 철수시키면 중공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

중공이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 공 과 「아 시 아 」의 복잡한 정세 

를 너무나 모르는 순진하고 안이(安易)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牛  없읍니다. 우 

리는 차제(此際)에 미국쇼] 극동통으로 알려진 인사들 가운데 이처럼 안이한 중공관 

(中 共 觀 )을  가진 일부 인사들ᅪ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 읍 니 다 .「카나다」， 

「이 탈리아」볼 비롯 서 방국가들 간에 대중공(對中共) 접근의 움직 임 이 두드러 지고 이 

를 틈탄 중공의 적극외교，추파공세가 주목을 끌고 있는 작 금 (昨 今 )입 니 다 .「인도차 

이나」 정세를 배경으로 한 중공과 북괴의 재 점근이 북평C北平)을 기축으로 평양(平 

壤 )，「하노이」를 연결하는 반 미 (反 美 ) 통일전선의 강화로 나타나 중공의 커나란 그림 

자가 한반도(韓半島)에 덴쳐 온 A 늘의 현실을 생 각할 때 우리는 미 국의 중공접근의 

움직임 뒤에 이러한 일부의 안이한 중공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비 현실적인 판단과 평가를 떠 나 서 「해롤란」논문은 미국이 생 

각하고 있는 1975년까지의 「아시아」정책의 일단(一端)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릅 니 다 .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믿어온 과거의 미국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은 경고해 주고 있다고 봐야겠읍니다.

, 、一----- .고 • ■금 .소 ■ 딤*八"— -----------------------------------------------------------------

j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의 잘난점은 두엇 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대 답하기 를 

I 전세 계를 나의 군대 의 말굽 널에 휘어 잡았노라고 말하리라. 소크라테스에게 

! 당신이 한 일이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사람으로 하여 금 가장 사람으로서 

] 적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하였노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라는 

j 것은 높이 올라가는 점에 있는것 이 아니 라 오히려 올바로게 행동하는 점에 있 

I 다 . 그것 이야 七 로  또 참된 학문이다. <몽 떼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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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무
< 한국일보 기자>

〇  사 라 진 「아랍」인익 태양 「낫세 

르 」. 북 「아프리카」연방 결성은 

「하나익 아랍국그니를 건설하려던 

그익 소망이 맺은 첫 열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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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의 정 치 인  r 낫세 르 」

흔히 역사는 탁월한 지도자의 그•림자 

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 한 다 . 적게는 한 

고을을 다스린 영주로부터 크게는 한 

민족,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에 이르기 

까지 지도자의 이념과 사상 또는 이를 

실현하는 권력작용의 양태에 따라 역사 

는 각기 다른 측면을 지니게 되는 것이 

다 . 이런 .점 에서 볼 때 「가말 압델 낫세 

르 」는 분명 전후 세계사의 한 지류를 기 

륵힘: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 리 가 「앗세르」 이후(포스트 • 

낫세르)의 .중동을 말하는 까닭은 국  그 

의 죽음이 역사의 분수령을 기 른다는 것 

을 의미하며 그가 일전에. 결쳐놓은 구상 

들이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마무 

리 될 _ 것인가 관심을 놓고 있음을 반증하 

는 것이다. •

「앗세르」야 말 로 1억 의 「아랍」민족에 게 

벅찬 자부심을 일 깨 워 준 『정신적 태 양』 

이었다: 52년 부 패 한 「파루크」왕정을 타 

우하여 3천만 '「이 집 트 」국민 에 게 근대 화 

의 여 명을 밝 혀 준 「앗세르」가 열강의 모 

진 압력 에 맞 서 ' 「수에 즈 」운하 국유화를 

단행 함으로써 r아랑」제、국에 자주화의 불 

길을 올린 것은 크게 기 록될 사실이다.

따라서 「낫서丨  르」라는 정치적 거인의 

요절은 많은 과제를 ni 해결의 상태로 남

겨두고 있 다 . 이 른 바 『팬 아라비 즘』(범 

「아람」주의)의 기치 아래 하나로 단결된 

아랍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던 웅대한 꿈 

이 남아있고 그 가 「아람」세계 안 의 「매」 

과들을 억누르고 수 락 . 실현을 보게 된 

중동 평화협상은 쌍방이 서로 말을 나누 

어 보기도 전에 중단되어 있 다 . 그가 영 

도했던 아람 내부에 있어서도 상극과 대 

립 속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 태 다 .. 

「낮세 르」가 남긴 마지 막 '업적 이자 그의 

사인이 되 었 던 「요르단」 내전은 일단 수 

습되는 둣 했 으 나 홉 전 협 정 을  맺은 정부

' 군 과 「팔레스타인」게 럴라들은 걸핏하면 

총격을 나누고 있어 어느 때 다시 대규 

모 내전으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 다. 이 

러한 상황에 놓 인 「아랍」세계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고 민 은 「앗세르」에 의해 

뿌려진 씨앗들을 거두어 들일만큼 고도 

의 정치적 경륜을 갖춘 정치가가 없다는 

데 있 다 . 그것은 세계평화의 지렛목 노 

릇을 하고 있는 중동 평화협상의 추이를 

지 켜보는 강대 국들의 고민이기 도 하 다 .

' 「앗세르」가 「로 저 스 」중동평화안을 수락 

한 것은 결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호 알려져 있지만 그가 적어도 자제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도량이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었다.

「앗세르」가 간지 석 달째 접어들면서 북 

「아프리카」연 방 체 제 「아람」세계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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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된 체 제로나마 질 서 를 회 복 해 서 「낫 

세르」가 구상한 노선을 밟아가는 징후가 

차츰 나타나고 있 다 .「앗세르」사후 권 

력 쟁 탈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 아랍 

공화국은 재 빨 리 「낫세르」의 혁명동지였 

던 「안와르 • 사다트 J를  대통령으로，친 

소파의 거 두 「알리 사 브 리 」를 부통령으 

로 하는 지도체 제를 확립 했다. 뿐만 아니 

라 「아랍」공 화 국 은 「리 비 어」와 「수단」과 

함께 지 난 8일 북「아 프 러 카 」연방의 결성 

을 발 표 함 으 로 써 「낫 세 르 」가 생전에 달 

성하지 못 한 「아랍」권 통합의 제 1보를 

디민 느낌 이다.

그러면 이들 세 나 라 가 「낫세르」.가 죽 

은 후 서둘러 서 연방 결성을 공포한 것은 

무슨 연 유 일 까 ? 옵저어버들은 이것이 

「낫세르」이 후 「아 랍 」세계의 리더쉽을 

둘러 싼 암흑에 대 한 선제 조치 의 하나 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

* 표면상으로 드러 난 사실로 보 면 「앗세 

르 」가 69년 12월 9일 「수단」의 수 도 「카 

르 틈 」에 서 r수단」의 강 자 「니 메 이 리 j와 

「리 비어」수 상 「가 다피」둥 삼자가 만。 

자리에서 3국통합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나 「낫세르」가 가고 없는 이제 그 

와 맞먹는 권위를 행사할 만한 독보적.지 

도자가 없는 이 상 「사 다 트 」「니마아리」 

「가 다 피 」가 단 합 함 으 로 씨 「아랑」세계의

패 권 '!: 확보해 주자는데 있는 것으로 관 

측하고 있는 편이 지 배적이다. 그래선지 

새로 탄생될 북r아프리카」연 방 3개 국이 

어떠한 형 태로 결속될 것 인지 주렷 하게 

밝혀진 바 없다.

북「아프리카」연방의 탄생은 대 「이스 

라 엘 j  협상에 양력 가할듯 중동의 세력 

균형을 동요시킬 가능성도 있 다 .「아 람 j  

의 입장에서 보 면 「이스라엘」과  평화든 

협상이든 결말을 내려야 한 다 . 현 재 「아 

랍 」측 과 「이스라엘」은 세계여론에 밀리 

어 휴전에 들어갔으나 협상의 문은 닫힌 

채 b차례의 유예기 간을 보내고 있지 않 

은 가 ? 협상이든 전쟁이든 승부를 결정 

하는 절대적 요소는 바로 힘이다*. 서방 

「읍 저 어 버 」들은 이들 3국이 경제적 상호 

협력관게를 벗어나 군사적 통합의 가능 

성은 한결같이 배제하고 있으나 3국의 

통 합 「。】스라엘」과의 협 상에 잠재적 압력 

으로 작용할 공산은 얼마든지 있 다 .「프 

랑츠」가 「리비 어」에 공급을 약속한 신예 

「미라주」전폭기 1백 1〇 대가 만일의 경 

우 「아랑」공화국에 가담，「이스라엘」을 

강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는 있 다 . 설사 

「리비 어」국적의 전폭기가 직접 출격을 

안 한다 해도 이상 3국의 말 착 화 로 「수 

단 」과 「리비 어」가 「아랍」공화국에 후방 

기지를 제공하게 된 다 면 「이스라엘」군의 

작전 반경은 필씬 확대되고 만 다 .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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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 근 「바트」당 내 「마르크스」주의 세 

력을 축출하고 집 권 한 「시리아」의 「아사 

드 J 정권아 이 연방에 가입할 뜻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주목거리다. 「시리아」는 

「요 르 단 」, 「이라크」등과 아 울 러 「아 랑 동  

부 전 선 을 형  성하는 국가로서 지금까지
i

「앗세르」가 이끄는 사회주의 세력과 맞 

서 「아람」의 지 배 권을 다른 좌다사회 주 

의 세력의 총 본산이었다. 이 두 대립되 

는 세력 이 공 교 롭 게 도 「앗세르J 죽음〕이 

후에 손을 맞잡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화 전 (和 戰 ) 양면에서 크게 압력을 맡게 

될 것이 면하다.

국력 으호 볼 때 이 세 나라의 통합체 는 

「아랑」권 전면적 의 50「퍼 4 트 」와  인구의 

51「퍼면트」를 차지할 뿐 아니라 병력은 

전체 의 44「퍼 권트」，GNP는 37「퍼 민트」
산

를 기 록하는 대국이다. 아랍공화국의 입 

장에 서 보면 자국의 식 반란을 막대한 생 

산고를 을리고 있 는 「수단」의 밑에 의존 

할 수 있 으 며 「리비'어」로부터 더욱 많 

은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게 된 다 . 많은 ᅩ 

석유자원을 가 진 「리비어」는 지금까지 

「아 랑 」공화국은 물 론 「요르단」「레바논」 

등 제국에 연 2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 

를 해 왔 으 며 「요르단」내전 이 래 「후세 

인 」 정부에 원조를중단함으로써 내 전 종  

식 에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북厂 아프리 카」연 방의 奢범 은 한 말로 말

해 서 ’ 안 으 로 는 「낫세르」사 후 「아랑J세 계 

내 부에 서 일기 시 작한 동 요 를  막고 지 도 

체 제 를 굳히 는 한편 밖으로는 화전양면 에 

서 「이스라엘」에 대해 압력 을 료가중시 킨 

것 이라 할 수 있 다 . 정치적 통합 앞선 실 

리 의 악수 북「아프리 카_1 연 방을 발족시 키 

려던 당초의 동기는 이러한 정치적 산술 

보다는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을 조합형 

식으로라도 한데 묶어 「유 럽 」제국이나 

미 국에 대한 흥정의 몫을  높이자는데 있 

었다고 주장하는 이 도 있 다 . 그 것 은 「이 

스 라엘」을 패 배 시 키 기 위해 r 앗세르 j  자  

신의 숱하게 많은 모임 을 갖 고 「아랍 」 

세계의 단결‘을 꾀했으나 번번히 뜻을 이 

루지 못한데 대한 편법이었는지로 모 

른 다 .

「앗세르 j  생전에 그의 가장 친근한 서 

방측 인 사 였 으 며 「이집트」혁명 직후 공 

화국으로서 출 범 한 「이집트」의 정부조직 

에 직접 간여한 바 있 는 「마일즈 코들랜 

드 」씨 는 「앗세르_!가 현실적으로 전략을 

수정한 때 를 69년으로 보고 전략의 초점 

을 미 국의 고립 화에 두고 있었 다고 주장 

한 다 . 당 시 「앗세르」는 20디달러 이상의 

자본을 중동의 석유에 투입하고 있 

는 미 국을 아랍민족이 단합해서 고립 시 

키는데 성공하면 「이스라엘」과 ' 미국을 

연결하고 있는 밀착된 관계 가 붕괴될 것 

이라는 속셈 쏠 가졌 다 고  보는 것이다.

—  낫*세르 이幸익 중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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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세르 이卑익 중동 ——

북 「아프리카」연 방 탄 생 의  움직임과 아 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환 영 할  만 하 다 . 

울 러 「시 리 어 J에 무월 쿠데 타가 일 어 나 이  에 뒤 이 어 「후세 인」 「요 르 단 」왕 이 

우파정권이 들어선 것 도 「낫세르 J 사후 f  「팔레스타면」국가 창건을 위 해 「아람』

에 일어난 큰 사태변동의 하나다.

「누레 던 • 아타시」 대 통령 을 축출하고 

스 스로 수상에 오 른 「아사드」는 군인이 

면서도 매우 냉정하고 현실주의적 정세 

관에 밝은 사 람 이 다 . 그 •는 「바 토 J 당 내 

좌파의 거 두 인 「살라 자 디 드 J 둥과 격파 

세력 이 추구하는 교 조 주 의 적 「아 람 」 통 

일론에 반기 를 들 었 고 「이스라엘」과 평 

화적 협 상을 주장하는 인 물 이 다 .「요르 

단 」 내전 때에도 그 는 「팔레스타인」게 

릴라에게 무조건 무제한 원조를 해야 한 

다 는  좌파 세력 의 기 로 를  꺾 었 고 끼  것이 

발단이 되 어 오랜 암흑 끝에 그가 실권 

을 잡기 에 이르렀던 것 이 다 . 「아사드」가 

집권 후 「아랍」 공화국과 손을 맞잡을 

것을 공언한 것 은 「시 리 어」가 중 동 평 화  

협상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

- 고 금 소 담 -----

국 정상회담 소집을 제외한 것도 주의를 

끈 다 .

중동분규의 밑 바닥에 는 살 권리 를 요구 

하 는 「이스라엘」인들의 요구와 빼앗긴 

땅을 '되 찾 겠 다 는 「아람」 피난민들의 절 

규가 상충됨에 따라 비롯된 것알진대 어 

면 형 태로든 1백50만 「아랍」피난민의 정 

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 이 다 . 생전 

「낫세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행할 

때나 협상올 벌일 때 항상 그 를  견제한 

것은 바로 이 들 「판레 스타인」세 력 이 있 

던 것이다.

이러한 모 든  움직임은 거 목 「낫세르 J 

가 쓰러진 뒤 「아랍」세계가 그•가 살아 

서 정해준 방향을 좇아 전진하고 있는 

증좌로 볼 것 인 가 ? 단정올 내리기 엔 많 

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 다 .

절망은 심 리려으로 볼 때 진퇴 양난의 궁지를 의 미한다. 그러 나 모 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 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한 다 . 어려운 문제 일 수록 먼저 

조용히 행동해야 한 다 . 긴장은 사고력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갓을 알아야 한 다 .

사람의 두뇌는 긴장된 상태에서는 원만한 길을 찾지 못하고. 만 다 . 어려운 문 

게일 수록 오히 려 쉽게 해 결하려고 해야 한 다 . 지나치 게 긴 장한 태 도가 늘 문 

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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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보 디 아사대

미 •월연합군의 감보디 아작전을 계기로 

어떤 전환이 있을 것 같던 월남전이 七 

시 교착상태에 빠 졌 다 . 연합군과 공산군 

은 그 어느 쪽도 새로운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1， 월남의 주요지 역은 

우기 를 맞아 전투는 소강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 ,

한편 과리 회 담 욱 「데이 비드 . 브 루 노 」 

미'국측 수석대폭가 부임함으로써 다시 

본 궤도에 I :랐으나, 아직도 평화를 위 

한 새로운' 진전이 있을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합쳐 

인도차이나 박도 천체를 무 대 로  하게 된 

월남전은 다시 인내의 싸움으로 돌아간 

것 같 다 .

한 때 세상을 들끓게 했던 캄보디아 

작전은 금년 6월 30일 그 작전에 참가했

진 전과

월 남 전 전망

，이 남 규
< 조선일보 외신부 차 장 >

/

던 모든 미 지 상군이 월남으로 돌아감으 

로써 일단 끌을 맺 았 다 . 이 작전이 성공 

했느나;에 대해서는一아직도 의논의 여지 

가 화으나, 대체로 군 사 적 인 ,면 에 서 는  

기 대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야 

타당할 것 같 다 . 작전 기 관，또는 그 후  

의 월남전 상황이 그•것을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  '

캄보디아작전은 월남 一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 산재한 공산군의 이른바 성역에 

대해 실 시되었다. 이 작전에는 미 제 1공  

중기 동사단과 제 25보병 사단을 주축으로 

한 3만 1천명의 미 지 상군과 월남정부군* 

4만 3천명이 투 입 되 었 다 . 이 것은 당시 

.월남에서 연합군이 차 출 할  수 있었던 최 

대한의 병력이었다.

「닉슨」미국대통령은 이 작전이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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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캄보디아사태 a 전과 월남전 전망

에 서 의 실 패 를  되풀이하지 않 도 록 하 기  

위해 두 가지 제한올 설정했다. 작전구 

역올 국경선에서 35킬로미 터 이 내로 국 

한하고, 작전기간을< 6〇 일로 한정한 것 

이 다 . 그리고 작전의 목표를 성역 내의 

공산군기지 를 과괴하는 것으로 명시했

1 그 결과는 “ 인천상륙작전 이 래 의 최 대 

승리，，로 끝 났 다 . 물론 이 와 같은 평 가는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고，그 정치

적 인 성과는 좀더 시 효을 두고 보아야
\ 一..

한 다 . 어뱃든 공산군이 캄'보디아작전 기 

간 중, 또는 소  이 후에 월남에서 한 번도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 

은 캄보다^아작전아 많은 비판에도 불구  

하고 군사적인 면에서 .승리했음을 말해 

주 고  있다.

그러나 ■工와 함께 캉보디아작전은 미 

국 내에서 커 다란 분열을 일으켰다. 반전 

론 자 들 은 「닉슨」대통령 의 캄■보디아작전 

을 전쟁 의 확대 로 보 고  $  렬한 반전운동 

을 시작했다. 이들은 월남에서 미군을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 구 했 다 . •工리고 

시 반전론자블의 움직임 은 어느 정도 성 

과 를  얻었다. 미국 상원 내의 반전세력 

은 6월 30일 이후 캄보디아 내 미 군작전

에 대한 자금지출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r쿠퍼一처치』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 

른 것이다.ᄌ

그러나 이와 같은 반전론자들의 움직

임 은 「닉슨」 대통령의 의도를 고의로 의/ v
곡한 것 이 다 .「닉슨」대통령의 일 관 된 월  

남정책은 작년 u 월의 연실에서 지적했 

둣이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월남정 

부군으로 하여금 전투임무를 맡게 하는 

、이른바 월남노동정책이다. 캄보디아작전도 

바로 이 월남화계획의 일부로 단행되었 

던 것이다. !

「닉슨」대통령은 캄보디아작전을 명령 

하기 2주 전, 전국 라디오一텔리비전 방 

송을 통해 주월미군의 15만명 철수계획 

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의 월남계획 

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이 해 되 었 으 며 ，미국내외에서 대 

체로 호의적 인 '반 •§스을_ 일으켰다. 그리 고 

오는 11월에 중간선거 를 치루어야 하는 

「닉슨」대통령은 그런 반응을 필요로 했、 

다 .

'  그 러 나 「닉슨」대통령 자신이 지적했 

듯이 주월미 군의 철수에는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 .; ①  파리협상 

의 진전，② 공산군의 전투규모의 축소,

⑨ 월남정부군의 강화 등 이 다 . 아 세 가
- 丨

지 조건 중 그 어느 것도 15만의 주월 미 

군의 철수를 가능케 홧 만한 조건에 이 

르지 못 했 다 .「닉슨」대통령은 철군계획 

을 발표하면서, 월남 정부군의 전투력 강 

화를 그 이유로 들었으나, 현지 야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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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령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들은 만약

내년 봄 까 지 「닉슨」대통령의 약속대로
' \ ’

15만명의 미 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월남 

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의에서 격렬한 반대가 일 것을 

. 예 상 하 면 서 도 「닉슨 J대통령 이 미 지 상군

과  월남 정부군의 캄보디 아 진격 을 명 령 한
. '  ᅮ •

이 유는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주월 미군 

을  계획대로 철수시키고도 월남의 안전
I

을1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 랫 동 안 、공 

산군의 보급기지가 되어온 캄보디아의 

성 역 을 I파괴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 것 같 다 . 、

공산군이 월남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_연합군에 대 항하여 그처 럼 버탈 수 있 잤 

던 것은 성역의 존재 때문이었다. 공산

군은 연합군의 추격으로 위급한 지경에* 、

■빠질 때마다 성역으로! 피신했고，또 ᅳ거 

기 서 훈련과 보급을 받아 전투력 을 강화 

했다. 이같은 성역은 월맹，라오스 둥지 

에또 있었 다 . 그러 나 끝까지 연합군의 

지 상 또는 공중공격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은 캄보디아 내의 성역 뿐이었다.

. 캄보더아의 성 역 은 「시 아누크」공의 비 

호 아래 베트콩의 주요한 작전기지 노릇 

을  했다. 유명한 67년의.구정공세에서도, 

주로 캄보디아에 기지를 둔 공산군의 활 

약，사이농시를 위협했다. 특 히 「시아누

크빌 」(나중에 콩포솜으로 개칭) 항누를 

통한 해상보급로는 공산군의 가 장  중요 

한 보급로가 되어 있었다.
' I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 성역을 공격할 

기 회를 찾았으나, 「시아누크」공의 좌경 

' 적 인 중립 주의 때문에 뜻을 이루지 붓.했 

었 다 .「시아누크」공을 축출하고 우경적 

인 중립 정책을 내 건 「론놀」장군의 새 캄 

보디아정부는 미국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아래 놓여 있 던 「론놀 J 정부는 성역제거 

라는 점에서 미국과 공통의 이악을 발견 

했던 것이다. ' '

「론 논 」장군의 기대도 어느 정도 이루 

어 졌 다 . 한 때 그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 던 「론 놀 」정부는 자체를 방위할 수 있 

는 시간을 얻 었 다 ,.「론놀 」정부는 아직도 

외 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긴 하지 

만， 공산군의 공격 은 충분이 물리 칠 수 

;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론 놀 」정부의 안정은 앞으로 월남정세 

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론놀 」정부가 쓰러지고， 다 시 「시아누 

크 」공이 집권한다면 캄보디아는 대대적, 

인 공산군의 기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 문 이 다 ._ 미국이 캄보디아 사태에 적극 

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다 . 1

1 「론 놀 」정부가 강화되고, 캄•보디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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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완전히 봉쇄된다면，미국은 여유있 

게 월남전을 수행할 수 있다. 공산군은 、 

전처럼 해상을 통한 '손쉬운 보급로가 아I
니 라 ， 미 군기 의 공습에 노출된 험 한 라 

오스의 육상호급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 그렇게' 되면 공산'군의 보급 

능력 은 반 이하로 격 감될 讀으로 추산되 ' 

고 있다.

이 미 이와 같은 추산이 틀림 이 없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넜다. 캄보디아작전 이 

후 공산군의 공세는 크게 저하되었다. 

공산군이 그나마 공세를 펼 수 있는 지 

역은 캄보디아작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북부지 역 뿐 이 다 . 공산 군 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때때로 공세를 펴고 있긴 하지 

만，. 그 규모는 전에 비 해 상 당 히 、및어지 

고 있다.

미군 소식통들은 공산군이 이와같은 

새호운 상황에 대비 하여 그들의 부대를 

r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로 보고 있다. 공 

.산군은 많은 회생이 따르는 대부대작전 

보다는 소 •if•모 게 릴라전법을 다시 사용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것은 전장에서 이 _

니시 어티브를 필 수는 없으나, 장기 전에
\ 1 、•

는 -견딜 수 ，있는 체제과.

한편 미국은 그동안 빈자리로 있던 파 

리 평화회 담의 미국측 수석 대 •표로「데 아 

비 드  브루스」씨를 임 명 했 다 ,「더] 이 비 드 J 

대 표는 “광범 위한 재 량권，，을 가진 것으 

로 보도되 고 있으나，그의 임 명으로 파 

리 회 담에 어면 돌파구가 마련될 징 후는' 

보이 지 않는다. 오히 려 「데 이바드」대 표 

의 임 명 은 ；마국이 그 동안 그- 자리 를 빈 

자리로 남겨 놓아 협상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을''면하기 위'한 조처로■해 

석 되 2  있다.

결국 미국은 전쟁과 협 상、양면에서 장 

기 전에 대비 하구2 있는 것이다. 공산측도 

마찬가지다. 불리한 위치에 빠진 공산 

측아 선뜻 '협 상에 응할 리 는 없다. 공산 

측 쇼  사간을 끌면서 인내의 싸움을 벌이 

면서， 다시 구정공세와 같은 대 공세로 

그들의 우세를 과시할 个  찾을 때까지 

천재 의 상태 를 계 속 유지 하려 할 것 이 다 .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 * …；--；•…… .•…— -:
I I

하늘은 위업을 남긴 민족에게 먼저 어타운 시련을 주었.고 이러한 시련을 자기 I .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족_만이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읍니다. [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족 중흥의 도정에 가로 놓인 시 련을 우리의 힘 I 

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 '  I
...... ............ I..............................................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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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권，도의 올바른 인식 숀)’’

—태권도의 일반사항一

^  < 태권도 6당>
I • .

< 천국 체천에서익 태권도 마스게a  광경>

태권도는 우리 나라에서 시작되고 우리 나라에서 발전되 어 이제 세계 만방에 보 

급된 민족무줄이다. 우리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 국방을

— .175 一



——  태권도익 올바른 인 식 -----:---------------------------------------
• I

i . . ♦

담당케 하 였 으 니 ,삼 국 을  통일한 신라 화랑도들이 나라를 위하고 그•들의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명산 대천을 찾아 수련하던 여러 가지 무예 중 주로 발만을 쓰 던 「택 견 」이라 

는 무술이 무인들 간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역사적 문헌으로 

증명되었었다. 이러한 우리민족 고유무술이 고려시대를 거쳐 계속 년리 성행하다가 

이조에 이르러 두인을 경시하는 사조로 대중보급이 되지 못 하 고 그  명맥 만을 芦면히

유지해 오다가 설상가상으로 왜 정 36년간을 그•네 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눌려 그•
• • 、 ' '

빛을'보지 못하고 있다가 해방이 I되면서 다시 활발하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한 때 

빛을 보지 못하고 일반에 게 년리 알려 지 지 않았던 이 무술은 혹자는 중국 무술 이 다 ， 

혹은 서양 것이다 라 는  논쟁을 벌여가며 여러가지 명칭，으로 계.속 보급되어 오던 중 

특히 한국군에서 집단적으로 수면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형(型 : ：PATTERN) 과 기，술I V
이 완성되어 오늘의 대.권도가 되었고，1955년 4월 1일 가 하  태권도 명칭 제정위원회에 

서 손 보다 발을 많이 쓴 다는 ,이유와 신라시 대 「택견」이라는 이름을 모방하며 태권도 

가 만장알;치로 가결되어 오늘날 . 명칭이 태권도로 통일되었고 그로부터 눈皁신 발 

전을 거듭，전'세계 에 보급되기 시 작하여 미국，말레 이 지아， 독일， 월남 등 46개국I
에 보급되었다. 특히 월남전에 의 한 국 군 1태권도는 실전에 큰 企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민사 심 리전에 도 많은 도움을 주 었 다 . 현재 월남에는^ 20만이 넘는 수련생 이 

태극기 아래에서 한 국 군  교관에게 지도를 받고 있늑 것이다. 이제 태권도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기화 일뿐 아니라 국군의 자랑스러운 특기이기 도 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호 태권도의 사적고찰을 이어 일반사항인 기본사항과 형，대련， 심사 둥을 간단 

히 소개하고자 한 다 . ■ . . ：

기 본 사 항

가. 공격 및 막기부위 ,

아무리 기 술이 좋다하더라도 상대 방에게 큰 타격 이나 아픔을 주는 위 력 #  갖지 

못한다면 태권의 진 가 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격부위라 하면 상대방에 접촉 

되는 어떠한 부분 또 는  면 (面 )을  말함인데 모 듐  힘과 충격은 이를 통하여 상대에 전 

달 된 다 . 몸에 전달되는 부 분 ，혹은 면을 공격부위라고 하고 이론상 힘을 집중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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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분은 모 두  공격부위라 j !  생각할 수 있으나 힘을 용이하게 집중시킬 수 있 

고  단련할수 있는 17개의 부분에 사 용 된 다 .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부위는 막기부위 

7> 된 다 . 그런데 이 무기 는 다른 무기 와는 달리 기성 품은 살 수 없는 것 이고 다만，

각 개인의 확고한 결의와 끊임 없는 연마에서 만아 얻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기 

의 사용부위는 정 권 / 이권，유권, 평권 ，장권，지 권 (指 拳 )，수도, 역수도， 관수(貫 

手 )，, 반달손，팔꿈치, 팔목, 손집개，손 등 ，장권바탕，손목둥，곰손，모지권， 수도 

바탕, 모지 바탕이 사용된다. 족기(足技)로서 는 앞발 i 치 , 뒷 발꿈치〉족도，무릎, 발

둥 ，발뒷축, 발둥, 발끝, 무릎 둥이 사용된 다 .
)

나. 급 소 (急 所 ) 감수성 이 있는 부 분  혹은 공격 에 대하여 약 

한' 부 분 을  태'권도에서는 급소라 칭 한다.i / •
. \ \

인중이나 명치 관자놀이 둥은 대단히 단련하기 어려운 부분인고로 외부로부터와

타격 에 대하여 받 욘  상처 나 아픔은 몸의 다른 부분에 비 하여 칠싼 심하고 치 명적 일

것이다. 급소의 총 수는、660개나 된다고하나 태권도_에 서는 신체 의 정숭선에 36，몸 양' \

편에 103, 도합 139개소를 이 용하나y 공격 부위 와 급소와는 기 술의 측정에 따라 좌우되
I \

는 것이적*. 적절한 4 격부위호 정확히 급소를 공격하였을 적에 졸도，실신，시력，청 

력 능력 상실，기 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한다든지 3일 혹욘 3개월 후'죽게 되 는 ；것은 2차 

적 쇼크로서 동 맥유 간장세포의 파멸 둥으로 기 인된 것이다.

다. 태권도의 힘의 원리 .

(1) 시간과 속도(V elocity &  Tim e) ， ， . ‘
, 1 /

태권도에서 흔히 격파를 볼 수 있는데 이 격파는 곧 태권도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
거 • , 、.

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태권도의 힘은 질$ ，시간， 속도에 기 인되는데 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속도가 없다면 미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접촉된 부분이 크면 클

수록 힘의 위력은 약해지는 것 이 다 . 그러기 때문에 태권도의 힘은 적은 부분에 가

장 빠 른  속도를 집중시킬 때 순간적 죠크를 줄 수 있는 힘 아 되는 것이다. 「뉴우톤

의 힘의 제 2원칙이 곧 태권도의 힘으1 이론이 되는 것이다.

r+2 •
MV2 - MV1 = ) F + M  ： 질량 +1 + 2 : 시간 F : 힘 V1 .V2. 속도 I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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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접시를 땅에 떨어뜨리면 떨어진 접시는 가속도에 의 거 ， 순간적으로 

땅에 닿을 때-깨진 것이다. 이것을 위 의 공식에 적 응해 볼 때 V I은 땅에 떨어지 기 

전의 접시가 되고 t l 은 접시가 V I V2로서 땅에 떨어지는 시김:이다. t2은 접시가 땅
t

.，에■ 닿는 순간이며，t l  t25] 시간은 순간적으로 힘이 증가되는 움직임 이 되 는 것이다. 

mvl
그래서 F = — ^ • 힘 은  시간에 비 례하고 속도에 반바례한다.

/ }
(2) 힘익 집중(Concentration Force乂 i .

태권도의 힘에 기인해서 목표의 급소를 적게 잡아야 한 다 . 힘의 집중이 적으면 적 

을 수록 강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슛• 위를 설 때 넓은 신을 신고는 설 수 

7> 있으나 작은 신발로는 빠지 는 것 과 、같다. 칼을 던져 서 나무에 꽃을 수는 있으나 

큰  물체는 불가능한 것과 같다. 이 것율 공식으로 풀어보면

—— . 태 권 도 익 올 바 른  인 식 ---------------- ------ ------------------

(3) 균형 (E iju ilib ru n i) '  ■ ,

, 태권도에서 몸의 '균형은 곧 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렛대의 원리도 그 기계의 

중심 균형으로 인해 큰 힘을 내는 원리가 되는 것 이 다 . 、

( 4 )  호흡조절 (Breath Control) ' ，노

호흡과 힘은 기게적으로 일치되어야 한 다 . 호흡의 조절과 뛰는 발이 일치하지 않

으면 마라톤에서 곧 지치는 것과 같다. 대권도에 서는 힘의 요소의 하나로 호흡에 크 

게 좌우된다. 모든 몸의 급소는ᅮ 호흡이 (공기 가 들어오는 순 간 ) 들어벌 때 약해 지 는 

것이고 그 반대로 내뿜을 때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격의 경우는 상대방 

에 접숀하게 되므로 호흡을 밖으로 내쉬 어야 하고 기 타의 경우에 호흡을 들어쉬 어 

기술적 조절이 필 요 하 다 .

(5) 정신咢일

, 힘 의 설리 도 우리 몸의 정신적 인 통일 6】 필 요 하 다 . 분산된 정신에 힘 이 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이 다 . - 、.

(6) 수기(手技) . ' ，. 人  、

공격 은 찌르기，때 리기， 뚫기 의 3가지로 이루어 지는데 이 삼자가 상호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각각 목적과 

방법이 다른 것 만은 사실이'다. - ,



태권도익 올바른 인식 一

. < 관수로써 2부송판 2매晉 격파하$  장면〉.

亏 찌르기 는 공격부위를 완전히 돌림 으 로 써 、외부의 상;처 •보다도 내부에 타격을 주  

자는데 그의 号 적아 있는가 하면 뚫기 는 공격 부위를 적 게 돌려 급소를 째고 들어가 

는 '것 이 다 . 그리고 때리기는 공격부위를 거의 돌리지 않음으로써 급소의 근육이나 

뼈를 부午는데— 또한 중점을 준 것이다. ,1

공격은 인체의 상단, 중단, 하단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데 수련상 모 든  가'상적 목표  

는 공격하는 사람아 서 있을 때 표준한다. 수기공격 에서 공통된 원칙으로는 동작의 

시초에 허리와 하부부를 갑자기 틀며 공격부위가 목표에 닿는 순간 하斗부에 힐을 

주며 공격 하는 부위는 공격목直에 닿자마자 빠른 속도로 당겨 야 한 다 ,

(7) 족기 (足技 : Food Techniqes)

- 족기는 실로 태권도의 자랑거리며 다른 어느 무도에서도 보기 어려운 기술이라 하  

겠다-

사실상 큰 위력은 발에서 나오는 것아며，수기의 3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 

에 + 늘날 사主를 태권도라고 부르는 아유도 여 기에 있는 것이 다. 족기 는 공 격과 방  

어로 구분된다. 공격으론 차 부수기, 차찌르기, 차 누르기로 대별하는데 일반적 원칙 

으로서는 서 있는 자세 다리의 무릎에서 나오는 탄력 성을 최대한으로 야용하며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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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S 익 올바른 인식

< 돌려 차기로 송판音 되파하는 장면〉

마 자  찬 발을 거둠으로서 다음 동작의 신속을 .기하고 상대 방으로부터 붙잡히는 것 

을 방지한다. 또한 체중은 순간적으로 한  다리로부터 다른 다리로 옮겨야 하고 서
. 대 、'

있는 발로 글형아 잡혀야 한 다 .

(8) 방어기 (Blocking)

수기 족기 의 방어에서 주 방어가 아루어지나 피하기‘ 혹은 장애물1 이용의 방어도
. I

있 다 . 주로 •막기는 손호로 이 루 어 나  손의 사용이 불가능시 발로 이용되는 것이다. 

숫기의 일반적 방어기론 장권， 안팔목뼈，바깥팔목뼈，등팔목뼈 또는 정권으로 이용 

된 다 . 족기로는 차올리기, 반달차기，도로차기，차 멈추기， 걸쳐차기 그•리고 걸어 

차기 •f ■아 있다. 방어에 있어서 피하기가 강조되'는 이법는 단 지 '방 어 가  손상을 적게 

입는다는 것 만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충분한 간격을 둠으로써 발을 마 음 대 로 I사용하 

자 는  데도 있다. 따라서 피하기 의 성패 여부는 께중으I . 이동에 있 다 .,，그•런데 체중은 

각 방향에 대하-여 기 민하고 적시적절하여 융통성 있게 옮겨져야 한다. 체중쇠 이동 

은 자즌발 옮겨 디 디 기 ，자즌발 미끄럼발 돌기’뛰기 그리고 ;낮추기 둥으로 ' 이루어 

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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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조기구 1 ' •

, • . V ■

단련에 사용되는 단련 빽 은 平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석은 차고 찌 르는데 공히 사--.一 . •

용되나 작은 빽은 뛰며 높이뛰기 또.뛰며 돌려차기에 사용된다.乂단련떡은 고정 또 는  

이 동  역할을 하는 고로 어떠한 서가나 방향에서도 적시에 촛점을 공격하늦 연습 이 

외에도 발의 단련과 뛰며 육■는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좋 다 . 기 타 보조기 구로 

단 련 그 네 ，막기틀, 단련즐，아령, 단련공，목 단 지 , .  모 래통，발목틀，丄 '서기틀，거 

울 둥이1 있다. . '

------------- - --------- --- ^ ~ — 一 " '  一  - - 태권도익 올 바른 인식 ——

<백 音  차는 연습>

형 (型  : PATTERN)

형은 태권도에 있어 가장 근원이 되는 장이며 실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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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익 올바른 인 식 -------------------------------------- ------
' . 、、

수공 권으로서 여하히 방어하며 . 여 하히 공격 하면[합리적 이며 효과적 인가의 원칙적 인

방법을 단독 동작으로서 연무선을 보행 하며 수련하는 것인덴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丨 . -

대련방법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상 대를 놓고 대런하기는 어려웠던. 까닭에 상 대 방  없 

이 혼자서 연습할 추  있도름 공방의 필요한 여러 동작을 이론에 맞도록 엮은 것을

형c型 )이 라  한다.. 따라서 형은 여러가지 상황하에 수 명의 적을 조직적으로 상대할
• .、 /

수 있도록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과학적으로. 연결한 하나의 표본이다. 형을 연습함

으로써 여러가지 기 본 동 작 을  혼합 수련하고 대련의 기술을 향상시키며，융통성 있는 동
작 ' . 』1

을 기르뇨 중심의 이동방법，杳육단련，호홉조절을 익숙하게 시'킬 뿐 아니라 기본

수련에서 습득할 수 없는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연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은 수

세기 동안 여러 태$ 도 대가들에 의하여 창안되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

을 뿐 아니라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별하면 소림유，소령유, 창헌유

등으异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이 되었든지 그 기본원리 원칙은 같Y쏜 것이다.
. • 丨 /

몬든 형은 시작한 지점에서 끝마쳐야 하고  힘을-넣을 때는 넣고， 멘 때속* 매어，율 

동적이어나 하며 거리의 조정，시선의 정확，호흡조정은 공통된 착안점이다. 중국이 

나 일본에서 하 고  있는 재래식 쳬  1 면 기본형，평안형의 기본이 되 는  형이 있고 

경민형으론 로조산，공 상 군 ，단권 공방형，장권 공방형，태조懷형，파 피형， 밧사이 

형，완슈，진 토 ，노 하 이 ，명경，二:十四보 둥이 있고 강응형으론 철기형，기마, 십 수 ， 

세산, 자 은 ，진태삼진，십 산씨，엔젼, 十八，三十六，팔기， 태극，소진사이，'후 아 ，국 

륜후아，운 수 ，공 전 ， 신파，하후아，二十八보 둥이 있다. 현재 국군에서 하고 있는 

창헌류声  순수한 우리 한국의 형으로 육 군 소 장  출신인 착 홍희 장 군 〔현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이 창안한 것으로 동남아 일대와 미국을 위시하여 전 구라파 일대에서 각 

광을 받고 있다. 창헌류의 특징은 가볍고 무거운 동작 그리고 빠 르고 느린 동작을 

혼합함으로써 몸 이 .가 벼 운  사람도 무거운 동작令 할 수 있는 반면 몸이 무거운 사람 

도 가벼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것과 족기 를 광범 위하게 사용한데 있다. 그리도 

각 형의 이름이나 동작의 수 또는 연무선은 역사석 인물들의 이름아나 호를 따고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난 사실을 상 정 한 '것 이 다 . 그 종류는 23개가 있는데 천지형，'단 ， 

군형，원효형，율곡， 중 군형，퇴 계형，화랑형，충 무 형 ，관계형，，포은형，계 백 형， 유

신형，충장형，을 지 형 ，삼일형，최영형，고 당 형 ，세종형，，통일형， 서산형:，의협형,
_ • ' \\

문무율이 있다.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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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익 옮바皂  인식 一

< 령音 수련하는 장면>

대 련 ( l i 練  ： SPARING )

대 련은 실제로 움직이는 상대 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하에서 형 또는 기 

북수련에서 채득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나 

기본동작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감투정선과 용 기 를 .복 돋 우 고  눈을 

민첩하게 단련하'여 상대 방의 전술 또는 움직임을 간파하는 능력을 기 르 고  공격부위 

와 막기부위를 단련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힘을 테스트하며,형 혹은 기본수련에서 얻 

을 수 없는 기 타 동작을 습득하는 둥 실로 태권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대 련은 

일반적으로 약속대 련，반자유대 련，자유대 련의 3가지로 구분〔된다.

대련은 문자 :그대로 타인을 상대로 하는 n i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 그러하 

여。！:만  한다’.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본 정신을 일시로도 망각하지 않을 것이며 공방 

에만 정신을 몰두해서는 안 된 다 . 야삼을 포기할 것이며 공을 급히 굴지말고 순서를

밟아 연습되어야 한 다 . 거리의 조정, 기압，중심의 이동, 시선，호흡조정, 체의신축( 1
둥은 대련시 S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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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익 올바른 인식

대 련

--- 약 •속*

-반자유

자 유

_ 3 보  약속대 련 

_ 2 보  약속대련 

-一1보 약속대년

족기반자유대 련 

1 H. 반자유대 련 

_1 ： 1 자유대 련

一 1 : 2 자유대 련 

2 ：2 자유대 련

-응용대 턴

심人F(審查  : Testing)

심사는 태권도 수련의 단계적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개인의 기술 승급' 승단의 기록

구 분 순 서 • 급 . 탄 형 의 구 분

1 8급 〜 7급 천지 〜단 군

2 , 7 " 〜 6 // 단 군 、"도산 _

3 6 n  〜 5 도 산 〜원 효

급 4 5〃 〜 4 " 원 효 〜울 곡

5 •곡 〜중 군

6 3 " 〜 2 〃 ’ 중 군 〜퇴 계  '

7 2 " 〜 1 〃 화 탕.. \

8 丄 단〜 2단 • 충 무 〜관 계

9 2〃 -一3 " 관계 〜포 은

단 10 、2 " 〜 3 " 포 은 〜계 백  1

11 4// 〜 5// 제 백 〜유 신

12 .5단 이상 유 신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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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익 올바른 인식 一 一

을: 주기 위한데 있다. 일반적으로 분기에 1회 승급심사를 보나 2개월마다 보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1급에서는 최소 6개월이 되어야 1단 (段 ) Degree의 심사를 블 자격 

을 얻는다. 단별심 사 화저 끼 간년도를 요면 1단에서 2단은 2년, 2단에 서 3단은’ 2년，

3단에서 4단은 3년，4단에서 성단 공히 3년이 되어야 한 다 . 5단에ᅪ 6단 이 상은 기 간 

에 구애됨이 없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예가 많 다 . 채점방법은 형 ，、대련， 격파

를 구분하여 총점이 9〇 점 이상일 덴 3계급，80점 이상일 때 2계급 80점 작하일 때 1 , 、'
. \ • . .

계급이 승급 가능하나 각 수련관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단은 1단 승단이 되 

며" 2단은 승단이 音 가능하다. 급단별 형 의 기 준ᄀ라 착안사항을 보면 앞 페 아지 _ 도표斗

같다. ' Z  I
\ / … ，.

착안사항으론 동작의 정확성，중심의 이동，힘의 집중，시선, 호흡조정, 기 압절 

거리조정 기타 미와 율동으로 구 분 한 다 . ' I

대련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순 ᄊ. 서 급 . . 一 단 대 련 구 분

1 S 굽 〜 ，7급 、 3보 약속대련

2 6 〃 〜 5 1，2보 약속대련 一

3 4,3,2// 1보 및 자유대련

. 4 . 1 ' 乂유대 련

5 1 단 〜  3 단 자 유 대 련 ,

6 4// 〜 5/， 응용대 련 '

7 5단 이상 응용대련 및 이 론 발 표

착안점으론 일반적으로 정확한 공 격 ，정확한 방어, 거리조정，힘 의 강약，유도 및 

허 점 발견 공격 부위 선택，특기 기술 기 타 무도정신을 들 수 있다.

격파 (Power Cbeck) 의 기 준은

순 서 급 • 단' 격 파 물 비 고

1 N 1 8급、〜  5급 없음 /

2 4// 〜 3 〃 정권 기와 s 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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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E s l  올바른 안식

3 2 급 족기송판 1매 ,

4 1 급 특기 격 파 1매

5 1 단
정권 10매, 수도벽돌 1, 180。회전
축송판 1 .

6 2 단 360°회전축송면: 1매

7 3 단 특기 격 파

8 4 단 특기격파 및 장애물 격파 '

9 丨 5 단 이상 장검, 단검 사용법 및 이 론 발 표  >

착안점으론 七확한 자세, 속도  격파력 , 힘 의 집중, 호흡조정 둥으로 구분할 수 있 

다 . ' '

< 본부 군수국 군원과〉

----------〈 고  금  소  담 〉 -------------------- ；---------------------

I 육체상의 고 통 一 즉 ， 어디가 아프다던지 할 경우는 어 떠 한 가 ? '

사람이 ᅩ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요/다. 고통은 심하면 짧고 계속적인 고통은 가벼 

운 법이다. ( ' ) I ‘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이 사람을 업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스로 

꺼저버리는 것이 고 통 와  결말이다. !

■ 우리는 어떤 신체상의 고통을 피할 수 도  없고 없애는 방법도 없다. ■

하 지 만 '참 으 로  모든  고통이 가벼워지 는 것 만은 사실이다.

옛날의' 성 인들은 일부러 고통을 찾아 고통과 맞섰다. • •

전쟁 때 이쪽이 도망치는걸 보면 적은 한층 기세를 얻어 추격해 온다.

고통도 우리 가 그■ 앞에서 몸을 떨면 우리를 잡 아  누르려고 한 다 .

\. 그러나 우리가 '이 에 저항한다면 고통은 드디어 항복하고 마는 것이다. '

I 힘4  주면 육체는 납해진다. 영혼에도 힘훅 주어야 한 다 .、' .

! ■ < 몽떼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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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계의 제트 여객기 A 개

< 모 잉 一 7 0 7 >

. I 1 .

세계 최초의 본격적 대형 제트 여객기. 

팬 아메리칸 항공회사의 요•〒 설계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북대 서 양에 의 최 초 취항은 코멧 트기 에 

의하여 그 첫 기록을 빼았겼으나 실질상 

제 트기 에 의한 정 기 운항은 이 ᅭ보잉 707 

이 착초가 된다. '

、보잉 707의 초 비 행 은 .J_957년 12월 않 

일,

초취향은 1958년 10월 26일로 되어 있

다 . ’ '、

이 丨 보잉 7〇 7은 종사가 장래의 여객.수 

송에 대한 ᅮᅵ측과 전략폭격기에 대한 공 

중급유를 목적 으로 하여 자 _  개 발한 36

7-沏 기 를 근간으로 하여 개 발한 것으로，
I

군용으로는 이와 같은 KC-135가 있다 .
' "  * (

보 잉 707은 최 대 이 륜 중 량 과 동 체  의 古

이 및 장착엔진에 의하여 -120,-220， 

-320, -420 둥 각 씨 리주 및 팬 • 엔 진을 

장착하는 B-씨 리즈，화물기 의 C -씨리즈 

가 있으며 '

현재;는 -320 B 혹은 -320 애트팬형이 

주체로 되어 있， . (-420 RR콘워)어를 장 

착하고 있음)

기 체 구조도 개발 싯점에서 보면 과히 

뒤 지는 바가 없는 전형을 요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 동체 가 굵고，상하 화물 적재 

실이 넓어 화물 적재량이 비'교적 많으며 

동체의 길이와 엔진의 선택범위가 넓어 1 

고객의 어던 요구에도 쉽게 ■' 할 수 가  

있어，세계 두처에서 이 기종이 많이 사' 

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
, • 1 f 1

ᅩ팬 아매 리 칸 사와 같은 강대 한 고했의 

발주와 보잉 사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 하 ‘ 

적 라이벌 격인 DC卜8을 가법게 물리치 

고  넓숀 판로를 개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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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익 제트 여객기 소개>-

< 보잉-720〉

보잉-+07을 개발，중거리형으로 개량
/

한 개 량기 로써 콘폐 어 8S'0과  당시 그 출  

현이 에상되고 있던 DC-9(현재의 DC-9 

과 다르다) 혹은 코멧 트 4C 둥과 대 항''하 

여 경 쟁 개 발된 비 행 기 로서 초비 행 1959 

년 丄 1월，

보잉 -720은 보 잉 -707의 ᅳ 120형의 동 

체 를 축소시 켰고，동巧 에 날개 폭도 양、 

간 좁으며, 연료 적재량도 적게 한 것인 

데 내측 엔진과 동체와의 중간에 후퇴각 

을 더해 2단의_ 후되각을 갖게 "''하였고 

「크룩 • 후 랩 」은 전날개 폭에 걸쳐 장비' 

되어 있 다 .

당초 JT3C -6 엔진을 장착하고 있 었'는 

데，예.상 보다는 엔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잉 707 

과 같이 방향타가거 i 유압작동을 하는 것’ 

이 아닌데다가 동체의 길이가 짧아 방

향안'정이 좋지 못해 그리 평이 좋지 않
/

았다. .

그러 나 196〇  년 10월 6일 초비 행 한 -720 
p \

묘는 엔진을 타보-팬의 JT-3D형으로 바 

꿔 달고， 방향타를 전면유압작동식으로 

개 량，수직 미 익 의 증적 둥으로중거 리 용 

여객기로써는 흠이 없었다. .

그러나 경제성이 높은 팬 엔진의 보급 

과 여객수요의 확대로서 생 산 은 144대로

중지 되 었 다 . ..

■.'<보 잉  一727〉

1956년 종래 호로펠라기로 운향하고 

있 던 중 、단거 리 노선의 제 트 화 를 목 표 로  

개 발 시 작된 기 종으로, 특이 한 미 부 3발 

형식의 고형 미익배치를 채용코 있 다 .

고속도와 이착륙 성능의 향상으로 32 

도의 후퇴 각과. 평 균 ■••〇乂의 엷 육 날개 

주익 전후 가장자리에 강력한 고양력장 

치 를 갖추고 있는 외에 지 상정 류시 간의 

단축에 의 한 가동율 '향 상 , 각 실내에 

APU를 갖추立 있 다 .

. 또한 타 기 종과의 공통화도 고려 하고 

있어서 720과의 공통부품은 30%에 달하 

고  있다. ，

동체 상반부, 조종석 둥은 707과 727과 

전연 동일한 크기 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 

서 부품의 ᄌ공통화와 운항의 공통성을 갖 

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점으로서는 전연 다른 

점도 적지 않고 케마칼 금속 접착제 하 

니캄 구조 둥이 풍부하게 쓰여 있어서 

조종익면은 전유압작동과 관련을 갖는 

둥 현대적인 비’행기로서의 조건을 갖추 

고  있다.

1963년 2월 9*일 —초바행， 1964년 2월 

10일에 첫 취항을 개시 하였다.

727에는 동체의 길이 에 의하여 -10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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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의 .씨리즈•가 있으며 -100에는 여객

형 위 에 통상 화물형 및 화 • 객 급속 전 

환형 (QC형);의 3종류가 있다.

-200은 -100의 동 체를 약 6m 연장한 

것으로서 항'속성능 및 이 착륙성 능은 i저 

하하였 으 나 ,「베 이 로드 J는 대 开  증가되 어 

채산성이 향상되었다. .

따라서 727-200외 정원은 보잉회사의 

일련의 제트 여4 기 중에서 747, 707-3 

2p에 대하여 세 번 째의 크기 를 ■ 랑 하 고  

있는 것이다. " I

'그러나 엔진이 동체 미부에 집중적으 

로  장비되어 있는 i관계로 승객이 많을 

수 록  중심점 이 전방에 이동죠다는 결함 

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경제성에 따른 

좌석 배 치 ᅪ* C형 혹은 QC 형 의 기 체 에 

있 어 서 I특히 현저히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200에는 C형은 여 하간 QC형 

은 지금으로서 제작되어 있지 않다, 그 

러 나 고속도와 뛰 어 난 이 착륙 성 능，베 이 

로드가. 높은 점 정 칙1하고 있는 JT  8D엔 

의 높은 신뢰성( 또는 동급기 가 없는 

점 이 다행 으 로 .727의 발주기 수는 많고 

미국의 체트 여객기、중에서 최고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후에도 더ᄉ욱 

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예살되며 총 항주 

기 수는 적 어 도 i 〇 〇 〇  기 를 돌 파할_ 것으로 

보인다.

' < 보엉-737〉

중 탄거리용의 727에 ，게속하여 개발 

된 순 단거리용 기로서 727이 단거리용 

이 라고 해 서 차 차 대  형 화ᅩ 장거 리화하여 

가고 있는 중간에 개량되어 ᄌ나은 기종이 

다 . ■ /

선행된 DC-9와 BAC-111 의 대행한 

기종인 것이다.

생산개시는 1965년 2월 19일, 초비행 

V1967년 4월 9일，

첫 취항 1967. 8. 8이다.

-737은 727과 ^이  동체 길이 에 의하여 

-100과 -200의 두 「씨리즈J가 있으며 -2 

00은 -JL00보다도 동체 가 약 l . 8m  길며 

생산은 전연 ᅳ200에 집중되고 있다* 

동체는 727과 같은 형태로 707씨리즈 

와의 공통화를 도모하여 상하부분의 크
I

기 가 다를 뿐 상상부분은 70상과 일관된 

굵기로서 두 줄의 좌석배치가 되어 있고 

대형기 모양의 기분을 주며, 과렛트의 

탑재가 가능하다. . :

또한 엔진을 위 시 하여 모든 계 통 둥에 

727과 같은 형태를 취 하 고  있디^.

엔진은 727에서 익 하면에 내 려 장착하 

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 .'

이 밖에 조종계통은 727에서 경험을 

쌓은 전유압■가동 방식을 채용, 방향타는 

「트림 • 태후르 J나 「콘트롤 태후트」를 갖

--------一< 세계익, 제트 여객기 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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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 계익 젯트 여객기 소짜〉 ᅩ------

_ : I
年고 있지 않으며，착륙장치는 각실 도 

어 를 생 략하여 차륜 자체가 객실 도어 를 

겸 하 는 동 시 에 ‘ 보전키의 냉각을 완전히 

하여 단거리 노선의 운항에_ 적_당하다-.

또한 _ 대 이륙중량과 최대 착륙중
' - i

량과의 차를 적게하여  연료 둥 급방출계 

통을 생 $ 하는 동시에 단거리 구간의 비‘ 

행이 가능 하도록 고려되고、있다.

、< 보 임 -747>

잠보 제트라고 알려져 있는 초대형 제 

트 여 객 기 다 .

정확히 말하면 미 -공군의 C냥A의 개 

발경쟁에 참패한 보잉회사가 다시 더글 

라스의 DC-S의 공세 를 받고, 그 위 에 707 

의 확창화가,다리 의 길이 의 관계 로  붙가 

능한 것으로 알고 팬 아메리칸 회사가 

DC-S에 기울어진 것을 급격히 만회했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라고 전해지며, 이때 

문에 팬 아메리칸사를 위사—하여，미국 내 

의 항공회사가 일 단 발주는 했으나 시 기 

상조라는 인$ 은 씻지 못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에어 버스의 구상이 비교적 

빨리 결말이 지어 졌다고 한 다 .

~ 어옛든1장래의 여객수요의 예측과 운 

항비、의 저감, 교통량의 절감 둥을 고려 

하여 개 발하였음에 는 의 문의 여지 가 없 

는  것이다.

보잉회사로서 는 이 러한 거대한 바행기

를 생산함에 있어서 적극 중량의 증대를 

경계치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종래 부 

터 손 쉬운 방법을 쓰고 았으며，따라서 

구조적안 면에 있어서나 재료4 에 있어 

서나 그리 신선한 안，상은 주지 않으며, 

다만 707 또는 그 아류의 대형화한 것으 

로 보아 무방할 것이 다 .

공기 역 학상 고속:비 행 에 대 비 하여 주 약 、 

후퇴 각은. 지 금까지 의 것 보다 최 대 의 37* 

로 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이착륙에서 

발생되기 쉬운느익 단 또는 .엔진 폿트가 

접지하기 .쉽기 때문에 상반각과 이 례적 

으로 7。가 주어져 있다.

.보잉회사희 일련의 제트기에 대하여 

외익에 2 .5 °의 각을 더하게 하여 그 특 

색 을 두드러 지 게 하고 있 당 .

새 로운 기 재 이 기 에 장비 하는 제 계 통은 

새로운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화에 , 

따르는 실내 통신계통，관성 유도의 항법 

장비 및 현재 장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 공위 성 을 이 용한 VHF의 통신장비 를 

장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는 여 객 형 만으로 장래 는 화물젼용 

칸을 장치 한 화물전용기 747_F 및 4 객 

혼용의 747C가 계획되고 있다.

운항개시 즉후 엔진고장과 이 착룩시 간 

이 초체형이기 때문에 지 연되는 둥 화재 

가 끊이지 않고 게속되었으나 대개의 항 

공회사에서 이 기종을 발주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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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시켜 그〔운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 

어;!:고 있다*.

〈더글라스 D C-8〉

보잉 707둥 세 계 의 _ 대 형 제 트 1 수,송기 

의 세력에 맞서 더글라스 회사가 만든 

최초의 제트 여객기이다.

' 계 획 개 시 는 1952년경 으로 생 산발표는 

1955년 6월 7일 .

초비행 1 ^ 3 . 5 . 2 0 .

초취항 1958, 6. 7일 이 다 .

DC느8은 당초 -10 에서 _4〇 까지의 4 

기종을 갖추고 있다. S
；i 이들은 각각 크기와 외형; 내부 제 계 

통 을 꼭  같 이 •하 고 ，다만 엔 진 』종류와 

이착륙 중량， 면로 탱크 용량 둥 으 로 구  

분되고，707과 같은 동체 길이에 의한 

구분은 없다.

(-4〇 만 RR콘웨 이, 기 타는 P & W JT 

3C 또는 JT 仏 를  장 착 ) .

그러나 이들의 각 씨리즈는 .707의 동 

급기에 비하여 속 도 ，항속능력 둥이 약 

간 떨어 지 기 때문에 JT-3D 팬 엔진의 실 

용화에 따라서 아를 장착하고 주악 전면 

을 化강 연장, 익 면적 및 전연 후퇴각을 

더 함과 동시 에 날개 두께 를 감소시 켜 저 

항을 최대로 줄아게 한 -50이 완성되어 

이제 까지 의 열 세 를 만회 하게 되 었 다 .I

이리하여 -50은 명실공히 707-320B 를

능가하여 장거리용에 제 1급의 제트여객 

기로 등장케 되었다. 乂 .

-50 씨리즈에는 二51， -52, -53, -54F , 

-55, —K F 의 6종이 있으며 각각 최대 중 

량이 .다를 뿐 크기 와 외 형은 대 략 같 다 . 

DC-S은 공기’역 학적1 로 는 「스팬」방향
1

에:외 형을 서 서 히 변 화 시  킴 과 동시 에 공 

기 저항을 최 대 로  감소시 키 도록 되 어 있 다

또한 엔진을 장착한 파이론도 날개斗• ■、
의 길항작용이 가장 적 거j 되 도록 설게 되 

아 있 다 . ’ 一 -

이 이 외에 구성재료와 기 체 구 조 둥 도  

대단히 새로운 구상하에 디자인 되어 있 

어서 7〇 7에 비하면 현대화된 기 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 나 동체 가 707에 비 해 가 늘 고 「베 

이로드 」가 적근 최대 속 도가 느린 점 실 

새 가 비 좁고 래 적 성 이 약간 떨어지 는 점 

이 DC-S의 결점이 되고 있다.

DC-8은 -5D으로 일 단의 한계 에 ; 달하 

였으나,그후의 여객증가와.장거리성능의 

향심:이 바람직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__ 

기 서 새로운 대〇  씨 리 즈가 등장 되 었 다 .

< 더글라스 D C -9：>

DC，8어】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는 년:거 

리용 쌍발 제트기 로서 생산개시 1963.4 

초 비'행 1965. 2. 25. 초취항 1965.11.8.

이다. ' ,

< 세계익 제트 여객기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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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익  제트 여객기 소 7H>-

발표 당시는 현재의 쌍발 제트기 기본

형 이 었 던 「리 어 제트」방식 과 고형 미익
• , '

을  채 용 ，크기와 외형이 모 두  BAC-111 

과 흡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상은 적 

고  평가는 반드시 높은 편은 아니었으 

나, 더늘라스와 명성과 설계의 양호성， 

너!진의 신뢰성 둥으로 차차 주문이 재도 

하여 현재 보잉 737과  BAC—L11 을 능가 

하여 가장 많은 발주기 수를  기 록하고 있 

' 으 며 ，하거 리 용기 의 베 스트 설、러로 둥'장

하 고  났다.

설계 의 최 대목표는. 간소화와 신뢰 성 의 

I 향삶에 있 으 며 1복 잡 한  기구 ，장비는 주 

력 피 하고 구조둥, 저丨  계통도 종래 의 기 

체에 쓰여 지 던 신뢰성 이 높은 것 을 장 착  

사 용 하 고  있다.
! ■ ■ •

、 그 _결과 극히 신뢰성이 높:두 정비가

용이한 점으로 호평을 받 고  있 ^서  베스

트  • 센러의 한 원 인 아  되고 있다.

DC-9에는 날개와 동체의 길이 에 의하

여 -10에서 -40 까지 의 4 씨 리즈가 있으

며 현재는 -30이 그 주역을 담당하고 있

다 . '

최초의 -10은 극히 간소한 구 조 ，계 景 

을  가진 것으로서 승객은 해 명 ，: _30은 

,-1〇 의 익폭 및 동 체 를  연장하여 승객을 

110명 탑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익면 

전후면에 고양력 장 치 를 .추 가  장비호)•고 

있 다 .

-40은 SAS의：:주문에 의하여 -30의 동  

체를 더욱 연장！하고 객석을 125로한 것 

으로서, 활주로 길이 에 제 한 없 는 노 선 용  

으로 '개량한 것이다.

-20은 반대로 -10의 동 체 와  -30의 날 

개와를 조합한 것으로서 짧은 활주:로를 

가진는 노선 또는 고지에서의 운항에 적 

당히 개발된 것이다. /

또한 이 러 한 기 재 에 일 반1  으로 : 사 용  

되고 있는 화물기 혹은 급 속 전 환 형 (仏  

래빗 • 체인지)둥이 장착되어 있다.

— < 맥도넬 더글라스 DC-lQ

더 글라스회사의 ：DC씨 리 즈 여 객 기 와 최 

신형식으로서 1970년 7월 23일 롤 아 웃 .

DC-10은 소위 에어 버 스기 로 서 ，에어
' \

버 스  그것위 정 의 는 분 명 치  않으나, 잠 

보기 정 三로 승객 수가 많지 않고 항속거 

리 도 길지 않은 기 체 를 말하는 것같다.

DC-10은 이 와 대 응한 로키 드 !XL011 과 

.같은 모 양 으 로  3기 의 환  엔진 (2기 는 날 

개, 1기는 미부)을 장착하고 있으며 DC 

-1:0의 경 우 【피부의 엔진은 수직 口ᅵ 익 의 

하방에 장착하고 있는 것이 .특 징 이 다 .

、 보잉 747에 뒤 이'은 초대 형기의 일 종이 

기 는 하나 내용은' 잠보기 보다도 일층 진 

보된 것으▲서 소위 727 CD-9둥의 제 

2세 대 의 여 객 기 에 대 하여 제 3세 대 의 여

객기라고 말 할 수  있다.



■ 각 장비는 일충 자동화가 철저히 되었 

고 ， 완전자동착륙을 목표로 각 계통의 

개량 개발 및 장비 가 일부 장착되어 있 

다 . 一

또한 많은 여객에게 단시간에 써비'스 

할 수  있는 방안과 긴급탈출에 대비', 객 

실 장비 도 충문하고 그 구조 기 능이 충 

문히 고려 되어 있다. DC-10에는 단거리 

용의 -10과 장거리용의 -20 -30둥이 있 

는데 -30은; 익폭이 약간 넓은 외에는 별 

변화가 없고，-20 및 -30이 동체중앙부 

에 주각을 추가 장비하고 있는데 특징을 

살 아  볼 수  있다. -

(이 것은 최대 이룩중량이 큰 반면 각 

부의 구 조를변경치 않고있기 때문이 다) 

주문기수는 한때 L，_10l i 과 비슷하던 

것이 .그후 증가되어 현재 237기 에 달하 

고  있 다 . 、_
. V

<록 키 드  L-1011 「트라이

스 타 」>

DC-10과 동 등 하 던 「에 어 • 버 스 J기 로 

서 륵키드사로서는 최초의 제트여객기 

이 다 . 、

아'매 리 칸 항공사의 요구 설계 知 의 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DC-10과 크기도 

•외 형 도 모 두  비 숫하다.

1011은 DC-10보다도 출발 속도가 빠 

르나 최대의 고객인 TW A의 발주에 의

했기 때문에 그리 큰 성과를 얻지 못하 

고  넜는 형편이다. ’

1011에는 단거리용의 -1 과 장거리옹의 

-8.1 이 있다.

.-8.1은 그 크기 와 중량이 대형화 되어 

있으며，착륙장치 눅 6개 의 주각에 의 하 

고  있다.

발주 대令늘 •편에 집중되어 있 고 현  ᅲ 

재 1927누 발주 생산 중에 있다.

외형이 흡사한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 

도 DC-10과 같으나 하나•의 요구설계에 

대하여 같은 기 술수준에서 본다면 동일 

기체가 제조된다는 전 형 적인,예를. 여기 

서 볼 수 있겠다. ᄉ

< 콘베어 880〉
、、 .

대형 제트 여객기의 생산에서 보잉 •

더글라스 양 항공회사에 뒤진 콘베어항 

공회사가 그.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 

.거리기로서 종래의 프로델러기에 과신하 

여 운항할 것을 号 표로 개발한 중형 제 

트여객기이다乂 1

1952년 4월 생산 발 표 ，丄 959년 1월 27 

일 초비행, 1%1년 5월 15일 초취항에 

나섰다.

그간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어 그 개 발  

에 시 간적 인'지 연을 초래 하고 있다.

-------- < 세계의 제트 여객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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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인지 音행인지 군대 경험이 없 

나. 그래 그런지 군에 대해서도 별 관심 

미 상다. 계급장은 보 아 도 、모 르 3 ,  사단 

이 니 1 군단이 卜丨 여 단이 니 하는" 것의 병 력 

이 얼마인지 여 태 까 지 '모 른 다 .

일 정 때 얘 기다. 한 번 다움터에 나가 

면 「살아 돌아오지 1 않겠다」는 군가를 불 

렀 고 ，일 본의 무사도는 널꽃처 럼 피 었 

다가 깨끗이 저버 리는 것이라고 가르쳤 

다.

이 래서，군인으로 가는 날은 곧 죽 는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잔뜩 

겁을 집 어먹고'는 전 쟁 (제 2차 대전)이 얼 

른 끝나가만 바랐다. 그래 야 내가 안 갈, 

테니까.

징병 검사 통지서를 받거든 그날부터 

는 밥을 굶으라는 이*도 있었다. 전날 밤 

에 설산약을 먹으라는 이도 있었다. .될 

수만 있은면 전쟁 터에 안 가는 것이 장 

맹이라는 생각들이 었다.

〈 특  집  I 〉

정병강군音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는 무엇보다도 

질서와 조화가 잡힌 환경 속에사 창의적안 노력音 기울

일 수 있는 생산적인 사생蕾이 요구되고 있다.
1

창
의
성 
있
는 

생
활
과 

실천적 
자기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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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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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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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집  i .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징병 검사 통지서를 받았올 때 나는 

위궤양으로 한 열훌째 링 土 주사만 맞고 

누워 있었다. 착음에 는 어떻게 할까 하다 

가, 오히려 잘 되었다싶어 인력거를 다 

고 검사장으로 갔다. •

오래 배를 앓다가 열흘이나 먹지 못 하 . 

고 누워있었으니 얼굴엔 병색이 박히고 

벗은 몸은 내 눈으로도 바로 •불 수가 없 

었 ^ •

판 ‘ 관이 물었다.' -

『년 무슨 병 이 냐 ?』

『밥을 못 먹는 병입니 다 .』

다 죽어가는 소리로 바로 대지를 않 

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서 류를 뒤적 

巧리더니， - , 1

『병 종 .......』

이 소리에 신이 나서，

『병종……』 ,

라고 큰 소리로 복 f  을 했다. 그때의 일 

이다. '

한 학교에 다니고 한 동네에 사는 친 * 

구  B가 한 빙:에서 차례를 기I다리노 있 

었다丨  이 친구는 그 판에도 영어를 힘써 

배우던 터라, 조그마한 책 한 권올 펴 보 

고 있었다.

방을 지 키 는지 우리 를 지 키 는지，군인

하나가_ 문깐에 서 있 었는데 , 이 자가 눈 

을 부릅뜨고 손가락찰을 하며，

『거 기 책 읽 는 놈이 누구냐 ? 』

이 리 가지 고 나 왓 .』. I

하고 소리를 칠렀다.

B 는 태 연하게 책 을 들고  나갔다.

‘ •그•자가 받0}' 주루룩 펴 보더니，

『이건 영어책이 아니냐, 왜 이런 걸 

보느냥.』. ,

무슨 일을 낼듯이 쏘아보고 더 크게 

소라를 질렀다. '

『아닙니 t f . 그  책은 영어가 아니고 독 

일어 입 니 다 .』

물론 둘러 댄 것이다. 군인은 푹 누二 

러지며，오히거 무안하여，

『뭐라구, 독일어라구……』

하며，j 다시 죽 훌어보고;는'

『가지고 들어기— . 』
' "

하고 내주었다. B 가 그때 용케 둘러 대 

지 못했다면 (무슨 벌이 든지 .받았을 것우

다. B 는 지금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리
、、 . . *

고 있다.

B 는 그 때, 을종 합격이었다.

그러 니 까，내 45년 7월년가 입 영 (입 대 ) 

했다. 나는 병이 나아서 용산까지 따라 

갔었다. B 가 입대한 지 한 달만에 해 

방이 되었다. B 는 병영 안에서 8*15를 

맞았고’, 두  달만엔가 군봉에다 군화를

『너 같은 건 죽어 버 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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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돌아왔다.

그때는 양화점도 없던 터라, 그* 군화 

가 이 찌 나 탐이 나던지 이 얼 줄 알았다 

면，나도 입 땅을 할 걸 그했다고 후회했 

었다.

이 때 나는 국민학교 교원으로 있 었 다^ 

징병-나이는 별써. 지냈는데，'...이번에는 

제2국민병인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 

'다. 제1을종이었 다. 무러 나, 교원은입 

대가 보륭되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 

었다.

없년 I . 4 후퇴 때 일이다. 가족과 함 

께 이불보따리를 지고 천안을 지나다가, 

거리에 군인 몇이 서서 지나가는 청년 

을 검문하고 국민방위군에 입대해야 한 

다면서 붙들어 세웠다. 피난길에서 어떻

게 가족을 버리고 가■겠느냐고 사정을 겠
/  、
지 만 ，듣지 않았다. 일 단 방위군 본부까 

지는 가야 한대서，이불 보따리를 벗아. 

주고 길에서 가족과 헤어졌다.

방위 군을 따라 간 곳은 이 틈날 보니 까 

천 안. 경찰서 号 치 장이 었 다. 久

새벽에 주먹밥 한 덩이썩을 주었다.

. 배는 고팠지만， 길에서 헤어진 가족이 

뉘집 광에라도 들어앉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는지 도 ;모르는 일 

이 라 서 글픈 마음을 가라앉힐 수 가  없었 

다 - .

들고 앉았던 주먹밥은 자꾸 넘겨다 보 

는 옆 사람에거】 주랴 하니까， 냉큼 받 

는다. 물 한 모 금  못 먹은 빈 속 으 로 _길 

을 떠났다. 삼 ，사십명의 강행군이었다 

방위군이 앞뒤에서 호위했다.

점심 때가 되었다. 모두들 배가 고 프  

다고 마른 침을 삼켰다. 어느 산 하나를 

넘었는데，갑자기 우리 일행이 짝 흩어 

졌다. 이 게 _ 웬,일 설 까 하고 어 리 둥절 해 서 

둘러 보니까，식빵 조각이다, 가루우 

유통이 다，' 밀가루 부대 다를 들고 모 였 

다.

그 자리가 미군이 있다가 후퇴한 자리 

라는 것이다. 먹던 것을 내버 리고 간 것

이다. 모르는 청년이 식빵 한 쪽을 떼어
/

주었다. 양에 차질 琴아 치사스럽지만, 

손을 내밀었더니, 대꾸도 锌 고 걸신이 

들려 혼자 뜯어 먹는다.

(알 았 다 . 다음에 는 ,나 도  달려 가서 쑤 

셔 네 리 라 .)

다시 걸었다. 미군이 진쳤던 자리는 

나오지 않았다. /  ,

어디쯤 갔는지, 아낙네가 김이 무럭무 

턱 나 는  것을 이고 논두렁길을 뛰어 나 

온다.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들을 

팔 생각이었던가 보다.

간신이 대어 와서인 것을 내려놓자， 

우우 덤벼들어 저마다 집어 들었다.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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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뜨끈한 찐 고구마였다，

나는 돈을 내고 사 먹는 f  만 알았다.

나 는  돈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 했 __
■ . / •

는 데 ，그렇다면 나도 한 개， 집어 볼 

까  하니, 벌써 빈 광주리요 임차는 엉엉 

우 는  것이었다.

(알았다. 다음에는 나도 달 하 들 어  질 

으 리 라 .) .

당시 걸었다. 얼마를 가니까 마을이 

나타나고 장사들인 몇몇 있었다.

또 우루루 몰려 가 집 었 다. 이 번에 는 

수수엿 한 조각을 집 었다(도둑이 따로 

—_없■구나 ! 배 고프면 별 수  없구나 I ) .

나는 생의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던 것 

—이 다 .… -- _ -. • -

저 녁 어 스레 해 서 야 방위 군본부라는 간 

판이 걸린 면사무소같은 건물 앞에 닿一 

았 다 .

『다 왔다. 곧 신체 검'사를 한 다 .』 하 

더니 바람에 세워 놓은 채， 군인 몇이 

나 와 서 는 / . ’

『병 있는 사람은 저리 서요』. 해 놓고 

는 ， 병 없다는 사람 이름을 적 는 다 . 뒤 

에 병있다고 나선 상람은 대 여 섯 명이 

었 다 . 병 없다는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 

들어가지도 않으니，外 두  설비가 없는 ‘
I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다 . 병 있다 

는 사람들 뒤에 얼른 대 섰다.

『이 게 병있는 것들야. 나 따 라 와 .』' 、、 

안으로 따라 들어 갔다,

의자에 앉더 니，청진기라도 들듯이 하 

나를 부르더니 맨손으로 진찰을 鲁 다 . 

『어디가 아프지 ? 』

『폐가 나 뽑 니 다 .』

『거짓말 말 앗 ， 눈에 보이는 걸 말햇』 

하고 소리를 지른다. 내 차례가 되 었 다 , 

『난 맹장 수 술 한 지 가  얼마 안 되여 

걸음을 통 못 걸 읍 니 다 .』

『왜 못 걸어 ? 』

『맹기 고 아파서......』

T 어디 봐』

나는 허 리 춤을 고르고 배를 내어 보 

였다. 맹 장 수 술 한  자리가' 길다랗게 나 

있다. 、

나좋아. 갓 ! 』 〜

저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줄 알았더 니，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 :, :

, 무슨 증명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

고  졸라서 인찰지에는 즉일 귀대증인가 

된가를 얻어가지고 나왔을 때 는 달이 없 

이 지알이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다. 어
I '

디로 간단 말 인 가 ? 마을로 가서 아까 

같이 쓴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들은 내 

일 또 어디로 간다고 士 다 . 、

그 집에서 끼어 자고 이.틈날 온 길'# 

되짚어 저녁 때 _가족과 헤어지던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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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렸다.\ .

물 길어가는 여 인에 게，

『혹시 ，이 동네에 아이 업 은 젊 은 이 와

마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 셔 요 ? 여 

기서 어저께 헤어졌는데.......』하니까，

『네에， 바로 저기 저 집 에 가보셔요』

이 렇 게 해 서 스물 네 시 간만에 우리 는‘，
\

다시 만났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걸어 왔으면서， 

배가 .맹기어 걸음올 못  건는다고 둘러 댄 

용기 도 용기 려 니 와 ，순순히 국민 방위(군 

을 갔던들 문경 서재에 앉이; 죽은 귀신 

아 되었을는지도 모 른 다 고  생각하니，첫 

째 다행 이 요，가족을 만난 것은 둘째 다 

행이었'다. 丨 /  - 乂

그 때의 약점을 잡 아  속인 것이긴 하 

지만，이 를 숨기고 싶 지 #  않다. 일재 

시대의 B 의 얘기나, I *4 후퇴 후의 내 

얘기는 모■중가 자기 관 리가 아 닐 까 ?'

군대생활뿐 아니라，모 본  일에 있아 

서 요령을 얻어 야 그 일을 잘 해 낼 수 

있는 것이 다 . 특히 군 대 생활에서는요령 

_이 제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 왔 다 .

요령이 란, 요긴하고 으뜸되는 줄걸리 

라 풀이 한 다 . 이 러 한 풀이 보다는， 눈치 

(센 스 )요 ， 기지(위트)일 것 올다.

상관은 때로 좀 무리한, 불가능한 ' 명

령을 내리는 일이 있다 한 다 . 이를테면，

맨손으로 땅을 파라든지，나무를 자르라
- •丨

든지， 쥐를 잡아오라는 따위‘다 / 이 런 경 

우에 하이 없어서, 톱이 없어서, 및이 없 

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도  없고， 

그런 이 유도 통하지도 않는단다. 그러므\ 

로 ， 얼른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 필요하 

다 . 그 생각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 

이다.

ᄂ 이 래서，군대 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다 . 그러나, 요령은 속임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대에서 외출중 없이 어 

Z 떻게 나왔다가 취침시간 전에 담을 넘 

어 들어가다가，들켜서 영창 신세를 졌 

다ᅩ 얘기를 들 었 다 . 무사히 나올 수  있 

었다면 무사히 들어갈 수 도  _ 있어야 하 

' 지 않겠는가 ! 처음부터 담을 넘어 들어 

ᅩ갈 생각으로 나왔다면，이 사람은 센스 

도 위트도 없는 답답한 사람이 랄 수  방 

에 없다. '

부하된 사람으로서는 상관의 명령을 

수행 해 냄으로써 마음이 괴 备 지 않 은 군
t

대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 

업 을 중단하고 간 사람들은，조금이 라도 

여가가 있으면 공부를 하는 자기 시간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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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리 밭 :
' 1 丨 '.

1나후퇴에서 간신히 수ᄂ한 강롱에서

보리밭이라는 시 동인지를 내게 된 것_이 

다.

동인지의 제호가 그렇듯이 이 동인지 

에 실리는 작품들도 모 두  향토적이며， 

또 한 조 용 한 심 정 들 로 그 타 진  작품들이 

었다.

'동인 구성으로는 교사들과 군인들 그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익 사생활

' ， I
* 丨丨 \

겨:a  몇 몇 학생들로 되어 있었다. 보리 

밭아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향토성이 아 

니냐고 말하는丨  사람도 있었고， 또한 ； 

지금 젊 은 이 들 이 ，전선에서 땀과 피를 홀 

리 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게 소극적 이고 

—향토성만 담은 작품을 써 서 무엇하겠느 

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조국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디"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작품도 

거기에 i 응해야 할 것이 아 니 냐 고 하 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을 물리치고 그대 로 ' 

보리밭이라는 제호를 쓰거丨  된데는 몇 가 

지의 힘이 있었다.

동인으로 있던 한 장교가 한 말이 큰 

힘이 된 것이었다. ᅳ 

그는 말하기 를 일 선에서 포연과 포성 

만올 벗삼던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즐 

겁게 하는 것은 결코 포성 이요， 포연이 

ᅳ 아니다 한 포기 의 꽃인 것이 다. . 丨

거칠어진 마음을 달래는 것은 또 다시 

거칠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없이 부드 

럽고 정다웃 것이라야 되는  법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오래간만에 휴가 

로 돌아k 면 다시 전쟁 영 화를 보고 즐기 

는 것이 니라 유치원 아이들의 재통을 

즐겨 하고 그들과 같이 놀기 를 희 망하는 

것이 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하면 

항상 거 친 것만 보고 있 는 사람들은 또 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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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친 것에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는 것이 i아니 라 그와는 정 반대 의 상태 

에서 마음의 위안을_받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지금표전쟁을 하고 있는 t나라의 

국민이 다. 느러니 까 우리 의 마음을 조용 

하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예술행동이 필 

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인지 제호를 보리밭으로 

하 고  작품도 살풍경한 내용의 것 보다는 

조용 하 고  맑으며 사색적인 작품 활동을 

하자고 했다. 그때 그의 ■말 려로 작풍을 

조용하면서 사색적인 내용을 담는 그런 

계 렬을 쓰기 를 했다..

우리 들의 작품 활동은 그•리 대 단하지 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보리밭을 냈고 또한 

각 사단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여러편의 

작 품 을  실리기도 했다.

한결같이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지 랑이 같 은 _작품들이 었다. 우리들이 

한 동인 행위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걷우 

■었느냐 하는 분계는 별 문제로 하고 전 

쟁 당시에 한 작은 도시에서 몇 사람이 

모여 거칠어져 가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단 한 사람어1게라도 편하고 고운 마음을 

잠시라도 가지게 & 다면 그것으로 우리 

는  i 족해야 했을 것이 다. '

그러나 문제는 여기 에 있는 것아 아니 

라 우리들의 생활 주위가 어지러워지면 

그것을 4 곳하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

록집 1. 생 활 인 으 로 서 익 、군인익 사생활

리들에게 있고，생활 주 위가：:거칠어숙면 

우리^도 따라 거칠어 질 것이 아니라 =L 

촉에 서 안’도와 평 안'을 干히송) 는 L노력 아 

있어야 할 것이다. .

우리 는 그 당시 비 록 대단치 는 않았지 

만 그래 도 생활 주위 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들의 정 서 는 자기 들의 노:력 으로 순 

화시 켜 보겠다는 그 노력 을’ 스수로 기-쁘 

게 생 각하는 바이 다.

모든 사람은 모두 생4 인 인 ，것이다. 

직업인이기 전에 생활인인 것이다. 그러 

므로 생활인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

정서를 다스리고 감정을 L_잠재우며 지 

성을 발굴하고， 이 것이 、생활인들이 가 

져 야 할 자세 가 아난가고 나는 생 각한다.

② 바이 어 린을 켜든 노인

지 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 이 다. 내 

가 동경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이 었다. ,

오랫동안 작은 아파트에 있다가 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r고이시 가 와 j 에 

가서 _전세집을 한 칸 빌렸다._ 그리 크지 

는 않났지만 그런대로 아담한고 깨끗한 

\ 집이었다.

집 주인의 말에 의하면 돈 6丨 없어 집 

을 세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방을 세 놓는 것 이 라 고  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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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의 식구라고는 6〇 이 넘어 보이 

는 노인과 한 50이나 되었을 안노인 丄  

리고 외딸이 있었다.

그들은 무척 즐거운 생활을 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 

닌 것 같았지만 그런대로 식 생 활 에 는 근  

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 후에 안 

일이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 

데 중 국  전쟁 에서 전사했다는 것이다.

이층집 옆으로 나무를 심어 온통 집 

전체가 숲으로 덮여 있었고 마당에는 가 

지 가지 의 풀 ， 꽃들이 계 절을 따라 피끈 

했다. •

그뿐 아니라 마당 가에는 무화과 나무 

십 여그루가 서 있어 가을이면 무화과 

열매를 마음대로 따 먹는 '것 이 다 . 주인 

노인은 날마다 꽃 가꾸기를 일삼고 있었 

다.

나는 그 집 노인과는 아주 가까운 주객 

이 되 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지가지의 

이 야기 를 들려 주기 도 했고 인생 에 대 한 

진실한 충고도 자주  해 주었다. 독서를 

즐기 는 노인이 라 대 단히 유식 한 말 을 했  

다. 그때 그  노인이 날마다 읽고 있던 

책은 r 채근담」이었다.

나-는 시간만 있으면 그 노인에게서 인 

생의 예지를 배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노인이 바이얼린을 켜는 

것이다. 그때 그가 켜던 곡 은 「G 선상의

아리아」였다. 비 록 늙기 는 했지만 그 바 

이얼린을 켜는 솜씨는 대단했던 것이다.

나는 정신을 잃고 그 노인의 바이 얼린 

독주를 듣고 있었다.

그의 독주가:,끝난 후 나는 그 노인에 

게 언제부터 바6]얼 린을 켜 기 시 작했느 

냐고 물었다.

그 노인은 그때야 자기 의 지나온 일皆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는 육군 장교 1 .  

노 • 일 전쟁 에 참가했다는 것 도 알게 되 

었다. 1

• 그는 결국 중령으로 제대는 했지만 군 

대생활은 상당히 오래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바이얼린을 배우게 된 

것은 단조로운 군인 생활에서 약간의 변 

화를 갖기 위해서 였다고 했다. 언제나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거 

기에서: 오는 생활의 '염 증 을  주체할 수  

없어 그것을 면해 보 려고 독서도 했고 

꽃도 가꾸고 악기 도 다루어 보았다는 것 

이다. 영내에 있을 때는 군인으로서의 

충실을 다 해'야 하지만 일단 퇴영 하게 

되 면 생활인으로서 의 할 일을 다해야 하 

는 것이라고 했다. ’

한 가정의 주인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 

며 또한 아이들의 아버 지가 되 어 있으면 

서 그것을 망각하면 생활인으로서 생활 

을 잃는 것이고 한.가장이 가정에 충실 

하지 못 한다면 그 는 군인으로서 도 훌륭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익 S 인익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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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갖는데 그것은 보 

다 훌륭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는 것 

이셔, 직업에 충실하다는 것은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인 것이라고 했다.

자기 는 군 에  있으면서 집에 돌아오 

면 생활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려고 

■냈 다는 것 이 다.

단조로운 직업인이 거나 그와 같은 일 

을  하는 사람은 그 단조로운 일로 인해' 

서 권태스러운 것을 다른 취미로 전환시 

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 생활에 엇 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들 은  직업 와에 보다 색다른 취미를 갖

게 마련이 라고 했다. 정치가가 그림을

그리 거 나 과학자가' 음악을 한다거 나 군
\

인이 시룰 쓴다거 나 하는 것，모두 생활 

인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다.

그•런 생각으로 바이 얼린을 배운 것이 

이 제와서 는 하나의 생활이 요，그 생활이 

나의 늙은 인생을 어느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다. 사람은 부질없이 . 낮잠만 

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다.

나는 그 노인의 바이얼린 독주를 잊지 I 

못 한 다 . 한평생을 악기로 늙은 사람도 

인생이 늙게 되면 따라서 기술도 늙고 예 

겨 도  늙어 보잘것 없이 되어 버 리고 마 

는데 이 것은， 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단

尋집 1.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생활

지 무료함을 면 키 위 해 여 가를 틈타 배 

운 솜씨가 기 울어져 가는 인생을 오히려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지금도 그 노인 

의 생활 태도와 이치에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 들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생활 태도를 배우려 

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노인의 태 도와 이 야기 를 자주 들려 주기 

도 했던 것이다.

③ 꽃 밭

자연과 인생이라는 수상집이 있다. 그 

것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소 설 가 「덕 

부 노 화 J가 쓴 수상집인 것이다.

그 는 「덕부 소 봉 J의 동생이 며 진실한 

기 독교 신자인 것이 다. 나는 그의 수상 

집 자연과 인생을 시 간만 있으면 읽곤 했 

다. 그러니까 그 책을 몇 번은 읽은 것 

같이 생.각된다.

나는 학생시절에 좋아서 열심히 읽던 

책이 한정되어 있었다. 세계적인 명저는 

여기서 말 할 필요도 없지만 당시 학생 

들을 매혹시키던 일본인들의 저서드 적 

지 않았다.

그 중 에 서 는 「선의 연구J라 거 나 「사랑 

과  인식 의 출 발 」같은 것은 학생들 중에 

서 가장 많이 읽 은 铒 들이 다.

그러 나 나는 r길 전 현 차 랑 j 의 '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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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읽었다. 그의 그• 병든 것 같은 문 

장이 며 향수적 인 사고는 나를 무척 좋아 

하게 했던 것이 다. •그래 나는 그위 수상 

집은 모조을 읽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그•의 글에 취하기 도 하고 울기 도 했다.

지 금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들은 

그때에는 ：i 리도 취해 읽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인생은 그•야말로 인생 의 

교훈 같아서 무척 어진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 책을 읽 다 가 「꽃밭」이라는 글 

을 발견하고 몇 번이고 몇 번 이 고 1 읽은 

일이 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 라 생활에 지 

친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었다.

자기는 틈만 있으면 집 앞에 있는 가 

난한 꽃밭을 매만진다는 이야기다. 한 

마리 의 고양이 룰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 

밭을 매만지면 어느 새 꽃밭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이 다.

인생은 백 념을 살아도 짧기 만 하 고 욕  

망은 천년 위에도 쌓인다는 것이다. 자 

기 가 가꾸는 꽃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자기 는 그■ 꽃의 이름을 자기 마음 대로 

짓는다는 것이다. •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에 없던 꽃이 

또 하나 새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 꽃은 땅에서 피는 것이 아 니 라 I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판다는 것이다.

꽃을 가꾸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꽃밭 

이 없으면 =二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 자기는 마 

음의 꽃밭을'위해 생활의 여유를 꽃 干 

미기 에 바치고 그것이 마음 속에서 필 때 

한 없는 인생의 회 열을 느낀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몇 가지 나대로 

의 생각을 가 지 곤 _했다.

비단 꽃밭 만이 아년 것이다. 그것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휴식으로서 

고단한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면 

그것은 로두가 마음의 꽃밭이 아니 겠느 

냐는 것이다.

독서 속에서 인생을 쉬게 하면 그것도 

마음의 꽃밭일 것이요，자기 가 바 이  얼린 

을 켜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면 그것도 마음의 꽃밭일 것이 다.

인생은 한 없이 고단하고 피로하다고 

누가 말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어 

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 인생에게는 많은 취미라는 것이 생

기게 마련인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인 

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다 . 「아인 

슈타인」이 바이 얼 린을 공부를.한것 도 그 

런 의미에서일 것이요. 「하 이 네 」가 시 

를 쓴 것도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시간의 여유만 있으 

면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다.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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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랜리야 누치카나 중의 간주곡이며 

오렌지 향기를 바람에 날리고，이런 것 

을 듣고 있으면 한 없는 희 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마옴의 꽃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향수에 [지쳐 병이'_ 

된 그 마음을 달래며 작곡했다는 신세 

계 작곡자 자신이 울면서 지휘했다는 

곡 ，그런 것을 듣고 있으면 새로운 꽃밭 

을 마음에 두는 것이리라.

이런 마음의 꽃밭을 얻는 것은 술을 

마시고 잡기로 여가를 일삼는 것과는 다 

를 것이다.

그러 나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꽃을 심 

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꽃이나 나무 

를 땅에 심지 않고 화분에 심기 시작한 

것이다. • •

특히 사보맹 종류를 수집하기 ?시작했 

는데 지금은 수 십 종의 사보뎅을 수집했 

다.

그•는 직장에서 일이 끝나는 대로 꽃 가 

꾸 는  일의 시간을 할애 하고 있다. 가지 

가지의 사보맹을 바라보고 있으면 승화 

된 생활의 경지에 도달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그렇게 모으기 위하여 상당한 

금전.도 들었고 시 간과 힘 도 들었지만 그 

대신 그는 생1활인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보람을 맛보고 있는 것이며 지금은 그것

록 집 1. 생활으인로서의 군인익 사생활

이 오히려 부업이 되어 수 입 도 심 심 하 지  

않을 정도로 수입 된다고 한다.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잡념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 고  거기 에 

정 성 을 드 리 고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누 

구나 본받아야 할 일 이 아닌가 생 각한다.

나는 옛날 중국의 도인들처 럼 산중에 

혼자 앉아 바람과 달이 나 노래 하며 살 때 

도 아니요. 또한 직업 의에 아무것도 없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될 수  없단. ,

가정을 위해 보상하며 또한 본인의 정 

서의 순화를 돕고 내일의 보람이 될 

수  있는*취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백제 

의 장 군 「계백 」.처럼 출전 직전에 칼을 

들어 가족을 멸하고■그•때서야 거칠 것이 

없다 하고 전선 에 대하는 태 보는， 나는 

환영할 수가 없는 일아다. 하기야 가정 

을 들보지 않고 나라를 위한다는 점은 

크게 알아야 할 일이지만 내게 딸린 가 

족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내가 마 

음 대 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은 공 동  보 

•금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사람의 무료한 공간을 메꾸기 위 

하여 .배운 바이 얼린이 이제는 하나의 교 

양이 된 것과 같이，그•렇게 하던지 또는 

취미로 시작한 수집이 생활의 도움을 

주는 것이 되듯이 하여간 우리들은 생활 

인으로서 취미를 가져 야 할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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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허리가 끊기고 헐 벗 고 매 마 른  

산천에 조국근대화의 구령이 메아리친 

지도 오래 이다. GNP가 가파르게 크라 

보의 상승경사(上昇傾斜)를 치닫고 있음 

솔 매스컴들은 보도로 증명하고 있 다 ， 

r소 비 (消 費 )가  미덕(美德)이다丄  r중 

진국(中進國)으로의 도약단계(跳濯雖 階 ) 

이다」등등 꾀 낯설면서 짜릿한 말들이 

모 두  이 나라의 급속한 경 제 성 장 을 고 무  

하고 찬양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우리는 도시(都市)에 숲을 이뤄가는 

빌딩 군 (群 )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 래의 지평선을 향하여 한없이 면어 나 

가 고  있는 하이체이 망 (網 )을  보、고  심미 

적 (審 美 $ ) 인 감탄을 아낄 수가 없다. 보 

(狀 )가  . 린  둣 홍수를 이루는 자동차의 

물결—— 확실히 우리들의 망막에 접어드 

는 영상(映像)들에는 이렇게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들， 

시각직 '로  바빠진 여러 현상들에 못지 

않게 우리괴 내 면 세 계 (內 面 世 界 )에 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엄 연한 사실을 간과 

할 수가 없다.

가 치 관 (價 値 觀 )의  도 착 (倒 錯 )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배금주의(拜金主 

義 )가  팽배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物 

, 質萬能主義)가 곁눈도 말지 않고 판을 

치고 있다. 거기에 봉건적인 관료주의， 

출세주의까지 믹스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상의 범벅을 연출하고 있 다 ,

이렇게 급격히 밀어 닥치는 사조(思 

潮)들쏜 이 나라의 모 든  기존질서를 속 

속 들 이 ，깔아꿍게는 추세에 있다. 이로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의 윤리기준 

(倫理基準)은 분별 t없이 헐어뜨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랴 나아가서는 사회 

■〒 조적인 면 에 사 ^지  위협을 받고, 여러

mu i.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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륵집 1.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생활

분야에 걸쳐 혼선과 부작용을 빚 게 하는 

살 정 이 다.

종래의 인간을 위 주로 한 인간들이 추 

구하던 모 든  가치 관은 이제 심 각한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행복(幸福)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성애(性愛)에 대한 

가치 관， 심 지 어 이 웃과 지 기 (知己•) 둥에 

대 한 일 체 의 순수한 관념 들은 개 인 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도 착 (倒 錯 )되어 감을 

면할 수 없는 한계(限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실로 인간 내면의 세계， 정 

신적인 세계에 대한 일대 진동(震 動)이 

며, 위기감(危機感)의 조성이 아닐 수 없  

다 .

결론적으로 볼 때 불신시 대(不信時代) 

의 놀라운 풍 조 7]' 이 사'회 에 미 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 

은 이 른 바 「제2의 경제」론에 함축되어 

있듯이 비 인간화(非人間化) 경향에서의 

인 간 성 (人 間 性 ) 되 찾기 운동을 벌리지 않 

을 수 없는 이슈로 등장시키게 한 다 .

이 심'각한 문제를 제어하기 위 해 우리 

의 철학자，사회학자， 성직자， 교육자， 

문 학자，과 학 자 ，예술가，저년리스트 등 

일군의 지성인들이 결코 수수방관만 하 

고  있던 졌은 아니었다. 새로운 인간상 

(新 人 間 像 )과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운동 

(恢 復 運 動 ) 즉 인간화(人間化)의 탐색을 

며한 행패인은 쉴 사이 없이 벌어졌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수 많은 학술대 

회，세 미나르，심포지움 둥은 직 전 혹은 

간전으로 이 휴우머니 리의 문제와 대 결 

치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 제 (主 題 )로 취 급 하  

는 모든 문제가 그 저변(底邊)에서는 언 

'제 어 디서나 이 문제와 근원적으로 상충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학구나 탐구를 위해서 이 휴우 

머니티 의 문제는 최土한 넘어서야 했고， 

절대로 초극(超克)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제가 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를 돌파하지 못 할 때 그•들에게 는 머 무름 

(停 滯 ) 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이 욕구 

하는 전 진 (前 進 )과 는  거리가 먼 제자리 

걸음 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거창한 조국근 

대 화 과 정 에  있어서도 적용에 예외(例 

外)일 수는 없 다 . 정신적인 뒷받침 즉 

휴우머 니즘의 뒷받침 이 없는 조국 근대 

화는 방향감각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 

가 희박하고，빛을 잃게 된 다 . 결국은 

「잘 살 자 J는 것이 조국근대화의 목표이 

고  이념(k 念)이며，철학이기 때문이다

배금주의，물질만능주의，개인주의 또 

는 이기 주의는 개 개 인 의 물질생 활에 서 의 

고생을 덜게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나 

집 단적 인 사회 적 인 공동연대 체 (共同連帶 

體)로서의 민족적인，국 가 적 인 「잘 살 아

— 206 —



보자」는 숙제의 문제해결은 될 수가 없 

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理性 

的 )이 고 ， 윤 리적(倫理的)이며, 과학적 

(科 學 的 )이 고 ，합 리 성 (合 理 性 )을  민 변 

화된 새 시 대 에 적 응될 수 있 는 새 로운 

인간상의 정 형 화 (定型化)룰 서둘러야 하 

는 것아다.

인 간 화 (人 間 化 )의  운 동

우리 사회 의 구성 원 하나 하나가 개 체 

로서 가 아 니 라 복합구성 체 의 전 형 (典型 

으 로 서 「잘 살자 」할 때，거기엔 이 를 포  

괄하는 규 제 (規 制 ) 즉 최대공약수적인 

질 서 (秩 序 )가  필요한 것이다.

이 질서의 기 저 (基 底 )는  모럴인 것이 

다 . 그런데 지금 위에서 여러가지 언급 

한 바 있듯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규제하 

여 온 이 모릴의 전통적인 명분이 무너 

져 가고 있다 . 二  모릴은 유교적(儒敎 

的)이고，가 부 장 적 (家 父 長 的 )이 고 ，비현 

대적(非現代的)이기 때문에 낡 았 고 통 제  

력을 잃었다고 주장된다. 그에 따라 우 

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의 비인간화 경향 

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말 았 다 .문 제 는  

이것이 곧 서 구 화 (西歐化)로 착각돠■고 

있단는 점 이 다 .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병폐를 교정(矯 

正)하는 방법은 인간성 되찾기 운 동 ，인 

간성 회복운동，비 인간화 추방운동의 수

단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다 . 이 과업은 따지고 보면 근대화 운동 

에 못지 않는，생 각하기 에 따라서 는 그 

에 선행 또는 병행되는 조건으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도 할 것이 

다 .

' 그럼 인간이 란 무엇인가 ? 이 설문'에 

선뜻 자신을 갖고 만족할 정의를 내릴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얼핏 소박한 생 각 대 로 「인간이란 결 

국 인간'만이 자기존재나 또는 살아간다 

는 삶의 의미，그•리고 가치와 목적을 물 

어볼 수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사회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대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살ᄌ 

질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다루는 척 도(尺 

度 )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렇게 인간의 가치를 촌도(忖度)하여 주 

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당도한다면 당도 

할 수록 인류의.행복을 보 장 하 는 폭 (幅 ) 

은 넓 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 떠 한 가 ? 통털 

어 물질문명 에 로의 사회 제도나 가치 관의 

급격한 변화는 급기 야 한 마디로 불신시 

대의 혼티•을 여지없이 초래하고 있는 것 

이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인 

간성 이 나 특성 (特 性 )을  상실케 하고 기 

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류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 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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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익 사생활

에게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되었던 물질 

문명 이 오늘날은 인간을 비 인간화하고 있 

는 이 율 배 반 (二 律 背 反 )의  아이러니한 현 

실을 돋보여 주고 있는 것이 다.

그럼 비 인 간 화 즉  인간성을 상실한데 

대한 진맥은， 병폐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한번 들 어 보 자 . 미국의 저명한 

미 생 물 학 자 「르네 듀 보 스 」씨 는 『현대의 

위기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소외(人間疎 

外 )』라고 보았다. 또 미 국의 사회 학 자 「T 

D • 라이 스만」교 수 는 『오늘의 사회 는 실 

력 주의 (實力主義)사회』라고 지 적 하였 다 . 

그 는 『현대’문명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 

하면 새로운 두 가지 이삿•의 문제가 둥 

장하는 격』아라고 과학기술 및 물질문명 

시대의 모순을 직관하였다. 우리나라의 

신학박사 김 재 준 (金 在 俊 ) 박사는 통털 

어 오늘날의 인간성 상실은 신 (神 )과  사 

회에서 소외되어 자 아 (自 我 )룰  잃은 사 

람을 가르킨다. 자아란 자유가 있을 때 

본재하며 인간성 은 자 유  속에서 찾아야 

한다 ( “인간화와 종교의 역할’’세 미나르) 

고  말하였다. 실존주의 철학자 r키에르 

케고 오 르 」도 『심 리 (心 理 )， 도덕(道 德 )， 

행동적(行動的)인 세 단계에서 자유를 

갖을 때 올바른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가 

치가 있다』고 갈파했다.

우리 현실을 보다 직점적으로 〖취급한 

박 준 희 (朴 俊 熙 一 梨 大 )교 수 는 『오랜동안

봉건적 유교문화가 중심이 되어 온 우리 

나라는 어딜 가나 근대화를 외치지만 근 

대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함은 물혼, 이 

루어 지기도 어렵다. 결국 잘 살 자 는 슬  

로건이요，철학이며，그 의식은 t인간주 

의(人間主義,)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주 

의의 본질인 지 (知 ) • 정 (情 ) • 의 (意 )가  

조화되어 있지를 않고 우리 나라에서는 

유독 지(知)만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 

였다 . 그 는 『한국에서도 ①  가족제도의 

붕괴 ③ 가치 의식의 변화 ③ 도시회.(都 

市 化 )와  대중화 (大 衆 化 ) 그 리고 조직화 

(組織化)에 따르는 행동형(行動型)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 다 .』 ( “인간화” 세미나 

르 )고  우리사회의 비 인간화 요인들을 들 

었 다 .

또 지 명관(池明觀一德成女大) 교수 

는 『오늘날 비 인간화가 촉진되 는 이유는 

국내의 불안，국가안보(國家安保)에 대 

한 요청, 경제적인 난관 등 이 다 .』“과학 

시대의 인:간화” 세미나르라고 말하였 

다 . 그 는 『이러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화에 대한 강 

조에는 생각들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 

다』고 체념적인 시사를 하고 있 다 .

한편 김 대환(金大焕 一梨大) 교수도 

『인간이 자유라고 생 각하는 모 든  분야가 

실은 자유가 아니고 부자연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 다 . …인간의 행동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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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a  i . 생활안으로서의 a 인익 사생활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은 자기 의 것 

이 아니고 남이나 또는 어떤 조작 그리고 

관리의 기술아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하 

여 조종과 유도를 받고 있 다 . 이 러 한 과  

정 속에 서 생 기 는 인간소외 와 인간경 시 

;(人 間 輕 視 )는  좌 절감( 坐折感)， 낙후감 

(落 後 感 ) 만을 조 장 한 다 .』 ( ‘‘비인간화 

그 사회적 측면”)고  풀이 하였'당.

비 인 간 화 (非 人 間 化 ) 추 방 안

서울 물리대(文理大)가 마 련 했 던 「인 

간 론 (人 間 論 ) 심 k 지육」에서 김 태길(金 

泰吉一서울文理大) 교수는 우리 국민들 

의 전통적 행동양식(가족주의, 인지 보다 

감정선행, 외관적 형식존중:)과상충되는 

외래적 행동양식으로 ①관능 내지 순간 

적 쾌락주의 ②배금주의 ©이 기 주 의 를  

들 었 다 ,

그는 이러한 의래의 i행동양식은 우리 

국민들의 관념과 행동을 유리(遊離)시킴 

으로써 인격(人格)의 부 재 (不 在 )현 상 을  

가져오고，생활의 피리(乖離)로 안정을 

잃게하는 기본적 요인이라고 분석하였 

다 .

이 것은 운화일반이 위 선 (僞善) 에 차고 

불신의 풍조을 조성 하여』협동단결(協同 

團 結 )을  저해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다. 특히 지 나친 이 기 주의 는 경쟁 올 

격화시 켜 사회전체 를 불 안 에  몰아넣고,

지나친 배금주의는 부 익 부 (富 益 富 )， 빈 

익빈 (貧益貧)의 현상올 일으켜 평화를 

잃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빈자(貧 

者 ) 뿐 만이 아니라, 있는 부 자 (富者；)에 

게도 불행을 안겨 다 준 다 . 까닭은 가장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자 보 

다도 있는 자이기 때 문 이 다 .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심화(深化)될 

때는 인간의 비 인간화 현상이 일어나고 

인간은 자기상실을 가져斗 결국 목적과 

자유를 잃게 된 다 . 새로운 인간상의 가 

치체계 (價 値 饞 系 )는  관념 뿐 아니라 행동 

이 인간적으로 정 상 (正 常 )을  이어야 한 

다 . 물질적인 가 치가 올바른 제 위치를 

차지하고 가족주의적(家族主義的)인 사 

랑 이 사회 에 도 적 용되 어 한다 . 다시

말해서 감성 (感性)이 인간애 (人 間 愛 )로  

승 화c昇 華)시키는 새로운 인격의 형성.에 

서 이루어져야 한 다 .

전 항(前項)에서 인용한 바 김 대환 

교수는 현대를 ①기 술과 과학이 압도하 

는 사회 ②조직과 관 리 (管 理 ) 속에 압도 

되는 인간 ③사회변화와 진폭(振幅)이 

혹심한 시 대 ④정보산업 에 ，조종되 는 문 

화 ⑤핵 (核)무기 의 전능에 가까운 파괴 

력에 의한 인간 의 지 (人 間 意 志 )가  통제를 

받고 있는 세 대라고 분류  하 였 다 . 그는 

인간성 회복을 위 해서는 이 러 한 난관들이 

모두 극복되 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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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관 교수도 오늘의 비인간화의 범. 

람은 인간화에 대한 자각(自覺:)의 결여 

에서 크게 비롯된 까 #에  실존주의 철학 

자들이 말하는 본태적(本來的)인 인간에 

대한 자 각과 ■工것에 도달하여야하겠다 

는  열망이 없다면 비 인간화 현상은 방치 

되는  수 밖에 딴 도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 다 .

그런데 우리가 여 기 서 비 인간화 작용에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거대한 촉매체(觸 

媒 體 )，대 중 (大 衆 ) 매카니 즘 즉 정보산업 

( t靑 報 產 業 )인 「매스 • 미디어」의 존재 를 

잊을 수 없다.

사실 r 매스컴 j 이 몰아치는 물결은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여 론 (輿 論 )을 

조작 하 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힘 앞에 하나 하나 사회구성 분자인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 이다. 그들_은 

부지부식간(不知不識間)에 r 매스컴」이 

이끄는 방향에 쫓아 행동반경을 작정하 

게 된 다 . 여기에는 자기의사라는 것은 

하나도 개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 개 

인 적 인 ，독자적인 사유(思惟)에 의 한 행  

동이 아니라，거 지 반 「매스컴」의 조 작 (造  

作 ) 속에 자기가 매몰되어 간 다 .

현대사회의 r 매 스 • 미디어 j 는 모 든 사  

회의 기 능 (機 能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 . 매스컴의 영향력은 극 대 화 (極 大 化 ) 

하여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우리는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익 사생활

『월남전쟁을 국지 전쟁 (局 地 戰 爭 )으 로  제 

한 시 켰 다 .』고 말 한 「맥루헌」의 매스컴론 

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렇 게 「매스컴」의 거대한 힘은 날이 

갈수록 인간에게 그 영향력을 가중시켰 

고 일대 정보산업으로서 구조화하여 인 

간 을 「상 실 (喪 失 )된 책 」으로 만들고 말 

았다.: 모 든  것을 폭로하여 대중화하2 ,  

소음의 시대를 연출하여 고전적인 인간 

형을 말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 

라 서 「매스컴」은 앞 으 로 I그 거대한 영향

력을 인간의 복 원 (復 元 )문 제 와  구제의식. ■>
으로 돌려잡아 거 인간화 추방에 앞장서 

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내 집 (耐 乏 )과  길서 (秩 序 )

나는 이제 주어진 본론으로 돌아왔다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체험을 전연 가 

져 본 일이 없는 나로서는 군대사회에 

대하여 용훼할 자격을 갖지 못 했 다 . 따 

라서 나는 지금껏 일반적인 이야기 를 하 

여 왔고，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적인 이 

야기로 또 한 ，끝을 맺을려는 것이다. 양
V

해를 바란다

위에서 말한 인본주의(人本主義)에 관 

한 여러가지 견해, 즉 물질문명은 어제 

까지는 인류에 위대한 업적이었으나 오 

늘날의 과학기술 만능시대는 배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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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개인, 이기주의 둥을 족출시켜 현대 

를 불신시 대화 하고， 인간성 상실에 서 

인간성회복 운동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 

게끔 만들었고，비 인간화에서 인 간 화 「캠 

패인 J을 벌리지 않으면 사회 전체 가 파멸 

적인 좌초를 면할 수 없는 한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 

다 .

그리 고 조국근대 화를 수행 하는 마당에 

있어서 무엇보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인간성적인，뒷받침과 근대화가 병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오 

랜 역사와 시대를 통하여 이 나라의 사 

회 를 규제 하여 온 전통적 인 사회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려는 변화의 현시점에 있 

어서，병든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 

고 ，건전한 사회 가 지 니 고, 형 유할 명 랑 

한 평화와， 내일의 번영을 축斗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서 불신시 대 를 공신시 대 (公 

信時代)로 복원시키자, 상실된 인간성올 

되 찾아 보자，실의 (失 意 )와  소 외 (疏 外 ) 

가 몰고온 비 인간성에서 인간성을 정상 

으로 회복시켜 보자，둥둥 일체의 휴우 

머니티에 관한 문제는 그 기조적인 질서 

를 잃은데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인 까 

닭에，우리에게 안정을 갖다 줄 수  있는 

길로서, 우리는 무질서 상태로 딸어진

현대사회에서，우리의 질서를 되찾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전형적 

인간상을 정형화 해야 한다. 그• 신인간상 

은 이성적이고, 윤리적이며，과학적이고 

합리성을 띤 변화된 새시대에 적 응 될 수  

있는 시민적인 이 상 형 (理 想 型 )이 야 하 겠  

다 는 .것 을  거듭 주장한다.

이러한 신인간상의 모델이 복합수적으 

로 승(乘)해져서 사회구성의 주류를 차 

지할 때, 그때는 스스로 이 사회의 방향 

이 설정될 것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조  

국 근대화의 과업 이 명실공히 성공적으 

로 이 땅에서 수행되어 내일의 복지사회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 직 도 「소비 가 미덕 j 이기 전에 그• 복될 

번영을 누리 기 위한 r 내핍 이 미덕」이다 

하는 과거 나 현재 그대로의 구호와 단계 

적 의식의 자각을 인식하게 될 것임을 

나는 믿 어 ，의심치 않는다.

까닭에 내핍은 우리의 내일을 위 한 합  

목적성(合目的性)이 아니라 아직도 오늘 

을 살기 위한 당위적(當爲的)인 숙명이 

라 함이 피차간(彼此間) 마음에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믿어 본다.

----------0 - —— ◊ ----------

특a 1. 생활인으로서의 군 인 의 .사 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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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집 1. 생활인으로서의 3 인익 사생활

우리들이 흔히 쓰는 옛말에 사내 아’이 

를 낳으면 서울에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그야말로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것은 사나이로 태 

어나서 큰 출세를 하려 면 서울에 가야만 

출세가 빠르다는 것을 뜻 한다고 풀이된 

다 •

요사이 같 0) 교통수단 이 발 달되 어 관 

광호 열차나，3〜 4시간이면 서 울 • 부산 

간을 달릴 수 있는 고속버스 시대와는

달리 ：̂옛 날 사람 들이 서 울에 한번.가려 면 

오랜 시일이 걸렀던 것이다. J하루 백리 

(4〇 Km ) 걷는 강행 군으로 간다 해도 서울 

• 부산 간은 최소 15일 내지 20일이 소요 

되었을 것이고 저 북쪽의 함경북도 사람 

들은 더 많은 시일이 걸렀을 것이다.

물질문명이 고 도 로  발달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시 

간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간은 바로 돈이다”라는 말을 자주 & 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들은 대개,가 

옛날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는데 몇 일씩 

따분하게 고생하면서 걸어 갔어야 했을 

그" 당시 의 사정을 아주 비’능률적 으로 생 

각 한 다 .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누구나가 자 

기 목표 달성 에 꼭 필요한 것 의 의 시간 

낭비 는 전혀 자기 에 게 이득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고 어다 볼일이 있으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 다 .

“남아출생 상경 (男兒出生上京)” 설을 만 

들어 낸 옛 조상들의 뜻을 타시 한 번 

우리들이 되 새 겨 .볼 때  그 선구자들은 

단순히 서울에만 가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포착이 용이하다고 

강조한 것 만이 아니라 서울 가기 이전이 

나 서울에 가서도 인간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인격완성 여부가 인생 :승패 

를 판가름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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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만 살고 자기의 가풍과 

향토 풍습대로만 최선의 것으로 알고 산 

다면 타지역의 넓은 외계를 모르기 때문 

에 자연 포부가 적어지고 야망이 적은 

인간형으로서 겨우 부모들의 생업을 계 

승하는 것 이 고작인 I 인생과정을 밟게 되 

는 것이 다.

이 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을. 지 어낸 

옛 성인들의 참다운 뜻은 입신 출세면에 

가장 그 여건과 기 회 포착이 용이한 서 

울무대 에 서 청 운의 뜻을 품고 상경 한 온 

나라의 청년들이 모여서 인생흥망의 큰 

판가름 싸움을 시작하기 이전에 입신출 

세 에 필요한 온갖 구비 조건을 깨 우치 게 

하고 체득케 하도록 강조한 것이 아닐 

까 ?

그■것은 바로 아무리 청운의 뜻 을 품 고  

서울(출세의 대결장)에 갈 망정 그들 청 

년들이 자기 가정과 자기 고장에서만 배 

운좋지 못한 습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성 

공하지. 못하며，자기 가 가지고 있는 자 

질중에 서 좋은 점 은 계 속기 르고 나쁜 점 

은 과감하게 시 정 하면 서 새 로운 지 식 과 

견문을 넓혀가면서 자기 인간개선을 완 

성하는 자 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 

로 풀이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아마도옛날에도

현재 와 마찬가지 로 입 신출세 해 서 성 공한 

사람들은 타향살이 기 간 동안의 그 경험 

이 야 말로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 

는 소중한 경험으로 달게 느 끼 고 장 기 자  

신을 사회생활에 적 응시키는 가장 . 좋은 

기회로 삼았으며 인간개조의 수양기 간으 

로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을 것이다.

반면 이와같은 시 일을 고난의 과정으 

로 ，따분한 여 정으로 그리 고  자기 가 소 

망하는 성공목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전혀 불필요한 시간낭비 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었다면 그들은 서울이 

라는 무대 위에 그•대로 앉혀놔도 결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성공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자기소망의 청사진을 영원히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것이고 평생 낙오병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남아줄생상경”설을 이렇게 풀이해 볼 

때 우리들의 '군대 복무생활을 단순히 헌 

법 34조에 규정된 국방의무 조 항 을 준 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극단의 경우，병 역 

기피자가 되어서 범 법자가 되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평생동안 연속되는 후유증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한다 

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이 

다 . .

그것은 마치 옛 사람들이 서울 가는 도 

중의 여정생활을 괴롭고 고난에 찬 경험 

으로만 느끼게 되고 그 과정 이 자기 출세

록잡 1, 생활2]으로서의 군 인 21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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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결과적 으로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 

과 무엇 이 다를 반 있 겠는가.

사람들 마다 자기 생각 여하에 따라
며

다르겠지 만 나로서 는 군 복무기 간 동안의 

여러가지 경험이야 말 로  어디에서나 쉽 

사리 배울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었 

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군 복무생활에서 얻는 여헉 가지의 

경험들은 지금까지 나라는 인격완성에 ' 

꽤 많은 분야를 차지 한 것 이 사실이 며 만 

일 군 복 무 를  하지 않았더리1면 어면 분야 

에서는 닻원히 체득하지 못하고 말았을 

일들도 많았으리라고 느껴진다.

군에 입 대하게 되면 자연 여러 지 방을 

다니게 되게 마 련 이 다 . 대개의 경우 사 

람들은 꼭 필요한 용무가 없는 한 한가 

로히 여러 지방을 여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대이동, 기동훈련, 공 

무출장 등 군에 서는 공사간에 자연적 으 

로 여러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견 

문을 넓히고 그 고 을  마다의 지방특색과 

인심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있던 중대원 

중에 김 모 사병 은 자기 고향 바깥을 한발 

자욱도 나가보지 못한 문맹자로서 처음 

휴가 때 자기 집 까지 가는 길목을 잘 모 

른다고 해 서 할 수 없이 다른 병 사가 데 

려다 주었는데 휴가 귀대시에는 혼자서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 생 활

거뜬히 부대까지 •찾아온 중대원들이 반 

가워 한•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사람이 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 정 

든 고 향 을  떠 나서 타향살이를 해 보면 

언제나 자기 고장과 비 교를 하게 마련이 

고  이것은 곧 자기 고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산 교훈이 되는  것이다.

들째로 병생활에 있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인관계 

를 지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생활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여러 계층의 젊은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 전우 중에서 좋은 성격의 인간관계 

를 본받아서 자기 의 것으로 만듬으로써 

앞날의 큰 밑천으로 만들어야 한 다 . 군 

대생활 기간 동안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하던 어려운 일들 

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 시 련을 극 

복하게끔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十리들 

에게 매우 어려운 고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구력 이 싹트므로 인내력 이 강해 

지게 된 다 .

이와같은 지구력과 인내력은 사회생활 

에서 어려운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매 

우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되 는  것이다.

사람이 출세를 할려 면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줄 알아야 한 다 .

군대생활이 계급으로서 이루어지고있 

고  명령 에는 절대 봉종하게끔 되 어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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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a  i .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생활

싱;관은 무조건 명령과 지시만 하면 통솔 

이 가능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여러 지 

휘관들이 부하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유 

능한 통솔력을 가진 상관들의 지휘통솔 

법을 잘 연구해 보면 그것은 결코 강압 

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화적인 방법으로 

부하들이 스스로 명령과 규범을 준수하 

게끔 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복 수가 

，있 다 . 군대조직이란 극히 융통성이 있는 

조직 이며 특히 전시에는 융통성 있는 작 

전 지휘 없이는 결코 전쟁승리를 보장 

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인원으로 구성 

되어 있 고 규 모 가 큰 부 대 조 직 들 이  전•평 

시 를 막론하고 대 부대 이동이 나 기 동훈련 

등 부대 작전 수행 시 에 적 용되 는 제반 읍 

통성을 배움으로써 자기 의 가정생활 규 

모나 자기의 사업을 꾸릴 때 이 융통성 

이 적절히 적용될 때는••만사가 실패 없 

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와국인들이 평하는 한국인상은 개개인 

은‘ 다 똑똑하고 영 리 하고 박식 하고 예 의 

범절이 ' 밝아서 어느 나라 국민들 보다도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한.가지 

험 으로서 .단결심과 협동심 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 시에는 약점이 자 

주 노출된다고 평하고들 있다,

군대 조직사회에 서 언제나 강조되고 있 

는 것은 각개 병사의 개인능력 보다도 그 

부대 전체 의 단결되고 통합된 역 량발휘

즉 협동심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협동심을 함양함으로써 장차 

가정의 단결•쫀' 물론 자기 고 장 ，지 역사회 

개발과 나아가서 온 나라 진체가 한 개로 

뭉쳐 강한 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밑바 

침이 되 는  것이다.

군대조직은 그 사람의 취미와 기 호 까 . 

지도 변경시키는 무서운 적응성을 욕구 

하고 있다.

어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의 편식을 

취하는 습관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지 않 

는 음식을 먹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늘, 과 , 고추가루 둥 자극성 있는 

조미 료나 생 선, 심 지 어 고기 까지 먹 지 

못하던 사람들도 일단 군에 입대하게 되 、 

면 2〜 3일이 못 가써 먹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 이렇게 볼 때 약간의 강제성과 무 

자비 성 이 적 용되 는 군대 조직 이 야 말로 

표준화 인 간을 만들어 내 가 위 한 용광로 

구실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에도 군대생활.동안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 

의 영구적인 번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는 사명 감을 깨 닫게 ；릴 때 그 군인 이 야 

말로 주체 의식 이 확립되 어 있고 공과 사 ' 

룰 구분할 줄 아유 숭고한 애 국심 이 함 '' 

양되어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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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생활에서 우리들은 고락이 무엇 이 

며 봉사정신과 회 생 정 신이 무엇 이 며 상 

과 하의 계궂의식을 인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대 후의 결혼관 마저 이 

시71 에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 하루의 자기 생활환경' 

속에 서 오는  변화를 잘 느끼 지 못 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옛 

날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비 

로소 그간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군대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첫번 휴가 

로 시골 자기 집에 다녀온 병 사들은 누구 

나가 자기동네 가 그렇게 좁아 보이고 자 

기 집 처 가 그렇게도 낮게 보이는게 이 

상하다고들 이야기 한 다 . 왜 그렇게 느 

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간 i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물들，타향에서 본 도시와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장  

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많은 것 들 을 보  

학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그병  

사의 시 야가 평 장히 넓 어졌기: 때문인 것 

이다. 이와같은 현상이 때로는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등장하여 제대병들이 

자기 고향에 귀 가치 않고 화려 한 대 도시 

에 몰려와서 뚜렷한 직업도 없이 불량아 

로 저락되는 지난날의 예도 더러는 있었 

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 나 먼 앞날을 바라보며 자기 가 군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익 군인익 사생활

복무생활에서 보고 느낀 여 러 가지 일 

을 자기 인격개선과 자질 향상에 귀중한 

재 산 으 로 ，여 기 고  지 내 온 군인 이 라면 외 

_부세계에 비교해 봐서 낙후해 보 이 는 자  

기 집과자기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군 

복무기간 동안의 온갖 경험을 최대로 발 

휘함으로써 최종적' 인 인생 성공을 기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 구절 중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자기 집 을 떠 난  나그네가 인생 승부의 결 

판장안 서울에 가기 이전까지의 여정에 

서 누가 더 많이 인간세파를 헤치면서 

용감하게 자신있게 싸울 수 있는가 그 

저력 인 밑거-름을 누가 더 많이 준비 했는 

가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된다는 것을 다 

시 강조해야 겠다.

군대생활 과정 이 우리 인간생활의 전 

과정 중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자. 군복 무 에  들어가기 전 

에는 대체로 가정이란 온실의 비호 밑에 

서 학업 에 열중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때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교육 과정 역시 원 

척적인 것이요. 전혀 실무 체득이 없는 

순수한 무경험자의 위치를 벗 어날 수 없 

는 위치에 있다고 평해야 할 것이다. 이 

런 젊은’ 이들이 그대로 막바로 사회전선 

.에 던저졌다고 할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 

은 시련을 뚫고 나가기 가 벅찰 것이며 

낙오되거나 실패를 당하는 젊은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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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익 사생활

많아잘 것 이다. 그라나 군 봉무기 간 중에 

앞으로 사회1인으로서 의 생활기볼에 필요 

한 제반 경험들을 체득했다고 할 것 같으 

면 그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 

다 .

이렇게 볼 때 군봉무기 간이란 우리 •인 

생 생활과정에' 았어 매놓을 수 없는 필 

수적 인 단계 이 며 이- 과정 을 거 치 지 않고 

그대로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이며 이 과정이야말로 어 

느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는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귀중하고도 산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과정을 겪는 기 간 동안이 자기 

목표 달성 에 전혀 무관한 사업 이 며 지루

하게 느끼고 괴로워 하며，소중한 온갖 

경험들을 자기 의 뼈와 살로、만들지 못하 

는 젊은 이가 있다면 그는 바로 출세를 

위해 서울에 자기가 급하여 축 지 술을써 

서 날라간 청년이 끝내 걸어오면서 모든  

시련을 겪은 동료들에게 패배를 당한 것 

과 무엇 이 다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군 복 무  

생활을 단순히 한 번은 얻 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안 느끼는 보편적인 생활태 도 

룰 지양하고 현'재의 이 군복무생활이 곧 

내일의 사회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 

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 겠 

다 .

— ^고 금 소 담〜一一、〜--------------~

▲  나는 약속한 시간을 5분쯤 늦은 것을 대 단치 않게 생 각하는 사람을 경 멸

한다 . 5분 사이에 1개 중대가 보급을 못받아 전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시간 5분전에 오는것도 경멸한다. ,

그는 5분이 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 <않링턴.〉

A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깊이 센각해 서 선악을 결 

정 한다는 점 이 아니 다 .

선악의 선택을 그때의 생각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은 생각에서 온다기 보다 습관에서 온다. 생각하지 않고 즉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 ! 이 습관이 평소에 뒷받침이 되어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칼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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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

〇 ……낮 들길 

아침 바다 

저녁 노들 강

멀어서 지금은 하늘 아득한， 

있들까 아

그 모래벌의 야침 발자국 

혼자서 皂 들리던 

하얀 들 풀 꽃 

바다로 날아가던 죄그만 

철새 ，

그 저_  울음 营 던 

풀버러지'울음，

가豊 봄 겨懂  여름 

혼자 거닐던 

있들끼* 아 되돌야 와 

생각하는 햇별，

쌓여서 출렁이던 금빚 

엿날营 ，

우러러 끝도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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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s i■■音에?

피워 보던 아침 꿈 모란

횐구昙  피워보0

01■적 노营  장미 苦…….

이것은 시인 박 부 진 씨 의 「옛날에…」라는 제목의 시다.

「옛날에」라는 그 시의 제목에서부터 나는 어랄적에의 추억1을 들이키고픈 강한 

집념같은 것이 느껴지곤 한다.

그것은 어쩔 이 세상 그 어느 것 보다도 더 아녹하고 소박하고 구수■한 내 나름대 

로의 향수일는지도 모 른 다 .

사람은 누구나 끝없는 미래에의 소망을 간직하고 산 다 .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인가 황홀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만을 동 경 하 는  막연한 그리 

움 같은 것이라면 좀  더 자斗서 어른이 되고 난 후의 소망은 조금은 서럽고 조금은 

달작지근한, 그렇지만 철저히 나를 계산한 슬픈 것이라 할 수  있 겠 다 .

때문에 우리 는 지1구 무지개같은 아련한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 걸게 다 .

시인이 말 한 『어 릴 때 경험한 아름 1̂ 고  순수한 일들은 지워버 릴 수 도  잊혀질 수“ 

도 없는 인생의 큰 행복일 것이다.

애절하면서도 환희 롭고 안'1타까우면서도 나만 혼 4  간직한 것 같은 자랑스러 움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못견디게 한다.

결국 인생은 어면 순수한 체험, 특히 정서적인 체험을 토 대로 해서 생각할 때 가 

면 갈 수 록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 수록 어릴 때의 세제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어릴 때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회귀작备 을 하는 것 이 다 .』 라 는  시작변 때 

문에 나는 이 시가 더욱 좋아졌는지 모 르 겠 다 .

정말 그 렇 다 .

느닷없이 다시 맛보고 싶어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 . ，

그 사과처럼 달콤하고 싱싱한 향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아름답고 순수한 옛날 애 

기가 아 닐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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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

〇 ……엄마가 섬 그늘에 

音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

집营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스르르 팔 -  베고 

잠이 音니다…….

국민학교 시절，_

국어 교과서에서 이 동시를 배운 것 같다.

제목이 나 작 자  이 름 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 그때 키가 자그마한 곱슬머리 여 자 

선생님이 낭랑한 음성으로 노래하듯이 시를 읊어주던 일이 기억난다.

그  여자선생 님의 낭탄한 목소리가 좋았던지，아니면 어 린 마음에도 이 시가 풍겨 

주 는  배릿한 바닷내음이 좋았는지 나는 이 동시와 1〇 여년이라는 기인 세월을 친해왔 

다-

지 금도 나는 문득 문득 이 동시를 마음 속에 떠 올리곤 한다.

그러 면 금방 .가슴 한 가득히 펼쳐 지 는 그림 같은 섬 나 라 .

옛날 얘기처럼 아스래한 파도소리，소라의 합창， 미역 따는 해녀들의 힘찬 후丨 파람 

소리，아이가 불어대는 소라고동，비누거품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파도가 바위에 부 

맞치는 소리，

그런 것 들이 모 두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쿵중대며 가슴을 울려오는 것이 다 . 

향긋한 바다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오는 바닷가一.

섬 그늘 돌밭에서 따뜻한 정담을 나누며 굴을 캐는 아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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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겐 홀로 방에 남겨 두고 온 아기가 있다.

도시의 아기들처럼，엄마가 자장기•를 불러주지 않아도 섬 아기는 바다가 불러 주 는  

자장가를 듣고 솜사탕처럼 단고 포근한 잠에 빠져드는 것이 다- 

기적을 울리는 화려한 장난감，기차와 눈이 예쁜 커다란 인형과 초콜렛과 우유로. 

만들어진 맛있는 비 스켓이 없어도 섬 아기는 엄 마를 울리지 않는다 .

나는 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귀엽고 예쁜 동 시 를 ， 아기를 토닥 토닥 둥 두드려 잠 

재울 때 노래하듯 옮고  싶다.

도시 3】

O……바람도 쉬어 S고

구름이라도 쉬어 병는 고걔

산진(山陳)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라도 

다 쉬01 目는 고봉(高峰) 장성령 고개

그 너머 은！이 왔다 하면 

나는 한번도 아니 쉬어 目으리라••••

< 작자 미 상 〉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옛시조를 나는 즐겨 읊조리곤 한다.

하구많은 아름다운 시와 유명한 외국 시인의 번역시를 두고 하필이면.......? 하 는

사람도 있을법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좋:2 이것은 또 이것대로의 구수하고 두게있 

는 매력이 있지 않은가.

사 실 「숏컷 」과 「미니스커트J가 난무하는 시대에 시조를 읊는다는 것은 안 어울라 

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테지 만 나는 이 것 말고도 쟝꼭도 • 릴케 • 바이 런을 사랑 

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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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아버지께서 이 시조를 좋 아하셨다.

이 시조 외'로도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시가 또 하나 있다.

“소나무 자욱한 곳을 '찾아 주인 안 계신가 물었더니，

아이 하는 대답이， 약 캐러 갔나 봐 요 .

이 산중 어느 골에 계실테지만 

구름이 아득하니 찾을길 없 소 이 다 .”

아버지께서는 아침 산책 때 당나라 시인 가도(買島)의 이 시를 읊 으 시 며 「디 니 」. 

(강 아 지 )를  데리고 산길을 오르신다.

지금은 즐근시간이 바빠 엄두도 못내지만 전에는 빠지지 않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새벽 산책을 했 었 다 .

그때마다 그 새벽의 성1그러운 공기를 가 르 고 「디니」는 앙정맞게 멍 멍 거리며 앞서 

달리고 아버 지 는 천천히 .산을 올으시 며 그 시조를 읊으시 곤 하셨다.

그 뒤로 나는 아버지의 이 애송시가 그만 좋아져 버 렸다 .

. 산 은 어 머 니 의 품  속 같 은 것 .

고향같은 것.

그런 까닭인지 이 '시조를 읊으면 웬지 가슴 뼈근한 향수같은 것이 _느껴진다. 

도회지의 혼잡 속에서 사노라니 그런 것이 더 그리워지기만 하는가 보 다 .

〔시 4】

O……행도로 붉은 입술

못음 띄어 잠든 아기.

다가앉야 굽어 보며 

떠날 营  및은 열애(熱愛). 

어머니 눈동자 잠긴 별빚 

그 빚의 모를 일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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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중학교 애'들까지 선 자리에서 한 두 편 쯤  외워 댄 다 는 「하이네」니 「포우 」의 

시 한 구절도 알지 못하는 내가 특별히 애송하는 시라는게 따로 있을리 없고，그저 

어쩔수 없이 이 '시 가  마음에 당기는 것은 노릇 노릇하게 구어져 나온 호떡을 보고 

식욕이 당기는 것과 똑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지은 무슨 제목의 시인지도 모르면서 난 이 아름다운 싯귀에 가슴 울렁거리 

는 즐거움을 맛보곤 한다 .

그 흔한 미사여구를 앞뒤에 장식하지 않고도 이렇듯 읽는이를 감격시키는 시인의 

솜씨가 부럽다.

친구와의 가벼운 트러볼로 울적해 있을 때，여행 후 사정없이 찾 아 드 는 고 독 감 으 로  

허탈할 때，그와의 신경전이 길어져 한껏 피로해 있을 때，봄비가 촉촉이 뿌려진 매 

끄러운 길이 까닭없이 저주스러워질 때 ，평행으로 줄이어 서 있는 수은등이 초라해 

보여 공연히 짜증스러울 때, 난 남의 시선일랑은 아랑곳' 없이 소리내어 이 시를 읊 

어보곤 한다*

어점 시꼬리가 더 이어질 것만 같은 아쉬움이 있는 채로 이 구절만을 아주 열심히 

외어대는 것이다.

이건 그대로 엄마와 아 가 를 .소 재 로  한 아름다운 한 폭의 그 림 이 다 .

노을이 황금빛으로 짙어져 가면，노을을 둥에 진채 다정한 얘기를 나눌 젊은 엄마 

와  아기

사랑하는 남편을 보둣, 그렇 게 '사랑으로 충만된 빛나는 눈으로 하루 하루 아기 의 

눈 속의 별을 헤어나가는 엄마의 지순지 미(至純至美)한 사랑으로 아기는 물먹은 풀 

이 자라듯 무럭무럭 커 간 다 .

엄마의 숨결과 체온을 나눠갖고.......

엄마와 아기의 숨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시가 아 닌 가 . , .丨 .

， 〔시 5】

〇 ……어느날 아침 일찍 잠量 맨 恩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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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星 말씨로 종알거린다.

『산이 이불 덮고 자:네』창밖들 손짓하면서.

검푸른 머리률 하늘로 추켜든 

산은 정말 잠옷 자릭营  

무营  아래까지 휘감고 있다.

『구름일까，안절까?』

『아니야. 이불이야』恩이는 대꾸한다. 

『그래. 산이 추워서 이불들 덮었나 봐 .』

나는 아짐 저덕 그저 무심히

봉우리와 언덕量 바위와 나무를
«.*■ .

어찌다가 보았들 뿐.

아니 있는 것이 절로 비쳐와 

보였言 뿐. 보거 위한 여유로는 

본 적이 없미

音레 쓴 지투한 나날

관심 밖으로 밖으로

모든 것이 벗어나 밀려가고 있量 때

恩이는 다시 산들 향해 종알거린다.

조갑지 손들 흔든다.

산은 모르는 척 천천히 이불들 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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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 성 씨 의 「어느날 아침」이라는 제목의 시다.

그저 무심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았을 뿐인 아침 안개에 덮힌 산풍경을 시 속 

의 恩이는 놀라운 시선으로 보고 감탄하고 있다.

어 린이들은 가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어른들올 놀라게 하곤 한다.

이른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세계 .

-• 어른들이 막연히 그저 동경만 하고 있는 세계에 어린이들은 예민한 감수성과 무서 

운 실천력으로 순하게 빠져들기도 하고 용감히 부딪되 가기도 한다 .

시인이 이 시에서 읊었듯이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 

의 없다.

다만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 다 .

그저 번잡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에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활인에 

게 는  없을 따름이 다 .

그 러 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 마디의 이유만으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감 

아버 린다면 생활이 라는 것이 너 무 적막하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데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새삼스러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환희를 

맛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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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면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잡가서는 말 존대를 잘 하여야 하느 

니라’’고 일러 보냈다.

이 색씨는 시집 에 가서 말을 조심해 쓰는데 한 번 은 1송아지 가 나와서 뛰는 

것을 보 고 『송아지 님 이 머치님을 쓰시고 마당에서 뛰 시 니까 강아지님 이 보 

시시고 짖으십니다』하더니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다가 시아버지가 누워 

: 있는 것을 보 고 『밥상님을 모시고 내 발님이 들어가오니 아버 님 대갈남을

치시오』 하더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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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 련 을  겪 는 一

공산권 경제위 기

이 동 호

⑴

1 9 5 5 ^ .「흐루시 초 프 」가 이 단 자 「티 토 」

와 연서하여 「밸그라드」선언을 발표한 

이 후 세 계 공산주의 '운 동 은  사실상 행동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 게 되었고 이념적 

분열과 동요가 일어 나기 시작했다.

厂 델그•라드」선언은 각亏 공산당의 평 

등권과 불간섭의 원리 를 골자로 하는 까 

닭에 각국 공산당은 소련의 통제권을 어 

느 정도 벗 어 나서 독립 적 인 노선을 표방 

하게 되었 기 때 문이 다 . 이와같은 공산권 

내에서의 내부적인 분열은 이후 점점 극 

열화 되고 중 • 소 분쟁과 체코슬로바키 

아에 대 한 무력 침공 둥은 그 중에 서 도 가 

장 현저한 실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9년 이후 공산권 내 의 분열 양상 

은 종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로 발 ' 

전하고 있으며 이 새 로운 분열 양상은 일 

종의 할거주의적 성격을 갖는 점에서 종 

전의 분열양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열염은 각국 공산당이 소련의 통 、

< 공산주의 문제 연구위원>

제권을 벗 어나서 개별노선을 표방함으로 

써 조성되었음에 반해서 할거주의적 분 

열은 다수 공산국가가 집 결해 서 독자전 

인 노선올 택하게 됨으로싸 시작되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할거주의적 경향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산국가의 이합 

집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집단적 성격은 없었으나 이제는 이러 

한 집단이 독자적 이념 을 형 성 하 는 수 준  

에 이른 것이다.

1969년 3월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된 

제 9 차 전당대회，4월에 북경에서 개최 

된 9전 대회，6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 

된 세계공산당 대회 그리고 지난 월 

의 북괴 공산당 저】 5 차 대 회 둥 근래 에 

와서 유례없는 각국의 공산당 대회 등 

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다.

유고슬라비 아의 ' 당 대 회를 통해 서 그■ 

들은 1950년 이후로 발전시 켜 온 자립 주 

의 노선을 재 확 인 하 고 『생산수단올 노



★ 시련音 겪는 공산권 경제위기——

동자가 선거하는 자치기관에 이양함으로 

써 새로운 국가주의적 계급사회의 발생 

을 저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유고슬라바■아에 국한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개혁에 영향 

올 미치고 더욱 나아가 소련블럭 자체에 

까지 침早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도 9전 대회를 통하여 동구의 알 

바니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산당을 이 

끌고 소위 반 미 ，반일，통일전선올 형성 

하면 서 소련 에 대 항하는 세령 구죽을 시 

도하고 았음은 새 상스럽 게 언급할 필 

요가 없으나 주목할 점은 소 위 「모 택 동 」 

사상홀 중공의 이념으로 국한하지 않고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적 _이념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태도인 것이다.

.또 작년 6월의 모스크바 세계 공산당 

대회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외에 

도 아시아 16개 국이 참가 거부함으로써 

세계 4,590만 공산당원 중 2,150만의 공 

산당원 면을 대표하게 된 것이4 .  대회 

에 참가한 각국 대표도 모스크바의 권 

위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 

며 특히 공산권 내의 위성국가는 물론 

서구의 공산당은 주권과 자치를 존중하 

는 새로운 형태의 공산당 상호관계의 형 

성을 요 구하였다. ,

공산권 내에서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을 

누렸던 소련은 이제 세계 공산주의를 영

도하는 능력 을 상실해 가 고  있으며，• 다 

만 우4 한 보유군사력 에 의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념 적으로는 이미 유  

일한 지도성을 싱;실하고 있다. 체코슬로 

바키 아의 무력 점 령 은 어떠 한 구실하에 서 

나 모든  공산당에 게 소련의 입 장을 이해 

시키 는데 실패 했고 이와 반 대 로 「릴그•라 

드 J와 북경은 소규모의 모스크바로 변해 

가 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할거주의화 혹은 다극 

화 되어 가는 공산권 내부 변화의,배경에 

는 전체 공산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 . 

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 

며，최 근 독 • 소 불가침 조약의 체 결과*

전 유럽. 안보회의 개척를 위한 노력 이나 

「코메콘」체 제의ᅳ붕궤 를 억 제하려 는 온 

갖 노력도 소 련 이 「코콤」이 나 「EEC」와 

대결하여 세게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여 공산권의 분열을 방지 

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산 _ 

권 내에서의 종주적 위치를 유지해 보려 

는 절망적 인 노력 의 표현이라 볼 수 있 

는 것이다.

소련 공 산 당 이 「코민 포 름 」을 통하여 

부르짖던 모든  공약의 대부분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며 스스로 경제이론을 수  

정하고 그•들이 내 세운 경제정재 이 세계 

공산당을 회 생 시 킨 기 초 위 에 자기 만의 

번영 을 추구하는 것임올 스스로 폭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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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일찍 소련 공 산 당 은 『공산주의 국가에 

.서는 민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탄압은 

■소멸되고 노동자는 二 운명의 지배자가 

된 다 』고  하였으나 공산당의 가혹한 지배 

하에서 일반 노동자는 노예생활과 같은 

상태에서 혹 사  당 할 뿐 이 고 , 토지는 이를 

경 작하는 자에 게 준다는 공약은 노동자 

의 집단농장, 인민공사 둥에의 수용을 

통하여 오히려 인민이 토지와 예속물로 

전 변 되 었 다 .

자본주의의 무정부 상태는 소멸되고 집 

단화는 경제를 계획에 따라서 원활히 발 

전시 킨다는 공언과는 달 리 「관리과잉」은 

결 국  평시에 있어서도 암시장이 판을 치 

는  무정부 상태로 전락시켰을 뿐 이 다 . 

공산주의 국가의 어디 를 가 보아도 대규 

모의 암시장이 있어 공산주의 경제체제 

의 무능을 보충해 주 고  있다. 

『흐 루 시초프」는 개인 소유의 젖소가 코 

르 호 즈  (소련 집단농장)의 절소 보다 훨 

씬  많은 젖을 산출하는 것을 보고 개인 

소유의 젖소를 코르흐즈에 집 어넣었더니 

공 유 로  변하는 순간부터 착유량이 감소 

되어 젖소눙 반공주의자라고 결론을 내 

렸다고 한 다 . 경제의 각 부문이 각각 생 

산증가를 과시하고 있으나 일부문에 서 는 

계획량을 초과하면 다 른  부문에서는 그 

만큼  재 료가 결핍 되 어 생 산량이 감소된

☆ 시련音 겪는 공산권 경제위기——

다 . “앙드레 필립 ，， 사회경제하에서 가 

격 수준을 정할 때 결국은 자 본 주 의 . 국 

가에서 밀수입한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정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시인한 

적도 있다.

상급 중앙 계 의기 관에서 수립 한 경제게 

획을 실천’해 온지 50년 이상이 지난 근 

래 에 와 서 「리베르만」은 자유경쟁 은 생 

산을 수요에 적응시키는데 필요하다든 

가 이 윤의 효용 때 문이라는 둥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상식을 주장하여 위 대한 예 

언자라고 칭찬을 받 고  있는 것 둥은 참 

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하겠다.

또 『공산주의 지 도하에 서 생 산력 은 자 

본주의를 필싼 능가한 다 . 공산주의는 자 

본주의가 그•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정지 

한 생산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히기 위 

하여 역 사가 보낸 찬사』라는 둥의 선전 

을 되풀이 했다.

1956년 소련은, 모 든  시민에 충분한 

밀 가루 공급을 할 수 있 다고 자랑했으며 

10년이 난 1966년에 과연 소 련 은 밀 가  

루 자유탄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나라에서 생산한 밀가루가 아니라 

자유우방 여러 나라에서 소련 시민의 기 

아를 보다 못해' 제 공한 식 량원조를탄매 

한 것이었다.

그러 나 중공업과 군수공업 에 있 어 서 

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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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音 겪는 공산권 경제위기一

고  있다. 생산력의 저위에도 물구하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 을 투입 한 결과 생 

산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소 련은세계에 

서 일류균의 군사적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10년간에 수차의 경제개발계획을 

강행 했음에 도 불구하고 미 국을 따르지 는 

못  하고 있 다 .중 공 업 에  있어서도 소련의 

생산은 미국의 반 정도다. 필수 소비재 

생산은 30%, 사치성 소비재는 3% 이 

다 . 미국이 소런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자동차의 95%, 포장드로의 95%, 주택 의 

•70가 ，발전소의 40%, 6천만대의 텔레비 

를 파괴해야 하는 한편 감옥의 수는 100 

배로 늘려 야 하는 것 。)다 .

민중들의 생활수준은 미증유의 비 울로 

향 상 된다는 말과는 달리 시베리아 벌평: 

에서 ，중국대륙의 광야에서 혹 은 동 구 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노예처 럼 혹사 .당하고 있을 

뿐 이 다 .

1962년 소 련 의 「카르코프」대 학 의 「리 

베르만」교 수 가 「이윤론(利潤論) J을 발표 

함으로써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개혁이 

소련과 특 히 「코메콘 (C o m e c o n ) J체재의 

지도국가적 입장에 있는 동독올 비롯한 

동부유럽 여러나라를 휩쓸기 시작했다.

해년에 는 불가리아，4 코，폴란드, 항

가리서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였고 

「코메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유일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고는 처음 

부터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 

다*

이와같은 동구의 경제개혁은 나라에 

따 라 「뉴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활 

동의 자유화에 중점 을 두는 점 에 성 는 공 

동적 이 며.「코시긴」소련 수상이 65년 9월 

당 중앙위원 총회에서 제안한 경제개혁 

안도 역시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주지 하다시 피 사회 주의 계 획 경 제 체 제 

는 자 본 주 의 와 는  달리 가격의 등락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기_ 

구가 존재 하지 않고 이 에 대 신하는 것으 

로서 재화의 생'산에서부터 관매에 이르 

.기 까지 수 많은 갖가지 지 표가 상급 계 획 

기 관에 서 낙하산식 으로 현장의 기 업 에 까 

지 시달되는 것이며 경제활동의 제반 조 

절기 능을 중앙기 관에 서 집 중적 으로 장악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각 부분이 나 수  많 

은 개 별기 업(個 別 企 業 ) 상호간의 원료 

재품의 수급관계를 계획당국의 일방적인 

지 표에 의 하여 기 게적으로 조걸 일치시 

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이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다른 관련기업 

으로부 터 원료，시 설자제 의 석 기공급의 

차질로 제품생산이 곤란한가 하 면 ，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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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音 겪는 공산권 경 제 위 기 一

기 업은 생 산과잉 으로 ■막대 한 체 화 (滯 貨 ) 

를 조출해 내는 사례가 허다하여 가용자 

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 빛 생'산성의 

향상을 곤란케 하여 계획목표의 달성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한편 지표을 받은 

현장의 기 업측은 목표의 달성률에만 급 

급 한  나머지 품질개선이라든가 소비성향 

둥에는 거의 관심을 둘 수 없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빛어낸 갖가지 

차질과 불합리，비능를，관료적 경_영의 1 

낭비 와 부패， 그밖에 창의 성이 결여된 

기계적 ■획일f주의 둥 허다한 유통과정갱 

화 증은 사회주의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 

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데 마 

침 내 62년 「리 베르만」교수는 새로운 방 

식 에 의 한 사회 주의 계 획 경 제의 본질적 

인 체질’개선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이 이론은 소련 경제계를휩쓸고, 

동구의 여 러 나라를 풍'미했으며 마침내 

소련을 비 롯한 공산권 경 제 위 기 의 유일 

한 돌파구가 되었다.

( 3 )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일국 사회주의 

건설과 일국 계 획 경 제 를 목 표 로  하는 만 

큼  봉쇄적 이고 국가주의적 성격이 농후 

했으며 공산세계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던 2차 대전 후 소련의 동구 위성국가 

들에 대한 정책도 이와같은 특성을 그대

로 나타냈던 것이다.

제 2차 대 전 후 냉 전 격 화로 동서 간의 

경제적 단층이 표면화 하여지자, 미국이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 공 한 「마살 J 

계획에 의한 경제원조에 힘입 어 급속한 

복구와 성장을 계속하는 것과는 정반대 

로 소 련 은 「마살」계획과 어떤 형식으로 

든지 연결을 맺으리 f  던 폴 란 드 를 비 롯  

한 위성亏가를 억압하여 공산권 내의 자 

급정책을 '강행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 라 

패 전국에 대 한 배 상금 수탈의 형 식 으로 

무역 에 의 한 수입 액 의 3 • 4배 에 달하며 

당시 소련 국민소득의 약 4% 에 달하는 

수 탈 을 동 구  위 성국가들에 대하여 감핵 했 

%  것이다.

이 시기의 소련숀 자국경제의 전화+  

구에 여념이 없어 동구의 구적국으로 부 

허' 생산시 설의 철거나 다액 의 배상 부'과 

에 의하여 동구 여러 나라와 경제적 부담 

을 가중시 켜 왔고 한편 전早에 특히 항 

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 등지에서 많 

이 설립 된 소련과의 합병 기 업 조차*도 실 

권이 소련에 쥐 어져 있어 내정간섭의 매 

개체4  되었을 뿐이다.

이 러 한 소련의 정책 에 반발한 서 구. 자 

유국가는 대공산권 무역금지 조치를 취 

했으며 소 위 【코 콤 」이 성립되었다.

그러자 당시 소현 외 상 「모 로 토 프 」의 

제창에 의 하 여 「마살」계 획 과 「코 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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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音 겪는 공산권 경제위기——

대 항하지 위 한 「코매 콘」을 형 성 하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코메콘」은 소련의 .국가주의가 노골적 

으 로  지배된 전후의 초기단계를 거쳐서 

1국 단위 의 자급자족적 계획경제 가 시 도 

된 적도 있 으 나 「스탈린」사후와 시기를 

같이 하여 국제적 분업과 전문화를 바탕 

，으 로  하'每 새로운 협력 관계를 수립하려
약. ,

는  온갖§二력을 다하면서[ 오늘에 이르렀 

으나 때  소련 중심의 위성국 경제 수 

탈의 성적轉: 탈피하지 못하고 동구 여러 

나라는 직 정 서 방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통해 그들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공산권 내에서 이 념 적 인 할거 주의 경 

향의 대등과 함 께 「코메 콘」이 직면한 붕 

괴 위기는 결국 공산 제국주의의 장래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모순 

• 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압한 수정주의적 

경제 이론은 자유화 물결을 글어드리 는 매 

개적 역할을 겸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 

로써 내부에서 부터 공산주의의 구조적 

붕괴가 가까웠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와싱 던에서 뉴요크로 향하는 밤차 속에 서 나는 국회의원인 한 친구를 만 

났다. 그 친 구 는 자 기  선 거 구 로 연 실 을 하 러  가 는 길 이  었다. 。

그가 연설을 해야 할 선거구의 어면 단체는 매우 그에 게 악감정을 吾고 있다 

고 도  말하는 것이 었다.

『그럼，당신은 매우 거북하겠소

『하지만，그들이 나를 뽑았으니 그들이 요청하면 나는 그들 앞에 가서、연설하 - 

는 것 이  나의 의 무 죠 .』

『그런데 당신의 기색을 보니 조금도 걱 정하는 기 색은 없구려 ? 』

『적정하면 필 합니까 ? 흥분한 끝에 도리 어 일을 그르치 기 쉽지 요 .』

『당신은 그런 긴장된 분위기 를 해결할 무슨 비 결이라도 있 나 요 ?』

『비결이라면 꼭 한 가지만 알고 있 지 요 ?』

국회의원은 말을 이 었다.

『아떤 경우에 있어서도 마음을 터놓고 침착하고 우의적인 태도와 신념을 지 

니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일은 다 올바르게 해결이 되 

더 군 요 ?』

나는 그 친구가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그 우의와 성의에 의한 신념으로써 일을 잘 해결할 것이 눈에 보이 

는 둣 ，했다 . . < 노 Si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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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북괴 김 일성의 눈에 비친 모 든  세계 

관， 정치관이 그러하듯 그•의 외교정책의 

원칙두 역 시 「남북한 적화통일」의 달성 

을 위한 불변의 흉계에서 출받하고 있음 

은 재언을 불요한다.

특히 국제 공산당의 충실한 주'〒 로서 

공산권 내에서 조차도 가장 호전적이며，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을 통한 우상화■정 

책 으 로  일인독제의 철저한 지배체제를 

확립해 놓고 있는 북괴 김 일 성 은 「스탈 

린」시대의 망령을 아직도 불식하지 못하 

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한 

반도에 있어 소위 공산주의 혁명의 완수 

를 최종 목표로 온갖 외교정책적 흉계를 

꾸미고 있음은 격동하는 최근의 국제정 

치하에서도 변함이 없다.

북괴 김 일성은 일찍 소위 노동당의 

당 면 목 표 를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 

봉건 민주혁명(공산혁명)의 과업을 완수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소羊] 복 

괴 노동당의 혁 명과업으로 제시한 두 가 

지 과 제 는 ，

첫째，북 한 을 「공산혁명 기겨丨 」로'건설 

하는 일， ■

둘째，한국을 자유진영으로부터 ..분리 

시켜' 남북한 전역의 공산통일을 

실현하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과제 

즉 공산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구체적 방 

법으로서 소 위 「반제투쟁」「반미 구국투 

쟁 」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소 위 '「반 미 투 쟁 」을 통한 공산 

혁명의 완수로 궁녹적 남북한 적화통일 

을 달성하겠다는 김 '일성의 집념이야말 

로 모 든  북장 대내외정책의 원천인 정이 

며 이러한 그의 집요한 흉계는 지금.: 이 

순;짠에도 변함없는 정책으로 구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포丨 의 

외교정책을 이와 같 ^  그•들의 종국적 목 

표달성의 한 수단으로서 이해해야 할 필 

.요가•있는■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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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그 런 데 「반제 투 쟁 」혹 은 「반미 구국 

. 투 쟁 」이란 주로 주한 미군을 철수할 것 

을 비 롯해서 한 • 미 간의 우호 내 지 동맹 

관계의 폐지 둥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모 든  미국세 력 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 

이 고 「반봉건」은 북녁에서와 같은 토지 

개혁둥 소 위 「민주개혁(사회주의적 개 

혁)을 • 실시해서 모 든  재산을 국유화 내 

지 사회주의화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공 

산혁명을 성취할 기초를 정립하고 나아 

가서 한국 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합법 

화 해서 결국 공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반미 용공정책 이 

실현되자면 혁신정권(실욘 공산당:)이 수 

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용공정권 

은 결국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만 수립 될 수 있 다고 보고  있어 r남조선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북괴가 현 

단계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소 위 「프를 

레타리아」사회주의 혁 명으로 보지 않고 

「반제 반봉건 민주 책 명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민들을 기 만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북괴는 남한혁명을 남한주민이 주동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그들

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고 있 는 노  

동계급은 아직 혁명사상으로 교양 조직 

화되지 못한데다가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반공의식이 완강하기 때문$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면 이에 호응하는 세력이 

미약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압도 

적으로 우세하여 결국 그러한 혁명은 승 

리할 肀  없다고 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메서 는 한국에 대하여 

반미 감정을 호소 선동한다면 한국 내에 

서 광범한 사회계층이 호응할 것으로 보 

고  있으며 농민들은 북괴식 토지개혁을 

원하고 또한 민족자본가, 지식층， 학생 

등이 이 에 호응하리라는 착각에서 욕괴 

는 당면문제로거 소 위 「반게， 반봉건， 

민주혁명」의 슬로건을 표방하여 한국민

들의 통일 열망에 영합할려고 해왔던 것
\

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지원 

적 수단으로서 그들의 외교정책을 반미 

반제투쟁의 국제적 전개와，그들이 망상 . 

하고 있 는 한국 내 의 공산주의 동조세 력 

의 조성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두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은 북한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 

명을 완성한 다음 즉 이른바 민주기 지 를 

구축한*다음 이러한 혁명'세력을 남한에 

까지 밀고 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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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 내 에 서 「민주기지」 역량을 강화하 

고  남한 내 의 「혁명세력」을 성숙시킨 다 

음 국제정세를 유리하게 전개하여 마침 

내 결정적 시기를 포촉하여 전면 남침을 

감행할려고 획책하‘고  있으며，북한 내의 

역량강화 준비 는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지난 북괴 .5차 전당대회에서_ 김 일성은 

선언했던 것이다. 즉 김 일성은 지 난 11 

월 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저丨  5 차 전 

당대 회 에 서 전 인 민 의 무장화와 전 지 역 

의 요새화를 달성하여 한국 내 의 「혁명 

세력」이 요청한다면 언제라도 이를 지 원  

할 만반의 준비 가 끝났다고 호언 장담했 

던 것이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남한 혁명세력 

의 성숙과 국제정세 의 유리한 전개！1통 

해 결정적 시기를 포촉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그들의 당면과제 는 간첩 침 투 

와 후방지역 교란 작전을 장화시키는 한 

편 외교활동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전술법: 바와 같。,ᅵ 북괴 외교정책의 근 

본목적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세계공산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북괴는 국제공산주의 전략전술 

에 그와  대외정책을 복 종시 키 고  한편 으 

로는 남한 내 혁명세력 의 성숙을 기 해서 

결정적 시기를 포촉하여 전면남침을 감 

행하여 한국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고 극

동의 적화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종국적으 

로 세 계 를 공산화하는데 기 여 하려 고  하 

고  있다.

따라서 북괴 외교노선의 독자성은. 처 

음부터 존재할 宁 없는 것이며 소련，중 

공을 비롯한 공산제국과 1 치 ， 경제，문 

화 ，. 군사적 관계의 긴밀화가. 관건으로 

되어 있으며 유엔대책에 따라 중 립 국 과 ’ 

의 관계 설정 및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진 

영과의 경제교류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피의 대공산권 외교원칙은 형식상 

상호평 등 ，호혜 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는 소련 및 중공에 항상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북괴는 8 • 15해방 후 소련군대 의 힘에 

의해서 수립 유지퇴어 왔올 뿐 아니라 

공산위성국에 대한 철저한 스탈린화 정 

책 으로 휴전 후까지는 대소 일_변도 정책 

을 취해 왔으며 이는 또한 강제적인 성 

격 을 띠 우고 구속되 어 온 정 책 이 기 도 했 

다 •

그러 나 6 .25사변을 통하여 중공의 참 

전으로 그 영향력 이 강화되어가는 한편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격 화와평 화공존론을 정식 화한데 대 하여 

중공은 불만을 품게 되 어 중소분쟁 의 씨 

가 되었‘으며 위성국은 소련의 예속화정 

책에서 이탈할려는 소동이 전개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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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공산권 내 의 동요斗 더불어 중 

공은 내부 혼란을 수습하여 소련의 주도 

권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북괴에 대한 영 

향력을 강화시 켜 나갔던 것이 다.

북괴는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 및 군사 

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소련，중공 

의 두 불은 상전에 매달려 구걸 외교를 

실시하여 왔는데 56년에 비 롯된 중 • 소분 

쟁 이 격 화되 어 이 념문제 가 국가관계 로서 

확대되고 무력충돌 사태로 발전되는 과 

정에서 그_ 줄타기 외교는 용납되지 않 

았던 것이다.

중.• 소분쟁 이 표면화되 어 적극적 항쟁 

기에 이르기 전인 1962년까지 북괴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단결을 표방하고 

중립 적 태 도를 취 해 왔으나 중 • 소대 립 이 

격 화되 어 공산권이 양분되 고  소련 의 지 원 

거부와 압력 및 강력한 대 내투쟁， 개인 

우상화정책 의 필요성 둥 중공과의 이 념 

적 동일성으로인하여 1% 3년 초 〜 19S4년 

까지 북괴는 중공노선을 적극 추종하면 

서 소련을 신랄하게 비 난하고 북피에 대 

한 소련의 압력과 약탈정책을 폭로하여 

왔다 . '

그 결과 소련죤 북괴에 대한 경제，군 

사지원을 전면 중지하게. 되자 북괴는’

주국방건설을 [표방하며，군수산업과 전 

쟁 준비에 광분한 나머지 7개년 계획이 

파탄되고 말았다.

이 7개년 계획의 실패는 김 일성 정권 

의 붕괴에£ 직 결 되 는 심 각 한  문제일 뿐 

아니라 월남전에서 뇨는 바와 같이 현 

대전에 있어서의 북괴의 안보문제는 중 

공의 군사력보다도 소련의 안전보장의 

필요성 때문에 1%5년 이래 친선노선으 

로 전환해 왔으며，I % 6년 8월 12일에는 

소위 고'['주성을 선언하여 그의 외교노선 

전환의 합리화를 꾀했던 것이다.

그러 나 북피의 자주성 선언이 란 상전 

선택의 자주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친소 

노선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중공과 

의 관계악화를 초 래 시키고 말았던 것 

이 다.

중공은 김 일성을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부르죠아」분주]■라느니 인민의 고혈 

을 빨아 먹 는 살찐 돼 지 라느니 하는 인 

신 공격과 함께 북괴에 대한 정치적 군 

사적 압력 을 가하게 되 고  쌍방관계 는 극  

도로 악화되었던 것이 다.

북괴의 대중공관계 악화는 대남적화 

통일을 위한 도발정책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며 대내 공동투쟁 노 

선에 위배되는 것으로 관계개선의 명분 

을 모색하던 중 ，중공의 문화혁명 이 수  

습 된 것을 기 화로 지 난 69년 10월 1일 

중공창건 20주년 기념행사에 최 용건이 

참석한 것을 기하여 쌍방간 •해빙 의 기 

회를 마던하였다. 이 에 따라 지 난 4 • 5 〜

---------  최근 북괴익 외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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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간 중공수상 주 은래 가 평 양을 방문하 

여 쌍방관계 개선을 촉진시켰다.

그■러나북괴의 중공정근은 필연적으 

로 대 소관계 의 악화를 초래 시 키 게 되었 

다.. 북괴는 해년 이 래 소련의 「경제 기 

술 군사지원」에 의해서 7개년 계획을 3 

년간 연장하고 어느정도 성과를 보일 전 

망이 보였는데 대소관계의 악화는 _북괴 

의 대내외 정책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 

치게 되었으며 마침내 금년의 5차 전당 

대회'에서 3년 연 장 된 17개년 계획이 결 

국 실패하였으며 새 로운 6개 년 경제 개 

발계 획 에 착수하지 않을 수 ᅳ，없음을 김 

일성이 천명하였다.

북괴 는 전쟁 준비 의 조속한 완료를 위 

하여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 군사원 

조가 절실하게 필 요 했 으 며 「브레즈네프」 

와  r콘시킨」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여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기한 내에 달 

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 대했었다.

이 러한 이 유가 바로 이 념 적 인 ’ 면에 서 

소련의 평화공존.노선과 수정주의적 경 

향을 배 격 하면서 도 북괴 가 소련과 접근 

할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해온 이유인 것 

이다.

.그러 므로 북괴로서.는 소련으로부터 이 

러한 원조를 기 대할 수 없는 이상 구태 

여 중공과의 우호관계를 해쳐가면서 소 

련에1 접근할 아무런 아유도 찾을 수 없

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 문화 

혁명 이후 중공의 적극적 유연외교의 전 

개에 호응하여 그 리 고 「닉슨* 독 트 린 』에 

의한 아시。V 자유수호를 위합 일본의 비 

중의 증대로 중공과 북괴가 받게 된 압 

력에 대 응하여 소위 「반미 • 반일 통일 

전 선 」의 형 성을 통해 이 두 나라가 접 

근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지 난 8 • 15 25주년 기 념 식 에 참석，했 

던 「수스로프」는，소련이 제 창 해 온 「부 

레 즈 네 프 • 독트린」과 관련된 아시아에 

있어서도 마치「전 유럽 안보회의」에 상 

당 하 는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형성 

을 종용하는 연설을 했으나 북괴는 이 

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도조차 하지 않 

았던 것을 생각할 때 북괴 의 친공접근 

경향의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자위력 강화를 위한 노 

력과 아시아 및 세계 정치 에 의 적극적 참 

여에 대하여 북괴는 그•들의 남침에 의 

한 적화통일 달성 에 중대한 저애요소 

로써 안식하고 있으며, 과거 온갖 수단 

을 동원하여 재 일 조청련계 조직을 통 

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운동을 전개 

하도록 획책해 온 것을 생각할 때，북 

괴 의 입 장은 중공의 이 해와 일치하고 있 

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괴와 마찬가지로 중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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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괴익 외교정책 一一

또한 아시아 적화에 있어 일본의 존재 

는 가장 큰 반동집단이며 .「제국주의 세 

력 J의:본거 라고 생 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 우산을 아시아 전역에 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 

생국가들에，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이들 

을 결속시켜 이 념분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소련의 수정주의를 타파하고 전세 - 

계의 자유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세계 

공산화혁명을 전쟁을 포함한 모 든  수단 

을 총동원하여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중 

공의 입 장을 북꾀 는 전폭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6 • 25 사변을 통해 .피로 .맺 ■늑 전우로

있는 중공에 접근하여 보다 많 은 、군사 

원조와 경제원조를 획득함으로써 새 로 ‘ 

운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기간 내에 달 

성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남침준비 를 보 

다 조속히 끝내 어 반도를 기 어히 적 

화 통일하고야 말겠다는 김 일성의 망 

상은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볼런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모 택동이 북경에 도 

사리고 있는 한 김 일성의 이러한 정책 

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 다 .

우리는 이러한 가장 위험한 호전적 공 

산국가를 눈 앞에 두고 반공정신의 강 

화와 국방력 신장에 온갖 노력을 경주 

하여 이들의 도발야욕을 분쇄해야 할것

서 현재 영 구적 군사동맹 을" 체결하관 이다.
' • . • •••- 

： , ' c')

；--------고  금  소  담 '------------------------------------------------

당신은 배 가 고프면 .먹.을것 을 찾으리 라. 음식 은 주린 배 를 채 워 주고 동시 에 

뱃속을 편안케 해준다.

j 그러나 우리는 음식 에만 주리는것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마음속에도 늘 주 

\ 림 이 J있다. 당신이 번민하고‘ 헤 매 는  것은 마음속에 주림 이 있는 증거 이 다•

I
 무엇 인 가 .불 안 한  당신와 마음—— 그것은 무엇 인가 요구하고 있는 것 이 다.

ᅪ 즉7마음와 :평 안을.'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배 가 고프면 두슨짓을 해 

서라도 먹을것을 찾으면서 마음이 고픈데 대해서는 양식을 못 찾 고  있다.

술집으로 가서 알코홀로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 보려 하지만 잠시는 위로가 될 

；̂1 모르나 그 결과는 한층 허무감이 올 뿐이다. ‘

'乂 당신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 ':4 .  이때야말로 사람은 신의 吾안으로 가야 한다. < ■리 그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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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의 항공 병 기와 그 전 망

통상병기와 미사일——

윤

통 상 병 기

군 용 기 가  전 투 를  목 적 으 로  해서 

만 들 어 져  사 용 되 고  있 는  한 ， 꼭  병 

기에 의 하 여  무 장 되 고  있 다 .

즉  그 가  목 적 으 로  하 는  이 유 는  단

범 중 역

지 비 행 하 는 데  만  있 는  것 이 . 아니 고 ， 

병 기 를  사 용 하  여 공 중 에  서 공 격 하  

는  것이 다 . ' ᅳ

병 기 가  없 는  군용기 는 〔그 것 이  정 

찰 ， 관즉이 나 ， 수 송 이  라 든 가  하 는  

특 수 한  용 법 은  제외 하 고 ) 군 용 기 로  

서 의  가 치 를  인정 받지 못 할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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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의  항 공 기 는  오 르 지  공 중 을  

날 으 는  것 에 만  목적 이 있었디-.

현 재 에 도  스 포 츠 를  목적 으 로  하 는  

경 우에 는  비 행 그  자 체  를  목 표 로  하 ， 

고  있 겠 으 나  실용기 에서 는  공 중 을  

날 으 는  것 은  하 나 ^] 수 단 이  다 .

마치 여 객기 가  하 늘 을 ; 날 으 면 서  

여 객 을  원 거 리 에  수 송 하 는  것이 목 

적 으 로  되어 있 는  것 과  같 이 ， 군 용  

기 에 서 는  병 기 를  상대에 투 입 하 는  

것이 최’종 의  목 적 이  된 다 .

이 런 뜻 에 서  비행기 그  자 체 는  병 

기 를  날 으 는  목 표 에  발-생 하기 위 해

서 의  출 발 점 에  불 과 하  다 •

따라서 군용기 는 병 기 를  이 해 하지 

않고서 는  말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병 기 에  대 한  관 심 을  제 외 했 을  때 ， 

군 용 기  는  그  목 적 을  잊어 버리게 되 

는  것 이 다 .

어 떠 한  우 수 한  전 투 기 ,  폭 격기 도 , 

그 가  가 진  병 기 가  뒤 져서 는  하 등 의  

가 치 도  없 다 .

그 리 고  병기 그  자 체 는  비행기 자 

체 봐 는  또 한  각기 다 른  특성 이 나  문  

제 를  가 지 고  있 으며 그  종 류 도  각기 

다 대 하 다 .

〇  오늘익 항공병기와 그 전망 ◊

일반적으로 유도 미사일(GM ) 이 만농 

인 것 처럼 보이는 현재이지만， 공격용 

병기，특히 전술공격 에 사용되는항공기 

로서 통상형 의 폭탄 ，무(無)유도탄의 로 

케트탄，기관포，기관총의 역할이나 효 

과는 거 의 이 전과 다름 없는 중요성 을 지 

‘ 니고 있다.

예를 들면 현 재 중 (中 ) 고고도에 서 투 

하하는 750 〜 1，000파운드 (340 〜 450kg) 

다용도 폭 탄 (GP bomb) 이나， 저고도에 

서 사용하는 1,〇 〇 〇 파운드 제동.폭탄(Re

tarded bomb) 등은 어느 것이나 비행 

장의 활주로， 연료집적소, 건물 등의 고

정 (정 지 )목표에 대 한 기 본적 인 공격 병 기 

이며， 이보다 우수한 것은 현실적으로 

는 생각되지 못하고 있다.

차 량 ，전차，야전용 화포(火砲)에 서 지 

상에 있는 항공기，행동 중의 군대，선 

박과 같은 이동 목표에는 로케트탄이 가 

장 많이 사용된다.

간단한 방비를 하고 있는 진지 등이나 

밀림 속에 숨어져 있는 부대에 대해서도 

로케트탄의 효과는 크다 할 것이 다.

그•러 나 저공에 서 의 공격 에 는 로케 트틴: 

보다도 기관포가 오히 려 효과적 인 경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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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0미 터 이 하에 서 의 대 지 공격 

'을 하는 경우나，거 리 800 〜 1，000미터에 

서 의 공대공 전투에서 는 이전부터 있었 

던 기관포가 오히려 효과적인 병기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강하공격을 위한 대지 로케트 

탄의 위력이나 다수의 로케트탄을 발사 

하여 그 탄막에 상대를 휘몰아. 넣는 대 

(對)폭격기 전 투는 가장 확실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지 로케트 공격의 경우에는 

목표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강하하기 때 

문에 지 상의 대공 포화를 받을 가능성 도 

높아진다.

따라서 초 저공에서 발사하면 명중률 

이 저하하여 공격 의 효 과 가 적  어 진다.

특히 줄을 짓고 있 는 차량이 나 부대 에 

대해서는 기관포를 소사하는 것이 유효 

한 경우가 칠싼 많 다 . 1

또한 상대가 기동성 이 큰 전투기 둥의 

경우는 언제'나 가 장  확실한 공격병기는 

기관포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람탄이나 소이탄은 직접의 공격이 

라 고  하기 보다는 상대 의 행동을 방해하 

기 위해서 사용하는 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소이 탄은 다른 폭탄 만큼 파괴령 이 없 

기 때문이다.

물론 네 이람탄은 소이탄이 화염 에 의

〇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

하여 극히 효과적 으로 직 접 불타게 하는 

목표도 있으며，사용목적 에 적절한 점 도 

있으나，상대방도 당연히 그 공격을 받 

을 것을 미 리 .생 각 하 고 、있으므로， 가급 

적 효과를 죽이기 위한 배치를 하고 있 

다 .

네이람탄은 지상에 떨어진 후 화염의 

퍼지는 것이 비행방향에 따라서 직선적 

으로 되기 때문에 어면 경우는 상대에 

따라서 피해가 가장 적을 수 7> 있으며 

엄처K 掩體)둥에 의하여 화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단지 심리적인 효과가 큰 것 과 ， 제압 

할 수 있는 범위도 크므로，상대의 행동 

을 구속하기세는 조건이 좋 다 .

대 인공격둥에 사용할 때는 파편폭탄아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여하튼 파괴한 후 네이람탄 공격을 하 

든가 파편폭탄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것 같다.

목표에 맞 는  폭 탄 을

어떠한 형의 폭탄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투하하는 조건이나 목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여하히 우수한 

공격기라 할지라도，여하히 숙런학 승무 

원이라 할지 라도 허 탕 4  그치는 공격 알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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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나 콩크리이트로 만든 포진(砲陣) 

에 대인 살상용의 폭탄을 명중시켜도， 

하등의 뜻도 없으며 능지대에 산재해 있 

는  게릴라부대에 대형의 폭탄을 투하시 

켜 보았던들 불발탄이 될 뿐 귀한 손실 

만을 가져올 뿐이다.

제 2차대전의 밋트웨이해전(海戰)에서 

일본의 공격 기 가 폭탄장치 와 어 뢰 장치 와 

의 전환에 시간을 소비 하여， 이 동안 미 

군의 공격 에 의하여 대패한 사 실 은 오 늘  

날 전사에 뚜렷 이 남아있는,사실이며 공 

격 병 기 의 선택 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폭탄 =L 자체 의 종류나 크기 외에 형 

을: 나누는 또 하나의 요소가 신 관 (信 管 ) 

이 다 .

보통 목표물에 격 돌하는 충격 에 의하 

여 촌각에 폭발하는 것이 촉각신관( Im- 

pact Fuse) 다 .

충격 에 서 폭발하기 까지 극히 짧은시 

간 밖에 걸리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화 

약의 연소폭발을 사용하는 것을 화전신 

관(火箭信管 一 Pyrotechnic Fuse)라고 

도 한다. ' ,

i ; 제 2차대전 .당시부터 폭격 후 장시 간 

있은 후 폭발하는 장연기 시 관(長延期信 

管 )도  사용되어 왔다.

이 것은 보통 시계 장•치가 되 어 있는 것 

이 다. 같은 장연기신관으로서 산(酸)의

분해작용을 이용하여 폭발을 극단으로 

늦추는 방법 이 개발되었다.

또한 근 접 신관(近接信管一 Proximity 

Fuse) 이 개발되어 목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달했을 때 폭발되는 방법도 강구 

하 였 다 .

미리 조종해 놓으면 지상에서 일정한 

고도에 달하였을 때 폭발시킬 수  있다.

여기 에는 음파나 전과를 사용하여 통 

프라 효과를 응용하여 작동시키는 것도 

있다.

현재 이 근접신관은 통상 VT(Variable 

Time) Fuse라고 부르고 있다.

이 VT신관은 폭탄 뿐만 아니라 로케 

트탄이 나 유도미 사일에도 보통 사용되 어 

빛이나 적외선을 응용하는 것도 있다.

이 들은 자유낙하의 폭탄 이 지 만 ， 이 에 

대하여 제동폭탄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 

다 . 폭탄의 미부에 에어 불레키와 같은 

것을 장치하여 낙하의 속도와 탄도를 콘 

트를하는 것이다.

제동폭탄이 고안된 이유는 크게 보아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저공비 행을 하면서 폭탄을 早 

하하면 그 폭발로서 비행기 자신이 위험 

한 것이 다 . 또 하나는 고속으:로 멸어진 

폭탄의 탄도가 훌라트되기 때문에 폭탄 

이 지상에 충돌하여 스키 프 한다든가 목 

표의 조驚점이 어려운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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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해서 폭탄은 지상에 충 

돌하는 각도가 수직이 되었으면 하는 것 

이다.

이점 통상의 자유낙하폭탄에 우산과 

같이 펼쳐지는 장치를 하면 저공에서도 

지상으로 수직으로 낙하시킬 수 있으며 

이 제동에 의하여 비행기가 일정한 안정 

권을 이탈하여 폭발하는 것이 된 다 .

탄도는 급각도에 서 목표 직전에 투하 

하는 것이 용이하다. ’

제동창치는 고도 70~170m  정도에서 

의 투하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 

동의 아랍제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격기 가 극히 카다란 효과 

를 거두었으나， 이 이유는 커다란 것에, 

이스라엘군이 낙하산 제동장치를 하여 

제동폭탄에 의하여 저공에서 정확한 공 

격을 행하여，극히 높은 명중룰을 가진 

데 원인이 있다고 한 다 .

이 런 경 우는 물론 촉 발 신 관 (觸 發 信 管 ) 

이 사용된다.

대인용(對人)에서

요새 용(要塞用 )까지

제동폭탄에 의한 공격 이라는 것은 반 

대로， 저 공 고 속 폭 격  에 의하여 폭탄이 

스키프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차，장 

갑차，건조물，선박 등을 공격 하는 방법 

도 취해지고 있다.

〇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〇

이 것은 상방(上方)에서 공격 하는 것 보 

다도 목표에 대한 명중률이 높으며, 수  

평방향에서의 공격에 대하여 의외의 ’ 약 

점이 있어서，과괴하기 쉬운 특성을 포 

착한 것이다.

인원 살상용에는 파편폭탄， 볼폭탄， 

CBU(Cluster. Bomb Unit)등，작은 파 

편이나 탄자(彈子)의 살포도(撒布度)의 

커다란 것을 사용하여，두껍 게 방어되고 

있는 구축물 등에는 철갑탄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

베트남 등의 실전의 경험에서는 예를 

들면 엄체로써 싸여져 있는 대공미사일 

진지 는 VT신관이 붙은 파편폭탄이나， 

CBU에 의하여 인원을 제 압하는 것이 유 

효하다고 한다.

보통 다목적 (GF) 폭탄으로 250파운 

드 ，500파운드， 75〇 과운드， 1，000파운 

드 둥의 폭탄(중량에는 교리부분의 장치 

를 제외함)이 사용되어 전술 항공부대의 

전투폭격기가 폭탄을 장치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폭탄이 선택된다.

750파운드 이상의 폭탄은，요새지，진 

지， 건조물 둥의 견고한 목표•용으로서 

야전에는 500파운드 이하의 소형폭탄이 

좋 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도 모든점에 꼭  들어 맞는 

다고는 할 수 없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은 게릴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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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공격용에 대형폭탄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게 릴라 부대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3m  이상의 지하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하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1,0 

00〜 2, (K)0파운드 ( 4:50〜 900kg) 의 대 형

폭탄에 지연신관을 조합(組合)하여 사 

용 ，지중 깊은 공에서 커다란 진동을 주 

어서 목표를 파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반대 로 「광」도나 오끼 나와， 가데나기 

지에서 베트남，라 오스/ 캄보디아 둥에 

향하여 폭격 에 발진하는 B-52 폭격기 가 

250 〜 500파운드 (113-225kg) 의 소형 폭 

탄을 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단일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넓은 범위를 지역폭격에 

의하여 제압하여，행동을 제약하기 위 해 

서 이다.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이 나 목표 

의 종류에 의하여 선정되므로 그•것을 신 

고  가는 7ᅵ 체 의 크기 라든가 싣고 다니 는 

양 (量 )과 는  직접의 관련이 없는 것이 다.

여가서 초음속기에는 특별한 .종류의 

폭탄이 필요하게 된 다 .

록히 저공에서 고속비행을 하면 기 체 

밖에 장착한 폭탄은 공기 의 마찰에 의하 

여 온도가 상승하여， 약간의 충격 에 도 

폭발한다든가 신관에 이상을 가져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고온형(高溫型)의 

폭탄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비 행 중에는 폭탄이 나 네 이 

람탄을 투하하면 항공기 나 폭탄 제동장 

치에 의하여 난기류(亂氣流) 때문에 자 

기 가 투하한 폭탄이 반대 로 비 행 기 에 부 

딪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탄가(彈架)에서 

화약에 의한 하향으로 사출한다든가 탄 

가를 복식으로 하여 적정한 자세로서 낙 

하시키는 방법을,취한다.

물론 폭탄 그 ，자체 도 고속早하에 적 합 

한 외형이나 꼬리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 인 폭격을 행하는 것은 

비 행기 •그 자체 이상으로 우선 목표공격 

에 적합한 폭탄의 사용이 전제가 돼 있 

다.

또한 폭탄이나，폭격조준기，투탄방법 

둥이 적당하지 않으면 전투폭격기의 속 

도가 빨라질수록 오히려 효과를 감소시 

킬 가능성 이 있 어，장해 가 되 기 도 한다 

고  한다.

비'행 기 는 폭탄을 루하하기 위 해 서 의 

정 쟁 이 라고 하는 이 유는 이 점 에 서 도 인 

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 목표에 는 로케 트탄

이동하는 목표라던가 한정된 소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서는 대지 로케트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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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적합하다.

고속으로 발사되어， 자체의 추진력에 

의하여 목표에 직 진 하 는 로 케  트탄은 조 

준도 정확하며，파괴력도 관■놓력도 크 

다 . 대지 공격용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5인치급 (12〇 〜 l 3〇 mm) 

과 2. 75인치급(68乂•TOmm)， 그와 37 

mm급의 3종류가 있다.

5인치 • 로케트탄은• 폭약량이 가장 많 

으며，파괴력이 크나，2 .75인치급•의 로 

케트탄외의 보통은 속도가 크며，관철력 

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로 사용하 

는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이나，최근에 대잠수함용 

등에는 5인치 급의 것을 사용하여， 대 전 

차 공격 에 는 2 , 75인치 둥이 나 68mm  로 

케트탄을 사용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 왔 

다 •

이것은 탄도특성이나， 비 상 (飛翔)속 

도 등의 문제 이 외에 적은 구경(口徑)의 

경 량 탄을 사용하여， 심고다니 는 수를 증 

가한다는.목적 도 있 다.

37mm급의 소형 로케트탄은 주로 대 

인 살상용으로 아용된다.

보통 로케트탄은 고속에 의한 관철'력 

이 주목표인 것이지만， 이 소형 로케트 

탄에서는 파편효과도 생각되고 있으며， 

기관포나 파편폭탄 대신에 사용된다.

대 게릴라 용의 텔리큼허 둥에 사용하

◊  오늘익 항공병기와 그 천망 ◊

여，소형의 로케트탄을 다수 발사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적인 .구경으로서는 50mm급 

의 로케트탄도 또한 각국에서 사올되고 

있다- ,

로케트 공격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로 

케트탄 그 자 체 보 다 도  이 를 심고7]•신 발 

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음속기 의 시대에는 날개의 아랫 부 

분에 줄지어 장착하면 되었지만 흐육속 

의 전루폭격기 둥에는 저당이 커'서 문제 

가 되며, 또한 장비에도 시간이 걸려 불 

편하므로 헉재에는 특별장치 (폭탄責.못 

토에 집 어 별 는다)를, 하여 주익 하 61] 장
V -f -

착한다.

이 못토는 대별하여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란사의 마트라 RL /100, RL 

/150 둥과 같은 몇 차태 의 재 사용 가능한 

수단이며，또 하나는 RL /U 6, 미국의
. . .  y  •_

LAU-10 둥과 같아 로케트탄을 발사한
' . 'ir V

十에는 절단해버리는 수단을 취하고 있 

다 . 어느 것。]나 각기 특징이 있.으며， 

어느 하 나 .13소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 발사 후에 이 탈， 특히 그 후에 공중전
■도 •

등의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짤1  .버 

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재사용 가능의 

수단을 사용:해도 똑 같게 된 다 . . 

사용 후 버리는 형식의 수단에서높.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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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선단(先端)의 캡 뚜껑은 발사직전에 

짤라 버 린다.

단지 저속의 델리콜터 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정의 사용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로케트탄의 발사는 일제 발사해도 수 

발 또는 단발에 도 조종석 의 스위치로써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공대공의 로케트탄은 속도나 탄도 특 

성의 관계에서 2 .75인치의 조립식 로케 

'트탄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도 란차장비 나，발사탄수(彈數)의 

선택과는 대 지 로케트탄의 경 우 와 똑  같 

이 생각된다.

지금도 유효한 기관포

기.관포(총)는 제 2차대전 후의 공대공 

미사일의 발달에 의하여 한 때 기를 펴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는 현재에도 더욱 주 

요한 항공기 탑제병기 로서 그- 지 위 를 확  

보하고 있다.

기 관포 (총 )는  항공기 에 있 어 서 는 가장 

옛날의 병기라고 할 수 있다.

제 _1차대전 직후 부터 당시의 전루기 

에 장치하였던 기관총을 가장 과괴력이 

있는 대구경(大口徑)포로 교환하려고 여 

러가지로 연구되어, 제 2차 대 전 의 ，발발 

전에는 대구경 기관포가 실용화되어 왔

〇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  

다.

한국 전란 후에 공대공 미사일이 실용 

장비 되；H 한 때는 기 관포가 시 대에 뒤 떨 

어진 병기로서、생각되어 왔으나，새로이 

그 가치를 인식시켜，전술 병기로서 평 

가되었 던 것은 베트남 전쟁을 시초로 해 

^  최근의 전투에서였다.

공 대 공  미사일아' 예상한 것만큼 높은 

명 중 률 을 얻 을 수 없 는  것은 특히 대 

(對 ) 미 그 전투기 와 같 은  대 (對 ) 소형 

전투기 전투에 있어서 명백히 되었’다.

상대기 와 일 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미사일의 운동성 등의 관계에서 명중아 

기 대할 수 없으며 또는 발사, 뒤 따르기 

가 불가능하거丨  된 다 .

실제 의 전투에 서 는  적과 아방의 식 별 

아 의외로 곤란하며，무어라해도 눈으로 

확인해야 될 일아 생기며，가급적 근접 

하여 공격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대 공 미 사일 은 F-4 팬 팀 I  의 

6 〜 8발은 별도로 하고 통상 2〜 4발 밖에 

장착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착탄 수는 적어도 단시간으로 전탄 

(全 彈 )을  발사하였을 때，무방비 상태로 

될 경우 기관포의 필요성 이 절실해진다.

F-4 팬 팀 I 는 같은 문제가 있다. 팬 

팀은 최，초 기 관장 포비 는 없었다.

그 직 접적있 이 유는 미사임 의 휴행 수 

(携 行 數 )가  많다는 것 외에， 당초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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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재용 전투기로서 개발되었기 때문 

에 항공모함에서의 폭발의 위험을 피하 

기 위해，발칸포와 같은 모터기관포 같 

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군이 이 비행기의 우수성에 착안하 

여 통일기 종으로서 채용한 후에 도 기 내 

용적 등의. 관계에서，F-^C，D형이 다같 

이 기 관포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에서의 경험은 공대 

공 전투기 용에 도，대 지 제 압 공격 용에 도 

기관포의 장비가 필요하여 발칸포를 외 

부에 장착하게 되었'다.

해 병 대용의 비 행 기 에 도 똑 같다.

또한 신형 의 F-4E에 서 는 기 수를 연장， 

대개조하여 발칸포를 달게 되며，공군기 

도 금후 이 와  같은 형이 중심이 될 것이 

다.

포탄의 위력과 '

탄 수 (彈 數 )의  비교

기관포의 구경으로시는 중구강(中口 

徑)의 20mm급이 좋 으 냐 ， 또는 3〇 mm 

급 이상의 구경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전 

부터 여러가지로 논의된 바 있다.

구라파 제국은 영 • 불의 아덴 DEEA 

포，서서의 에리콘포와 30rntn가 주류이 

며 , 미 국은 해 군의 M r  12, 공군의 M - 

39, 그리고 신형 의 M -16발칸포와 20m 

m가 주로 되어 있다.

〇  오늘의 항공坦기와 그 전망 ◊

소련은 이 전 부터 •공석!공용에 누델만 

NR-23(23mm), 대지 공격용에 NS-2(37 

mm)룰 사용하고 있었 으나 최 근에 는 30 

m m 의 겸용용으로 통일한 것 같다.

기관포의 위력으로 말한면 30rmn이상 

의 것이 1발로서 확실한 파괴 력 이 있다.

특히 중장갑의 전차， 장갑차 둥 지 

상목표를 공격 할 때 는 30mm포는 극히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탄약의 중량이 크고，휴행 탄수가 적 은 

것이 결점이지만 기관포의 위력은 목표 

까지 의 거 리 가 멀 어 지 면 급격 히 저하함 

으로 유효한 공대공，공대지의 사정거리 

는 750m 이 내로 돼 있으며，이 거리 내 

4 서의 사격 가능시간을 생각한면 탄수 

는 적 어도 1발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 좋 

을 것아라는 것이 영•불 둥의 주장이 다.

반대 로 미 국의 방식 으로는 단시간에 

유효한 공격 을 하려 면 발사 탄수를 증가 

하는 것이 유리하며, 20mm포를 다수 

장비 하여，다량의 탄약을 집 중시 키 는 편 

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발칸포와 같이，6 개 의 포신을 

회전시켜 매분 4 ,(W0〜 6,000발의 발사속 

도를 얻을 경우에는 탄환이 동일 개소에 

명■중하므로，30mm포 보다도 커 다란 파 

괴력을 $ 는다는 특색이 있다.

기 관포는 발사 속도의 커 다란 항공용 

에서는 20mm나 30mm도 1문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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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

8〇 kgS-] 중량이 있으나，그• 6배의 위력이 

있는 발칸포는 중량 120kg 정도이 

•두로 필싼 유리하다.

기 관포 그 . 자체 의 중량, 용적 은 구경 

에 의하여 그다지 변하지 않지만 (대전 

차 공격전용의 3 0〜 3 7 m m 포면 중량은 

커다라지지만) 탄약의 용적, 중량에는 

대차가 있다.

전투기 의 탄약 휴행 수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적으며 30mm아 덴/DEFA포에서 

는 1문당 100〜 1 5〇 발이 한도이므로，2문 

장비의 기체로서 250발전후, 4문장비에 

서는 400발정도 탑재하면 짝 찬 다 .

이에 대하여 20ram 기관포는 1문당 

150〜 200발，4문 장비 기 는 하)0발 이 상을 

가 지 고  있다.

20mm의 M-래를 2문 밖에 .심지 않고 

있 는 F-5에 는 1문 당 285발을 탑 재 하고 

있 다 .

이 것이 M-ei발칸포의 경 우 에 는 F-l 〇 4 

가  600_750발， 미 사 일 ，장비의 팽대한 

F - 4 E 는 약 650발을 휴행할 수 있다.

F-105는 최대 1 . 〇 29발이 들어간다.

반대로 휴행 탄수의 적은 것은 소련기 

로서 구형의 미그 15는 37mm포탄이 애 

발，23mm 포탄은 2문이 며 합계 16〇 발 

밖에 없다.

미그 -17도 같으며 휴행 탄수가 적은 

것과，3 7 m m 포의 발사속도는 늦은 것이

문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 0 m m 포로 

바뀌었다.

휴행 탄수의 점으로 말하면 공대士의 

전루를 위해서는 2 〇 m m 포의 우위는 당 

연하다. '

속도도 빠르므로 탄도 특성 도 2〇 mm 

포가 더 좋을 것이다.

구라과 제국은 대 지공격 을 주로 생 각 

하여 대구경을 취택하며, 미국은 필요합 

경 우에 는 로케 트탄을 사용하려 고  공대 공 

전早에 유리 한 20m m 포를 주력 으로 하 

였다.

단고丨  미 국에 서 도 3 0 m m 포의 파괴 력 의 

큰 것을 고려하여 유의하고 있으며，F- 

14，F —L5용에 2 5 m m 의 발칸포를 산 .V 

싶어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COIN용 의 「미니건」

더욱 구경이 적은’ 것에는 12 .7 rru n  이 

하의 기관총이 있다.

위력아 적고 시대에 뒤지긴 했으나 소 

구경으로서 휴행 탄수가 많은 기관총은 

지상공격의 대인용 소사 (對 人 用 掃 射 ) 병 

기로서，또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도 유리한 것은 휴행 탄수의 

많은 점이 다.

구형 의 F-8S을 보아도 F형 은 12.7ram 

총 6정으로 최 대 1 ,8〇 0발，이 에 비 하각 

2〇 mm  의 M -래를 4문 장치한 H형은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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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0발，M-24를 4문 장비한 표형은 

합계 528발 밖에 싣지 못 한 다 . 기왕에 

위력이 없은 것이면 대 게릴라용의 소형 

의 군용기에서는 7 .62mm의 기관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최근 

의 경향이 다 .

7 .62mm에서는 소이 탄과 같은 특수탄 

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대 인용에 는 충 분  

한 관철력，살상력이 있으며， 똑 같은 

용적，중량은 1정 당 500 〜 600발을 휴행 

할 수 있으므로 Coin용의 기 체에는 유 

리 하 다 .

영국의 BAC 167 스트라이크 마스타 

둥흔 그와 같이 무장하고 있다.

똑 같은 7 .62mm에도 미국이 베트남 

전으로 해서 개 발 한 「미니건」은 발칸형 

의 회 전식 기 총으로 발사속도가 극히 크 

며 제압력이 나 과괴력이 높은 것이 특징 

이다 .

현재 대 게릴라용의 장비로서는 세스 

나 A-37에서 켈터콥허에 이르기 까지 

「미니건」을 채용하는 경향에 있다.

이것을 못 토  형식으로 한 「매니건•못 

토 」는 어떠한 기 체도 간단하게 Coin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세계적인 주목 

을 끌고 있다.

「미니건」과 같은 Coin 공격용의 장비 

로서，3연 총신으로 한 경량화(輕量化) 

발칸포는 헬리콤터용에 편리하다고 한

〇  오늘의 항공병기오t 그 천망 ◊

다 . 이 것은 중량이 나 발사속도가 적 당하 

므로 12 .7mm이 나 .20mm의 중■〒 경포도 

소형 기 나 텔리콜터 로서 사용할 수 있 다.

또하나의 텔리큼터용너 지공격 장비 는 

40mm의 XM -129의 기 탄早사기 이 다.

이 것은 4〇 mm의 과편탄을 마치 수류 

탄과 같이 주위 에 뿌려 서， 일 정 지 역 을 

제압하는 방법이 다.

폭탄과 기관포의 중간에 위치한 공격 

병기 로서 금후 주목을 끌게 될 것이 다.

匕！」 丨 사

〇  공 대 공 •A AM  〇  

적 외 선 (赤 外 線 )과  레 이 다 유도

A AM  는、 켜 외선 유도방식 (Infrared 

Guidance System)과  레이 다 유도방식 

(Rader Guided System)으로 대 떨된다.

적 외 선 방식 은 항공기 엔진 둥에 서 방 

사되는 열선의 적외선 스펙틀을 자동적 

으로 탐지하여 뒤따르는 방식은 발사하 

고  나서 는 모기 (母機)의 지 령 에 는 일 체 

다다르지 못한다.

즉 타 력 (他 力 )에 의 한 것이 며，따라서 

이 것을 Passive homing(뒤따르는) 방식 

이라고도 한다.

공대 공 ( A AM )의 사이 드와인 다나 필 

콘의 G .D . G ., 소련의 애틀, 영국의 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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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스트리크 레트톱， 일본의 AA :M -1 

등이 IR  ( Infra-red) 방식이 다 .

이 에 대 하여 레 이 다 방식 은 목표에 서 

반사되 어 오는 모기 의 레이 다 전파를 미 

사일 자신이 탐지하면서 목표에 . 접근하 

Semiactive Homingo] '히:ᅪ.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델콘 A ，E，F 

핵될콘, 스패로一皿, 불란서의 R  511 둥 

이 다 . .

그•리고 IR，세 미 액 티부2 의 형을 갖 

추고 있는 것에 다가 소련의 알카리 • 앗 

슈, 탄두부學 환 장 (換 裝 )한  것 만으로 

양 용 (兩 用 ) 할 수 있는 R . 530(불란서) 

이 있 다 .

IR의 구조는 탄 체(彈體) 앞 쪽에 델래 

스코프가 항상 목표기의 적외선을 같은 

각도에 서 포착하여，적 외 선 검 지 기 (赤外 

線檢知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델레 

스코프.에는 쟈이로가 연동하여 목표기 가 

이동하여 적외선의 입사각(入射角)이 변 

화하면 거기 따라서 미사일의 진행방향 

을 콘트롤 한다.

그•러 나 목표기 가 미사일에 근접하였다 

고  느껴질 때 연속적丄 로 급각도(急角 

度 )로  이동했을 때 밀라와 쟈이로가 엉 

뚱한 반응을 일으켜 미사일이 탄체가 꺾 

어지거나 실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 사일의 향 

법장치에는 연구가 가해져야 하며.，미사

일의 항법장치에는 연구가 거듭되어 수 

정장치가 변화각도를 갖게 되 었 다 . :•

IR  방식의 A AM  는 목표가 비행을 정 

지하지 않는 이상， 적외선을 집요하게 

트레이스 해 가고 있다.

이 대 로는 요격 기 의 레 이 다에 포착된 

목표기 는 탈출의 찬스가 없는 하 으 로 보  

여진다:

목표기 와 바로 뒤 에 서 발사되 어, 목표 

기 가 하등의 방어방법을 고려 하지 않는 

이상적인 케스에서는， 명중확룰은1〇 〇 多 

에 가 깝 다 ._ ■

만능이 아닌 I R 방식 —

그러나 IR  미사일 에 는 IR 빙:식 이 되 므 

로 숙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또한 탄생 

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작전행동 상의 

애로나，상대측이 안출한 방어방법 때문 

에 결 코 「만 능 」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58년 금문, 마조도를 위요한 항공전 

에서 처음으로 I R * AAM가 실전에 참 

가 하였다.

AAM 를 보유한 F-S6^  초기 의 조우 

전에 서 는 중공 측의 MIG-15, 17을 손쉽 

게 격추하여，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 나 중공 측도 곧 대 응책 을 강구하 

여 I 미 사알이 발사된 것을 탐지하고서 는 

태 양을 향하여 한 방을 쏘면 명중하기 직 

전에，미사일 M IG-15가 태양을 잃어가

〇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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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

는 선에서 살짝 이탈한다.

재론할 필요없이 대양이 발 하 는  열선 

(赤 外 線 )은  MIG기 의 엔진과는 비 교가 

안 된 다 .

IR . AAM는 당연히 보다 커다란 열원 

을  향하여 날아간다.

물론 모기 가 태 양과의 선에 서 딸어 져 

서 발사하면 명중하지만 몇 번 이상 게 

속하면 미 사일이 목표를 향하여 진행 할 

는지는 각국들이 최대의 기 밀로 하고 있 

다 .

각도의 문제는 I R ，A A M 는 숙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정면에서 적을 조우하였 

을  때는 목표기 의 진행 방향에 열선이 없 

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여도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바로 뒤에서 조준 

하 는  것 이 이 상적 인 위 치 。) 지 만 언제 나 

목 표 가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모기를 목표의 후방으로 돌아가 

게 하는 것도 마하2 정도의 고속기 의 경 

우 ， 일단 조우하고서 는 어 렵다.

상대 역 시 필사적 으로 도주할 . 것이 며 

반 대 로  공격해오는 쪽이 많기 대문 。]다 .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측방에서 

발사할 수 있는 IR . AAM 가 발달하여， 

목표에 대한 각도는 차 차로 넓V어져 간 

다 . 물론 어떤 A  AM를 몇 도 각에 서 발 

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이드

와인더 보다, 후기에 개발된 필콘이 광 

범위의 행동이 되는 것은 확 실 하 다 . '

구 름  속에서 IR  미 사일이 불리한 것 

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구름의 입자에 의하여 열선이 확산되 

어 미 사일이 목표를 보기 어 렴다.

추적된 측은 가까운 구름에 들어가면 

한 번의 i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자연조건 외에 근년 적극적인 IR 

미 사일이 열선을 구 하고 있으므로 엔진 

의 열선에 대신하는 열원이 있으면 미 사 

입은 그쪽으로 돌진한다.

이것이 즉 「오 토 리 」전법이며，강렬한 

섬광을 발하는 터미 를 기외후방(機外後 

方 )으 로  방출하여，미 사일을 터미 쪽으 

로 밀어 제친다.

AA M 에 있어서 폭격기는 즉 고양이 

앞에 쥐 격으로 밥이 되고 있었으나, 폭 

격 기 에 는 이 와 같은 터미 를 적재 하는 페 

이로드의 여유도 있으며， I R ’미사일에 

있어서 폭격기도 이전 처럼 손쉬운 밥이 

되진 않는다. •

이와 같이 생각하면 I R - A A M 는 사 

라지 지 않을 뿐 차차 신 기 종이 개발되 

고  있는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미 사일 구조가 간단하며， 단가 

도 싸 다 .

따라서 똑 같은 페 이 로드에 비 하여 휴 

행 탄수가 늘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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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레이다 유도방식 고유의 제한 

을 IR  방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이다 유도의.득실

레이다의 유도는 A  A M  는 모기의 FCS  

(화기 관제장치)의 CW  레이땄에서 발 

하는 비무가 목표에서 반사하여 모기 로 

돌아오는 레이다의 특성올 이용하고 있 

다..

미 사일 자체 의 레이 다가 트러킹 하는 

것은 아니고，반사빔을 트러 킹하기 위 해 

세 미 • 액 티 브라고 불리 운다.

세미 •액 티 브  A A M 는 IR  방식의 약 

점을 메꾸기 위 해 개발한 것인 만큼 IR* 

AAM 의 V결점을 카바하는 이점이 있다.

하나는 전천후성과 전방향성이며, 또 

하나는 렌지•인포메이션이다.

적외선 탐지방식이 구름에 약한 것은 

전술한 바도 있거니와， 세미 •액 티브는 

천후에 좌우된 적 이 없다.

그리고, 레이 다에 탐지되 는 방향，즉 

모기 의 전방에 목표가 있기만 하면 정면 

이거나，측 면 ，후면에 관계 없으며，공격 

찬스는 IR 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많아 

졌다.

세 미 • 액 티 브에는 모기 가 코.스를 미 리 

설정해 주는 확실성이 있다.

즉 목표가 방향을 바꾼다 하더 라도 모 

기 의 과일롯트가 반사빔을 보지해주브로

이보다 확실한 사격은 없다고 한단.

그러 나 유도해 줄 레 이 다 . 빔 이 미 사일 

발사 후에 없어지면，공격 측의 접근을 

자기 ( 自 機)의 레 이 다에 서 탐지 한 목표기 

가 방해 전자과를 내서, 모기의 레이다 

가 맹목이 되어.，미사일 자신이 색적 능 

력 이 없으므로 목표를 찾지 못한 미 사일 

은 지리멸열이 되 고  만다.

이 방해 전자파공작，ECM (Electro-  

nic Counter Measures)가 레 이다•호밍 

A AM  의 최대의 강적이다.

가령 목표기의 레이 다를 피하여 , 후 

방，측방에서 점근해도 최근은 공격 측 

의 래 이다 전파  ̂ 그 자체에 감응하여，리1 

이다에 포착되고 경보장치가, 폭격기 뿐  

아니라， 전투기 에도 보급되고 있다，

공격 측이 ECM 로 방해되는 확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공격 측의 레 이판 주파수가 정확히 모 

르지만 FCS의 파 장은， 각국마다 X 반드 

의 범위 내에서， 몇 개의 방해과(妨害 

波)를 내면, 어느 것엔가 파장이 부딪 

쳐，FCM 가 성공 한 다 .

A AM  의 약점

이와 같이 IR •세미 액 티 브의 추미방식 

(追尾方式)에 의한 약점 외 에 ,공 대 공  미 

사일에 따르는 숙명적인 약점도 있다.

IR  방식은 그 첫째는 미 사일의 운동  '

〇  오놀의 기와 그 천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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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 단 ..

AAM 는 폭 격 기 를 .주 목 표 로  하여 발 

；달해.왔으나，최근에는 전술폭,격.기 의 접 

.념이、후퇴하여 행동이 가벼운 ..전투폭격 

기 로  변해가고 있다. •

선회율이 좋은 전투폭격기는 적의 요 

격 기 와'조우하여 도 그 속도와 선회 성 (旋 

屈性:)이 좋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

비행기어丨  비하여 운동성이 열등한 미 

사일은 급격히 선회하면 절손(切損)되거 

나 실今，또는 역 방 향 (逆 方 向 )으 로  나르 

거나 추락하기 도 한다 .

, 이 때문에，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AIM  철콘，마트라 R .5i l 와 같은 1R . 

A A M 도 탄체의 직경이 차차로 커'져 다 

른  형체로 되었다.

명중되는 것이 전제인 통상탄과 달라 

미사일은，목표의 근처를 통과해도 폭 

발，목표를 격추시킨다.

이 때문에 콘택트 • 휴즈 외에，근접신 

관의 일종인 VT신관을 장치， 작열탄두 

(炸 裂 彈 頭 )에 는  통상화약 뿐 아니라 마 

주  작은 작열물질이 수천개씩 이 나 꽉 들 

어 있어 상하 30도 정도의 각도에 확산시 

킨 다 .

핵 필콘은 또 다시 폭발범위를 넓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맞지 않아도 떨어 

뜨린다」는 것은 미사일의 커다란 이점 

이 다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V' •' * •

그러나 범위가 넓다 해도 한等가 있는 

법 이 며. 마 하 2 의 전투기 의* 마하-.3 의 미 

사일이 정면에서 부딪치는 때의 상 대속 

도는 마하 5이 다. 0 .5초가 달라지날 100 

jn를 떨어지게. 됨.으로 타이 밍이_ .극히 어 

렵다. .■；

또한 A AM는 저 공에 서 의 사용메 난 

점이 있다.

A A M  의 장  래

미사일은 무어니 해도 쓰기 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된디-.

사실상 베 트남전에 서는 미 사일보다 기 

관 총 ，포의 경우가 명중율이 좋지 않느 

냐 하는 견해도 있으며 중동전쟁.에서도 

미사일이 보급되면서도 기 관총，포 가 실  

전의 반 이 상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짐 

작이 간다.

그러 나 금후의 군용기 는 특수한 목적 

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욱 고속화 

한 다 ..

공격의 기회는 적어질 뿐 근거리에 접 

근하지 많으면 皆 수 없는 기 관총, 포보 

다는 미 사일이 장래 의 근간이 됨은틀림 

없다.

따라서 AAM 의 약점을 보강하는 연 

구가 계속되고 있으며，1艮 _세미 • 액티 

브의 양자를 휴행(표-쇼표는 AIM-7E스패 

로-4발，A IM -4D델콘 4발 또는 AI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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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이드 와인더 4발 )하 며 ，각기 장점을 

살려 ，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한 발의 A 4 M 가 양자를 겸 

용하여，세 미 ，액 티 브로서 목표에 근접 

하여 ，최종단계에는 IR로 전환하는 방 

법이나 최총단계는 대 (對 )E C M 장치를 

가진 미사일 자신의 액 티브 • 호밍에 의 

한 F - l4 , F - 15용의 체 닉스가 개 발되고 

있다.

호밍 • 시스템 뿐 아나라 탄체의 개량 

도 운동성. 사정의 양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운동성을 극단으로 향상시 켜, 

사정은 짧으나 D o g  F ig h t  성 능이 있는 

미사일의 요구에서， 미공군이 F-15홍에 

개발하고 있 는 「D o g  F ig h te r」(사정 300 

내지 3(W 0m )，미해군의 F-14가 장비할 

예 정 의 「킥크 • 탄계 획 」 미 사일 둥이 다.

반대 로 적이 알아차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사정의 A A M  는 미공군 

의 F-111 을 위해 개발된 A IM - 5 4A 훼닉 

스(사정 74’inK>〕상 )이 다 .

〇  공대지 • (A S M ) 〇

원거리에서 확실하게

A A M 가 기총의 미 사일화 하면，A S M  

의 특징으로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거리 사정이 다 . 또 하나는 

전략목표에 사용되는 예가 많 다 .

둘째는 핵이 사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폭격기에서 적지 상공까지 침입하여，폭 

탄을 뿌리 는 재 래 의 , 공격 에 는 대 공포화， 

요격 기 와의 교전하는 둥의 위 험 이 크게 

수반되고 있었'다..•

이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해서 목표의 아 

주 먼 거 리 에 서 폭 탄 을 「발 사 」하려 고  하 

는 것이 ASM의 본래의 목적이다.

미사일은 폭탄에 비하여 페이로드기 

총 중량이 점유하는 비 율이 극히 적다 .

재언할 필요없이 항법장치나 연료에 

중량을 뺐기므로 A S M 를 야전에 사용해 

서는 호과가. '적다. 한발이라도 다대한 

영향을 주는 전략목표에 전문적으로 사 

용되는 것은 당연하며，그렇게 하면 핵 으 

로 장비해도 경제적으로도 유 리 하 다 / 

A S M 는 장거리를 날으기 위해서, 그 

유도장치는 관성유도가 일반적아다.

미 리 데 이 터를 받은 미사일은.，발사 후 

에는 속에 장ᄌ치된 관성장치에 의하여 목 

표물에 향 한 다 . •

관성유도방식을 취하는 A S M 는 미국 

의 A G M - 2 8 B , A G M - 7 9 A , 소련의 캉 

갈， 영국의 브 루 • 스탈이 있다.

〇  목표는 정 확한 조준 ◊

A S M  자체의 약점은 중량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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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폭탄을 줄지어 놓으면, 탄두페 

이로드가 적어진다.

특히 데이 터를 미리 부여해 놓는 편 경 

유도가 커져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ASM는 어떤 유도장치라도， 장 

겨 리 사정이 면 그럴수록 콘트를은 미묘 

해 진 라 . 핵탄두 ASM는 이 결점을 카 

바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ASM의 속도는 거 의가 음속 전후이 

며 발견만 되면 요격 기의 기 총으로도 격 

추시，킬 수  있다고 하며 조준의 부정확한 

것도 있으며，장거리의 구르칭 • 미사일 

의 위력은 그다지 높히 평가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조 준 」은 , ASM  의 최대 목적 

으로 되어 있으며, 갖가지 방법 이 생 각 

되고 있다.

그 하나는 TV유도，탄두부분에 테리1 

비 카메라를 비치하고，영상을 모든 모 

기의 브라운관에 보 내 진 다 .

이 방법 은 모 기 (母 機 )가  벌 리 떠 러 져 

있어도 미사일이 목적지에 근접함에 따 

라 조준은 보다 정확해진다.

스므렌즈 TV나， 야간공격 용의 저공저 

평도용 키에라도 지국에서 개일에 척수 

하고 있으며，장래 유망한 유도방식 이 라 

고  말할 수 있다.

— 박 대■령 문언록에서 ——

• 지 금 우리 에 게 가장 긴 요 

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는  바로 이 정 신무장과 

기술무장이다.

의욕을 가진 사람과 능력 

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 

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 계는 변화의 시 대 이 며， 발 

전의 시대이 며 ，동시에 경쟁 

의 시대이다.

• 우 리 는  희생되는 한이 있 

어도 다음 세대에는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가 가지고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을 송두리 째 

바쳐야 한다.

• 국방을 위 해서 는 천선도 후 

방도 없다. 아니 오히려 저, 

선이 건재하려면 후방이 더 

욱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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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 항 공 전  4 석 一

식 一국지전에서의 기종선정과 그 평가一

월남의 항공전은 두 가지로 대 별 할 수  

있다.

즉 17도선 이남 지역에서의 항공전과 

17도선 이북 월맹지역 에 대한 소위 북폭 

인 것이다.

17도선 이남의 월남지역에서 의 작전은 

어느 것이 우군인지 조차 식별해 내기 어 

려운 악천후와 지리적 조건 아래서 수행 

되고 있는 지상작전에 대한 긴밀한 협동 

작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월맹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편으 

로는 핵전쟁으로서 의 확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련 • 중공의 동태를 

감안하면 서 일반 민 간(월맹 지 역)의 피해 

를 최소한으로 줄이 면서 군사적 인 효과 

를 극대화시키 지 않으면 안 될 전략공격

인 것이다.

월남전 수행 에 있어서 그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연합군 측이 절대적으로 우세 

한 공중세 력 을 장악하고 있 기 때 문에 미 

그•기 에 의한 도전은 문제시 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고성능 고사화기 로 그들의 방공체 

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항공전에서 본 월남전

1961년부터 64년에 걸친 기 간은 육군 

이나 공 군  할 것 없이 모두가 게 릴라전 

에 대한 전술 및 장비’의 연구와 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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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으로，본질적으로는 완전한 지상권 

으로 공군의 임 무가 그•리 중요시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전쟁 의 가열로 전술공군의 건 

설 • 전개가 진행 되 었 1구.

1961년 11월，미 군참전 당시 의 규모는 

겨우 2백 여명의 미 공 군  코맨드부•대의 

더글라스 B-26과 노스아메 리칸 T-28 몇 

대로 바엔 호아에 기지를 정했던 것이1

그들은 코 인전(COIN전. 경무장 정찰) 

을 수행 하는 최 초의 파일롯들로서 그들 

의 작전은 월남의 삼각주 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육군의 텔리晉터가 착륙 

하기 직전 대지공격이 주임무였다.

1962년 1월 탄손 누트에 TACS(전술 

항공관제 시 스 템 )가  건설 되었다.

이것은 A〇 C (항 공 작 전 센 티 )와  ASOC 

(항공지 원작전민터 )로 구성 되 어，전자는 

탄 손 누 트 에 ，후 자는 4개의 월남군단사 

령부 소재 지 에 각기 두게 되 었다.

1964년부터 17도선 이 북의 월맹지역 에 

대 한 제트정찰을 비 롯한 제반 공중 작전 

이 시작되어，동년 6월 비율빈에 가지를 

둔 F-100 이 공산군의 대공진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이것이 동남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술 

공격임무에 제트기가 사용된 촤초의 작 

전으로 간주되고 있 다 .

8월 동킹 만 사건을 계 기 로 해 군기 가 

북부월맹 공산진지의 목표에 대하여 공 

격을 시작하였다.

1恥4년 초 미 군기 는 육군의 고정 익 기， 

회전익 기 등을 포함하여 약 660여 대，공 

군이 약 120대 (그중 전투기 는 30여 대 )， 

월남 공군이 약 220대로 작전임무를 수 

행했고，동년 말에는 공군기 의 수가 ■'급 

증하여 당시의 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1964：년까지 는 산발적 인 게 릴라전에 대 

한 지상전투의 지원정도로서 丄  작전체 

제를 이룩하였으나，19fi5년부터 월남전 

이 본격화 되기 시작함에 따라 二  작전 

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1961년부터 64년까지룰 제：！기 

로 한다면, 이후부터 1어8 년 11월 1일 의 

북폭정 지 까지 를 께 2기 라 할 수 있 는데, 

특히 제 2기 에 속하는 기 간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많은 전례가 이룩되었다.

작 전 기 종

상술한 바와 같이 월남지역 내 의 대 게 

릴라전과 월맹 공산지역 에 대 한 전 략공 

격은 그 양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참가 

기종도 다양하며，또 내륙교통이 불편하 

3.  이들아 베트콩에 의해 차 단 ， 두절되 

기 일 수여 서 전술수송이 불 가 피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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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작전지 역 수송에 항공기가 대폭적 

으로 이 용되어, 그 참가기 종의 복잡성을 

더하게 되었다.

정찰기를 비롯하여 다용도기' 전략수 

송 기 ，텔리콥터 둥을 포함하여 육 • 해 • 

공군 소속 항공기 약 80여 종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특히 이의 증강과정에 있어서는 신형 

기 의 생산•개발에 의하지 않고, 기존 항 

공기와 당시 이 미 생산단계 에 있 던 항 공  

기를 용도에 따라 개량하여 사용했기 때 

문에 신형 에서 부터 구형 에 이 르기까 

실로 잡다하기 이를데 없다.

이 중 월남전 수행 에 적합한 A-1 스카 

이 레 이 다는 비 록 구식 기 이 기 는 하지 만 

현재 二  가치로 보아 그 재생산의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월남전에 참가하고 있는 기 종은 다음 

과 같다.

◎ 전 투기 (8 종)

F-4, F-5, F-8, F-100, F-102,

F-104, F-105, F-111

◎ 공격 기 (8종)

A -l , A-3, A-4, A -6, A-7, A-37 

AC-47, AC-130

◎ 폭격 기 (3종 ) ^

B -26, B—52, B—57

◎ 정찰 • 감시 • 경계 기 타 기 종(20종)

RF-4, RF-8, RF-101, RA.-3,

RA-5C, RB-57, RB-66, SR-71,

0-1, 0-2, OV-1, OV-10, E-1，.

E-2, EF-10, EA-1； EA-3, E-A6, 

EC-121. EC-135

◎ 수송 • 급유기 (15종)

C - l, C-2, C -7, C-9, C-47, C-

118, C-123, C-129, C-133, C-

135, C-140, C-141, KA-3, KC-

130, KC-135 •

◎ 다용도기 및 기 타 기 종(12종)

U -l, U-3, U-6, U-8, U-10, UH-

16， HC-130 SP-5, P-2, P-3,

T -28, T-39,

◎ 텔리큼터 (13 종)

OH-6, OH-13, UH-1, UH-2, UH  

• -34, UH-43, CH-37, CH-46, CH- 

47, CH-53, CH ᅳ54， HH-3 HH-4.9 

총 개종

작 전 부 대

작전부대 는 제7공 군 ， 제13공군， 제 T 

함대를 주력으로 일부 전략공군 부 대 斗  

해병대 및 육군의 항공부대가 있다. • 

제7공군(사령 부 탄손 누 트 )은  당초 저了 

13공군에 속해 있던 제요항공사단이 1966. 

년 3월 증편되어 태평양 공군에 직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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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렸부:)와 공군담당부사■령,관훅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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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에서、의.작 전 실 시 와  작전중에. 있는
'조'1 ■ - ' ，，년. ' . ' 오.“ 유.'

미군기 뿐 만 아 니 라 …연휘：호 聲 찾矛기에 

대한 일체의 통제를 가 하 고  있다.

제 7공군에 는 두 개 의 작전센터 가 있 

다 .

하나는 TACC(Tactical Air Control 

Center)로  월남하 있는 모든 항공기 의

비행을 모니터 하며，전술항공작전실시에
- 복

관하여 모든 통제 및 조종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TOC(Tactical Operation 

Center)로 월맹상공에 대한 공군항공작 

전의 실시 및 해군의 북 폭 협 력 과 .그  조 

종을 담당하고 있다.

제7공군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로서는 

전술전투 5개 비 행 단 및 전술정칠:비 행 단, 

특수전비:행단，전술지원비행대 둥이 있 

다 .

제 13공군(사령 부 비 율빈 클라크 기 지 ) 

은 전술전투기 3개 비 행 단 (F-105, F-4) 

을  주력으로 하는 약 300여 대를• 태국의 

7개 기 지 에 분 산 ，전개 시 키 고  월맹 공격 

및 일 부 라오스 내 의 호지 명 통로에 대 

한 공산군 남하 저지 • 소탕작전에 ᅮ 참가 

하 고  있다.

그려 나 이 들 작전도 전술한 바 제 7공 . 

군의 통제하에 들 어 간 다 .

제7, 13공군을 주력으로 하고, 전략

(공 하  수专 承군;..국의 장견기를】 함,하여 

혁날전레 착 가 章 ' 미 号 굴리 늣 ' 약 1, 5〇 〇
• <; I i I ' : . ：. ... , . •. '

여대로 추산된 다 . , ;

:「전문의 丨 찾考직:화 착 작 '중 •대 서 는 . 제 

7함대 소속위 전 77기 동早대 (꾹F，77)로서
•: ， ： J .■ •

공격 용 항모 5척，함재 기 약 애'0 여 대 를 

보유 하 고  있다.

5척 의 항모 중 3척 은 항시 동킹 만의 북 

위 17도선상에 머물러 북폭에 참가하고 

있다(아선을 양키 스테이손이’라 한 다 ).

또한 월남 해역을 1척이 배속되어 있 

었으나(빠시 스.테이손) 1966년 8월 이 래 

배치가 폐지되었다.

양키 •스테 이 손에서 의 항모는 약 한 달을 

주기로 그• 배치를 바꾸며，비 율빈의 미 

해군 기지로 입부는 일본에 회항한다.

이 공격 항모에 는 함재 기 가 약 7〇 〜1〇 〇  

여대가 탑재되어 있다.

예 룰 들어 원자력 항공모함 엔 터 플라이 

즈호(60,000톤)룰 본다면， 전투비행대 

(F-4)2개 대대,공격.비행대(각대 A -4 2 

개 대 대 및 스ᅳ6 1개 대 대 ) 게 3개 대대 

정찰공격비 행 대(RA•내 이 개  대 대，조 71 

경보대 (E-2) 1개 대대 및 델리큼터 UH 

-2 약 3대，함재수송기 C -2가 그•것이다.

또한 에 섹 스큼의 공격 항 모 (33, 000 톤) 

는 A_6A  공격 기 를 빼고，F-4 대 신 F-SD 

、또는 E，RA-5C 대 신 RF-SG, E -2A 대 

신 E-1B를 탑재’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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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 종들은 월남전이 시장된 이 래 

4  가 얗 한  변 화 를 :보 이 고  썼 으 며 ，, 丨 당초 

fA-l짝 .A-301，.주력:이 었광 공격 i대가.■점 차 

A -7 콜세어 I 와 A-6 앞터루두로 ;되었

현재 미 국방예신:의 학감과 .더着어 이 

들  공 격 항 공 모 할 의 ,，성견과、근  의외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공격항모는 세계 작지 해상에 배치되 

어 그 전략 핵 공격 력으로써 억제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지 위 를 차지하고 있는 바 ， 

미사일 특히 포라리스 미사일 체제가 완 

비 됨 에 따라 그 전략적 가치 가 상대 적 으 

로 감소되어，월남전에서 기동성 있는 

r떠 오르는 항공기 지 」로서 의 새 로운 성 격 

부여斗 함께 그• 의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병대는 제 1，우 양 해 병 사단이 월 남 

북부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丨 1해병 항공단이 

과견.되어 있다.

이 해 병항공단은 2개 항공대 로 구성 되 

어 있다.

전투기 (F-4, F-8) 4개 비 행 대，

공격 기 ( A-식 A-6) 5개 비 행 대를 기 

간으로 하여 정칠:기，수송기 및' 텔리롭 

터 11개 비;행 대를 합하여 약 '400여 대가 

이 항공단에 소속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해 병사단의 작전지원 외에

육군의 지상작전지원임무도 아울러 '수형 

. 판 북 晉 에 15• 참가하고 있다.- ‘'.

1 목군욧 겨난항공 수송여단을 주축으로 

ᅴ 제 1기 .병 사단(공수기. 동 ) •.및 각 • 사단 :立유 

의，주로 헬리콥터로 이루어진 약 2,_000 

.r여 대 를. 본유하고. 있 다 . :  • • ' : I !

h •:월 남I에 • ■■.앙.어_서 는 _ 청 ：리좁터 가 I '지 상의 

..트럭.에 !_대 신하여 • 모 든 ^주 요 _ 작전임 무 롤  

수행하고 있어, 마치 지상부대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육군기 로서는 고정익 기 종 정찰기 OV- 

1 보호크와 수송기 C -7 카리브가 있다.

OV-1 은 1962년 중반 월남에 배속되어 

제 73항공 수색 중대 (기 지 붕타우)에 편 입 

되 었으며，제1 기 갑사단 고유의 보유기 

룰 합하여 약 30대가 있다.

MACV의 J-2의 정보수집반에서 운용 

1 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기 도 하 다 • 

이는 또한 월남전이 본격화하기 이전 

부터 투입되어 피난민 수송을 비 롯하여 

미곡과 물자의 수송을 도맡아 왔으며, 

1966년 4월 공군과 협 정 에一의해, 현재 는 

공군기 로 전지수송에 쓰이고 있다.

항공지원 작전

게릴라전이란 일정한 전장이 없는 싸 

움으로 적을 일일이 수색하여，그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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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하고 앙다.

프랑스는 일찍 인지전y  당시 트럭으 

로 작전을 수행하다 공산군의 퇴각로 차 

단과 교란, 공격으로 전멸한 적이 많ᅦ: 

다 .

따라서 프랑스는 이라한 교훈을 되살 

려 , 아마 세계 촤'초로， 알^)】리아 전쟁 에 

서 는  대부분 텔리몹터에 의해 작전을 수 

행하여 큰 전적을 올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내국은 월남 

전 참전 당초부터 하늘을 작전기 지로 이 

용 하 였 다 .

게릴라전과 수색 • 정 찰

월남전에 있어서， 그 정보수집의 대부 

분이 항공정찰에 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이외의 방법은, 본래 상황이 착잡 

한데다가 입 수한 정보가 극히 확률이 낮 

고  시 간적으로도 뒤 진 경 우가 많아 판단 

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항공정찰이 용이한 것 

만 은  아 니 다 .

우선 지형이 복잡한데다 정글이 많고 

건기 •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 일기는 악 

천후인 경우가 많아 실제비행에 애를 먹

고  있 다 .

미국은 공군석대의 정찰부대로 제460 

전술정찰 비행단 사령부를 탄손 누트기 

지 에 두고 있다.

6개 비행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보유기 

종도 9종류에 이른다,

주로 정찰임 무는 RF-4C (2개 비 행 대〉 

와  RF-101(1 개 비 행 대 ) 에 의 하여 비 교 

적 고고도에서 정찰임 무를 수행하고 있 

다 .

주간에 는 주로 RF-101 이 야간에 는 RF 

니:C가 사용되 고 있 으 며  , E-47(3개 비. 행 

대 ) 외에 적외선 정찰을 위해 RB-57(1 

개 파 견 대 )，목측정찰에 RB_66, A-1 등 

이 있다.

이제까지 대게 릴라전 수행에 있어서 

- 공군이 입수한 정보가 실제 작전부대에 

이 르기 까지 에 는 시 간적 으로나 계 통적 으 

로나 지연되어， 작전에 실효성을 잃는 

수가 많음에 비 추어， 육군은 그* 자체 로 

O-IQ IU , OV-1 을 운용하고 있다.

이 OV-1 은 1964년부터 측시 레이 다가 

붙은 B형 및 적외선 정찰용의 C형이 게 

량되 어 제 73항공수색중대 에 소 속 하 고 있  

다 .

이의 운용은 MACV  J-2(제2부)의 정 

보수집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가동률 

84%라는 수준을 향시 유지하고 있다.

이 OV-1 은 적외선 정찰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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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태 I兵::작전할"수 선 율 ，뿐 만  V까니.다, 

今 ：시 폐  이과壘 r 잡착한, B혈 의 r t :현으로 

베.■로콩듈에 태 는: 가 장 :. 무서운 . 삐'행기 로 

알려떠고「있요며，:이봄 격추시키는데 상 

글판士 피에스타(.약 細 원 룰 I걸고::았다.

，'--.다 소 d  • .°： ,〇 o r  -'! ，，. 시  -； •' ': ;  ■■> ■ •'

j FAC 에 의 한 수색 丨 ’' ᄀ

월남전과 같은 특수전에 있어서는，..전 

술공굶의 .고 寺  똔는  ̂ 때형꺼 에! 의 한 정찰 

보다는 대 게릴라전에 있어시 니.FAC의 

，，聲이 : 妈  선 하 ‘: 乂... .

다라서. 景남의 !.심■개 성音;내工4계의 ? 목 

tf  선 师 엷  요로 . .나 누 고 ;、야를' E AC의 

전 일 작 전 구 역 으 로 ;할 당 하 고 !았 다 ..

< F4 C눅  기.景 타고.. 담당구역을 항

상  비행하면서 감시하고:.있다，

..... 〖 ；: 수  ... •-(：： ' .. . ..乂  乂:

jf  lpPf3 > A c T 5 ¥ r "
f /. t . ■ -\J 二0 V . .• . ■ i ■

. :• 혜 협 旁 작 전 〖에 서 : 문제 다 되.1는: ᅳ것 은 

r육！군적卜:공군이 각가 독립祠어 : 과차재:로 

와  작전체제를 갖 고 .있 쨩 는  점이다: 

希 뻐  방전杀 면 참관의 •지—원 : 요청과 • 비 

'S 霍 봉 쩟  (작전이 일차관겨가떠 어려운

’辦 가 - . 辦 ' 丨 卜. . 丨. ..

f::.:. 科남엔 [있따서위 모 든 쪠 丨 항 공 자 원

통제는. 제7공군사령 부가 관장하고 있으 

며 그 예하에 TACC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
'여가에 fDA.SC(D irect A ir Support 

C enter)가 소속하며, 다남，비엔호아'， 

둘레아쿠，니아트랑， 칸토 등 전국 5개 

소에，설치되어 있다.

- 여기에 육군과 공군에서 _각기 계획 담 

당장모를 파견하고 있다.

A 월날에서의 근접항공지원및 저지작전 

은 민간피해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 극 

히 제한되고 있다.

- 따리」서 교전중의 경 우를 제 외 하고는 

공격 목표가 선 정 되 었 다해 도 꼭 해 당지 

역 -성장의 승인을 얻어 야만 작전을 실시 

할 牛  있게 되 어 있 다 .

공격은 계 획목표에 대 한 것과 긴급목 

표에 대한 것이 있다.

대개의 경우 그̂ 비율이 반 반인 것이 

통례이나，실제적으로는 긴급목표의 경 

우가 많아 약 전체목표의 6〇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목표의 경우,

육군부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FA C 에 

의해 이것이 공군에 인계되어 사전 계 

획으로서 매일의 비행계획에 포함된다. 

긴급목표의 경우，

요-청에 의하여 DA SC는 T A CC에 대

해 지 상에 서 긴급대 기 중에 있 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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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격 을 지시하고，작전임 무를 부여한 

다 .

FAC가 목표를 발견하면 우선 성장에 

게 승인을 요청하고，해당지역에서 최근 

에 있는 DASC에 연락하여, 성장으로 

부터의 승인과 함께 DASC는 즉각 목표 

공격을 위한 작전을 지시하게 된 다 .

FAC는 항시 공격 현대와 무전연락을 

취하여 공격목표 상공으로 유도하고，이 

를 2 .75밀리 로케트 또는 연막산호탄으 

로 알려 주게 된 다 .

미 공군은 월남의 TACC를 개량하여 

이 에 공수성 을 부 0! 하고，세 계 어 느  지 

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즉시 작전을 전 

개하여 전술공군의 지휘■'통제가 가능하도 

록 407L  계 획으로 그 개발을 진행시키 

고  있 다 .

또한 장차 미 본토방공의 AWACS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에서의 지휘통제를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 다 /

케산 공 방 전 과  B-52.

19에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계속헉었

던 케산 공방전은 월남에서와 지상전 중

촤'대의 격전이었다.

당시 케 산을 방어 하고' 있 던 약' 5,000여

의 해병대 병력 이 약 2개 사단을 상회하

는 월맹 군에 완전 포위되 어 병용격을 받 

아，제2의 디.엔 • 비.’엔푸(1郎 5년' .:프旮 스 

군이 월맹군에 완전 포 위 되 각 1'、전천j i *'한: 

격 전)라고 불리울 정도로 피 열하1였다^ .

이’때， 해군' 및 '헤'병 대 는 F나 , 規 ， 

A-6를，공군은 F-4，F-100, B-52, B-

57로， :  나 .‘'

해 군은 출격 5,337회 에 7, 941톤 •쇄'병

대 6,873회 에 13,724톤의 폭탄을 투하했

_  . ■우 ，厂 . 乂 . •• :• •:느 r .....
고，. ,

공군쏜 12,239회 에 13, 상65톤삶—폭높을

퍼.후었다:-、、' ■. 广 .
공군이 투하한 73,765혼의 ■砵 탄용油, 

542，：。】 :년-52D에 '의 해 투하되 슛다:,

당과 케'축]:. 지 구」는' 고도 약 的6소놔'200 

피 이 트 :사:이 표 'I 누:昏이 적- 차 표셨%데 4  

가，비행장 마저 적의 공격으로''사설•이 

불가능하게ᄊ•ᅪ었던 것 이 ' '..''.一

B~52D는 1월 21입부러 3월 31일까지 

463회 의' 밋 손을 수 f  하여 59, 하2톤 6j 란 

거 대한 양의 폭탄세례를 퍼•부=었 던 과 이

다 .

' 노끼나와 및 대국의 기 -지 에 才 '財 :？또 

는•: 13대 로 천 대  를 짜서 하奉 马  眘  .'4회 

출격하였던 것 ^ 다 . '  . : ?

폭 격 % 보 冬 :i i  도 2b，〇 〇 〇  내육 스3 *잤〇 〇 〇  

외 이 k 에 서 、레 바다 호준에 의 部여느훅하 

하는데，대인용으로 25〇 파운:i ：‘專 환 。j ， 

동굴 r  터%. 및 기 타 丰丨 장된 진지'에니육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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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500과운드 및 7S0파운드의 폭탄이 

투하되 었 다 .

월남의 비행장

' 전투가 한참 치 열해 지고 있을 당시 

월남에서는 미 육 • 해 • •공군기 에 월남공 

군기 약 300대, 소수의 호주항’공기 및 

대 한민국 육군기 를 합하여 약 4, 500 여 대 

가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들이 사용한 기지 로는 후에， 다낭， 

츄라이，퀴논，캄란, ’탄손 누트，봉타우， 

비엔호아 둥지의 활주로였고， 전술수송 

기 가 착륙할 수 있는 비 행장 만도 135개 

소나 되었고，정 글을 불도우저로 밀어 신 

설한 비 행장0) 300여개소에 이르렀다.

월남의 비'행장들은 당초 제트기 가 작 

룩할 수 있는 데로서는• 탄손 누트 ，다낭， 

비엔호아.의 3개처뿐이었고，그 나 마도베 

트콩의 공격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였 

다 .

1965년 비엔호아 기지가 베1 콩의 박 

격 포 공격 을 받아 순식 간에 28대 의 항공 

기를 잃은 적이 있다.

(비 엔호아에서는 이 와 경우는 좀 다르 

지만， 지상에서 작업중 폭탄 사고로 항 

공기 4〇 여 대 가 고스란히 녹아 버 렸 다 .

될남에서의 공수작전

월남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상교통 연 

락망이 공산 게 릴라들에 의해 수시 로 단  

절되기 때문에, 육상수송은 거의 없고 

공중수송의 방편으로 모 든  인원，물자의 

수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수의 비율은 전체 수송량의- 7 5 ^ 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케산 전투가 계속되고 있을_ 당시 적 

에게 완전 포위되어 고립된•아군에게 보 

급품 수송을 위 해 C -7, C -123, C-130, 

둥이 사용되었다.

수송기 에 의한 작전이 실시되기 전 전 

폭기 들이' 해 당 구역을 말끔히 쓸어 버 린 

다음， 안전히 착륙하여 보급품을 내려 

놓고 요수리품 및 부상자를 심고 귀환하 

게 되 는 데 ，소요시간은 3분에 불과하였 

다.

이 나마도 전투가 가열됨에 따라 불가 

능하여，당해 지역 상공을 초저공으로비 

행 하면 서 낙하산으로 보급품을 早하하였 

다.

1월 있일부터 4월 7일까지 공군이 이 

런 방법으로 수송，투하한 보급품 만도 

12,437톤에 달하며 이 중 약 가 착 륙  

불가능으로 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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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중 미군의 손실은 공군의 〇 130 

1대，C -123 3대 해병대의 C-130 1대 

였다.

대월맹 항공작전

북폭이: 처음으로 실시되기는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의 보복•조치로 이루어 

졌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은 1965년 

2월 7일, 항모 레인저 호와  핸륙크 및 

코랄시호에서 발진한 A，4, F-8 등 45대 

에 의한 동호이 공격 에서부터 일 것이 다.

연이어 S일에 미 공군의 I니U)0 4대와 

월남공군기 ᅀ，1 대 가 각각 동호이와

핀린에 출격하였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북폭의 목적은 

공산세력 의 확대와 그 침투남하의 저지 

에 있는 것으로， 당시 해로를 공하여 보 

급품을 원조하고 있던 소련이나 육로를 

이 용하는 중공의 자원을 감안하여 북폭 

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 통합참모본부는 공격계획의 

기축로서 작전목표를 427개소로 정하고 

그중 국방장관이 폭격을 권고한 것이 

359개소，다시 이중에서 국방장관이 승 

인한 즉 ，폭격 을 허 가한 목표가 302개소 

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결정된 작전목표는 하와이에

있는 태 평 양공군사령 부에 서 최 종 선정 되 

어 육 • 해 군에 배 당되 어 공격 이 이 早어 

졌던 것이다.

공격 에 참가한 부대 로는 태국에 기 지 

를 두고 있는 제13공군， 통킹만 양키 • 

스테이손에 배치되어 있는 제7함대의 제 

77기동부대를 주력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그 공격 진입루우트를 살펴 보 면 ，

첫째는 태국으로부터 라오스를 통과하 

여 월맹의 북서부 깊숙히 진입하:。 다 

시 .라오스의 국경선 상에서 공중급유를 

받아 돌아오는 경 우(소요시 간 3시 간 반 )

둘째는 태국으로부터 동 쪽 으 로  곧장 

비.행하여 일차 통킹만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하노이 • 하이풍 지구 둥으로 진 

입 하는 경우(왕복 소요시간 3시간)

세째는 다 낭 ，캄란 둥지에서 발진하 

여 통킹만 상에서 공중급유를 받은 다음 

월맹의 동  • 남부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경우로서 소요시간 2시간 반이 걸린다.

모두 왕복 2회에 걸쳐 공중급유를 받 

게 된다.

이들 북폭을 위한 경계 관제에 공군 

의 우돈 기지에서 EC-121 이， 해군은 탑 

재기 E-2 및 다낭 기지에서 EC니 21이 

담당하고 있다스

이들은 공산군의 대공포화를 피하여 

해안에 연하여 날으면서 레이다에 의해 

적의 지 대공 미사일기 자와 그■ 위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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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임 무를 띠고 도전해 오는 미그기 들의 

동 태 와  목표물에의 유도 공격，추락기 의 

구출작전에도 나서고 있다.

월맹의 방공망

월맹은 현재 소련으로부ᅪ 공급받은 

지대공 미사일 SA-2에 의한 방공망을 

펴고 있다.

출격 전투기 에 대한 이들의 피해는 당
V

초 5〜 6%까지 상승되었었으나 미기측의 

전술과 ECM의 완비 에 의 하여 2% 이 하 

로 감소되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미사일의 발사를 

보고 ，즉각 기동하여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한 다 . <

당초 미군기 들은 ECM의 장비 가 없었 

으나，그동안 끊임 없는 개량 개_발로 어 

느 전투기 에도 간단한 경보장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공격편대들은 ECM을 완전히 장 

비 한 RB-66이 나 F-105를 패 스파이 더 (선 

도기 )로  하여，4대 에 1대 꼴로 동반시 키 

는 방법을 취하는 수가 있다고 한다.

해군의 A-6은 고도의 전.자장비를 갖 

추고 있어 특히 야간 악천후에 있어서 

의 공격에 적합하다.

' 현재 ECM은 북폭의 산물로서 그 가

치와  의의가 극히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장비나 레이다에. 

의한 피격를의 감소와 함께 아직까지 문 

제’로 남아 있는 것은 대공포화의 피해를 

어렇게 감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공은 각종 병 기 와의 완전 조 

합에 의한 총화적인 체계확립으로 이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폭의 효과

북폭의 결과 월맹이 입은 피해는1郎 7 

년 말까지

(1) 파괴된 고정목표 약 1，900—

•이 중 교량 약 50, 、

주요철 도기 지，석 유저유시 설， 발 

전소 약 50

(2) 차량 약 4,100량

(3) 주정 약 7,900척

(4) 철 도차량 약-1，400량

(5) 주발전 능력 85%

(6) 수리 및 방공피 해 인 원 50만인이라 

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j 월남전과 금후의 丨

! 기종선정 문제 丨
i ....................................................“…：

여기에 대한 문제로 일찌기 외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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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바 있 는. 제2 항공사단 . 부단장(작전담 

당) 죠지 • B • 시무러 .준장의 의 견을 참 

고 로 .인 용 한 다 . .

이 것 이 장차 미 국 항공기 의 개 발 경 향 

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지나친 속단에 속하는 것아자만，그러 나 

월•남전을 실제 경험한 그의 의견은 퍽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오로 믿는 

다 .

1. 단지 1기종의 만능 전술기를 제작 

하는 것은 실제 적이 못 될 뿐만 아 

니라 비 경제적이다.

적 어 도 1970년대의 공군력 을 정 예 

화 하는데는 4종류의 기 종이 필요 

하다.

또 모든 이 것은' 쌍발이 아니면 안 

• 될 것이다.

2. 4종류의 기 종이 라 함은

(1) 중장비,를 장착말 수 있는 주간

전폭기

쌍발 제트기 토서 장비 전 량 을  . 장 

착하고도 아 음 속 을 ，낼 수  았 어 야 한 

다*. ■ ; •

또한 대 공화기 에 대 하.여 그- 취 양 

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요 . 콤포넨 

트 및 부품'늘 엔진 상부에 모 으고 

설 프 • 시일 링 • 탱 크를 가질 것 .

발칸포를 장착하고 F-105형 의 ，급 

강하 성능과 개량 래-저 계기 를1 가 

질 것 . '

높은 고속과 단시간의 초음속'능 

력을 갖되 전천후성은 필요없다.

(2) 복잡한 전자장비 를 갖춘 전천후 

전술 폭격기

(3) 고 성능 제공 전투기

(4) FAC용의 COIN기(경무장 정찰

기)

쌍발로서 엔진의 신뢰도가 높고， 

고속의 것으로 약간의 화력을 보유 

할 수 있을 것 . -

자 유 는 , 자 의 나  방종이 아니 며 ， 자 울 이 요  자치 이 다 . 진 

정 한 민족의 자 유 를  위하여 개인은 봉 사 해 야  한 다 . 이 봉  

사의 정 신은 민 족에 대 한 뜨거 운  사 랑 ，_ 민주주의 와 자 유  

에 대 한  사 랑 없 이 는  발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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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종 덕

제?치: 세계대전 때는 화 가 (火 器 )라 고  

하면? 대손..각종 于경(各種口徑)의 키.관 

^ ( 2 0 mm , 이 상의'병 구경 의 찼은;기 관포; 

라고 부르고 있다) 만이 그 전부이며，: 

대접■，，말?]체,둥장합 로케트탄 등은、탑재 

병-기프4 의':용법도. 정해지지 않.은 채 끝 

나고: 및:있;다; . . ... ■

이것은 로케트탄이 기관좋보당: 파괴력 

아 커지11i ，폭탄보다 .탄도의 •명중장도

가 비.교적 좋.으므로 대지목표 또는 대함 

선 공격 둥에 효과적 인 특성 을 갖고' 양 

자의 보조적 병 기 로서 이용되 어 온 것 에 

불 과 하 다 .

또한 사정 조준기 만 하더라도 OPL(광  

학식 전영조준기 ) 정도의 고정기총용이 

주역이 며，선회기총에 있어서는 재래식 

과 기 본적으로는 동일한 조 성 (照 星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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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照 門 )형 식 아  널리 이용되었었다.

특히 단순한 감각으로서 Me2i 0/410이 

나 B-17에서 시용(試用)되어 B ᅳ 29에서 

취급된 원격조작방식(遠隔操作方式)의 

선회 기 총용 조준기 가 빛 내고 있.으며 B- 

3e이후의 폭격기의 병기로서 완성화한 

정도의 것이다.

이 「리모콘J 조준기는 제 2차 세계대 

전 후 고속화의 길을 걷는 군용기 에 있 어 

서 유해저항의 감소와，고고도비행 때문 

에의 기 밀실(氣密室)의 구성을용 이 하 게  

한 점에서 특필할 가치가 있다.

이 것을 실용화 하기까지 이끈 보앙의 

공적은 크게 평가해서 좋을 것이다.

그러 나 이 것 도 살펴 보면 OPL과 같은 

전기 형상식 의 고정기 총용 조준기 를 선회 

기 총용으로 했을 뿐의 것 이 며，거 기 까자 

의 조 성 (照 星 ) 조문(照 門)이나 조종석에 

서 길게 내다보는 조준기 에 비 하면 될씬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조준기 라고 하 는  것은 조준경.(照 

準鏡)의 광 학 축 (光 學 軸 )과  멀리 떨어진 

기총군(機銃群)의 사축을 일치 시 킨체 보 

다 빠른 레스폰으로 동작시키는 메카니 

즘으로서 이 특성은 현새의 에이다나 레 

이자를 사용하여 조준 사격.하는 방식 에 

도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까닭에 

당시에 있어 서'기 술적 가치는 크 다 고 볼  

수 있다.

암야( 暗夜)나 구 름  위 에 서 의 폭격 에 

녹트비존이나 레이다가：사용되기 시작한 

대 전말기 에 는 고정 가총♦의 사격,조준가 

로서 도，레 이 다에' 의한:목표산정( 目標算 

定)이 행해지기: 시작해 실례旦서 모스키: 

트一;NF . 36아나 He2i 9A—5/R1 둥의 

야간전早기 가 있다. 乂 :

어느것이나 바교적 뇨기 쉬 운  장파장 

(長波長)의 레■이_다 :% 스 를 ._사용한 것 으 

로는 분해능력0K 얕으며，..장단과의 전파 

로서 는 큰 전력 이 나오지 않 A 므로 유효 

거리가 적 으므로 지 상에 서 의 유도나 서 

치라이 트의 지원을 받아서, 침입 한 적기 

를 격추하.는것.이.：고작하라고 한다 . .

태평 양 전역(戰域)에 서 p -s i  부락크 

위 드 가 。ᄂ간에 해상에서 일본의 비행기 

를 공격 i f 실球로 있으나 확실하 격추한 

것이 어느정도 였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 다 .

물론 목표의 포착에는 효과가 있으며 

근거리:까자'접근하면广 일본가외 편때1는 

아 방측 간 외 공중절촉을- 피:하가 ;•위 會서! 

편대 의卜둥蒼 켜 고  있었으므로 s •화#:왕 - 

중시 神기 는 용의 하였 을、것 이 다>  -丨 ； 「 

그、러-나'기술적보료 보안二당서의.' _號#나 

레이다 초준가본 작금의 FCSC화기:덮체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다. 시스 

에 바2L할- .것-%꿨되 짰다 . ， -- - . ' 丨 ‘ 

여하;튼。부족한 i 첨이 搜겨는 *히선으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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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대전의 말기에 있어서, 래이단에 

의 한 조준같은. 것으로서 기 총을 쏘며， 

폭격목표를 노린 .것 둥，•원격조작에 의 

한 동락총좌가 실용하게 된 것 . 기 총과 

폭 탄 ，어뢰 등 외에.로케트탄이 기재병 

기(機載兵器)로써 실전에 등장 하 고 있 었  

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오랫 동안 기 재 화기 와 래 이 다. 

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각기 독주하며 다 

른 쪽으로는 융합병기로서 변천을 계속 

했다.

근대적 FCS의 등장

저丨 2차대전중의 전자병 기 는 모 는  것 에 

대하여 진공관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그 

래도 메 탈 • 주부나 GT관，록탈 . 주부 

그리고 미니쥬아관까지 개발되었다.

전후의 1얘2년，트란지스타가 실용기 

에 들어 가서 는 에택 트 리 닉 스 • 메 이 커 를 

엄선하여 기 재용 전자기 기(機載用電子機 

器)의 소형 경 량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물론，소형 경 향화하여 야만 무 조 건 좋  

다는 것은 아 니 고 ，소형화 함으로써 회 

로소 回路素子〕의 집적도를 높혀，그 

결과로서 군용기에 인간 이외의 두뇌를 

답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유행하는 1C나, 또한 c 를 수  개 

에서 수십 개를 포함시킨 LSI를 낳게

하고 나아가서 집 적 도 (集 積 度 )를  트란지 

레스타에 비하여 수천배로 비 약시켰다，

소릿 트 . 스테 이 트(고채 電子素子)'어1 의 

하여，기 재 전자장치 는 팽 대 (膨 大 )한 ，용 

적，중량을 갖지 않고서 도，가장 신블한 

사격용 레이다 이외에 목표에 관한 정보 

를 계산 처 리하여，화기 에 발사의 지령 

을 하기 위 해서의 큼퓨터 까지도 포함‘  

게 되어 전투의 형태도 바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에 렉 트리 닉 스 • 티 바이 스의 폭발적 인 

발전은 로케트탄의 속에다 집어 넣어 명 

중정도(命中精度)룰 높혀서 위려을결정 

적으로 할 것을 성립시켜 연기 에 유도미 

사일이 탄생하게 된 다 .

이 유도방식 에 는 코맨드 • 가이 덴 스， 

범 • 라이팅，호밍 의 세 가지 방법 이 있 

• 으나，각기 목적 에 따라서 A  AM , ASM 

로 사용되 며，또한 SAM과 SSA를 포함 

하여., 현재 의 군비 의 주역 으로서의 자리 

를 차지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사일 특히 항공기 탑재용의 

미사일에는 많은 결점도 없지 않다.

단순히 값이 비 싸다는 것 뿐 아니 라 전 

투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용이 나 효과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지적인 성 질을 띠고 있 는 작 금  

의 전쟁 에 서 는 재 래 형 의 기 종 이 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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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널리 사용되는 경 향 。1 았다고 할 수 

있다.

호 밍 • 미사일과 같은 비상체자신에 정 

적(接敵)에 필요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 

는 것은 발사의 타이 밍만 잘 마치면，목 

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二  이외의 미사 

일(코멘드방식 이나 범 • 라이 팅, 거기 에 

세 미 • 액 티브 * 호믿 의 경우를 포람;)이 

나 기총，폭 탄 (네 이 람  둥을 포함)의 화 

력을 효과적으로 적의 심장부에 때리기 

위해서는，목표의 포착에서 타격을 가하 

기 까지, 일련 의 동 작 올  정 확히 처 리 하 

는 제 .어 장치 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해서 근대적인 FCS의 둥장 

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전천후에서 도 쾌속

FCS를 넓은 뜻에서 말하면 스카이 스 

과와 같은 대공화기 나 테 리 아와 같은 함 

대공 미사일의 관제 시스템으로 포함되 

나, 여 기 에 서 는 군용기 의 주로 소형고정 

익 기 (小型固定翼機)의 공대 공，공대 지 의 

기총，로케트，폭 탄과 같은 공격관제장 

치(攻擊管制裝置)에 한 정 된 다 .、

이 경우 공격 해야 할 티케트는 고속 

이동하는 항공기 와， 정지 (靜 止 ) 또는 저 

속 이 동 (低 速 移 動 )하 는  지상 및 함선의 

두 가지로 구 분 된 다 . •

대(對)항공기 전투에 있어서의 사격 허 

용시간은 정면반항(正面反航)에서 점근 

한다고 가정하면，상호가 l ，000km /r  정 

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를 인식 

하고서 교차되 기까지 의 시 간은 불과 18 

초 이 내•이다.

이 순간에 적 이 라는 것을 확인해 야 하 

고 ，화기 (기 총 • 로케 트 등)의 안전장치 

의 해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끔 

하는 조치，수정，조준 그리고 사격_ 그* 

야말로 눈부신 동작이 요 구 된 다 .

이 런일들이 사전에 예 측 하 고있었다면 

모르거니와，불시에 조우하였을 경우에 

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속도면도 보다더 고속화되고 있으므로 

인간의 오 감 (五 感 〕만에 의한 판단과, 응 

답조작(應答操作)으로서는 더욱 무리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지목표 또는 대함선공격의 경우는 

상대는 조용하게 서 있거나 또는 극히 

저속아므로， 이쪽에서 속도를 늦추면， 

시 간을 길게 잡을 수가 았다.

그러 나 그렇 게 하면 상대 의 정 확한 반 

격을 받게 되며 위험이 크 다 .

이 경우에 공 71측의 고속성은 어,1: 

우보다도 방어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예 를 들면 야干의 공이 급스피트로 올 

때 투수가 때리기 힘든 것과 같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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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요컨대 공격속력은 타케트의 여하에 

따른 것 이 아니며， 기동성의 용서하는 

범위에서 최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이다.

FCS가 전투，공격용의 항공기 에 따라 

불가결한 요소인 _제일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음 FCS가 필수의 장비 품인 제 2의 

요소는 시계가 전연 효과가 없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조건하에 있어서의 지원 

이다.

암야에는 물론이며， 주간에도 호우(豪 

雨 )，안개 둥의 경우, 상대를 공격하기 

에는 전자적인 포착 4 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

보통의 강우량 이하이면 육안에 의한 

시계가 레이다나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것 보다 월등하나，호우의 상태에 다다 

르면 레이다，■적외선에 의한 감도가 월 

등하다.

적 외 선 탐지 방식 은 모든 상 태 에 서 레 

이다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강. 

우량에 관계 없이 거 의 일정한 감도가 얻 

어지는 것은 커 다 란 '장 점 이 며 ，응답즐력 

이 곧 吾퓨 터 나 데 이 스프레 이를 움직 이 

는 신호원(信號源)이 되는 점이 월등하 

다 .

1 그러한 1뜻에서 말하면 14mm  이하의

강우면 육안이 가장 우수한 것 '같으나 

시각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전기 의 감 

도가 없으므로 장지를 움직 일 수 없다는 

것에 대 하여 는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

사격조준 시 스템

초기의 FCS, 다시 말해 F_8SF나 F- 

100어丨 장비 하고 있는 M A -3에 서 는 기 수 

에 고정한 레이다와，간단한 데이타 처 

리용 콤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FCS는 AFG-30 레 이 다장치 와 ，렌지 

사보， A-4조준기로 돼 있으며， 레이다 

가 목표를 포착하였을 때는 조준기 의 추 

- 미 표시 둥(追尾表示燈)이 점화되어，조종 

사에 경고하며， A-4조준기의 콤퓨터 속 

에 있는 자이로기구가 동작하여 신호전 

류를 일으켜，조종석 전면에 놓아진 사 

이 j드 • 뱃 트면 에 광학적 인 조준상을투영 

한다.

이것이 각 (角 )이 나 ，중력， 목표속도， 

대기 밀도，풍향속도 등을 자동 보 정 (補  

正)하여 목표의 미래 위치 에 조준상을 이 

동하므로，조종사는 조준상(照準像)중에 

목표를 집어 넣을 수 있게 조종하면 탄 

환은 목표의 미래 위치에 향하여 명중하 

게 된 다 .

조준상은 목표거리에 의하여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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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며 가장 적 당한 공격 위치를 나타 

냄으로 상 (像 ：)이 가장 작아졌을 때 발사 

하면 좋다.

이 공격 은 공대 공과 공대 지 의 기 총사 

격, 공대지의 로케트공격, 폭격의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레 이다의 

주파수는 9 ,300M fiZ士 300MHZ, 유효거 

리 는 〇 • 丄  〜  1. 5mxn, 7] 600kt 기고]，

상대속도 l ，500kt 까지， 사격 가능거리 

는 기 총으로 600 ~ 6 ,000피 이 트， 로케 트 

로 서 ，3000〜 4,800피이트의 범위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FCS테이다는 기수 

에 고정되 어 있으므로 기 수방향의 메인 

• 범만이 포착망으로 되며, 물론 스코우 

프도 없다.

다시 말해 광학.식 조준기 를 전자식으 

로  고친 것과 같다.

주간의 목시공격용(目視攻擊用)과 같 

은 것이다.

그러 나 자동보정 ( 自 動補正)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요소는 많으며， 간단하기는 

하지 만 목표를 추 미 (追 尾 ) 계 산하는 콤 

퓨터 기 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준은 정 

확 하 다 .

특히 사격 이 나 로케 트 공격 으로 탄도 

특 성 (彈道特性)과 관련이 있는 거리 측 

정 이 정 확하며，발사시 기 를 지 시 해 주는 

것 은 명 중정 도(命 中 精 度 )를  크게 향상시

켰다.

그•후의 발전한 FCS에 ，있어서도 목시 

사격(目視射擊)이나 폭격에 있 어 서 는 원  

리적으로 이 방직이 답습되고 있으며 콤 

퓨터의 계산제원이 늘어나 수정이 보다 

정 밀하며，거 리 측정 의 오차가 보다 적 어 

졌다는 것이다.

최근 대지공격용으로써 실용화 되고 

있는 레자 조준기 도 빔폭이 극히 좁아서 

거리측정이 제법 정확하게 될 수 있 도 록  

발전 하였으므로 원리 적 으 로 는 동 일 하 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육안에 의한 인식과 뒤 를 따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공대공의 전투 

나 지상목표，함선 둥에 대한 전술공격 

의 기본형은 이 종류의 조준장치에 의하 

고  있는 필연성에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식 의 전천후 공격

목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천 

후 상태 에 서 의 공격 이 나 상대 의 미 부警 

좌(꼬리부분에 총구멍)가 있어 뒤를 따 

르기 에 불가능한 경우 공격에는 충돌코 

스를 이용하여 과괴 효과가 큰 로케트탄 

에 의한 공격 이 필요하게 된 다 .

이 전천후하에 서 의 색 적(적 을 학는 

것 )，목표식별，자동조준，공격 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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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는 장치가 전천후 전투기 용 FCS이 

며 F-SSD에 사용된 E_4 둥이 그 대표 

적인 것이다.

이 FCS는 주과수 8750-9250마력，출 

력 159KW，최대 탐지거리 30NM 능력 

을 갖는 APG-3i 레 이 다와 유니 버 어 설 

콤퓨터，거기 에 표시용 스코우프를 이용 

또한 L-5, 오트과일롯트와 연동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리 목표에서 15〜 20NM의 위치까지 

유도된 요격 전투기 는 최 대 좌우 6쇼°, 상 

하 6도에 의하여 목표를 스코우프상에 

발견한다.

그대 로 접적 (接 敵 )을  계 속하여，15신M 

이내의 위치에 달한 후 ，수동조작에 의 

하여 목표를 록크 • 온 하면 나중에 레 이 

다와 콤퓨터에 의한 자동추미(自動追尾) 

와  자동계산이 된 다 .

이 때 레.이 다는 코니 칼，스찬니 에 의하 

여 뒤를 따르며 콤퓨터는 목표까지의 거 

리，위치，각，속도 변화율을 계 산하여 미 

래 위 치 에 의 한 발사지 점 을 산출하여 이 것 

을 스코우프상의 스티아링 • 도트에 의하 

여 표시하여 과일 롯트의 유도를 행한다,

이 조준에 들어가는 동안 적과 아방의 

식 별 장치 ( IFF) 를 동작시 켜 서 목표의 식 

별을 한다.

이것은 미리 설정한 주파수를 수신하

레 이 다 • 펄스를 작동하면 뒤 따르는 측의 

스크린에는 평 장히 밝은 점이 나타나 아 

방측임을 나타내어 요기로 하여금 공격 

하지 않게 한다 .

여하튼 자동추미가 행해지면 조종사는 

스티 아 링 • 로트가 조준범 위 에 들어 가게 

끔 기 체 를 조종하는 것 으로서 끝난다 .

거리의 자동측정에 의하여 발사 25초 

전이 되면 링은 수축을 시작하여 발사가 

능의 체제가 되며 발사 4 .5초 전에 최종 

의 췌이 스에 들어 간다 .

최후의 링은 최적위치에 있는 로케트 

탄의 자동발사거 나 목 I 까지 의 거리 26〇  

야아드의 접근을 표시하며 이탈지시 신 

호가 난다.

조종사는 여 기 따라 이 탈조작을 하기 바 

하면 된 다 .

이 자동반식 에 서 는 사용되 는 레 이 다의 

주과수가 높으며 펄스폭도 좁은 것을 극 

히 짧은 반복되는 주기와 많은 스캔니로 

최 종조준을 하므로 목표의 해 상 력 (解像 

力 )도  높아져 거리측정의 정도도 0.1%  

± 14% 미 터 정 도가 된 다 .

이 것 은 거 리 1，000m 에 서 15m 이 내 의 

오차라고 한다.

물론 목표는 레 이 다 스크우프상에 확인 

하는 것만으로 기상조건에는 관계 없이

면 동시에 발진하는 송신기를 장치해서 ’ .공격이 가능하며 기체조작도 거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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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행해진다. '

이 종류의 기구가 전천후 로케트공격 

용의 F C S 에 서는 기본의 방법으로 되어 

있다.

여 기 에 세 미 • 액 리 브，호밍 용의 일 미 

에타와 미 사일 콘트롤용의 콤퓨터 를 같 

이 합하여 스코우프 상에 도〔‘.그 표시 를 하 

게 한 것이 최 근의 전천후 요격 기용의 

F C S 라고 생 각하면 좋 다 .

F-100에 장비 되고 있 는 M G -10 F^-i〇 5 

용의 M A -1 등이 그것이다.

이 와 같은 전천후용 레이다와 산정장 

치 (算 定 裝 置 )는  발견，식별，추미가 전 

연 자동적으로 행해져 로케트 또는 미사 

일의 사용을 선정하는 것만으로의 조작 

으로서 조준 ，발사는 자동적으로행해지 

나 필요에 따라서 수동조작도 할 수 있 

게 돼 있다. I

이들의 F C S 에서는 (E - 4의 경우도 같 

음 ) 속도 ，풍력， 기 압 ，고 도 ， 비행자세 

등의 정보를 얻어 공격코스를 산정하여 

스코우프 상에 표시자동장치와 연결하여 

기체를 움직이는 기능  외에 대지레이다 

막핑，레이 다항법，비콘식별 둥에 도 사 

용된다.

HUD의 필요성. )

전천후 공격 용 F C S 는 극히 발전한 수

색，조준장치 이 지 만，이 것 은 육안공격 을 

생각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실제의 전투 

기 나 전'투 폭격 기 의 장비 로서 는 결 함점 

이 있다.

레이다 추 미 (追 尾 )와 큼퓨터에 의한 

계 산은 원칙으로 목표기 가 직 진 (直 進 ) 

하든가， 직진에 가까운 전;'투태세 가 아니 

면 성립하지 않으며，운동이 심한 경우 

에는， 미 래 위치 의 계 산에 커 다란 오차를 

일으키고 만다.

또한 조종사는 기 내의 레이 다•스코우프 

를 주시하고 있으므로 지형이 복잡한 저 

공에서의 사용은 곤난하며 위험도 많다.

이 때 문에 현재 의 전투기 는 공대 공의 

대전전투기는 원칙적으로 목시조건(目 

視條件)으로 행하며 사용병기 도 기관포 

나 적외선 호빙의 공 대 공  미사일을 사용 

한다.

거기 서 레이다.스코우프와 동 시에，목 

시 조준용의 오프 티 칼 • 사이 트를 비 치 하 

고 있다. 원리적으로는 M A -3와 같은 

것이지만 전천후용의 콤퓨터와 연동해 

있으므로 수정제원(修正諸元)도 많으며 

로케 트탄 발산시 에 는 트리거 를 끌고 추 

미를 계속하면 최적위치에서 자동발사 

가 되는 점이 상위하다.

F-10i，F-l 〇 5등에 장비하고 었는，나 

살 F-15A ，R-14 등은 이 런 방식 이다.

적 외 선 탐지，조준장치 를 갖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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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오프티 칼 * 사이 드 위 에 둥그렇 게 

早영 되어 방향을 일으키 게 되어 있다.

목시 조준에 의 하여 목표기 를 추적 하는 

경 우나， 대 지 공격 을 행 하는 경 우에 는 조 

종사는 원칙으로 광학(光 學 )사 이 트 를  통 

하여 목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조종석 계 기 나, 레 이 다 • 스2 •우프 

를 보는 여 유는 거의 없다.

특히 저공에서의 기동이나, 복잡한지 

형을 회피\하면서의 대지공격, 방어포화 

를'뿌리면서의 공격에서는 자내를 보는 

여유는 거의 없다.

공격제원의 수정 략이 나 목표까지 의 거 

리정보는 당연 사이트상에 투영되지만 

이외에 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원도 조 

종사에 인식 되 는 것 이 _ 가장 T「리 한 것 만 

은 사실이다.

방향，고 도 ，속도 둥의 데 이 타에 서 최 

근의 초음속 공격 기 의 극히 크리 티칼한 

대지공격 조건에서는 필수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전투 • 공격기 의 주의를 경계 

하면 서 행 하는 항법 이 나， 저공 • 고속에 

서의 장거리 비행，기상조건이 나쁜 때의 

이착룩 둥，기 내에 주의하지 않아도，.필  

요한 제 원 이 ，인식 파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목적에서 광학 사이드에 필요한 데

이 타를 투영시켜, 조종사가 아래 를 보지 

않더 라도 안전，확실한 비 행조작을 행할 

수 있게 생각된 것이 최근 유행되고 있 

는 햇 트 • 압 • 데 이 스프레 이 ( HUD) 이 다 .

현재 이 미 저공 공격용의 기 체나 전투 

폭격기에 필수의 장비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 다.

HDD 의 개발

원칙 적 인 그 자체 는 .비 교적 간단하며 

투형 그 자체는 목시조준기의 조준상을 

툰;영시키는 것과 대차 없다.

문제는 오히 려 필요한' 데.이'타를 어디 

까지 정리하여 신볼, 기호 등으로 변환 

시켜 투영하느냐에 있다.

긴요한 것 이 외의 표시는 오히려 조종 

사의 인식을 혼란하게 하며，시계를 제 

한하는 등 유해하기 때문이 다.

기 체 의 자세 나 향법 데 이 타를 표시 하 

는데 있어서 커다란 이 점(利點.)이 있는 

것은 관성항법장치의 실용화이다.

종래의 에어 • 데이타에 대신하여 관성 

항법장치에서 얻어지는 정보는，기상콤 

퓨터에 의 한 .처 리 를  손쉽게，정확한 것 

으로 갈았다.

또한 콤퓨터도，종래의 아나로그•• 시 

스템에서， 데지 탈 • 콤퓨터의 계 수처 리에 

의하여 수량표시가 가능하게 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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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를 실용화 하기 위해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HUD를 실용화하고 있는 기 체는 

모든  관성 향 법 장치 와 돕프라장치，데 지 

\ 콤퓨터를 장비 한 기 체이다.

이 군용 목적에서 발딜•한 HUTD가，민 

간 여객기 둥의 비행， 아착륙을 위해서 

의 보조장치로서，현재 서서히 채용되고. 

있는 것도，특기할만한 일이다.

교통아 혼잡한 공역에서의 비행，카데 

코리 I , I  조건에 의한 이 착륙 둥에서 

조종사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만으 

로 필요한 데 이 타가 인식 되 어，비 행 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행하는 방법으로서 전천후 공 

격 기 로 비 행 기 내의 스코우프 둥을 주시 

하면서 외계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헷 트 • 다운 • 데 이 스 프레 아 (HDD) 방식 

도，툭징 이 있는 생 각이 라고 할 수 있다.

전천후나 야간의 공격에서는 어느 것
#

이나 외주(外周)에 대한 인식은 곤난하 

므로 완전히 부라인드의 상황에서 도 충 

분한 비 행 이 나 공격 이 가능하도록，조박 

을 보조하는 데 이 타나，경고기 구를 집중

해 주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 각하는 방법1 

이 다 .

이 것은 종래의 전천후 공격 시스템 에 

관성 항법 장치 의 데 이 타나，. 에 어 데 ，아타， 

적 외 선, 기 타의 감지 데 이 타를 보태 는 것 

으로 가장 철저한 것으로는 텔레비전까 

지 도 첨 가했다.

민간기 로 말하면

현재 개발중의 보잉 2707-300의 조종 

석에 EADI(전자식 자세胃 지시기 )는  텔 

레비견을 이 용하여，외계 와의 상대 인식 

(相 對 認 識 )을  시 키 는 햇트 • 다운 • 데 이 

스프레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군용의 탐지，조준장치로서는 현재 헬 

리큼터용에 개발되고 있는 야간용 암시 

(夜間用 暗視) 텔 레 비 전 장치 (설치 위 치 에 

서 말하면， 헷 트 • 압이 되 지 만 )， 정칠:， 

공격 용의 로라이 트 레 델 • 텔 레 비 전 장치 

둥이，눈으로서 는 불가능한 외 계 (外 界 . 

지상)상태를 인식시켜，수색이나， 공격 

을 행 하는 방식 으로서， 똑같은 경 향에 

속 하 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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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 식

ICBM이 액 체 로케 트에 서 고체 로케 트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 

는 의 심 할 여 지 없는 사실로 되 어 있 다.

ICBM이 라는 두기 의 가장 큰 특징은 

8,000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불과 20~  

3〇 분 밖에 안걸리 는 것인데 I만약 발사준 

비'에 오랜 시간을 잡아 먹는다고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은 고속이 라는 장점 도 그* 

다지 뜻이 없어진다.

현재 그린랜드와 알라스카에 건설되고 

또한 스콧트랜드에도 예정되고 있는 

BMEWS(탄도미사일 조기 경보망)이라 

는 경보조직이 적국이 발사한 ICBM비 

래를 켓취한다고 하면..그때서 부터 아방 

의 목표지점 상공까지는 약 내분의 여유 

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ICBM의 정밀도는 일발로서 

상대국의 ICBM  지 하 발사기 지 를 완전히 

파괴시킬 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BME 

W S가 탐지하고서 15분 이내에 아방 기 

지에서 ICBM이 발사관지 않는다면 발 

사도 해 보지 못하고 ICBM기 지 가 무참

하게 파괴되어 버 릴지 모를 일이다.

액체로케트의 ICBM일 경 우 에 는 15분 

이내에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 . 액체산소를 그때서 부터 집어넣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 가지 고 는  곤란하기 때 문에 3기 1조 

의 ICBM  가운데 1막만은 언제나 발사 

할 수 있도록 한는 방법으로서 3기를 운 

번제로 정비해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데 이것은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이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고 체 로 케 트 . ICBM  의 요구가 이런지 

서 출발한 것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액체로케트의 장점은 첫째로 연소의 

제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소를 장시 간 끌 수 있다는 

것이며 재시 동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치명적 결함은 정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며 구조나 취급에 있어 

서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체로케트는 그•와 반대다.

취급은 간단하고 정비__하는데도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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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가지 않으나 연소 제어를 할 수 없 

기 때문에 정확한 발사가 곤란하다.

고체로케트는 그날의 온도나 습도로 

면소속도에 변화가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서서히 

이같은 결점이 극복되어 정확한 초속을 

얻는 방법 도 고안되었고 장시간 연소시 

킬 수도 있게 되 었 다 .

기술은 순환한다

초기의 로케트는 거 의 .모 두 가  고체로 

케 트 였 다 . 그•러던 것이 고다아드라던가 

촤■근에 는 폰 • 부라운이 액 체 로케 트과 실 

용의 길을 개척하였다.

특히 K 호는 장거리(당시의)탄도미사 

일을 액 체로케 트로 실현한 점으로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그때까지는 의문시 되어 왔던 액체로 

깨트의 실용성을 이 것으로 실증한 것이 

다 . 그_ 당시 부터 제 2차 세계대전 후 

15년경 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액、fl 

로케트 만능시 대 가 찾아왔다.

장거 리 미 사일에 는 액 체 로케 트 만이 쓰 

여진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던 것인 

데 이 것이 다시 역 전하여 고체 로케트를 

다시 보게 될 시대가 찾아왔다.

이 리 하여 속속 고체 로케 트의 $ 략탄도 

미 사일 이 생 겨 나게 되 자 아무래 도 고체 

로케 트 쪽이 병 기 로서 는 본격 적 인 것 이 라

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 었 다 .

이 지론은 과연 적중한 것으로서 고체 

로케트가 덩치 도 작고 값도 싸게 먹혀 

예를 들면 ICBM  미니트맨은 아트라스 

에 비 해서 10분의 가격 밖에 는 안 된다고 

한 다 . .

그렇기 때 문에 액 체 로케 트는 고체로케 

트로 자꾸만 교체되게 되 었 다 .

예컨데 근거리 탄도유도탄 코프릴은 

고체로케트인 써젠트로 교체되었다.

중거리 유도탄 테 드 • 스톤은 거의 같 

은 사정의 고체로케트인 퍼어싱으로 바 

꾸워 지고 있다.

ICBM에 서 는 액 체 로케 트인 쏘어 나 쥬 

피 이타는 벌써 생산이 중지되었으며 고 

체로케트인 폴라리스 만을 생산하고 있 

다 .

.원래 병기로써 ICBM을 사용할 경 +  

에 모두가 정확한 조준으로 발사될 필요 

는 없다고 본 다 . .

오히려 대량 무차별하게 적국 상공에 

서 폭발하는 편이 효과가 들지 모 른 다 .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한 후 

에는 고체로케트 쪽이 편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라 할 것이다.

그러 나 모 든  로케트가 전부 고체로케 

트로 이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 

지 못 하 다 .

액체로케트에는 액체로케트로서의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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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이\ 있다.

예컨데 금성로케트와 같이 정확성이 

최대한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액 체로케트 

가 될씬 유리하다.

그 리 고 액 체 로 케 트 에  있어서는 저장 

가능한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원수폭의 위력

전술한 바와 같은 숫자로 장거 리 전략 

탄도 미사일의 수를 합계 한다면 미국은 

1965년 경 에 약 1,400발이 갖추어질 것 

이니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이 소련 보 

다 우세함을 입증할 수 있다.

•한 때의 여론이었던 r 미사임 • 캡 j  논쟁 

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처음으로 인 

공위 성 을 발사한 이 래 미 국 의 회 를 떠 들 

썩 하게 만들었다.

그러 나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 

는다 .

그것은 미국의 담당자들이 미사일 • 캡 

은 이미 해소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 미사일의 캡을 메꾸기 위해서는 정 

도의 향상과 신뢰성의 향상，그•리고 어 

느  일정한 한도 이상의 수의 미사일 정 

비'의 .세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 것인데 

전호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정도의 점 에 

있어서는 ICBM에 필요한 정도는 이 미 

딜:성되었으며 지구적 규모에서 생각하는 

한 은 ，정 도를 이 이 상 향상시 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신뢰성이라는 점에서는. 신뢰성이 1〇 〇  

※로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인데 병기로 

시 생 각하는 한 어 느 퍼 씬 테 이 지 이 상 

이 면 실용상 지장이 없다.

가령 아트라스의 발사를 보거 나 폴라 

리스의 발사를 보더라도 그 신뢰 성은 수 

년 전과 비 교해 볼 때 비 약적으로 향상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기 로서의 실용성은 거의 

만 ‘ 할 만한 정도가 되었다고 해 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일 

정량의 수를 갖추는 것인데 1恥5년경 까 

지 는 1，400발이 정 비 된다는 사실을 어 떻 

게 생각하면 될 것 인 가 ?

여기에 관해서 참고가 되는 것은 

1965년 5월에 미국 의회에서 행해진 소 

위 수폭전쟁 공청회라 할 것이다.

이 공청 회에서 는 어느 가상일에 미국 

에 2S3발의 수폭이 투하된다는 것을 전 

제로 하여 수폭이 큰 것은 10메가톤에서 

적은 것은 1매가톤까자 있으며 그 총계 

는 1.400에 7]■톤이다. 그리고 미국내 뿐 

아니타 구라파，아시아지구의 미국 전진 

기 지 에 도 폭탄이 투하되 어 여 기 에 대 해 

서 미국에서도 보복폭격이 감행되어서 

합계 4,000에 가톤의 수폭이 하 루 사 이  에 

지구 상공에서 폭발하였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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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산출된 가옥파괴나 사상자 숫자 

에 관한 증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주목해 '줄  것은 1，1的만호의 가옥이 

대파되어 쓰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다. 

또 한  810만호는 반파정도의 손해를 입 

어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150만호는 그 대 로  살면서 수리 

할 정도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또한 이 

와같이 폭풍피해를 입은'구역 외에서도 

약 50만호는 1시간 후에 매시 3,000렌트 

겐 이 상의 오염을 받아 수 년간은 살 수 

없게 되며 그 밖에도 작고 얕은 방사선 

때문에 210만호가 1년가량 1，040만호가 

2개월 1，170만호가 2주일 동안 살  수 

없게 된다고 한 다 . 다시 말해서 합계 

4,000만호 이상이 크거나 적거나 그 어 

떠 한  피해를 입 어서 어느 기 간동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4 ,⑷0만호라고 

하면 미국 전 주택의 반 수가 된 다 .

불 과  263발의 수폭으로 전 주거의 반이 

이와같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명백해 

진 것이다.

사상자 수로 말하면 2, 3〇 0만명 이 그• 

날 중으로 죽고 2,590만명 이 중상을 입 

은 다음 죽고, 또한 2,000 만명 의 부상 

자•가 생겨 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우주시대로 둘입

우주개발이 정식으로 일정에 오르기는

1955년 7월 29일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 

워 대통령이.인矛위성 발 사를 성 명 한 날  

부터다.

그 당시 육군은 폰 • 부라운이 중심 이 

되 어 V2호로 부터 발전시 킨 레드 • 스톤 

의 개발을 촉진시 켜 겨우 윤곽은 잡을만 

할 때 였다.

레드 . 스톤은 1953년 8월 20일 에 최초 

의 시험발사가 있었고 다음 해 대 54년 

1월 27일에 제 2회의 시험발사가 있었다.

이와 같'이 겨 우 실용성 이 확인된 상태 

의 레 드 • 스톤을 육군은 인공위 성 발사 

용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뱅 가아드 계획이 결정된 뒤 에 도 육군 

은 레 드 • 스톤의 사용을 단념치 않고 

1956 년 9월 20일에 레드 • 스톤 위 에 고  

체 로케 트를 2단으로 부착시 킨 로케 트 발 

사를 실시하였다.

이 로케 트는 3S킬로그램 의 탑재물을 

달고 5，M0 킬로미터 를 날았다.

만약 또 한단을 더 달아서 4단으로 하 

면 인공위 성올 궤 도에 진입 시 킬 수가 있 

다고 육군 담당자들은 생 각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그一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비행시험은 그 이상 하지 

않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레드 . 스톤 부칠: '

그 때로부터 거의 일년 쯤 지난 I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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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4일에 소련 최초의 인공위성 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11월 3일 라이카 견을 

태운 스프트닉 2호가 궤도에 올랐다.

그 중량도 508킬로그램이나 되는 것 

이었다.

소련이 인국위성 발사에 관해서 발표 

한 것은 미국 보다 칠싼 뒤의 일이다.

그 개 수로 말하더라도 국제지구 관측 

년 기 간 중 1개정王 발사한다고 하는 표 

현으로 막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발사되고 보니 불과 10킬 

로그램 밖에 안 되는 미국 뱅가아드 위 성 

에 비해서 스프트닉 1호만 하드라도 

83.6킬로그램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1문제였다.

결국 레드 • 스톤이 다시금 빛올 보게 

되었다.

레 드 * 스톤을 사용해 서 인공위 성 올 발 

사하도록 하라는 지령이 내렷다.

1957년 12월 6일，시험용 뱅가아드의 

발사가 케 이 프 • 케 나베•랄에 서 행 해 졌다.

뱅가아드는 지상 몇 피이트까지 상승 

하자 그대로 낙하하여 검 은 연기 만 내 

뿜었다.

계속해서 1959년 1월 31일，레드•스톤 

올 제 1단으로 한 4단 로케 트，쥬피 티— C 

형 로케 트를 사용해 서 엑 스푸로라 1호가

발사되었다.

그 중량은 14킬로그램 이 었는데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이렇게 보조적 역할 

의 테 드 • 스톤에 의 해 서 발4 되 었 다 .

실은 그 뒤에도 테 드 ，스톤은 또 새로 

운 구실을 제시하였다.

즉 그 직후에 폰 • 부라운과 육군은 인 

간로케트를 테드 • 스톤을 사용해서 발사 

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1958년 봄 의회에서 폰 • 부라운이 증 

언 하기 를 레드 • 스톤을 사용해서 실시 

명령이 떨어진지 1년 이내에 인간을 우 

주공간에 발사해 보이 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NACA  즉 ，현재 NASA 

의 차관 휴 • 드라이덴 박 사 는 『그것은 

대포로 여성을 발사•하는 이상의 가치도 

없다』는 말로서 이것에 반대하였다.

픈 • 부라운은 여 기 에 대 해 서 『혹자는 

이 것을 곡예비 행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 

른 다 . 그러나 1954년 우리들이 작은 인 

공위 성 올 레드 • 스론을 사용해 서 발사한 

다고 할 때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는 

가 ? 』라고만 말하였다.

부라운 박사의 역 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우주개발 면에서 

는 부라운 박사는 언제나 미국의 궁지를 

구하는 역할만 담당해온 것 같다.

그 첫번은 인공위 성 발사이 며 둘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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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로케트의 발사였다.

결국 인간로케 트도 레드 • 스톤을 사용 

하였으며 테 드 •스 톤  로케트의 62번째 

것이 그 위 에 '「후리돔 7호 」캡슬을 달고 

아란 • 세 퍼 어 드  중령 을 .우주공간으로 보 

내고 무사히 귀환시 킨 것이 다.

세번째 도 이 미 닥아 온 것이 다 .

그것은 픈 • 부라운이 연구하고 있는 

새 턴 • 로케트가 미국의 금후 우주개발의 

주역을 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아트라스라든가 쥬 피 타 • 쏘어 둥 

의 로케트는 군용으로 계획된 것이다.

지구의. 크기 는 반경 약 6, 400킬로미 터 

이 고  뉴욕과 모스크바 간은 조 000킬로미 

터 에 불과하다.

그러니 10,0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을 

갖는 로케 트는 불필요한 것 이 며 그 탑재 

량도 최대한 3톤 까지도 필요가 없다.

즉 지구적 국•모에서 생각하는한 그■ 

이상 크기 의 로케트는 불필요한 것인데 

이. 로케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주개 

발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다.

현재 발사되고 있는 인공위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1如1년 1월 31일 발사된 사 

모스위성으로 약 I . 8톤，그 다음이 1恥〇  

년 5월 24일 발사된 미다스위성으로 1 .6 

톤인데 이 것은 쌍방이 다 아 트 라 스 를 발  

사로케트로 사용한 것이다.

즉 아트라스를 발사로케트로서 사용하

였을 경우의 최대한의 인공위성 중량은 

커 서 2톤 정 도로 머 문다는 결과가 된 다 .

지 구상공을 도는 인공위 성 의 경 우는 

그것으로 좋을지 모 른 다 .

그러나 이것으로 달 주변에 달로케트 

를 진입 시 킬려 고  한다면 탑재 량은 기 껏 

해서 200킬로:工램 정도로 되어 버 린다.

一 달에 착륙할 만한 로케 트는 쉽 게 생 각 

할 수 없는 것이 되며 우주개발 장래에 

어면 한계가 생겨> 버린다.

장래 의 우주 개발의 가능성 을 풍부히 

하기 위 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우주로케 

트의 개발이 급선두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기 대를 걸고 개발 

하고 있는 대형로케트는 새턴 즉 추력 

85톤의 로케트 여 덟 개를 묶음으로 해서 

제 1단 로케트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 기 

에 도 또한 폰 • 부라운 1ᄉ사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위성의 성과

전술한 바와 같은 까닭으로 우주개발 

에 는 대 형로케 트 개발이' 무엇 보 다 도 중  

"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로서 지금까지는 

군용로케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 

다 . -

그•러면 먼저 내57년 10월 4일 이 래 

미 • 소 양국이 어면 인공위 성을 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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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의 역사

였으며 어떠 한L성과를 올렸는가를 개관 

해 보기 로 한다.

1961년 5월 21일까지 미국과 소련에 

서 발사한 인공위성과 우주로케트의 총 

수는 55개이다. 그 중에서 인공위성이 

50개，인공혹성이 4개, 달에 도달한 로 

케트가 하나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공위성은 미국이 38 

개, 소련이 12개，인공혹성은 두 나라가 

똑 같이 2개썩 이고 달에 도달한 것 은 소  

련이 다. ；

현재 아직도 상공을 돌고 있는 안공위 

성은 미국이 22개，소련이 1개，오늘날 

아직도 신 호 를 보 내 고  있는 것은 미국이 

10개，소련이 1개 있다.

지상•에서 볼 때 잘 보이는 것은 중량 

에는 관계없이 표면적이 큰 것이 좋은데 

그 필두는 미국의 에코라고 하겠다.

1恥0년 8월 I 2일， 발사된 것으로 직경 

이 30미 터나 되기 때문에 밝기 도 마이너 

스 2 둥이 어서 육안으로 잘 보인다.

그러 나 중량은 불과 62.3킬로그램 즉 

기구위성이기 때;문에 안은 텅텅 비어서 

표면의 알루미늄판 프라스틱 •〒 의 무게 

가 62.3킬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잘 보이는 것은 엑스푸로 

러 9호인데 1%1년 2월 16일에 와릎프스 

섬에서 발사되었는데 이것의 발사에는 

스카울이라는 4단 고체로케트가 처음으

로 등장하였다,

이것도 전구위성으로서 직경이 6미터 

무게는 불 과  6 .8킬로그램 밖에 안되는 

것이다.

군사용 인공위성

발사된 인공위성을 용도별로 보면 다 

숀과 같다.

1957년에서 1958년에 걸친 1년 반 가 량  

은 국제지구관측년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두 나라가 다 국제지구관즉년 다운 

연구용 인공위 성을 발사한 바 있다.

二乙 가•운데서 1958년. 12월 1S 일에 빌:乂}> 

된 아 트 라 스 • 스코아위 성 만이 통신을 

목적 으로 한 군용 위 성이샀다.

1959년에 들어서 국제지구관측년이 끝 

남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군사용위 성 수 

가 점차로 불어갔다.

1959년 중에 미국은 10개의 인공위성 

을 발사하였는데 그- 중에 6개는 디스카 

버러 인공위 성 즉,공군이 태평 양의 번덴 

버 그 기 지 에 서 정 남을 향해 서 발사한 군 

사목적의 인공위성이었다.

I 960년어丨  들어서서 군사 위성은 그 종 

류가 많아졌다.

보기 에 따라서 는 실용위 성 이 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 구름을 촬영하는 기상관측 

용의 타이 로스 둥이 발사되었다.

1%0년에 미국이 발사한 인공위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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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의 역사

수 15개 가운데 서 순수한 평 화목적 을 위 

한 것은 에코 1호와 전리층을 조사하는 

엑스푸로러 8호 두 개 다.

1961년어구 들어서서 5월 21일 까지 미 

국은 8개의 인공위 성을 발사하고 있는 

데 상대적으로 연구용 인공위성이 증가 

하여 엑스푸로러 9, 10. 11호의 세 개 가 

연구용으로써 발사되었다.

즉. 내해년 이 래 우주의 군사개발면이 

상당히 농도가 깊어져 19이)년에는 태반 

이 군사위성이 었는데 1%1년에 이르러 

약간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에 서 생 각되 는 것  

은 우선 첫째로 비 밀통신용이다.

이것에는 명칭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극 궤 도를 도는 것，적 도 상에 서 상대 적 

으로 지구의 일정지점 상공에 정지하여 

있는 것，쿠리에 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일정단 지점에서 정보를 발하면서 가는 

것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들 가운데 지금 상공을 날고 있는 

것은 쿠리에 뿐인데 그 밖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스테이아，데쿠리， 아드 

밴 같은 것이 있다.

항해 위 성 이 라고 하는  것 은 하늘을 날 

으는 전파의 등대 역할을 해서 폴라리스 

잠수함이 나 ALBM 탑재 폭격 기 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도록 계획된 것인데 예 

정대로 간다면 0 .2마일 가량의 오차로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한 다 .

ICBM을 탐지하는 미다스 혹은 지_상 

탐정용의 사모스는 군사용 위 성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일 것 이 다 ..

' 사모스의 지상촬영 성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JL0미터 가량의 크기 의 물 

체는 식 별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

만약 이 인공위성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세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어 탐정위성으로서 U-2기 

와 바꿀 만한 성능을 발휘할 수 가  있을 

지 도 모 른 다 .

실은 디 스카버 러 위 성 이 되 풀이 해 서 

회수 실험 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모스와 

의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디스카버러 위성은 1%0년  8월 10일 

최초로 양상 회수에 성공하였는데 이 것 

은 소련 우주선 위 성 회수에 앞서 기 8일 

이 며 1일간 상공을 돌린 다음 회수한 것 

인데 11월 12일에 는 디스카버 러 1S호를 

발사해 서 3일간 상공을 돌린 뒤 회수에 

성공하였다.

기 상위 성 은 문자 그대 로 기 상을 조사 

하는 것인데 평화목적으로도 군사목적으 

로도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공혹성의 비교

이러한 군사목적에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렇게 큰 로케트는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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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의 역사 •

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사모스나 미다스 정 

도의 군용위성이 커다란 편의 한도이기 

때문에 아트라스 정도의 로케트가 있으 

면 충분하 다 .

그러나 그 이상의 우주개발이라면 이 

것으로는 부족하라.

이제까지 발사된 미국과 소련의 인공 

위 성 을 비 교해 보기 로 .한다.

최초로 인공혹성을 발사한 것은 소련 

이었다. .

1959년 1월 2일 소련의 우주로케트 1 

호가 발사되어 달 근처를 통과해서 지구 

와 화성과의 사이 의 케도를 달리는 인공 

혹성이 ^되었'다.

i  무게 는 1，472킬로그램 인데 그 중에 

서 계기부분의 중량은 部 1.3킬로그램이 

었다. 그것에 2개월 늦게 미국 최초의 

인공혹성이 발사되었•다.

.이 름은 과이 오니어 4호이 고  무게 는 

6 .1킬로그램이었다.

문제는 성능이기 때문에 중량의 대소 

는 비교 기준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만 

약 통신기 같은 것의 기술수준이 같다고 

하면 중량의 .차는 그대로 성 능의 차가 

되 기 때문에 역 시 중량의 차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 다 ..

二  후에 인공혹성은 아니지만 소련은 

1959년 9월 12일 달 로케트 2호를 발사

하였다.
I

그 중량은 1，몌 킬 로 그 램  으로丨 그 가운 

데 계측기 부분의 중량은 390.2킬로그램 

이었다.

10월 4일에는 달 이면 촬영에 성공한 

우주로케 트 3호 즉 자동혹성 간 스테 이 선 

이 발사되었다.

궤 도에• 오른 총 중량은 丄 , 553킬로그士

이고 스테 이 션 자체의 중량은 278.5킬로
• • (.

二램 이며 그•밖에 로케 트 최 종단에 도 

15S.5킬로그램 의 계 측기계 가 실려 져 있 

었다.

1961년에 들어서서 3월 11일에 미국은 

파이오니어 5호를 발사하였다.

그 무게는 43킬로그램 이 었고 태 양전지 

를 실은 이 인공혹성 은 3 ,6〇 0만킬로미저 

의 원거리에서의 통신에 성공하였다.

이 것은 지구와 금성 의 궤도 중간을 지 

나가는 인공혹성이 되었다.

약 1년 뒤에 소련이 금성로케트를 발 

사하였다.

즉 1961년 2월 12일의 일이다.

이 금성로케트는 그 중량이 643.5킬로 

그램으로 이것은 1959년 1월 2일에 발사 

된 우주로케 트 1호의 계 기 羊분•중량 36ᄂ 3 

킬로그•램에 필적하는 것이 니 2년동안에 

소련의 우주개발용 로케트는 대형이 된 

셈이과.

금성로케트는 2월 27일 이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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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착 할 수 없 게 되 었 는 데  금성에 접근 

하리라는 5월 20일 전후에는 영국의 죠 

드레르방크에 있는 전파망원경이 금성 

로케 트로 부터 의 발신음 같은 전파를 포 

착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어맷든 이들 우주로케트나 금성로케 

트 를 보 면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군 전 

용 로케트를 실용화 시 킬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 형 로케트 개 발

인간위성 의 경우도 그러 하 다 . -

소련 이 4월 12일 에 인 간위 성 에 ' 성 공한 

데 대해서 미국은 5월 5일에 인간로케 

트에 성공하였다.

공개면에 있어서 미국이 조 금'뒤졌다 

고  하는 것이 전체의 역량을 평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거니와 미국도 본격 

적인 대 형 로케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이 대형 로케트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 

공이 지 난 丄 0월 27일 케이 프 케나베랄 

에 서 0]루어졌다.

즉 이 날 S개 의 덴진으로 추진되는 I 62 

피 이 트 높이 의 . 거 대 한 새 턴 로케 트는 최 

고시속 3천 9백마일 고도 90마일로 대 서 

양 상공을 2백 20마일이나 비행한 것이 

다 . 고

★ 미사일의 역사 一----------------

이 새런 로케트의 엔진은 I . 4초 간에 

3천마력에 상당하는 추진력을 발휘 하 

였다.

이와 같은 추진력은 지금까지 미국의 _ 

가장 강력 한 로케트인 아트라스의 약 4 

배가 되며 소련이 최근까지 사용한 최대 

로케트의 추진력 보다 2배나 강력한 힘 

을 가진 것이다.

妬2톤은 중량을 가진 새던 로케트는 

처음에는 대단히 천천히 상승하였고 다 

음에 3백톤의 연료가 내 연실로 통과하자 

연도를 내었다.

‘동  로케 트는 처 음예 는 상승하였 다가 

다음에 고형 을 그리 며 대 서 양 위 를 날아 

8분 후에 해상에 낙 하 하 였 다 .

동  로케트는 비 행 중 백 오십 종에 달 

하놀 비행정보를 케이프 케나베랄의 통 

제실로 무전송신 하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장 제임스 E 웨브씨 

는 새턴 로케트의 비 행을 일컬어 서 미국- 

의 우주계획을 과시하는 둘륭한 시위이 

며 동시에 지난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 

이 수립 한 계 획 을 수행 하는데 있 어 서 필 

요로 되 는 중적재 물을 발사하는데 있어 

서의 「우리들의 실력증잘에 대한 。丨 정f
표 」라고 말하였다.

동  계획은 1970년 까지 많은 미국사람 

을 달에 보냈다가 귀환 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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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營은 자기완성着 위한 인 

격도야의 도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병강군」과 「임전태세확립」의 기 

저를 구축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부단한 노력과 심혈들 

기울여 시도해온 바 있는 병영생활， 

특히 내무생營 명랑화는 어떠한 이 

유에서 강조되는 것인口유.

합리적 생활대 

도와 병영생활

— 김 은  우--

대학교수 28년 동안에 수 많은 제자

들이 군에 입대할 때 찾아 와서 인사를
/

하며 좋은 충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다.

그•럴 적 마다 나는 그•들에게 한결같 

이 강조한 말이 있다.

삼 남매 중에 두 아들들이 모 두  군대 

복무를 끝마치고 돌아 왔다. 맏아들은 

육군이고 막내아들은 공군이 었다.

얘들이 군에 갈 때도 내가 한 말 이 .생  

각난다.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흔히. 하던 

식의 말이 아니었다.

간결하고도 진실하고 절박하고 솔직 한 

내용의 말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뼈 속 

으로 살 속으로 그리고. 혈관 속으로 스 

며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어떠한 것이 

었을까.

나는 우선 그■들에 게 현대 독일 의 유명 

한 작 가 (소 설 가 )로  현재 세계적으로 이 

름을 떨치고 있 는 「E . M . 레마르크(E， 

M . Remarque〕」의 이야기 를 들려준다.

>I집

병

여

。
생̂

、

<

명
랑
科
와 

자
기
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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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마르크」가 제 1차 대 전 후에 전쟁소 

설문학으로 이름이 알려 지 게 된 것은 그 

가 1919년 전쟁 이 끝 나고 그 후 10년이 

지나서 1929년 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라는 처 녀작의 소설을 불과 28세 때 써 

내고 부 터 였 다 .

그리고 현재 가장 무게있는 전쟁소설 

로 서 「개선문」이 있다 .

그 •러 면 「레마르크」는 어떻게 나이 어 

린' 청 년으로 전쟁 소 설가가 되 었 던 가 .

그는 한 평•범한 청소년으로서 17세 때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누구나 잘 짐 

작할 수  있듯이 제 1차 세계 대전은 독일 

군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독일군의 규율이나 훈련방법은 

현재 우리 나라 군대 의 노것 에 비 교가 안 

되리 만큼 엄하고 치열한 것이었다.

물론 죽느냐 사느냐의 확룰도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한 것 이 었 음을 우리 는 잘 

안다.

「레마르크」는 군대에 들어 가서도 다 

른 병사들 처럼 좋은 위치에 배속되어 

있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군인으로서는 

약간 실ᄆ。1•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맡았 

1 던 것이다.

취사장에 취사부와 ¥ 은 것이었다. 남 

들은 총을 메고 군인으로서 낭만과 보람 

을 느낄 수 있는 영 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졌 었 지 만 「레마르크」는

쉽 게 말해서 부엌떼기 노릇을 되풀이하 

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는 슬픈 일일 지 모 른 다 . 보 

통 젊은이 같 으 면 『젠장 나는 어쩌다 재 

수가 없 어 서 밤낮 부엌 에 서 남자가 행 주 

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불을 때게 됐는지 모 르 겠 다 』면서 자포 

자기 하는 태도를 갖기 가 일 쑤이고 심술 

부리는 병사가 되기가 일쑤일 줄 안다.

거 기 다가 제 일 하등 병 졸이 니 이 는 마 

치 최 하 동물처 럼 무수히 많은상관들에 

게 심술궂은 구박도 적지 않게 받지 않 

았을까 싶다.

이런 것들을 어렵고 고생스럽고 불힙^ 

리하다고만 생각하면 군대생'활이란 일종 

의 인간생활에서 단절되는 것으로 생각 

하기 쉽'다.

그 런 데 「레마르크」는 어 떻게 생 각했 

던가.

그는 이 기회를 자기 생'(生)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기 회 라 고 '생 각 했 다 .

사람이란 제아무리 머리가 좋고  흑고 

생각 노론 못 할 것이 없이 무엇이나 할 

수  있 는 것처 럼 뽑내 기 가 일쑤이 고  심 지 

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까짓 

것 사람의 생 각으로 다 헤 아려 볼 수 있 

고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체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나 관념으로 머리 속에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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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볼 때는 한 개의 우스운 것, 아무 것 

도  아닌 것 등등 마음껏 까불고 관념 의 

회통을 하던 바로 그* 인간 (자 7丨 자신을 

포함해서 )을  한 번 시험해. 보자는 결심 

을 했 다 .

과연 내 머 리가 나의 육체보다 우수한 

가 아니 면 나의 육체는 정신에 다 비 교하 

면 아무 것도 아닌가.

얼마나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
讀

적으로나 엄격한 규율과 강한 훈련생활 

에 견디 어 낼 수 있는가.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데L현재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은 과연 두엇인가.

철학이론인가.

종교신앙인가.

어 떤 「이 데올로기」나 주의와 사상인 

가 .

과연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런 때 어떤 것인가.

인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말로 만의 애 국심과 실제로의 애 국심 

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이 보통 때는 죽겠다 살겠다 하 

.며 가장 중요한 것 처럼 떠들고 있는 사 

랑이란 과연 어떤 것 으 로 나 타 나 고  있는 

가 . 、

우정은 무엇이고 증오와 시기와 질투 

는 무엇인가.

권위는 결국 무엇인가.

진리란 전쟁터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 

고  있는가.

도대체 인생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 

며 또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블이 행 복，행복하고 끝없는 추구 

를 하고 있지만 그 행복이란 과연 어면 

것일까. ,

하여튼 사람이 생 명을 걸고 전쟁 터에 

서기 위 해 병 영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 장히 좋은 기 회다.

모 든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유일무이 

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말고 아끼고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고 값있게 

써야겠다.

우선은 나 자신아라는 인간을 새롭게 

발 견 하 고  또 다른 인간모습 전체를 적나 

라하게 알 수 있으며 인생철학을 생 각 

으로나 관념 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직 

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즐겁 

게 생 각 하 고 「레마르크」는 마치 인생 대 

학에 신입생■과 같이 흥분하면서 입영하 

였던 것 이 다 .

이 런 마음의 자세와 정 신적 자세 를 갖 

고  입 영 하게 된 「레마르크」에 게 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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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포가 있을 수 없으며 혐오와 증오 

가 있을 수 없을 뿐 만이 아니라 어떤 

안일한 도피구나 회피하는 이유와 구실 

을 찾으려고 초조하지도 않았다.

그•에 게 는 모든 것 이 기 대 되 는 호기 심 

과 최 선 을 다  하겠다는 성심성의로 차 

있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한 마디 

말 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같은 전우들의 말까지도 하 

나도 놓치 지 않고 귀 중한 인생 공부의 자, 

료로 받아들였다. .

결코 지루하지 않 았 다 . 결코 피로할 

줄 몰랐다.

사람이 란 무슨  일 을 하거나 뚜렷한 목 

표가 서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라 하더라도 능히 견디어 낼 수 있 을 뿐  

만이 아니 라 오히 려 마음 속에 서는 여 유 

까지도 가질 수 친나는 것을 알아야 한 

다 :

특하 그가 확실히 깨 달은 것 은 『모든 

인간이 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절대적 

인 진리이고，그 다음에 둘째로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 은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아직 안 죽 고  살아 있다』라는 사 

실이 다 .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은 얼마 간의 생의 유예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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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 나의 생명이 남아 있는 동안 

죽기 전에 나는 도대체 어떤 값 있고 의 

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모든 인생철학 

의 최고 목표라는 것도 깨 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생이다.

「레마르크」는 바로 이러한 실리적 과 

정을 겪어서 군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는 무서운 군대 규율과 엄격한 군대 계 

급 사회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따뜻하고 은밀하고 명 랑 하 고 「유머 러 스 」 

한 인간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하겠다.

I 8세의 소년 학도병으로 「파울 보이 

머 J라는 이 름을 가진 작품 중의 주인공 

이 름은 곧 「레 마르크」자신을 대 신하는 

인물이었으며，그가 치른 뼈저린 전쟁체 

험은 그 •대 로 「서부전선 이상없다」라는 

소설작품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 소설 바로 첫 머리로 들어가 

기 전에 책 표지 안쪽에다，

『이 책은 고발도 아니요，고백도 아니

다 . 이 것은--- 절사 유탄에서는 피해

왔다 하더라도--- 전쟁에 의하여 파'

괴 된 한 세 대 에 관해 보고하려 는 시 도 

에 불과한 것 이 다 .』

라고 썼다.

「레마르크」는 「서무전선 이상 없 다 J 

라는 작吾에서 시작해서 모두  전쟁문학 

작품 여 덟 편을 일생동안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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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부전선 이상 없다.

2. 돌아오는 길

3. 세 사람의 전우

4. 이 웃을 사랑하라

5. 개선문

6. 생명의 불꽃

7. 사랑할 때와 죽을 때

S . 검 은 오 멜리스크

한 18세 소년 학도병이 군대에 입영할 

때 그 어린 가슴에 마음먹기에 달려서 

끔찍하고 인간의 비극이라던 전쟁은 끔 

찍 스러운 것으로나 비 극적 인 것 으로만 

끝나지 않고 二  이 상의 어 떤 더 귀 중한 

의 미와 가치 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나의 제 자나 자식 에 게 군대 입 영 에 

앞서 서 깨 달아 주기 를 바라고 일러 준다.

확실히 군대란 인간이 옛날 부터 가지 

고  있는，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인간 

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낭만의 상징이 

고  표적이다.

그 속 에 는 「헤로이 스틱」한 영 웅주의의 

낭만도 있 지 만 감상적 인 「센치 맨탈」한 

낭만도 있 고 「휴우머 니 스틱」한、낭만도 

깃들어 있다.

땅령의 즐거움도 있지만 복종의 즐거 

움과 쾌감도 있는 벌이다.

「새 디 스틱」한 쾌 감도 있 지 만 「마조히 

스틱 J한 쾌감도 이 에 못지 않게 있다.

「노말」과 「얍노월:」이 용케 조화되는 

곳도 군대이 며 「조리 」와 r부 조리」가 묘 

하게 대 조적 인 「하아모니」를 이 루게 되 

는 것도 군대다.

왜냐하면 인간 바로 그  자체가 이러한 

모순을 다 함께 지니고 있는 묘하고 신 

비 스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언제나 생과 사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실 

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의 모순보다도 

더 진七한 생 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라 하 겠 다 .

또 한 가지 군대에 서 새 롭게 느 낄 •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밖에서와는 달리 인 

간의 육체가 지니고 있는 직 감 (直 感 )과  

예 감 (豫 感 ) 또는 영감(靈惑) 이 얼마나 

무서우리 만큼 예민한가를 께 닫게 -되고 

또 그런 제 5차원의 감각이 자기 도 모르 

게 발달한다는 사 실 이 다 . /

그것은 두엇을 의미하느냐 하 면 ，지금 

까지는 무시하거나 경시해 버렸던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가능이 정신적인 것 이 

상으로 더 예 리 하게 진실과 허 위 를 직 감 

적으로 판단하고 알아낸다는 것이 다 .

백 마 디 ，천 마디 말 보다도 더 효력 

있고 중요한 작용과 영 향을 사람에 게 주 

는 것이 곧 그 인간 됨됨의 태도斗 인 

상과 표정과 하나 하나의 행동자체인 것 

이 다 .

그•러 기 때문에 말 잘하고 말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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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휘관이 반드시 좋은 지 휘 관 이 고 부  

하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훌 륭한 지 파"관 

이 아니다.

말을 잘 못하고 말이 적다고 해서 훌 

융한 지휘관이 못 된 다는 법이 없다. 오 

히려 말이 적기 때문에 더 존경받는 수 

가 많다 .

왜 그러 냐 하면 군대 안에서는 사람들 

을 말 안 하고도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곧 직 감 적으로 육체적으 

로 느끼고 깨 닫게 되기 때문이 다 .

정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나 절 

박한 정세에서 그의 표정과 태도와 결 

단과 행동을 보는 것이 다.

군대야 말로 인간이 자기 일생 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귀중한 친 

구나 선배 나 상관을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장소이며 시간이다.

군대 속이 이렇게 귀중한■곳•이라는 것 

을 알고 그것을 기 대하고 들어 갈 때 그 

군대생활은 근 본 적 으 로 의 미 斗  가치를 

다르게 하고 자기 앞에 주어진 좋은 기 

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정말 될 수 있고 사람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기간과 장소가 병 영생활이 

라면 그" 속에서 겪는 군대규율과 계급과 

명 령과 훈련은 참다운 의 미 에 서 인간을 

재 발견하고 자기를 재 발견해서 새롭 

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인 

간대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 

는 바61다 .

혼란 값는 안정 속에
. ?

중 단 없 는  전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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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영 생 활 과  자 기 미 화

一병 영 은  곧 사회 의 연 장 이 다 一

유  용  대
< 현대 경제일보 주필〉

<  국가 안전과 민 주 주 의 〉

요즘 우리나라에는 내년의 대통령 선 

거를 앞두고 여 • 야간에 국가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 

다 . 즉 신민당의 대통령입후보자가 내가 

당선되면 예비군은 철폐한다는 발언을 

하자 이적이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김 

일성을 괴수로 한 북괴가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완료 했다고 밝히고 있는 때 

에 후방의 내 고장 내 직장을 사수하기 

위 해 만들어 진 예 비 군을 없 앤다고 했으 

므로 이 는 간단한 일 이 아니 라고 여 당과 

정부는 판단 분석한 것 아 다 . 그뿐 아니 

라 . 최근 생포된 남파무장간첩은 예비’군 

때문에 북괴 가 매우 근심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바 있다.

또 많은 지식층의 인사들도 이런 때에 

예비군을 없맨다는 것은 무모한 발언이 

라고 지적하기 에 이르렸다. 여론이 나빠 

진 것이다. 그•래서 신민당은 없앤다는 

발언을 고쳐서 대안을 내게 되었다. 결 

、국 이렇게 해서 지금의 예비군임무수행 

보다 약간 수월한 내용으로 고친 대신 예 

산이 몇 십배 나 늘어난 것에 그친 것이 

다. 더 말할나위없이 예비 군에 복 무 하 는  

.동안 직장을 가졌거 나 아니 면 장사를 하 

는 사람들욱 그만큼 사생활에 마이 너스 

를 가져오고 또 귀찮게 여기는 것도 사 

실이 다 . 그러나까 바로 그 기 피하고 불 

만으로 여기 는 예비군 해 당자들의 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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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 용해서 선거때 동정공감 표를 얻으 

려는 것이 지금의 예.비군 논쟁의 발단임 

은 확실하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는 선거작전상 유리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군중심리를 이 용하기 위 한 「아지 프로」 ; 

가 조직화에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동원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심지어 탄 

암을 하면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풍토를 

미리' 계산해서 나를 잡아가지고까지 뱃 

장을 부리는데까지 선거운동이 분수를 

넘고 있는 것이 온늘의 우리나라 현실 

이다 . 여기에 우리는 예비■군: 논쟁에 끼 

어들어 의견을 말하기 보다 국가안보문 

제가 선거도구로 이 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안보 

문제는 전혀 정치문제화 할 수 없다는 

논리 는 아니 다 . 최근의 안보는 국제적으 

로 집단안보로서 더욱 높고 큰 차원(次 

元)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만큼 오히 려 

정치성이나 사회성 또는 국제성을 짙게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 

우리 의 국내 정 세 가 북괴 의 남침 위 협 아 

래 놓여있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 사 

회의 제도상의 체제가 공산주의 처럼 자 

유구속과 독재체제에서 오로지 전쟁준비 

에 전략을 경주하고 있는 내핍 일방의 긴 

장되고 단결된 생활환경 에 비 하면 사치 

방관，무사안일로 말미암아 헛점이 많다.

이런 본 질 적 인 「캡」을 그런대로 보완하 

고  싸우며 건설하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데는 기 본적 인 국가안보를 흔들리게 하 

는 정치적 이용은.삼가해야 할 것이다.

여 기 에 민주주의 에 대한 회 의 (懷 疑 )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 

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기 때 

문에 무슨 수단으로서 나 그• 다수를 확보 

하기 위해 총동원된다. 천재도 한 표， 

정신병자도 한 표，애국자도 한 표， 반 

역자도 한 표，속이고 있는 한 고정 간 

첩도 한 표—— 이것이 민주주의 이다.

그•러 나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방 

법이 없기 때문에 차선(次善)의 방법으 

로 오늘의 다수결이 채택되고 있다. 그 

러기 때문에 일찌기 자유당 때 는 사 사 오  

입 (四拾五入) 개헌파동이 란 기상천외의 

사건도 파생했던 것이다.

< 병영에서 무엇을 할 것인 

가 〉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정해진 복무 

를 하는 동안은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 

로 움직일 뿐 ，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대조직 

이라 해서 먼 나라로 떨어진 사회에 살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국의 영토 안에 

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집 단이 며，다만 이 집 단은 명 령 복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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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죽음과 삶의 한계 에 서 국민 

이 해야 할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년이 걸려야 만들어지는 한 사람의 

장정으로 하여금 조국의 국방에 얼마나 

보람있게 몸을 바칠 수  있느냐를 실험하 

는 엄숙한 과정이 곧 군대이며，:工 군대 

의 보금자리가 병영이다. 따라서 병I영은 

인간이 어느정 도 전 쟁 「에 카니 즘」에 적 

응할 수 있 는지 를 「테 스 트 」하고 또  해 내 

야 하는 숙 명 적 인 「체널」이다.

그•래 서 징 병 제 도가 실시 된 것 이 겠다. 

이웃 일본은 경제대국(大國)인가 하면 

너 무 지 나치 게 돈만 노리 는 나라이 기 때 

문에 국제 사회 에서 는 「경 제동물」'CEcon- 

omic Animal) 이라고 까지 악평 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징병제도가 없 다 . 「평화 

헌법 」이라 해서 전쟁 반대 즉 무장반대 

의 기본이념'을 반영한 헌법 때문에 징병 

제도가 없다. 그 대신 지원병형식으로 

사실상 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보안대가 가진 화 력 (火 力 )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 다 . 다만 그러나 

제도상 징병이 없으므로 해서 젊은이들 

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이다. 군대를 

모르는 청 춘이라 다 만 「엔조이」만 추구하 

게 된 다 . 게다가 국민들의 소득이 높 i  

서 잘 산 다 . 하니까 징병에 염'증이 난 

사람들이 보면 부러운 환경이라 할 것이

다 . 그러 나 일본의 재무장은 눈앞에 다 

가선 것이다. 서독도 마찬가지이다.

이 에 비 해 우리 의 환경은 불행히 도 김 

일성이 전 무 후 무 한  악질공산주의 꾀수가 

괴뢰집단을 만들어 항상 남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무장하지 않고서 

는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없게끔 국방부 

담이 크 다 . 하기야 이스라엘의 경우도 

우리에 못지 않게 국민개병(皆兵)의 무 

장을 하고 또 경 제건설을 해야 하는 점 

이 우리와 비슷하다. ••

이 제 세 계 는 「유엔」을 통해 냉 전을 조 

절하고 흡수해서 열전방지를 하느냐 아 

니 면 「유엔」마저 허수아비 가 되고 드디 어 

열'전을 향해 돌진하는 인류파국의' 운명 

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인상이 

다 . 우리는 이러한 세계 정세와북괴남침 

의 위협이냐 국내사정 사이에서 경제건 

설 또한 세계적민 고도성장을 해내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 

대는 또한 막강을 자랑하고 멀리 월남전 

선에까지 가서 방공전夺 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 민족 분열을 막 는 「엘리트」가 되자>

병영은 하나의 「단순생 산 의 사회」이 

다 . 그•러기 때문에 잡념올 잊어야 한 

다 . 오직 국토방위에 필요한 군대의 사 

명을 다 하는데만 전심전력 하면 되는

록집II • 병영생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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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다 . 그러기_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소 위 「확대재생산」의 과정이 없다. 자 

기 일기도 못쓰는 문 맹 (文 胃 )자 와  대학 

졸업자가 한 조직체 안에서 운명을 함 

께 하는 전우 끼리의 사회이다. 동시에 

그런 조직 사회에서는 문필적 은인이 존 

재 할 수 .없다. 만약 같은 군대조직 분 

자가 분열한다면 그 군대는 전쟁에 패 

배 한 다 ▲ 또한 군대에서의 존재가치 마저 

상실한 다 . 이것이 군대의 특징이자 사명 

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사회 

가 불 신 「不 信 」과 분 렬 (分 裂 〕로 서로가 

헐뜯고 비 방하고 모함하는 양상을 마구 

들어 내고 있는 때다. 그런 현상은 결코 

건전 〔健 全：) 사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를 개 조 하 는 「엘리트」는 바 

로 군대 에서 전쟁 교육을 받고 나온 조 

직된 젊은이들이 아닐 수 없다. '

이런 생각을 병 영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지나친 소망이라 할 것 인 가 . 아니 

다 . 물론 일반사회는 복잡 다기한 복수 

사회이다. 군대처럼 지휘관에 절대 복 

종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잘못 해석해서 ■각자가 제 

멋 대로 놀아나•는 것 이 라고 과시 하는 현 

상이 없지 않다. 그•런 바탕에서 제대군 

인이 끼어있어 봤자 속절없다. 오히려 

군인:자신이 하루바삐: 그 자유스러 운 「마 

음대 토 」의 사회 에 용해 (溶 解 )되 기 를 바

라는 나머 지 아무도 제멋대 로의 사회 

질서를 탓할 사람은 없게 될지 모 른 다 . 

바로 아런 역 조 (歷調)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주기를 바라고 싶 다 .

내가 써야 할 글이 이런 것이 어서는 

아니 될는지 모르지 만 나는 군대 란 존재 

가 평화시대에도 필요한 이유를 생각할 

때 이 런 생 각을 않을 수  없다. 백 만대 군 

을 조직 편성하고 있는 이상 그* 위대하 

고도 •막강한 최 대 최고의 조직을 다만 

전쟁 기 술 훈련으로만 그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다만 병역의무는 모든 욕만이 

다같이 지 녔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존재 

로서의 의식구분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 나 실상은 그 특별한 존재 

가 아니 고 보통이 란데 서 오히 려 대 중화 

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을까. 대중 속의 

군대，사회 연장으로서의 군 대 ,국 가 민 족  

의 분릴을 막아내는 군대—— 그런 군대 

이기를 바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수로 형성된 조직분자는 일단 =L 

직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의 인으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 바람도 없음을 발견 

한 다 . 그러기 때문에 군대를 나오자 마 

병 영 에 서 생 각하는 모든 상념 (想 念 ) 

/은  꿈으로 돌아간다. 이 점이 중요하다 

그러 나 여 기 서 그 꿈을 현실화 시 키 는 

「모 멘트」를 각자 놓여진 위치에서 소생 

시 키 는 방법 을 생 각하자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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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조직 숙의 공，두머니즘

봉
r i

완

< 동양방송 논평 위원〉

〔특히 상사가 부하를 다루기 위해)

A  군 대 의  상 하 조 직

군대는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 를 유 

지 하기 위 하여 존재 하는 조직 체 이 다 . 사 

회의 어면 단체나 그 행위를 효과적으 

로  이끌어 나가려면 그 단체의 성원이 

한결같이 협 조하여 야 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임 무가 생사와 연결되는 군대 에 있 

어서는 협조의 문제가 다른 어느 단체 

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 진 다 .

이 협 조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군 만이 

가지는 독특한 명령과 복종이라는 규범 

을 낳게 한다.

명 령 과 봉종이 라는 주종4 계 가 가장 

호과적으로 이루어지을면 또한 사회계충 

.제도가. 엄격해야 된 다 .

군대사회 가 민간사회와 현 저하게 다른 

점은 ① 복종을 해야 하는 조'직，®  엄 

격 한 사회 계 층제 도—— 계 급에 관한 것 이 

상세하게 공식적으로 구분되 어 있고 이

의 위반에 , 대한 벌칙이 설정되 어 있는
/

점 ③ 전통에 입 각한 행 위 의 강조와 자 

발적행위의 제약을 들 수 있다.

군대가 전통사회라는 점도 결국 군대 

사회가 엄격한 계급제도에 의하여서만 

통제된다는 특징에서 파생되는 것이 다.

종래 의 군대는 보수적 이 며 군기 유지 

에 있어서는 독제적 방법을 써온 경향이 

매우 농후했는데 그 원인은 나라ᄏ■ 시 대 

에 따라 달랐다.

군이라는 하나의 조직체 가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군대규율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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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 군기 

가 전통적 인 방법 에 의 하여 서 만 유지 되 었 

고  또한 전통적방법에 의했•기 때문에 군. 

통솔이 독제적으욘 흐르게 되었었다.

그러나 군대의 파괴력이 격증되고 전 

략전술이 이에 수반하여 급변되며 막대 

한 상비 군의 유지 가 강요되는 현대에 있 

어서는 기술혁명 이 라든가 조직 의 혁명 

등으로 군대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화력이 약하고 밀집편대가 전투의 주 

요방식이 되어 있던 과거의 군대에 있어 

서는 직접적이고도 엄격한 훈계만 가지 

면 능히 부하를 통수할 수 있었다.

그되 나 무기 가 발달하고 그 파괴 력 이 

증강된 현대전투에 있어서는 각 부대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폭이 넓 어졌기 

때문에 전투행위가 일단 벌어지면 각 부 

대나 각 개인은 록단활용의 여지를최대 

t 으로 발후丨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의 예 이지 만 에 이 스(ACE ) 가 되 려 

면 물론 고도의 비행술이라든가 사격술 

이 필요하고 전투시에 정식 지휘게통의 

일원으로써 엄격한 명령에 의한 기동력 

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다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자발적 인 노력과 왕성한 사기 

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개인의 자주 

적인 사고력과 행위를 고도로 활용하여 

야 한다.

톡집표 • 병 영 생 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미 공 군 의 『신훈련 예규』는 군대에 있 

어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 

설하고 있다.

즉 전세대에 있어서는 군대의 성원은 

합법적인 명령에 봉 종만 하면 되었으나 

현대에서는 군대성원의 개개인은 그•가 

예속하는 부대 의 봉지를 위하여 자발적 

으로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한 예 속은 만약 지 휘 관의 명령 이 

충분히 수령 될 수 없는 경우일지 라도 견 

고한 단체 행 위 를 지 속시 킬 수 있는 원동 

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한 예 속성 을 우리 는 군대 정 신이 라 

고  부른다.

상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 

의 행동의 자유를 포기 한다든가 개 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개개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단체성원을 완성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진정한 규율이란 어면 개인이 타인에 

게 명령을 내리는 것 올 ,뜻 하 는  것이 아 

니다.

군인을 훈육한다든가 명 령에 봉 f 시키 

려 면 다만 맹 목.적 인 복종  만을 요구하여 

서는 안 '된다.

하급자에 게 가급적 이 면 명 령 에 앞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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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체제의 특징은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며，민주주의체제의 그•것 

은 개성을 최고도로 발작시키 는 것 이다.

흥망의 위기에 처하여 거의 통제력올 

잃었던 대영제국의 군대가 용맹하게 싸 

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러한 

목적 의식 에 입 각한 자발적 인 예 속이 없 

었던들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평둡이라든가 기 회균등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사회 의 산업 화와 정 비 례하여 증대 

되어 왔으며 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수준 

의 향상은 군대생활의 불편에 대한 내구 

력을 약화시켰다.

산업화된 도시방식은 전세기보다 더 

강하게 군대에 스며들어 가기때문에. 군 

인들은 이제는 맹목적인 행동을 꺼려하 

고  지휘'관으로부터 각종의 설명을 언제 

나 기 대한다.

사회 관계，개 인적 지 도력，물적 인 이 익， 

이념의 고취, 정의, 전쟁목적의 타당성 

둥은 이제는 모두 군대사기 의 형성요소 

이다.

군의 질서유지가 지배적인 방법에서 

조종적이며 설득으1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군 질서의 유지는 

「군대관리」라는 기 술을 통하여 이루어지 

게 되 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군 운영에 있어서 

계급 또는 권한의 소재를 무시하여도 좋

다 는 .말 은  아니다.

오히려 군 관리의 목적은 군 운영에 

관한 기 술적인 면이라든가 부대원의 상 

호관계 를 잘 통제하여 부대 전원이 일 정 

한 결정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 

풍을 조성하는데; 있다.

군 、조직은 개개인이 어떤 직 무 를수행 

奇는데 있어서 의례히 상관의 명 령 을 받  

도록 편성되 어 있다.

그•러나 부대의 성원이 자발적으로 결 

단성 있께 직무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의 문제는 군의 조직기술과 관리기 술에 

달려있는 것이다.

군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 후『보다 

도 통솔이 더 중요시 되는 것도 바로 이 

러한 관계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군기 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 

존심，효율，모우티브，생산력，충성심， 

사기 와 단결 심，임 무의 이 해 둥이 라고  

할 수 있다.

전슬단위에 있어서의 장교도 이제는 

호령 만을 하는 장교가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이 제는 그들은 예하의 각 전문적 기 

술자를 조정 하는 초급 관리 인 격 인 입 장 

에 서야 한다 .

군기 가 지배 형식 으로만 유지 되 던 시 기 

에 는 장교는 단지 지 배 자로서 의 장교의* 

피지배자로서의 부하 사이에는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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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등차가 있다는 점 만을 부하들 

에게 인식만 시키면 그 것으로 족하였다.

그러 나 오늘날의 통솔자는 전단이 라든 

가 법적인 제 재 에 의 존하지 않고서 도 부 

하를 이 끌 수 있다는 자기 의 역 량을 알 

기 위하여 끊임 없이 자기의 기술과 능 

력 플 부하들에 게 시 위 하여 야 한다.

장교는 자기 부하의 능력과 효율과 충 

성에 대하여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장교들에게 무거운 책임 

을 부과시키는 것과 같 다 .

즉 ，장교는 일상 자기 부하들에 게 자기 

를 신임 할 수 있도록 자기 의 능력 이 충 

분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

장교는 자기 부하들에 게 프라이드를 

주고 자존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잊어서 

는 안 된다.

군대가 사람의 집단인 만큼 그 구성원 

은 다양다색 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각자 얼굴이 같지 않은 것처럼 

성격，지능， 체격，소질 둥 신체적， 정 

신적 모든 면에 개인차가 있으며 또 이 

개인차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이다.

이와 같은 개인차의 원칙은 아주 기본 

적인 것임에도 불 구 하 고  상사들의 인식 

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할 수 있다.

상사는 부하들의 노력올 구해서 임 무 

를 달성 하는 리 이 더 이 므로 부하 개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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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아해가 없이는 

자기 의 기 능을 잘 발휘할 수 없다.

부하들의 협 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부 

하들과 함에 일하며 그•들의 인격의 다이 

나믹한 표현과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 다 .

불’신과 대립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은 인간상호간의 이해부족에 있기 때문 

이다.

이 와 '같이 상사토서 는 먼 저 부하를 알 

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 

을 얼마나 알면 될까，부하들의 동기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원 

리를 전빈:적으로 알아야 한 다 .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함수인 

데 군대도 이것이 적용된 다 .

，그러므로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면 곧 

그 인간의 인격과 환경을 다 알아야 

한 다 ..

물론 이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인간만큼 복잡한 유기 체 는 없기 때 문 

이다.

그러 나 상사로서는 이 난관을 극복하 

지 않고서 는 만족스러 운 부하통솔을 바 

랄 수 없다.

그렇다고 심리학의 대가가 되 어 야 ,한  

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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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이해하기 위하였서는 병영 내 

에서의 행동은 물론 사적인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까지도 가져야 한라.

왜냐하면 병영에서의 행동변화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병영외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영 내생 활과 병영 외 생활을 분리 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 못 이 다 .

부하의 행동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 

간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환경별로 분리 

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병영 외 활동까지 아는 것이 중 

요하다고 했 다 . 그■러 나 우리 가 아무리 

부하들의 병영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 

는다 해 도 그것 만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얼핏 모순된 이야기같지만 실은 그들 

의 현재의 행동은 그 대부분이 이 미 습 

관화 된 행동이 기 때문이 다 .

행동습관의 대부분은 요세 이전 또는 

유아기에 발달된다.

그러므로 부하를 궁극적 으로 이 해 하려 

면 그로 하여금 현재의 모 든  인격적 특 

징을 지니게 한 흥 미 ，교육적 배경，유아 

기 및 아동기 경험，욕구，태도 등에 관 

한 다각적인 생활사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그의 동기를 만 

족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개개의 부하를 알고 

또 각 부하간의 특징적 차를 발견할 수  

있 다면 그는 상사로서 의 최 대 의 무기 를 

갖춘 셈이 된 다 .

그•리고 매일 부하들과 친밀하게 대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마디 라도 좋 다 . 부하들이 작업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까 

지도 상사와 의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큼 강정적으로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즉 친근감을 주어야 한다.

특히 신병과는 단시일 내에 친숙해 지 

도록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짧은 대담 만으로 부하에 관해서 충분 

히 알 수 없을 때는 인사기록카아드 등 

을 통해서라도 부하 개개인에 대한 가능 

한 모든'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 야 한 

다-

대 부분의 학생 들은 선생 님 이 자기 이 

름을 알고 있으면 평 장히 기 대한다.

마찬가지로 부하들은 상사가 자기 이 

름을 기억하여 주고 여러가지로 염려하 

여 줄 때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접근될 수록 그•만큼 진심' 

으로 부터의 협동정신이 발휘되는 것이 

다 .

록 a i  • 병영생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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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와 친근해 지는 방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과 가까히 지 내고 그* 

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너무 냉 담하고 위 신 만을 고집 해 서 부 

하들이 상사를 제처놓아버 려도 안 되고 

좀  친근해짐 에 따라 상사로서 의 권위를 

너무 상실해 버 려도 문제이 다.

부하를 아는 방법에는 관•첩: 및 경청 

이 있다.

상사가 부하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주 

관적 편견이 나 선입관에 억.매이지 많고 

관전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올 

해야 한다.

사실만을 관찰■하고 어떠 한 ■추족 등이 

게입되어서는 안 된 다 .

경청하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기술이 

다 . 상사로서 의 기 본적 자질을 갖추려 면 

경 청 하는 기 술을 습득해 야 한다 .

상사가 부하들의 말을 든는다는 것은 

아 주 간 단 한  일로 ’보이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표현을 하고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라가 남에 게 충고하고 싶어 하고 선 

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표현 

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자기존재를 나타내고싶어 

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대개 두의식적 

■으로 작용한다.

록 집 I  • 병영생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상사는 부하들의 숨겨져 있는 주된 동  

기 를 아는 것 이 그를 통솔함에 있 어 얼 

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 달아야 한다.

早하들은 상사에 게 쉽 사리 마음을 털 

어놓지 않는다.

특히 뜻이 맞는 친구들에게만 마음을 

털어놓듯이 상사와의 상호신뢰가 두럽 

지 않을 때는 마음을 개빙;하지 않는다.

또 부하가 아무리 의논하고 싶어도 상 

사가 무관심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지 않 

을 때에는 불신하게 되고 진정으로 이야 

기 하지 않게 된 다 .

그•러므로 열심히 경청한다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 가를 재인식하여야 할 것 

이 다 .

◊  훌륭한 부하가 되려면

가장 훌륭한 부하는 가장 훌륭한 상사 

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

이 것을 바꾸어 말 하 면 『가장 훌륭한 

상사는 일찍이 가장 훌륭한 부하로서 근 

무한 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 다 .

순조롭게 변어나갈 자격이 있는 군인 

이라는 것은 지 배욕이 라는 과도한 욕망 

을 갖지 않고 개성을 성장시키고 또한 

자기 선전도 하지 않고 동료의 욕도 하지 

않는다.

즉 언제 나 꾸준하고 초조하지 않고 공 

정하고 낭비를 피하고 또 맹목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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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돌적 이 아닌 군인은 승진할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무리한 짓을 하지 않 

고 ，언제나 같은 베이스로 언제나 유모 

어와 근면올 가지고 일한다.

『언제나 변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위더한 일이다』라고 로마시대의 

철 학 자 「세네카」가 말했지만 확실히 언 

제 만나도 구김살 없이 행동하는 인간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 다 .

사람은 평 생 최고 목표인 자기 의 인간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것 

은 군인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수양이 되어있는 '사람은 

설사 느린 것 같지 만 어던지 속이 깊어 

보인다.

군인은 늘  어면 희 망을 가져 야 한다. 

희망이 있는데 반드시 발전이 있 다 .

발전은 노력을 필요로 함으로 희 망에 

불탄다는 것은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과 

일치된다.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군의 일도 원만 

히 처리할 수 있고 또 근무시간 외의 자 

유시 간에도 희 망을 위하여 또 그것과 연 

관되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군의 일에 

적:련되는 연구 등에 쓰게 된 다 .

그리고 그 노력 의 결과가 스스로 어■떤 

일의 전문가적인 존재가 되고 주위에서 

도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도 노력하는데 흥미를 갖

게 되고 더욱 더 일에 정진하고 마침내 

는 명실공히 전문가적인 지위를 확보하 

게 되는 것이다.

군대생활은 험 악한 상태를 전재로 한 

다 .

그릴 때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으면 

위축되고 결국 그릇판단해서 운명을 재 

촉하게 된 다 . ■

또 자기 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 

인생을 명랑하게 하고 희 망에 넘친 인생 

을 보낸다는 순환적인 작용을 해 준다.

또 자기 신뢰는 자기 의 인생에 대하이 

침착이라는 것올 준 다 .

二러 나 자기 신뢰가 자기 과신에 빠지 면 

침착은 고사하고 그 반대 의 허 장성세 의 

성격이 되 버리므로 이전 자기 신뢰가 자 

기 과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거 둡 말하지 만 군대 의 기 본구성 이 인 

간이기 때문에 상하조직의 화합과 단결 

은 화목한 분위기에서 찾을 부  있다.

~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격언이 있 

지만 상하조직의 화목 없이는 훌륭한 군 、 

대가 성립될 수 없다.

훌륭한 군대에는 명 장도 많이 있어 야 

학지 만 규율이 엄 하면서도 화목한 기 풍이 

넘쳐흐르는 사병들로 조직되어야 한 다 .

그•러려면 휴우머니즘이 팽 배 한 조 직 으  

로 일상근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훌륭한 

군대가 되어 질 것 이 다 .

皋집표 • 병영 생활 명락화와 자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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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신교육의 중요성

군인의 정신자세 확립이야말로 전투

태세 완비 및 전력강화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태평양 전쟁 당시 패배일로를 걷 

고  있던 일본군이 그 유명한 가미가제 

;특공대，즉 신뿌우 독고다이 (神風特攻隊) 

로서 연합군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 던 일 

본군의 강한 정신자세는 군 정신자세의 

귀감이 릴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 

특공대 가 전적 으로 지 원에 의 해 시 작된
I

것이었음을 보건데 비4  패하기는 했어 

도 그 조그만 일본이 강대국을 향해 그* 

토록 강했던 이유의 한 면을 우리는 엿 

볼 수 있다. 또한 아람제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유명 한 6일 전쟁 에서 도 병 력 으 

로나 국력으立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쉽게 아랍 

제국을 제압한 것은 한 마디로 이스라 

엘군의 강력한 정신자세에 있었다고 말

'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음 전쟁돌발

— < 군 종 코 너〉--------

⑩ 정신교욱의 성과판단 

⑩ 정 신교육의 교안 

_  믿음의 실제 적 가치

#  정신교육의 목표 

⑩ 정 신교 육 과  병 행 해 야할 문제 들 

馨 네 자신을 알라

#  참된 친 구

一⑩ 정신교육의 방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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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종 코너〉

소식 이 전해졌을 때 미국 안에 유학 중이 

던 대부분의 아랍 청년들은 행여나 그들 

의 조국으로부터 소집 영장이라도 나올까 

보아서 자취 없이 숨어버 린 반면에 수 많은 

이 스라엘 청 년들은 자기 의 조국에 로 돌아 

전쟁 에 참여 하기 위 해 비 행 장 으 로 몰  

려 들었다는 임 화에 서 찾아볼 수가 있다.

국가와 민족 의식 에 뿌리박은 이 같은 

굳건한 정신자세야말로 무엇보다도 강 

력한 전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건데 군의 강력한 전투훈련과 함께 철 

저한 정신교육은 강군을 이루는 2대 요 

소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고로 무릇 

군 정 신교육은 사고예 방을 위 해 문제 사병 

선도나 하는 소극적 태 도에 서 떠 나 확고 

한 정신자세 확립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적극적 방'향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벽고지 장병들의 정신상태

준 전시상태의 체 제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땅히 확고한 군 정신자세 확 

립으로 막강의 전력을 형 성해야 할 공 

군의 제 1선 벽 고자 장병 들의 정 신상태는 

적지 아니 해이되어 있음을 부정할길이 

없다. 우선 잘못된 복무자세부터g지적할 

수 있다. 사병은 사병대로 군 복무의 의 - 

무감 때문에1어쩔 수 없이 연한을 충족 

시키 기 위 해 날짜 가기 만을 바라며 나 

날을 허 비 함으로써 수동적，소극적，도피.

적 사고방식 에 젖 어 가고 있고，적 지않은 

하사관들은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자신의 이익에 만 사로잡혀 대의(大 

義 )보다는 소의 (小義)에 살고，있고 간혹 

어면 장교들은 연장복무 및 장기복무에 

대한 후회와 불만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고 여 러 가지 로 장병 의 모범 적 위 치 에 

서 야 함에 도 아무런 지 도적 역 량을 발휘' 

하지 못한 채 근무의욕을 잃 어가고 있기 

도 하 다 .

마음으로는 벽고지 생활에 대한 불만 

과 벽고지 근무를 하게 되는 특기 에 대 

한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점이다.

물론 벽고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핵디캡이 한 두 가지가 아닌건 사 

실 이 다 .

예를 들면 도시 및 가족，친지로부터의 

격 리 감과 소외 감, 교통의 불편， 외 출， 

휴가 혜택 의 제한，식생활의 불 편 ，건강 

장애, 겨울추위，과중한 경계임무 등등 

이 그러할 것이다. 어느 면에서나 벽고 

지 장병 들이 더 많은 애 로점을 갖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게 사실일지도 모 

른다. 그러 나 우리 나라의 현 정세 와 상 황  

을 올바르게 생 각할 때，안일한 사고 방 

식 에 젖어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본연의 

임 무 수행 을 소홀히 하거 나 강력 한 전루 

태 세 완비 를 약화시 켜 서 는 안 된다. 오히 

려 남보다도 더옥 막중한 책임 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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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는 인식과 긍지로서 더욱 더 확：국한 

성신자세를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벽고지 장병들의 문제점

그런데 특수한 벽고지에서 당하는 여

러 가지 애로점들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 

하고， 또 자신을 거기에 적절히 순응시 

키 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고와문제 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 

다면，특히 무단이 탈，미귀영，폭 음 폭 행  

불평 불 만 ，근무태 만 둥둥이다 . 물론 이 

상의 문제점들과 사고들이 벽고지 안에. 

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 고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사고이 기 도 하지 만 득별 

히 벽 고지 의 애로점 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런 문제 들은 그 애 로점들을 극복하지 못 

해서 나타나게 되는 직접적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런 문제들의 요인은 주로 장 

병들의 정신상태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 

이다. 즉 좀더 확고한 정신자세，강력한 

정 신력，그리 뇨  올바른 판단력 의 결 여로 

생 겨 나는 것들이 다 . 二乙런고로 이 런 사고 

들을 보더라도 정신교육올 통한 정신자 

세 확립 이 그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一

4. 정 신교육의 목표

벽 고지 장병 들의 정 신상태 와 문 제  점 들 

을 생 각할 때 군 정신교육은 최소한도 

V음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장

병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정 신자세 를 확립 할 수 있 다고 생 

각된다.

① 책 임 의 식 의 고취 : 우선 자기 자신 

에 대한 책임부터 질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히 

힘 이 어느 정 도 필요하다. 군복을 입 었 다 

고  해서，또 특수한 근무지역에 있다고 

해 서 자신을 붙잡아 메 두고 있 는 양 인과 

인격의 사슬을 끊.어버 려 자신을 방종에 

내 어 맡기 거 나 또는 자신을 너 무 학대 하 

는 등 자신을 다스리 지 못함으로써 사고 

를 일으키고 자기 의 성격을 그릇된 방향 

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선 자기자신에 대 

해 책임을 질 수 있겠끔 해야 한다 .

다음으론 자기 가 맡은 근무，. 임 무 ， 

직책에 대한 책임이다. 비록 그것이 초 

소경 비 이 건，청소이 건，스코우프를지 키 

는 일이건 아니면 래이다를 정비하는 일 

이건 그것이 자기의 임무일 때， 그•것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군인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 

고  자기 임무에 책임을 다할 때，군 전 

체 의 책 임 이 완수되 는 것 임 을 인식 해 야 

한 다 .

조그만 부속품 하나의 잘못으로 비 행기 

가 떨어지고，레이다가 고장낟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됨을 생각 할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있으나 마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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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자기 하나의 임무가 얼마나 중 

요한 것인가를 재삼 인식 해야 한 다 . 그 

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군 본연의 방공 

임무가 “완전무결’’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 문이다.

② 공동의식의 고취 : 군에서는 장병 

한 사皆 한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 다 . ■그 

러나 그• 하나는 전체의 일원이지， 결코 

독립 된 하나가 아님 을 망각해 선 안 된 다 . 

내가 있듯이，나의 옆에는 나의 전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룰 생각할 수  있어야 한 다 . 전우 

애 도 “우리 ” 의 식 에 서 나우는 것이기 때 

문 이 다 . 그러기에 자신 만올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은 근 

절되어야만 한다. 그런 사고방식 이 근절 

되지 않는 한 인화단결이 란 말은 헛구 

호에 그칠 것이며，인화단결이 되지 못 

하는 한 군의 전력이 강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가와 민족 

의 일원임 을 자각해야 한 다 . 한 가정 이 

몰락-했’을 때，그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 

해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벗고 

나서 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이 

위기 비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오 

늘과 같이 북괴의 침입 위험이 있을 때 

엔 국토방위의 중책을 받 고  있는 군인 

이 몸바쳐 국가와 민족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비 록 국가와 민족이 내게 커다 

란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그리 

고  내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커다란 보 

답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 

가와 겨 례 와 자식 으로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 

의 봉사를，최선의 회생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서'는 

보다 확고한 국가정 신，민족의식 이 우리. 

인격에 깊이 sf 뿌리 박아야 할 것이다.

③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 의 고취 : 

우리의 생활주변，우리부대의 형편 등을 

생각해 볼 때, 답답한 것이 너무 많고 

비관적이요 ,절망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 

은 것 같다. 그래서 흔히 불평불만이 입 

에 오르내린다. 그러는 중에 많은 장병 _ 

들은 비관적인，소극적인, 부정적인，.도  

피적 사고방식에 젖어버려 지휘관의 부 

대운영방침이나 통솔에 대해서도 참여 I 

보다는 도피，협 조보다는 불평 을 하기 가 

일쑤이다. 그러나 비단 군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비관적， 

부정적，소극적 사고방식 만이 지배하는 

한，그 사전에는 진보，발전，창조, 건 

설，개선이란 말이 '없기 마련이다. 그러 

기 에 자신의 을바른 인격 성장을 위해서 

나 부대 의 건 전한 운영 통솔을 위 해 서 도 

적극적，긍적적 사고방식을 갖 고 참 여 하  

고  협조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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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동적인 자체에서 “국가가， 그리 

고  부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준단 

말인가 ? ”하는 생각에 몰두할 것이 아니 

라 능동적 인 자세로서 “나는 과연 국가 

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내가 속 

해 있는 이 부대를 위하여 무엇을 했 

나 ? ”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군 복무자체 도 이런 적극적， 

긍적적 사고방식을 갖고 임할 때，즉 

군  복무 기 간이 자기 발전의 장애 나 자 

기 일 생 의 마이 너 스 기 간이 라고 부정 적 

으로 생 각하는 대신， 오히 려 자기 신체 

의 단_련기 간이요 자기 인격의 午련기 간 

이라고 적극적으로 생 각할 때，군 7}체 

의 막강한 전력 형성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도 

크나큰 보람이 될 것이다.

5. 정신교육의 방법론

위에서 말한 정신교육의 세 가지 목표 

룰 달성 하기 위한 정 신교육의 방법은 주 

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 아닐까 한 다 .

① C o u n s e lin g  (P sy c fc o te ro p h y ) : 사

고사병 이 나 문제 사병 그리고 특宁한 문 

제로 인해 고민하는 장병 들을 개 인 상담 

하면서 Case by Case로 선도하며 정 신 

교육시키 는 방범이다. 그러 나 범 위로 보 

아 극히 제한적 이며 또한 특히 상담자가 

내 담자를 찾아 상담 하 는  경우 래포(Ra-, 

p p e r t )  형성이 힘든 문제점이 있다.

② 토론 (P e rso n  to  P e rs o n  D iscu ss i

n g  M e th o d )  : 내무반장이 나 직 장 등에 

서 개 인적으로나 그루우프 별로 만나 서 

로'토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 고 ，그러 

면서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정신자세에 

대해, 또는 부대운영 ’방침에 대해 설복 

시키며 지도하는 방법이다. I n f o r m a l한 

시 기 와 장소라는 점 에 서 분위 기 가 부드 

러울 수 있고 따라서 효과도 적지 않은 

방법이다.

⑧ 집 단교육 :상 담 과  토론은 대 상의 

범위가 좁으므로 그 방법만을 가지고선 

많은 장병 의 정 신교육은 불 가능하다. 따 

라서 많은 장병을 집단적으로 집합시 켜 

실시하는 교육의 기회가 있게 되는데 여 

기 선 주로 일 방적 인 교육이 되 게 마련 이 

며 간흑 행사적인，훈련적인 인상이 있 

어 장병들의 호감과 효과가 의문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강제적 집합이란 그 자 

체에 대한 장병들의 반응이 그리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방 

법이 아닐 수 없다.

6. 성과 판단과 그 결론

정신교육 그 자체가 정국I ，인격, 인간 

내부의 심리적 성향 둥 눈에 안 보이는 

면을 다루는 것이기에 정신교육의 성과 

가 얼마나 큰지 그때 그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니 다 . 즉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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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결과나 성과를 외적으로 측정하기 

는 곤란하 다 . 그러나 정신교육 그 자체 

가 인격 성 장아나 정 신지 도， 성 격 지 도를 

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성과’일 宁 

있다. 비 록 인간개조는 못할 망정 인격 

지 도나 성 격 선도는 그것대 로 그것 만큼의 

성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 로  문 

제는 '성과가 아니라 효과의 정도일 것 

이다.

아무리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훌륭하 

다고 하더라도 정신교육 담당의 주체인 

군종장교의 권위와 실력이 전 제되 지 않 

는 한 그 효과는 기 대 되기 어렵 다 . 그런 

데 군 종 장 교 의  권위문제는 당사자 자신 

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대 분위기 및 지 

卑I관의 영향이 많기에1지휘관의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군 사회가 명 

령과 게급의 사회이기 에 계급도 낮고 명 

령 권한도 없는 군증장교의 권위와 지 위 

는 지휘'관이 확보해 주어야 한 다 . 적어 

도 그 지휘관이 정신교육의 효과를 기 대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정신교육자체에 

지휘관 자신이 직접 그 리 고  상당한 관심 

을 갖고 참여해야 된 다 . 더구나 벽고지 

장병들이 정신교육을 + 해서 해결되는 

것 보다는 지휘관의 폭있는 부대운영이 

나 통솔도 많이 좌우되기 에 지휘관의 관 

심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 또 

다른 하나는 군종장교의 실력문제와 함

께 성 실 성 및 책 임 의식 의 문제 이 다 . 성 

실 성과 책 임 의 식 을 갖고 교안을 작 성 하 

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1장병 

의 정신지 도와 인 격 지도를 위 해 노력 하 

는 태도가 필요하다. 효과면에 대한 회 

의와 의무감에 젖은 부대 행사적 사고방 

식으로 교육에 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 

가 교육자로부터 피교육자에게 전달되기 

도 전에 말소되는 경우가 생기 게 될지 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장병 의 정신교육이 정신자 

세 및 전력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필 

요성 및 중요성을 재삼 인식 함으로써 결 

코 정신교육의 효과를 과소평 가하지 말 

고  지 휘 관과 군종장교의 합심 협 력 으로 전 

투태 세완비 에 완벽 을 기 해 야 할 것 이 다 . 

군인은 총으로 싸우기 이전에 정신으로 

싸운다. 그리 고  군 장비 보.다는 군의 정 

신자세가 승부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기 억해야 할 것이다.

— 309



< 군종코너〉

1967년 6월 5일 시작되어 6월 10일 

끝 난  저 유명한 6일전쟁은 온 세계가 다 

아 는  전 쟁이었다. 당시의 전쟁을 승리 

로 이끌도록 주도하여온 당시 의 참모총장 

Rabin」；장이 6월 28일, Hebrew 대학에 

서 명 예박사 학위 룰 수여 받 는 식  장연설 

에 서 말하기 를 “전쟁 이 란 본질적 으로 엄 

격 하고 비 참한 것 이 다 . 그•럼 에 도 불구하 

고  우리가 겪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동포애와, 전우애와 정신적 위 

대성은 물 론  우리의 영응심과 용 기 를 아  

낌없이 장엄 하게 나타내 었다. 이번의 6

일전쟁에서 정신력은 결정적인 무기였 

다 . 이 모든 정신력은 국민 정신으로부 

터 솟아나와 정신으로 돌아 간다’’고  말 

하였다.

Rabin 소장이 이스라엘의 결정적 인 승 

리ᄊ를 자기들의 위대한 국민정신에 두었 

다는 사실은 실로 의 미있는 일이라고 본 

다 . 년 대  의 한국이 처한 상황은 내외 

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와 위기를 내포하 

고  있는 차제어丨  조국의 부름을 받고 두 

른 유니포옴을 입고 공군의 대 열에 서 

있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자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중요도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러한 때 공군의 기본훈련을 책임지 

고  있는 항교로서 정신교육에 관한.계속 

적인 연 구와 창 의적인 시도를 계 속한다 

는 것은 그 실 뜻있는 일이라 생 각 한 다 ，

먼저 정신교육에 관한 내용을 말하가 

전에 반드시 시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정신교육을 무슨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 

여 일반교육에 서부터 분리하려 는 사 고 유 ' 

형 (思 考 類 型 )을  조속히 벗어 버려야 하 

겠다. 이러하 사고방식은 인간을 볼 때 

정신과 육체 를 아울러 가진 종합적 인 존 

재로 보지 않고 정신과 육체를 따로 따 

로 분리하여 생 각하는 이 원겨 (二元的)인 

사고방식과 같으며 그러한 사고는 결국 

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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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신과 육체를 가진 전인적인 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군의 교육문제도 정신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분리 해서 생 각한다든지 분 

리해서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면 이 는 항  

상 시 행착오를 면치 못할: 것 이다. 즉 제 

식훈련이나 총검술은 군인의 기본 동작 

이 나 무술을 익 히 는 외 형 적 인 교육 그■것
、
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훌륭한 정신 

교육，즉 군인의 내형(內型)을 조성하는 

정 신교육으로 승화시 킬 수 있고 또 그래 

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관이 나 피교육자 

모두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 4 훈련이면 단순히 사격의 기능 

을 높이는 기계훈련이나 기능훈련 그것 

만이 .아니고 이것이 곧 훌륭한 정신교육 

의 성격을 떨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겠 

다 . 군대의 교득일 수록 목적의식 이 선 

명해야 되는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모든 훈련 하나 하나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은 곧 정신교육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정신교.육의 내용은 어떠 한 것 

이어야 하 겠 는 가 ?

어면 교육이든지 일련의 교육행위가 

이루어 지려면 그•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 

야 하 듯 0丨 정신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 해 서 는 첫 째로.정 신교육에 합당하고 유

능한 교관이 있어야 하 고 ,둘 째 로  교육 대 

상 ，즉 정신교육을 받아 들일 수용적 자 

세 를 지 닌 피교육자와，셋 째 교육자와 피 

교육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즉 

정신교육 교안 이외에 교육 시설 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 다 . 이상의 것을 교 

육 환경 이라. 말한다면 _ 상기 의 교육 환경 

중 첫째와 둘째의 것을 제 1 차적인 정신 

교육의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 셋 

째 의 것을 2차적 인 교육내 용이라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2차적인 교육내용 즉 

정신교육의 교안이 훌륭하게 준비되었 

다 . 하더라도 제 1 차적인 교육내용이 좋 

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신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

1. 1차적인 교육내용 

교관，■〒  대 장，운 육 관 ， 내무반장，기 간 

장병 둥 교육자적 위치에 설 수 있는 모 

든 자가 여기에 속 한 다 . 정신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려면 1차적인 교육내용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철저한 사명감이 

고조되어야 한 다 . 말 한 마디에 행동 하 

나 하나에 자세 하나 하나»생활 하나 하 

나가 곧 피교욱자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 교관들의 사기 진 작 과 교  

관 생활에 대한 깨 끗한 자 부 심 ，자기 직 

책의 중요성과 상관으로부터의 인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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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개인 생활에 대한 안정감 등이 수 

반되어야 알찬 정신교육의 내용이 조성 

、되는 것 이다.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 

는 훈육관이 나， 열등의 식 에 사로잡혀 있 

는 교관이 나，내 무반장 또는 자기 사명 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을 느낄 수 &는  환 

경 등은 정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 . 때문에 정신교육의 알찬 내용을 위 

해 서 는 상 기 한  교관들의 내용을 충실케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하 겠 다 .

2. 2차적인 교육내용

그러면 2차적 인 정신교육의 내용은 어 

떠한 것 이 어야 될 것 인 가 ?

가 . 군인 생활에 대 한 을바르고 확실 

한 의미(Meaning) 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어야 한다.

오늘날 군에 들어 와 복무하는 장병 量 

치 ;51 군 복무에 대 한 심 한 무의 미 성 에 

붙잡혀 있는 군인이 하나 둘이 아닌 것 

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군 생활 전반 

에 관한 바른 의미를 주지 않고 무조건 

복종심과 애 국심과 충성 심 등을 강요한 

다 해 서 그것 이 먹혀 들어 갈리 가 없다. 

그들은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의미를 주는 내용의 정신교 

육이 필요한 것이다.

나 .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을 더해 줄 수 있는 내용.

다 . 군인으로서'. 씨•움의 목적과 과우 

는 대상을 분명히 하여 줄 수 있는 내용.

라 . 조국이 나 민족의 간성 으로서 자 

신의 위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 .

마 . 자신의 생명을 겨레와조국의 제 

답 위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생관， 

결단력，용기를 가를 수 있는 내용.

바 . 군의 조직과 질서 및 전우와의 

윤리 및 집단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체의 정신적 자세를 고취 시킬 

수 있는 내용. .

이상의 내용을 담은 것은 :정신교육의 

좋은 교제 가 될 만한 것으로

나) 군인복무규율

(2) 군인의 길

(3) 국민교육 헌장

(4) 성서 (Bible)

C5) 정훈독본〔애 년 도  육본  간행)

(6) 이 념 (70년 공본 정훈감실 발행)

(7) 한국사， 세계사，전쟁사

(8) 매스콤

(9) 각종 간행물 (전 우 지 ，공 군지， 주 

간 공군지 등)

이상의 것들 외에 물론 정.신교육의 자 

료가 될 만한 것이 많으나 문제는 정신 

교육의 교재와 내용의 빈곤이 아니라 실 

천력과 생활력 의 빈곤이 문제 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신교육의 양서나 교안이 

마련되었다 한들 그에 대한 구체적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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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 활 가운데 가장 크게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곧 “ 믿음’’이라 

고 하는 것이다. 흔히는 “ 믿음”이란 어 

떤 추상적인 토론의 내용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상은 이 “ 믿음”의 힘은 

마치 “생 각하는 힘” “사랑하는 힘”과 마

천이나 생활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 

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열거한 정신교육의 좋은 교재들을 실제 

로 생활화 할 줄 아는 군인들을 오늘의 

우리 군이나 우리의 조국이 요청하고 

있다고 본 다 .

찬가지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기본적인 

잘의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 믿음”이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아침에 버스를 타 

는 것도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운전수 

의 성명과 그의 운전경력을 몰라도 우리 

생명을 그에게 맡기고 마음 놓고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식당에 식사를 마 

음놓고 하는 것은 그* 식사에 아무런 이 

상이 없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요리사 

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어면 

의 미에서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구나 다 

어떤 종균이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을 안_ 가진 비 신자 

라 고  하는 사람도 그의 생활 속에는 여 

러 모양으로 믿음의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믿음”은 그의 생을 역동 

적 (力 動 的)으로 움직이게 하는 파우어 

가 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도 그 어느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류 

에게 파괴적인 영향과 건설적이며 창조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1，2 

차 세 계 대 전도 전쟁 으로 자기 들의 국 

가나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전 인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고 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면 차원에

군

 
목
 

김
 

선
 

도

믿
음
의 

실
제
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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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면 어떻게 처 리 하 느 냐 에  따라서 그 

들의 운명이 좌 우 되 게  되 는  것 이 다 . 위 

대 한 과 학 자  Einstein도  “ 믿음이 없는 

과 학 자 는  생 각 할  수 도  없 다 ’’라 고  ' 한  일 

이 있 다 . 과학의 세 계 에 서 도  어떤 가설 

(假 設 ) (Hypothesis) 을  세 운  다 음에 이 

에 여러 실 험 을  거쳐 어떤 과 학 적 인  열 

매 를  얻게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보면 과 

학의 세 계 에 서 도  하나으〕 믿음이 파이 어 

니 의 역 할 을  하 고  있 음 을  알 수 가  있 다 . 

때문에 지 성 과  믿 음 은  서로 갈 등 을  이루  

고  있는  것이 아 니 라  지성이 지성의 干  

실 을  하기 위 해 서 는  언 제 나  “ 믿 음 ” 이라  

는  바 탕  위에 서야만 한 다 는  것 이 다 .

. 예 를 들어 WLight 형 제 가 비 행 기 를 발 

명 하기 판지 는 먼저 그 들 은  인 간 도  낳 을  

수  있을 것 이 라 는  확 신  즉 “ 믿 음 ” 을 가 

지 고 모 든  지 성 을  동 원 해 서  만들어 낸 

것이 비 행 기 라 고  하 는  것 이 다 . 최근 우 

리 는 Vision이 라 는  말 을  흔히 .들고 있 

다 . 이 Vision이 라는 낱 말 도  현실에서 

증 명 되 어 질  수  없는 하나의 “ 바 람 ’’이요 

믿음의 표 현 이 라 고 도  할  수  있을 것 이 

다 , 구약에 도 “Vision이 ’ 없는 민 족 은  망 

한 다 ’’라 고  하 였 다 . 이 세 상 에 서  제 일 가  

난 한  사 람 은  재물이 나 권세 가 없 는  사람 

이 아 니 라  그의 가 슴  속에 미래에 대 한  

희 망이 없 고  Vision이 없는  사람이 라 할 

것 이 다 . 현대 인 들은 그 가  가 지 고  있 는

지 성 을  가 지 고  그  속에 서 어 떤 . 내적 인 

힘이 생 성 되 기 를  바 라 고  있 다 . 그 러 나  

이 지 성 만  가 지 고 서 는  어떤 다 이 나 익 한  

파 우 어 를  이 르 키 기 가  어 려 운  것 이 다 . 여 

기 에 는  지 성 의 한계 를 넘 어 서 는  “ 믿음 ” 

이 있 어 야 만  된 다 는  것 이 다 . 마태 I 7장 

20절 에 도 “ 너 희 가  만 일  민음이 한 겨자씨 

만 큼 만  있으면 이 산 을  명 하여 여기서 

저 기 로  옮기라. 하 여 도  옮길 것 이 요  또 

너희 가 못 할  것 이 없으리 라 ” 라 고  하였 

다 . 이 는  “ 믿음” 이 가 지 는  놀 라 운  힘 을  

t 말 해 주 는  말 씀 인  것 이 다 .

지성 의 힘은 한 계 성 을  지 니 고  있을 뿐 

아 니 라  때 로 는  부 정 적 이 며  소 극적이 될 

때 가  많 은  것 이 다 . 신 학 (神 學 )이 라 고  

하 는  것 도  그 리 스 천 이  가진 믿음의 경험 

을  이 성 적 으 로  해 석 하는데 지 나지 않 는  

것 이 다 . 이성적 설명이 곧  믿 음 을  생성 

할 수 는  없 는  것 이다\ 건 전 한  종 교 는  반 

드시 지성의 요 소 가  있 어 야 만  한 다 . 그  

러 나 이 같은  지 성 을 통힌; “ 앓”만 가지 고 

서 는  “ 믿음” 을  대 신 할  수 는  없 는  것이 

다 . 우리 기 독 교 는  끝 없 는  가 능 성 과  그  

의 의 미 그 리 고  실망하지 않 는  생명 안 

에서의 “ 믿음”을  선 언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들의 인격의 깊 은  곳에 끊임 없는 믿음 

의 생 을  가 졌 을  때 우 리 는  힘의 원 천 을  

소 유하게 되 는  것 이 다 . 믿음의 힘이 없 

이 무엇 을  하 려 고  하 는  것은 마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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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V 탄 배에서 입 으 로  바 람 을  내어 배 를  

’몰 고  가려 고  하 는  사 람 과  마 찬 가 지 라  할 

것 이 다 . 우 리 는  믿 음 으 로  하 나 님 의  무 한  

하 신  가능성 을  받어드리 는  믿 음 을  가질 

때 우 리 들 의  생 애 는  창 조 가  있 고  영 원 과  

결부된 미 래 를  향래 전 진 하 는  용기 를 가 

지게 되 는  것 이 다 . 때문에 믿 음 은  추상 

적 인 내용이 될 수  없 고  가장 실제적이 

며 없 어 서 는  아니 될 생의 다 이 나 믹 한  

자 료 라 고  하 는  것 이 다 .

정

신

교

육

의

목

표

군

목

김

갑

태

영 국의 사 항 가  토인비 는 말하기 를 “ 일 

국 와  흥 망 은  외적의 총검에 의해서 보 다

더 내 부적 인 정 신자세 에 의 하여 이 루어 

진 다 .”고  하 였 다 . 중세 최 강 군 을  자랑 

하 던  로 마의 대 군 도  외세 에 의 해 서 가  아 

니 라 ， 내부적 군 인 정 신 의  부 패에서 일조 

일석 에 멸 망 하 고  만 사 실 은  너 무 도  잘 

알 려 지 고  있는 이 야 기 이 다 . 최근  이스 

라 엘 과  아 랍  공 화 국  간의 유명 한 6 일전 

쟁에서 이스 라 엘 군 의  강직 한 군 인 정 신 을  

통하여 우 리 는  나 라 와  민 족 을  지 키 는 군  

인정신이 바 로  그  나라의 운 명 을 좌 우 하  

는 중차대 한 근 본  요소임 을  잘  알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러 한  의미에。서 정 신 무 장  

없 는  국 방 을  생 각 할  수  없 고 , 정 신 교 육  

없는 강 한  군 인 을  기 대 할  수  없 는  현실 

에서 자 못  군의 정 신 교 육 문 제 는  각 급  

지 튀 관 들  의 심 각 하 고  중차대 한 관심 사인 

동시 에' 임 전태 세 완비 와  정 병 강 군 의  가 

장  근본이 되 는  요 소 라 고  보 아 야  할  것 

이 다 .

그 런 데 ， 이와 같이 중대 한 정 신 교 육  

이 란  여 타  일반 교 육 과  같이 단순하게 

지 식 이 나 기 술 을  부여 하기 위 한 교육이 

아 니 요 ， 인간의 사상이 나 감 정 , 의 식 과  

태 도  등에' 바람직 한 변 화 를  가져오게 하 

는  의도적 인 활 동 (A r t )으 로  하 나 의  M o

ra l Education( 주 :  1)인 것 이 다 .

주 : 1 ① The Encyclopedia Am e

rican Co.

② Japanese English D 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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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교육과 병 행 해 서，정 신교욱의 효 

과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제 거 하는 일도 그것 자체 로서 

정신교육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 만 여 

기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전반에 참여하

고  볼 수 있으며 공군이 요구하는 바 ， 

정신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공군의 교육 

이념에서 발취하여 볼 때，

첫째，중성심 (교육이념 1)

둘째，반공 신념 함 양 (교 육 이 념  2) 

셋 째 ， 인간 관계 함 양 (교 육 이 념  3) 

이라고 규결되는 것이다.

③ Korean English Dictionary•에

정신교육= 도덕교육으로 되어 있음

이 Moral에는 공중도덕과 개인도덕 

이 있는데 공중도덕에는 희생정신, '복종 

심，봉사정신，협 동정신，중성심，효 도 등  

이 요，개 인도덕，에 는 신앙， 용기 ，검 소， 

인내，성실，겸손, 정직，청렴결백, 예 

절, 진실 등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다 . 다시 말하면 군의 정신교육이란 곧 

이 Moral에' 대 한 교육이라고 정 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교육이든지 교육에 있어서는 

먼저 최고의 이념이 설정되고 이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지면 이 목 

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이 성 

립됨과 동시에 이 교 육 방안을.干현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교안)이 짜여지는 

것 이다. 이 러 한 단계 적 인 과정 에 서 마지 

막으로 교육이 실시 가 되고 실시된 후에 

이 를 Test하고 평 가하여 모순된 점 이 발 

견되는 대로 다시 검 토하여 실시하는 순 

환적 인 과 정 貪 통 하 여  최고의 교육이 념 

을 완성하는 타당성 있는 원리로 볼 때, 

공군의 정신교육 목표를 색다른 분야에 

서 모색한다든지 구상한다는 것은 어리 

석은. 추구에 그 치 고  말 것이다.

' 이 러 한 논리 로 볼 .때 , 공군의 정 신교 

육.완성 이 란 곧 도덕 심 고취 의 완 성 이 라

군 

목 

김 

득 

중

—
정
신
교
육
의 

효
과
를 

저
해
하
는 

제
요
소 
——

 

정
신
교
육
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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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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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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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모든 교육 담당자들 맞 전 훈육 

관이 다 같이 관심 을 가져 야 할 문제，즉 

.정진교육의 전제조건이랄까 아니면 그 

기 초작업 에 해 당되는 것 들을 개 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 

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군대사회에 

대 한 올 바 른 인 식 을  심어주는 일이요, 

둘째는 군 사회 안에서 건전한 인간관계 

를 확립 시 키는 f 일이 다 .

1. 군대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보통 군대사회를 가리켜서 특수사회라 

는 말을 하지 만 그것 이 일반사회 나 보통 

다른 사회와는 아주 체계 나 성 격상 다르 

다는 의미에서 유별난ᅩ 사회를 뜻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물론 군사회(軍社會)가 

획 일성 을 요구하는 Uniform 의 세 계 인 점 

에 서 그리 고  ‘ 자기 으丨 이 익 을 추구하는 

Die Geminschoft7|* 아니 라 국가와 민족 

이라는 대의(大義〕위어r 조직된 일종의 

Die Gemeinschoft란 점에서 군 사회 의 

특수성을 찾아 볼 수도 있겠으나， 여 하 

간 군 사회와 일반사회를 구분시키려는 

이원론적〈二元論的) 사고방식은 그들이 

모 쿠  인간의 사회 란 점 을，그리고 한 인 

간의 일생에서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된 

다는 점을 도외시하는데서 오는 것이기 

에 그릇된 것이 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김;제성이니 타울(他律) 이니 혹은 계급과 

명 령사회이니 하는 말도 결코 군 사회의 

특수성 을 기；리키는 말만은 아니다. 일 

반사회 에 있어 서도 능력과 직책에 따라 

엄 연히 계 급이 엄 존해 있는 것 을 부 정 할  

수 없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계 급과 직 책 에 상 당하는 책 임 문제 로 

명 령과 지 시 가 따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 

가 없다.

만인평 등을 믿 는 인 간들의 사회 이 지 만 

군대 사회 나 일반사회 나를 막론하고 어 떠 

한 목표와 과업 을 수행 하기 위 해 서 는 자 

연적으로 업무분담과 책임의 한계 등을 

논하는 가운,데 직책의 차이 에서 오는 계 

'급과，또한 계급에서 생겨나는 지시나 

명평이 있게 되는데 그건 결코 인간의 

차별이라든가 인격의 구분과는 의미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 다 . 그것은 수단 

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거시적으로 내다 볼 때， 군 

사회나 일반사회나 그 거 본적인 인간관 

계 의 원리 는 같은 것 이 지 결코 이 원론적 

으로 구분할 것이 아 니 다 . 바로 이.점에 

서 우리는 일반사회 생활과 군대생활과 

의 연속성 (Continu ity )을 인정 하고 인식 

해 야만 한 다 . 만약 우리 가 군대사회와 

일반사회를 완전히 연관성이 별로 없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버 리 

지 않는다면 이 연속성을 인정할、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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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렇게 연속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서 군 생 활의 병 폐 인 “말짱 헛 

것”식 사고방식'미 배양되어 군 에 사 는 아  

무리 일을 열심히 잘 해도 말짱 헛 것이 

라고 생각해 버리고 만다. 이런 사고 방 

식을 따른다면 군대생활이란 기대할 것 

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는 생.활이고 

따라서 내 일생을 위해서는 크나큰 마이 

너스 기간이요， 내 성공에로 나가는 길 

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물로만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그런 사고방식 때문 

에 참여의식 을 가진 자발적이고무 적극 

적 인 복무자세 는 기 대 하기 가 힘 들고 다 

만 “무사 안일주의” 의 온상이 될 뿐이 

다. 이 와같은 사고방식 에 서 생겨나는 나 

태 와 태 만 ，비 관부의와 도피주의， 불평 

과 불만 등의 부정적' 생활 태 도는 장병 

의 정신무장 뿐만 아니 라 한 사람의 인 

간으로서의 건전한 정신생활을 위해서 

크나큰 병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대 사회 안에 서 합리 성 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일이다. 군 

대사회와 일반사회를 별개의 것으로 갈 

라놓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에서 자연적으 

로 군 사회 의 특수성 을 고집하게 되고， 

따라서 ;갈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 

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을 “ 군대니까…” 

하는 단서를 붙여 당연지 사로 용납하려 

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무조건식 (無

條 件 式 )” 사고방식 이， 그 리고 두리한， 

글자 그대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군대라는 이름을 팔아 타당화되고 있다• 

그러 나 군대 사회 가 고도의 조직과 제 도， 

엄 격한 규정을 자랑하는 사회라면 거 기 

에 따라 일반사회에: 못지 않은, 아니 그 

보다 될씬 더 합리성 과 타1당성 이 인정된 

고  추구되어야 할 것미다. 이같은 합리 

성 과 타당성 이 인식 되 어 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군대사회에 순 

복하게•되며，따라서 건전한 군 생 활 자  

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명 령과 

지 시 그리:3L 형 벌이 나 소위 기 합에 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군대 니 까 하라면 하고，무조건 복 

종해야 한다는 이 런 무리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 이 아니 라 명령에 복종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인식되어야 하며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되고 따라서 타 

당하고 정당한 그 명령에 복종치 않아 

당 하 게 ，되는 형벌이 나 기 합에 는 그것 대 

로의 합리 성과 타당성 이 있음으로써 불 

필요한 불평불만이 없 게 된 다 .

합리 성 과 ;타당성 이 군 생 활 을  지 배 할 

때 거 기 엔 상하 이 웃 간의 상 호  이 해 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 국은 결속이 생기 

게 되며，그것이 강한 정신무장의 [토대 

가 될 宁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 생활에서 비합리적 요소，부조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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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둥을 제거함으로써 인화단결 및 강 

한 정신적 결속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2. 건전한 인간관계 확립

군 복무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이 되는 과정 인 군의 교육 과정 에서 

상 하  이웃 간의 건전한 인간 관계는 정 

신무장 및 군의 사기 에 지 대 한 영 향을 준 

다는 걸 우리는 부 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의 교육도，친정한 의미에서 교육이 

라고  할진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레 

포(Rapjwrt) 형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早어져야 하는더丨  특히 정신교육에 있 

어서 는 그것 의 중요성 을 새 삼스레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레포 형성을 저 

해하는 기본요소가 바로 교육 담당자와 

피 교육자 간의 “비인간적 관계 ”요 피교 

육자에 대한 “비 인격적 대우”아 다 .그 것  

이 특히 언 어 와  행동에 있어 그러 하 다 • 

그런데 지 나친 욕설, 과도한 구 타  둥은 

그것 자체 가 비인 간적 , 비 도덕 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이란 목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비 교육적 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 한 때는 강한 규제와 심한 구타 등 

이 교육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 

요불가결 의 요소로 생 각되 어지 기 도 했으 

나 교육의 발전을 언급하지 않 더 라 도 그  

건 이 미 지 나간 시 대 의 것 이 며, 무능한

교육자기*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방 

편으로 사용된 구실일 뿐이 다. 오히 려 사 

기 를 저하시 키고 인화단결 및 굳은 정 신 

적 결속을 파꾀 하는 이 런 “ 비인간적 관 

계 ’’를 제 거 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 신교육 

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의 기 초작업 이 먼 

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정신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만 장병의 군 봉  

무자세를 확립시키고， 정신두장율 강화 

하고, 의 욕적 이 요 자발적 인 군 복무생 활 

을 정 립 (定 立 )시 키 는  일이 보다 효과적 

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 이 다 .

< 군종코너 >

참 겨요
군

된
목

요 김

친，한
복
Q

구
15 갑

쇼
15

태

며칠 전 이름난 모 영화 배우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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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그치고 웅급 치료를 받은 후 되살 

아났읍니다. 그가 병실에 찾 아 온 기 자 들  

에게 음독의 이유를 모두 말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모 두  우리를 호화스럽고 

명성 높은 연예계의 찬란한 별로만 바라 

보기 때문에 평소에 그처럼 가까이 그1내， 

던 이웃이나 친구들이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심지 어는 한 집에 사는 남편조차 

일에 쫓기다보니 나 자신의 주위에 중 

대한 사건이 빌:생해도 제대로 상의조차 

할  사람도 없고 의 지 할  곳조차 없 는 /고  

독 속 에 서  혼자만의 괴로움을 지탱할 

수가 없어 드디 어 약을 먹고 말 았 다 .”고 

합 니 다 . 언뜻 생 각 할  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말 날으나 우리 주변의 현실들은 

은갖 발달된 문명의 혜택과 고도화된 향 

락의 생 활 속 에 서  따뜻한 안정과 참된 

우정들이 소멸되 어 가고 있는 무서운 현 

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 니다.

저 유명한 까무의 단 편 「요나」의 주인 

공은 그처럼 호화찬란한 생활 속에서 진 

정한 대화의 상대자를 발견치 못한 채 

고독해 하다가 마지 막에 그가 평 소 아껴 

쓰던 화판을 끌어 않은 채 자살을 하고 

맙니 다 . 그가 죽 을  때 그 화판 한 가운 

데에 써 놓 은 、깨알처럼 작은 그의 유서 

는 SolidaireC집단, 대중)라고 하는 말 

' 인지 Solitaire(고 독 )이 라 고  하 는  말인 

지 분간하기 어려운 단어였읍니다.

이 집단화되고 대중화된 현대 문명 

속에서 당해 야만 하 는 고 독  ! 모든  사람 

들이 극도의 이기 심 때문에 너와나와의 

따뜻하고 참된 대화를 상실한 채 회의와 

불신 속에서 외로움과 마주서서 인생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미묘한 모순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 니다.

서 양 격 언 중에 “ 이 세상을 친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황막한 벌팔을 

.외로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 다 .”고  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 11과 

고독의 인생 항로에 서 도 참된 친구가 있 

다면 그는 결코 외롭거 나 고달프지 않게 

삶의 벌팔을 값있고 보람되게 즐거운 인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러 한 의 미 에 있 어서 내 '주변에서 맞 

이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소개하기에 

앞서 어 떠 한 관계 를 맺 어 야만 진정 한 우 

정을 나눌 수 었는 친 구 인 가 ? 하는 참 

된 친구로서의 구비 조건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참된 친구란 이해 관계가 초 

월된 친구라야 한다는 말입 니다. 주판알 

을 튕겨 보고, 자로 재 어 보고, 계산서 

에 통계 숫자를 맞추어 보고 나서 자신 

에게 이로울 때 가까이 하고 해로울 때 

모르는체 해 버리는 친구를 우 리 는 참 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이 

야기에 이러한 사실이 있 었 다 고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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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이 .친구 들 과  세 를 이 루어 놀러 다니 

는 아들에 게 .참된 친구를 사귀 어 야 한다 

는 깊은 교훈을 주고싶어 하는 아버지 가 

하루는 우리 에 있 는 도야지 한 마리 善 잡 

아 거 적 에 싸■서 마치 송장처 럼 지 게 에 걸 

머지고 그 아들과 함께 깊은 밤중에 그 

아들의 친구들 집을 모조리 찾아 다니며 

하는. 말 이 「아들놈이 어쩌다 실수를 해 

서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달라」고  간 

청을 했읍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그 아 

들의 친구집을 찾아 다 니 며 .통 사 정 을 했  

으나 누구 한 사람 동정해 주거나 염려 

해 주는 이 없이 냉정하게 거절하였던 

것입 니다. 드디 어，. 그 아버지는 하나 밖 

에 없는 그의 친구 집에 찾아가서 똑같 

은 사연으로 말을 하 자 ， 이 아버지 친구 

는 잠옷 바람으로 뛰어 나오면서，“ 어쩌 

다 자네가 이런 실수를 저 질 렀 는 가 ?

네 일이 곧 내일인데 어서 들어오게나. 

자세한 사연이 나 들어보고 좋도록 처리 

하 세 나 .”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일처럼 염 

려 하고 도우려 하자， 그 아버 지 는 사실 

을 말하고 지 게 에 메 고  갔던 도야지 를 풀 

어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아들에게 참된 친구란 비록 한 사람이 

라 도 ， 이처럼 이해 관계가 초월된 두터 

운 우정 이 있어 야 된 다는 감명 깊은 _교 

훈을 주었다고 합 니 다 . 예수님께서 33년 

간의 인류 구속의 대업을 정리하시고

Jerusalem성에 영광으로 입성하실 ‘ 때 

는 개선장군과 같은 환영을 받으셨던 것 

입니다. 환영 가도에 둘러선 무리들이 

자기 들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펼쳐 깔고 

손에 든 종려 나무 가지 를 든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 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 

리며 환영하던 그 사람骨이 불리한 입장 

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 판을 받으실 때는 그 환 영  하던 그 

손과 그 주먹을 흔들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音 쳤던 것입 니다. 우 

리는 그 비겁한 함성 과 배 신을 지 금도 

생생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에게 이로울 때 아첨하고 불리할 때 배 

신해 버 리 는 인류의 비 겁 성 이 바로 이 

황막한 삶의 벌판에서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상실해 야만 하는 

쓰라린 소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참된 친구란 이해관계가 초월 

되 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른 말을 해 주는 사 

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사람은 때로 삐 

들어 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 도 있읍니 

다 . 이럴 때 옆에서 바른 길을 잡아 주 

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 행사가 

실수로 항로를 잃었거나 돌풍에 말렸을 

때 대단히 위험한-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관제사의 유도를 

올바로 받아야만 무사히 항로를 찾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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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인 Karl Barth는 「Christian과 

Non Christian의 차잇 점 이 란 다만 Chri

stian 은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는데 있 

다 」라고 말하였읍니다. 과연 사람이 실 

수를 저질렀을 때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마치 잘못된 항해를 하고 있는 함 

대가 나침반을 바라보고 방향을 을바로 

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대한 일인 것 

입 니다. 하는 일마다 칭 찬하고 되 어지 는 

일마다 찬사만 드리 는 것은 아부나 아첨 

.은 될 수 있을 지언정 결코.대사를 올바 

로  보 는 공 명 정 대 한  판단이나 조언이라 

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참된 친 

구란 올바른 말을 주 는  사람이 어 야 합 

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친구는 언제나 변함 

이 없는•친구가 참된 친구입 니다. 평 생 

을 맹세한 부부가 변하여 서로 갈라서 며 

애 인이 변심했다고 Dinamite를 배에 달 

고  폭사하는가 하면 변심한 애 인을 인질 

로  끌고 가면서 총격 전을 벌 이 다가 경찰 

에 잡혀 갔읍니다. 세상 인심이 사정과 

때 를 따라 둔갑을 하 는  모순과 부조리 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 리는 때와 형 편에 구 

애됨이 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 는 진 정 한  

우정을 아쉬 워하며 살 아 가 고 _있는 것입 

니다. 로마의 대 정치가이며 대 전략가

인 동시 에 유망한 웅변가 이 던  시 이저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읍니다. '그 가  마지막 

원로원에서 정 적 들의 예 리한: 칼 끝에 찔 

려 피를 홀리 며 비 틀거리 다 가  최후로 그 

에 게 둘 도  없이 친한，피를 두 고 우 정 을  

맹세했던 부르터스에게 닥아 서면서 도움 

을 청하자 부르터 스는 날 카 로 운  칼을 뽑 

아 시 이 저의 심 장을 깊 이 찌 르 고  말았던 

것입 니다. 시 이 저가 짜지 막 쓰러지 면서 

남긴 “부르터스 너 마저.! ? ’’라는 애처 

톱고 비 통한 이 한 마디 의 낱 말 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변함이 없 는 참 된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는  뜻깊은 

교훈을 남기게 되였던 것입니 다 .

이 황막한 삶의 벌팔에 이해관계가 

초월되고，실수와 좌절감에 번민할 때 

따뜻하고 올바른 교훈을 주며 때와 형편 

에 구애됨이 없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친구가 

그 누 구 입 니 까 ? 열 손가락을 손 꼽아 

헤아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견주어 보 

아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친구가 

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라고 

자신있게 지적할 수 있겠읍니까 !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3〜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 나의 참된 边 구 

가 여기에 있읍니다. 이분과 함께 우정 

의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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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에 여러가지 혼란한 •때를 

당하여 내 자신이 이 혼란한 현실에 대 

하여 얼마나 책 임 감을 느끼 며 부족한 것

에 봉착하거나 어떠한 괴로움에 번민한 

다손 치더라도 결코 불안하거나 초조하 

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 t f .

이분과 참된 우정은 교제하는 생활은 

바로 이 세상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올 

바른 길을 자신있게 그리고 후회없이 떳 

떳하게 살아가는 값진 길입 니다. 이 참 

된 친구는 애 오라지 예수 그리 스도이 십 

니다.

인가 ? 하는 반성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 가장 긴금한 문제 인데 이 것과는 덜리 

한국 교회가 어떠하며 국내외 정세가 어 

떠 하다느니 하는 제 3 차 4차적 인 문제 들 

만 모두가 말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한 다 .「노 자 」는 말하기 를 자신을 아는 것 

이 하 나 님 을 아 는  첫 계 단이 라고 하였고， 

「아삽」은 나■는 우매무지 하며 짐 승같다고 

한 자 신 의  발견이 나의 발견이 되어야 

하겠다. 시 편 73 : 22 〜 23을 보 면 「아삽」 

은

첫째로 자신의 지식적 부족함을 알았 

다 . 『인간의 총명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 

만 못하다J고(고전 2 ： 25) 말씀하3  다 . 

그런고로 바울은 계 속 하 여 『말하기 룰 만 

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 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라』고(고전 8 :2 )  말했다. 만일 아는 것 

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첫계단이 될 것이다. 만일 까 는  것 

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요, 거 

울로 보는 것같이 희 미하게 알 뿐이다. 

소경 이 코끼 리를 만져 보고  다리 를 만져 

본 사람은 기둥같다고 할 것이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바람벽 같다고 할 것이고 

코를 만져县  사람은 구렁 이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자식을 

즉 부분을 전체화 할 때 이 것은 무지 가 

되고 독선이 되는 것이다. 전체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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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추장해야 한다 . 의견이 다르 

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 

하는 면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사실을 

긍정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보수 정 

통도 전체를 시인한 부분을 주장해야지 

부분을 전체화 할 때 억측이 되고 독선 

이 되고 만다. 그•리 스도가 탄생 했지 만 

제.사장，서 기 관，바리 세교인들이 정말 기 

다리던 메 시 야 그리 스도가 탄생 하였다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긍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도리어 

신을 모독한다고 십 자가에 죽 였 다 . 이 렇 

게 분명한 사실이 정반대의 판단으로 나 

타났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말해 준다：주 할진대 내 아 

는 것을 안다는 전부로 여기고 교만하여 

져서 마음의 창문을 닫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 지 않고 고집함이 얼마나 어리 

석은 것인가. 우리는 좀 더 현대감각에 

민감하여 •二 시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 

면 계시로 우리를 가르치는지 깨 달아야 

하지 않 겠 는 가 ?

둘째는 자신의 인격적 부족을 알았다.

1아 삽 」은 자신을 집승같다는 파격적인 

말로 표현했다. 영국에 “코니손’’은 자신 

을 역 설하는데 모든 과오를 범 한다고 하 

였거 니 와 과연 못난 나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의 인 

적 적 부족을 모르고 나 잘났다고 자처 할

때 넘 어지기 赁 고 하나님 앞에 버림 받 

는 다 .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 

지 못 하 히 k  줄로 생 각하면 스스로 속 

임 이 _ 聲 갈  6 ： 3) 말했다. 나 잘났다고' 

과신하는데 서 세 계 역 사는 때 때 로 고역 을 

치룬 일 이 많다. 내 가 잘났고 그러 므로 

내 힘이면 두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 

는 광신적인 폭군이 때때로 나 와 ’세계를 

불의 지 옥으로 몰아 넣은 때가 많았다. 

성 도마스 아켈피스트는 너 자신이 모든 

인류 중에 서 가장 적 은 자라고 깊 이 느끼 

기 까지 는 완전에 향했다고 생 각지 말라

고  한 것 이 다 .「바울」은.丨 ..내가 만삭되지
•二•?_

못한 자라고.자신의ᄀ부족한 의식 이 강할 

때 비 로소 주의 온전하신 인격 을 사 모 하  

게 되는 것이다.

세 째 로 는 ‘자신의 신앙적 부족을 알았 

다 . 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믿음의 부족한 사람임을 시인한다. 

그러 나 부족한 자신임 을 '알고 살 때 보 

다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 내 부족을 

망각하고 살 때 남을 비 판하게 되고 업 

수이 여기게 되어 싸움이 생 긴 다 .「이사 

야」가 성전에서 기 도할 때 하나님의 영 

광의 빛이 나타났다. 소인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떠 들지 모르겠 

으나 그■러나 그■는 “화로 다 망하게 되었 

도다. 입 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 

빛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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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깨 닫는다는 것은 빛 속에 사는 

증거다. 그 러 므 로 「바울」도 흠 없는 의 

인으로 자칭 했으나 다메 석 도상에 서 그 

리 스도의 빛 에 접 한 후로는 나를 죄 인 중 

죄인의 괴수라고 했 다 .「존 •번 연 」은 일 

평 생 죄 인 괴 수라고 하는 강한 의 식 을 가 

지고 있을 때 은총이 넘쳤다고 했 고 「다 

윗」도 죄 인 중에 잉 태 하고 모친의 잉 태 할 

때부터 죄 중에 있었다고 했다 . 소늘날 

사회를 볼 때 어디서부터 혼란이 오느 

냐 ? 하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 때 문에， 

•琴•났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잘못 믿는 

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잘 알 

고  잘나고 잘 믿는다고 하는 나로 인한 

현상이 다. 나만아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 

국자가 많아질 때 나라가 어지럽고，잘 믿 

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에 많아질 때 

교 회 가 _시끄러워 진 다 .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무 엇 인 가 ? 

내 부족을 바로.께닫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자이다. 그러나 노리어 높혀져서 

내 말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독선주의 

자가 되어 버리니 웬 말 인 가 ? 내 말과 

같지 않으면 이 단이 니 삼단이 니 하고 교 

만한 태도는 잘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 

4 .  코라스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소감 

이 다 . 같이 합창을 할 때 언제나 화음을 

망치는 것은 못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잘 하는 사람의 특奮난 음성 때문에 화음

이 안 된 다 . 내가 부르는 음성이 내 귀 

에서 들리지 않는, 즉 다른 사람과 조화 

된 음성을 내야만이 명코라스가 된 다 .

그L러므로 내가 혹 아는 것이 있으되 모 

르는 자와 같이 하 고 ，내가 혹 잘난.것이 

있으되 못난자와 같이 하고, 내가 혹 잘 

믿는 것이 있으되 못 믿는 자와 같이 하 ' 

자 . 여 호 와 께 서 「모 세 」에게 이 스라엘 영 

도자가 되라고 할 때 나는 본래 말이 ■능 

치 못하다고 겸손히 사 양 했 고 「사무엘.丨  

이 「사울 J에게 왕이 되라고 할 때 이 스 

라엘 지 파 중에 가장 적 은 덴야민이 며 가 , 

장 약한 자라고 겸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와같이 부족한 자신을 바로 태 닫고 겸 

손한 미덕을 보일 때 그•를 불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눈 것이다. 인생의 

황금시 대 를 자랑하는 청 년기 는 어느 때 

보다도 야신이 크고 프라'이드가 높아 되 

지 못한 것 을 된 줄로 알고 허 세하기 쉽 

다 . 우리는 청 년 「아 皆」과 같이 하나님 

의 말씀의 빛 으로 우매무지 하고 집승같 

은 나의 부족을 바로 알아 구원을 위한 

인 격 건설을 그•리 스도의 터 위 에 서 완성 키 

위해 부단한 반성과 새 가치를 창조키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 다 . '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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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의 방법은 어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장•단점들올 지 니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즉 그 방법은 공식 적 

(Formal) 방법 과， 비 공식 적 ( Informal) 

방법으로 분류된다.

공식적 방법이 소위 “인격교육”이라 

불리우는,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구술 

강연을 중심 으로 하 는  방법 이 있고，그 

다음 “동질 그루우프별 교육”이 있다.

비 공식 적 방법 에 는 “개 인상담”, “시 청 

각교육”， “문서 교육，，, “질문지교육’，

네 가지를 포함시킨다. '

이하에서 위에 열거한 방법에 관해서 

경험올 토 대 로 ，공식적 방법에 속한 “인 

격교육’’은 부대 훈련 전이 나 점호시 간올 

이 용하든지 또는 지 시 된 명 령 서 에 의 해 

서 분기 별 도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지 

정된 장소에 집합시키'고 구 술 강연을 주 

로 한다.

물론 동원 이 . 용이 하고 교육시 간을 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 금까지 이 방법 

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

그러 나 이 방법은 다수를 한꺼 번에 취 

급하기 때문에 각 개'인 별로 정상을 참작 

할 수 없는 것이 큰 단점 이다. 뿐만 아 

니라 “집합”이라는 강제 성 때문에 오히 

려 심리적 반발을 살 우려가 크고 또한 

강연자의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주입 

식 교육이 되어 피동적일 뿐 능동적이고 

자발적 인 참여 의식 이 회박해 서 많은 능 

哥을 기 대 하기 가 어 렵 .다 .

그 다음 등장된 방법 이 “동질 그루우 

프별 교육”이다. 종교별，계급별， 내무 

반별，직 장별 기 타 동질 취향의 그루우 

프별로 대화를 나누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공동 관심사를 취급 

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 선택이 용이하 

고  가족적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는' 잇 

점들이 있다 . 하지만 스케주울 상의 시 

간이 많이 소모되고 강연자의 시 간과 에 

너지가 일방적 으로 너무 많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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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 비공식 적 방법으로서 “.개인상 

담”을 많아 이용한다. 상담엔 지시적 방 

'법과 비지시적 방법이 있으나 군이란 독 

寻 한 사 회 에 서 는 절 충 식  방법이 효과적 

이더라는 경험자들의 고백 이 었 다 .

이 방법은 각 개인의 사례 I  신중히 

다룰 수  있으며 개 인의 비 밀올 보장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소수의 군종요원으로서 수 백，수 천의 

장병들을 다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 또 군 사회라는 독특성 때문에 내 포 

형성이 용 이 치 .못 하 다 .

“시 청 각 교육’’은 영 화감상，Chart 둥 

실물교육을 통해서 제시된 한 문제에 관- 

심을 집중시킨 후 디스커션 또 는 세 미 나  

르를 이용하여 자기자신의 사 상 올 개 발 ,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I

이 방법은 입체적인 효과를 지니며 주 

의를 집중시키기 용이하나 현 실정으로 

준비 에 애로가 크다.

“문서교육”은 정훈내용올 유인물에 아 

필하게 Print 해서 각 개인에게 배부하 

는'방법으로서 뜻있 는 센렌스를 간단히 

전달할 수 있으며，아름답고 간결한 문

장 으 로 _개인의 심중에 깊이 인식시키며 

한 곳에 집합시키 는  둥의 번잡을 피하고 

장병들의 여가를 선용시킬 뿐만 아니라 

말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고 손에 며어 러 ' 

있어 다시 읽힐 수 도  있다는 것이다. 하 

지만 그만한 정신적 자원과 시 설 둥의 

현실적 여건이 용이치 않다는 어려운점 

들이 있다.

그 다음 “질문지 교육” 방법 이 다 . 객 관 

화된 테스트에 의거하여 개인의 성향, 

적성, 성숙도， 성벽 등을 밝혀서 개인의 

장 • 단점 및 지 양성올 알려주고 적 절한 

대책을 피차 논의하므로 개인의 인격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장•단점 및 성향 

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그 객관화된 표준에 의 거하여 개인의 

습성 에 대 한 개 선의 고무도가 높다는 잇 

점이 있다. 하지만 객관화된 자료의 보 

급이 용이 치 않다. .

X  X  X

벽고지 장병들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 

신교육 방법은 대체로 위에 열거한 방법 

들을 적기 적 소에 활용하는 길일 것이다.

• 사 ，_ 丨 眯 職 咖 队 肌 \拟 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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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

정 성 환 역

마을 사람들은 그 '커 다 란  진주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 다 .—— 어떻게 그 

것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잃게 적었는가를 고기잡이 「끼노」에 대해서，그에 아 내 「후 

아 나 」에 대해서，그리고 그들의 어 린 애 「꼬 요 띠 또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 고 이 이야기 는 하도 여 러번 되풀이 되 어 왔기 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깊이 

사무친 여 러 이야기 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에 좋고 나른 것 ，검고 흰 ‘것 그리고 선 

하고 악한 것 뿐, 그밖에 아무것도 개재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이 야기 가 우화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자신의 의 마를 이 이 야기 속에 찾 

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신의 인생을 읽을 수 있을 것 이 다 . 、

하여튼 그 마을에서는 흔히 입에 오르고 있다.

「끼노」는 어스름 속에서 눈을 떳 다 . 아 직 도  별은 반짝이고 있었으나 동쪽하늘 아 

래에선 어슴푸레 동이 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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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이 얼마 동안 벗 을 빳빳이 세우고 있었다.

일찍 일어 난 돼지들은 이미 일어나 작은 나무가지와 조각 사이를 쉴새 없이 뒤적 

거리며 혹시 먹을 것이 떨어져 있지나 않을까 하고 휘것기 시 작 했 다 . 선인장덤불에 

둘러싸인 초가집 바깥에는 이름모를 새들의 한 무리가 마구 날개치며 재 재 거 리 고  있 

었디.

「끼노」는 잠에 서 깨 어나자 네모지게 천히 밝아오는 문쪽으로 먼저 시선을 돌린 다 

음 「꼬요 띠 또 」가 잠자고 있는 해머크(그물로 만든 그네 침대)에 시선을 옮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옆에 있는 멍석 위에 서 잠자고 있는 아 내 「후 아 나 」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그녀는 푸 른 .쇼 올 로  코와 가슴과 그리고 작은 등성 이를. 감싸고 있 

었 다 . . v

「후아나」도 눈을 뜨고 있 었 다 . .

「끼노」는 그가 눈 을 .떴 을  때 아내의 눈이 아직 i  잠에 잠겨 있는 걸 본 일이 없다 

고 생1각했다,

「후아나」의 까 만  두 눈 은 、언제나 반짝이는 작은 별과도 같았다.

그•가 잠에서 깨 어났을 때 에 「후아나」는 언제나 쳐 다보던 그 눈초리로 그룰 쳐 다 보  

고 있었다. ,

아침해가 떠오르자 햇볕이 초가집 러잔 틈바구니 에서 길다랗게 새어 들어 집안이 

훈훈한 기분에 가득찼다.

그리고 그 햇살产 ] 한 줄기 가 「꼬요띠‘또 」가 잠자고 있는 해 머 크를 매 달고 있는 밧줄 

위에 비치고 있었다.

돌연，그들의 눈은 해머크가 걸려、있는데로 皆돼 갔다. 한 마리의 조그만 무엇이 꿈 

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끼 노 」와 「후 아 나 」는 그_ 자리에 얼어 붙고 말았다.

지붕의 대들보에 매 어 달린 해 머크의 밧줄을 따라 한 마리 의 전갈이 천 천히 기 어 

내려오고 있었다.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꼬리를 뒤로 추켜 세우고 있었 다 .

눈람박할 사이에 덤벼들 수 있었던 것 이 다 . 그 때 「끼 노 」는 손을 펴서 그•것을 잡 

으려고 했으나 전갈은 그의 손가락 사이를 슬쩍 빠져 어린애 어깨 위에서 떨어져 그 

곳에 내려 앉아 날카로운 바늘로 국 찔렀다.

«

어린애 울음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모여 들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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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저쪽의 초 가 집 4 서 사람들이 뛰어 나 왔 다 .—— 「끼노 」의 형 인 「皁 안 •토 마 스 J 

와 그의 뚱뚱보 아 내 「아뿔리니아」，거기에 그들의 네 아이들이 모연들어 드나들 문 

을 막:독 서 있고 그 뒤에선 다른 사람들이 집안을 들여다 보려고 버둥거리며, 조그 

마한 사내 아이들은 들여다 보려고 어른들의 사타구나 사이를 헤치며 기 어 나왔다.

그 리고 앞에 있던 사람들은 뒷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디--- .

『전갈이야， 전갈에 물 렸 단 다 .』

상처를 힘 껏 빨 던 「후아나」는 『의사를…… 의사를 불러와 주 세 요 .』하고 말했다. 이 

말이 덤불 울타리 뒤 의 존그마한 울 안에 가득히 모여 있던 이웃 사람들에게로 옮겨 

갔다.

사람들은 제각기 입 밖에 내며 중얼거렸다.

『「후아나」가 의사를 불러 달다고 하고 있 대 요 .』 의사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 중대한 일이었다. 의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이 다 . 

의사는 이 오두막집 부락에 온 일이라끈 한 번도 없었다. ,

돌집 이 나 회칠한 집 에 살고 있는 마을의 부자집 사람들을 돌보는데 도 고작인데 어 

찌 이 가난한 부락에까지 나올 리 있 겠는가 ? ,
* V

『의사는 오지 않 을 꺼 야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의사는 올 리 없 을 꺼 야 .』문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도 말했다.

「끼노」도 그렇게 생각되었다.

『의사는 오질 않을 걸 .』

「끼 노 」는 「후아나」에게 말했다.

「후 아 나 」는 「끼 노 」의 얼굴을 만히 쳐 다 보았다.

그 눈은 암사자의 눈매 처럼 냉냉했단다. 이 것 은 「후아나』의 첫 아이—— 「후아나」 

의 세계를 송두리째 차지한 전 부 였 다 .「끼노」는 그너의 결의을 보았다.

「후 아 나 」는 아기 를 안고 의사의 집으로 나섰다. 이웃 사람들도 그들 뒤 를 줄줄 따 

라 나섰다.

이 일은 이웃 전체 의 큰 사건이었다. 그들은 마을 중심을 향하여 빠른 걸음의 고  

요한 행진을 시 작 했 다 . ;

선 두 엔 「후 아 나 」와 「끼 노 」，그 뒤 에 「후안 •토 마 스 」와 「아뿔리니아」 따랐다. 

「아틀리 니아」는 열심 히 걷는 바람에 큼직한 배 가 가볍 게 흔들리고 있 었 다 . 그 뒤 

양쪽 측면에 애들을 거느리고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뒤따르고 .있었다.

누런 햇볕을 '등 뒤에 받아 그들의 시꺼먼 그림자놀 그들 앞 쪽으로 길다랗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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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었다. 그 들 은 _자기네들 그림자를 밟으며-걸어 나갔다.

재빨리 달리던 이 행렬은 마침내 그 의사의 집,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대문 앞 

에 다달았다. 대문 앞에선 물 튀기는 소리， 새장 안의 새들의 재재거림，길다란 빗 

자 루로 뜰악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 려 왔 다 .「끼노」는 그 순간 머뭇거 렸다.

이 의사는 그의 동족이 아니었다.

이 의사는 근 사백년 동 안 이 나 「끼노」의 동족을 속이고 굶기고 약탈하고，멸시한 

그 리고 무섭게 해쳐오던 종족의 한 사 람 이 었 다 .「끼노」가 대문에 매 달아 놓은 쇠고리 

타종을 울린 조금 후 큼직한 대 문이 비 죽이 열렸다.

대문에서 얼굴을 내 밀 고 「끼노」를 쳐다 본 사 나 이 는 「끼노」와 같은 종족의 사나이 

였다.

「끼노」는 그에게 두뚝뚝한 사투리로 말했다.

『어린애가 말이요. 첫 애인데…전갈에 물 렸 어 요 .』 끼노는 말했다.

『아무래도 치료에 솜씨있는 분에게 보여야 하 겠 어 요 .』

대문이 조금 닫혔다. 그 사환은 사투리로 말하길 거부했다.
/

『참깐 기 다 려 요 .』 그는 말했다.

『여쭈어 보아야 하 니 까 요 .』 이렇게 말하자 그는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눈부시게 쬐이는 햇볕은 하얀 담 뒤로 한묶음이 된 사람들의 그•림자를 새까맣게 

던지고 있었다.

『뭐야 ? 』하고 의사는 물었다.

『한 인디안미 어린애를， 어린애를 데리고 왔읍니다. 전갈에.물렸다나 봐 요 .』

『인디안 새끼들이 벌레에 물린 것까지 내가 치료해’양 한단 말 인 가 ? 나는 의사야， 

수의는 아니란 말 이 야 .』

『네. 그렇습죠. 주인님』 사환은 말했다.

『그런데 돈이라도 좀 갖고 있단 말 인 가 ?』 의사는 물었다.

『아니，놈들에게1 무슨 돈 이 있겠어 . 나---  나 뿐이야， 이 세상에서 공짜로 부려'

먹으려고 하 는  건---  나는 이 제 진력 이 났어. 돈이 나 있는지 알아 보고 와 .』 하고

의사는 말했다.

대문 있는데로 돌아오자，사환은 대문을 살며시 면고 밖에서 기 다리고 •있는 사람 

들을 바라다 보았다.

이번에는 사투리로 말을 건넷다.

『치 료비 를 갖고 왔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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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노」는 모포 아래 어느 남 모를 곳에 손을 밀어 넣었"다. 고리하여 여러 곱으로
、 / _

접힌 하나의 종이둥치를 끄집어 내 었 다 . 그는 접은 것을 하나 하나 벗기고 마지_'꾸에 

꺼 낸 것은 조그맣고 꼴이 흉한 여 덟 개의 진주 알이었다.

사환은 그 종이 에 싼 진주를 받아 들’자 다시 문을 닫았으나， 이 번에는 곧 되.돌이: 

나왔다. 그리고 겨우 그 종이를 석밀 정보로 운을 열었다.

『선생님께서 외 출 하 셨 소 .』그는 말 했 다 .『중환자한테 왕진을 나 갔 소 .』 이렇게 말 

하자 그는 부끄러운 듯 얼른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이제야 치욕의 파도는 따라온 모든 사람들 마음을 휩쓸짰다. 사람들은 차츰 사라 

져 갔 다 . 따라왔던 거 지들도 다시 교회 당 계 단 있는 데로 되 돌아 갔다.

떠다니 는 사람들도 어디론지 가버 리고 말았다. 그•리고 동네 사 람 들 도 「끼노」가 

받은 공공연한 치욕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이었다. #

「끼노」는 「후 아 나 」와 더불어 그냥 그 자리 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애 원하기 위하며 벗었던 모자를 청:천히 머리 위로 가져다 썼 다 . 그러 

자 그•는 주먹을 쳐 들 고  대문을 .부서 져 라 두드렸다. '

그•는 갈라진 손가락 사이에 흘러내리는 선혈을 놀란 듯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침은 아직 일렀으나 어렴풋한 신기루가 서고 있었다.

「끼노」와 「후 아 나 」는t 천천히 바닷가로 내 려 오 작 「끼노」는 키 누  있는데로 다 가 왔 다 . 

이 한 척 의 키누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귀중한 물건의 ’하나였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 「끼노」의 할 아 버 지 가 「나야릿트」에서 가져온 것 을 「끼 노 」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것 

인데，그것이 이 처 럼 「끼노」의 손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二에게 있어서 이 것은 하나의 재산인 동시에 식량의 근원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키누 한 척만 있으면 남자는 아내를 맞이해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증할 수 있기 때 문 이 었 다 . •

이 것은 또한 기 아에 대 한 보루였던 것이다. 그 리 고 「끼노」는 매년 이 키누를 자 

기 부친한테서 물려 받은 비 법.으로 단단한 조개같은 석고로 다시 바르고 했다. 그는 

키누 옆에 다가오자 언제나 하다시피 뱃머리를 부드럽 게 여루 만졌다.

그러자 그는 잠수용의 돌맹이와 바구니와 그리고 두 개의 밧줄을 카누 옆 모래사 

장 위에 놓았다. ,

그 다음 그는 모포를 접어 뱃 머리 에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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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노」는 모포 위 에 다 「꼬요띠또」를■놓히고 따가운 햇별이 내려 쪼이지 않게끔 

자기 쇼올올 그 위에 덮었다.

「교요띠또」는 이 제 잠잠해졌으나 어께 의 부풀음이 목 위 귀 밑까지 연해 있었으며 

얼굴은 부어 열이 가시지 않 았 다 .「후아나」는 물가에 다가가자 그냥 얕은 물 가운데 

로 들어갔다. •

그피고 갈색의 해초를 얼마큼 긁어 모아 그것을 편편하게 만들어 어 린애의 부풀어 

오른 어깨에다 붙였다.

「끼노」는 두 개의 밧줄을 갖고 있었다. 한줄엔 묻씨한 돌이 매어 있었고 다른 빗: 

줄에는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바지의* 야쓰를 벗 어 버 리고 모자를 키누의 밑바닥에 놓았다.

해면은 기름처럼 반들반들 했다.

그는 한 손에 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서 둘러 서 뱃 전에서 발을 미 

끌어지 게 하자 돌은 그의 몸을 불 밑으로 가져 갔다.

「끼노」는 무슨 비 밀의 영감이나 받아 가진 듯 물 밑 깊숙이 들어办 다.

바구니 속에 던져진 하나 하나의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 었다. 머 

리 위 키누 안 에 서 는 「후아나」가 「꼬요띠또」의 부어오른 어께 에 요행을 바라며 억지 

로 라도 행운을 잡으려고，하나님의 손에서 행운올 잡아 채려고，얼굴을 엄숙히 하 

고 ，온 몸을 정숙히 하고，마법의 기도를 연상 올리고 있는 것올 잘 알고 있었다.

자랑과 젊음과 힘 에 '넘치 는 「끼노」는 유유히 물 속에 잠겨 가■장 큰 조개를 고르고 

있었다.

바다 밑의 고요함이 방해가 되자  굴 조개는 모조리 그' 입 을 꽉 다물고 말았다.

그의 바른편 조금 외딴 곳에 부서진 바위의 작은 돌 언덕이 있었고 따기에는 아직 

도 어린 굴들이 덮여져 있었다.

「끼노」는 그 언덕 앞으로 움직여 나아 갔다. 그때였다. 바로 옆 불쑥 튀어나욱 바 

위 밑에 일련의 굴과는 동떨어진 외딴 곳에 하나의 커다란 굴이 홀로 누워 있는 $  

을 발견했다. 、 ᄌ

쑥 내민 바위틈이 이 늙은 굴올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개는 입을 조금 벌리고 

있었다. • .

그때 그 입술과 같이 생긴 근육 사이에서 한가닥의 어슴푸레한 빛을 「끼노」가 보 

았다고 느끼자 조개는 얼른 그 입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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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노」의 심 장은 두거운 리듬을 울리며 간절히 바라는 진주의 멜로디 가 날카롭게 

귓가에 울려 왔 다 . '

그는 천된히 그 굴을 잡아떼.자 그것을 가슴에 꼭 껴 안았다.

그는 발을 휘저어 무게돌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斗 그의 몸은 곧장 수면으로 쑥 떠 

올라 새까만 머리칼이 햇빛에 반짝 빛났4 .  그는 키누의 뱃전 위로 손을 뻗혀 굴을 

배 밑에 갖다 넣었다.

「후아나」의 관 심 은 「끼노」에게로 ♦ 렸 다 . 그녀는 쇼올을 덮어씌운 「교요 띠 또 」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열 어 보 세 요 .』

「후아나」4  부드럽 게 말했다. ,

「끼노」는 나이프를 껍질가에다 재치있게 쑥 밀어 넣었다.

나이프에서 근육이 단단히 최여드는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렛대를 움직일 때 처럼 칼날을 움직이자 꼭 닫혀 있던 근육이 떨어지고 조 

개는 둘로 갈라졌다.

「끼노」가 입술 모양으로 꿈틀거리는 살을 제 쳤을 때 과연 그 속에는 큼직하고 완 

전한 진주가 은빛 같이 눈부신 빛을 내었다. 그야말로 세계 제일의 커다란 진주였다.

「끼노」가 죽어가는 살 손에서 진주를 집어내어 그것을 손바닥에 얹고 굴려 보았으 

나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곡선을 가진 아름다운 진주였다.

「후아나 j 가 「끼노」있는데로 다가와서 그의 손 안의 진주를 눈여겨 들여다 보았다.

의사집의 대문을 부서져라 내려친 바로 그 손이었다.

그리고 찢어진 매듭살을 바닷물로 회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후 아 나 」의 시 선은 본능적으로 아버 지의 담요 위에 누워 있 는 「꼬요며 또 」에 게로 옮

아갔다.

그리고 찜질하던 해초를 들어 올려 어린애의 어태를 만져 보았다.

『「끼노」』하고 그녀는 소리높이 외 쳤다.

진주에서 시선을 옮긴 그의 눈에는 어린。]{어깨의 부증기가 가라 앉은 것이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의 몸에서 독이 빠져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러 자 「끼노」의 주먹은 진주를 꽉 움켜 쥐 었디;.

복바쳐 오르는 격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머리를 쳐들자 함성을 고래고래 질렀다. 눈을 부롭뜨고 울부짖는 그의 온

몸은 흐느낌에 굿•굿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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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키누에 타고 있던 사나이들은 깜짝 놀라 얼굴을 쳐 들었다. _

그려자 노룰 세차게 저으며 곧 장 「끼노」의 키누를 향해 저어 오고 있었다.

소문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것을 긁어모아 그 소문을 알리려 쓴살같이 날아가기 보다 또는 여인네 

들이 담장 너머로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 보다도 더욱 빠르게 그 소문은 퍼져 가는 

것만 같았다.

「끼노」나 「후아나」나 그리고 다른 어 부 들 이 「끼노」의 초가집에 닿기 도 전에 마을 

의 새로운 신경은 그 소문에 흥분되어 뒤흔들리고 있었다.

「끼노」가 세계 제일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을 조그마한 아이들이 헐떡거리며 뛰 _ 

어와 알리기도 전에 어머니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문이 초가집 부락을 한번 휩 쓸고 ‘지나가자 이 번에는 거품이 이 는 파도가 되 어 

돌집이니 회칠한 집들이 늘어선 마을을 씻었다.

소문이 마을을 거닐고 있던 사제의 귀에 전해지자 그와 두 눈엔 그 어떤 생각|에 

잠긴 빛이 감돌았고 교회에 필요한 수리를 생각나게 했다.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 리 고 「끼노」의 갓난애기에게 세례를 해 주었던가, 그리고 그에게 결혼식올 올려 

주었던가 하고 생각하기 도 했다.

속문이 장사꾼들의 귀 에 들어오자 그들은 이 내 잘 팔리지 않는 남자 옷올 쳐 다보 

았다 . •

이 소문이 의사의 귀에 전해왔을 때 그는 마침 어딴 부인과 마주앉아 있었다.' 이 

부인의 병 은 노쇠증이 었지만 부인도 의사도 그것을 알려고도 하질 않았다.

그 리 고 「끼노」가 누구인가 알게 되 자 ，의사의 얼굴은 꿋꿋해지며 동시에 빈틈없는 

태도로 변했다. -

『그는 나의 환 자 야 .』 의 사는 계 속 하 여 『나는 전갈에 물린 그의 어린애를 치 료하고 

있 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으！ 눈이 기름진 눈꺼풀 위에서 약간 움직이며 그는 「빠리」의 추억에 

잠겨 버리고 말았다.

「빠 리 」에서 살고 있던 그의 방은 크고 호화로운 방이라고 생각되 었고 그와 동거생 

활올 한 일이 있던 그 인상 나쁜 여인도 지금은 젊고 친절한 미녀와 같이 생각되었다.

사실은 이 것과는 인연이 먼 여인이었지만 의사는 환자인 늙은 부인에게서 눈을 돌 

리자 자 기 는 「빠 리 」의 레스토랑에 자리잡고 사환이 막 포도주병을 열고 있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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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다.

교회 앞에 있는 거지 들에게 도 재 빨리 소문이 전해오자 그들은 기 쁨에 못이 겨 낄낄 

웃어댔다. 1

갑자기 행운아가 된 가난뱅이 만큼 인심좋은 자선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 

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반도의 산마루 위를 지나 바깥 바다 쪽으로 기울어 질 무 렵 「끼 

노 」와 「후 아나」는 나란히 그들의 오막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초가집엔 이웃 사람들이 가득 모여 들고 있었다.

「끼노」는 그- 큼직한 진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진주는 손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있었다. '

그리하여 진주의 음악은 f 우리 집 노 래 」와 융합되 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아름답게 1

했다. 이웃 사 람 들 은 「끼'노」의 손 안의 진주를 쳐다보며 어쩌면 저와 같은 행운이 사
* ' .

람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후안 . 토마스 J 는 형제였기 때 문 에 「끼노」의 바 I 쪽에 웅크리고 앉 아 『자넨 부자 

가 되었으니 뭣을 할 작 정 인 가 ?』하고 물었다.

「끼노」는 자기 의 진주에 시 선을 모으고 있 었고，「후아나」는 속 눈섭 을 마 래 로  내 려 

감고 흥분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쇼올로 얼굴을 가렸다. »

진주의 백광 속 에 는 「끼노」가 이 제까자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여 단념 하여 온 여 러 

가지의 공상이 머리 속에 구상화되어 나타났다.

진주 속에 그 는 「후 아 나 」와 「꼬 요 띠 또 J，그리고 그 자신이 높은 제단 앞에 서기 도 

하며 무릎을 꿇기 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둘은 자기 네들의 비 용으로 지금 결혼 

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었다. 그•는 부드럽 게 속삭였다.

『우리들，결혼식을 올립시다. 교회에서 말 이 오 .』 ,

진주 속에서 그•는 세 사람의 옷 차림 을 보았다.

「후아나」는 새로 맞춘 빳빳한 쇼을에 새 스커트， 그리고 그- 긴 스커 트 아래 에서 

「끼노」는 그녀 의 신고 있는 신발을 보았다.

그것은 진주 속에 보였다.

환영이 i  속에• 빛나고 있었다.

그，자신도' 새 로 지 은 .흰'옷을 몸에 걸치 고 손에 는 새 모지--- 맥고모자가 아니 고 훌

륭한 컴 은 중절모—— 그리고 구두도 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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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 나 「꼬요며또 〗는 하나 밖에 없는 그 미국서 온 파아란 세일러 봉을  입고 언젠 

가 관광선이 강 어구에 들어 왔올 때 「끼노J는 빛나는 진주 속에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새옷올 입 을 ，거 야 .』그러자 진주의 멜로디는 그■의 귓전에 트럼핏트의 코 

러스 처럼 솟아 올랐다.

뒤 이어 회색진주의 어여쁜 표 면 에 「끼노」가 원하고 있었던 조그•마한 물건이 떠올 

랐다 . •’

' 일년 전에 잃 어버 린 손잡이 끝에 고리가 달린 쇠로 만든 새 작사리 . 그 다음 그의 

마음은 갑자기 비 약했다.

라이 플소총— 큰 부자가 되 었는데 왜 그걸 가져 서 안 된단 말인가. 드디 어 「끼노」 

는 진주 속 의 「끼 노 」를 보았다. ’ 1 •

그 「끼노」는 원체스터 칼빈 총을 갖고 있었다. .

그•것은 악착스럽고도 유쾌한 백일몽이 었다. •

이 환상에 그•의 입술은 머뭇거리듯 움직였다. £

『라이들 ! 라이晉이야 글쎄 .』

.ri

집안에 .맥맥히 모여 앉아 잠잠히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의 분망한 공상에 머 

리를 끄덕이었다. '  "

그리고 뒤에 앉아 있던 한 사나이는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라이플, 그는 라이플을 사모 말 거 야 .』그리고 진주의 음 악 은 「끼노」의 마음 속에 

서 의기 양양하게 소리높이 울리고 있었다.

「후아나」도 눈_을 쳐 들었으나 그 눈 은 「끼노 j의 용기 와 공상이 커다랗게 떠 올랐다. 

그리고 이제 전격과 같은 무서운 힘이 그;•에게 닥쳐오자 그 사념의 세계에는 또 하 

나의 세계가 보이 었다.

.진주 속에서 그 는 「꼬요떠또」가 학교의 조그마한 책 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 

다 . 그것은 언젠가 한.번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하여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었다.

그 리 고 「꼬요띠또 J는 자켓트를 입고 하얀 컬러에다' 넓다탄 명주 네 타이를 매고 있 

었다. 더 군 다 나 「교요띠또」는 한 장의 넓직한 종이에다 글을 쓰 고  있었다.

「끼노」는 사납게 이웃..사람들을 쳐 다 보 며 『내 아들을 학교에 보 내 겠 소 .』 하고 말 

했다. 이웃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문채 아두 말도 없었다.

「후아나 J는 、깊은 숨을 둘이 켰다.

— 337 —



그를 쳐 다보는 그녀의 눈은 빛났다. Z

「후 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올까 하는 둣이 팔에 안고 있 던 「꼬 요 띠 또 」에게 

로 재빨리 시 선을 옮 것 다 .

그 러 나 「끼노」의 얼굴은 예언에 빛나국 있었다.

『내 아들은 책을 펴들고 읽을 거 야 . 내 아 f :은 쓰는 법도 배우고 읽기도 할 거야. 

그리고 계 산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그놈이 알태니 우리도 자유의 몸이 될거 

야. 이 애만 그 모 든  것을 알게 되며는 그 애를 통하여 우리도 알게 될 거 야 .』 이렇 

게 말 한 「끼노」는 진주 속에서 초가집과 모닥불 옆에 그 자신과 f 후아나」가 쪼구리 

고  앉아 있고 [꼬 요 며 또 」는 커다란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진주가 이렇게 해 주는 거 야 .』라 고 「까노그는 말했다. '

■ 그 런 데 「끼노」는 그의 평생， 이처럼 한꺼번에 말을 많이 한 적은 없 었 다 .

갑자가 그도 자기 잔소리가 무서워졌다. 그의 손은 진주를 움켜쥐고 그것에서 발 

산되는 빛을 가로 막 았 다 . .

「끼 노 」는 알지도 못 하 면 서 『나는…할 테 야 .』라고 말하는 사나이가 무서워 하 는  

것과 꼭 같은 무서움을 느 꼈 다 .

r끼노 j 의 시선은 불끈 쥔 주먹으로 옮아 갔다 . 그 대문을 내려치던 손가락 매듭은 

딱지가 생겨 딱딱해졌다.

이 제 어둠이 다가 왔다.

「후아나扮1> 아이를 업고 부채질을 하며 불을 피웠다.

조그마한 불꽃이 이웃 사 람 들 .얼 굴  위에 춤추었4 .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좀체로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 

았다. ' _

마을은 거의 어둑어둑해져 갔다.

그리고 1■후아나」가 판 불이 벽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 

로 속삭임이 전해 왔다.

『신부님 오 신 다 .--- 사제 님 이 오 셨 다 .』

그러자 사내들은 머리에 쓴 두건을 벗고 문 입구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아낙네들은 쇼올을 얼굴에 글 아  올렸고 눈은 아래로 떨어 뜨리었다.

「끼노」와 그의 형 「후안 • 토 마 스 」는 자리 에서 일어 섰다.

사제는 안으로 들어 왔다.

— —창백한 늙은이며 살결도 늙었으나 눈은 젊고 날카로왔다. 그는 이 사람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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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애들이라고 보고 어린애와 같이 다루는 것이었다.

『끼노 ! 』 、

그는 부드럽 게 불렀 다.

『그대는 위대 하신 어른—— '-그리고 위대하신 교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 야 .』

그는 마치 축도를 올릴 때처럼 엄숙히 말했다.

『그대와 같은 이름의 그 분은 광야를 같고 그과 동포의 마음을 누그럽 게 했는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 는 가 ? 이 것은 책에 쓰여져 있는 말 이 야 .』

「끼노」는 「후 아 나 」의 허리에 업혀 있 는 「꼬 요 띠 또 J의 머리에 재빨리 시선을 던졌 

다 . 그는 마음 속에서 말했다.

—— 언젠가는 이 애도, 두슨 말이 책에 쓰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진주의 음악은 어느 듯 「끼노」의 머 리 에선 사라졌고 이 젠 악마의 멜로디가 그리 

고  적의 음악이 가날프게 천천히 울려왔다.

그러나 그건 희 미하고 힘없고 약한 음악이 었다.

「끼노 j는 누가 이 노래 를 가져 왔옫가를 알려고 주위 사람들을 쳐 다보았다.

그러나 사제는 다시 입 을 열었다.

『그대는 큰 재산 ，거대한 진주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 었 네 .』

「끼노]가 손을 벌리고 진주를 내보이자 사제도 그 진주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순 간  

입 을 딱  벌렷다. ᄉ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나의 아들이 여，나는 그대가 그대 에 게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 께 감사를 을리 며 앞 

날의 지도를 비는 일을 잊지 말도록 바라네 .』 '

「끼노J는 气 묵히 고개를 끄덕 이고 있 었 으 나 「후아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읍니다. 신부님，그런데 저희들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 니 다 .「끼 노 」는 그렇 

게 말하고 있 어 요 .』 .

그녀는 확인을 받으려는 둣이 이웃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머리를 끄덕였다.

사제도 말했다.

『그대들의 처음 생각이 훌륭한 생 각인 것을 알고 매우 반갑네, 나의 어린 것들이 

여 ! 그대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二"』 이렇게 말하ᅲ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밖 

으로 나갔다.

사 람 들 은 길 을  비켜 주었다.

一  339 一



그 러 나 「끼노」의 손은 다시 진주를 움켜 쥐었다.

그는 의심 하는 둣 주위를 두리 번 거 렸 다 .1---진주의 음악에 날카롭게 대향하는 악

마의 노래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사 제 가 「끼노」의 집에서 떠나간 뒤 얼마 안 되 

어 「끼노」의 집을 향하여 다가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 사람은 초통을. 

들 고  있었는데 그 빛이 땅바닥과 두 사람의 다리를 비치고 있었다. 그 들 은 「끼 노 J의 

집 덤불 울타리 열린 곳으로 들어와 입구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그 러 자 「끼 노 」는 한 사람은 마을의 의사며 다른 한 사람은 그날 아침 대문을 열어 

주던 사확인 것을 알았다. 、 -

두 사람의 정 체 를  알았을 때 「끼 노 J의 바른 손의 갈라진 손가락 매듭이 갑자기 화 

끈거렸다.

의사는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자네가 왔을 때 나는 마침 집에 없었지 . 그러나 이 제 겨우 틈이 났으 

니 뭣 보다 먼저 어린애를 보러 온 거 야 .』「끼노」는 문 입구에 버틴채 서 있었다. 그 

의 검은 눈 속에서 증오의 분노가 불타고 있었으나 한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수백년 동안에 걸친 복종이라는 것이 그의 몸 안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어린애는 거의 나 았 어 요 .』

그는 무뚝후하게 말했다.

의사는 히쭉 웃었으나 조금 헬쭉한 눈까풀 안의 ■눈은 웃고 있지 잃았다.

그는 말했다.

『이I것 보게，전갈에 찔리면 때로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보기에는 나은 

것 같으면서 도 그 러 $ 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벼란간 독증이 닥쳐 오는 거 야 .』 그는 

입술을 오무려 그것이 얼마나 갑자기 닥쳐오는가를 보이기 위히셔 낮으막한 터짐 소 

리를 내 어 보이며 그 다음 초롱불이 비치고 있는 쪽으로 왕진용의 가방을 옮겼다.

그 는 「끼노 1의 종족들은 어떠한 기술적 기계건 사랑하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말 이 야 .』 의사는 명랑하지 못한 목소리로 끈끈하게 말했다.

『때로는 다리를 못  쓰게 되든지，장님 이 되든지 혹시는 꼽추가 되는 수도 있는 거 

야. 아니 전갈에 물린 상처쯤은 7ᅵ_네，나는 잘 알고 있으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는 말 이 야 .』

f 끼노」는 자기 의 분 노와 증오가 차차 공포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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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모 르는 그는 의사의 지식에 대하여 맞설 수는 없었다.

그의 종족들이 항상 함정에 빠졌던 그것과 같이 그도 역시 함정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는 「꼬요띠또]의 생’명이나 건전함을 걸어서까지 버 탈 수가 없었 다 .

그리하여 의사와 그의 종을 자기의 초가집에 들어가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 갔을 때 「후아나」는 문간에서 일어서 뒤로 물러서며 쇼올에 달 

린 레스로 어,린애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의사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서며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어린애를 짝 껴안으면서 香추는 불 그림자를 얼굴에 받으면서 서 

있 는 「끼노」의 얼굴을 쳐 다 보 았 다 .「끼노」가 고개를 끄덕이자 비로소 그녀는 의사에 

게' 어린애를 안겨주었다.

「불을 들어. J '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사환은 초롱을 높이 쳐들었다. 의사는 어린애 어깨의 상처 

를 잠깐 들여 다 보았다.

그는 잠시 동안 생각하는 기색이더니 어린애의 눈까풀을 뒤집어 올려 눈동자를 눈 

여 겨 보았다. - .

그는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

그 동 안 「꼬요띠또 」는 마구 몸부림치고 있었 다 .

『역시 내가 생각한 그 대 로 야 .』그•는 말 했 다 .『독은 몸 안에 들고 있어. 오래지 않 

아 반응이 올 거야. 와서 보게나 ! 』

그•는 눈까풀을 아래로 비틀어 보 였 다 . 、

『자，보게나 파랗게 되어 있 잖 나 ?』 '

「끼 노 j는 근심 스£彳 운 표정 을 지 으며 들여 다 보았다. ■

정말 조금 푸른 빛이었다. I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정말 푸른기를 면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는 모 르 고  _있었다. 

그러나 함정은 이미 마련되고 있었다. 그는 되나 안 되나/모험할 수 는  없 었 다 .『독 

을 풀어야 하니까 찾을 먹여 보도록 하지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 린애를 

「끼노」에 게 넘 겨 주었다. 의 사는 하얀 가루약이 들어 있는 조그만 약병 과 질 러탄의 

교갑을 꺼내어 가루약을 그 교갑에 넣고 뚜껑을 닫고 매우 재치 있는 솜씨로 치 료 를  

했다.

의사는 약을 먹이고 나 서 『독은 한 시간 이내에 돌아올 것 같은데 약기 운으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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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어질 거야. 하여튼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아마 늦지 않아서 살릴 것 빤 

애 . 』 그는 긴숙이 숨을 쉬고 오막집 밖으로 나가자 사환은 초롱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f후아나」는 어린애. 위에다 쇼올을 걸치고 불안과 공포에 잠겨 어린애를 응시했다.

「끼노」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자 쇼올을 거둬 올리고 어린애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눈동자를 들여다 보려고 손을 움 직 였 다 . 그■제서야 진주를 아직도 손 안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벽 옆의 상자있는 데로 가서 넝마 한 조각을 그 

상자에서 꺼집 어 냈 다 . 그는 그 넝마조각에 진주를 싸가지고 초가집 한쪽 구석으로 

갔다.

그 리고 흙 바닥에 손가락으로 조그마한 구멍을 과고 그 구멍에 진주를 넣어 흙을 

덮고 그 장소를 감추었다.

그런 다 음 「후 아 나 」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화로가에 가서 어린애 얼굴을 들여다 보 

았다.

r 끼 노 j가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말고 있을 때 [후아나」는 날카롭게 외쳤다.

『「끼노」! 』一 -

그는 그녀가 있는 쪽을 힐끗 쳐다 보았으나 그녀의 눈이 떨고 있는 기색을 보자 얼 

른  일어나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너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보았으나 불빛은 

몹시도 회 미 했다.

그■래서 그는 불쏘시개 더 미를 아궁이에 발로 차.넣어 불꽃을 일게 하고 비 로 소 「꼬 

요 띠 또 」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린애 얼굴을 화끈 붉어졌고 목구멍은 할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에선 진한 침이 흐르고 있었다. 윗 입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어린 

애는 ‘방금 중태에 빠져 있었다.

r끼 노 」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 았 다 .『역시 의사는 알고 있었구만… …』 그는 

이렇게 말했으며 이 것은 자기 아내에친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타이른 말이 었다.

「후 아나」에 팔에 안긴 어린애는 토하며 몸부림치 며 괴로와했다.

이 제 「끼노」의 마음  속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어린애가 중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초가집들 사이에 재 빨 리 도 ， 퍼지고 동네 사람 

들이 많이 물려와서 서로들 걱정하고 있을 때 의사는 하인을 데리고 급히 서 둘 며 「끼 

노 j 의 집으로 들어왔 다 . 그는 어린애를 받아들자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 머리를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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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기어이 독이 돌 았 구 료 .』 그는 말했다. ’ .

『그러나 내가 이 독을 없애 보이지, 하여 튼 최선을 다 해보지 .』그는 물을 떠오게 

하고 컵에다 암모니아를 세 방울 떨어뜨렸다.

그 다음 어린애 입을 들추어 벌리게 하고 그것을 부언 넣었다. '

이 바람에 어린이는 침을 튀기며 찌를 듯한 소리를 내어질렀다.

「후 아 나 J는 도깨 비 에 홀린 듯한 눈초리로 어린애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는 치료 

를 하면서 몇 마디 말했다.

『내가 전갈의 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어，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렇게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쑥하여 보이며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을 보여 

주 었 다 .

그 러 나 「끼노 j는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의 옆에 제 쳐 놓은 왕진가방과 그리고.
* I

그 속에 있는 하얀 가루약 병에서 눈을 메지 않았다.

차츰 경련도 가라앉고 어 린애는 의사의 손 아래서 축 늘어져 있였다.

드디 어 丨 꼬요띠 또 j는 깊 이 한숨을 쉬 며 토하는데 지 친셈 인지 새 근새 근 잠들 어 갔 

다 . 의사는 어 린 애 를 「후아나」의 같에 안겼다.

『이팬 괜 찮 아 .』 그•는 말했다.

『나는 과움에 이겼어 .』. 이 말 에 「후아나 j는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 보았다. 

그리고 나자 의사는 가방을 닫으면서 말했다.

『이 치 료 비 는 1언제 지불해 주겠어 ?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 게 들리기 조차 했다. 

『진주를 팔면 곧 지 불 합 죠 .』 「.끼노」는 말냈다.

. 『진주를 갖고 있어 ? 좋은 진 주 인 가 ?』 ，

의사는 흥미있게 물었다.

그•러자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세계 제일의 진주를 발 견 했 다 우 .』

그들이 부르짖듯 말하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그것이 

얼마나 큰 진주였던가를 보여 주었다.

『r끼노」는 부자가 될 거 에 요 .』 그들은 떠들며 말했다.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 했던 진 주 니 까 요 .』 의사는 놀란 듯한 얼굴표정을 지 

었 다 .

『그건 초문인 걸，그래 진주를 어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는가 ? 나의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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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줄 까 ? 』

r 끼노」는 눈을 떨어 뜨렸으나 뺨은 팽팽하게 긴장되고 있었다.

『잘 간수해 놓 았 소 .』그는 말 했 다 /

『내일 갈게 되면 약 값을 치루어 드리기로 하 죠 .』 의사는 어깨를 움추렸으나 그•의 

축축한 눈은 f 끼노」의 눈에서 좀체로 떠날 줄 몰랐•다.

진주가 이 집안 어디에 파묻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기 때 문 에 「끼노」는 

자기 가 파묻은 장소에 눈초리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갈기 전에 누가 훔치거나 하면 커다란 수치니까 말 이 야 .』 이렇게 말하자 그 는 「끼 

노 」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초가집구석 기둥옆 흙바닥 쪽으로 皆려 지는 것을 보았다* 

의사가 가버 리고 동네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바닷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잔잔한 과도소리가 들려오고 개 질는 소리，초가집 

지봉 위를 스치 는 산들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끼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로 걸어 나갔다. 바로 그때 였다. 이상한 . 인기척 소 

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 게 주위를 살됐다.

그리고 진주를 파묻은 기둥 옆 그 장소를 파헤 쳤다.
I /

그리하여 그■것을 자기 잠자리 거적 있는데로 옮겨 가만히 파문었다.

그러나 모닥불가에 앉아 있 던 「후아나」는 의 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 다보고 있었 

는데 그가 진주备  옮겨 과 묻고 나 자 「早아나」는 물었'다.

『누구를 무서 워 하 고  있는 거 예 요 .』

그•들이 잠자리 거 적 위 에 나란히 누워 차층 잠에 잠기 어 져 갈 무렵 오막사리 집 한 

구석 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 가 들려 왔다. 그 다음에는 숨을 죽인 거의 들을 수 없 

을 만큼  나직한 목구멍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노」는 숨을 죽 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집안에 침입해 온 거무스름한 무엇이 

이것 또한 숨을 죽 이 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잠깐 동안 초가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잠잠했다.

「끼노」는 착각해서 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 러 나 「후아나」의 손은 경고라도 하 

는 듯이 그의 몸 위로 면쳤다.

그•러자 그 소리 가 다시 들려 왔다. • .

그것은 마른 땅 위 를 스 치 는 발 걸 음  소리였고 흙을 과 해치는 손가락 소 리 였 다 .「끼

노 」의 가슴 속에선 격렬한 공포가 물결쳤다. 그•리고 늘 그•했듯1이 공포와 더불어 격 

분이 솟아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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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노」의 손은 점차로 가슴패기로 살살 기어 들어갔다. ᅮ

거기엔 끈에 매달린 책 • 나이프가 있었다. 그•는 성난 고양이 처럼 벌덕 일어나자 

오막집 한 구석에 있다고 생각한 그 그림자를 향하여 침을 뱉으며' 뛰어 들었다. 그 

는 자기의 칼이 옷에 닿는 것을 느끼자 칼을 쑥 찔렀으나' 그때 그의 머리는 번개불 

에 얻어 맞아 터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자 문 입구 쪽에 나즈막하기는 하나 당황하는 종종 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丄  

것도 곧 잠잠해졌다.

「끼노」는 이마에서 뜨거운 피가 홀러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리 고 「후아나」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다.

『「끼 노 .I ! 「끼노」! 』그의 목소리 에 는 공 포 와  울림 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자 분노가 재빨리 밀려 온 것과 같이 냉정히 또한 재빨리 그에게로 닥쳐왔다. 

그는 말했다.

『나는 괜찮다. 그놈은 도 망 쳤 어 .』

「후아나」는 쇼올의 깃을 물에 적셔 M 노 」의 상처 생긴 이마에서 피를 닥아 주 

었 다 .

『아무렇지도 않 아 .』 r 끼노丄 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의 눈과 목소리는 거칠고 싸늘하 

며 내려 덮힌 증오는 심해져 갔다 . 이 제 「후아나」의 마令 속에 점점 커져 온 긴장은 

마胃침내 참을 수 없이( 얼굴에까지 끓어 올라 그너의 입술은 가늘게 다물어졌다.

『이건 불 길 해 요 .』

「후아나」는 거칠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진주는 마치 죄 를 범 하는 것 같군요 ! 우리들을 망치고 말 거 예 요 .』

「후아나」의 찢는 듯한 목소리는 높 아 졌 다 .『이런것 내버려요 r 끼노丨 ，돌로 깨 버립 

시 다 . 파묻어 버려요. 잊어버리고 맙시다. 그렇잖으면 바다에 던져 버리든지 이것 

이 재난을 가져왔으니 말 이 죠 .「끼노」! 여보，우리들은 다 망하고 말 거 예 요 .』 이렇 

게 말 한 「후아나」의 입술과 눈은 불빛이 어리어 공포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 러 나 「끼 노 1의 얼굴은 쌀皆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의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겐 두. 번 다시 없는 기 회 야 .』 그•는 말 했 다 .『우리들의 애['들은 학교에 보 

내야 하는 거 야 .「꼬요띠또 j만은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항아리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거 야 .』 一

『진주로 우리들은 모조리 망 칠 거 예 요 .』 •

「후 아 나 】는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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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아 들 마 저 .』

『조용히 해 요 .』 Z

r 끼노」는 말했다.

『더 말하지 말 아 요 . 아침에는 진주를 팔테니까요. 그러면 재난도 없어질 것이고 

좋은 결과만 남게 되는거요. 이젠 조용히 해요 여 보 !』

그는 거무스레한 눈을 흘겨 조그•마한 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칼을 아직 껏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깨 닫고 칼날을 쳐들어 유 

심히 쳐다보자，한 가닥의 핏줄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바지에다 칼 

날을 닦는 것 같았지 만 그는 땅바덕 에 칼을 쑥 찔러V 깨 끗이 닦았다 .

새벽은 다가왔다.

「끼노」는 잠자리' 거적대기를 거둬 올리고 진주를 파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앞에다 놓고 응시했다. 조그마한 촛불이 비 쳐 번쩍이 며 윤이 나 

는 진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그의 머리는 현혹되고 말았다.

참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

그 부드러움，그것만이 갖는 음악이 흘러오고 있었다—— .

희망과 환회，미래와 안전과 위안을 보증하는 음악 .

그* 따스한 빛은 질병에 대한 귀중한 약을，그리고 모욕에 대 한 답을 약속하는 것 

이었다. '

그 리고，또한 굶주림에 대한 문을 닫는 것 이 었 다 ........그들은 희 망에 넘쳐 이날을

맞이했다.

조그마한 마 을 에 는 「끼노」가 그날 자기 의 진주를 갈 것이라는 소문이 아침 일찍부 

터온 마을에 널리 퍼져 있었다.

「4 노丄 의 행열이 가까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상인들은 제각기 조그•맣고 어두 

운 가게에서 그를 기 다리고 있었다. 뚱뚱하고 느림보 같은 사나이가 앉아 있는 상점 

앞 에 「끼노」가 다달았을 때 그* 사 나 이 는 『야， 안 녕 하 시 우 ?』하고 인사를 붙 였 다 . 

『무슨 용무신지 요 ? 』

「끼노」의 눈은 바깥의 찬란한 햇볕에 눈이 부셨기에 어스름한 가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이 진주장수는 눈을 매눈처럼 매섭게 뜨고선 깜박거리지도 않았으나 얼굴 

만은 반가이 맞이하는 듯 부드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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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책상 뒤에선 바른손으로 전시간부터 놀리던 동전을 갖고 몰래 연습하고 있 

었다.

『나는 진주를 하나 갖고 있 는 템 쇼 .』

「끼노」는 이렇게 말했다.

그 러 자 「후안 • 토 마 스 」는 그의 옆에서 약간 정중한 태도로 콧소리 쳤다 . ‘

따라온 이웃 사람들은 입구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사내아이들은 창문 빗장에 일 

열로 매어달려 안을 들여다 보았다.

몇몇 어린애들은 손발로 기 어 들 며 「끼노」의 발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

었다.

『진주 한 개 를 요 ?』라고 그 중매인은 말했다.

『많이 가지고 오 는  사람도 때때로 있는데 하여튼 한 번 보기 나 합시다. 잘 보고 느， 

서 좋은 값을 정하도록 하 죠 .』

그•러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연상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 제 「끼노」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극적효과를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가죽주머니를 꺼내자 부드럽고 더러운 사슴가죽 안에서 가만히 진주를 

들어내어 그 큼직한 진주를 까만 비로드를 깐 진주쟁반에 내려 굴렸다. 장사꾼은 그 

진주를 집어서 자기 눈 앞에 추켜들자 그것을 빙빙 돌리며 들여다 보 았 다 .

「끼노」가 숨을 죽이자 이웃 사람들도 같이 숨을 죽였으며 속삭임 이 군중 사이로 

홀러 나갔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 야. 아직 값은 부르지 않았어—— .값 을  정하는데 까지 는 오지 

않 았 어 .』

이 제 진주중매인의 손은 하나의 인격이 되 고  말았다.

손이 ■工 큰 진주를 쟁반에 도로 던지 자 둘째 손가락으로 모욕이 나 하둣이 꾹꾹 찌 

르며 마치 불쌍히나 여기둣• 또 한편 멸시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이 렇게 말하자 그•는 이 불운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듯 어깨를 약간 움주 

려 보였다.

『이건 평장한 값어치가 있'는 진 주 라 오 .』 r끼노」는 말했다.

중매인은 손가락으로 진주를 투기 자 진주는 뚜루루 굴러가다가 비로드쟁반의 구석 

에서 가볍게 되돌아 튀 어나왔다.

『당신도 풀즈골드라는_황금과 비슷한 색갈의 광물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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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라고 중매인은• 말했다.

『이 진주는 꼭 풀즈골드란 말이오. 너무 크단 말이오. 대관절 누가 사 겠 어 요 . 이 런 

것은 시장가치가 없는거죠. 이건 골동품에 지나지 않아요. 참 안 되었지 만 당신은 이 

것을 가치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한낱 골통품에 지나지 않는단 말 이 오 .』

이 말을 듣 자 「끼노」의 얼굴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여 근심하는 표정을 지 었다.

『이건 세계 제일의 진 주 야 .』그는 큰 소리로 부 르짖었다.

『이 런 진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 어 요 .』

『그렇기는 커 녕 .』

상인은 말했다.

『이 건 너무 큰데다가 모양이 흉하단 말이 오 . 글쎄 골동품으로선 흥미가 있지만요， 

어 디 박물관 같은데선 조개수집 안에 넣을는지 모르겠지 만，글쎄 , 일 천 페 소 (Pes〇 = 

스페인의 화폐단위) 같으면 내 지 요 .』

「끼노」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어 지며 험악해졌다.

『오만 페소의 가치는 있 어 요 .』그는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을테지요. 나 ！: 속일 작 정 이 오 ?』

상인이 부른 값을 듣자 군중들 사이에 낮으막한 불평 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상인은 다소 불안하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를 나무라지는 마 시 오 .』

그는 재빨리 변명 했다.

『나는 단고] 감정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내에 가서 이 진주를 보여보세요. 아니 그•것 보다 그 사람들을 이 리로 오게 하는 것

이 낫겠지요. 그러면 서로 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얘 .......보오

이 ! 』 하고 그는 불렀 다 .

뒷문에서 사환아이가 나왔다.

얼마 후 세 사람의 진주 상인들은 입구에 모여선 군중들을 헤치고 방에 들어왔다ᅲ

진주 상인들은 서로 얼핏 쳐 다보는 일 도 없었고 진주에는 눈초리를 던지질 않5ᅮ 

다 . 책상 뒤에 서 있던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이 진주에 값올 붙였어 . 그런데 임자는 그 •값이 정 당하다고 생 각하지 않는단 

말이야，잠만 이걸—— 이 물건올 감정해 값을 붙여주게， 알겠어 ? 』그 는 「끼노」에게 

말했다.

『내가 부 른 .값 은  말하지 않았어요，알 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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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의 마르고 집술궂게 생긴 중매인은 이런 진주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진주를 집어들자 엄지 손가락과 들째 손가락 사이 에서 재빨리 빙 빙 돌리고 있었으나 

곧 경멸이나 하奂 이 쟁반위에 픽 집어 던졌다.

『나는 이 등정에 응하지 않 겠 어 .』

그는 쌀쌀하게 말했다.

『나는 .도저히 값을 붙일 수가 없는 걸，난 이 런 것 필요없어, 이건 진주가 아니고 

괴 물이 야 .』

• 이 번에는 수집고 부드러운 음성을 가진 자그마한 둘째번 상인이 진주를 집어들고 

면밀히 감정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렌즈를 끄집어 내자 그것을 확대하여 검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가볍게 비웃었다. 1

『이렇다면 모조품이 더 나올 걸 .』그는 말했다.

『난 이런 걸 알고 있어， 이것은 말랑말랑하여 분필과 같은 거야，두 서너달 지나면 

색갈도 없어지고 죽고마는 거。>，자 보시지요 ! 』그는 이렇I게 말 하 고 「끼노」에게 렌 

즈를 내어주며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끼노」는 아직 껏 확대된 진주의 표면올 본 일이 없었기에 그 이상한 표면에 그는 

깜짝 놀랐다. 1

셋째번 상 인 은 「끼노」의 손에서 진주를 받아 쥐었다.

『나의 단골손님중에 이런 것올 좋아하는 분이 있 는 데 .』그는 말했다.

『오백 페소면 내지 . 아마 단 1•손님에게선 육백 페소는 받올 수 있을 것 같 으 니 까 .』

. 「끼노」는 재빨리 손을 내밀자 그의 손으로부터 진주를 잡아했다.

그는 그것을 사슴가죽에 싸서 샤쓰 안에 밀어 넣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던 사나이는 말했다.

『역시 내가 바보야，허지만 나의 처음 값은 그대로 주지. 일천 페소는 드 리 죠 . 자  

어떻게 하 겠 오 ?』

「끼노」가 진주를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는 물었다.

『나를 속일 려고 ? 』

「끼노」는 사납게 소리 쳤다.

『내 진주는 여기서는 팔지 않겠어. 나는 서울에라도 가지고 가 겠 어 .』

이제 중매인들은 서로 힐끗 쳐다 보았다.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동정했다고 생각 

했다. 이 실패에 대하여 전주한테서 야단을 받올 것을 그들은 만히 알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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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던 그 사나이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면 일천오백 페소까진 내 지 요 .』

그러 나 끼노는 군중을 해 치 밖 으 로  나 갔 다 .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 미하게 들려왔고 그의 귓전에서 분노의 피가 마구 

날뛰고 있었기 에 그든 사람의 물결을 밀어 헤치며 성 큼성 큼 걸어 나갔다.

「후아나」도 그의 뒤를 따라 총총 뛰어 나갔다.

직

「끼노」가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저녁에 그는 자기집 아궁이 돌 밑에 진주를 

과묻고 있었다. .

「후아나」는 가만히 그를 쳐다 보고 있었다. 그 리 고 「후아나」는 「꼬요 띠 또 」의 몸을 

씻어주고 젖을 먹이고 있을 때에도 그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나 서 「후 아 나 」는 저녁 밥인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Y

「후안 • 토 마 스 」는  들 어 오 자 「끼노」옆에 웅크리고 앉아 오래동안 가만히 있었다.

「끼노」가 드디어 입을 열고 물었다.

『다른 방도가 있어야죠 ? 그놈들은 다 사기 꾼이 니 까 .』

「후안 • 토 마 스 」는 정색 으로 무겁 게 끄덕 였다. 그도 r끼노」의 형 이 었기 에 「끼노」는
I

형의 판단을 바라고 있었다.

『어려운 일 이 야 .』 그는 말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서부터 관 속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에누리를 당하며 내내 속 

아만 왔지.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 남았거든. 너는 그들 진주장수들에 뿐 아니라 모 

든 조적에 아니 모 든  생활방식 에 반항한 거야. 그래 서 너 의 일이 걱정된다는 거 야 .』 

『굶주림 이외에 무슨 겁날 것이 있 겠 어 良 ?』 「끼노」는 물었다. 그러나 r후안 • 토 

마 스 」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

『우리들에 겐 •工것이 제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설혹 네가 옳다고 한들 그리고 그- 

진주가 매우 가치 있은 거라 한들 말이 야. 그로써 승부는 끝났다고 생 각하는가 ? 』 

『그건 무슨 말 씀 이 죠 ?』

，『나도 잘 모르■겠다만.』

「후안 • 토 마 스 」는 말했다.

『나는 네 일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구나. 네게 걸어가겠다는 곳은 처음 땅이야. 너 

는 가는 길도 모를 걸 .』

『난 가겠어요，곧 가 겠 어 요 .』 「끼 노 」는 말 했 다 .

— 350 -一



『그래， 종 아 .』 -

「후안 • 토 마 스 J는 동의했 다 .

『아무리 해도 너는 가고야 말껄，하지만 나는 말이야 네가 서울까지 간들 별 수 없 

을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선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형인 나도 있지 않은가. 서울가면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닌가 말 이 야 .』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 이 요 ?』

「끼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긴 이치에 맞지 않는 불썹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내 아들은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치 고  덤비는 거죠. 나의 친구들은 나를 보호해 줄 걸 요 .』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때문에 위험이나 불쾌한 꼴을 당하지 않는 한 그릴 것이 

지 만 .』「후안 •토 마 스 」는 말했다. 、 、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

『하나님을 믿고 7]".』

그러자 r 끼노」도 말했다. 、

『하나님을 믿 고 』 •

그러나 이 말 속에 이상야롯한 선뜻함을 느꼈기 에 그는 얼굴을 쳐 들지 도 않았다, 

「후 안 • 토 마 스 」가 돌아간 후에도 오 랫 동 안 「끼노」는 거적 위에 앉은채 이 생각 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일종의 무감각과 희미한 회색의 절망감이 그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 이고 그 갈길을 딱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의 머리 속에 선 다만 적 의 음악이 들려 올 뿐이 었다.

서울로 떠나기로 작정한 그날 저 녁 「끼노」는 불의의 습격을 받고 쓸어졌다.

『「끼 노 J ! 여 보 .』 「후 아나」가 이렇게 부르짖자 그의、눈은 얼핏 그너를 쳐다 보  

았다.

『「끼 노 」! 제 말 들리 세요 ? 』 ■

『으응，들 려 .』그는 겨우 밀:했다.

『「끼노」, 이 진주는 불길해요. 우리들은 망치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말아요- 

돌에다 박살을 내고 말아요. 먼저 있던 그 바다에 내던지고 말 아 요 .「끼노」 이 것은 

불길한 것이에요， 악이에요.』

「후아나」가 이렇게 뇌까리고 있을 때 「끼노의 J 눈엔 다시 빛이 되돌아와 두 눈은 • 

매섭게 빛나며 근육은 굳어졌고 의지도 국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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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싫 어 .』「끼노」는 말했다. ■

『나는 이것과 싸우겠어，나는 이기고 말겠어，우리들은 운을 잡아야 해-』

이렇게 말하며 그 는  주먹으로 거적을 내려 쳤 다 .

丨 『누구도 우리들로 부터 이 행운을 때앗아 가지는 못 할 걸 .』그러자 그의 눈은 부 드 ■ 

렵 게 바뀌어 지며 조 용 히 「후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를 믿어 줘 요 .』 그는 말했다.

『나는 사 내 대 장 부 야 .』 이렇게 말하자 그의 얼굴은 교활한 표정을 지 었 다 .

『내일 아침엔 우리들 키누를 타고 바다를 건 너 산을 넘어 서울까지 가 자 . 그•대와 
. I

둘이 서 . 우리들은 속지 않을 거 야，나는 남 자 야 .』

『「끼 노」U

「후아나」는 목던 소 리 로  말했다.

『나는 무서워요. 대 장부도 죽는 수가 와죠. 자 •二 진주를 도로 바다에 내던지세요』 

『잠자코 있 으 라 니 까 .』그는 사납게 소 리 쳤 다 .『나는 사 내 야 .,잠 자 코  있 어 .』 그의 

목소리는 명령 하는 목소리 였 기 에 「후아나」는 입 을 다물고 말았다.

『좀 자도록 하 자 .』 그는 말했다.

『날이 새면 곧 떠 나 는  거야. 나하고 같이 가는 걸 설마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겠 

지 ? 』

『아뇨，무서워 하지는 않 아 요 .』

이 말을 듣자 그•에 게 쓸린 그•의 눈은 부드럽 고 따 스 했 다 .

그의 손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자 좀. 자도록 하지 .』그는 말했다.

늦은 달은 첫 닭이 울 무렵에 떠 올 랐 다 .「끼노」는 바로 가까이에서 무엇이 움직이 

고  있는 것을 느 끼자 어둠 속에서 눈을 떴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눈으로 어둠 속을 더듬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초가집 틈에서 새 어오는 가느다 

란 달빛에 비치어 자 기 에 서 「후아나」가 살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러 자 「후 아 나 」는  아궁이 있는데로 움직여 나 갔 다 . -

고너는 매우 조심스럽게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궁이의 돌을 움직였을 때 

에 도 희 미한 소리 박엔 •그•에 게 들리 지 않았다. 그리 고 나 자 「후 아나」는 •그■림 자 처 럼 

문쪽을 향하여 미끄러 져 나갔다-.

그녀는 r꼬 요 띠 또 」를 재워놓은 헤머크 옆에 잠깐: 발걸음을 멈추자 다음 순간 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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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룰  어둡게 막고 곧 사라지고 말았다.

「끼노」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 어 나 자 「후아나」와 

같이 소리를 죽이며 뒤를 따랐다. 그•는 총총 걸음으로 바닷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 

음  소리를 들었다.

가만 가만히 뒤를 밟아갔다.

그의 머리는 무서운‘ 노여움에 불타고 있었다.

「후아나」는 덤불 길을 쓴살같이 빠져나가 바닷가로 달렸으나 조약돌 위를 버트적 

거 렸 다 .'그 러 자  그 때 그가 뒤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별안간 쓴살같이 마구. 달렸다.

손 안에 취었던 진주를 마침내 내어 던지.려고 팔을 쳐들었을 때 그는 달려들어 口- 

녀의 팔을 붙들고 그녀의 손에서 진주를 잡아됐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후아나」의 얼굴을, 내려 쳤다.

「후아나」는 자갈밭에 쓸어졌다.

그러자 이 번 에 는 「후아나 J 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희미한 달빛 속에 잔잔한 파도가 밀 려 와 「후아나」의 몸 위를 씻 었 다 .‘

스커트가 둥실 물에 뜨고  물이 빠지자 그것이 그녀의 다리에 찰■싹 들어붙는 것이 

그의 눈에 피었다.

厂 끼노」는 성난 이빨을 내어 보 이 며 「후아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끼노」는 뱀과 같이 소리를 지 르 며 「후아나」를 꾸짖었다.

「후아나」는  도살장에 끌려 간 양과도 같이 별로 놀라지 도 않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를 반히 쳐다 보았다,

「끼노」가 살의를 품고 있는 것을 그너는 알았다. .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 한 「皁아나 J는 이를 달게 받아 저항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항의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자 분노는 그•의 몸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막을  수 없는 증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 그는 士굴을 돌리자 해변가로 올라가 덤불길로 걸어 나갔다. ,

그의 감각은 격정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말았다.、

그는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성난 소리를 듣자 칼을 뽑아 검은 그림자를 폭- 찔렀다. 

칼이 상대편의 급소를 찌르는 것을 느꼈으나 그 때 그는 두 무릎을 굽 히고 땅바닥에 

쓸어지고 말았다.

욕심에 가득 찬 손가락이 그의 옷을 音었다. 그리고 미치광이 같은 손가락이 그의 

몸을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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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손에서 두르르 굴러 떨어진 진 주 % 길바닥의 조약돌 밑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달빛에 번득이고 있었다.

「후 아 나 」는 바닷가의 바위틈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아프고 옆구리는 국국 쑤 시 었 다 .「후아나」는 잠만 무릎을 꿇고 정신을 가 

다듬었다.

물에 젖은 스커트는 몸에 찰싹 들어 붙어 있 었 다 .「끼노J에 4 한 노여움은 전혀 

없었다.

r후 아 나 」는 무릎을 꿇은 채 다시 바다로 돌아가 끝장을 볼건가，말건가 하고 생각 

하고 있을 때，다시 달빛이 비치어 왔으며 그 때 「후아나」는 자기의 앞쪽 길에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하 나 는 「끼노」였고 다른 하나는 낯모를 사람이었는데 그_ 목에서 시 꺼 떻 고 、번들 번 

들한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r 끼노」는 깔아 뭉개 놓은 빈대처럼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힘없아 움직이고 입에선 

무거운 중얼거림 이 새 어 나왔다.

그- 순 간 「후아나그는 모 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느 꼈 다 . 길바닥에 한 사나이 

가 죽어 있고 시꺼먼 r 끼노」의 칼이 그 옆에 있는 것으로서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까 

지 r후 아나」는 늘 전날 진주를 발견하기 그 이전의 평화를 도로 찾으려고 애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 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다시 살릴 길이 없었다. 그리 

고 이 것을 깨 皆 자 「후 아나」는 그 즉시 과거를 버 리고 말았다.

이제는 자기네들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젠 r후아나」의 아픔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느릿한 행동마저 재 빨리 그너는 죽 

은 사나이를 질질 끌어 길에서 덤 불 속 으 로  밀어 넣었다.

r후 아 나 」는 「끼노그옆으로 다가가자 젖은 자기 의 스커트로 그의 얼굴을 닦아 주었 

다 . 그는 차즘 의식을 회복하게 되자 신음하기 시작했다. ,

『그놈들이 진주를 빼앗아 갔어，나는 진주를 잃어 버리고 말았어，이제 이로써 s끝 

장이 난 거 야 .』 그는 말했다.

『진주는 없 어 졌 어 .』「후아나」는 앓는 애기를 달댈 때 처럼 그를 달랜다.

『조용히 해요 ! 』그너는 말했다. •

『진주는 여기 있어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제말을 듣고 있 나 요 ? 여기 에 진 

주가 있다니까요. 알겠어요? 신당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들은 도망을 가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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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거예요. 알 겠 어 요 ? 날이 새기전에 도망을 가야 

해 요 .』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r 끼노」는 가닷바로 내 려 갔 고 「후아나」는 도망갈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집으로 달 려 갔 .다 .「끼노」는 비틀거리며 커누 있는데로 걸어갔다. 달 

빛은 구름사이로 다시 비치었다. 그 때 커누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어진 것을 보 

았다 . 그러자 거슬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것이 그에게 형용하기 어려운 힘과 

용 기 를 지 어  주었다. ;

첫 닭이 울고 새벽이 가까와 왔다.

이날의 첫번째 연기가 초가집 벽에서 스며 나왔고 목수수빵을 굽는 최초의 냄새가 

대기 속에 떠올랐다.

「끼노」가 자기 집을.향까여 달려갈 때 급히 서두르며 자기쪽으로 달려오는 그림자 

가 있었다. 그 것 은 「교 요 띠 또 」를 같에 안 고 「끼노」의 어깨 담요를 손에 움 켜 쥔 「후 

아나」였다. 어린애는 놀람에 울 부 짖 고 「후아나」의 눈은 무서움에 휘둥거리고 있었다.- 

r 끼노」는 집 이 타버 리는 것을 보 았 으 나 「후아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一

그 러 나 「후아나」는 말했다.

『온. 집안이 뿌리채 뽑혀지고 땅바닥도 과헤쳐지고 어린애의 해머크마저 뒤집혀졌 

어 요 .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놈들은 밖에다 불을 질 렀 어 요 .』 불타는 집의 무서 

운 빛 이 「끼노」의 얼굴을 쿠렷아 비웠다.

『누 가 ? 』 ,

그는 물었다.

『몰 라 요 .』r후아나」도 말했다.

『검은 사내들이었:어 요 .』부락 •람들은 제각기 자기집에서 허겁지겁 뛰어 나오자 

떨어지는 불똥을 보고선 자기네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을 짓밟곤 했다.

「끼 노 」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 다음 저녁이 가까와 왔을 때 「후안 • 토 마 스 」큰  동생과 오래도록 이야기 했다.

『너는 어디로 갈 작 정 인 가 ?』

『북 쪽 으 로 요 .』「끼노」는 말 했 다 . 、

『북쪽에는 여러 마을이 있 다 니 까 요 .』

『해변가를 피하도록 해 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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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 토 마스」는 말했다.

『놈들은 해안수색대를 만들고 있어，마을의 그 놈들은 너를 찾을 거야， 너 아직도 

a 주를 가지고 있지 ? 』

『갖고 있 어 요 .』 「끼노」는 대답했다.

『나는 놓치지 않겠어요，나는 이 것을 무슨 선물로 주었어도 좋았을테지만 이젠 이 

功은 나의 불행이요 나의 생명이 되고 말았으니 놓치지 않 겠 어 요 .』

그의 눈은 험 악하고 잔인하고 혹독하게 되었■다• r꼬요띠또」 훌쩍훌쩍 흐느껴 울 

었으므로 r 후 아나」는 _ 울음을 그치게 하고자 그 위에서 .주문을 중얼거렸다.

『바람이 있어 다 행 이 야 .』 

r후안 • 토 마 스 」는 말했다.

『발자국이 남지 않을 테 니 까 .』 •

「끼노」의 일가는 달이 떠오르기 전 어둠을 吾타 고요히 형 「후안 • 토 마 스 」의 집을 

떠 났다.

「후 아 나 」는 「꼬요띠 또」를 둥에 업고 쇼올로 푹 덮 어 주었다.

어린애ᅲ는 어머니 어태에 뺨을 비스등히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쇼올은 어린애를 감마고 있었으나 그 끝 은 「후아나」의 코를 덮어 불길한 밤 공기 

에서 그녀를 막고 있었다..

「후안 • 토 마 스 」는 동생을 두 번이나 껴안으며 양쪽 뺨에 키스를 했다.

『하느님을 믿고 가 거 라 .』그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것은 마치 생이별과도 같았다. 

『너 는 도저히 그 진주를 단념 할 宁 없겠느냐 ? 』

『이 진주는 이제 나의 영혼이 되고 말 았 어 요 .』「끼노」는 말했다.

『만일 이것을 포기한다면 나의 영혼을 잃게 될거요. 형님에게도 하느님의 축+ 이 

있으시기"^를.』

「끼 노 」는 마을의 변두리를 요리조리 헤치며 지나갔다. 진로를 북쪽으로 잡아 별을 

따라 북으로 발을 옮 겼 다 . ■

마침내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모랫길을 발견했다.

이 길은 숲지대를 지 나 「로레또」에 까지 통하고 있 었 고 「로레또」에는 성모 마리아 

를 안치해 둔 교회가 있 었 '다 .「끼노」는 바람에 휩쓸린 모래를 발목에 느끼며 기삐 

했 다 . '

발자국이 남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다. 희미한 별빛이 숲지대로 통하는 좁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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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를 위해 비춰 주고 있었다.

그 •리 고 「끼노 J는 뒤따라 오 는 「후 아 나 」의 둔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도 내지않고 조용조용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 갔 으 며 「후아나」도 뒤멸 

어지지 않으려고 재빠른 걸음으로 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다. '

「끼노」위 마음 속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어오던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밤에 붙어다니는 어둠과 악마에 대한 공포에서 그•는 갑자기 흥분하는 것을 느꼈 

다 . 무슨 동물적인 것이 그의 몸안에 꿈틀거려 이것이 그를 조심성스럽고 빈틈없는 

위험한 것으로 만들었다.

조상 대대로 옛적부터 그•의' 종족에게 전해오던 무엇이 •그의 몸안에 약동하고 있 

었다.

바람은 둥 뒤에서 불어오고 별은 그•를 인도했다. 바람은 불고 덤불사이를 뒤 흔드 

는 가 운 데 「끼노」의 가족은 몇 시 간이 고， 몇 시 간이 32, 단조로히 자꾸만 걸 어 나갔다.

그•들은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았으며 누구도 보지 않았다.

이 윽고 二L들 바른편 쪽에 이 즈러지 는 반달이 떠 올랐고 달이 떠 오르자 바람은 잔잔 

해지며 지상죤 고요해졌다.

밤새도록 그들은 걷기만 했으며 결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한 번 은 「꼬요띠또」가 잠을 겠 으 나 「후아나」가 그를 자기 앞으로 돌려 달래자 다사 

그는 잠들고 말았다.

그러나 밤의 악마들은 그•들에게 붙어 다니고 있었다. 코요테(북미 대초원에 사는 

늑대)가 덤불 속에서 부르짖고 있으며 올빼미는 그-들 머리 위에서 찌르는 듯한 소리 

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큰 짐 승이 덤불을 짓 밟으며 우르르 지나갔다.

그 때 「끼노」는 칼자루를 불끈 쥐고 방위태세를 갖추었다.

진주의 음 악 은 「끼노」의 머리 속에서 의기 양양하게 울려 왔다.

그리고 그一 밀 에 「우리집의 노 래 」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불안 속에 길가의 그■늘진 •곳•에 은신하고 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 었 다 .「후 

아나 」가 우따리 속에서 옥수수빵을 내 어 「끼노」에게 주었다.

ᄉ 그•는 빵을 입에 넣고 한 두 번  우물거리다가 씹는 것 마저 멈추고 귀만 기을이고 있 

었다. 그는 불안에 싸여 초 조 했 다 .「끼노」는 가지가 있는 나무 그늘 밑으로 기어 들 

어가 자기가 온' 길 쪽을 살 쳤 다 .

그* 때 사람들이 이 쪽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아었다. 추적자들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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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온몸이 일시에 굳어져 갔다.

그는 머리를 낮게 수그•리고 넘어선 나무가지 밑으로 그 쪽을 가만히 엿 보 았 다 . 벌 

리 저 쪽에 세 그림자가 보였다.

두 사람은 걷고 있었고 한 사람은 말에 타고 있 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공포의 소름이 온 몸에 끼쳤다. '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허리를 낮게 굽히고 천천히 걸어 

오는 것이 보 였 다 .

한 사람이 발을 멈추고 땅 위를 내려다 보자 나머지 한 사람도 그•곳으로 다가와서 

쳐다보곤 했다. -

그•들은 추적자들이며 어떠한 둘산에서도 사냥개 발자취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자 

들이었다.

그•들은 사냥개들과도 같이 민감하였다. 혹은 그 길 에 서 「끼노」와 「후 아 나 」는 수레 

바퀴 자취에서 발을 헛 믿였기 때문에 발자국을 남겼을지도 모른 일이 었다.

그•리고 그•들 내륙에서 온 추적자들--- 저 사냥꾼들은、꺾어진 짚 .한 오 리 에 서 도  혹

은 바람에 휩쓸린 모래더미의 사소한 무너짐에서도 발자국을 알아내어 추적할 수 있 

는 그_런자들이 었다. ,

그들 두丨 에서 말을 타고 오는 자도 검 은 사나이 였으며 코를 담요로 씨:고 있었으나 

안장에 가로놓인 라이들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이 산촌에 도 밤이 깃들기 시 작하자 그■들 추적자들은 산골짜기 물웅덩 이 

있는 곳에 짐을 晉 고  밤을 썰 준비 를 하고 있었다.

「끼노」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 냈‘다 . 그들을 죽이거나 우리가 죽게 되거나 하는 

관 이 다 . .

「끼노」는 마지막 이 야 기 를 「후 아 나 」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만일 내가 그■놈들한테 죽으면 말이오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 리고 놈들이 가 버 

리 거 든 「로레또」를 향하여 떠나도록 하 오 .』

그-의 손목을 잡 고  있 던 「후아나」의 손은 약간 떨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그•너는 조용히 말 했 다 .

그■는 바싹 ’얼굴을 갖다대고 그•녀를 먼히 들여 다 보고 그•녀 의 큰 두 눈을 눈여 겨 

바라다보았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 어린애를 찾아내자 잠깐동안 손 바 닥 을 「꼬요띠또」의 머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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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았다.

그런 다음 그- 손을 쳐들어 r후아나」의 뺨을 쓰 다듬었다.

「후 아나」는 숨을 죽 이고 있었다.

동굴 어 구 에 서 「끼노」 자기의 흰옷을 벗어 제치고 바위 틈을 그림자처럼 기 어 나  

갔다.

그•는 몸을 움추리고 숨소리마저 죽여 가며 추적자들이 잠자고 있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낮으막한 종려나무 호늘에 물을 웅크리고 은신할 수 있게 된 때 까지는 꽤 오 

랜 시간이 걸렸다.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무섭게 고동 쳤 고  손과 얼굴은 땀에 축축히 젖어 있 었 다 . 

그는 몸을 웅크리자 긴장을 작정하기 위해 크게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이제 적으로부터 불과 이십 피이트의 지점에까지 다가왔을 때 어린애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들은 긴장했다. 라이플을 끼고 누웠던 사나이도 일어나자 종의 공이 에 탄약을 

잠그는 소리가 딸그락 났다.

그때 였다.

「끼노」는 번개와 같이 뛰어들었다.

그 순간 총소리는 골짜기를 찢는 듯 하늘가에 울려갔다.

종구에서 발하는 섬.광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다.

「끼노」의 칼은 라이들 총대를 잡았던 사나이 의 목을 깊이 내려 찔렀다.

그는 칼을 쑥 빼어내는 순간에도 총은 꽉 틀어쥐고 있었다.

그의 힘과’ 움직임，그리고 속도는 거의 기계와 같이 움직였다.

그는 몸을 빙 돌리자 앉아 있던 사나이의 머리를 마치 참외를】쪼개 둣이 내려치고 

있었다.

셋째번 사나이도 게 걸음을 치며 도망치다 웅덩이에 미끌어 떨어지고 말았다.

연이어 그는 미치광이 마냥 낭떠러지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엎치락 뒷치락하여 마구 엉켜진 야생의 포도덩물을 헤치며 기 어1 올라오려고 

발버둥치며 뭐라고 지껄이며 훌쩍훌쩍 을고 있었다.

그러 나 「끼노」의 마음은 강철같이 냉혹 무'정 했다.

그도 천천히 라이플총의 지렛대를 움직이고 총을 추켜들어 신중히 겨눈 다음 쏘아 

제쳤다. 그의 추적자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 자 「끼노丄 는 성큼성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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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그는 달빛 아래에 미친 둣 떨고 있는 얼굴을 보자 다시 총을 겨누어 과 버렸다.

「라 • 파스 」마 을 에 는 「끼노」와 「후아나」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끼노」는 「早 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 고  돌과 회칠한 마을을 지나 초가집 마을로 

엉금성금 내려왔다. -

불타버 린 자기 의 집 자리도 바라보지 않고 해변가와 경계를 짓고 있는 덤불지대를, 

빠져 나가 바닷가를 향하여 터벅터벅 질어 내려갔다.

이옥고 바닷가에 다가오자 그들은 발을 멈 추고 눈 앞 의 「멕 시코」만을 바라 보 

았다.

「끼노」는 손에 들었던 라이플을 땅에다 내려놓고 웃속을 뒤져 큼직한 진 주를 손에 

들었다.

그는 진주의 표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그 것 은  회색빛이 감도는 궤양의 흔적과도 같 ^！:다 .

그 리 고  거기에 타오르는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진주의 표면에서 그는 웅덩이에서 

죽어 넘어진 사나이의 미친 듯한 눈을 볼 수 도  있었다.

그리고 또 진주의 표면에서 그는 머리를 맞아 조그•마한 동굴 속에 누어 있 는 「꼬 

요띠또」의 모습을 보 았 다 .

진주는 보기 흉 했 다 . 그것은 악성의 종양과도 같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그 리 고 「끼노」는 진주의 음악을 들 었다，그것은 비틀어지고 미 친 듯 한 음 악 이 었 다 .
. 4

그는 조 용 히 「후 아 나 」쪽으로 몸을 돌리자 그녀에게 그 진주를15내어 밀었다. j
책

「후아나」는 그와 나란히 서 있었으나 어깨에는 아직도 보따리를 젊어지고 있었다. 

「후 아나」는 그 순간 그와 손 안의 진주를 가만히 쳐 다 보고 다 시 「끼노」의 눈을 들여 

다 보며 조용히 말 했 다 .

『저는 못하겠어요. 당신이.......』

「끼 노 」는 광을 뒤로 힘껏 돌리자 진주를 세차게 내어 던졌다.

「끼노」와 「후 아 나 」는 진주가 저녁노을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며 날아가는 것을 응 

시하고 있었다.

바다물결 위 저 덜리 저 쪽에서 조그마한 빛갈이 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은 채 오래도록 그 곳을 물끄러 p‘l 바라다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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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 • 제 니 성: 비 츠 의 차 导

이 철 .  규 〈역〉

' A • 쓸제 니 친

수용소 본부 바라크 옆에 마련된 레일을 마치로 두들기는 요란한 기상신호 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새기 시작했다.

때로 끊겨져 들려오는 마치 소리는 平치 두께의 얼음이 덮힌 창문을 통해 회미하 

게 들려 오다가 마침내 그것마져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날씨가 워낙 추웠으므로 간수도 이를 오래 두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기상신호가 울려 퍼진 뒤에도 밖은 아직 한 밤중이나 다름 없었다.

슈우호프가 감방 안의 용변 통으로 가기 위해 자라에서 .일어 났을 때 ， 사면은 아 

직 캄캄하고 수용소의 외둥 하나와 뚝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의 외등 두 개를 합쳐 

모두 세 개의 누른 거뭇거리는 불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들 뿐이 었다.

웬 일인지 아무도 바라크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으며，막대기에 용변통을 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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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고 나가야 할 당번들의 움직임도 없었다7 

■슈우호프는 아직 기상신호를 그대로 넘겨버린 일이 없이 언제나 신호에 따라 일어 

나곤 했다.

작업시간까지는 약 한 시간 반의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수용소 생활에 

익숙해진 언제나 내 직으로 돈벌이 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내직이란 낡은 모자  안감으로 벙어리 장갑용 가죽을 만들거나’ 

돈 많은 반장이 많은 펠트장화 더 미 가운데서 자기 것을 골라내기 위하여 맨발로 엄 

벙대는 수고를 덜어 주도록 직접 그의 침대까지 갖다 주거나，누구의 심부름을 하거 

나 마루를 쓸거나，혹은  무엇인가를돕기 위해 세면장을 한바퀴 돌아 나오는 일이다.

그 밖에 식 탁에 서 뚝배 기 를 산더 미 같이 모아 가지고 나와 그릇 씻는 장소에까지 

운반해 주는 식당의 일을 해 주면 잘 얻어 먹을 수는  있었지만 거기 에는 지원자가 

하도 많아 좀처럼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일을 하다가 뚝배기 밑바닥에 음식 찌 

꺼 기 라도 남아 있으면 이 들은 자기 를 거두지 못하고 이 를 핥아먹 기 시 작 한 다 . 슈우 

호프에게는 수용소의 p i함이며 그의 첫 반장이었던 꾸재민의 말이 머리에 짝 들어 

차 있었다. 꾸재민은 1야3년 경에 여기 끌려온 뒤 이미 12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썩어 온 구렁이로써 던젠가 일선에서 압송되어 오는  도중 보충반원들에게 숲 속 공 터  

에 피어 놓은 모닥불 앞에서 이 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여보게들 여기에는 원시림의 법룰이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사람이 사는 곳 

이라네，수용소에서 결국 자멸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뚝배기 밑바닥을 핥아 먹는 

'놈 ，또는 의무실에 기대를 거는 녀석들이나 누구에게 고자질 하러 다니는 족속들 

이란 말 이 다 .』

밀고자에 대해서 그는 물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밀고자들 만이 실은 동료의 회 

생으로 하여서이지만 자신의 안전을 •꾀할 수 있었던 k 이다. 슈우호프는 늘 기상신 

호에 따라 일어서곤 했으나 오늘은 일어나질 안 했다. 어제 저녁부터 그는오한이 일 

어나고 뼈가 쑤시기도 하여 몸이 불편 하 였 다 . 게디-가 밤에도. 몸을 업히지 못 했 다 . 

그는 꿈 속에서 완전히 병 이 들기 도 하 고  혹은 좀 나은 것 같은 환각을 느꼈었다. 아 

침이 닥쳐 온다는 것은 조금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 그래도 아침은 어김삶이 닦쳐 왔다. 창문에는 얼음이 얼었고 천정과 벽이 맞닿은 

곳공에는 바라크 전체를 통해 하얀 거미줄 같은 서리가 끼었다. 참으로 허술한 바라 

크이다. 이런 속에 ■몸을 업힐 장소가 있을 까닭이 없었다. 슈우호프는 일어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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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비 이불과 솜든 웃못을 머리위로부터 푹 둘러쓰고 한 쪽 소매를 뒤집어 다 

른 쪽 소매깃에 집어넣은 누빈 내의에 두 발을 집어넣고 다락에 누어 있었다. 그는; 

보자 않아도 바라크 안과 반장이 있는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김작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복도에서는 일직：당번들이 여 덟 바께쓰 용변통올 메고 안간 

힘 을 쓰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 작업은 노령자들에게 맡겨진 가벼운 노동으 

로 간주되지만 오물을 홀리지 않고 내어 가기 란 여간 일이 아니 었다. 이윽고 건조실 

에서 가져 온 될트장화의 무더기 를 마릇바닥에 내동행 이 치는 소리가 제175반 쪽에서 

들려 왔다. 오4 은 우리반도 펠트장화를 말리 는 차례였다. 작업반장과 부반장은 조 

용히 장화를 신고 있었으나 다락은 삐 꺽 삐꺽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반장은 이제부 

터 빵 자 르는 곳에 가고 반장은 본부 바라크에 있는 생산계획부로 갈 모양이다.

오늘은 생산계 획부에 작업 담당자 앞으로 가게 되어 왼는 단순한 그의 일과 때문 

에 만이 아니 었다. 슈우호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은 제1〇 4 작업반이 여태 하던 

일을 그치고 (사회주의 생활 센터) 새로운 대상물을 건설하는 일에 투입되느냐의 

운명 이 결정 되는 날이다. 그런데 (사회 주의 생활원터)란 텅빈 벌판이 었으며 무슨 

일을 착수하기 에 _앞서 눈더미 위 에 구멍을 뚫고 기 둥을 세워 야 하며 수인들이 도망 

을 하지 못하도록 천조망을 둘러야 했다.

틀림 없이 그곳에는 오두막 하나 없어서 한 달‘동안은 몸을 업힐 곳이라곤 없을 모양 

이다. 더구나 델감도 시원치 않아 모닥불 조차 피우지 못할 것이다. 힘껏 일하는 도 

리 외엔 달리 할 일도 없겠다.

작업 반장은 그것이 두려워 이제 교섭하러 떠 나는 길이다. 행동이 날쎄지 못한 다른 

작업반원들을 대신 거기에 보내자는 심산이 었다. 물론 맨손으로 가서는 교섭이 이루 

어 질리가 없다. 작업 활당 주임에게 소금에 절인 베‘이콘을 반 카로리나， 어쩌면 한 

카로리 쯤 가져다 줄 것이다. ,

밑져 야 본전이 니 의무실에 가 작업 에서 살짝 빠지 기라도 할까 ? 어 던지 온 몸이 찢 

어 질 듯 쑤셔 온다.

그런데 오늘은 어느 간수 녀석이 당 번 일 까 ?

당번이라--- 옳 지 ，생각난다. 여’의고 키큰. 그 검은 눈동자의 상사 이반 • 불또라의

차례겠구나 ! 인상은 꽤 날카롭게 생겨 먹 었지만 사귀고 나면 간수들 중에 제일 두던 

한 편이어서 여지 껏 누구를 영창에 쳐 넣는다거나, 규율담당관에게 끌고가는 일이 

없 었다，그러니 조금 더 누어 있어도 팬찮겠지만 제 9동 바라크의 식당에 잠시 다녀 

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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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이 요동하기 시 작 했 다 . 두 명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에는 슈우호프의 

이웃인 밥티스트 알료슈까와 밑에는 예전 해군중령이 었던 부이노프스끼의 두  사람 자 

리가 있었다.

늙은 일직 당번들은 용변통을 두 번에 나른 뒤 ，더운 물을 가지 러 서로 가지 않으 

려고 계집들 처럼 수다스럽게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체20작업반의 전 기 용 정 공 은 .

『씨끄러워, 말생꾸러기들 ! 조용하지 못해 ! 』라고 호통을 치 면서 그들을 ■ 향해 델 

트장화를 집어 던졌4 .

델트장화는 둔탁한 소리를 내고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입 씨름은 뚝 끓 겼 다 . 옆방 

에서는 부반장이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실비 표도리 치 ! 양식 계 개새 끼들이 요술을 부렸구나 ! 구백 넷 중에 서 세 개만 

남았네 어느 놈 몫에서 보 충 할 까 ?』

그는 물론 나직하게 중얼 거렸지만 작업반원들은 모두가 그 소리 를 듣고 숨을 죽이 

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면 누구의 몫에서든지 떼어 내야 할 판이다.

그래도 슈우호프는 톱밥이 국어진 매트레스 위에 그대로 누어 있었다. 오한이 일 

어나 몸이 떨리 거나 뼈가 쑤시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멈춰 줬으면 종겠는데 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 라 죽을 지경 이 다.

밥디스트 교도가 중얼 중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용변 보러 갔던 부이노프스 

끼 가’ 돌아와서 는 마치 남의 불행 을 즐겨하는 사람처 럼 혼 자 말 로 『좋다. 붉은 함대 수 

병들아 ! 모두들 기운을 차려라 ! 아마 영하 30도는 될거다 ! 』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슈우호프는 의무실로 가기 로 결심했다.

순간 권력자의 손이 그의 몸둥이에서 누비이불과 누빈 솜，내의를 훌렁 벗겨 버 렸 

다 . 슈우호프는 얼굴에 썼던 누빈 솜 저고리를 벗기면서 일어났다. 내려다 보니 윗 

다락과 머리를 나란히 매마른 따다린이 서 _ 있다.

그는 번 외의 당직을 맡아 살며 시 들어 온 모양이 다.

『시 께 _85 4호 ! J

따따린은，검 은 웃 저고리 등에 쓰인 하얀 형겁조각을 보고 그:렇게 읽 었다.

. 『작업 외에 3일간 영 창 !』 •

눌린 듯한 그의 독특한 목소리 가 들리자 2백 명 이 자는 5십 개의 빈대 . 투성이 다락 

이 들어 찬 어 둠 컴 컴 한 바라크 안 에 서 는. 아 직 몸을 일 으키 지 않은 사람 들이 그제 서 

h  굼틀거리면서 황급히 옷을 줏어 입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리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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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우호프는 그 이싱: 더 애처로울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업과 병행한 영창은.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주며 생각할 여유도 없는 반 영창이 

다 . 진짜 열창일 경우에는 작업도 4 키지 않는다.

『어째서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나지 •않나 ? 여하튼 사령 실로 가 자 .』

그는 성가신 둣이 이렇게 뇌까렸다. 따따린이나 슈우호프，그리고 다른 자들도 영 

창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었다.

맹숭 맹숭하고 일그러진 따따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가 두 번째 

미끼를 찾으려고 그의 뒤로 돌아 보았을 때에는 이 미 아래 위. 다락에서 어떤 자는 

등불 밑에서 왼쪽 무릎에 번호표가 달린 검은 솜바지에 다리를 집어 넣고 있거나 벌 

써 옷을 죄다 입고 옷깃으로 몸을 감싸면서 먼저 마당에 나와 따따린을 기다리기 위 ' 

해 출입구 쪽으로 뛰어 나가고 있었다.

슈우호프로서는 다른 일로 열창에 간다면 몰라도 평소엔 언제나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그 일 때문에 영창에 간다는 사실에 울화가 치 밀었다. 그러면서도 슈우 

호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용서 를 빌면서 솜바지를 꿰어 입고(왼쪽 무롭위 역시 헐.

어빠진 형겁조각에 이 미 퇴색 해 버 렸지만 검 은 조끼로 시쩨-854란 번호표가 되 어 있 

었다) 누빈 솜 내의(여기 에는 하나는 가슴에，또 하나는 둥에 각각 두 개의 같은 번 

호표가 붙어 있었다)를 입 고 는  마루 위 의 델트장화 무덕이 속에서 자기 것을 찾아낸'

뒤 모자(역시 검 은 형겁조각에 같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를 집어 쓰 고  따따린의 뒤 

를 따라 나섰다. 저丨 1〇 4작업반원들은 슈우호프가 이끌려 가는 모양을 모두  물끄럼 이 

처다볼 뿐 아무도 이 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 해 봐야 소용없는 노릇이기도 하지만 대관절 무어라고 이야기 할 것인 가 ? 

반장 같으면 어느 정도 그를 두둔할 수 있었_지만 그는 이미 자리를 뜨고 난 뒤였다，

슈우호프 역시 누구에게 말을 걸어 따따린의 신경을 건드리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 

았 다 . 반원들이 경우가 있다면 그를 위해 아침식사를 남겨 둘 것이다. 두 사람은 이 

렇게 하여 밖으로 나가 버 렸다.

- 아침 안개와 함께 매서운 추위로 숨이 막혔다. 멀리 망루에서 비치는 두 대의 커 

다란 조명등이 십자형으로 일대를 비친고 있었다. 수용소 구내의 것과 외곽에 있는 

외둥도 켜져 있었으며 그 숫자는 하도 많아서 별빛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 정도 

였다.

수인들은 용변 보러 나가거 나，취사장에 가거나, 어떤 자는 곡물을 개인 취사장에 

맡기려고 취사장에 들리거 j ， 각 자 자 기  일을 보기 위해 젠트장화를 눈 위에 삐걱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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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분주히 돌아 다녔다. 누구나 목을 어깨 사아에 움추리고 누빈 웃옷을 짝 조여 

입었지만 실제의 추위 보다 은 종일 이런 속 추위에 떨■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니 더 추 

운 것 같았다. 따따린은 더럽혀진 하늘색 병과표시에 붙은 낡은 외투를 걸 치 고  있었 

는데 그는 마치 이만한 주위가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둣 유유히 걷고 있었다.

그들은 수용소 안의 석조 감옥을 둘러싼 높다란’ 판자 울타리를 끼고 수용소 안의 

빵 공장을 굶주린 수.인들로부터 보호하는 철조망 곁을 지나고 얼어붙은 래일이 굵 

은 철사로 기 둥에 매어 달린 본부 바라크 '모통이 를 또한 돌아서 ’엄 청 나게 낮은 기 온 

을 가르키고 있는 서리에 파묻힌 온도계가 얼른 눈에 띄이지 않토록 외따로 떨어진 

기둥 위에 매단 곳을 지 나 갔 다 . 슈우호프는 온도계의 우유 빛 유리관을 희망찬 눈초리 

로 들여다 보았다. 만약 그것이 41도를 가르키고 있다면 작업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 

다 . 그러나 팬일인지 오늘은 그것이 40도까지도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본부 

바라크 속으로 들어가서 곧장 간수실로 갔다. 슈우호프가 이 미 오는 도중에 깨 닫기 

는 했지만 역시 그곳에 가보니 그를 영창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간수실의 마루닦 

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따따린도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마루를 닦으라고 

명령하였다.

원래가 간수실의 마루를 닦는 일은 수용소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은 특별죄수인 

본부 당직자의 직접 책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宁용소 본부에서 오랫동안 굴러 

먹은 그는 소령과 소내 규율 담당관과 압잡이 사두실에 드나들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고자질이나 해 바치 거나 간수들도 모르는 일을 엿 들을 수 있게 되는 동안 그가 한낱 

간수들을 위해서 마롯바닥을 닦는 따위의 천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시작하 

였다. 그러므로 다른  수인 가운데서 마루닦는 사람을 뽑아 오게 되었던 것이다.

, 간수실에는 매치카가 벌겋게 달아 있었다. .두 명의 간수가 웃옷을 벗어 버리고 꾀 

죄죄한 속웃 바람으로 꼬니를 두고 있었으며，또 한 사람의 간수는 털 외투의 허리를 

졸라매고 펠트장화를 신은채 길다랗고 비좁은 의자에 드러누어 잠들어 있었다. 걸래 

가 담긴 바께쓰가 한편 모퉁이에 놓여져 있었다. 슈우호프는 그를 용서해준대 대해 

따따린 에게

『고맙습니다. 나리 님 ? 앞으로 다시는 늦잠을 자지 않 겠 읍 니 다 .』라고 치하 하면서 

기더하였다. . '

간수실의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할 일을 마치면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 그* 

/ 뿐 이 었 다 . 생산계획부에 드나드는 몇몇 작업반장들은 기둥 둘레에 모여들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그중 젊어 보이 는 소련방 영 웅의 칭 호를 가진자가 기둥에 기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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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도계를 훑었다. 밑에서는 불평이 들려 왔다.

『숨을 쭉 내어라 그러면 올 라 간 다 .』

『무슨 소리야 ! 올라가다니.......끄떡 도 하지 않는데』

슈우호프대 반장인 주린은 그 가운데 섞여 있지 않았다. 바께쓰를 땅에 놓고 웃 소 

매에 손을 집어넣은 채 슈우호프는 이를 흥미있게 바라 보았다. •

그러자 기 둥에 매 달•렸던 자•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27도 반이다. 글렀구나』

그는 확인 할 생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고는 밑으로 뛰어 내렸다.

『이 온도계는 고장이야 언제나 틀리지 않어.? 아무렴 수용소에서 똑똑한 놈은 걸어

둘리가 있 나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 쳤다.

작업반장들은 흩어졌다. 슈우호프는 우물가로 달려갔다. 귀걸이가 있기는 했으나 

끈이 매’어지지 않았으므로 귀는 추위에 따끔따끔 시려왔다. 우물 언저리에는 두터운 

얼음이 깨어 있었으므로 바께쓰가 간신이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밧줄은 말둑 처 럼 

受꽃이 얼어 붙어 있었다. 감각이 없어진 손으로 김이 서리는 바께쓰를 들고 간수실 

로 들어온 슈우호프가 얼음 처럼. 차디 찬 물에 손을 담그니 손이 풀어 졌다 .

따따린은 없었으나 네 명 의 간수들은 꼬니 외; 잠을 버 리고 한 자리 에 모여 앉아 1 

월말에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활당 될 것인지 대해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마을 

의 식 량사정은 말이 아니 었'으나 간수들은 그들의 배급통장 기 간이 오래전에 끝났음 

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민들과 별도로 곡물을 싼값에 얻을 수 있 었 다 .)

『문을 꼭 닫지 못해 ? 망할 녀석같으니 찬 바람이 들어 오지 않아 ? 』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 쳤다.

이른 새 벽부터 필트장화를 적 셔 놓으면 이로울게 없다. 그렇다고 본부 건물에 달. 

려간들.갈아 신을 신발이 있을 까탑-이 없었다. 수용소 생활을 8년이나 하는 동안 슈 

우호프는 여 러가지로 신발에 대하서 겪은 일이 많았다. 때로는 한 겨울 델트장화없 

이 지나기도 했고 어면 때는 구두를 지급받지 못하여 걸신과 밑바닥에 타이어를 댄 

신발을 신어서 보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발사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슈 

우호'프는 지난 1〇 월에(부반장에 둥을대고 세면장에 가서) 폭신한 발싸개 둘을 발에 

쌓아 넣어도 발이 놀아날 만한 튼튼하고 질긴 구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로부 

터 한 1주일 동안 그는 마치 생 일이 나 맞은 사람처 럼 구두 뒤 궁치 를 치켜 들고 의기 

양양히.게 걸어다녔다. 그러자 12월이 되니 필트장화가 제때에 도岭 하였으므로 얼어 

죽지는 않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 경리주임에게 델트장화를 지급하되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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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구두는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불어 넣었다. 두 컬레의 구두를 수인이 갖는 

다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슈우호프는 그의 구두를 신고 한 겨 

울을 지나던가, 아니면 해빙기까지 펠트장화를 신기 위하여 그의 구두를 반납하던가 

의 양자 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끔 되었다. 신품이나 다름 없는 구두에 기 름칠을 

하여 부드럽 게 만들어 아껴 두었는데 그걸 매았기다니 ! 8년을 지 나는 동안에는 이 

구두 처럼 애지 중지한 물건이 없었다.

수인들이 벗 어 놓은 한 무더기의 구두가 봄이 되니 제대로 임자에게 돌아갈리가 없 

었다.

습우호프는 이제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는 펠트장화를 날쎄게 벗어 이를 한 모퉁 

이 에 세워 놓고 발싸개 를 속에 벗 어 놓은 뒤 (그•는 영 창으로 끌려 가는 줄 알고 몹시 

서두르는 가운데도 수저만은 잊어버 리질 않아 델트장화를 벗을 때 그•속에 들었던 수 

저가 마루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금속성을 내었다) 걸래에 물을 담툭 적시어 뿌리 

면서 간수들의 펠트장화 밑으로 기 어 들어갔다.

『야 ! 이새끼 무얼 하는 거야 ! 』 •

간수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발을 의자 위에 치켜 올렸다. .

『뭐 쌀 이 라 고 ? 쌀은 규격 이 다르나 그것과 비 교할 수 없잖아 ? 』

『이 밥통아 무엇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퍼붓는 거 야 ? 마루를 너처럼 닦는 놈 

은 생 전 처 음 .보 겠 구 나 .』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닦여지지 않읍니다. 나리님 진흙이 마루 밑바닥에 절어 있읍 

니 다 .』

『년 네 마누라가 마루 닦는 걸 구경도 못했나 ? 이 돼지새끼 같으니 ! 』

슈우호프는 물이 철철 홀러 내리는 걸래를 손에 쥔 체 허리를 폈다. 그는 1943년 

우스찌，이즈미의 수용소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갈 때 빠져버린 희멀건 이틀을 내 

보이면서 것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그는 적의를 앓았으므로 뱃 속을 훌어 내 

려 텅빈 위장은 아무것도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아 거의 죽을 지경 에 이르고 있었다. 

그때 부터 그의 발음에는 언 제 나 「시」소리가 섞여 나왔다.

식당 건물 한 가운데.는.기둥인지 장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둥이 늘어서 있고, 

그 근처에는 슈우호프와 같은 반원인 체주꼬프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조반을 시켜주 

고 있었다. 그는 슈우호프 보다도 낮은 하급 반원이었다.

외관으로는 모두 평등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매우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었다. 부이노브 스끼같은 자에게라면 뚝배기를 지키는 따위의 일을 시킬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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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승우호프만 해도 일을 가려서 할 것이다. 밑에는 다시 그 밑바닥이 . 있는 법 , 

이다.

체주교•프•눈 슈우호프를 보자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비켜 주 었 다 .

『이제 다 식 어빠졌어，대신에 내가"먹으려고 했지. 영창에 들어갔는 줄 알고 있었 

어 .』

슈우호프가 두 개의 뚝배기 를 깨끗이 처치하여 그에게는 국물도 남겨주지 않았으 

리라는 것을 잘 아는 훼予꼬프는 지체 없이 자리를 떴다.

슈우호프는 젠트장화 속에서 수저를 끄집 어 냈다. 이 순가락은 그•에겐 귀중한 물 

건이 어서 그는 이 것을 지니고，온 북방을 다니지 않은 곳아 없었다. 그는 손수 늄 전 

선을 녹여. 모래밭에 부어서 이를 만든 뒤 「우스찌 • 이 즈마一 1944J라고 새 겨 넣었다.

자리 에 앉은 다음 슈우호프는 면도질한 머리 에서 모자를 벗고(아무리 주워도 모 자  

를 쓴채 식사하고 싶지는 않았 다 ). 오랜 동안에 가라앉아버린 수프를 휘저으면서 무 

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부터 들여다 보았다. 이는 국 가마에서 처음 뜬 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밑바닭에서 긁어 낸 것도 아닌 중간 쯤에서 떠낸 국이었다. 패쭈꼬프는 

아마 슈우호프의 뚝배기 를 지키는 동안 감자 몇 조각을 건져 먹은 모양이다.

수프란 따끈한 맛에 먹는건데 슈우호프가 지금 먹어야 할 "'수프는 이 미 싸늘하게 

식 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宁포를 천천히 떠 마시면서 신경을 온통 거기에 집중 시 

켰다. 설사 게 -에  불이 붙는 일이 있어도 조급하게 굴 필요는 없었다. 자는 시간을 

, 제 외하고 수용자들에게는 아침 식 사시간 10분, 점심시간 5분 저녁식사시간 5분을 스 

스로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프의 건덕지는 겨울 동안 무엇을 저장 했느냐에 따라 정해지느니 만치 매일 똑 

같은 것 뿐이다. 지난 겨울에는 홍당무만을 소금에 절여 저장했었기 때문에 9월부터 

금년 6월 까지는 순 흥당무 수프만을 먹었다. 금년에는 검 은  양배추 뿐이 었다. 수 용  

소 생활에서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눈 6월이다. 이 달에는 야채의 공급이 일 

체 끊어지고 대신 낱알을 공급하게 되 는 것이 다.

반면에 가장 시장기 를 느끼게 되는 때는 7월이 어서 나물 건덕지 만을 수프에 썰어 

넣게 된다. 작은 생선은 온통 가시 뿐이고 살고기는 온통 뼈에서 물러나 대가리와 공 

지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살고기가 한 점도 붙어있지 않은 앙상한 가시뼈만 이빨 

로 씹어 대다가 슈우호프는 그 뼈속을 빨아 먹은 후 이를 식탁 위에 뱉아 놓았다. 그 

는 어떤 생 선이던 가리 지 않았고，그것이 생 선의 아 7}•미 든 공지 든 또는 다른 것과 

섞인 눈알이든 무엇이든지 닥치는대로 먹었지만 물고기 의 커다란 눈깔이 뚝배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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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굴 러 다 닐 '때 는  이 를 먹지 않았다. 그러다가 반원 들에게 조통을 받기 도 했다.

슈우호프는 오늘 막사에 들리지 않았으므로 빵 배급을 받지 않아 이 를 먹지 않았 

으니 결국 예축한 셈 이 되 었다. 빵은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을태니 그때는 오히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 .

두번째 요리는 마가라(잡탕의 일종)로 준 죽이다. 이미,굳어져 덩어리가 되어 있 

었으므로 슈우호프는 조각을 내어 때어 먹 었다. 마가라죽은 식어빠지기도 했지만 식 

기 전에 도 맛이 있다거나 근기 있는 음식 이 아니 었다. 이는 풀포기 에 지나지 않고 누 

른빛 나는 밀과 비슷하다. 이를 낱알 대신에 주게 된 것은 중국사람들에게서 배운 지 

식이라고들 말하고 있었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300그람의 무게를 갖고 있었으 

며 ，죽 같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죽의 대용품도 되 어 수인들은 이 에 대해 별로 불평 

이 없었다.

숨가락을 혀 로 핥은 뒤 이 를 펠트장화의 제자리 에 챙 겨 넣은 슈우호프는 모자를 집 

어 쓰 고  의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여 전히 어둠침 침 했으며 수용소의 등불은 역 시 f  들을 무 f  케 하 고  있 었다. 

두 대의 조명등은 여전히 '넓직한 빛으로 수용소 일대를 교차하고 있었다. 이 수용소 

는'특별히 건설된 곳이 기 때문에 그 경 비 원들은 막대한 양의 전선용 조명 탄을 가지 

고  수 놓게 되 어 있 었다. 그러 나 그 후에 로케트는 쏘아 올리지 못하게 되 었다. 아 

마 가격이 너무 비싸게 먹히기 때문일 것이다. ,

기 상신호가 울릴 때와 다름없는 밤이 었으나 이들 경 험 있는 사람의 눈은 작업 출  

동의 신호가 덜지 않아 울리 리라는 것을 여 러 가지 사소한 징조로써 느낄 수 있 었다. 

흐로모이 의 조수는(식 당 당직자인 흐로모이 는 자비로 조수를 두고 먹 였다) 작업 장에 

나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용한 제6병동 환자들을 아짐 식 사에 부르려고 나섰다. 턱 

수염、이 달린 늙은 화 가는 번호표를 쓰기 위한 폐인트와 붓을 얻으러 문화교양루로 

향했다.

그런데 따따린은 성큼 성큼 빠른 걸음으로 다시 본부 바라크를 향해 길을 건너고 

있었다. 외부에는 대 체로 인적이 드물다. 아마 어디엔가 모두들 S드러박혀서 나머지 

달콤한 몇 분 동안 몸을 덮히고 있는 모양이다.

슈우호프는 재빨리 바라크 모퉁이 에 몸을 숨겨 따따린을 피하였다. 그에게 다시 

부닥뜨리 면 다시 달려들 것이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 다. 어딴 간수에게 도 내 가 홀로 

있는 모양을 보여선 안 된다. 오직 군중들 가운데서만 나를 보게 해야 한다.

누구든 일을 시킬 사람을 물색하는 건 지 ，혹은 누구든 울분을 터뜨릴 대상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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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모르니 까 말이 다. 수인이 간수를 만났을 때는 다섯 걸음 앞에시 모자를 벗 어 들  

고  두  걸음 지나서 써야 한다는 지시문이 각 바라크에서 낭독된 일이 있다. 어면 간- 

수들은 마치 장님 인 것처 럼 주위 의 일에 무관심한 자가 있는가 하 면 ， 반 대 로 ，이 를• 

고소하게 생각하는 자도 있다. 모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인:들이 영창에 들어장능' 

지 모른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구석진 곳에 몸을 피하는. 편이 속 편하지 않겠는가?

따따린이 스쳐 지나 간 뒤..승우호프는 의무실에 발을，들여 놓으려프 하 다 가 ，문득' 

제7동의 키다리 라트비 아 사람과 작업출；동 전에 만나기 로 약속했면 것이 생각났다， 

그에게서 수제 담배 두 r컵」을 사 기 로 .한  것이다. 이제까지 슈우호프는 그런걸 기억1 

해. 둘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 했었다. 키다리 리트비。f 사람.은 어제 저.녁에 차입 

을 받았으므로 내일 아침 쯤은 벌써 담배가 동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 차압 

이 올 때까지 꼬박 한 달은 기다려야 했다. 그의 다갈색 수제 담배는.품질이 좋아 알- 

맞게 독 하고 향기로웠다.

속이 바짝 달아오른 슈우호프는 제7동 바라크에 돌아가야 할지 어떨는지 엉거주춤- 

하여 발을 동 동  굴렀다. 의무실 까지 는 얼마되지 않았으나 그는 의무실의 앞 층계 에' 

접근하기 가 두려웠다. 나의 발 밑에서 사뿐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려 왔다.

늘 그렇지만 의무실은 복도에 발을 들여 놓기 가 죄스러울 정도로 깨끗하였다. 벽 

돌도 하얀 에나델로 칠해 졌고 비품들도 모두  흰 색깔이었다. , .

그러나 진단실은 죄다 잠겨 있었다.

의사들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숙직실에는 젊은 의두병'; 

꼴랴 • 브도부슈낀이 깨 끗한 책상 앞에 흰 까운을 입고 앉아서 무엇 인가 쓰고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슈우호프는 마치 :상관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 자 를 . 벗어들고, 쓸데없이 한눈을 팔- 

지 않는다는 수용소의 관습에 따랐으나 끌랴가 평행한 선을 따라 고 른  간겨을 두고. 

무엇 인가 써 놓은 것을 보지 않았을 리 7]* 없다.

슈羊호프는 그것이 본직이 아니 라' 부업 임 을 알아차렸으나 그에 겐 하등 관계 없 는  

일이 었다.

『실은… 니끌라이，세묘니치 … 몸이 좀 … 아픈 것 같읍니 다 .』

슈우호프는 남의 물건을 훔치 기라도 한는둣 양심 의 가책 을 느끼 면서 말했다.

브도부슈낀은 침착하고 이 글이 쓸한 눈을 치 켜보면서 알손을 멈 추었다. 그는 흰 斗  

운과 흰 캡을 쓰 고  있었으나 번호표는 보이지 않았다.

『이 렇 게 늦어서 오면 어떻거지 ? 왜 어 제 저 녁 진작 오’지 않았나 ? 아침 에는 환 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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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지 않을 줄 알고 있을텐데 작업 면제자의 명부는 벌써 생산계 획부로 보내버 렸

단 발 이 다 .』

슈우호프는 이미 그런걸 다 알고있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 했더라도 작업에서 면 _ 

제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는 g 도 모 르 는 바  아니었다.

『글세요. 꼴랴… 어제 저녁 정작 필요할 때에는 그게 그다지 아프지 않 았 거 든 요 .』

『어 딜 꼬집 어 아프다고 할 수 는  없어요. 그저 온 몸이 찌 브듯하게 쑤 셔 와 요 .』 슈 

우호프는 치근치 근 의두실에 드나드는 위인이 아니라는 걸 브도부슈낀도 잘 알고 있 

었다. 그의 권 한 으 로 는 두 명 의  수인을 작업에、서 면제 시켜 줄 수  있어 이미 두 사람 

이 그 혜택을 받았음이 사실이었다. 책상 위의 초록색 유리판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밑에 줄아 그어져 있었다.

『좀더 일찍 서둘러야 할 걸 그랬어 점호 직전에 오면 서떻거나 ? 안 그래 ! 』 브호 

부 승 낀 은  가제 에 둘들말린 체온계 를 소독장에서 끄집 어 내 어 소독약으로 닦은 뒤 체 

온 을  재 도록 슈우호프에 게 주었다.

슈우호프는 의무실. 한 편 모서리에 있는 삔취 끝머리에 미끄러져 내리지 않^I： 정도 

로  걸터 앉았다. 그는 이처럼 불편한 장소를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니라 의무실이 그 ' 

에겐 매우 서먹서먹하고 그가 사소한 일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행동이 었다、

• 의무실은 수용소의 한쪽 변두리에 외따르 떨어져 있었으므로 아무런 소음도 들려 

요지 않았다. 수인들은 시 계를 갖지 못하게 ᆻ되언 있었으므로 시간은 그들을 대신하 

여 나리들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이곳에는 쥐의 행패도 없었다. 쥐를 잡기 위 

해 숫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 이제는 모조리 잡아 없애버렸다.

승우호프로서는 이처럼 깨곳하고 이처럼 조용한 방에서 5분동안이나 환한 등불 밑 

에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는 것이 꿈과 같아 생각 되었다. 사방을 휘둘러 보았으나 아 

무 것 도  눈에 뜨이지 않았다. 자기 의 누빈 속 내의를 쳐다보니 가슴에 달린 _ 번호표가 

퇴색해 있었다. 끌려가기 전에 손질을 했언야 했다.

그는 맨손으로 얼굴 위를 더듬어 턱 수염을 어루만져 보니 이 전에 목욕한 뒤 열흘 

이상이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수염이 꾀 길었다. 그러나 걱정없다. 이삼일 뒤에 다시 

목 욕 을  하니 그때 깎기 로 하지(이발소에서 순번을 기 다리기 도 귀찮은 일이다. 슈우 

호 프 가  매끈하게 다듬은들 누가 보아준다드냐 ) v

X X X
알료슈까는 돌아왔다. 그 둔한 놈은 모 든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있으나 돈벌이는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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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 다.

『엿 다 ! 먹 어 라 ! 알료슈까』

슈우호프는 그에게 과자 한 개를 주었다. 알료슈까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없으면서 ! 』

『먹어라 !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돈벌이를 하고있다』라 고  말하면서 자신 

은 칼바스(러시아의 행일종) 한 쪽을 입 에 넣었다. 그리고 잇발로 씹고 씹으면서 

고기 냄새를 ■풍;겼다. 거기서도 진짜 고기 국물이 짜여 나와 위장 속에 들어갔다. 이 

옥고 칼바스는 사라져 버 렸다.

슈우호프는 그 나머지 일에 관해서는 내일 출동시까지 미루어 두기 로 결정하고 머 

리로 부터 엷고 세탁하지 않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다른 작업반원들이 점호시간 

차 데를 기다리면서 슈우호프의 다락 사이에 쇄도한 수인들의 대화에 더 귀를 기우리 

지 않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슈우호프는 충분한 .만족감 속에서 잠이 들었다. 오 늘  낮 하루는 그에 게 운이 많이 

튼  날이었다•

영창에도 들어가지 않 고 「사회주의 생활팬터」에로 그의 작업반을 몰아넣지도 않았 

으 며 ，게다가 더 많은 과자를 얻어 먹 었고 또한 작업반장도 그에게 좋은 노동능률을 

매어 주었다. 습우호프는 즐겁 게 벽을 쌓았으며 몸 수색시에 쇠줄도 발각 되지 않 

고 ，쩌1자리에께서 돈벌이한 돈으로 약간의 담배를 샀다. 그리고 병도 나지 않고 지 

탱해 나갔던 것이다. 아무런 사고없이 거의 운5이 좋.은 하루가 또 넘어갔다.

이와 같은 그의 형기 시초에서 마지막 날까지 3,653일이었다.

그것도 윤년이 끼어서 여분의 일이 덤으로 보태어졌다.

------- 고금 소담 --------- ---------------- ------------

〇  행동과 감정은 늘 같은 보조로 따라다닌다. 행동이 가면 감정도 가고 감 

정’이 발동하면 행동도 발동한 다 .

그러므로 감정이 상했을 때라도 다른 유쾌한 행동을 시 작하면 불유쾌했 던 감 

정도 저절로 유쾌한 쪽으로 조절이 된 다 . 평화와 행복을 불'러 들이는 마음씨를 

준비하려면 먼저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늘 우리 앞에는 유쾌한 부분과 

불유쾌한 부분과의 둘이 있는데 이왕이면 유쾌한 부분에 관심을 주면 된다 .

_ < 월리엄 제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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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로 오 드 • 규 우 」

이 성 • 일 〈역〉
\

고로오드 • 규우」는 약 8년 전 빠리 에서 살고 있었다.

•土는 처자가 있는 .일꾼이 었다.

집이 가난하였던 탓으로 별로 교육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제대로 읽고 쓰기를 할 

수 없 는 사 람 이  었다. _

그러나 그는 천품이 예민하고 재빠른 편이 었고 총명하여서 항상 생각함이 깊었다. 

어언 겨울이 왔다.

그것은 여 러 가지 의 불행을 신고 그에 게 다가왔다.

무 직 ，기 아 ，그 위에다 매일 챌 나무의 부 족과 같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와 그의 마내나 그의 어린아이들도 똑 같은 기아와 추위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남의 물건을 훔치게까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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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무엇을 훔쳤는지 알 수 없으나 훔참’ 물건이 무엇이 었던 간에 그 결과란 매 한 

가 지 다 . _

그의 처자는 그•로하여 겨우 사홀정도 생활고를 모면할 수 있는 빵과 따사로운 방 

신세를 질 수 있 었으나 그는 그 일 때문에 5개 년의 금고형에 처하게끔 되고 말았다.

그 는 「크레르보오」에 압송되 어 갔 다 .

옛 사원이었던 이 건물이 지금은 감옥으로 되어 있다. ‘

수  많은 방은  ̂ 그대로 감방으로 바뀌 어졌다. 제탁으로 쓰던 대 는 그대로 가쇄 의 형 

구 가  되었다.. ■

그렇지만 세상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진보되었다고들 찬 다 .

이처럼 신변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절도의 이름을 받 은 「크 로 오 드 • 규우」는 그

용모를 말한다면’ 넓적한 이마에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면도된 흔적이 보여 있었고 

검 은 머리 의 군데군데에는 서 릿 발이 보이 었지만 깊이있게 가라앉은 눈매에는 온화혀 

며 어인가 확실하고 정직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 그 사지 에는 과단성을 말하여 주는 또렷한 그 무엇이 비 쳐 있었다.

그는 함부로 입을 여는 일이란 거의 없지만 그 속에도 스스로 대하는 사람으로 하 

여금 숭앙의 마음을 갖게 하며 어민지 모르게 그를 4 르게 할 수 있는 위품을 간직하 

고  있다.

그는 실로 천대시 할 수 없는 인품의 소유자였다.

' 사회는 그에게 무엇올 기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 

옥의 작업장에는 그를 감시하는 형무관•이 있다.

형무관은 자기의 직 책 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작업장에서_ 노역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형무관이 었으며 그리 

고  그 죄수들에 대하여 서는 옥쇄장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한쪽 손으로서.는 죄.수들에게 일거리에 대한 연장과 재료를 주 었 고 다 른  한 편의 손 

으로는 죄수의 쇠사슬을 걸고 있다. I ,

그들이란 대체로 평생을 통하여 이치에 맞거나 안 맞거나 하는 일에 대하여서 조금 

도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남들이 어떻게 말하건 

상관하지 않는다. _

그것은 마음이 강인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참혹한 인간이었으며 횡폭한 인간 

이었다. 제엇대로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하였자 같은 인간이다. 그들의 애기들에 대하대 여 서 는 부 드 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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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였을 것이며 그의 아내에 대하여서는충분히 친절한 남편이기도 하였을 것 이 다 ， 

완전히 인간다운 길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읽 직업이 그들로 하  

여금 그처럼 냉혹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완전히 인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즐거움이란 것을 모 르 는 사 람 도  있 

지만 그들은 바로 그런 류에 毒하는 인간이 었다. ■

「크레르보오」감옥의 노역장 형무관이란 바로 그런 따위의 인간이 었다.

X  X  X

그는 겨우 감옥살이에 익숙해져 갔다.

그의 무게 있는 거동과 그의 그 어면 과단성 있는 풍채 는 자연히 같은 죄수동지 들 

사이에 어떤 세력을 만들게 되었다. 죄수들은 무슨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일일이 工  

에게 의논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거일동 모든 일에 대하여 그를 모방하려고까지 노력하였다.

그만치 죄수들은 그에게 마음으로 따랐•다. 그 명쾌한 안색은 바로 그의 성질을 말"

하여 주고 있다. -

눈은 인간영혼의 들창이 아 닌 가 ? .

예민한 정신의 소유자는 깨치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 다 . 工

보다도 깨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에 따르기를, 마치 자석 에 쇠붙이가 매 어달리듯이 즐

겨 매어달리게 되는 것 이 다 . 이곳에 와서 삼 개월이 지나지 못한 사이지만 그는 의젓
(

하게 노역장의 두목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자기가 제왕이 되었는지，죄수가 되었는지 

의심할 지경이었다. 또 때로는 자기는 인질로 붙잡힌 법왕의 존재와 같지 않나 하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자기 의 주위에는 부하의 승려들이 께지 어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이 처 럼 「크 로 오 드 • 규 우 」는 감 옥 속 에 서 도  대중의 촉망을 한 몸에 지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또한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시기받는 원인도 되었다.

그는 죄수들 간에는 사랑도 받고 존경의 대상도 되 었지만 옥쇄장들 한테는 집히 마 

움을' 받았다.

감옥에서 주는 식사는 두 사람 몫이 있었다 해도 그에게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대하여 큰 고통을 느꼈다.

형무관들은 그의 그와같은 실정을 보고서 모름지기 뜻 있는 웃음을 던졌다.

그러나 제왕에게_ 있어서는 하나의 사소한 희통어丨 지나지 않는 일이지만 죄수들에 

게 있어서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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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을 때에는 매일 와기 의 식량으로서 네 근의 빵을 취 한  

셈이다. .

그렇지만 지금은 죄:수로서 하루종일 일하고 겨우 한 근 반의 빵과 네 온스의 고가 

를 받을 따름이다.

그는 시종 배고프게 지 냈 었 다 . ,

그는 지금 어디에도 차지 않는 그 죄수밥을 먹었다.

굶주림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는 번거로운 일에라도 채찍을 받  

아 이 괴로움울 잊으려고 다시 손익은 일터에로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어디서 본듯한 허약한 소년이 손에는 나이 프를 들 고 ， 먹으려다 만 죄수 밥ᅳ 

한 그릇을 들 고  어성 어성 그가 있는 곁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그 소년은 어면지 머뭇거리며 곧장 말도 없이 서 있었다.

『너 무엇하러 온 거 냐 ? 』라 고 「크 로 오 드 • 규우」는 멋적게 물었다. .

그러자 그 소년은 조심、스런 ■표정 A 로

『당신을 도우려 』라고 대답했다.

『도 I •다니 丨 그건 무슨 말 이 냐 ?』

『잡수실 밥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나로서는 아무래도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년의 이 야기 를 들 은 「크로오드 • 규우丄 는 잠시 동안 대 꾸도 없이 그저 물끄러 미 소 

년이 있는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드디 어 아무런 말도 없이 소년이 들고있던 밥을 집아 

채 어 두 등분으로 나누더 니 그 반절을 그냥 쓸어 먹 었다.

그 소년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입 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후로부터 매일 나의 밥을 반씩 덜어주시길 바 람 니 다 .』

『네 이 름은，무엇 이 냐 ? 』라 고 「크로오드 • 규우』는 물었다.

『「아’르방」입 니 다 .』라고 소년은 대답했다.

『너는 무슨일로 이 감옥에 온 거 냐 ? 응 ! 』

『나는 절도를 한 사람입 니 다 .』

『응.......나도 역시 그 렇 단 다 .』

나이로는 단지 설흔 여섯 이지만 실제의 나이보담，성숙하여 보 이 는 「크로오드 • 구  

우 」와 실제는 스무살이지만 아무리 많이 본다고하여도 아직 열 일곱살을 형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소년과는 이로부터 메일 낯을 대할 기회가 왔 다 .

그리하여 똑 같은 일이 두 사람 사이에는 되풀이 되 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는 형제라기 보다 부자지간의 사이와 같은 초은 정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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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되었다. ■ . ,

같은 노역 의，같은 괴 로움, 같은 뜰악에 서 같은 운동, 그리 하여 같은 동자로서 자  

고  겐다는 것은 어차피 두 사람의 친분을 平럽 게 할 뿐이 었다.
• 1 I .

두 사람은 행 복 했 다 ，

두 사람은 서로 서로가 자기의 생명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 문 이 다 .

노역장의 형무관들이란 대체로 죄수들 한테에는 미움을 받고 있 었 다 .
• . t •

그런 탓으로 형무관들은 항 상 「크로오드 • 규우」에게' 부탁하고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실행하여 직책을 완수하곤 하였다. 감옥 내에 어떤 못 마땅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럴
... < • - • ， , •… 脅

때 마 다 「크로오드 • 규 우 」가 말하는 몇 마디의 충고가 연 사람의 옥쇄장이가 떠들어
. • • • • • ■

대며 위풍을 부리는 권위보다 필싼 효과가 있 었 다 . ' .

형무관들은 그에게 이같은 세력이 있는 것을 자기들의 일 때문에 적은 편리하게 생 

각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류지기 그런 형편을 좋게 생 각 했 다 .

그렇지만 그 중에도 한편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질투와 반감들이 커져갔다.

「크로오드 • 규우」는. 항상 소 년 「아르방」에 대한 생 각에 잠겨 있었다.

형무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생각할 여가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옥쇄 장이 가 예전과 같이 감방을 순시하며 걷고. 있 었다.

그때 옥쇄장이 와 한 사 람 이 「크로오드 • 규우」와  함께 일하고 있 는 「아르방」을 불러 

내어서 형무관 있는 데하지 오라고 했다.

「크로오드 • 규우」는 심상치 않게 생각하여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_『너에게 무슨 일이 일 어 났 을 까 ?』

'『난 아무 것도 모 르 겠 는 데 요 』

T•아르방丄 은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서쟈 옥쇄장이의 뒤를 따라갔다.

，크로오드 • 규우」는 「아르방」이 돌아올 것을 가슴 조이 며 기 다렸다.

종일 기다렸다.

그렇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끝끝내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마음이 초 조 했 었 다 . 工 

리하며 참아오던 인내를 .끝내 깨뜨리고 음쇄장이의 사나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르방」은 병 에 라 도  들어 누운거 요 ? 』

T아 一 니 .』

『그럼 어째서 돌아오질 않나 말 이 야 .』

『그 애 는 반 이  바 뀌 어 졌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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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쇄 장이의 말을 듣 고 「크로오드 • 규우」는 잠시 동안 눈물을 홀리며 울 었 다 .

그러나 다시 묻는 것이었다. 、 • . .

T대체 누구의 명 령 이 야 '?.......』

T x x  씨』

옥쇄장이는 형무관의 이홈을 말했다.

다음 날 저녁 그 형무관은 이전과 같이 순시를. 하고 있었다. 

r 크로오드 • 규우」는 저쪽 편에서 형무관이 오는 것을 알고 일어 났다.

그리하여 놀란듯이 썼던 모자를 벗고 회색 죄수복 윗도리의 4 추를 주섬주섬 줘어 

쇄웠다.

이것이 감옥 내에서의 예의로서 옥쇄장이에 대하여 죄宁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례였다. ， ■

『r 아르방」은 참말로 반이 바뀌 어 졌 나 요 ?』

r크 로 오 드 • 규우」는 형무관이 자기의 앞을 지나려 할 때에 이처럼 I 었다. 

r 그 렇 다 .』라고 형무관은 대답했다.

『나 는 「아르방」이 없어서는 살 수 가  없어요. 아는 바와 같이 감옥 내에서 주는 식 

사란 나에게는 통 부 족 해 요 .「아르방」은 항상 자기 의 식사를 나에게 나누어 주었지 

만 지금은 어떠하겠소. 당신의 힘 으 로 「아르방」을 이전과 같이 내가 있는 반에 돌 

아오게 하여 줄 수  없 겠 읍 니 까 ?』

『안 되는 말이다. 일단 경정하여 놓은 일은 다시 고칠 수는 없 여 .』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단 말 이 오 .』 >

r 나 자 신 이 야 ! 』 ■

『당신이 ……나의 생사에 대한 조건은 당신쾨 생각에 달려 있 소 .』

『나란 인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미 명령한 일을 다시 취소한 일은' 없 다 .』 

『내가 언제 당신의 원망을 살 宁 있는 일을 했단 말 이 오 .』

『원망이고 뭐고 없어』

『그렇다면' 뭣 때문에 그 「아르방」을 나의 곁에 서 떼 어 간단 말 이 으 .』라 고 「크로오 

드  • 규우」는 원한에 찬 목소리로 외 쳤다. > _

형무관은 그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

『내가 떼어 놓 았 어 .』라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주절대며 덜리 가버리고 말 았 다 .

- X  X X

「크로오드 • 규우」가 형무관에게 부탁하는 말이 란 단, 平 마디 말에 국한되 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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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

『제 발 「아르방」을 ……』

형무관은 이 말을 들은체 만체 항상 어께를 주춤행 보이면서 가버 리곤 했다.

형무관이 만 약 「크로오드 • 규우」의 용모를 냉정하게 살펴 보았다면 그에게서 현저 

하게 변모하여 진• 모습을 발견하였음이 틀림없다.

둘러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잘 알고 있었다.

「프아이엣트」라 고  하는 한 죄수는 그가 어느 일요일날 감옥의 앞마당에 나와서 무  

슨  생각에 잠겨 이마에 두 손을 대고 머리를 숙인 채 몇 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율

보고

『내가 물어라 줄테니' 좀 기 다 려 요 .』

라고  농담을 걸 었 다 . 、 4

몌 년  10월25일의 일이었다.

형무관이 순시 차로 왔을 때 「크로 SL드 • 규 우 」는 애 써 형 무관의 주의 를 끌기 위 하  

여 낭하에 걸려 있는 시계 유리를 고 의 로 깨  뜨렸다.

그것은 그의 뜻한대로 형무관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은 납니다. 제발 나의、벗을 돌려 보내 .주 시 오 .』

그는 형무관의 앞을 질러 막으며 말했다.

『안돼 ! 』

형무관의' 대답이란 여전 그러했다.

『잘 생각하여 주 십 시 오 . 오늘은 1〇 월25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11월4알까지 여유 

를 드리 겠으나 그때까지 대답을 주시길 부 탁 합 니 다 .』

그는 결심한바 있는듯이 눈을 크게 뜨고 형무관의 낯짝을 '응시하면시 말했다. 옥쇄 

장이 의 한 사 람 은 「크로오드 • 궁우」는 형무관에 대하여 불온한 언사를 던졌기 때문에 

톡톡히 징계실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工렇지만 형무관은 아무렇지도 않'욱; 듯이 웃어 넘겼다.

' 『뭐， 징계 실에까지 갇혀둘 필요는 없지만 단지 저런黄 에 대하여서는 서로들 조심해

야 해 .』

그 다음 날 그는  이 전과 같이 마당에 나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베루노오」라 고  하는 한 사람의 죄수가 그것을 보고서 물었다.

『대 단히 슬퍼 하시 는 일 이 있으신 모양인데 무엇을 그첫 럼 골돌히 생 각하고 있소』 

『나는 저논의 형무관 놈이 어띤 괴상한 짓을 하지 나 않을까 해서 그&이 어면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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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감이 드 는 군 요 .』 '  ' ' ,
• f • %

그가 형무관이 오는 때 마 놔 「아르방」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도 며칠 계 

속 되었다. ■

그러나 효과는 조금도 보이 질 않았다.

단지 얻어진 것이라곤 스물 네시간이나 징계실에 감금당한 일 뿐이었다.

11월4일이 되 었 다 . ᄉ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 여 온 「크로오드 • ■〒 우」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자기가 가 

지고 있는 물건4  조사하여 봤다 .

면도 한 자 루 ,「에밀」 한 권，전부가 이것，젊음，사랑해。1： 할 여인，즉 내 자식의 

어머니의 소지둠이었다. .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나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도  없는 지금의 

처지로서는 그와같은 물건을 갖고 있었대야 그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 

는 감방을 나와 오늘 이 새로운 거주자들에 의하여 더 럽혀진 고사원의 내부를 어정 어 

정 거닐었다.

어떤 감방의 앞에 간즉 거 기 에 는 「프에라리」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방안에서 그 창 

에 가로 세로 물려있는 굵직한 철창을 눈여겨 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한 자루의 면도칼을 그 죄수에게 제시하며

『이 면도로서 오늘밤 그 철창을 끊어 드리지오』라고 말하였지만 그 죄수는 농담인 

줄만 알고 그저 웃어넘길 뿐이 었다. 구도 그와 함께 농담을 주고 받으며 시간을 보 

냈다. ，

그 날 「크로오드 • 규우」는 여늬 때보다 배 이상 일하였다.

그 것 은 「트로이」의 「브렛쉐」라고 하는 상인에게서 밀집모자를 꼭 엮어 달라는 부탁 

을 받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전에 그는 무슨 핑게를 꾸며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목수간에 갔다.

그때는 옥쇄장이특이 .그곳에 없는 때였다. 그는 그 형편을 알아채리고 그곳에 간 

것이다. .

어 데로 가든지 붙임 성이 좋은 그는 목수칸에 갔어 도 대환영을 받았다.

『누가 나에게 도끼를 줄 수 없 소 .』 • -

『도 끼 요 ? 대체 무 엇 하 자 는 '거 요 ?』

『실은 오늘밤 형무관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 소 .』 ,

「크로오드 • 규우」는 숨기 려 고도 하지 않고 또 감추어 달라고도 하지 않고 이 처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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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놓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죄수들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여러 종류의 도께 

를 가지고 와서 그에 게 주려고 했다. ,

그는 그 중에 서 도 제일 작은 도끼 한 자루를 골라 쥐 었다.

그리하여 윗 도리 안에 감추어 가지고 재빨리 그곳을 떠 나 나갔다.

그 작업 장에는 이십 칠 팔명의 죄수들이 있 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의 계 책을 고발하려 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이 사건에 대 

하여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질까 염려할 정도였다.

단지 각자 은밀히 바라는 것은 그날밤의 거사를 기 다리고 있을 뿐이 었다.

「크로오드 • 규우」는 자기 의 일터에 돌아가는 길에 한 소년을 만났다.

. 금년에 겨우 열 여섯살이 되는 소년이지만 어던지 모르게 우울한 모습으로 카다란 

하품과 기지개를 하 고  있었다、 、

그는 그 소년의 앞에 주섬주섬 다가서며 아이들 나이에 그처럼 몸이 무겁게 있었서 

야 쓰겠나，여가가 있으면 무슨 책시든지 읽도록 하라고 극진하게 책하여 가르쳐 주 

었다.

■' 그리하여 그가 그곳에서 떠날려는 때 그에 게 소리치 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 는 「프아이엣트」였다. •

『윗도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어 ? 』 .

「프아이엣트」는 그의 아랫복부의 불쑥한 곳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처럼 물었다. 

『실은 오늘밤 그 형무관을 잡아 죽이려고 도끼를 빌리어 온 거야. 그렇지만 어때 

나에게 그런 눈치가 비 치 나 요 ?』

「크로오드 • 규 우 」는 조금도 무섭 게 생각함이 없이 자기 의 생 각을 송子리 체 밝혀 말 

하였다. 그에 대 하 여 「프아•이엣트」는 •

『모르겠어，조금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일곱시 에 는 모 든  죄수들이 각기 자기 의 일자리 에 당하게 된 다 .

그리하여 형무관들이 순시 를̂  나올 때까지 는 옥쇄 장이 들은 모두 다 제자리에 가 

. 리기 때문에 죄수들의 옆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상례였다.

. 「크 로 오 드 • 규우」의 일터에는 대단히 묘한 광경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곳 감옥이 

생겨서 처음보는 일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그곳에 와 있는 여든/한 명의 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

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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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군 ! 제군들은 모두다 나 와 「아르방」아 형제와 같이 지 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나는 맨 처음에 그가 나를 위과여 자기의 밥율 나누어 준 것이 동기 ?1- 

되 어 그를 사랑했었소. 그리하여 뒤로는 그가 나를 생각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를 사랑했던 것이오. 지금에 와서 나는 내가 하는 일자리에서 얻어지는 빵은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양이 져은 탓으로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나의 시장기 는 7]•실 수 없소.

가 령 「아르방」과 내가 함께I 있다고 해서 형무관의 방해가 될 것은 조금도 없지 않 

소 . 그렇지만 그는 우리 '두 사람의 정 으로 찢고 말았다오. 그러고도 그 이 유를 j물으 

면 단지 나를 괴 롭히 기 위 한 수작에 불과한 대 답율 하지 않소.

이 는 그가 악인인 증거 가 아니:2: 무어요. 나는 재상 재 사 「아르방」의 봉귀 를 간청 

하였으나 그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소. 나는 그에 게 U 월4일을 기 하여 최후의 대답을 

구하였던 것이오. 그렇지만 그날 나는 징계실에 있는 동안 그들의 재판관이 된 셈이 

요. 나는 단연 11월4일이 되면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선언을 그에게 대하여 내 

리 었소. 이로부터 두: 시간 지나는 사이 에 그는 이곳에 올 것이 요. 나는 제군에 게 말 

하 오 . 나는 그를 잡아 죽이려 하오 . _제군 ! 나의 이 거사에 대하여 무슨 의의가 있 

소 ? 』

만장은 단지 침 묵 속에 잠겼을 뿐이 다.

「크로오드 • 규우」는 말을 계 속하여 자기 의 생 각을 밝혔다.

『나는 •는 수 없이」이 최후의 수단에 호소하게 된 -거요. 아주 할 수  없는 사정 때 

문에 나 자신의 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었소. 나는 내가 만약 형무관의 

생명을 매 았게 된다면 나자신도 그와 함께 멸망의 길1音 걷게 된 다 는  것을 잘 알고 

있 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바치는 것을 결코 잊지않고 

있소. 나는 금번 이 거사를 결심하게 된 것은 하루 아침이나 하루저녁에 생겨.진 

것은 아니.라오. 실로 두 달이나 석 달이나 걸려서 조용한 마음으로 곰곰히 생각한 

위에 취해진 것이요. 만약 제군들 중에 나의f 이 거동이 단지 잠간동안에 일어난.분 

노의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이 자리에서 그 이 

치 를 말해 주구려 . 내가 행하려 는 사형에 대 하여 의의 가 있는 분은 주저말고 속히 

말하여 주 시 오 .』

일동은 변함없이 물끼얹은 듯이 조용했었으나 어느 한  구석에서 한 마디 1소리가 들 

렸다. -

『형무관을 죽여버리기 전 에 「크로오드 • 규우」 당신은 형무관에게 그 심경이 달라 

질’' 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없 을 가 요 ?』라고 그 소리는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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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에게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자』라 고 「크 로 오 드 ，규우」는 대답했다.

그는 이 렇게 되어 자기 에 게 갖고 있던 •'두 세 가지 의 흉기 를 전부 내 어 '놓았다.. 

그리하여 그 것 을 「아르방」이 없는 사이 를 빌어 자기 에 게 가장 친절했던 다른 죄수 

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자기 의 물건으로서 남긴 것이란 한 자루의 면도칼 뿐이 

었다. '

그리하여 그는 죄수들과 교대교대 뜨거운 포응을 했 다 ,.

죄수들 중에 는 서로 껴 안고 뜨거운’ 눈물을 홀리 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는 평 소와 다름 없 。丨 여 러 가지 의 담화를 하면서 웃음에 흥겨워 코김으 

로 촛불을 끄는 등 아이 들이 흔히 하는 손재주를 부리 어 모여 앉은 죄수들과 장난을 

하기 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까지 남아 있었던 죄수의 이야기로 이런 말이 전해졌다.

: 「그는 너무나도 짓궂게 굴었기 때문에 그 놀랄만한 계책을 그만 내어버리고 만것. 

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 도 였 다 .」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소년 죄 수 는 「크로오드 . 

규우」가 있는 쪽을 눈여 겨 보고 다음으로 일어날 거 사를 상상하고서 는 부들부들 몸 

을 떨고 있었다.

그는 그 모양을 보고서 •

『젊은 분 ，그처럼 두려워 할 것은 없어. 단 1분간의 일이니까 말일세』라 고  조용히 

걱정하여 주듯이 말 했 다 . 1

감옥 안의 일터는 길다랗게 생 긴 방안텐 양쪽 녘 에 문이 있고 좌우 양 옆 창 밑으 

로 .벽에 붙여 만든  긴 의자가 있고 중앙이 통로로 되 어 있다.

형무관은 그 통 로 를  거닐며 양쪽에 늘어선 죄수들의 작‘업을 감시하며 다닌다. 

「크로오드 • 규 우 」는 지금에야 작업 에 당하였다.

시계 바늘이 아흡시 십 오분전에 왔을 때 그는 일어서자 드나드는 문쪽을 향하여 

걸었다. 그는 아 주  침착하였으며，용모나 거동에 있어서 조금도. 달라진 데를 찾 을 수  

없었다.

다;！: 죄수들은 마음껏 숨도 쉬질 못하였 다 . 아흡시 가 울렸다.

드나드는 문을 밀 어제치 며 형무관이 이 전처 럼 혼자서 들어왔다.

그- 모습은 몹시 유쾌한듯 했으며 또 만족스럽 게 보였다. ”

형 무관은 자기 의 몸에 집 중된 죄 수들의 무서운 눈초리 에 는 조금도 깨 '물음 없이 머 _ 

리를 흔들며 무엇인가 안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른듯이 지나가려고 했다.

그때 형무관은 뒤에 따 라 오 는 「크로오드 • 규우」의 말소리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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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봤 다 . .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자기자리에. 있지 않 아 .』_

그 소리 는 바로 강아지라도 투기 는 둣 하였다. 4 

『여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말씀 올릴 것이 좀 있읍니 다 .』

그는 대단히 조심성 있는 말씨로 말했다.

『뭐 냐 ?』

『「아르방」말이오』

『또 그말이 야 ? 』

『어느 때 든지』 '

「크로오드 • 규우」의 말이 다시 나오는 것이 귀찮다는 듯이 .

『그러면 자네，징계실에 24시간 정도로는 아직 4 족한 모양인가』라고 그 형무관은 

말 끝도 맺지 않고'가버리려고 했다.

그는 형무관의 뒤를 따르며 또 다시 애원했다.

『여보세요. 제발 나의 친구를 돌려보내 주 십 시 오 .』

『안돼. 안돼』

끝 내 「크로오드 • 규우」는 마귀라 해도 그에게는 움직였을 것에 틀림 없었을 것이 

라고 생각한 듯이 한 가닥의 우렁찬 소리로'이처럼 말했다.

『여보세요. 제발 부 탁 입 니 다 .「아르방」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아르방」만 돌려보 

내 주신다면 당신은 제가 얼마나 근 면 한 '것 인 가 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ᅭ 

당신은 내가 볼 때 자유의 몸이므로 남이 한 t아람의 친구를 잃건 안 잃건 어느만큼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생각도 못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단한 

사람의 친구 밖에 없는 사람의 몸이 되어 본다면 어떻겠읍니까. 당신은 잘 모 름 니 다 . 

厂 아르방」은 나에게 있어서는 실로 생명과 같은 처지라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데 

로 어디에든지 갈 수도 있고 1  수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단 지 「아 

르 방 」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친구가 있을 뿐 이 요 . 제발 나 에 게 「아르방」을 돌려주십 

시 오 . 당신은 그 애가 나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요. 지금 

「크로오드 • 규우」라고 하는 한 죄 수 가 「아르방」이라고 하는 한 죄수가 내곁에 두었 

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해 가 있단 말이 요 . 당신이 단 지 「그래 丨 」라는 말씀만 들려 

주신다면 나는 이 해를 할 수가 있읍니다. 여보세요 나는 하나님 의 이름으로 선량한 

당신에게 나의 회원이 전달되도록 비 나 이 다 ,』

「그로오드 • 규우」는 스스로 감격에 넘쳐 그 이상 말을 못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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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형무관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돼. 안돼. 한 번 말한。일은 바꿀 수 없어. 귀찮은 놈이구나 가만히 못 있 어 .』

형무관은 성난 표정으로 말 했 다 .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저쪽에 있는 문쪽으로 걷 

기 시작했다. ' .

여든 한 명의 죄수들은 이 광경을 한결같이 숨을 죽이고 눈여겨 보고 있었’다 .

「크로이 드 • 규우」는 형무관의 곁으로 뛰 어갔다.

두 사람의 몸둥이가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서서 또 조용히 묻는 것이었다.

『단 이 부탁 뿐입 너 다 . 당신은 래 나를 죽음의 길에까지 몰아 넣으려고 하시나요

말해주세요. 당신은 왜 나 와 「아르방」과의 사이를 찢어 놓는 거요 네 ? 』

『벌써 다 이야기 하지 않았나 .단지 내가 그처럼 하 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 』

형무관은 이처럼 대답하며 드나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 때 「크로오드 • 규우」는 감추어 갖고 있던 도끼 를 휘두르기 시 작했다고 보았을 때 

에는 한 마디의 외침도 없이 형무관은 방바닥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머리팍은 그가 번개처럼 휘두른 세 차례의 도끼질에 형편 없이 찍히고 말았다. 

네 번째 의 일격에는 그 얼굴마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다.

그는 미친듯이 이미 죽은 형무관의 시체 위에 또 다시 한바탕 도끼를 넣었다.

그 리 고 「크로오드 • 규우」는 도끼 를 집 어던지 고 소리 높이 외 쳤다.

『다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죽이 겠 다 .』

또 다른 한 사람이 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말함이 다.

「크로오드 • 규우」는 아내 의 소지 품이었 던 이 전의 면 도칼을 끄집 어 내 어— 자기 의 7}" 

슴에 깊이 찔렀다.

그렇지만 칼날이 짧고•가슴의 살결은 두터웠기 때문에 즉시 죽을 정도의 상처는 되 

지 못하였다.

그는 선열에 적시면서도 또 다시 죽은 형무관의 시체 위에 올라탄 채 쓰러지고 말 

았 다 .

두 사람 중에 어느촉이 피해자며 어느쪽이 가해자인지 잠간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 

려울 지경이 었’다 . .

r크로오드 • 규•우」는 실신 생태에서 깨 었다 . 주위 를 후丨 둘러보고서 자기 의 몸둥이 가 

침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았다. 주위에는 여러가지 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연장 

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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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에는 자선회의 간호부가 여러 명이 자기가 있는 쪽을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서기는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서기 란 놈 은  그가 소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자 팬을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무슨 까닭으로 이 같은 일을 저 질렀는가고 묻기 시작했다.

그는 다량의 출혈은 있었지만 면도칼이 그의 생명을 빼앗기에는 . 충분하지 않았으 

므 로  상처는 그의 생명에 관계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분노에 못 이겨 저지른 필사적인 싸움은 단지 형무관에게만 효과를 본 셈 

이 다 .

그리하여 심문은 시작되었다. .

『너 는 「크레르보오'」감옥의 일터에서 형무관을 살해한 일이 있는가 ? 』

『네，있읍니다.』

『무슨 까닭으로 너는 형무관을 살 해 했 는 고 ?』

『그것은 완전히 제가 죽 였 읍 니 다 .』

서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일일히 적어 넣었다.

그 사이에 그의 상처는 점점 나빠져갔다. 나중에는 체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 

더니 허둥지둥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상처 에서 오는 그의 고통이 람 오랜 시간을 두고 계 속되었•다.

11월 , 12월 , 정월， 이 월은 그 치료와 요양을 위한 시간으로 흘러갔다.

그 기 간 ，그의 머리맡에는 의사와 재판관들이 교대로 찾아왔다.

의사는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재판관은 그의 내막을 조사하여 그를 단두대에 세 

울  이유를 만들기 위 하연

1802년 3월16일의 일이다. •

「크로오드 • 규우」의 상처도 완전히 나아서 본래 의 건강생태가 되 어서 심문에 답하 

기 위 하 여 「트로이이」의 법정에 나갔다. 그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자 만장은 물을 

뿌린 것과 같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 한편의 감봉이 홀러 넘 쳤다. 1

그는 께'끗이 수염을 깎고 낯을 감춤이 없이 태연이 서 있었다.

몸에는 예심수의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법정에는 억’세게 생긴 병정들이 많이 우굴거리:& 그를 零위했다.

이 처럼 많은 호위 병을 파견한 것 은 「크로오드 • 규 우 」의 사건으로 소환된 증인들이 

모두가 죄수들이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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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치만 이 재판에는 하나의 곤란한 점이 ,생겼다. 

r . 여기에 그처럼 많은 증인을 불러 내었음에도 불구 하 고  증인인 그들 죄수들은 한결 

같이 최 종 진술을 거부했다.

모두들 국게 입을 다물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제아무리 위협하여도 일체 무익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단지 최 후 로 「크로오드 • 규 우 」자신이 증인들에게 진술을 청하였을 때만 

아 그들은 약간의 대답을 교대교대로 이 사건을 시종일관하여 공평한 발 언을 했다.

그러나 그 중 에 는 '너 무 오 랜  시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잊 어버 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피고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릴 때 마다 그는 자기로써 그 .빠진 사실에 대하여 보충:하기 도 했다.

방청석에 가득찬 부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때 재판소 급사가 죄 수 「아르방」을 불러냈다.

「아르방」은 깊은 감격에 젖어 소리높이 울면서 들어왔지만

「크로오드 • 규우」의 곁에 닥아오자 자기 의 몸을 그의 양팔에 쓰러 뜨렸 다 .

그는 의연히 서서 재판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 . .

『자기에게 지어진 식사를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준 죄수는 이 업 나 다 .』

그 러 면 서 「아르방」의 손을 붙잡고 ■촌둥에 키스를 했다.

증인은 모 두  심문이 끝났다.

검사는 일어서 논 고 를  했다. . ,

『배심원 여 러분, 만약 법률이 이 같은 극심한 악인을 처 형하지 않는！斗고 한다면 사 

회는 완전히 질서를 상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다다.』 ；

이에 계속하여 검사의 논고는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지만 그 논고가 완전히 끝#기  

도 전 에 「크 로 오 드 .규 우 」의 변호인이 일어나서 명쾌하고 .열렬한 어조로 변론을 

했다.

다 음 은 「크로오드 • 규우」의 차 례 다 .

그는•자기의 뜻을 진술하였다.

그 민첩한 판단에는 만장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아무 것도 아닌 한 사람의 얼굴은 살인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웅변가라고 하는 

것이 격에 맞을 정도였다. '

그는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고 일체의 사실을 진술하려고 결심한 듯이 속임 없이 

자생하게 그 전말을 진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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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 일동은 그의 웅변에 감복했다.

변변히 책 읽을 줄도 모 르는 이 사내 가 그  누亍 든지 말하기 어려운 논점을 조금도 

힘 안.들게 진술한데 대하여 그리고 재판관에 대하여 여러모로 경의를 잃지 않았다 

는 사실을…… .

그는 검 사가 그를 가리 켜 아무런 이 유도 없이 형무관을 살해 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처음 침착성을 깨뜨리고 소리높이 외쳤다.

『뭐 라 구 요 ! 이유가 없 어 ? 여기에 한 취한이 있다고 합 시 다 . 그가 나를 때려놓일 

려 고  했을 때 내가 그 이유로 그를 죽였다고 가정하여 보 시 오 . 그때 당신은 이 를 •죽  

일 이유가 있다 해서 사•형에 대신하여 징역을 가할 것이다.

그렇치만 이 사람은 4년간이나 모 든  수단을 다해 나를 중상하고 괴롭히고 있었소. 

4년동안 나를 깔보고 모욕을 주어왔어요. 4년간，매일 매시 나를 꾸 짖 고  나에게 대 

하여 예의를 잃을 일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대체 어떻게 하였으면 좋 겠 소 . 

당신은 나에게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소.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 었 소 . 나는 

단지 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저질렀소.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내에 대 

한 그릇된 소문을 퍼뜨려서 나 를 '괴 롭 혔 소 . 또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있었소. 나는 

단지 이 어린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된 것이오. 그리고 그 4 람은 

내 자식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또 나를 괴롭혔어요. 새 가  주림에 허덕일 때 다행히 

한  친구가 생겨서 나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소.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그 친구를 

빼았아 갔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돌려오기 위해ᄌ 절절히 애원했답니다. 그는 끝내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실에 나를 강금하고 말았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나 

의 고민을 호소하였지만 그는 이 를 듣는 것이 시끄럽 다 하여 영 영 거 절하고 말았읍 

너 다 .

아 !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했겠읍니 까 ? 나는 단연코 그의 생명을 매 앗고 말았읍 

니 다 . 지금 당신은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 나를 흡혈귀와 같이 보고 나와 목 

을  자르고 있소.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목을 자 를  것 이 오 .』

배심원이 퇴정한 뒤 「크로오드 • ，if•우」에게는 사형이 내렸다.

그는 그날밤

『나는 이 세상의 35년을 걸어왔다』래고 말하면서 침착하게 저녁 밥을 _먹었다.

그가 조금도 상고할 의사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 게'서 충고를 받아도 좀처 럼 듣지 

않았지만 상처 의 치 료중 자기 를 친절히 간호하여 준 간호부의 따뜻 i  권고에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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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상고할 것을 승낙했다.

이 간호부는 정 성을 다하여 그에게 5프랑의P은 화 를 주 었 다 .

그의 죄수동지들은 앞에서 말한 바의* 같이 모두들 그에게 심복된 사람들이었기 때 

문에 각자 백방A 로 그를 이 감옥에서 도주시키려고 생각했다..

죄 수의 어 면 사람은 환기 용 구멍 으로 그의 감방에 바늘이니 철사니 또는 물통에 

씌었던 테두리 철판 둥을 집어넣었다. ’

이같은 연장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면 그는 쇠고리를 끊고성 도망쳐 갈 수  있. 

을  것이었1斗.
• ■ ； ■ •

'그렇 지만 그는 그 물건들을 모두  다 옥쇄장이 에게 바치고 말았다.

1S32년 6월S일 즉 살인을 행해서부터 7개월과 4일을 경과한 뒤 재판소의 七기 가 

그를 찾아왔다. :

그 는  서기에 향하여 말했다.

『나의 생명은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밖에 없 소 .』’

이보다 먼저 그의 상고신청은 기 각되었다.

그는 다시 말 했 다 .

『지난밤은 잘 졌어 . 오늘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잘 자게 되겠지요』

교회사가 먼저 왔 다 . 그 된에 사형관이 따라왔 다 . 그•는 교회사를 대단히 존경하여 

그 가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우려 일일이 들었다.

그리하여 자기 에게 이 전부터 종교상의 교양이 없었던 것을 후회도 하 고  또 자71 의 

생애어1 대하여 자기 스스로 뼈아프게 자책하는 것이 었다.

사형집행관에 대하여도 그는 충분히 거동을 삼갔다.

그는 완전히 정신은 교회사에게, 육 체는 집행관에게 각각 바친 것이다.

X X X

i 는 지금 사형 대 의 밧줄에 묶이 려 할 무렵 손대 쥐고 있던 5프랑의 은화를 내아 

서 교회사에게 주 었 다 . 그러면서

『이걸 빈 민 에 게...... .』라고  말했다. •

시 계소리 가 여 덟 시를 알릴 시각 그 맑고 고상하고 민 첩 한 「크로오드 • 규우 」는강이 

스 세상을 떠 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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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호 영 역

포올은 그날 오후 자기 의 여 러 가지 비 행을 변명 하기 위하여. 핏츠버 工 고등학교의 

교원실로 출두하기 로 되어 있었다.

그는 한 주일 전에 정학처분을 받아 아버 지 가 교장실을 방문하고 자기 아들놈에 게 

는 어지간히 속을 썩히 I  있다고 실토 하였던 것이다.

포올은 양전히 미소를 띠고서 교원실로 들 어 왔 다 .

옷은 조금 작아져 있었고 발이 성근 외투깃의 황갈색 벳은 많아 떨 어져 있다 .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던지 멋들어진 데가 있었다.

단정하게 맨 검 정 매듭네 타이에는 오파일:의 핀을 꽃고  단추구멍에는 붉은 카네이 

션을 꽃고 있 었 다 •

선생들에게는 그 카네이션이 아무래도 정학처분을 당하고 있는 소년의 뉘우치는 

정에 적합한 것이라고는 생 각되지 않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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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올은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크 고  몹시 수척하여 어깨는 괴팩하게 높고 가슴패기는 

좁았과.

그의 눈에는 어떤 히스테릭한 빛이 있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 눈을 연신 의4  

적， 연극적으로 움직여 소년으로서는 유난히 비위에 거슬렸다.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마치 델라도나 마취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式 

지만 그 마약으로서는 생기지 않는 유리모양의 반짝임이 번득이고 있었다.

왜 여기 돌아'왔느냐고 교장에게 질문 받았을 때，그는 제법 공손하게 학교로 되듕 

아오구 싶어서입니다 라：2 팬답했다.
■*

기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포 올 은 ’거짓말 하는 것에는 제법 익숙하여 분명히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라 고  생 각하고 있었다.

선생들은 각기 처벌의 이유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그것에는 갚 

은 증오와 억누를 수  없는 불만이 담기 어 있어 이 사건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다.

질서 의 파괴와 건방지다는 것이 그의 죄과 중에 들추어졌는데 그를 가르친 선생들 

은 누구나 이 사건의 실제의 원인은 거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느 끼고 있었다. 

사실인즉 그 원인은 이 소년이 히스테릭 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 었다. 

또 _선생들에게 대 하여 경 멸감을 품 고  그것을 숨긴다는 노력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 

는 점에도 있었다. >

, 어느 때 그가 칠탄에 나가 어떤 문장의 일절의 대의를 적고 있었을 때 영 어선생야 

뇨의 옆으로 다가가서 손목을 쥐 어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포올은 몸을 떨고 뒤로 물러가 홱 두 손을 뒤로 당기 었다.

깜짝 놀란 여선생은 설사 그가 덤벼들었다 한들 이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당황• 

하지 는 않았으리 라.
I

이 모욕은 무의식적 인듯 하면서도 분명히 개 인적이었으므호 잊혀질 수 가  없었다. 

이렇듯 방법은 다를지언정 여하간 그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를 맡아보는 모든 선생1 

에게 같은 본능적인 혐오의 감정을 품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면 학과에서는 그는 매양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앉아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학  

과에서 는 일과 외우기 를 하는 동안 시종 창밖만 보고 있었고 또 어면 학과에 서는 남 

을 웃기려고 짐짓 하나 하나 강의에 재를 치거나 하였다.

이날 오후 선생들은 그의 모든  태도가 어깨를 으쑥하는 것이나 경박한 붉은 카네



이션의 꽃에 상징되어 있 다 고 느 꼈 다 .

그리주! 영 어선생을 선두로 하여 사정없이 그를 닦아 세웠다.

그는 시종일관 열린 입술로부터 흰 이빨을 보이고 미소를 띠면서 견디고 있었다 

그의 입 술은 연신 푸뜩푸■북 움직 이 고  있고 눈섭 을 지 켜드는 그 버 릇은 끝까지 사람 

을  깔보는상 싶어서 얄미운 생각이 들게 했4 .

포올보다 나이먹은 소년이라도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 기가 죽어 눈물을 쏟을 터이 

지만 그 입 가에 민 미소는 영 가실줄을 몰랐다.

다만 하나，그가 불쾌하게 느 ^ 고  있 었다는 감정 의 한 표시 는 외투의 단추를 만지 

.작거리는 손끝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 었다는 것과 모자善 쥐고 있는 반대편 손이 

이따금 퍼뜩퍼뜩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뿐 이 었 다 .

포올은 줄곳• 미소를 짓고 힐끔힐끔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자기 를 지켜보고 무 

엇을 탐지해 내려고 하는 기색을 항'상 느끼고 있는듯이 보였다.

이 의식적인 표정은 워낙 소년다운 쾌활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에 노상 거 만 과 「약 

삭빠름」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이 심문이 ,진행되 어 감에 따라서 여선생의 하나가 이 소년이 말한 건방진 말早를 

되풀이 했다.

교장은 그에게 향하여 그것이 부인에게 대 한 예절바른 말투라고 생 각하느냐 하고 

물었다. 1

호올은 가볍 게 어깨를 으쓱하고 눈섭을 퍼뜩거리면서 대답했다.

『전 잘 모 르 겠 읍 니 다 . 게다가 공손하게 하려 거 나 불손하게 굴려 거 나 생 각ᅪ 않았 

읍니다. 어쩌면 그것은 조심성 없이 이야기를 하는 저의 타고난 버릇일 겁 니 다 .』

그럼 그런 버릇을 없애 는게 낫다구 생 각하지 많느냐 하고 교장이 물었다.

포올은 피식 웃 고  그렇 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 답했다. 이제 가도 좋아 하고 일러 

지자 그는 점 잖게 절을 하고 나갔다. I

그 절은 저 붉은 카네이션에 나타난 돼먹지 않은 태도를 또  한번 보여지는 거나 

다름 없었다.

선생들은 모 두  희망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도화선생은 저 소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여서 •일동의 감정을 

대 변 하 고 또 덧 붙 여 서 ， K

『그애、의 그' 미소는 전적으로 거만한 태도에서 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무엇 

이 붙어 있는게 아날까요. 하나로는 저 애는 몸이 ^튼튼하지도 못 하 구 ，저 애에게는



어디 멍든데가 있 어 요 .』

이 도화선생은 사람들이 포올의 흰 잇줄과 눈의 부자연스운 생기 밖에 모 르 고  있 

다고 느끼게 되어 있었다. ' .

어느 무더운날 오후 이 소년은 화판에 기대어 졸고 있 었 다 ..

그때 도화선생은 얼마나 하이얀 푸른 핏대가 두드러진 얼굴인가 하고 깨 닫 고 놀 란  

일이 있다. 1

눈 언저리 에는 늙은이처럼 주름이 잡혀 있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입술을 퍼뜩퍼 

뜩 움직이고 있는 것이会 다.

선생들은 거뜬하지 못한 불쾌한 기분으로 그 건물을 나섰다.

그런 조그마한 아이‘에게 복수심을 불태웠다는 것, 가혹한 언사로 이 감정을 나타 

내었다는 것 . 그리고 도를 넘은 질척의 기분잡치는 장난을 하고 있는 양 서로서로 

를 선동하였다는 것, 따위를 몹시 부끄럽게 여기고 있_었다.

어느 선생은 장난꾸러기 들이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불쌍한 한길으丨  고양이를 몰아 

내고 있는 모양을 상기 했을 정 도였다.

한편 포올은 가극 파우스트 중 의 『병정 의 합창』을 휘파람 불면서 언덕을 달려 내 

려 갔다.

때때로 획 뒤 !:  돌아다 보면서 선생중의 누가 자기 의 마음도 경쾌한 모습을 바라 

보고 있지나 않나 확인 하 는  것이 었다.
I

벌써 오후도 상당히 늦어 그날 밤은 카네기 • 홀에서 장내 안내계의 당번이었으므 

로 그는 저녁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지 않기로 마음먹 었다.

컨서어트 • 홀어丨  이르니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

바깥은 쌀쌀했다. '

二는 언제나 이 시 간이면 사람이 얼신거리지 않는 미술관으로 가 보려고 작정했다.

거기에는 파리시가를 울긋불긋하게 그린 습작이 몇장과, 들뜬 파랑'빛의 베니스풍 

경이 한 두 장 걸려 있어 권번이 그의 기분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나이 많은 문지기. 이외에는 화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이 문지 기 는 신문을 무릎 위 에 놓고 방 한 干석 에 앉아 있 었는데 한 쪽 눈에는 검 

정 안대를 걸치우 다른 한 쪽 눈은 지 긋이 감고.있 었다.

포올은 거기를 독차지 하고서 휘파람을 불며 자신만만하게 걸어다녔다.

얼마 있다가 그는 리코의 그림 앙에 앉더니 넋을 잃고 들여다 보았다. _

아차 ! 하고 정신을 차려 시계를 보니 일곱시를 넘어 있었다.



황급히 일어서더니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조각실에서 밖을 내다보는 오 거 스 터 스 • 씨이저의 조상에는 얼굴을 찌프려 보이고 

밀로의 비너스에는 그 옆을 지나갈 때 게단 위에서 얄궂은 몸짓을 던지면서.

포올이 안내계의 탈의실에 이르렀을 때 여섯 명이나 되는 소년들이 이미 거기 와 

있었다. 、

그는 부략부랴 제복을 입었다.

도대 체 몸에 딱 들어맞는 옷이 라고는 몇 개 안 되었는데 포올은 그 옷이 자기 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딴은 몸에 꼭 끼고 곧은 웃옷이 그의 좁은 가슴을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하고 있 

었으므로 그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언제나 옷을 갈 아 입 고  있을 동안 음악실로부터 악기의 줄을 맞추는 소 리며,호온 

을 준비하느라고 울리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는 흥분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어.찌된 영문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는 다른 소년들 

을 놀려대기도 하 고  괴롭혀 주기 도 했 다 .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소년들이 그에 게 정신이 돌았느냐고 대들야 그를 방바닥 

위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는 판국에 이르렀다.

내리눌리 는 통에 어느정 도 홍분도 가시 었으므로 그는 일 찌 기 들이 닥친 손넘 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극장의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모범적인 안내원이었다.

점 잖은 태도로 미소를 띄고서 총총걸음으로 그는 통로를 왕 래 했 다 .

어떠한 일이고 간에 귀찮아 죽겠다는 일은 없었다.

전언을 가지고 •거나 프로그램을 가져다 주거나 하여 흡사 그것이 생애의 최대의 

기쁨인양 행동했다.

따라서 그의 담당석의 손님들은 모두 그가 자기들의 얼굴을 기 억해 주 고  있다고 

느 끼고 있었으므로 그는 정말 훌륭한 소년이라 생'각되고 있을 정 도 였 다 .

관내가 만원이 되어옴에 따라서 그는 더욱더욱 활발해지고 신바람이 났다.

뺨이나 입술은 불'그스름해졌다.

마치 이 것이 일대 리셉션이 어서 그•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격인둣 싶었다.

마침 악사들이 나타나서 각기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영 어선생 이 어느 유명한 제조업자가 그 씨 이 존을 죽 통하여 사고있는.)타석 의 표를 

가지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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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 표를 포올에게 넘겨주었을 때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거 드 름  빼는 태도도 보여 주었는데 그녀에는 바보같은 것을 하였 다 고  뉘우 

쳤 다 .,

포올은 잠시동안 놀라서 그녀를 바깥으로 쫓아버 리고 싶은 감정 이 솟구쳤다.

이런 훌륭한 인사들이며 화려한 분위기 속에 대관걸 그녀는 무슨  용무가 있어 온 

것 일 까 ? 보아하니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복장으로 아래층에 앉아 있다니 필경 머리가 돌았다고 그는 생 각 했 다 .

그녀를 위하여 의자를 니1리면서 아마 이 표는 누구의 호의로 보내진 것이려니 하 

고 생 각을 다시 했 다.

그리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여기 앉을 권;리는 있겠지 하 고 생 각 했 다 . .

심포니가 시작하자 포올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쉬고서 뒤 의 한 좌석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리코의 그림 앞에서처럼 또다시 넋을 잃었다.

심 포니 그 자제가* 특별히 포올에 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악기 의 • 맨 _처 음음이 울리 

기 시작했을 때 웬 마음 속의 들뜬 것을 북돋아 주기 .때문이었다.

아라비 아의 어부가 발전한 항아리 속 의 「마신J처럼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것이 해방된 것 같 았 다 . •

그는 돌연 인생의 묘미를 느꼈다. ’

오색 빛이 눈앞에 서 춤추고 컨서 어트 • 홀은 상상을 초월한 화려 함으로 빛 났다.

소프라노의 독창자가 나타나자 포올은 거기 메시꺼운 선생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 

리고 그러한 奮연자가 노상 그에게 부여하는 각별한 도취 속에 잠기 어 있었다.

이 독창자는 꽃다운 청춘은 아니고 뜻밖에 독일부인으로서 여러 아이의 어머니였

다 .

그럼 에 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틴의 까운을 입 고  보석 을 박은 목걸이 를 달고 여 하한 

결함도 포올에게 느끼게 하지 않는 저 형용하기 어려운 완성된 晉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녀 위에는 세계적인 찬사가 빛나고 있었다.

컨서 어트가 끝난 후 포올은 잠이 들때 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1 참한 감정에 괴로움 

을  당하기 가 일수였는데 오늘 밤은 특히 어느 때 보다 심하게 싱 숭생숭했다.

이러한 감정으로서는 도저하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살 

아 있노라고 불리울 만한 유일한 것은 이 감미로운 홍분을 차마 훌쩍 버리지 못할 

심정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연주가 행하여지는 동안 그는 가만히 빠져나와 탈의실에서 부리나케 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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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 입 더니 그 가수의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는 옆문이' 있는데로 슬그머니 나갔다.

거기서 나오는 그녀를 보려고 보도를 빠른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

저 멀리에는 션리 • 호텔이 아름다운 비 속에 자욱하고 12층 건물의 창들은 마치 크 

리스머스 • 트리 밑에 놓여진 불이 환히 켜진 마분지로 만든 집모양 빛나고 있었다.

어떠 한 .유 명 한  배우나 가수라도 여기와 있을 동안은 거기 유숙하며， 거물급 제조 

업자들도 겨울동안은 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많 았 다 .

포올은 가끔 이 호텔 근처를 헤때 어 거기 출입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자기 도 

저기 들어가서 학교선생이며 하찮은 근심 걱정으로부터 영원히 작별하고 싶다는 거센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던 것이다. -

드디 어 지.휘자와 함께 아까의 가수가 나타났다.

지피자는 그녀를 부축하여 마차에 태우고 독일밀;로 정중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 고  문을 닫았다.

그것이 포올에게 그녀는 지휘자의 옛적 애 인이 아니 었을가 하는 생각을 품게 했다.

포올은 늦지 않도록 달음질 치 둣 하여 그 마차를 쫓아 갔으므로 가수가 내 려 산고 

모차를 쓰고 긴 연미복을 입 은 흑인이 열어준 회전 유리문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호 

텔 입구까지 이르러 있었다. -----

다음 순간 그 문이 다시 반쯤 열어서 포을은 자기 도 안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었다.

그녀 뒤 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 따스하고 환한 건물 속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아 

늑하게 기분좋은 이국적인 열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심정이 었다.

그는 신문의 일요일 부록판의 파아티의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식 당으로 운반되는 

，신바스러운요리며 얼음이 든 여러 바케츠 속에 식히어 있는 초록색 술병들이 생각 

났다. "

그러나 난데없이 바람이 한바탕 불고 억세게 비가 뿌 렸 다 .

그리고 포올은 자기가 아직도 바깥에 있고 자갈길의 진창 속에 서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랐다. 、 ’

비는 사정없이 구두 안으로 스며들어 오 고  초라한 외早는 젖어서 몸에 칠:작 얽히 

어 붙는다.

컨서어트 • 홀 앞의 둥불은 꺼져 있었고 괴 붓는 비는 자 기와 머리 위의 오렌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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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의 빛과의 사이에 드리인 막처럼 되어 내리 쏟아지고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그가 원하던 그대로였다. .

크리 스머스의 판토마임 의 동화적 세계마냥 분명히 눈앞에 있었다.

포올은 얼굴에 비 를 맞으면서 칼칼한 밤 바깥에서 그것을 우렬어 보고  언제까지나 

몸을 떨고 있는 그러한 운명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1

그는 발을 돌려 차 도로 향하여 마責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겼다.

여하한 공상의 세 계 ，동경의 세 겨 잠 겨  있어도 필경 그에게는 어느 때고 종말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계단 위에 잠옷을 입고 서 있는 아버7]，변명이 안 되는 변명，다급하여 임시변통 

으로 꾸며대어도 영 락없이 발각되고 만다. 이층 자기 방의 저 진저리 _ 나는 누런 벽지 

기름 때가 묻은 플라쉬옷감의 칼라 넣는 설합이 딸린 삐걱거리는 웃장，그리고 페인트 

칠한 목재베드 위에 는 죠오지 •워 싱 톤 과  죤 •칼 빈 의  초상화 그리고 포올이 모르는 

그의 어머니가 붉은 털실로 만들어 준 『나의 새게양을 길러라』라는 성구를 적은 현 

판이 걸려 있다.

그로부터 반 시간 후 ，포 올 은 「닉테 이」가 행의 전차에서 내려 번화가를 피하여 한 

골목길을 걸어 들어 갔 다i.
거기는 고급 주택가로서 꼭 같은 모양의 집이 즐비하여 중류 실업가들이 많은 아 

이들을 데리고 키 우 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모 두  일요학교에 다니며 간약 교리문답을 공부하며 신수에 취미를 가 

지 고  있었다.

또 그 가정은 모 두  어슷비슷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모퉁이는 그 단조함에 있야 

서도 흡사했다.

포올은 혐오의 감정으로 하여 몸을 후루루 떠는 일 없이는 코델리어가를 걸어 I 
라갈 수가 없었다. „

그의 집은 컴릴란드 출신의 목사의 집 다음에 있었다.

오늘밤 그는 자기 집에 닥아감에 따라서 /나른한 패배감과 집에 돌아왔을 때 매양 

느끼는 추잡과 평범 속에 영원히 가라앉아 버리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지금은' 흡 사  그 구석지에 있는 무엇인가에 마침내 싸움이라도 건 것 같은 

야릇한 안도감을 느 꼈 다 .

하지만 끄나풀에 매어 있는 양 불만을 느끼고 살아온 이래로 아직 하루밖에 지나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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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제 오후 일이었다. ,

그는 평소대로 데니 • 앤드 • 카아슨 .상회의 .은행예금을 가지고 은’행으로 심부름 보— 

내어졌다.

다만 언제나와 다른 것은 예 금잔고를 내 어 받기 위하여 통장을 놓고 오도록 일라 

지 고  있었다.

맡길 것은 수표로 천 달러 이상, 거기야 지폐로 약 천 달러였는데 그는 그것을 잔  

부 통장에서 매어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로 옮겼다.
t

그는 그'은행에서 새로운 예금전표를 만들어 받았던 것이다.

제법 신경이 가라앉아 있어서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자기 일을 마치고서는 그털： 

사한 구실을 만들어 내일 토요일 하루를 쉬 겠다고 요청 했다.

은행의 통장은 월요일이 나 화요일이 아니 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라 

고  다음주에는 아버지도 시내에 있지 않다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전둥치 를 호주머니에 슬쩍 집 어 넣고 그날 밤 뉴우욕행의 밤차를 탈 때까지 그 는  

일순의 주저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계획이 얼마나 놀랍게 척척 쉬 진행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만사 형통하여 자기는 여기와 있다. .

이쯤 되면 자기 를 깨우는 사람도 없고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도 없을 겼 

이다.

그는 창 밖을 소용돌이 치면서 퍼붓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잠들어 버렸다.

잠이 깨었을 때에는 오후 네시가 되어 있었다.

펄떡 일아났다. -

소중한 날의 하루가 벌써 거 의 끝나려고 하 고  있다.

웃차림을 하는데 거진 한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는 자기. 모습을 이모 저모로 거울에_ 향하여'비쳐 보았다.

모•든:게 완전무결했다.

그는 노상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던 바로 그대로의 경우로 되어 있었다-

지층으로 내 려 가서 포올은 마차를 집 어 타고 오번가를 중앙공원 쪽으로 달리 게 했 다

눈은 좀 뜸 해 졌 다 .

겨 울의 황혼 속 을  마차며 장사치 의 수레7> 소리 도 없 이 이 리 저리 분주히 왕 래 하 고  

있 었 다 . ^

모직 의 머 들러 를 두른 소년들이 집 집 입 구의 계 단의 눈올 삽으로 제 거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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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을 가는 승합마차가 하얀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반점 이 되 어 있 었 다 .

여기 저기 모퉁이위 원도우의 장식유리창 저쪽에서는 뭇꽃이 한 창 으 로  피어나 있었다. 

그 ;유리창에는 눈조각이 붙었다가는 녹 았 다 .

오랑캐꽃，장미，카 네 6】션» 초롱꽃 따위가
$

눈 속에 이렇게도 부자연스럽게 다투어 피어나 있었으므로 어런지 한결 사랑스럽 

고  매력적으로 여겨졌 다 .

공원 그 자체가 어느 무대의 겨울경치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다.

호델로 돌아왔을 때에는 황혼 때의 뿌염도 가시어서 거리거리의 기색도 달라져 버

렸 다 .

눈은 대서양으로부터의 미친둣 날뛰는 바람에 도전하여 폭풍 속 을  두 려 움 도  없이 

더욱 더욱 빠르게 쏟아지고 있었다.

몇 10층의 호텔로부터도 뭇 창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북으로 달리는 한길에는 줄창 마차의 긴 ‘검정무리가 홀러 움직여 그것이 여기저 

기 동 서 로  향하는 말의 행렬과 교차하고 있 었 다 . ，

호텔의 입구 근 처 에 는 수  많은 택시가 무리지고 있었으므로 포올의 마부는 기다리 

，지 않으면 안 되 었 다 .

제今을 입은、뽀이들이 호텔 입구로부티 한길까지 보도에 깔은 붉은 밸베트의 융단 

을  왔다갔다 하여 보도에 쳐놓은 천막 안으로 달려서 들락날락 하 고  있었다.

두]에서도，주위에서도, 안에서도 와글와글 왁자지껄 하는 소 리 가  들리고 포올처럼 

쾌락을 쫓고 있는 몇 천이라는 인간이 부산히 서성대고 있었다.

_그리고 그의 주위 사방에는 %금이 만능이다 라는 번쩍번쩍 빛나는 확신이 솟아 

있 었 다 .

꿈을 실현하였다는 발작적인 기쁨에 소년은 이를 악물고 어깨 를 움 츠 렸 다 .

온갖 드라마의 각색, 온갖 로맨스의 이야기 , 온갖 감각에 중요한 요소가 눈송이 

처럼 그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는 폭풍 속의 나무다발처 럼 불타오 르 고  있 었다.

포올이 저 녁 식 사 를 하 러  내려가니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엘리베이 터 밑에서 떠오르 

듯이 들려 와 그를 맞이했다.

. 사람들이 우굴거리는 복도에 발을 들여놓자 그는 벽 가에 늘어있는 의자의 하나에 

•앉 아 숨 을 크 게 쉬 었 다 . .

둥 불 , 사람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향수내음, 현란한 빛깔의 잡동산이 얼마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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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는 그것에 못 배겨낼 상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섞일 사람들이라고 자 

기에게 타일렀다.

흡사 자기만을 위하여 세워지고 사람들은 모 든  마법 의 궁정 의 하나 하나의_방을 보 

고  돌아다니듯 독서실, 끽연실， 응접실올 순차로 느릿느릿 봉 도를 따라서 걸어다녔 

다.

식당에.이르렀을 때 그는 창가에 테이블에 앉았다.

탁상의 아름다운 꽃이 며 하이얀 린넬， 갖가지 빛깔의 술잔，부인들의 화려한 화장 

콜크마개를 될는 가벼운 소리，높게 낮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푸른 도나우」의 

되풀이， 이 런 것들이 모 두  포올의 꿈을 매혹적으로 눈부수게 넘쳐 흐르게 했던 것 이 

었다.

그의 삼페인一  컵 속에 크림모양으로 거품이 이는 저 싸늘한 부글부글 끓는 저 귀 

중한 술 _

이 장미색을 짙게 하며 부어넣어졌을 때 포올은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었더냐 

싶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이 악착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 모든 투쟁이 따르는 것이 

다 •

그는 자기 과거의 현실성을 의심했다. •

자기는 도대체 저 코델리어가와 같은 곳에 살은 일이 있었던가.

노곤한 듯한 실 업 가 들 0】 이른 아침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지역.

그러한 사람들一 、

노상 웃도리까지 내려드린 .아이들의 머리채를 빗질해 ’주고 옷에서는 쉰 내 가I드 

럭드릭 나는 저 메시꺼운 사람들은 단지.기 계에 딸려있는 못에 불과한 것이라고 포 

올에게는 생각되었다.

코델리어가一 아아 ! 그것은 딴 시대, 딴 나라의 것이다.

자기는 줄창 이렇게 지내온 것이 아니었던가?
、

기억도 아득한 옛'적부터 꼭 아처럼 아련히 빛나는 직물을 애수를 며고  바라보며 

엄 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잔의 다리 를 쥐고 천천히 빙 빙 돌리 며 밤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던 것이 아 닌 가 ?

그에게는 분명 그렇 다 고  밖에 생각되지 않 았 다 .

그는 도무지 수 줍 지 도  괴롭지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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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누구와 꼭 만 나 고  싶다든가 알고 싶다든가 하는 특별한 희망도 없었다.

그저 방관하고 추측하고 평 장한 야외극올 바라보는 권리만이 소망이었다.

다만 무대상의 소도구만이 그가 지향하는 바였다.

，밤이 되어 오페라의 특별석에 았언도 조금도 쓸■쓸하지가 않았다.

그는 마음이 들먹거리는 불안으로부터도 강제된 적극이든가,. 수위의 것으로부터 

자기 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으로부러도 그는 완전히 탈피할 수가 있었다.

지금이야 자기 의 환경 이 _자기를 올바르게 설명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입는 값비싼 자주빛 웃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는 다만 수 동 적으로 그것을 입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 .

여기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창피를 주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재확인 하기 위하여서 

는 그서' 한 번 자기의 연미복에 힐끔.시선을 던지기만 하면 족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차마 이 으리 으리한 거 쳤방을 떠•나 잠자리 어] 들기 가 아까와서 탑창에 

서 휘몰아지는 폭풍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줄곳 앉아 있었다.

잠자리에 들 때 침실에는 둥을 ■련채로 두었-다.

하나로는 원채 겁 이 많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로는 혹시 밤중에 잠이 •깨 는 일이 있 

으면 베드 위에 누런 벽지나 워싱톤이며 칼빈의 그림 이 있지나 않을까 라는 무서운 

의심을 품 는 그 런  비참한 심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요일 아침 거리거리는 온통 눈에 갇히어 있었다.

포올은 조반을 느지막히 먹었다.

오후에는 성미 거칠은 센프란시스코 즐신의 청'년과 알게 되었다.

그는 예일대학 신입생으로서 일 요 일 을 「한바탕 놀아나기」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그 청년이 포올에게 뉴우욕의 ‘밤의 세계를 보여주겠노라고 제안해서 두 사람은 저 

넉식사 후 함께 호텔을 나섰다.

이틈날 일곱 7시까지 그들1은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삼페인 같은’ 신뢰가 넘치는 우정 가운데 출발한 것이었으나 엘리베이터 

_안에서 의 작별서에는 이상하게 냉냉한 바 있었다.

그  신입생은 차 를  놓치 면 큰일이라고 바짝 정ᅪ을 차렸으며 포올은 잠자리에 들었 

다 .

겨우 오후 두 시에 잠이 재 었다.

목이 바박 타고 어찔어찔 하였으므로..델을 눌러 얼음물과 커'피 그리고 핏츠버그 

신문올 갖다 달라고 일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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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관리인에게는 포을은 .수상한대 가 척 금 도  없었다. '

그로 말하면 훔친 돈으로 영위하는 생'활을 의젓하게 몸에 배게 하고 .있었고 어느 

모로나 남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 •

그는 주로 귀와 눈의 탐욕을 구하여 지나친 짓을 한다손 치•더 라도. 타인에 게 폐를 

끼칠 정도는 못되었다. . .

제일 큰 즐거움은 자기 거첫방，겨울의 회색 황혼 속에 있는 일이었다.

조용히 꽃을 감상하고 의상을 즐기고 또• 넓직한 긴 의자며 담배 힘의 인식을 즐기 

는 일 이 었 다 . .

이렇게 자기가 평화스러운 감정을 맛보공] 란 지금까지 한 번 도 ,없 는 상  싶었다.

허구한 날 하 찮 '^거 짓 말 을  꾸며.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가 _ 없어졌다는 것 만으 

로도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

학교에 있어서 마저 홍겨워서 거짓말한 적은 절대로 없었다. , .

자기 가 남에 게 인정 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하여 코델리 어 가의 다른 소년들과는 유 

가. 다르다고 주장하가 위 하여 거 짓 말을 꾸며 댄 것이 었다.

지금은 외면치레의 거드름을 델 필요가 없었으므로，또 친구인 배우가 걸핏하면 

■말하곤 하 던 「배역의 의상을 입 는 .것 」이 가능하였으므로 전 보다도 한층 사내답고 

정 직 해 졌 다 고 느 겼 다 . . ,

후회의 감정이 솟구치지 않았다는 것도 보아넘기지 못할 점이었다. —

황금의 하루하루는 그림자 한점 떨구지 않고 지나갔다.

그 하루하루를 그는 될 수  있는대로 왼전무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뉴우욕에 .도착한지 S일째 만에 그는 핏 츠버 그신문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세상의 이목을 끌 만한 지방적 뉴우스가 최근 신통치 않아서인지 세세하 

게 함부로 쓰여져 있었다. .

「데니 • 앤드 • 카 슨 」상사는 그 범인句 아이지 가 도난당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었으 

므로 회사로서는 고소할 생각은 없다는 성 명 을 '내 고  있었다.

캄얼랜드의 목사는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그 어머니 없는 소년을 아직두 선도하 

여 갱생시킬 회 망이 있다고 명백히 하고 있었다. ^

포올의 일요학교 담임선생도 그 목적을 위하여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 

고  있었다，

또 그 소년이 뉴우욕의 어느 호델 에서 모습을 보인 일이 있다는 풍문이 핏츠，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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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달아서 아버지가 그를 찾아내어 데려오기 위하여 이미 동부로 향하여 출발하였 

다는 것이 었다.

포올은 방금 식사를 하러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들어온 참이었다.

무릎의 기운이 빠져 나 가  그는 털썩 의자에 파묻혀 두 손으로 머리를 끌어 안 았 다 . 

이쯤되면 감옥에 들어 가 는  것 보다 더 난처한 노 릇이었다.

저 코델리어가의 미지근한 물은 끝내 영 영 그의 머리 위를 덮어버 릴 것이다. 

회색마냥 단조한 생활이 지금부터의 절망적인 구원 없는 세월동안 그의 앞에 전개 

되는 것이다.
.» . *

일요학교， 청년회, 누런 벽지를 나른 방» 축축히 젖은 접시 닦는 천, 그런 모 든  

것이 메시 꺼울 정 도로 생 생하게 그에게 닥쳐 왔 다 .

오케스트라가 별안간 딪었을 때의 저 기분， 연극은 끝났다는 위축되는 듯한 저 기 

.분에 사로잡혔다,

얼굴에;는 보송보송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 나서 창백한 짐 짓스런 미 

소를 지으면서 사방을 둘 러 보 고  거울에 비 친 자기 모습에 윙크를 하여 보 았 다 .

통히 예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갈 때 그가 여러 번 느꼈듯이 무슨 기적이 일어난 

다 라는 엉뚱한 신념을 안고서 옷을 갈아입더니 휘파람을 불면서 타레베이터 있는데 

로 봉도를 총총히 걸려 내려갔다.

그가 식당에 들어기" 음악의 선율이 들려온 순간 그의 기 억은 여전히 순간을 즐기 

고  그것에 의하여 흥분하고 그것을 흡족스럽게 여김'으로써 환히 밝아졌다.

그의 신변에는 찬란한 광채, 즉 단지 극적 인'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 다 시 »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힘을 찾았다,

그는 자 기 가  굴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멋지게 그 결말을 지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다도 더 코델리어가의 존 재를 의심했던 것이다.

1 그리고 난생 처음 마구 포도주를 들이켰다. •

결국 자기는 이들 운좋은 사람들의 하나 였던 것이 아니던 가 .

그리고 자기는 아 직 도  멀쩡한 자기 자신이고 당연히 있을 곳에 있는 것은 아니던 

가 ? 그는 음악에 맞춰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벤 주 를  하 였 다 .

b •리고 주변을 두리 번 거 리 고  자기 행동은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연거퍼 자기에게 일 

르는 것 이 었다.

바이올린의 억양， 포도주의 싸늘한 감미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는. 더 빈틈없이 해 

치울 수 있었을텐데 하고  나른한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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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행의 배를 타고 지금 쯤은 저러한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을는巧도 모 른 다 .

그러나 세계의 저편은 너무도 멀어 불안스럽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어물어물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도 그는 매일 꼭 같은 짓을 해 치웠 

을 것이다.

그는 정답게 황금빛으로 뿌연 식 당을 둘러보았다.

아아 과연 할만한 보람있는 일이다.

포을은 이틈날 아침 머리와 발에 심한 아픔을 느끼고 잠이 깨었다.

웃도 벗지 않고 침대 위에 몸을 내어던저 구두를 신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지 가 납처,럼 무 거 웠 다 .

혀와 목구멍은 까칠까칠 말라 있었다* .

기진맥진한 때 든 가  신경이 긴장을 잃고 있을 때 외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 는 두 놔 . 

의 명석이 그를 불길하게도 엄습해 왔다7 ' •

그는 까딱한지 않고 누워서 눈을 감고 현실이 과도처럼 그의 위를 휩쓸어 가게 내 

巧려 乎었다•

아버지가 뉴우욕에 와 있다.

『어느 숙박소같은데 유숙하고 있다』 하고 그는 중얼거 렸다.

집 앞의 발코니에서 보낸 술한 여름의 기억이 시커'먼 물같은 무게로 그에게 엄습 

해 왔다.

그에게는 백 달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 그는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황금이 만능이며 그가 몸서리나 하는 모 든  것과 

그가 간절히 원하는 모 든  것과의 사이에 서 있는 벽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일에 결말을 지을 시기 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뉴우욕에 온 맨 첫날에 그것을 생 각 하 고  있었다.

생 명 의 줄을 끊는 방법 도 준비 하고 있 었 다 ;

그것은 지금 화장탁자 위 에 놓여 있다.

어 제밤 그가 식 당으로부터 정신없이 돌아왔올 때 그는 그것을 꺼 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반짝이는 금속이 눈에 아팠다*' 아무른 그 외관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는 고통을 무릅쏘고 일어나 이리저리 걸었다*

이따금 속이 매스꺼워 못견딜 지경이었다. 온누라'가 코델리어가가 되어버린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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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느 낌 이 었 다 . •

여전한 과장된 우 울이었다. • '

그러나 그래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아무. 것도 두.려 워하고 있 지 ，않 았 다 .

마음은 전적으로 잠잠했다. • .

아마도 그는 마침내 자 으즉한 구석지 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간파했 기 때문일는지 

도  모 른 다 .

그가 그 구석지에서 본 것은 과연 진저리나는 것이었다 .

허지만 두고두고 오랫동안 두려 워했던 만 큼  진저리가 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는 인제사 모 든  것을 속속들이 보아버 렸다.

그는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으며 또 그가 살아보고 싶다고 원 하던 종류의 

생 활 도 경 험 했 다 는  만족감이 그에게 ,있었다. .

그는 반 시간이나 만히 이 권총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방벌은 마땅치 않다고 자신에게 일렀다.

그리하여 그‘  지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타고 나릇터로 향 하 였 다 ..

• 포올은 뉴우요오크에 이르자 기차를 내려 또 택시를 집어타고 시내를 빠져서 팬실 

바니아 철도를 따라서 달리라고 운전수에게 일렀다. ，

눈은 철로 위에 수북했고 허허 벌판에’는 바람이 불리어 깊이 쌓여 있었다.

다만 여기저기에 시들은 풀이나 잡초의 꼬치꼬치 마른 줄기가 기묘하게도 꺼떻게 

눈 위에 맨어나와 있었다.

상당히 동떨어진 교외에서 포을은 자동차를 보내고 철로를 따라서 휘청휘청 걸어 

갔다.

마음 속으로는 갖 가지 러무니 없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날 아침에 본 모든 

것을 현실적인 그림으로서 머리 속에 새겨가지고 있는 상 싶었다.

자기를 태운 두 대의 택시의 두 사람의 운전수의 얻 굴 모 습 ，웃옷에 꽃고 있는 빨 

간 카네 이선을 사들안 이빨이 없는 노파，차표를 팔아준 역원, 한 나릇배에 탔던 선 

객들까지 그는 생각해 내었다.

그의 마음은 눈앞에 들이닥친 중대한 사태에 항거할 수 없었다.

열심히 그리고 능란하게 이 명상들을 분류하거나 정리하기 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 

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파의 추악함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고 머.리 속의 고통의 일 

부가 되어 있기도 하였다. _

또 형13！■닥이 타는 듯한 격 심한 고통의: 일早기 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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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걸음들 옮기면서 허리를 굽혀 눈을 한 중 입에 집어 넣었다.

.그러나 그것 역 시 따갑게 생각되었다.

조그마한 산허리에 이르러서 발을 멈추고 주저 앉았다.

거기 는 20피이 트 발，밑 을 철로가 횡단로를 빠져 나가는 곳이 었다.

웃옷에 꽃은 카네 이션이 추위에 고개를 숙 이고 있음을 그는 보았다.

이제 그 빛나는 진한 붉음도 본래의 색을 잃고 있었다. ,

저 맨 첫날밤 쇼원도우에서 본 모 든  꽃들도 이미 칠씬 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렸다 

고  문득 그 생각 。】 떠올랐다.

유리 밖을 향하여 으시 되 며 피 아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꽃들이 지 닌 단 

，하나의 장한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일상 다반사에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끝장에 가서는 진다는 

것이 되는 것 같다.

웃옷에서 조심스레 카네 이 션의 꽃잎을 하나 따서 눈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고 그 속 

에 파문었다.

그리고는 기력이 쇠히-여 추위도 느끼지 않는 양 잠시 꾸벅꾸벅 졸 았 다 .

차가 다가오는 소리 에 그는 잠이 깨 었다. .

벌 떡 일어 나 자기 의 결심만을 상기 하고 때 를 놓친 것 이 나 아닌가 하고 두려 워 했다.

그는 들이닥치는 기차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이빨이 와들와들 떨리고 입술은 공포에 질린 미소를 띠고 이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 두 번 누가 자기 를 지켜보고 있는 둣 싶어서 힐끗힐'끗: 비 겁하게스리 곁눈 

질을 했다 . 바로 그 순간이 오자 그는 껑충 뛰 었다.

떨어지면서 성급한 어리석음과 한 번 행하여 보지도 못하고 남기고 온 술한 것이 

무자비 스러 울 만큼 또렷 이 마음에 떠 올학다.

그의 머 리 속을 여뇌 때 보다 선명 히 애드리 어 바다의 푸름과 '엘제 리 이 사막의 노 

랑빛이 번개처럼 번쩍여 지나갔다. -

가슴패기 에 무엇 이 부딪치는 것 같았다.

몸뚱아리는 훌렁 허공에 내어던저져 한없이 멀리 날래게 날아가면서 사지는 축늘 

어져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림을 만들어 내는 육체의 메카니즘이 부서져 번거로운 환영은 어둠속 

에 사라졌다.

포올은 한량 없는 삼라만상의 게획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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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7Y
'느 호 ^^

◎……오늘이 3월 6일 경칩^— . • -----一—̂ ^ 거

땅속의 모든 벌레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봄을 구가하며 대지위에 약 

동하기 시작한다는 따사한 계 절 인 데 ，때아닌 영 하도13도의 괴 변기 온, 유럽 

일대에 선 영 하 26도에 폭설까지 겹 쳐 물경 1백년만에 처을 보는 최악의 

한파였다나……

◎ ......역 사는 돌고돈다 .

공군 초창기 에 정 훈감실기 구에 편 집 과를 두 어 「공 군 」지 의 전 신 「코메 트 J 

지를 비 롯 하 여 「공군위클리」등 기타 여 러 정훈 간행물을 발 간 담 당 하 였 다 .

그후 편제 개 편에 따라 2 〜 3차 존폐 되었다가 e3년도에 제 3차로 탄생 하 

여 어언 8년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이번 군의 보다 강력 한 정예화 정책 

에 따라 다시 해편되 고 그 업 무가 정 훈과로 흡수되 었다.

역 사의 변천，돌고 돌음을 절감한다.'

오늘의 탄탄한 정훈편집을 이룩해 놓은 역 대 편집과장과 최종 편집과장 

이었던 이 상민 중령님의 역 량 많 았 던  지도와 공로를 높히 사 고 싶 다 .

◎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기를 눈앞에 두고 정계에선 드디어 선거운동의 포

문을 연것같다. 선거^의 해로선 어수선한 틈을 타，북괴들은 언제 어디서 

재침의 망동을 벌릴지도 모 를  일이다. 우리 이 중차대한 시기 에 보다 철 

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주고， 일단 유사시에는 적을 j일격으로 분 쇄 ， 전진 

또 전진할 것을 다짐하자.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과 「병영 생활 명랑화와 i자기완성」을 특집 

으로 엮'었다. 자칫하면 군대의 생활을 한낱 타율적, 피동적 인 것에만 의 

존하는 타성 에 젖 기 쉬 운점 을 바로잡아，보다 적극적 이 며 , 의 욕적 인 군 

. 인생활의 기틀을 국혀보고싶어서였다.

◎ ....이번호의 발간이 늦어졌 다 .

부득이 합병호로 엮 었다. 지연 이유를 ；；생략하고， 다음호부터는 보다 

알찬내용으로 200면 이 내로 간추려 정기간행물로서 의 구실을 다 할 수 있 

도록 지 원부서 의 보다 적극적 인 협 조를 받도록 해 보 겠 다 . 겸하여 독자여 

러 분의 목고도 학수고대 하면 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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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 공본예방

「스워토 • 스 옌 달 」 인도네시 아 공군참모총장이 지 난 10월 29일 공군본 

부로 김두만 참 모 총장을 예방 ，양국 공군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공 군  아 파 트  입 주 식

재경 지 구  무주택 공군장교 가족을 위해 영등포구 대방동에 건 립한 아 

파트 2동이 준 공 되 어 ， 12월 4일，김두만 참모총장올 비롯한 관계참모•와

입주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입주식을 가졌다.



여s

임전태세확립


